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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간사 

I ,/"• ; 역사와문화는 

ω 지역과λ범01 짧입니다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윈으로부터 추진핀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 

구위원으호 구성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에시 매년 각 

지역의 향토역사문호뉴를 연구한자료릎 집직한 연구집의 성격을가시고 있습니다 

각 연구 자료는 경기도의 고대사에서부터 인물， 역사유적， 지냉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방연에 이릅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위원들의 연연을 살펴보면， 각 지 

역을 장A로 많이 사랑하는 분들인 듯합니마 흙 한 품1 돌맹이 하나가 그 분들에게 

는 잠 소중합니다 지마다 산고 있는 지역윤 직집 발품을 팔아 곳곳을 다니기도 하 

고， 도서관， 박밸관에서 가료를 찾고， 어려운 한문을 해독한 노럭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정기도문화원연합회는 매년 경기분화재단 경기학연구팀과 협력하여 〈경기도문화 

원형로흔회〉블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원형을 조사， 말굴， 개발하여 지 

역의프랜드로활용하X나는춰지로전개하고있는사업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경기향토사학〉은 지역의 운화원형의 뿌리를 찾는 대단히 귀한 자료 

로 샤용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유적에서 민탐설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구， 조사의 성과가 다른 차원으로 개발되고 그젓이 지역의 브랜드보 자리장기까 

지 지역단위릎 년어 경기도 단위의 연개사업으로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모색되도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향토사학)은 잭을 한 권 딴간등F는 깃유로 꾼나는 사엽이 아닙니다 연구된 자 

료갚 바탕으로 2차 가공된 고급데이터 확보릎 위한 아가이빙과 맞붕려? 산제 싣힌가 

능라고 지속기능한 사업의 행태.s:.. 전개펀 수 있도욕 문화원 차원의 기획이 결합되 

어야함니다 

또한 그 사업을 동해 지역익 운화정책과 맞상려 지자"11 차윈의 정책사엽전개갚 통 

한 지역프랜드로익 화대발전하는미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송니다 그러한 연계파정의 선순환윤 통해 지역의 브핸드가 청작되고， 그것이 요 

였응 때 바로소 경기도의 정지1성이 학굉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벤 〈정기향토사학 제 18집〉 이 받간띄기 까지 열정적유로 조사1 말울하"1 집 

편이1 수고해 주신 〈경기향도문화연구소〉 최부장 소장념읍 비롯한 연구위원 어랴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연구집이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정치1생을 산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 중심 경기도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윤 밤히는 윈전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 

란니다 

또한 경가도의 각 지역의 역사릎 연구하도록 야낌없는 지원음 해 주신 겁듀수 정기 

도지사님과 김정호 경기도의회 익장입끼1도 갚은 강사의 악씀을 드입니다 

2013. 12 

정기도문화위연앙회 회장 염 상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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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말 

연전군은 경기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았으마 한반도의 중심지이다 경기도의 포천1 양주， 피단， 

장단과강윈도의 철원등과경계듭하고있나 연천군의 위치는동정 126' 36' -12í 이며，북위 37。

55' _58
0 1ι 의 꺼의 4각형으로연척은 695.22km 로서 경기도에서 6 번째로크다 

연천군의 행정구역은 2읍8면 이다 2읍 연천읍， 전푸읍 ; 8연 신사면(체西面)， 중먼(，뼈)， 왕 

정연(8土값파)， 맥학연(白없面)， 장남면(융대j패)， 미산면(펴山머)， 균납연(맘펴며)과 칭산떤(감山벼) 

등이다(지도1) 

! 뜯룹§뚫S이 쉐← 

L 
←~'-'씨 i 

〈지도 1) 연천군의행정구역 

II. 연천지 역의 삼국시대 문화 

연진지역의 삼국시대 분화는 기본적￡로 고구려， 백재와 신라 순위로 조성되었다 고구려 운화 

의 성，보루와고분등이 3애기 얀부다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백제는부분적으로 4시1171만과 5새기 

에 백제의 성과적식총이 조성되었다 신라는 6세기경부터 성파보루등을즉조사켰다 그라고신 

라는 6곳의 사지도 건쉽하였다(참고서 1의 pp 씨-42) 

8 최우집 



고구려문화유적 

연친지역의 삼국시대문화로시 고구려 유직은 최근까시 악인된 곳。11H곳이다 성， H곳 당포 

성， 은대리생? 전곡려 토성， 대전리 산성， 호우고우， 아미성， 육711토성(~뮤지역)， 이잔"1성， 진중성 

;7곳 보루 강서려 보루， 고성산 보푸， 우등리 1보루， 무등리 2보루， 강동리보루， 아미리보루와 두 

루용보누등이다(참 12의 pp.13-15) 

상기한 18곳익 생과보푸 중에서 성은 호루고루， 천곡려토생 1 천곡려생， 대천려성과 당포성 퉁 5 

곳파 보루로서 부등피 1과 2보루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무덩으로서 신답리 고분과 적석총 응을→ 

싼펴보겠다 

호루고루성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호루고루성은 장남면 윈당3랴에 측조되어 았다 둘러1는 401m이다 호우 

고무성은 당포생(pl산면 P}진리 위치)과 은대리성등은 임진강과 한탄강변의 수직단애플 증식으로 

축조되었다 당포성은 삼각형 평지동쪽에 대성(內城)과 외성(ij.뼈)등 2생으로 축조되었마 이곳에 

서 채집된운울은호로고혹성의 것과열치하다 

그 외 고생산 보루(짱장면 무풍려)， 부동러 12 보루(왕진연 무용리)， 투루봉 보루(장남연 반정 

리)와 아미성(전곡랴 늘복리)등도 고구려 관망시설로 보고 있다 아미성익 축조법파 채집된 유플 

에 의하면 j세기 말의 깃으도추정되고 있다 

1 

고구려 유적 득성을 3 가지 성격으깊 보고 있다 

1) 유적방량을 남쪽으쿄 선청 

2) 선(없)의 개넘으로 축조， 임진강 도하(;j'f河)하는 길목에 위치 

3) 관방유모 규모는둘레 400M 정도 

고분 아우라지 마윤언덕 1 통사에 2기 고분 였다:동쪽의 고분， 직경 2이11 ，놈이 4-"5 111，그내부 

는 “-; 자형，석실동서 걸이 155cm，높이 100cm，벽 4단축조，북편향으1 우편， 연도(폭도)는폭 

75c111 , 길이 70cm, 전형객인 2중의 모줍엄 천정으로 꾀어있다(참 l악 p.92) 

연천지역의 S댁시대 운회 9 



호루고루성 

호루고루성조사보고서는 3권으로제시되어 있다 1)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군 1999 

년〔 언찬호루고루(tl! JII 왜룬古흰1)(정밀지표조사보고서)(토지박불관학술조샤 총서 제2집 )(PP 

1-261); 2) 한국토지 꽁사 토지 박물관 연천군 20J6 아연천호루고루K재Z차 발팔조사 실병희 자 

료(PP. 1-25) ;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션사문화관리사업소 2012.41연친호루고 

루K재4차 발굴약보고서)(pP. 1-25) 호루고루성의 위치는 장남떤 원당리 1259번지， 염진강변의 북 

쪽의 현무암수직단애상의 삼각형의 강안 평지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401m , 냥벽은 161.9m, 복벽 

146m, 풍벽의 현재 잔존 벽은 89.3m, 진입로 부분은 93.1m 이다 전처1규모는 2 ω0평， 사용언척은 

약 1 ω0 평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싱내 출토운불은 고구려 와편， 암기와 상에 승문(패)1:)， 거치문 

(챔따文)， 격자문(격지문(엄子門)과 횡선문(뚫잃門) 등이 있다 이 성의 시기는 4λj]7]맏-7세기 훈 

반까지이며，고구려시기로보고있다(참고시 1의 P.562) 상기한 2차발팡보고서(PP.1-25)에의 

하면통택 기단부와중심부는점토와마사혹판축되었다 성벅 내외부는식축으혹조성되었다-

목책F듀r(木헤잃싸)내에서 주공(IHLl이 확인되었다 직경 60nn , 깊이 23crn , 기퉁직경 25c01, 

주공 바닥 10cm 등이다 주열(주열)은 지상구조물의 동벽기저부에서 2m 정도 떤이져 있다 이것 

은 채성벽의 길이 방향과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이다 유구 길이 390cm, 너"] 290cm 정도의 장E} 

윈헝 토광 시설로 확인되었마 지상 건불지 내의 상부층에서는 신라 사대의 회색 기와펀과 아래층 

에서는 직갈색의 고구려 와적 층이 확인되었다 두께는 20-30an 이다 

건을지는 정연칸이 175-190cm, 측띤칸은 2.5-21Oan 정도의 간격이 있다 정연간은 3칸이며， 측 

면칸은 Z칸이 확인되었다 온돌구조는 않은 판석으로 처리되었다 온뜰너비 40cm , 높이 20cm 정 

도이다 이곳에서충로된윤을은도기펀과칠촉둥이다 토팡유구는원형에가끼운말각방형이다‘ 

깊은곳은 60cm 정도이마 기와편과토기펀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고구려의 것이며，상층에서 

는 동인신라시대의 경 질토기편과 기Q}류 등이 출둠되었다 지하식 벽체 긴울지의 너비 6m, 깊야 

2m , 이 내부의 너비와 높이는 20-Z5cffi , 길이 30-40on 정도의 현무암 석괴가 쌓여져 있었다 이곳 

은 장고 건을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의 내부 토층은 4 곳으로 상층에서는 통 일신라시대의 토기편 

과 와편이 출토되었다 δ냥에사는 고구려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l곳의 고구려 와적 

층은 50cm òl상이 되었다‘ 탄화곡울로서 쌀， 조， 콩， 판， 녹두등이 수습되었다 

트헨치 유쪽에서 120cm 거려의 지점에서 짐승 뼈로는 깨， 소， 맏1 사슴， 돼지 등 똥이상의 식용 

옹윤이 확인되었다 우불터는 한 변의 길이가 110cm 의 방헝구조울로서 현재 깊이 깅n이다. 상부 

에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1 아래층에시는 고구려 와편이 출로되었다 꽉안된 우물 

터의 갚이는 1_6m 정도이다 출토펀 유물은 기와류로서 고구려 의 송운， 거치문， 격X 운， 사격자 

10 최무장 



문， 횡신문←응이 처리되었다 이것듬은 이전대모(‘E낌뼈土)로서 내연이1 1.9-2.4on 가 되는 모곧(1껏 

쉬)이 찍혀 있다 암기와는상단양쪽으1 퀴가접혀져 있다， 이러한것을은당포성，무꽁→리 l과 2보 

푸，투루봉보루，아이생등 

2‘ 

엠진강유역 출토의 고구려 기오댐의 특정이다 연흥}문 와당익 직경은 1lcm, 두께 3.5on 이며 6 

엽으로 되어 있다 그 외 토기약 자기류 퉁이 출토되었으며， 직경。17.5cm 되는 상즉 벼루도 출토 

되었다 지올추 2점이 고구려 문회념에서 풀토되었다， 환석게 툴제품으후 바닥 직경 2.70n , 높이 

3.5cm, 무게 51g 이다 , 다른 1점은 토제퓨으로 풍양에 구멍이 있다 바닥너비 3.5C01 , 높이 6C111, 

무게 87g 이다 관모(보-"tJ형 토지!픔이 토광유구에서 출도 되었다(사진 P 20) 명문(얘文) 4정 확얀 

냉문 {때 (η 國 1 ， 1 i1. 低 f& fJl; I ， 1 띠 1 ， 1中 1 ， 따 l 자등은 오투 호루고루성의 기능 섣명의 용어로 보 

고 있다 그 외 50여점의 균속유울로사 전측과 천도자 그려고 호냄촉 등은 모두 고구려의 깃으로 

보고 있다‘ 상가한 제 4차 호우고루보고서(끼). 1-25) 내용을 간단하게 정려 해보띤 다음과 같다 i 

차발굴시 4단계로구분을하고있다 통일신라성벽 보축성역(고구려) 체성벽(고구려) 채성벅 

내부(고구려)등 이다 품안신라성벽 30단으로 편마암 석제로 축조되었다 고구려 보충성버은 16 

단으로 처!성벽내의 4조의 수직 기둥 흔이 었다， 깊이 30.34cm, 폭 22.24cm , 간격은 215cm 이다 출 

토유물은 기와편파토기편 등이다 

고구려 기와는직갈색 암키약문양은 거지운， 승문， 격 "'1운 ? 대션문둥이다 토기는 이칠(띠찌) 매 

토의 회색 또는 흑색의 동세부편이마 내부시설웅 1) 집수시설(jj;水뻐값)， 2) 집수시설 통편 수 

유구， 반원형 너비 720cm , 깊이 90-120cm 이다， 3) 기와 체기장， 1호와 3호 폐기장 송문기와， 

21호와 4휴 피1기장， 거치문 타날 기약 그리고 4호 퍼1기장이!서는 고구려 치미편이 축토되었다 4) 

소성유구， 유구의 장축 남-북 길이 420cm , 폭 244cm , 깊이 12cm 이다 4차 반균에서 출토된 기와 

(p.25 사진) 는 정질기와로서 1,000 1:: 이상으로 구우l 졌다， 회챙색이며， 이칠때토이다 J차 만불 

시 경질기약 112점， 고구려 수헬유구에서 j점등이 졸도되었다 

은대리성隱캘里t成) 

은대리성은전곡읍은대려 산 80번지애 뷔치(지도 2)하고있다 성의 규모는동서견이 400m，동 

펴낌이 120m 정도， 진채 규모는 952m 이며， 성의 내부 연적은 7.000명 정도 이다 채집유감이1 의 

하면고구려성이다 

연천지역의심녕시대운희 11 



〈지도 2) 은대리성 

수칠성 

수정성의 위치는 전곡읍 양원려 산 223번지이다(지도 3) 산성의 둘레는 대략 210m, 장축 100m, 

단폭 20m 정도이다 동난지역에 약 7ωn 정도익 성벅이 보존되어 있다 현존 성벽의 가장 높은 곳 

이 깅111 징도이다 수칠성의 동쪽 성 1_8m 정도의 자연석 기반이 남아 있다 현재 잔존은 22 단 이 

다 성내부의 채집왼토기떤은회색과회청색 경짙로신라토기가주뷰를→이루고있다 그러나수찬 

성은 전형적인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국명은 아직 결정하기가 어렵다 현재 추정 둘 

리11 300m, 따라서 칠중성의 보조성으혹추정하고 있다(감 1의 302) 

12 최우당 



아미성(阿未城) 

아미성의 위치는 진곡을늘복리 산 137-1연지 이대사진 1) 야마성은고}주시 적성면 식암리 산 

26엔지 일대에 위치 전곡 능목려 산 137-1번지와 정계 지점에 였다 아미성은 떠*，t f.깨얘i1r&， 찌 

꺼빼， 131517&등의 명칭←응가지고있다 그지역에서는 한01성으교부르고 있다 성은뷰통 남서 

방향의 장타원형이며， 전제둡페는 290m , 통남쪽 높이 67C 디1l， 폭 1ω1l 정도 이다 성을은화강암제 

로서 장방형 이며 크기 40x15crn , 전x1αm ， 30x17cm 높이의 성들로 축조 되이있다 성내에서 다 

〈사진 1) 0메성성벽 

량의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이곳에서 채집원 도기 

편과 와편은 고구려에 속하며， 소수의 신라의 와연 

도있다 

잉전지역의삼국시대운직 13 



3 우정리보루 

우징퍼(牛#볕)보루，미산면우정리(지도 4)에 위치，우정리 마을 3반후변의 해발 89.5m 의 산 

정상의 태꾀식 산성이다 전체 둘레 약 250m, 동시 지즙 약 50m, 남북약 1잉)m 정도이다 평팽한 

정상부 너비는 약 1000 평 정도이다 내부 부대시섣은 건붙지， 우울터 등으로 고구려 보루로 추정 

하고있다 

〈지도 4) 우징리위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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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무등리 1북뤼초뉴득따2보루(우측)힐공사{! (2010t'!1 

〈지진 3-1) 연전무등리 1보루내부 〈사진 3-2) 잉전무등~11보루중토유툴 〈사진 3-3)잉천무등리 1북루출토고구려외편 

무등리(無풍里)1 보루 

무등 리 1보루(사진 2) , 왕정연 무등리 산 lílí빈지에 위치하고 었다 즉 무등리 l보두는 연천문 앙 

정연 무등리 산 44번지의 “장대풍’이1 위치하고 있다‘ 보루는 장대 봉정상이1 터내식으로 측조되어 

있다.1보루형태는장다원행이며，장축은남 부-향으120 정도의띤사이다 난북지픔 69m，동시지 

음 }1.5m, 전체 툴러]는 168m 이다 1보루에서 다량의 고구려 와편이 출토되었다. 부풍리 l보루는 

고구려 산성의 특정을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사진 31 

무등리 2보루 

무등리 2보루는 연천군 왕정연 무등리 산 29-1엔지에 위치하고 았마 이곳은 l보우익 장대봉에 

서 꽉3→으로 해발 12，jm9~ 옹우리에 연겨된 능션이다 유직은 "11만 100m 내외로 임진강과 연경되 

잉전지익의쉰댁시대문꾀 15 



〈지도 5) 무등리 2보루헌휠도 

。l 았다 현재 성 륜레 244m 정도이며，장측방향은북 

동 남시향 이다 싱내에서 다량의 고구려 토기편과 

와편 그려고 칠족 둥이 출노 되었다 철측 긴이 21ιmγ 

속성부갈이 15 • 5cm , 정부간이 5.5cm , 측신단면 

1.2ιm ， 정삼각형이며 무게는 ï5g이다 고구려 원측， 

안화곡뭘쿄서 싼과 조가 확인되었다 이 지익은 4세 

기 말염부터 7세기 중염까지 고구려의 것으로추정되고 었다(잔고서 5와 6과지도 5) 

고성산보루{흠城山) 

고성산보루는연친군왕정면무등리 산 12번지。I1 위치하고있다 이곳은무등리 산 12번지와왕 

정연 북상리 산 19ó번지의 경계 지점이마 해받 150m의 고생산 정상부에 위지아고 있다? 보루의 

동서 장축 7.Bm，남북단축 5.4m 정도이다‘ 전치1 툴레는 30m 정도이 nl，사연은 30도정도의 정사이 

다 출토된토기편은황갚색 연질도기로서고구러토기로추정되고있다(사진 7 감 1의 p.479) 

고구려무덤 

신당려 고분， 위치는 진곡읍 신당려 17-4 번지 이다 

봉토분 2가 신답리 고분 l호‘ 저경(양!'i'l 은 동서 20m , 남북 22m , 높이 3m 이다 윈형 봉둘분 

16 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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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상거리(三E里)고분 

상거리 고분의 위치는 군남연 삼거리 707-}빙지에 있다(지도 ì) 이 무텀은 임진강연 자연 제방 

상의 적석총이다 현재 잔존의 오래 언덕 크기는 길이 lGm, 4m 폭， 높이는 i얘에서 5-6m이다 자 

연제방에서는 2‘5m 의거리에있는직석층인데대부분파괴되었다(참 1의p.319) 

18 최우징 



〈사진 8) 잉전 심꽂el 고운 

삼꽂리고분 

연천 중면 1}꽂tl421벤지에 위치하고 있다 적식총으로 잉진강변의 모래 언덕위에 축조되어 었 

다(작 l악p.537)‘ 객석총은 평연 행태로 조성되었다‘ 북시 남도의 방향은 긴고， 동 남시 방향은 

짧다 크기눈 길이 66m , 폭 32m, 높이는 남동면과 남서면쪽。! ω11 ， 북풍면과 북서면은 약 O.5m 정 

도이다 척석묘의 길이 28m , 폭대폭(은 11m, 높이 1.3rn 이다 발불견과 2.개 부딘이 맛 블여 축조 되 

이 있다 전치1 평면은표주박 형테이다 무딩 2개의 묘곽은장방정이다 장축방향은 “복(~)" 자 

영태이다- 묘곽은 장롤로 축조되었다 크기는 동문 교곽의 길이 2,7m , 폭 l .4m , 높이 1.2m 이나 

서분의 묘곽은 검이 2.5m , 폭 1.4m, 높이 1_lm 정도이다 술."，-.유붙은 복견이 2개제분， 천측 2점， 

칭동환(1뒀)1점등이다 연대는 기윈후 약 Z냥 세기로 추정하고 였다(참 1의p.5cÍO파 사진 8) 

백제문화 

꾀제의 운화유직유로는 고옥성(강'"뼈)， 초성랴 (n여쨌띤)토성(청산띤 초성 3리)， 당폭성(꾀 iili 

뼈)(미 산면 마전리 위치)， 수천성(水써Jr'<)(전국유양원리위치)， 내진려(:1: 111 댄)산성과 우정리산싱 

인선지약의 {i댁시대 룬화 19 



(이산연 우정리 위치)등 6곳으로 보고 있다 부념으로 걱석종은 중변 횡산리의 잉진강연， 전곡음 

전곡피의 한탄강변， 군남떤 선꼼리의 임진강변， 백학연 학곡리의 암진강변과 미산면 우 정리의 임 

진강변등에도 산포되이 있는 것으로보고 있다(참 l의 p. fI6) 

성(城) 

연전의 옛 지벙， 공목닫(工木1좋)과 음이 같은 고목성(읍木城)의 존재가 연천지역과 관개가 았는 

것으로보고있다(참 1의 p.B5) 고목성응 3세기이푸에 축조원 것으로보고 있다 

초생리토생(청산면 초성3리 245번지 위치)에서 우운회색연정 포기 퉁이 출보도1어 액 ;<11 생으로 

가장 요래된 깃으보 보고 있다 이 토성의 둘레는 53701 이며， 판축으루 축조 되있다(강 ]으1 1'.87) 

성은 동서방향의 긴 장앙행으로 축조되였다 성벽의 똥서 150m，남북 약 100m, 내부 면직온 1만 

6.160 평방미터 이다 북벽 서측 높이 6m, 내부높이 약 4m, 폭 6-7m 정도이다 성벽단연의 집토두 

꺼15cm 정도로 판축되었다 

맥제와 관련된 관방유적으혹시 당포성을 지나 잉진강을 건너서 삼화러 어유지려 적암리의 담 

쪽으로 내려가고 또한 전곡리-고풍랴 00'원피릎 거셔 깐파리 망향의 닝쪽으료 내려가는 곳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서]략응 망어하기위하여 수천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 1의p.88-89) 

대전리 산성은 한단강파 통두친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신천과 합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나(지 

도 8) 대진리 산성(:-1 38 00' 4.1" , E 12704' 잉")의 위치는연천군청산연장단리 산 2.19 번지 이다 

대진리와장탄리 경계지역의 성재성은남서쪽봉우리(해말 131. 82m)는둘러)가약”이n 석축성벽 

〈지도 8) 대전리 신싱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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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 산성전채 면직은 2) 000 평망이터 이다 

생비은 테모식 산생 f 남서벽 구간에 식즉。1 잔 

존되어 있다 성벽 높이 Sm , 성벽은 화강암으 
쿄 측조되였다. 석측은 툴파 훈r~- 넣는 내닥식 

(內JEλ ， 단면 축조볍)으로 축조되었다(참 13) 

성 "1 71단부의 내부 에 약 2m 익 돌이 앙이갔다 

(사진 9) 

우정리 산성은 백세의 장대봉(百껴 %台까) L;*옐r': ILD회 
〈사진 10) 언전 우정리 보루중토 유물 

으로 불리우고 있디 이곳에서 회청색 갱질토 

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당포성도 백제시 축조된 것드로 보고 았디(지도 9, 참 l의 440과 같토유물 

(사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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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텀 

백재시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중변(매머)십텃리의 적석총(찌石찌)은 영진강변에 위 

치하고있다 아 무덤은동쪽무딩파서쪽무년이목(텀)자모양으로연결되어 있우며，동서 깊이 

약 30m, 높이 5m 이다 이곳 북동편에서 회백색 진흙 정도의 연질둘기가 채집되었다 또한 타날운 

등근바닥의 단정호와 철측， 마노기1의 구슴등이 출로되었다 삼꽂"-1 적석총의 피장자는 높은 지위 

22 최무장 



〈사진 11 , 12) 황산리 적석증 

가 있었던 것으로보고 있다 

백제시기의 횡산리 적석충은중변 형산랴 23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석석총균모는남북방향 기 

지부 폭 58m, 상변폭 48m , 동시방향 기저부 폭 28m , 상면폭운 12m, 동쪽 5‘ 8m , 서쪽 3.5m 이다 

축조방볍은 염진강 시안의 충직 대지상의 자연제방 구풍(해따 42jOm) 상에 축조되었다 자연 구 

풍 높이 8m , 서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5.4m 이나 남쪽은 3m, 밝주은 ,1m 정도이다 경사도는 40도 

정도， 서쪽은 15-25도 이다 출토유물은 신석기시대의 빗산무늬 외에 타날문 도기편(사진 11과 

12)의 구연우， 통체부와 저부편등이다 그리고 천지)편￡로 션검， 전폭， 칠모(창) 통이 풀도되였다 

토기편은 선질적으로 백재의 것으로서 부덤은 백제긴국지등의 것으로보고 있다(잠 1이 

신라문화유적 

신라시대 유적은 산성A로 5곳 군지산성， 

초생리 산성， 대전랴산성， 당포성과 매청생풍 

으로 재시 된 바 있지만 실질척드로는 군자산 

성과 초생리 산성등 2곳만이 큰거가 거의 학싣 

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지로서 5곳 선원 

사지， 낙암지， 석재암지， 지암사지와 성"1암 등 

이다(참고끼 1의 pp,9'\-95) 

군자산성(켜子 UJ城)은 연첸군 읍내려 산 

38-1파 차단리 산22 번지와 곁쳐져 있다 이곳 

에서 와편과 회백색 연질， 회청색 정질 토기펀 

〈사진 13) 군자신성 출토외떤 

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풍과산성축조 형테에 의해서 6시)가정의 신라시대의 산성으로보고 있다 

(감 1의p， 211파 지도 10과 사진 13) 

ξ센지역익 싱딩시대 문화 23 



〈지도 10) 군자산싱 주번 지역 위치도 

i성리('껴城뽀 山뼈)은 청산변 초성1리에 위치하고 있다 헤반 140m 정도의 비와식 석축 성이 

다 둘러]는 100m 정도1 성벽 정상우는 5-lOm 정도의 석숙이 쌓여졌다 동서는 70-80m, 남북은 

30m, 플레는 180m 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성내에서는 소량의 백재의 로기펀과 언질과 경질의 

신라개웅의 회백색 연침및 경침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성은 8세기경의 신파시대의 생으후 추정하 

고있다(참 l의p. 381과지도 11과사진 H) 

2<1 최무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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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고찰 

연천지역의 십니국시대의 고대문화는 고구려가 3세기중엽부터 4세기말까지 약 150년동안 기초릎 

시1웠으마， 액제는 5세기동안 약 1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신라는 6세기부터 문호}가 지속된 것요 

후 고려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감이 고구려 성과 보루유적은 18곳으로 성 8곳 당포생 r 칠중생 f은 

내려성， 전곡리토성 1 대전리산성， 호두고푸， 아미성， 육계토성， 이잔미생 1 칠중성 퉁이며 .7곳 보 

루 강서리보루， 고생산보루， 우풍리 12보루， 광통리보우， 아띠라 보우， 두푸동 보푸 등이다 무덤 

은 신단라고분1 연친삼거리고분과 상꽂리고분 등이 조사， 발굴되었다 백제운획유적은 성6곳 고 

목성，초성리，당포성，수천성，대전리산성과우정리 산성둥이다 무엄응쉰멋리직석총，형산리적 

석층 등이 조사， 얀궁되었다 신라분회유적은 산성 5곳 군자산성 1 초성리산성， 대전리산성， 당포 

싱과매청생퉁이다 그외시대가늦은 S곳의샤지 성웬사지 1 석재암지，지암산지와성지암퉁이 

다 연천지역의 L택시대문화는 고구며， 백재와 신라문화가 상호 곁쳐져서 뚜릿한 시대구분이 어 

렵게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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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의 삼국시대 성곽(城鄭)과 유물 

집필지 

이 준 용(잉전문화원 사무국장) 

옥차 

[ 남한내연천여1만존재하는고구려의 3대성 

U 심국시대부더 최큰까기 가장많은꾼사의 동행로 〔호로단1 

1 사적(<1.'없)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성 (파 111 ，"" ill古떤뼈) 

m 탕포생파은대리성 

1 λ}적(!Iè댐) 재468호 연전 당포성 (뼈Jl I S_Ullì.\læ) 

2 사적(Nff) 제469호 연전 은대리성 (않川 [~:~ 믿城) 

π 또하나의 션국시대 성(때) 대전cl산성(애초성) 

l 백지]약고구려의 낼망，그리고당의 야심 

2 신라와당나라익배선파전투 

3 애초생파원술팡 

4 대전라산성이 배초성이다 

V.1 ，500년만에 잔캔 고구라 천갑옷 

1 무등려 1 ， 2보루의 유옥득 

2 탄화마가의미5보탕시의 전투상황 

3 목숨과도같은식량을대워야헬이유가과연우잇이있플까? 

n 맺는말 

이 준 용 언전문호떤 사부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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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내 연천에만 현존하는고구려(덤句랩)의 3대성 

우리나라 냥한에는 고구려의 성이 3개가 있다 

그런데 이 성이 모두 연전에만 현존하고 있다 국가 

사적 467호로 지정된 연친군 상남면 원당러 1257 

1에 위치한호로고루성(돼표古힐城)이 있고 이곳에 

서 약 20키로미터 통쪽으도 연천균 "1산변 동이리 

778 6 11 위치한 국가사적 제.16s호 당포성(호;11ì났)이 

았으"1， 연천운 전곡읍 은대리 577의 국까사적 제 

4E갱포지정된은대려생(땅파및域)이다 

。| 성틀은 모두 잉진강과 그 지류인 한탄강변 단 

애에 각기 삼각형의 형상음 한 성들로 모두 같은 

특정이 었다 강의 단애에 선지되었으며 생의 우측 

에 반도시 싣게진이 았다는 것이다 이 실개천은 비가 양이 와서 홍수가 지면 주변으I t;'.시을웅 성 

팍 하류에 쏟아 붓는 바암에 강이 양아져 도강 장장에 없이도 도하가 까순하다는 진이며 3개의 성 

모두 상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공동점이 있다 그래서 도상을 하는 중요한 지정이기 때문에 

많은군시능이 반드시 이 얀은 여올을 건녔다는 이다 

뭔
홈
 

’ 構
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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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언전 호로고루성 

II ,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은 군사의 통행로 [호로탄] 

1 사척(및웬)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성 (냈川 장찌籃古행)1&) 

호로고루생 하안에는 호로탄이라고 하눈 암은 여울목이 었다 이곳은 도강 장비 없이 말이나 또 

는 도보로 건닐 수 있는 곳으혹 괴꺼 싣택시대부터 최근으16.25전쟁 때까지도가장 많은군사듣이 

건넌 곳이다 〈임L국사기에 따르띤 당내려 군대가 고구려의 평양생을 공격할 1대 김유신 장군이 당 

군에게 군량미릎 보급하려고 쌀과조 등 수 만식을 싣고 임진강을 건녔다 호로탄을 건너 평양성혹 

로간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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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 호로고쿠성 하안의 호호틴(인" 시개천에서 장마가 지1셔 도사?이 응러내 '1 암이f바야에 강~"I 얀야 

로강강"1가없이보단}가가운하。1 이버시 rH-';'-터 한국진갱이] 이으기까지 가장않은문샤가건넌곳이마) 

이 지역은 또 한국전쟁 떼에도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연.~}군과 국군이 상말션을 녕어 북한으 

로 진격할 때에도 고랑포릎 거쳐 북잔을 하여 평양까지 진격하는 중요 지정으로 할용되었으며 중 

공군의 붕법개입으로 인한 후되 사에토1 또 중꽁꾼의 수개 사단도 이 지정윤 건너 적생을 거쳐 강 

악산성P}리 전두에서 영국군그로스터대대륜진멸시키는등산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곳은 지정학척이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전인 것이다 호로고루생(l;i1\è~古펀씨)응 2에60102 

일 국가 사걱 제467호로 지정되였고 유적긴조불， 정치국방， 성 1 성지로 분류되9 21 ,768m' 연작 

으로 연찬에 현존능뜯 3개의 고구려생 중에서 가장코고위치적으로내 지정한적，전략석으로매우 

중요한 생이다 성은 개생과 서울을 연걸히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진군 장남 

먼 원당랴에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실개천 갇은 지류가 흐르면서 행생원 약 28m 높이의 현무암 

수직단얘를 이루는 긴 상각헝 대지 위에 조생된 강안평지 성(江;;‘푸地랬)이다 

평양지역에서 출받한 고구려군이 액기1 수도인 한성(찌뼈)으로 진걱하기 위한 최단코스는 팽양어1 

시 개성을 거쳐 문산땅면으혹 직집 가는 것이 아니라1 동쪽으혹 15km 정도 우회하여 장단을 지나 호 

로고우 앞으1 여울옥인 호로탄응 건너 적생을 거쳐 양주플 지나 의정부방변으로 진격하논 것이었다 

따라서 호로고루가 있는 고랑포얀대의 임진강은 ‘삼국사기’ 에 여러 차례의 전푸기샤가 등장한 

징도로 전략적으로도 대단혀 중요한 지역이었다 성역의 전체둘러l는 401m로 냥벼 161 ，9m ， 북벽 

146m, 통역93.1m로 내부 면적은 606m'이고 옹쪽 벽은 여러 번에 견쳐 ←혼윤 다저 쌓은 위에 돋로 

언전의심R시대싱곽(양삐괴유를 31 



성벽을높이 쌓아 올려 석성과로생의 장짐응적절하게 겸합한측싱숨을보여주고 있다 

호로고루성은 서기 3세기경 원래 백제의 성이었다가 4세기경 광개토대왕의 백제 토열에 의해 

고구려가한강이북묶 차지하떤서 고구려의 성이 되었다 서가 ;'33년(고구려장수왕 21，신라눌지 

왕 17, 액제 비유왕 7)에 신라와 액제는 처음으루나제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은 427년 갱양으로 친 

도한 고구려 장수왕(h즙王)의 남망경략(업 1j싶얘)을 막기 위해서 있다 장수왕은 먼저 백제를 침 

르늄}여 475년(백재 개로짱 21)에 개로양을 죽이고 그 서풋인 워레성(망냄때)응 집렁하였다 이에 

큰 타격을 받은 액제는 개로왕의 뒤를 이이 운주왕(文돼土)이 즉위한 뒤 웅진(핸밟)으로 천도하였 

다 그런네 고구려의 남진은 백제에게안 위협을 주었을 쁨안 아니라 신라에게도 우1힘이 되었으무 

로1 신바 ‘ 맥제 두 나라는 493년(고구려 문자왕 2, 신라 소지앙 15 , 백제 동성왕15)에 옹성왕이 신 

파의 이찬(伊 ìit) 바지 (J~양)의 딸을 BJ(jê)로 맞이하여 사로 국온(냉따)을 하고， 이끌 계기로 고구 

려에 대한 공수동맹(攻댄同~)을 맺이 고구려에 씨앗긴 땅의 회복에 힘썼다 그리하여 433년에 시 

작핀 나 - 제 두나라의 동맹관계는 493년에 이르랴 더욱 그 기초들 공고히 하였다 

그 뒤 이 웅맹은 나 제동뱅군에 가야까지 끌이들여 551년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더 답환하였 

으나， 553년중국과의 직접적인교역음바라는신라진홍양이 군사를물이켜 액제의 수복지역인한 

강하류지역을 정렁함으로써 동맹관계는깨이져 버렸다 백제는 신라릎 다시 공격했지만) '554년 성 

왕이 관산성전투(흉山城웠뼈)에서 전사함으로써 백제의 패배로 끈나고， 신라와 백제는 새로운 적 

대관계로몰아섰다 

신라악 한강 ~l-듀지역 공격파 징령은 한강유역의 인척 불척 차원의 확보와 대중국 직교역로익 

확보가주된 이유였던 것으로보이며， 결파적으루 훗날 선C까 {l댁을 통일등보 네 걸정직인 역할을 

였다 나 저]농뱅 이후 신라는후록고투성 건니 남안에 이잔미성을쌓았는데 호로고수싱파 이잔미성 

은지2J간이어서아침에서로성을건너다보며안부를뭉기도하고야유골보내기도했다고한다 

III 당포성과은대리성 

1 사적Cæ폐) 제468호 연천 당포성 (뼈川 팔jifi城) 

연첸군 OJ산변 동이리 당게나루터 동쪽으l 현무암 수직단상에 측성된 당포성은 전채 둘레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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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우어 서 "121온당표성의허딴 우즉에셋강이흐 〈그림 4)잉진강가의 깎아 놓은 듯한 수직절벽의 위에 
르고 익시 심킥형구조로축성되있다 성을 쌓아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이곳이 천연의 요새라 

고할수있다 

길이가 200m , 현재 냥아 있는 동쪽 성역은 높이가 6m나 된다 단변 기저부 39m정도뿐으로 성내부 

로익 출입 떼문에 통벽의 냥단은 성벽。l 일부 파괴되어 출입로가 만듬어졌고， 뷰단의 경우에는 참 

호긴설로인하여파괴되어 았는상매이다 

연천 당포성이 위지한 곳은 잉진강이 흐트는 전벽지대로 천혜의 요새가 되고 있기도 했다 시야 

가 닥트인 지헝에 잉진강익 큰 물증기와 어우러진 자연조건으로 한쪽1안을 방이하연 되는 군사걱 

요숭"1였던깃이다‘ 당포성에서 성벽 바같응틀러7t며판도량겸 연뭇시설인해자(씨1)가짝인 

댔다， 

이곳융 받굳， 조사했던 육군사관학교 국방유적연구실(설장 이재)응 엄진강을 향해 물출한 삼각 

형 단애(1챔 높이 13m)중 유지와 풍S~ 남쪽 걸옥을 가쿄 갤러 막싸 쌓은 성맥(길이 50m) tlr갚 

쪽에서 해자 흔직을 확인했다고 l;<rl 밝혔다 인친강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정에 형성된 삼각행 
전언 절벽을 이용해 축조원 당포성에서 짝인원 해자는 규모가 너비 6m , 깊。13m둘 종난연 모양은 

U자형이며바닥에는자갚을깔고진휴을다진상비ct 

해자란 성곽은 불른 능 웬 묘 등의 겸계 표시블 위해 그 시설 "1';갇윤 을랴가면시 판 일종의 도 

랑 겁 연봇시섣을 만한다 성곽의 경우 해지는 디l체로 성버 B댄쪽을 틀。t7t'샌 축조히1 평시。I1는 

란을 가둬 둠으혹써 외부 침입을 방지S또 1자 방어선(이 경우 성역은 2차 망어션이 된다)기능은 

하고 성곽을 쌓는 데 펀요한 흙을 제공하는구싣도 한다 

당포성 헤샤 .:r:.한 1차 침입 방이션과 함께 성벽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흙 등웅 제공하는 먹한을 

。1울러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유진 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식했다 당포생(캉i"jJ;i")은 당 

잉진의 {i댁시대 성픽ii'tf.î미괴 유른 33 



포.c}루로흘러듬어오는당개 셋강과엄진강본류사이에 형성원약 13m높이의 삼각영 절벽 위 대 

지의 동쪽입구를가혹막아 4쌍은 생곽이다 인친강 한단강 북안에서만 발견되는강안평지생(iI~ 

平뼈城)으로 입지조건과 평연 형태는 호로고푸성 빚 은대리성과 매우 유사하다 

탕포성은 조선시대에 편찬흰 각종 지리지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유일하게 미수 허목의 r記듭 

잉Ij集』 卷 15 'rt:El:f규行記」어) ‘ 마전앞으1 인역 강벽 위에 옛 진루가있었는데 지금은그위에총사 

가 있고， 그 앞의 나우릎 당개라 ~R=-대 큰불 이 흘러 4푸 갈로 동한다 (ij[田폐뭘μ혈上右古핑今 

其上용뚫써JtHíI i띠日호浦大水Rlj i$ii\所펴 )' 이라는기록이 았다-

당포성은 지형을 최대한 환용하여 수직단얘릎 이루지 않는 몽쪽에만 석숙생택을 쌓아 막았다 

동 성벽은 길이 잇)m ， 총 길이는 약 200m에 달한디 당포성의 uB후에는 시]성으로 가는 견꽉에 해당 

~R=-마천현이자리하고있어%타분지 일대에서 최단거리로팎녕운적을방어하기에당포성은 

평수적이라할수있다 

반면에 북진 시에도강의 북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신라의 정링기에도꾸준혀 이 

용되었던 깃으혹 과인다 당포성은 1994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붕관의 지표조사른 통해 처음 소 

개되었고 2003년 이후 2차어1 길친 발끌조사블 통하여 성의 구조가 이느 정도 밝혀졌다 내생택의 

정우 판축구조물 위에 석즘느을 한 호노고루와 달리 전체 윤 석축한 점에시 호로고루와 축성기법에 

시 차이가있다 성밖의 저지대에는대형 해자가너 "1 Gm , 갚아 3m 규모로설치되었다 득히，성벽 

외면에는 이른바기동구멍이라하는단번방형의 수직 홉이 힐정 간격A로남아 았다 

수직 흠은 약 1‘7rn 간격으로 배치되에 있고 흠의 횡단연 듀격은 41‘42cm'가량이다 또한 수직 홉 

의 하단부에는 확돋아 있는데 확돋의 구맹은 깊이 7cm , 7..]픔이 22-3lcm이나 노출된 성번은 너비 

15m움이 6.5m 성노。1 여， j남느두숙소하였나 성 돌!!-j 二i!1근 tlUX 15cm, Lt> X ljcm, 5u xμml 

정도이다 성내부에사는긴묻지가조사되기도하였냐 

유물은 신라게 유울이 대부분을 차지E보내 석축。l 있는 부분의 되적토와 성몰 샤이에서 김댁 

시대 와편을 포함하여 고려 조선시대의 와편도 많이 발견되고 었으며， 성벽 기저부에서는 경질무 

문토기펀과 타날문토가펀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 내부에서는 고구리 토기편과고구러 기와핀늘이 

다수출도되었다 

2 사적(lJ:隨) 제469호 연천 은대리생 (뻐川 따똥里城) 

은대리성은 한탄강과 차단천야 합퓨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용암대지의 하친 침식작용으로 인하 

여 생긴 상각형의 대지위에 형성원 강안펌"1성이마 유적을 감싸고 남시향+는 한탄강은 곧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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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어| 합듀하고 서윤과 원산을 잇는 교퉁로로 

한용되어 왔딘 추가령구조곡도 주변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수로약 유로 어느 쪽이든 주변 지 

역파의 교동이 아주 편리한 곳으로 전략적 요 

층지임을암수있다 

은대 "1성의 유적 현황으로는 현재 몽쪽과 북 

쪽 생벅 빛 싱내부도 상당부운 훼손먼 상태이 

다 평연 형태는 삼각형 모양의 외성파 내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의 규모는 -뚱 

〈그림 5) 은대리성의 동쪽성벽 

서 400m , 남북 145m로 총 둘러1가 1 ，069m이며 앤적은 32 ，592nl이다 성의 내부연객은 약 23 ,OOOm' 

칭도이며그중성외곽쪽으로소나무숲이조성되어있다 은내리성에판한문헌자료는학연되지 

않았다. 

은내리성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육군박윤관， 토지박물관， 국핍문화재연구소등에 의해 간략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2003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 

다 조사 결과， 성의 팽연은 삼각형으로 난벽과 북역 일부는 강변의 자연단애등 이용하였으미 동 

쪽 평단지에는 토석혼축(:t꺼&찢)의 성벽을쌓아 약았다 그러나 은대려생은 현재까지 조사원 도 

성이나토석 흔촉성에서 보기 함든 옥득한방식으로축조되었다 즉구지표증위에 점토와모래가 

흔한된다짐층을조성한 뒤， 채성 중성에 2연의 식염을쌍으며 토축한석섬토축(石 L、土씻)의 득정 

을 갖고 있다 동역의 깊이는 120m, 기저부의 너비는 10m, 생벽의 높이는 6m 정도이지만 성벽은 

상당부분무너져 내려 븐선옥으」흐 가변서 높이가 2-3m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한원， 동벽의 내벽부분에서는 성벽 축조 시 기등필 션치했던 흔척이 확연되었Jl， 2회 이상 성윤 

고차 쌓았응이 밝혀졌다 내벽에서는 빗불의 배수블 처리하기 위한 구(끼';)시설이 확인되었고 또 

싼， 싱의 내부에시 운지(門址) 3개소， 대형 건블지 l개소， 지성α@빼) 3개소가 확인되었다 치성은 

생의 북풍 회정부와 북문지 서쪽 빚 남문지 서쪽에서 확인되었다 북문지와 남운지 서쪽의 치성은 

8*5m 규모혹 체성에서 iζ ’ 자 형대로 툴출시켜 생문의 방어력을 높였다 이처럼 성문주변에 방헝 

치생을 섣치a뜯 구조는 고구려 산성으1 득정이기도 하다 치성은 직대(떼증)의 기능총 수행했던 

것으로 보얀마 성 내에서 수숨된 출토된 유윤익 양은 많지 않으나 유윤의 대부분은 툰'71편이며 소 

량의 천기편이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대부분이 고구리 토71이고 소량의 백제편이 포함되어 있다 

똥비의 초축시기와 일치하는 배수구바닥에서 고구려 토기가 집중적으로 좋토되는 깃으로 보아 고 

구리에 의해 은대려생이 처음축조펀 깃으로수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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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 토기에 대한 편넌이나 고구려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던 역사직 상황을 고려하면 5 

세기 이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신라계 유블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입택시대 이후에는 폐생되었을 가놓성이 높다 

IV. 또하나의 삼국시대 성 대전리산성(매초성) 

.，、

i옹’~끽-‘를 -
웰쉴옳훌효」흩-

〈그림 6) 때전리산성 이정표 

대진리 산성은 연진꾼 챙산띤 대전리 산 

2-2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리와 장 

단리에 걷지 있는 생재산에 위치한다 

1984년부터 석사된 역사편찬위원펴의 설 

즉조사걷파 경기 연천군 정산면(펴flllt어) 

대전랴(大田 떤)의 디1전랴산성이 배초성의 

타임을 확인했다 현재 냥아 있는 이 싱터 

는둘레 670m，는1 이 1,960 m2이다 

한탄강 유역에는 은대려성과 성풍리 산 

생， 대전리산성 퉁이 위치한다‘ 고구려가 

얻망한 후，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휠)아내는데 걷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투가 벙어졌던 나당전갱의 

격전지 배초성은 석 쉰f성이다 성벽의 전체 를러)는 약 700m 정도이나， 성벽의 축조형매는 대진 

리산성， 자탄리의 군지안생， 친충성 등파 흡사하마 보개 산성 아래로 초생리토성이 았으며 3km 

거티에는대전랴산성이 였다 

1 백제와고구려의 멸망， 그리고당의 야심 

서기 660년 나당연함군에 의해 결국 백지]는 별망한다 백제의 계백조념이 이끄는 5 ，000펴여 결쌓짱‘ 

대가 황산번어에1시 최후의 1인까지 목숲응 견고 검사 항잔을 하었지만 견국 나 당연합군의 숫척 열 

서1에 결국은 패방하고 만 깃이다 이후 백제의 의자왕은 낭나라군의 초로가 되이 당나라로 끌리가 

고 1간다 이로서 기원전 18년 온조가 서울의 아차산 일대에서 나라플 세 우고 약 700여년간 지탱해 

오던 백제가 결국 면양하고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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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당연합꾼은 액지)플 면t상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고구려익 

수도얀 평양생으록 공각하기 시작한다 나당연합군의 합똥공격에 치한 고구려는 선상가상으로 내 

분까지 겁치게 된다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연개소문익 큰아윤 냥생과 그 맡의 남건， 남산간의 권 

역싸웅 퉁 내우 간등이 심화되이 남생은 당에 항복하고 연개소운익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투상하 

자 신라약 당은 이를 듀다 668년 결국 고구러까지 면앙시켰냐 이로서 기원전 37년이1 긴국펀 고구 

리는 천년을 미처 채우지도 뭇하고 나당연합꾼에 의해 벚망한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별망시칸 

탕나라는 신라마저 접수하기 위해 온갖흉껴1블 꾸민다 당나라는 백지1익 고토에 5도독부플성치했 

으며， 백제의 푸홍운동음 은멸하개 지원했다 그라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9도럭i---1와 안옹도후부콕 

섣치했다 이에 대해 신라는 669년부디 옛 백지1의 땅을 정렁하였고， 고구려의 부흉운동i:!.- 지윈하 

엔사 당나라와 맞서거l 된다. 드디어 신과와 양나라 전쟁이 벌이진 깃이다 

신라는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다λl 고구려의 맥생들을 받아들이고강나라 

지배하에 었던 백재의 옛 땅을 점령하여 세펙 악장을 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고좋은 크 

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672년 8원 평양에서 향해도 배전까지 냥하한 당나파군 

은 신파군의 반격-을 만아 다시 석문으루북상했다 석문은 황에도서흥에 있는들딴으로 이곳은 임 

진강을 건너 평양으로 가기 위해시 반드λ| 거쳐야 5년 곳이다 

신라군은 석문 윤관의 난쪽에서 북쪽을바라보고 진을 쳤다 익복， 원술등이 지휘8f는 신라군은 

최선두에 대기벙 방어부대 장창당(JHft햄)이 있었는데， 그것온 신라 중앙균단으! 여러 부대를 적익 

기병공격으로부터 믿F아주기 위한 깃이였다 예상대로 고간비 이끄는 당 기영단이 신라문 친앵쪽 

으로 튿격해왔다 변저 신라 장창당의 좌선두에 섰던 궁수듬이 화망응 구생하여 화삼응 발사하가 

시작했다 당의 기병이가까이 접근하자선두의궁수틀은장을땅에고정시킨장장보냉의 대일뒤 

로숨였다 이매장창보뱅이겨냥한것은사람이아니라만이었다 

당 기병의 선두대열이 장강보병에 걸려 낙마하자1 기병대의 흐픔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신라의 

장장보병이 기동력이 사라진 당 기맹을 포위야여 대마하였마 이매 장상당이 당벙 3000영융 포오 

로 잡았다 한다. 그러나 이후 신라군은 장창당윤 너무나 과산하게 되었고 다은 여려 부대들의 포진 

에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 당 기병이 이 히점윤 노라고 다시 진격헤왔다‘ 역슴을 받은 신라꾼은 

장군 의복을 비롯하여 대아찬 효낀 1 사잔 의문 산세， 아잔 능선 • 두션， 일길찬 안나함 양신 등 

이 전사iiJ-i三 등 진옐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화랑 윈술(파)이 참전하였다 대패하고 일생을 숨어 

살다가 태백산으로들어가 후회 속에 산 것도 이 전투에서 비롯됐다 화랑도의 정신인 세속오계 중 

인전무되를 설천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김유신 조딘금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윈숭랑야 당나라 군대에 므거1 패하고 군사가 원슬항으l 무구글 가져오자 김유신은 아릎이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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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싸우다가 전사한 중 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틀이 살아 돌아요자분노한 김유선은 단칼로 원술 

랑의 목을 배리고 했으나부인이 한사코 만리는 데다 죽이지 말라는 왕명도 있이 집에서 쫓아낸다 

2. 신라와당내}의 매신과 전투 

D~초성 전투란 운무왕 15년(675년) 가을 9월29일 당나랴 장군 이큰행이 군사 20만밍을 거느리 

고 매초성에 추둔했는데 우리 군사가 곰격하여 쫓고1 일 3만380필을 얻었으며 노획한 빙기도 이 

만큼이었다(심국사게 

당나리~윤 한반도에서 올→아낸 결정적인 송부처가 바로 매초성이었던 것이다 왜 신마는 이 배초 

성에서 혈맹이었던 당나랴와 진곤일척의 싸정「을 별였을까 두 나라는 연함하여 백재(“9년)와 고 

구려(“8년)릎 차례로 띨양시켰다 그리고 사이좋게 전리즙을 나누어 가지려 했다 하지만 이디까 

지나 이것은 동상이몽이었다 원래 당나리는 “백제 -고구려를 평정하연 평양 이납의 땅을 모두 신 

라에게줄것”이라고약속했다，하지만솜바닥뒤집듯약속을파기했다 신라꾼을평양성까지요 

라 가라 해서 계속 허탕을 치게 만들이 힘응 때더니 “8년에는 “신라가군대의 동원기임을 어겼으 

나 신라의 공은 아무 것도 없나”고 선언해비런 것이다 670년 당나라에 사신으루 갔딘 김흥순。1 

백제 • 고쿠러 멸망 이후 강역을 나눈 지도틀 가져왔다 그던데 지도를 보면 백제의 옛 땅을 백제 

부흥군에모투다돌려주도목돼있었다 신라의애신감은극에당했다 

이띠1부터 신라는야긍야금 엣 백제 땅을칩수댔으며， 급기야그 영역이 고구려 남쪽얘 이르녔다 

이에 화가 난 당나라군은 9원 션인귀블 대장으로 침공했으나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군사 1.400명 

과 병선 40척， 군마 1 ，000필을 잃었다 설인뀌가 도망가자 당나라군은 온때를 보여주겠마연시 20 

만대군을 동윈한다 그러냐 신라는 매초성에 주둔한 당내라군을 공격하여 쫓음으루써 매초생 대 

칩을 이푼나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벌인 전투에서 18전 전승을 거두었다‘ 당나라논 이듬해 2월 안 

동도호우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겼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기난 것이다 

3 매초성과원술랑 

671년 당군 5 ，300명을 깨고 백제고토를 회복한 신리나긍 이듬해 식운(황해 서홍)에서 당나라꾼의 

반격을 받아 패퇴한다‘ 이때 "1장(홉將 • 군사참모)이었던 원술랑(김유신 장군 2냥)도 ‘잉진무되’ 

의 정신으포써우다죽으려 했다 하지만보조}관답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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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을 공을 찾아 죽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지 

원술은 “시q이는구지하께 살지 않아야 한다 부슨 먼목으로 아버지(김유센를보겠느냐” 

원숭이 맏에 박차를 가하려 하자1 탐풍이 만고삐릎 장아당껴 진진 끌려가연서도 놓아주지 않았 

다- 웬숭은 끝내 되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보다 더 엄정난 고몽이었다 산아 윤아온 

아즙 원숭을 감유선은 문무왕에게 이렇게 주칭을 한다 ‘원숨은 짱멍을 욕되게 하였고， 가훈마지 

저버렸으니 목을 버1야 합니다” 아버지(김유신)가 아를의 목윤 벤 것윤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 

가?그러냐 원순은 왕의 특전으혹 풀려났.2.나 아버지 김유신은 원숭을 아블로 대하지 않았음'_1뀐만 

아니라근처에얼씬거리지도못하게하였다‘요즘말로하면호적윤파버린것이다 이에웬승은시 

골(IB 써)로숨어 버렸다‘ 이듬해 아매지가죽자(673년) 원술은어머니(지소부인)를 볍기듭 청했다 

하지만 에마니 지소부인 역사 단호했다 

“여자에겐 섬증지의(어려서는 부모에 의지， 걸흔해서는 남편에 의지， 늙어서는 지식어 의지하늠 

것)가 있다 지아비가축었으니 01젠 야들을따라야하나아들이 아틀구설을못했으니 

원슬은 7)슴을 두드리며 통곡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틀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치 않았 

다 화랑으로서 블충파 볼효를 저지은 원숭에게 675년 매초성 진투는 와신상담의 얀전이었다. 원 

술은 수치심을 씻으려 힘껏 싸워 큰 공을 세웠마 하지만 웬술은 ι부모에게 버럼받은 자가무슨 상 

이냐7 면서 꾼내 벼슬견에 몽당지 않앙마 

이 매초성 전투는 신라와 탐내라의 사기 이느 곳에도 이 전투릎증리로 이끈 신라의 장수는 벙기 

되이 았지 않A며 이 전투로 사망한 군사악 숫자도 기록되이 있지 않다 당냐라군의 전마(렀띤) 3 

안 380마리릎신략군이노획하였다고기옥되어 있을뿐아다 다만 672년석문에서의 패전후은거 

하던 웬술랑은 이 전투에서 큰 활Q_}응 했다고하는작은 기록만 있을뿐아다 

4.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이다. 

1979년 어느 날 연천 대전리산성을 몇 차례 단사했던 초}영희 당시 국사편찬위원장 겸 한럼미학 

교사학과교수와김칠준서울대교수는마음을바꾸었다 어느모로보나이 대전리산성이 매초성 

안 가능생이 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애초생으강 비정된 $뮤 대모산생에 대한 안 

란조λ)7) 진행 중0)었고，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나 어찔 수 없었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바로 당시 박청희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와 관린이 있다， 박정희 대동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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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전리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곡시가지J 강은 

한틴강이다 

10윌 유신음 선포하면서 이른바 한국적 밍 

주주의릎내세웠냐 그에따라국수주의라 

할 만큼 지나친 민족주의가 성행하였으며， 

그 영향이 학계까지 미쳤다 우리 민즉의 

가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병목으로 고대의 

전직지릎 찾은 것이다 신라가 크게 부각 

되었으미 그 가운데 가장 벚나는 숭진보로 

꼼힌 것이 매초성 전투였마 

한반도내에서 매초성야마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유 오직 이 대천리산성이다 지 

긍 매초성이라고 주장하는 ÒJ주의 대모산 

성은 일단 20만 대꾼과 천마 수만 마리가 마실 을이 없다‘ 그곳에는 이둔천이라고 하는 도땅 갇은 

하친이 있으나갚수기에는그나마도만라버리고싱안에는우붙015개 정도발견되었으나이 우울 

5개로 어떻게 수십만의 군사와 전마가 물을 해견할 것엔가?요즘처럼 수송이 반달하여 강에서 블 

을 퍼냐가 헬기던 급수차년 싣고 빠르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이다 식량은 없어도 미칠 비티지만 불이 없으면 사람이건 가측이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듣다 

이렇게 한단강이 흐르고 성이 드넓은 갓으호 봐서 또 위치적으로볼 떼 이곳이 매초성이리나드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애로부터 큰 율이 있는 곳의 지영은 i매‘ >'t7t 들이간다 일례로 얀진을 
매홀’ 또는 뱃골’ 이파고 했던 것이다 

1l원선 칠도와 3번국도가 지니는 곳에 자리 삽i 있근 대선리 산성 산성이] 흔라서서 전곡시가 

지 쪽「을 굽어보연 산 아래쪽￡로후드는 한탄강문의 깊이가 얄아서 군사들이 도강 장비 없이도 결 

어서 또는 말을 타고 쉽게 건널 수가 았어 더욱 더 이콧이 매초성염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콧이 

탕나파군 20만병을 격퇴한 배호성 대첩의 우보지로 꺼론되지만 그통안 군사시설(강호와 벙커)이 

듬어서면서 성곽도혀불어지고방치된채 내뻐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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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500년만에 잠젠 고구려 철갑옷 

1. 철제조각 이어 만든갑옷온전한발굳 

온전한 상태의 고구려 첼비늘 갑옷이 처 

음 만궁댔다 경기 연천문 왕정면 무릉리 

고구려 보루유적을 반불 중인 서윷대박불 

관 받굳조사딘(단장 이선복 교수)은 “영진 

강연 무등리 께2보루에서 고구려 무사익 

칠비능 갑옷을 찾아내 말꿀을 진행하고 았 ! 

다”고 지난 닫 17일 밤혔다 그통안 고구려 

전비늘갑옷의 조각틀이 몇 개씩 말꿀된 작 

은 있지만 온전한 오습으로 발굴되기는 한 

국과북한중국을풍블어 이엔이 처음이다 

연천 지역은 6세기 전후 고구려 백제 선 

〈그렁 8) 경기 인전군 무등리 2보루어 서 왼진한 형태의 고구 
려 칠비늘 갑옷이 처읍g로 빌멀됐다 부등리 2보루로 들어 
가는문터에서발견된설비늘강옷의모습 

라의 갱탈전이 치열했던 곳 무등려 보루는 엽 

진강을 경계로 신라꾼과 대치하고 전투를 빙였던 고구며꾼익 성곽 기지다 서윤데 발굴단은 연천 

꾼으l 의뢰로 지난 4월부터 무등리 보루의 내부 유적윤 받균 조사헤 왔다. 보두란 척을 간재(적의 

환통을살펴기에적합하도록주변이두두내려다보이는곳)한수있는오논난으1 3'0소와간은개념 

으로 냥한에서는 구리시와 서 웅시 광진구의 경개지징인 아차산에서 란낀펀 걱이 있다 

발굴조사단의 서웅대 박불판 이선복 교수는 이반 말골로 이제야 고구려의 정개선을 침착할 수 

있다며 장남변의 호로고우성과 흥이며 당포싱， 은디lι1의 은다l리싱을 인강성] 후 이갓 이L등 이 !;I_우 

를 연견하는라인。l 뚜렷해 졌다며 이런바얀으로윤때 이곳보다북쪽에 싼두개가뎌 았을깃으 

로 보얀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짐작으도는 뷰산리나 강내려익 괴nl소(웅연)가 내려다보이는 단애 

위쪽이 아닐까 추측된다 두 곳이 모두 적을 감시하기 좋은 위치에 았기 때문이다 

삼국간의 전쟁은 4세기부더 7세기인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완전히 년망하기까지 

치역하게 경겨1션 분쟁이 전개되었우1녁 때로는 려제동맹(고구려와 백지1간익 동맹)과 나제동맹(신 

라와 백제간의 통뱅) 등으로 균헝을 잃윤 rrl마다 뭔요에 의해 적당히 손윤 잡고 놓으며 전무틀 밸 

였는데 그 중심 상에 연천이 향상 천쟁터가 되었딘 것을 부인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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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우등리보루에서 빌견핀 칠겁옷 상딘의 목 부분이 선멍하께 보 
인다(우측원얀) 

걷비늘 갑옷익 일부가 처음 

모슴음 드러낸 것응 지난 2011 

년 5월 8일 철비능 갑옷은 성꽉 

내 주요 군사건물의 출입구로 

추정되는 문기둥 바로 옆에서 

받견됐다 처음엔 천갑옷의 목­

부분만 노출랬지만 만붙이 친행 

되면서 17일엔 이깨 부분과 강 

목 부분까지 노출돼 온천한 갑 

옷의 모슴윤 드러냈다 이선복 

교수는 “출엽구 옆에서 말견된 

것으로미루어볼때주요군사시설을지키넌고구펴군사가신라군의급습윤받아급히갑옷을 "1 

려두고 도망친 깃 같다R고 성맹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약 한 가마니 정도의 탄화미(블에 탄 군량 

미)가 출토되었다고 한마 진투에서 꾼량미룹 태우고 갈 정도라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읍융 짐 

작한 수가 있다 그만큼 전투에시 군량마는 승요한 것이기 매문이다 

이번에 발굴된 정갑옷은 작은 천제 조각운융 가죽끈으로 이어 1간든 i찰갑’ 형 rll다 천판을 가승 

부위에동째로덴가야군의 ‘판갑’파는디든요습이다 고구려병사의청갑옷은그동안고구려백화 

를 동해서나 그 모숨을 집작한 수 있었지만 이빈 발균로 정팍한 형태를 암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섣불로고구려 철갑옷의 온천한 형태을확인할수 있다는 것은고대사 연구에 있어 일대 사건이다 

심녁시대 진쟁사딪 고구터 연구。ìì 귀숭한사호νf 될것”이랴고경/i했다 컨전의 암진강유역 

에서는 그동안 고구려성팍， 단야로(제철시설)， 블에 탄 군량미(탄화미) 등이 발굴된 바 있다 이벤 

에 출토된 유윤로 얀헤 우리 연친이 고구리의 중요한 거점이며 삼국시대의 한 중심에 있던 중요한 

지역인것이증영되었다 

2 탄화미가 의미하는 당시의 전투상황 

1998년 8윌17일 임진강에 접한 경기도 연전 우등라 2보두의 절벼토승에서 토지 조사듭 하던 한 

국토지공사토지박불판조사단은이 지역에서 붕에 단쌀과조로이워진탄화프←달을대량발견했 

나 앞으로도 이 지익 잉Om에 걸져 갚포된 탄화곡울이 엄청나게 많이 출토된 깃으쿄 관단하고 전 

문기관에 단소연대 측정을 의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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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1에 대한 국립문화재연 

구소와 미국 BETA연구소의 망 

사생 만소연대 측정 견과， 각각 

AD(시기 )530-690년， AD(서 

기)660-895년이라는 자료블 내 

놓았다 단화마 연대가 5세기-

7세기 중후반으로 고구려가 이 

곳윤 장악하고 있던 시기와 겹 

치 고구려 군량마 창고임이 분 

명했다 
〈그림 10) 무릉리 1‘ 2보루 안내판 

손으혹악영과흙으로댐언이곳저곳을파보니 김게닫탄화미를쉽게안진한수있었다 도대채 

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양의 만화비기 니 온 깃얀까? 멜부려 태운 것인가?아니낀 적 

이 화공윤 사용하여 곡묻강고어l 풍을 붙인 것일까?그러나 。|빈에 탄화미가 만낀원 삭i양장고는 깎 

아지른 듯한 전벼에 휘치하고 었고 그 밑으로는 영진강윤이 흐르고 있이 누구도 접큰이 용이하지 

가 않아 적이 화콩을 사용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어 보인다 그영다면 이유는 하나， 고의로 식량 

창고에 블을 질렀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았다 

3. 목숨과도같은식량을태워야할이유가과연무엇이었을까? 

성국λ|대는 전쟁의 시기였다 고구려는 남하 과정에서 백지1와 31차례， 신라와 16차래 전쟁응 빙 

였다 광개토대땅 이전부터 수 만 병 규모의 고구러 군은 예싱강과 염진강을 순하게 건녔다 개성 

에시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승F는 임진강에는 고구려 성과 보루가 2C여 곳이 낚아있으며 

이는 거의 모두가 연천군에 위치해 있다 

무등리 1 ， 2보푸는 경기 연천 장내봄에 있는 해악 100m 무퉁"11보루논 판에진이 168m의 소규 

모보루 보루란생팍둘러1600m 이하의 소규오요새이다 그러나무등리 보푸는지역적으로양안 

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즉 적을 감시하기에는 안생맞츰이라 할 갱도로 친혜의 요새치이다 임진강 

건너펀으로 옥계리의 폭녀봉에는 신라으! 것으로 추정되는 보루가 았고 군자산성 등운 모두 신라 

의 생으로추정된다 

신라가 군자산성윤 점유했다면 이 시기는 나당연칭「균에 의해 서기 GGO년 맥 711즙~ 멸망사 11고 꾸 

준히 고구려를공격하였으며 서기 665년고구"1의 연개소운이 즉자왕실。l 어수선해진 E늄을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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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등"1보투어서 다랑으로일멸된 틴호떼(오른쪽머죄왼약) 

듬→을 노라고 고구려군을 일제히 공격하 

여 서기 668년 고구려를 완전혀 멸망 

시키기 이진이었딘 것드로추정할수 

있다 즉 백제가 영망한 이후에 신랴 

군이 입선강을경계로군자잔성을축 

조하였고 이후에 호휴고루와 당표성， 

은대리성， 무등리 보루로 이이지는 고 

구러의 국경선。| 무너지는 시기가 바 

로이시기였응운추칭얄수있다 

서기 666년이냐 667년경 나당연합군의 습격을 반은 무등려의 고구려 보루에서는갑자기 넬려오 

는 적윤 막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황급히 칠수날 해야만 댔고 식량을 가지고 가 

가에는 너무 급박하여 그냥 벼려투고 강 경우 작틀의 "1안 블"1 졸 것이라 생각한 군사들이 곡을 

창고에 불을 지르는 최후의 수단을 결정찰 수밖에 없었을 깃이냐 곡%-~ 그대로 남거 두어 봤자 

직에게만 이혹울 것이니 이논 간정적인 이적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플이 모를 려가 없었 

기때운이다 

전쟁터 에서늠 복숨과도 같은 군량미를→ 대워야만 했딘 그들의 안타까웅과 칠박함이 이빈에 발꿀 

원탄화미에 고스란허 남아있는 것 감다 그동안땅속에 붙혀 이미 1 ，500년도념은쌀과조가이 

세상에서 햇볕을 쪼이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당시 고구려의 급박랬던 상횡을 섣명해 

주논 것 강아 방국의 순간음 애절하기] 느낀 수 있다 

VI 맺논말 

연전은 지정학적으로 올 때 삼국시대부터 최큰에 이프기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이날 

수가 없었다 때로는 백제에 소속되기도 하고 때혹는 고구려익 지셰룹 받다가 신라의 땅이 되기도 

5운등신라와백제，고구려가각축음빔이딘 연천은지금까지도삼국시대부터 이어 내려오는전 

략척 요충지이며 전쟁터와 마잔가지인 안보의 최 집경지역이마 연진은 6 7'전쟁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 후에는 남한으3 수욕되어 작금에 이른다 그리고 땅의 중간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으며 상팔선도 공존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항상 군인들의 훈란과 도사격 등으로 포생이 끊이지 

4,j 이준용 



않고탱크등의굉음이쉬암 없이틀려오는연천은분벙 전쟁의 한복판에서 있는곳이다 

냥한 내에서 가장 최전망에 우PI한 인구 4만5천명의 작은 시균"1←을 연천， 그러나 얀A로 동연시 

대갚 맞이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그 역한이 얼마냐 중요하다는 것쯤은 익히 짐작이 가 

고도남는다 

잉진의 삼콕λ 대 성.;'{(#t~치과 유울 45 



참고문헌 

〈두산대백과사전)(않川행표)(연진군의 암잉와文f~iißM 

〈싫ft':hklíitt;;용여lR' 1.2.3.4 Il1 W없iI'史li1fjEßπ 11行〉

〈연친호루고우)(정띄지표조사보고서) 

46 01준용 



古代로부터 京聽地方의 세시풍속 연구 

이 명 수(흙전문회원부설 향동문화연구소장) 

집필자 

목차 

I 머리말 

1 세시기("댐記)의 기원(셈元) 

2 심국(三댐)세시기 

3 세시 숭배시장(껄拜멈、샘) 

4 심이지(十二支)란무엇인가? 

5 무속(JI!fδ)과풍속 風얘) 

6 시]시 풍속파 일상생활의 문학적 으l미 

7 경기치방(JK짧생方) 문화의 세시풍속 

8 민속학으로본경기(;i(없)명질 

1I 맺음말 

이 영 수 동두전운획댐부설 항토운화잉구소장 

，代로부터호핑샘方익세시용속연구 .17 



1 .머리말 

인간의 역사가 인듀에 문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생하고 발전해 왔는가플 천체(天옮)의 흐음 

에시 본 I매 지금부터 1만년전 타제(打폈 두드려 치가나 깨뜨려서 만든 도구)삭가룹 사용하딘 시대 

에는 현재와 가후가 다른 지견학상의 흥적세(댄융뻐 해성당 빚 뱅승}층)을 거쳐 구석기 시대가 없 

어지고 신식기 시대로 2 ，000년진 까지 계속되었다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다양하게 

구석기의 돌도끼외에 석휴({j상n ，석검(:[Î劍)，석부(石!f 뜬도끼).식포정(石멘] 반윌형 석도의 찰의 

떤종)，석영(石m 돌그듯).석처(섭까 긍망망이)，환상석부(없狀꺼Jf 퉁긍게 만든 뜯도끼)，다누석부 

(多띠石 r， :2.3개 이상돋도끼)등을 이용하여사냥하며 도구로사용하였다， 

이때부터 농경(용쩌)생활이 시착되었우며 주거생활은 대개 양지바른쪽에 수혈식(똥1c式)인 주 

거로 땅을 파서 움집에서 산았다 식생환은 l-f무언애，풍뿌리내 잎 강가에서 붙고지릎 잡았으며 석 

검으로 만든 도구로 산과들에시 뱃돼지 빚 날짐승들을 장아 연병(l뜨命)하였다 문명Ck明)으로 지 

혜가 열려면서 의책은 나무낌칠이나 잎이 넓은 품잎 또는 집승의 가죽으」료 옷음 만틀어 추운 겨울 

을 이겨냈다- 그통안 우리내라애서 발견하지 못했던 구식기 및 선석기 시대의 원시얀(따때人)뜯의 

유적지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음 한탄강 구릉지(止앉펴)에서 만견되어 구석기시내에도 인류가 생 

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퓨의 원시인은 무리릎 지이 먹을거리가풍부한 기름진 땅을 찾아 방방 

과 이동을 거듭하마 가축을 기르면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게 되었마 이 무렵부터 식구가 능연서 

씨족이파 울리는 집성촌이 생겨나고 한나라혹 발전하게 되었다 원시인에서 한민족으로 이어진 

기본직인 생활양식과 정신문화피 총체를 쉰구ER순 최운을 만즉학이파고 한 혜 세시풍속{없/J;f}~~ 

f갑)과 세시기(iJj時記)는 각기 독립성을가진 별개의 학문이요 사건이다 

세시풍속이란 1년증 정따라 행하여지는 자연 및 인간사(A베平)에 관한 생사틀 말&순 것이며 

세시가란 이픈바 세(없) 얀(미 원(月) 성진(星!';) 역수(염없) 등 다섯가지 기강(캠돼)을 다스려는 

망법 빛 그에 관한 학분을 만하는 깃이다 이것을 좀더 설냉한다변 우리듬이 흔히 쓰고 있는 십간 

( • 十) 심이지(十二)1:)릎 갑자(뿌 n등으로 나누고 이를 율릭수(꺼’않양)릎 통계한 천제(天염)의 학 

문에 속한다 인간이 한가정 사회 국가→른 영워하며 살아가려면 의식주에 따른 정치사회 경제문화 

등제반행사릎하지 않을수없다. 예블틀떤의식주를해결하기 위해 계전의 변화에따라봄이오 

염 논과 밭에 써릎 뿌리고 가꿔 가을이되면 그 곡식을 기두이 듭여야 한다 이와 갇은 행사를 반복 

읍운 가운데 풍속이나 관습은 필연척으오 생기게 되는 것이나 그러므로 세시풍속은 찬체의 학문 

인 세시기블 기준하여 형성원 것이라 하겠다 역사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언이다 우리는 그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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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가고 생환하기 위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신조틀이 옛날부터 자연윤 지치고 서!시풍 

속(댔 a.'i lιf헤어) 의해 수}아 왔듯이 후데O&{O애도 이이 받아야 싼다 우리나라의 5전년애 잔란했 

던 문화와 세시풍속은 이와 디윤어 수없이 많은 와칩(써w을 만고 게페(값맺)되었고 세시풍속은 

불욕익 정챔(~，썩)이 우리의 설정이었다 

。1와같은 와중에시 발생한 엣 새시행사(랬야行')\)플 해J부평가(행헤;lfη)해서 옳고 그픔을 바로 

잡아 나가는 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나라 부터 조선샤대에 이르는 통안 있었던 풍4단놓 

추려서 그 시비와 근원윤 받히고 당시의 통치와 세시행사 퉁을 대조하여 그 적도(R [l[)릎 가려 보 

았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알 1 ，800년 중반기에 저숭핀 동국세시기(따['lJi，)l샘퍼)，열양세시기(웬따때 

nf ，~G) ，경도잠지(京都야i.k，)퉁이 창고가 되었기에 이 3시로 참고하여 주석GN~)하였다. 득히 이글 3 

서는 당시의 우리 풍속은 불은 고대에 이르기까지의 풍손을 소상하게 당고 있이 우려마을악 풍속 

은 붙은 고대에 이르기까지릎운헌응잠고하여 경기 지방의 세시풍속학윤 살펴 기록해 보았다‘ 

1 세시기의기원 

서1시기(i'iJ(1'\굶)익 기원을 보면 분명히 기(;ê)가 아닌 기(紀)로 되이 있다 그러나 새시기는 진체 

릎 연구한 전문척인 고시적(古뽑짧)이랴 당시에도 그 책자플 설병 부연하는네 오랜 세원을 두고 

많은 학자등이 동원힌 것을보띤 널리 보급되지 않았딘 책자라는 깃을 알 수 였다 

1) 세시기는 어디서 유래(由來)되었나? 

세시기익 기원은 흥법구주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 역사의 하나인 죽서(竹압)즉 주(떠)나라 

의 기콕에 의하면 무왕(武D13년에 조선(훼야)에시 기자m子)가 가져온 홍뱅구주를 주나라 

의 이룹(흉얘)으로 삼았나고 한다 

2) 춘추(春秋)시대 때 공부자Ul夫子)가 많은 시서 (~，f꽁)릅 정리 펀잔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사싣 

응 그대로 서경(합감)에 수록함으로서 홍냉구주는 결국 고조선의 문화염은 재확인하였던 것 

이다 

3) 세시기와홍냄구주의 관게 

홍범구주 재4망(였띠쩌)에 보연 협용오기(씨川1i11])라는 구정이 있다 이 3기(五/，è)가 즉 세 

(옳)， 일([1)， 월(서) 생친(星辰)， 역수(띔쨌)등다섯가지를다스리는 기강이며 이것을-고내에 

는새시기(었다記)라는낱말을불여서 λF용댔던 깃이다 다시 맏해서 시(매)가흘려서 날이 되 

고 또 날이 단이 되면서 나아가시는 한해의 서1웰이 원다는 깃을 세시(i)i: pJ')로 표현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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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릎 기강(紀쩌)으로 삼았던 까닭에 서1시기라 하었다 

가)세시기는 절대적(11'\합띠)성격을 가지고 있이 군왕(켠王)이라도 오기(五紀)즉 세시기의 기 

강만을움직인수없는것이다 왜냐하연세시기는사람의 힘으로이떻게변경시킬수없는 

친체에 속하는 것이기 떼문이다 

나)세시기는 일년동안 철따라 행하혀지는 여러 가지 민속직 행사릎 치푸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사강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냐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우리에게 조선총독부에서 동지 

의형세에따라변하여온것도있다 

다)왜 세시기(뚫時紀)가 세시가(歲매펌) 1，，-'記로 표기되었던 갓잎까?중국에서 세시기가 수 

복디어 있는 문헌은 예문지(양文志)였다 그던데 에문지가 기록된 연대를 살피보띤 왕양 

(王쭉)이 유진제제(뼈新짧때)를 확럽 할 때 천하에서 수많응 융력한자(때層젠영)와 악척(앗 

R~웹I)등을 모아서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여 한(ì)')나라 왕조릎 찬탈하려던 무럽이었다 

라)일양세시기는 당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종늠의 형초세시기(耶흉歲돼記)를 참고 하였기 때 

문이었다 이런 실정에 세시기릎 암 수 있는 융력서(律탬좀)를 활용 헬 수 있는 시간칙 여유 

가 없었다고 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융릭서듭 주석하고부연한 학자들을 삼펴보연 후한 

(後옳)에서 당(댐)나라에 이르는 어간(빼때)에 있었던 학자틀의 이픔이 았는 것으로보아서 

후한의 왕조는세시기릎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사료된다 

마) 때문에 당시 중국 학지들도 새시기를 디 이상 받전시커지 옷하고 다만 세시풍속과 함께 

취급하여 그라고 역사의 기독과 같은 취급하여 기(紀)냐 기(記) 그리고 지(ι‘)자의 벙칭을 

갇이 시용한 깃으혹볼 수도 있다-

2 , 삼국세시고(三댐歲n￥考)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역사를 상고(上古)한 때 편년제(짧'f옮)구성에 있어서 세시기를 

인용(òl써)한 흔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떼셋記)를 편잔한 낌부식(金웅式)의 소론얘f 

論)에 의하면 신바본기(新羅本紀)는 고려조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고구려와 백제의 본기는 모두 당 

나라에 달취되어 그는 송(씨)나라에 세차례나 틀어가 옛 사료(잉휘)릎 수립하는네 주릭하였다고 

한다 이런 것을 생각 할 때 신라온기가 고구려와 백제의 본기보나 좀더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 펀 

다 물흔 심국본기는 원래 현재의 삼국사기처런 펀년제로 쓰여졌던 것은 아니지만 김부식 등이 중 

국의 사시(史뿜)와 대조하여 연대를구성한 것이라고할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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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년체의 샌즘은 중국 사서에서는 흔히 시냉댔던 것이다 일레블 틀연 λ}n}광(可씨光)이 자 

치동감(ff펴냄않)60권이 후대의 사가(잉강)듣에 의하여 무려 6백여권으로 팽장되어 핀잔되 

는 동시에 펀년체의 구성도 후대애 이르러 구성 되었다 우리나라 심국악건국 연대는 윤은 

사료등도 모두 중국익 사서약 대사m써)하여 펜잔뭔 것염을 김부삭도 l상백하게 λ1사(아잉) 

하였다 

2) 신라는 건국 이래 사관들 이 전채(갓뼈)의 변화약 통치권자와 직접적인 관게플 가지고 기록하 

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신라는 분명히 세시기의 기캉(紀째)윤 가지고 있었다는 것윤 고증 

하고 있다， 일석(日생)이나 원식(!l않)혹은 성좌(모엔)풍의 변화가 있을 때 임끔은 경히하게 

투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E 죄수들을 방띤하는 풍의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것응 세시기듭 동 

치의 이륜(풋펴)흐로삼았던 정조("tJI;)라본수 있다 

3) 성국의 건국 초기에 세시키가 있었다면 이약 더붕이 도량형(양i:lfij)제도와 가무기(따않쩌)의 

황총(용쩍) 엄종(샤쩔)율이 있었을 깃이다 그 까닭은 세시기란 57](五紀)의 법도룹 만하는 깃 

A로 。15기중에 있는 역법()ffW)을 안면 종융(jll쉐)까지 얄게 되는 갓이 윤서익 내용인 것이 

다 원래 율력서가 란냐라 에문치에 수록되게 원 경위를보연윷력서의 서두에도았는것처겁 

한나라 효무재(쭈fi\:뿜) 북펑후(，t平候) 장창수øI<:û抽)플 위시하여 희화유휴(lHV엠，j;)둥 종 

률학자 백여명을 모아서 문헌을 수집하고 이릎 주석 정리 할 때 영이진 것이다‘ 한나라 촉기 

는불릎진나라 때도홍범의 경서를가지지 못하였다 

4) 맹캉(짜않)등은융릭서에 주석하기를 융역의 세시기는 기자가 문왕에게 말한 대멤9장으혹 이 

것이 즉 역법의 5기라고 밝혔마 또 한나바 대사 사마천(司띄끊)은 역기회계(땅샘뼈1m하여 

절기(節렀)릎 u}로잡아야 한다고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진나라 때에는 역엽이 정확하지 못 

하여 편년제는물온 깨삭(용챔)의 정확한 엽도릎 판랐다고융력사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묘로 

도량형의 제도가 없어서 백성들은 근 고난을 겪었다고 한마 

5) 우리나라 는 중국과는 달리 친세의 일원싱진(8 져 M.辰)을 계산하4드 역뱅융서가 있었기에 나 

라에서 연정한 도량형 제도를 사-%하여 백성들의 고통펀→ 없게 합 수가 있었고 유리왕 때에는 

길쌍을 하여 이것플 척수(R數)로서 송패를 가렸던 것이다 더욱이 이 건쌍의 가위에는 희소 

곡의 가무기가 펼쳐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시J，임，원，성，진(때， 8 꺼 ，보，辰)을 개산i'i~는 571의 하 

나인 윤력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깃이다‘ 중국의 옛 사서에는 천치!의 변화릎 사관틀이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전체의 변화가 있으연 땅에도 이변이 있다는 것플 

정치는 간접적얀 해석 일 뿐 우리익 {}국시대와 같이 섣대격인 기강으로 얀고 앙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눈 등 통치 방식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았는 것이다 디묵이 중국의 통치는 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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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바탕으로 한 까닭에 천황 즉 황제는 이떤 재도에도 구속을 반시 않늠 하늘과 감은 존 

재로섭겨졌던것이다 

이와같은정매직인군황이 어찌세시기의 기강따위에제약을받을수있으리요그러므로사관 

능의 기콕에 천체의 변화 형태가 있음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통치 형식은 새시가가 가강이 되었던 것이다 。|깃은 고조선의 8조(八條)의 운회플 삼국이 모 

두답습하여 통치에 인용한 것을보아도 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국시대 때 헝성펀 세사풍 

속은유도(í;ì.iι)동치블하던조선시대 때에 세시풍속파는근본적얀 차이가 있음「응밝혀 두고자한 

다 。l상에시 삼펴본 바와 감이 우 려민족은 그 당시부터 홍범문화의 통지제체릎 싣시하여 왔으"1 

또세시기릎숭상하던민족입을중묵사시(史팝)틀은밝히고있다 

3 세사 숭배 사상(성想) 

우리션조들은 대양산이나 다신적(찌뼈)인 세시풍속 숭양하지 않았다는 역섣(캘說)도 성립된 

다 왜냐하면 세시기는 과학적인 용계 숫지들 바탕으혹하여 성립되어 있기 때분이다 우리 션조들 

은 이미 4-5천년전에 동겨1 숫지릎 동하여 전체의 번화를 해득하여 태음력θ(~땀)을 사용하였고 

또 춘하추동 4게철과 24계정기릎 정하였다 울은 우리민족은 농경민족이라 농경행사부터 태동한 

것이긴하지만근대 기업 경영책과다플바없는 행사 계획표릎 이미 정하여 놓고세시기를중심으 

로 세워서 섣시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시기가 지음부터 보편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대의 천제학은 해득하기가 곤란하여 보편적으로 보긍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천관(天m들 

에 의헤 이것이 연구되고 또판장되었으며 그들이 해득한 잔세의 세시기에 따라 그해는 물흔 앞날 

의 행사계획이 수립되였다- 이렇게 수립된 행사개획을통치지는온국민에게 권장하여 이런 행사 

가 되풀이 되고 랜 되는 7}，운데 세시풍속으로 되어 보편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관(天ιI'î)틀에 의하여세워진행사계획이라하여 무조건받아툴여진 갓은아니다 맥생틀。l 즐겨 

라고 잘 산수 있는 풍속은 미풍양속C:tiJll.良얘)으로 남아서 권장윷 받게 되지만 백성들에게 괴혹 

웅을주는 행사에시 얻。l진 풍속은 약풍(펀떼)이라하여 배제시켰던 것이다 

1) 세시기는 봉치사가 만민(흙民)을 디스리는 큰본(엄;f)이었으으로 통치자도 자기 마음대로 통 

치하지 옷하고 새시기라는 엄격한 법도에 따라 통치하야만 했다 만약 솜기았는 선조틀이 아 

니었다연 어떻게 1년을 춘δ탐똥(풍夏V;!f)으후 니누고 ul와 바람이 부는 I대릎 알마 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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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따)와 황도(객명)파 하여 천구상(지행上)의 태양으l 궤도가 하늘의 척도에 따라 23.5도로 

기윷이져 운행하는 시간을 안미 씨틀뿌릴 시기와 수화할 시기릎 안아낸 수 있었겠는가 

2) 5기중 융녁에 따라 1년365인을 하루 아닌 연각도 t써지 않고 10간 12지(十千十二.:1')로 표기하 

여 행사계획을 세운 것음 보연 션조를의 슬기릎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션조틀이 세워놓 

은 경영정책은 오히려 과학척인 정책이며 나아가서 기시적얀 경영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만을어 놓은 세λl풍속이 후대에 이르러 음사(않떼)하다느니 또는 

무속(꼬염)이니 하며 "1단을받게 띤것은견국후손듣이 선조틀의 세시풍속을지커지 못하고 

외래 침략을 받부면서부터 나온 앞이라 할 수 있다 

3) 새시기에 보면 역사는 우궁하고 유구하며 인간익 생명은 짧다고 하였다 까닭에 한정된 수영 

에 지혜를 가진 인간의 행λ까 어찌 무궁무진한 변호녘 가진 세시경영에서 만전윤 기한 수는 

없는 깃이다 옛글에도 이(꽤)는 난(펴L)을 다스리는데 있고 세("i})는 곧 성쇠(샘껑)라고 하였 

다 즉 미풍양속은 아껴시 부강하였던 이 겨레가 외적의 취략으로 백생은 놓기구를 버리고 맹 

장기를 듣게 되니 놓토는 황폐화되고 따라서 그동안 즐겨 거행하던 세시풍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세려바 더욱이 씨L움에 패하여 나E까 망하고 외세의 단압을 받기1 

되언 모든 세샤풍속이 타의적으혹 변진된은 동서고금의 역사가증명E댄 것이다 

4) 우리의 세시풍속은조선시대익 세시풍속이 성립되기 이진 삼국시대의 세시풍속익 체제를갖 

추어 그 근웬응 밝히는 징리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옛 세시기 

와 풍속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영뚱한 방향으로 빈칠될 우려가 있다 그 예틀 늘면 

우리익 인속 중 강강수원래는 그 기윈이 병맥하지 않아서 혹자는 임진왜란중에 충무콩의 위 

벙술(뼈兵術)로 이루어졌다는 등 근원이 애매하고 또 민속인 서도잡가(i1'l값짧딴)어1시는 우 

리 융(댐)에다 적벽가의 가사(H~꾀)윤 붙히서 부르는 괴이한 노래이다 예술에 어찌 국경이 

있겠느냐만 그러나 우리 민속이라고 보존 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 한 수 있다. -;}국시 

대의 가무기(歌舞技)는 반드시 세시행사와 깊은 관깨릎 가시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았다‘ 

그넣다변 산마의 많은 향가(쨌歌)도 모두 세시행사와 깊은 관게늘 까지고 있음이 전해지고 

있다 길쌍의가뷔이l는희소곡의가무기까펼쳐졌다는깃을보더봐도암수있다 

4 십이지(十=支)란무엇얀가? 

한나파 예문지블 보연 세시기 즉 5기를 아는 기준은 누구나 "1 려1침작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 

칭한 기강이 였다고 하였다 풍돈 이에 대한 전문척인 분야는 전문학을 전공"H=- 01릎바 군앙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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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天함)등이 판장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의 진션을셜영하기는 어려우내 다만 세사기를 형성하 

는개념만을알아야한다 

첫째 세(옳)라는 것은 세월의 흐륨을 뜻하며 잣 번째 간지(千支)의 갑자일을 세수(Ii!i:양)의 천통 

(天i!C) 세수가 갑진날을 지동(地i!t)이라고 한다 이런 역수(歷없)의 법도(파度)를 세시엽에서 기 

(紀)라고 부른다， 이렇게 계산된 세의 수가 30앨 때를 한달로 정하며 또 열두벤차면 이것윤 1세(­

歲)라고 한마 울돈 1세 중에는 다소 복양한 10간 12지로 계산하고 또 이것을 섣기로 냐누어 구분 

õl'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갚은 법도는 우리가오댄 세월을 두고 연중행사를뻔하는 가운데 스스로 

터득한것이다 

둘째 일월생진(1 1 月!LllD등이다 일( ~)즉해는황도(융道)적도($펴)로나누고또달(/l)은매 

삭(효해)으로 나누고 성진은 28숙으로 동서남북으후 나누고 있다 

셋째 역수(용數)다 역수란 이상의 천체의 현상을 알고 위도(짧度)를 헤아리는 것으혹서 홍범 

의 행(五行)을 원리로 하여 황종(줍뚫) 임종(林월)익 율(律)을 가려 그 생성 변화의 기준을 10간 

12지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더욱이 역수는 식화지(食꿨품)의 도량형(度앓쩌)과 가무악의 윤까지 

릎동시에 제정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융력을 알면 가무악의 칙도릎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도량형 

의 제도를동시에 알게 되며 이것을가준하여 통치릎하게 되면만민의 통치자의 제재릎받지 않고 

즐거운 연중행사들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알원성선에 대하여는 천문지(天文품)란 법도가 았 

다 묻론 중국에서도 맹강(굶康)과 감석(1t石)퉁의 친문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지는 점(古)을 치는 망엽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애를 보연 한나라때도 전한(前많) 

주한(後많)을 막론하고 역대 통치자눈 천관을 두고 전체의 변화를 추정하는디l 힘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천관들은 천체의 기강을 염말하게 세우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체의 변 

화에 통치자들이 자숙하거나 또 제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친채블 빙자하여 백생을 재약핸 방 

법으로사용되었던 것이다‘ 많은사서의 기록에 나와 있는깃처럼 한낮의 혜성(풍星)나다냐기라도 

하면 전챙 등불길한 정조가 있을 깃이라고하여 생댁의 수축혹은고냥한세금을부파하여 백생들 

안이 골탕 벅기 일쑤였다 이러한 예는 고려조와 조선조의 풍조에도 같은 형대릎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고려조와 조선조에 와서는 우리 선조틀이 즐겨 쓰던 세시기를 버라고 중호}시장을 위주로 

히는 중국의 동치 형태틀 오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션조플이 샤용했던 세사기와는 다든 

정치 풍로가조생되고나아가서는다른세사풍속이 조성되고말았던 것이다 홍범9주의 3강에는 8 

정(八政)이란 제도가 성문화(成文化)되어 았는데 그것은 통치를 하는 균왕이라도 제약을 받게 하 

는 빔운(法文)이다， 이8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칫째는 삭(食)으로 의식주를 만족하케 하는 것을 강 

조했고 둘째는 재화(Pc얘)로서 백성들익 상럼살이릎 편하게 하논 방볍으로 재화의 유통을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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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는 사(태)로서 께사(썽JlÍe)틀 발하였다 김댁시대에는 제사지내는 사당(꾀힐)이 많았는데 

제사하는 빙도릎 중국의 사서(캡)에서는 응사(댐패)아고 비꼬아 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당 

에 지1시는 풍토 그 유래가 홍뱅의 세시 행사에서 유래한 풍속인 것이다 이깃을 한나라 이래의 중 

국의 사끼는고구려애는사당이 많고또제사를 &나는빔도가있이 음사라는만을썼지만 이는홍냉 

9주의 기강을 오르고 있였기 때문이파고 할 수 았다 윤론 세시기에는 연중행사플 견정허든 대망 

(*，1베이지만 행사의 방법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홍볍9주글 기준하여 기행하였마 고대 생활에 

서는 시11，인，월 성진을 음력으로 계산하고 。l 융역을 개산하는 방법으혹 lC간 12지즙 사용하여 소 

위 천세를 통함뜯 볍을 전통이라하여 10간중 칫 번째의 갑자(띠子)릎 만하고 또 천체의 상대생 

원리를 받아서 변화공뜯 땅을 12지로 정하여 5수에 해당하는갑진(핑辰)날을 이른바 지통(地l!t)의 

날이라고 한다 또 이상의 용솔에 의해 사람은 "r능과 땅의 영향을 받고 변화 생생j5~는데 그 수등 

3수인 갑인(며협)날을 인통일이라하여 연중행사는 전기의 3가지가모두 조화될 수 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까당에 지통(地統) 인통(A f1é) 친동(天흉)풍 3개의 수가 조화윤 이루어 칫 번째 날을 기(쩌) 

라고 부르고 이깃을 이른바 세시기라고 이름한 것이다， 음팩서에 따르연 1년 365일응 황종륜(월짧 

11') 인종블(샤種律)로 나누고 이것응 응률(~'11')의 생장죄망(lftjüt亡)파 "1유하여 그것을 10간 

12지로 표시한 것이다 또 1년을 24정기인 임춘(立#) 우수(iTJ水) 정칩 ow생) 춘분(검分) 창병cn좁 

明) 곡우(줬而) 입하(立흥) 소만(;J、뼈)'강종(c댄) 하지(夏:-f) 소서 ('J、유) 대서(大경) 입추(立fk) 처 

서 (111용) 백로(白짧) 추푼(fk分) 딴로(쳤끓) 상강(챔降) 업동(立1(.) 소섣 (;J、雪) 대설(*피) 통지(쭈 

至) 소한(小맺) 대한(:kJ):)으로 재정한 갓은 농사에 있이시는 적정한 지표요 도 알맞은 구분이라 

할 수 있는 기강이다 이상의 24정기는 모두 융럭에 재정한 천채는 변화를- 품이한 것으로 농경사 

회에 있어서는 한 절기 흑은 하루라도 소홉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홍범의 세시기에 따르면 

이상의 24청을 축소하여 8철기로 나누이 이 섣기의 애시 행샤를 중점으로 거행한 흔적이 있다 따 

라서 고대의 8절기를중심한즉동지 입춘 입하하지 입추추분 업동의 겨1절을중후한세시 행샤를 

거행한 것으로 풍이 판다 이에 매하여 송나라의 주띄써얀샤도 1닌 365인을 홍맹의 융릭시대로 99 

수로 계산하여 이상의 8절기의 숫자를 산출한 것은 역시 융녁시의 세시기 겨!산 방법파 동안한 것 

이다. 

5. 무속(꼬땀)과풍속(폐짜) 

통국거1시기(J11[ilJi&時퍼)에 따르면 정월달 중 상해일(上$(8) 상자일(上子마을 위시하여 묘일 

(띠 S) 사일(E. 日)등 12지(+二支)에 해당E댄 첫날에는 각종의 행사릎 댔다고 한다 상해일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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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릎 보면 궁중의 환관(숱'5)틀이 수백 영씩 모여서 햇분을 땅위에다 이려 지지고 또 저리 지지고 

내저으면서 돼지 주둥이플지진다하며 기라를돌아다녔다하니 그구경거리도본안했다한다 그 

밖에도 사일(ι 日)에 머리를 깎시 않고 빗전까지 하지 않았다 이떤 날은 구설수의 액(m:)이 있다 

하여 여잉듬의 문밖출엽은 문론 남자들까지 문밖출입파 행사까시 꺼렀다 한다 이 까닭에 정월 중 

에 직정 간정으로 행몽익 제재를 받는 형세에 놓여 있었다 무풋 세시기에는 입법 정선이 아니다 

정원증 상해일에 무슨 일이라하여 머리를 봇 깎고 또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탑의 행통 

을 제한하여 생산을 저해하려는 깃이다 융법의 기산상(記유上)으로볼 때는 동잣날에시 계산되는 

성해일의 통짓난 이후가 된 깃이며 정월중의 첫 12지날은 상해일이 아닌 것이다- 융빔에 의하면 

정월은 인월('ií며)로서 사람을 천거히는 인윌(강月)이라 하여 사람의 환동을 권장히눈 닫인 것이 

다 징원 중에 상12지 일(上十二갖 H)을 재한하는 갓은 모범(母얹)에 이긋나는 풍습이파 할 수 있 

다 디욱。112지듬동물상으로한 것은다안표기(체품)의 방펀일 뿐아무뜻이나칠학이 내포되어 

있었던깃이아니다 

그리나 세시기를 소상히 모르는 사람은 12시의 동물상을 가지고 엉뚱한 오행(五行)으혹 해석하 

기나또는 점페 등 패변을 가지고 민심을 현흑츠김三 예가 많으나 이것은 미선 행위라고 한수 았다 

이러한 풍속은 오듭지기 우리의 선량한 세시풍속윤 저해하기 위하여 방사(方士)집술가 등이 만듣 

어 놓은 깃이다 반영 무슨 날을 액일(m: B)이라 하여 S념만 농사일을 옷하게 하여도 전국척으로 

통게하면 실로 막대한 손섣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연 액일이라 하여 활풍하지 

않고 척(찌)이 그날을 역 이용하떤 힘틀이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는 전쟁새행생명)011서 흔히 불 수 있다 즉 적국에 전줄가픔 보내서 그러한 게략을 써서 뭇사람 

을 모누 집안에 눔어 놓은 후 성읍쉴- 펴한방윤 올리지 않고 심령한 에도 있다 그L내의 벙술에 따르 

연 영장들은 문진중(軍뼈띠)에서 는 어떠한 정무(Ii Æ)나 미신 행위도 엠끔 한다 댔다 그러나 적 

국에서는 복술가와 방사(方土)를 보내 적국의 풍습을 해치는 동시에 액일 등을 이용하여 걱국은 

블론 적국의 후 방까지도 모두 손발을 묶이 놓은 일을 종종 있었다 이런 면에서 불 때 고구려 백지〕 

에는 당나라의 잔재들이 오랜 서1원을 두고 주둔하고 있었던 깃이 된다 또한당나라 장수듬의 악의 

에 잔 이런 계략틀에 무고한 우리 백성플。1 현혹되어 그리한 "1신적인 풍속애 속아서 그 숨책에 따 

랐딘 예도 있었다 삼국사기의 예를 틀연 고구리 비기(秘記)에 이르기릎 900년 된 고구려는 앞으로 

8C 세 에 난 늙은 장수에 의하여 멸망한다라는 소문이 장성은 물론 벽촌까지 퍼졌다고 하였다. 이 

비콕의 내용은 후대에 밝혀진 사싣이지만 그 진상을 얄고 보면 당냐파 장수 이세적은 방사플 고구 

려이] 보내서 고구려의 장수 안고(安固)라는자에서] 한 말로 이 맏이 꼬리에 포리듭 불어 그 소문이 

피쳐나갔다 

% 이영수 



즉 8C 서1란 당나라 이세직이 고구려릎 춰 띠가 이미 75세가 념는 고로자신이 %이 되면 반드시 9 

백닌이 된 고구려를 영한다는 기]략인 것이냐 실로 가콩한 일이다 지큼으로부터 1천 8백년전에 

이미 이러한 전술을 써서 민섬을 현홈할 수 있었다는 것을 01루어 보아서 능히 정숭가와 양줄기를 

통원하여 생산을 지에히는 인은 얼마는지 할 수 있윤 것이다 생각 된다， 그러므르 세시풍속이라 

하지만 그 유래와 취지며 이해른 소상하게 가려지 않고 오직 맹복적으호 련장~}는 것은 실로 우1힘 

천만한 풍속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풍속은 병지 않아서 이웃마을까지 마급되고 나아가서는 양 

속(J윈δ)을 저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속을 살펴보멈 대개의 경우는 무속적인 

것이 가창 많다 즉 무당의 굿 소정읽기 법사들의 부적 등 다양한 무축(핀祝)행위가 았응끊 블 수 

가 았으며 이려한 행사는 설날 풍 냉정과 상체에 반드시 릉장하여 시간 재산 풍의 낭비를조장하는 

것윤 엿 볼 수가 있다 또 이 행사는 조선 이래 잉재(O ，í，)때 까지도 새시 행사의 하나로서 혹시1무 

민(평만짧民)의 수단으￡ 행하여 졌다는 에는 통국새시기에서 흔히 꼭 수 있다 또 무축의 방1엽도 

전대만상이다 을돈그원인은세시기에천체의 연，월1 성진←등」올중심하여그변화의 척도른가신 

천처1학에 었다 그려므로 이것음 전문적이 아닌 속칭(!δ따)으로 표현하변 그 표현되는 용어는 우 

축하는 자익 생각에 따라시 변질 원 경우가 많다 하늘윤 상칭한 때 해(디)하나로표련 한 수도 있 

고또벨흔은단등의 여려가지 방법이 있다 더욱이서인층이내전문에관한지식이 없는지는 

세사기의 천채를논하기는어립고달하나를말해도 ii}늪을상갱"'}는것우로얄게 되는것이 상례 

이다- 그 뿐이 아니라 옛날 조싱틀이 천제(天찢)릎 지내던 제기(찢뚫)의 인부분응 받드는 깃도 친 

재의 방볍으로여겨 왔다 이러한풍조는동서고금읍막은하고고대사회에서 흔히 있었던것이니 

아것은 그것을 연구õ~학자들의 잘못도 많다-

이정에 대하여우리나라실댁시대 때의 제샤제도를살펴보먼반드시 세시기의 기강을재기위 

에 갖추어 놓는 것이다 그려묘로 세시기는 이른바 천재릎 이윤으로 삼았다는 것은바로 여기에 있 

는 갓이다 즉 이것은 기독교의 오세의 천체로 비하연 모세는 하늘에 저!사를 원 때 하느님의 섭 

JIJ녕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갓과 같은 깃이다 l간안 재주가 하느닌 앙씀을 행하지 않고 세λ넘 

핑계로 재물을 탐내고 또 방종한다면 그 제사는 아무 뜻이 없는 깃이다 그러냐 심계영이냐 도는 

천체의 운행을 규정한 세시기블 놓고 그 체저 블 전대직인 하늘의 뭇으로 안고 그것은 설행하겠다 

는 맹약응 지]주가 군양에게나 펀부라 할지라도 모두 동F등한 뀐익윤 낫게 되는 평등한 지1샤。]며 또 

반민을 위한 선양한 세시 행사라고 한 수 였다 윤흔 세시풍속은 통치자가 풍치를 "'1는 l랩에 따 

라서 세셰익 풍속도 변하여 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이유눈 연중행사가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가 

운데서 습편까 되어 그것이 풍숭이 되는 것이다 즉군황은 -ii}늪을 대신하여 통치를하고 얀민을 

강압하고 혹사히는 통치하에서는 오히려 백생틀은 그 군왕의 뜻과 다른 엣날 성헨틀의 서1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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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디욱 그리워 할 깃。l며 또군왕이 진정으로 만인을 위하는 선정(폼앉)을 비1플 때는 군왕의 세시 

행사 그 자치 가 옛 선왕틀의 선량한 풍속「을 탑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를거워하고 따르며 구태어 

또다은 행사를하지 않게 되는 깃이다 그러므혹 2중 3중의 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듭이 위정자(쩌政者)릎 밀지 못하는 것은 그 냐라의 세시풍속은 많아지는 예가 고대사회 

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 폭정자의 풍치하애서는 반드시 무속 행위가 많아지는 것은 백성들이 외 

변으로는 그 통치를 따르지만 내심으로는 딴 마응음 가지고 있어서 무속신앙에 기울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 예를 우리나라의 민속에서 살펴보면 조선과 잉게하에서 민속중 부속의 성격을 띤 

풍속이 많응을 불 수 있다 처음에 괴로운 선정을 닫래기 위하여 한두 차례의 무속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서 세윈이 흐르면 향수릎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마 그래λl 풍속은 우리의 마음속 

에 깊이 새겨있는 깃이다 지]사 행사의 근본 목적은 임금이 스스로 행하고 각료나 뭇 백성들에 권 

장6감f 복적은 그 나라의 독립과 부강을 위하여 션조들이 남겨놓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길이 받들 

겠다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6. 세시풍속과 일상생의 문학적 의미 

급격히 산업화되는 현재익 지짐에시 서구식 생환문화의 설용성에 의해 정차 샤라지는 전풍적 

운화생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채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깃이다 。1와 함께 그 진승 담당자들의 노 

령화 그리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는 지방 문화의 기반A로 생활문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 

등의 힐요성에 의해 민속조시는 국토개받사엽의 차원에서 시급히 요갱되고 있다 단군조선 。l래 

로 지금까지 지배계층과 피지매계층이 형성되이가고 Cr라약 인족을 위한 흘륭한 지5ê.가와 학자 

들이 배출되었으며 묵묵히 땅만 파는 농민들도 무수히 나왔다 이러한 흐음운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 점에"j D냄은 바로 현계악 관점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후세에 여전히 그 흔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마음을하나의 독립된 생할단위로 유지하는 길밖이 없 

다 생활을 함으혹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존인 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호 우리 후손틀 

은 지금과같이 진흥을 이어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은 여전히 유용한 생활공간으로서 보존되 

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을 위한 정지]적 가치약 함께 생환문화가 보존되는 문화의 가치를 

아울랴갖게될것이다 

따라서 국도악 개알사업도 지금파 같이 마을을 없애고 만들 어지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나 꽁 

업단지의 조성과 갇은 차원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공시는 기존의 역사를 맏싱하고 전혀 새로 

운 역사플 만듣기 시작하는것이다 그 대규모주거단지가하나의 생활환1플 형성할수 있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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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한 100년 이상 견린 것이라는 연구 건고까 나오고 있기 미1문이다. 파거 역사와 문호댄 얀싼 

하고 새로운 역사와 문흐던 이록하고자 S운 것은 바혹 식민지 역λ봐 문화정객파 다즙없다 이려 

한 정책은 일제 캉점기부터 시작왼 깃으강 1945년 8원 15영 광꽉된 지 70년이 다 되도꽉 여전히 우 

리나라의 국토개반정책은 구 수준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떤게 한 수 밖에 없다 

연 그 생환 유척을 모형으로 파원하고 냥거야 한다. 바모 。l런 점에서 민속조사의 펼요성이 지1기 

된다‘ 오래전부터 전숭되이 온 득정지역의 생할문회플 갱려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전승되어 온 세샤풍속은 우리의 삶이며 생환 그 자체릎 조상등로부터 미풍양속으로 묻려받 

은 것이기 때문에 조상듣의 삶의 생환을 재핸운뜻에서 길이 보전하며 지켜나가야 할 깃이다 생 

짤을 통하여 이루이진 마윤의 정착 농엽이 λl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생한 유적 

악 하나인동시에서 생환문화단위인 것이다 그안의 신석기시대부터 전터윤바탕으로하여 현재 

까지 무수한 역사적 시간과 생활윤 몽해서 이루이진 흔적들이 담거 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에 일 

부이며 생활문화의 박물관인 것이다 

1) 일상생활과민속학 

고유한 민속학은 일상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방뱅과 조사내용을 저1시할 수 았에야 한다. 왜 

냐하면 민속학이 존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벨상생활의 천채 모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어| 의 

해서 효율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적섣한 층간 수준의 분석 단위로 새분화 합 수 있는 방법은 

윤 재시 합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려기 위해서는 세시풍속에 으|해 일상생활이 갖는 민족문호} 

적 의마를 발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의미는 바로 세시민속학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학문을과 합 

께 하나의 학문으로써 존재할수 있는근거듭재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문화적 의미는 

첫쩌 : 민족문화가 그 민족 집단의 일상생활파 생환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말전된 것이라는 데에 

서 잣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상생환이나 생환양식이 다른 민족간에는 각각 다른 민긍는문화 

간 1안달시켜 왔다. 그령기 때문이1 한 민족 잡얀은 다은 인족 집단"'}는 단피 일상생활의 양식이q 

민족문화에서 우선적우로차별성을갖는다 

들째 : 일상생활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올 보장하고 았다는 미서 잦윤 수 았다. 얀상 

생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발닫시킨 문화적 성과이다 우선 땅위에 자연조건을 대상2로 하여 

인간의 생존에 적합하도록 발달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에 따르는 모든 

행옹은땅위에모든깃을동하여 얻어지벼 이루어진다 이러한생존을위한할동은얀간의 생불학 

적 육체가 갖는본능을만족시카는 것이다 때문에 연차적으로문화한동이라고 항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황동은 주로 의식주애 관계되는 일과 멜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농엽올 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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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요하여 핑성원우리나라의 잎은크게두종뷰로나늪수있다 하냐는생산을위한농사이며다 

른 하나는 소비를 위한 7싸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빌접한 연판을 갓고 이 

루어진 갓유로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붙수 없는 고유성을갖고 있다 

셋째 그러나 인상생활의 잉차적인 문화할동으후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활통의 중간중 

간에비일상적인한동즉일이아닌다은환동이끼어 있다 그것응우리는여가또는짱을내서 하 

는환옹이파고구분할수있다 따라서 이것을인간의육체적인본능을해견하기 위한일자척운화 

활동고보 구분이 된다 그러나 내용은 인간의 생존응 위한 일차칙인 일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보다 

원환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갓기 때운에 이러한 것윤 웅틀어 이차척 운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익 힘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현상을 주재8노 것A로 여겨지는 선(j$)에 대한 판념 

이나익례 그리고 에술과놈이 와 행사적 활동이 포함 된다 이러한 갓은위에서 말한농사와가사 

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발탈시킨 것이 기 때눈에 고유성을 갖는 것이다-

넷쩌 이러한 생존 방법과 생활방법은 이 땅위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하딘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릎 기치면서 일상생환속에서 일정한 형대로 지1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당한 역사 

적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이 취사 선택하면서 일정한 양식을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 양식은생판을통해사 후대에 전승될수있었다 그것을우리는일상객인삶을풍해 

서배워 현재까시살아남을수있었다 이떻게 일상생활은윤체적본능을해견jl~는일과그렇지않 

은 이차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생활문화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다 그러고 이것을 학술적으효 표현하여 만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속은 역사성과 함 

께이어져나가야한다 

나섯써 λS괄둔화는 얀간의 기온작인 생돈을 쉬해 필요란 포든 수단파 도구즙 흥합직으로 표띤 

하고 았다 만하자띤 알상생활은 행위 불침 그리고 언어라는 세 종류의 표한수단과 전숭수단아 기 

능과 유기적으후 결합되며 이깃을 동해서 구체적으로 후세 에 진승시커 이 세 종류의 표현 수단파 

전승수단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펀 것이 생판문화는 아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민족。l 

함께 생환하면서 가장 출은 것이라고 생각한 득정한 관넘 즉 생한판에 의해서 선댁되어 견합된 총 

제적 실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생환문회속에는 우리민족이 역사직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생활관 

과 함께 일상생환에 띈요한 。l러한 전송 활동 즉 행위 불정 언이전숭이 일정한 체게속에 결합되어 

있다 이라한 생활문호}는 바로 다른 민족이냐 생활집단고}는 다른고유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민 

족운화적 의미듭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문호}는 민속을 고유한 언수 대상으후 삼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인 민속학이"1 이 민속한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즉의 생활양식의 전숭 내용과 

방법 그리고그안에 내재해 있는생짤관을규벙하는데 학문객 목석이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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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지방(京짧地方) 문화의 세시풍속 

1) 우리나라중서부에 위치해 었다 고대(러m에는마한(，1，!j 짜)의 영도로한강냥안(iìl시!)강주 

(띠川)지방을 중성으로 큰 우락을 영성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이르려 고구러 신과 맥 ;(1) 의 

청힘으로 현재 서웅을 충성A로 한 주변은 공l상의증선이었다 처음에는 맥재가 차지하여 북 

한성이라 칭하고 그 후 474년 고구러 장수왕(fi""王)이 와서 백저l릎 표려치고 이곳응 차지하 

였다 선라 진흥왕(피興土)때 고구리릎 윤리처 인진강을 신라가 영유하고 삼국윤 몽연한 후 

에 이콧윤 한산주(잖山川) 경믹왕()T(i.~:O때 한주(야씨)그 후 한양군GJ;，;llIl)이라 칭하었다. 

신E까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자 $뮤(!Th뻐)라고 개칭하였고 성종(파낌)때 국내릎 10도 

(잉)로 나누연서 이곳은 국내도(쩌 l저ι)라 징하였다 현종('l\;;(j때 OJ주(써뻐)와 팡주(1“)11) 

를 합쳐 익맑상도(楊)양펴)라 개청하고따로 그 부근에 13헌을 증앙에서 직약하여 경기(낀 많)라 

칭하게 되었다 1079년 문증33에 신궁(재힘)을 경기도 얀에 조영(원섣)하고 근방지1군 재개윤 

갖추었고 이릎 경기 조뷰도(左4펴)로 1-1-'1"었다 1:i02년 태종2년 국내즘 8도로 나눌 떼 각우 

양도를합하여 다시 알개도로하며 경기도로하았고 1413년 황해 강원 증청3도의 경역um꺼) 

을 변경 1，116년 경기도의 연부듭 강윈도애 한양(펴1);10하였다 1896년(긴양1)전도륜 4부띠f) 

3C군 (llß)으로 하고 관찬부(없였띠))릎 수원이l 두고 이플 관할하는 한펀 따로 한성부(껏쩨m 

를 서울에 두고 중앙의 직할로 하였다 그 후 수웬 강화 개선의 3부플군A로 하였고 양근(1융 

생) 지펑(뼈'1')을 합하여 양평군으로 칭하게 되면서 인친부외 36군(재)이 되었고 한성부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1910년 인온의 침단(U{!f)한성부플 경성부로 고쳤고 19.i6년 경성부릎 

서울득별시로숭격시켜 경기도 행정구에서 분며 현 도챙소재지는수웬애 자리 장고 있다 조 

선시대 지방문화는 지방 자치직인 행정제도와 함께 놓엽의 생환양식을 기반으호 하여 형성 

되였다 농촌 지역음 관한하는 행정중심지 읍치(던治)의문화로 대표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 

의 행징과운화들설질적으로관한하고주노하년 세럭은바로농넨과 일상적으료 일접한관 

게릎 가"1고 았던 토작세습 향리릎이였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지방문화는 마로 토박이 집 

단인 농민들과 향려들이 조선시대 。l전의 문화전송담의 당사자로서 굳건한 지역기반응 가 

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격의 비 유교척인 전통문화릎 유지 한수 있었다 여1전부터 서 

울을 안고 있‘는 경기 지방은 조선 왕조익 세시풍속。| 그대로 전해져 많은 영향응 끼쳤다 서1 

시풍속은 1년 단위로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전승으로 생엽과 만전한 

관련응 맺으며 형성되었다 

2) 민속조사와 연구는 그 면구 대상으로서 생환문효F든 헝성"'K드 1차객 기반 즉 생개플 위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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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소비를독립적유로 영우1 8운생활단위가갖는사회적 상황을포항한 일상생활과합깨 2 

차적표현행위 여가활동을포함하는모든일상적인활동을포함해야한다 또한생환단위로 

개얀 -가족 - 친족집단 마을 -지역사회릎 포합하고 3간 구성치1계에 의한 인간 공간 시 

간에 판계되는 자료익 조사와 분석 그리고 진승 수단으후서 행위문화 물질문화 언어운화에 

대한 총체적 조사와 연구를 이울었음 떼 비로소 바람직한 연구 결과I1 도닫할 수 있다 이러 

한 점들응 모두 고려하고 효율직인 민속조사와 연구릎 위한 펀의적 분석 단위로서 일상생활 

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생활문화의 모습과 그 주체적인 사람들의 관게를 잘 드러내도록 고 

러하였다 

3) 경기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수원시 성남시 해안을 끼고 있는 펑댁시 안산시 등이 있으며 경기 

북부지방의양주시고양시 연친군등이 있다 특히해안응접하고있는지역은농정생활과더 

불어 어업도생업에 일부였을것으로추정 된다 해안지역에서는반농반어적(캉당예i<'l8il인 

생활과함께 세시풍속에도 어엽 풍속이 풍어륜기원하고무사충어를위해 행해 졌을 것으로 

생각 왼다 세시풍속은 1년 단위로 매년 일정한 시기로 주기u}다 반복척으루 전승되는 민속생 

활의 선조들의 일상생활 자체들 맏한다 설， 상원(上元1 ， 한식(용食)， 단오(챔!F)， 추석(1*γ) 

등 일반적인 의 01의 명정과 1년 중 중요한 뜻을 지닌 날어1 행히는 생환양식을 말하는데 이랴 

한 날은 1년이라는 일상을 마디로 지이 주기를 구분하고 무형의 행위전승이라는 생격상 보펀 

성을 띠면서도 지역에 따라차이릎 보이기도 하지만 조상을로부터 미풍양속을 블라받은 것이 

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경기도는 경복궁의 군왕의 세시 행사 그 자체가 옛 선조틀 

의 선량한 풍속을 답습했기 때문에 액성들이 따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각 지방의 

세사웅속으로 。i야져 왔다고온다 

8, 민속학으로본 경기(京짧) 병철(名節) 

우리나라 심국시대의 행사릎 살펴보면 십국사기 32페이지 장지(雜풍)제4 제사편(헨g뼈)을 상 

고하면 신하는물론 백제 고구리 동은다같이 정윈 초순에는종묘와사직에 제사를 지냈다고하였 

다 까닭에 정월의 행사중종요와사직 그리고친지에 제사를지내는것은융력(때홈)의 서1시기의 

기강대로 좋은 얀재를선발하여 연중행사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옥 비는 행사였다 서울에 정 

복궁윤 안고 있는 경기지방에서도 정원 초하루가 되연 나라에서 종묘에 제(였)를옹리듯 백성들의 

각가정에서도조상에게 먼저 떡국차례를올펴는일로새해를맞는다 그후집안어른들께 세배 

(댔퓨)를 드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세찬(값월)으혹 응복(았福)을 한 후에 친척과 이웃 어른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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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배를다녔다 

1) 0<때(쳤밍 

션날 아침에는 경도(京都 서윤)를 위시하여 온 백성이 모두 차비를 지내는 풍속우로 자기 조상 

들에게 재사릉 지내는 것으로조상을 위E뜯 미풍양속이라 한 수 있다 그리나 지위 풍위릎자랑하 

고 또 부호(힘영)를 자랑하기 위해 세잔 등윤 호화롭고 다채윤게 하는 풍속은 연반 서민층까지 파 

급되어 섣날에 마련하속긍 세찬(歲셈)과 새주(옳얘)풍으로 냥미되는 풍토J} 심하여 성날이 지냐고 

나연 백생들의 생한이 더욱 어려위지는 폐풍(쨌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토는근대에까 

지 영향을 미쳐서 명정의 제사블 차리는데 있어서 n}치 대상이나 맞야한 양 호화롭게 차례상윤 차 

라는 것은 낭비하여 후손들을 힘들게 하였다 。l상과 갇은풍속은 아무리 션조들이 거행하여 온 풍 

속이파 하지만 이것응 미풍양속이라 권장한 처사는 못원다 살아생전에 편히 모시고 효도하며 흔 

아가신 후에라도 분묘(!J'l흥)든 납콜당(쩌뮤호)이든 자주 찾아페어 잊지 않고 은헤어l 고마웅을 표 

시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2) 세배(慶拜) 

설날의 차례가 끝나면 그 가정은 이때부터 세배료 틀어간다 차례가 끝나연 차헤어] 찬여했던 얀 

가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1 부모， 백부， 숙부， 행， 이우， 자매 등의 순서로 세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세배가 끝나연 그 문중은 모두 차례상을 중심으로 툴러앉아서 조상에 대한 은혜의 고P}i응이1 떡굳 

이나 숭찬을 돌려가며 턱담을 주고받는다 예로부터 백생들은 예의틀 귀중히 여기고 그 예에 이긋 

나지 않게 행통하였을 뿐 아니라 예의에 어긋나는 것을 얘우 부끄럽게 어기었다 한해륜 시작i>}는 

초하풋날부터 인사법의 바르고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을 풍습우로 심아왔다 세배는 설날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월 보픔날까지 계속되는데 그 일가가 먼곳에 있으연 수심리 혹운 백여려 면곳까지 찾 

아가 안부를 묻고 세배릎 하였다 이 풍속은 우랴의 미풍의 양속ξ호 삼국시내부터 전하여 내려오 

는 풍속으로 암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애를 받는 편에서 세배를 받으면 반드시 올해는 며을 

이 높아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성공을 이룩하라는 말로 해석하변 새해는 임자익 뜻이 개획을 이룩 

하라는것이다 이 말은 형식으로주고받는세배가아니라새해의 설계 행사와관계릎가지는관제 

를 말한다 불은 세배를 받는사람흐로서는 나라와자신과자식을 위하여 좋은 연을 하라고 킨장하 

는뜻도포함되는 얀사만로해석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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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일(A日) 

요즘틀어 낯설은 딸이다 삼국시대에는 정월들이 첫 번째 인일(잉 디 일진(B }ri)악 지지 (JIÈ支)가 

인(요)인낭 갑(甲)인(寅)병(內)인날 따위 범날)을 인일(AH)로 정하여 행λ}가 빙어진 것을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 여겼는데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왜인지 모르겠다 ↑i국시내에는 한해가 시작되는 

정원닫을 모두 사람의 말로 정하여 조정。|내 지방의 수령틀에 이르기까지 사란을 받드는 달로 행 

사를 꺼행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기록애 나타난 것을 보연 사란의 날을 정하여 이 날은 왕께서 동 

인충(쟁A Iìii 침술 연습용으로 쓰는 구이로 만든사람의 정상)을 만듬어 내선틀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재학(提원)에는 인인지1](人 B 용)라 하여 성균관 유생 중에서 천거를 반은자에게 시과(õ\찌)하여 

포상승노 행사가 았었다 왕이 동인승을 대선에게 주었다는 것은 풍속이 어느 때 생겼는지 소상δ1 

일 수 았우냐 그 기원은 의 인봉멤 (Amìt)에서 유래한 깃으쿄 생각관마 동얀송을 만듣어 주었다 

는 것은 역법에시 말히는 이른바 통(쩌)은 끔(金)이고 긍성(↑갑)은 연(仁)파 의(옳)로서 만물의 정 

(精)에 퉁 한 수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까닭에 동(삶)으로 인송을 만을었다는 것은 후대에 와사 인 

일(A 다)이 긍을 상징하여 동안승을 만듬어 주는 풍속이 생겨난 것으로 해식되고 또 제학에서 시 

험을 본 것도 윤력법 정선에 합치되는 새시행사로서 삼국시대의 세시풍속과 그 양상을 달리하지 

만근본목적은마릎바없는행사인것이마 

4)상원(上元 • 보를달) 

정월15인은 대보름날혹서 이날을 일영 상원이라고 한다 상원인은 융력에 따라시 재정된 것은 

아니지만사란(시으| 달이요동시이] 새해의 첫난중에 만윈(패!l)을맞이하는날이라상원이란병 

분을 내세워 명전로 꼽는 닫이다 더욱이 정초부티 많은 행사가 겁져서 맞아i받 첫보픔냥은 참쌀 

을 쩌시 밥↑ 대추， 팝， 콩， 잣， 등을 섞어서 거기에 참가픔과 꿀을 넣이 비벼 섞어 주연 약반 약식이 

되는 것이다- 보릉날 하루전날인 14일은 오곡밥해 먹는 날이다 시페기냐을 콩나울 숙주L넓 도라 

지나플 취나물 고바 고사리나물 통 이꽁가지 나울에 창싼 법싼 콩 수수 조 등 여 "1 카지 곡식을 녕 

은 오곡밥을 해벽는다 이날은 이집 지집 다냐명서 아흡 번 밥을 얻어먹눈다 아홉 센 밥을 얻어익 

은만큼이흥번지게 견머지고앞산핏산에가서 냐우아흡짐을해 나르기도한다 이렇게 밥을많 

이 얻어먹고 먹은 만큼 얀을 해야 대풍이 든다고 했다 

5) 정명(;줌明)과 효씩(寒食) 

칭명과 한식은 대개의 경우 음략2원중에 도는 것이 상례이지만 역법상 융달이 들어서 달수의 개 

산상 여러해만에 3윌중에 들 때도 있다- 또 청영일은 한식인보다 하루잔날에 드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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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시의 계산빔으로 갇은 난 을 때도 았다 천벙 한식은 고rl! %빔얘서 농사~은 위주로 지1정 된 것이 

다 삼국시대부터 개절에 따라 농사블 지이시 풍년이 득띤 나라가 부강하었다는 기폭윤 있지만 청 

r영 한식의 명절어| 새시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시묘(η 낀 우모가 죽응 후 3년간 무덤 옆 

에 막을 짓고 사는 연)산이가 있었다는 기록운 많다 。l러한 흔척은 4-5천년전에 유묘-로서 고인관 

에는 오랜 새원 돋을 세워 얹어서 파틀어 간 것을 보아도 일닌에 벚차례의 차례륜 지낼 정도가 아 

니랴 적어도 수년간은 시묘살야 한 흔척이라 할 수 있다 。1 영듯 한삭날에는 조상의 묘릎 잦아가 

차레즙 지내고무텀을 살펴보는풍속이 행하여 졌다 

6) 곡우{줬려)와 입해立夏) 

곡우는 24절기의 하나로시 나라에서는 볍씨를 농민릎에게 내어주1'1 옷자라를 권장i>}는 행사로 

바쁜 때이다， 임하는 8절기악 하나로 여픔이 다가온 것을 앞라는 절기이다 입해} 되면 농작웅도 

자라지만 이와 아울러 해충도 벤생하고 잡초까지 지라시 이것을 제거S운 논김얘기 반김매기 퉁 

잡플맙는 챙사도 권장하였던 갓이다 에전에 조상틀은 종자(세추)와 거름「을 장안하고 농기구틀을 

준비하는 것이였다 득히 증자플 마련승뜯 것은 한해 농사에 종?까 없으연 농사를 지을 수 없윤 

뿐만 아니라 종자의질에 따각서 소출량을 죠내하기 때문이다 옛날 속람에 농사관은 죽어도 종자 

주머니를 베고 죽는다고 한 깃은 농민들이 종자를 열마나 소중히 여겼논가를 말해주는 깃이다‘ 이 

처럼 종지흔소중히 여켰으며 농민틀의 생활속에서는총자마련과판련한 여려가지 풍습이 생겨 

나게 되었다 종자 마련에서 중요한 갓은 종a까 썩거나 얻지 않도록 잔 보관3}는 것이다 7앨애 

추수한 때부터 알알이 영닫은 총가릎 골라시 충분히 앞려 시늘한 곳에 보판하였다 종자 보관법은 

지역에 따라 방밥이 달았지만 대체로 디1칭미루나 긴너방 천장에 픽대륜 매고 얹어 두거나 치마끝 

에 견어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 방볍은 당시로서는종자의 부피l 연진파 짐승틀에 익한 파해 

릎 막윤 수 있는 지혜로운 방엽이었다 종자 마련에시 중요한 것은 종자에 좀이 나지 않개 하며 보 

다 송은 종자도 만드는 깃이었다， 농사직설에 보년 파응 시가가 되연 눈독인 문에 f;자끌 담구았다 

가 음지에 맏리는데 그 종지를 섞으연 추위에 견딘 수 있고 수착도 배로 난다고 하였다 농사천에 

서 중요한 농경 도구를 준비S운 깃이었다 농쟁기륜 끼|리 준비 해 놓은 것은 논말잘이와 씨분염 

김매기를 제첼에 해야 그 해 농사를 잘 자라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내이다. 여1진에 논쟁기플 장 

만하는데 신경 썼던 것이다 나무나 벗짚 싸리 같은 재료로 만든 농기구는농기등에서 자체로 만틀 

어 손칠하여 썼다 그러나 쇠붙이로 된 호nl와 낫같은 농기구들은 대장간익 손을 빈어 새로 안둡거 

나다시 날윤 세워 벼리기도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료와 줍값은 그 혜 가윤이1 곡블로주는 것이 하 

나의 풍습으로 되어 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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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에서 준비한 농기구들 가운미 대표적인 깃은 지게， 삽， 갱이， 가래， 쇠스랑， 호미， 낫， 공 

uB，씨래，가래퉁이였다.가난한농민플은큰논챙기를자제로장깐한다는것은깨우힘겨운일이 

었다 그들은 이웃 간에 서로 돈을 오아 큰 생기틀을 마련하여 이윷려 썼다 농기구릎 준비칭운 데 

는 나이 드선 노인능이 역할이 매우 겼다 작은 농기구는 주로 놓사일에 정험이 않고 손재간이 있 

는 노인듬이 받아 장만하있는데 노얀들은 자기 집으1 농기구뿐 아니라 일손이 없거나 모자라는 이 

웃집의 것 까지 마련해 주었다 노얀들은 그힘게 하는 것을 이웃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로 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효목하게 살이온 션조들의 전용적인 미풍양속에 

서부터비롯되었다 

끼단오절(端午節) 

5월 5인은 단요날 중요절(重五節) 또는 친줍절(天中節) 술의따衣 장포와 익모초 삼에와 모시)의 

날 동￡흑 불렀다 단오날은 풍년 을기를 기원히는 선농제의 행사갚 거행착는 날이었으나 세원이 

흐릅에 따라 그 행사도 점차사라져가고 있다 조선시대 단오절을 보연 동국세사기이] 이른대로 임 

금이 중신들어내 쑥으혹 만든 애호(갖￡ 쑥 연고)듭 나누어 주고 공조(I핍)에서 만든 단오선(端'p 

틸)등을「 나누이 주는풍습이 있었다. 원래 공조란 지큼의 공부(工部)에 속하는 기관으후 모든 생산 

울은 공부의 소판이었다 고대(-1i1tl 고기(버，ôl에 따르연 공부익 상정은 껴울에 추녀 끝에 고드름 

이 주렁주렁 달려서 운치로운 것과 뱃가에 상얼음。| 녹을 무링 친대만상의 기묘한 형태로 얼음이 

열어있는 것을 최상의 상징a로 하였다 한다 공조는 대나무가 생산되는 전주 남원 등지에서 수령 

에게 각종 도안과 제작 방식을 가르쳐 준 후 그곳에 수령틀이 올리는 부채릎 나라에서 쓰게 된 깃 

이나 _l때우터 여터모양의 푸채들이 만들이졌다 이듬이 시작펴는단오날아짐에 창포를삶은물 

에 머리릎감으면 머리카락이 희지도 않고 윤기도 있다고 하여 고대로부터 창포로 머리틀 강는 풍 

속이 각 고을마다 퍼져 나갔다 농가에서는 집근지 도랑에 장포릎 많이 섬어 두는 것이 농가의 상 

레가 되었다 익모초는 산모(표母)가 바람을 치는 약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쑥과 미풍어 상비약으 

로 i뜯 풍속이 지금도 농촌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지(夏至)이전 황종(풍짧)이 왕성 할 

때 불파 파일은 바람을 치고 또 더위틀 먹는 영에 효고}가 있다 하여 약모초와 오이 등을 따서 약제 

로쏘는경우가많았다이런풍습은하나익 헝식적인행사를넘어서 의학적풍속을농가에서 세시 

의 행사로 거행 했던 것이다 

8) 칠석(七:1') 

칠석날에는 앞으로 다가옹 가윤， 거울에 입을옷을 햇빛에 쪼이지 않으연 꼼팡이나 좀벌례가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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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응 의식한 것이다 불돈 계전의 변화를 오랜 세휠 체헝하여 얀 까닭이겠지만 섣석날 이후 8월의 

햇상따갑다고하지만옷의 습기플완전히 지1꺼 할수는없었다 그리고칠석날저녁에비가내려 

띤 이것은 견우(총수)와 직녀(i1(女)가 까치나 까마귀가 놓은 은하수 다리를 건너가 만나서 키쁨의 

걱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하였다 또 새벽에 오는 비는 헤이지는 슬픔의 능「울이라는 전설이 있 

다 이 전성은 누구에 의하여 어느 때 생겨난 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견우성(쭈+모)과 직녀 

생(해女몰)의 위치며 또은하계(!R펴系)의 위치를 가리고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칠석을 두고 지어 

낸 전섣익 말이다 이 전셜은 한낱 세속적 인 받갈고 길쌍히는 두 남녀의 사땅을 어쩔 수 없는 숙병 

석인운명으로처리한이야기 거리이다작자는고대 농경사회에서 있을수있는두냥니의운병적 

인 만남의 사랑과 이별을 결부하여 이숭에서 있을 수 았는 칠석난의 순애보(l'J앙양)같은 사랑의 

이야기라할수 있을 것이다 7원 중순이 되면 직녀가 베를쳐판농가에시는 앙을뻐]이 껍질을 벗겨 

서 그것으로걸쌍을하여왔다 고려에는목화가없었고대마는옷을만드는데 짐승의 털가죽과더 

불어 긴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llj!는 불론 여름천의 옷으로 시웬스러워 좋지만 겨울얘는 딘가죽위 

에 굵은 떼를 씌워서 입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유리 이사금 신라3대양은 7월15일에 6부의 여 

자릎 대궐 뜰에 모아서 두패로 나누어 붕당을 만들고 두 패의 퉁송자는 왕너 두 명으로 통솔하게 

하였다 그라고 7월 15엘 기망에서부터 빔늦개(ζ夜)까지 길쌍을 시착하여 8원15얼 기망에 이은 

후에 그동안에 걸쌍한 것을 척도로 가려서 승부릎 견징하였다 이매에 노래한 회소콕(용짜曲)은 8 

월 가위의 행사지만 이 행사의 시받은 7원15일 기망(앉햄)이었던 깃으혹 사료 된다 이상의 행사로 

보아서 고대에는누에틀 쳐서 길쌍을하고또 삼을 쩌서 대01로옷을 만드는 것은나라에서 연중행 

사중농경과 더붙어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불수 있다 

9) 추석얘*$') 

산과 들녘 마을길 어디를 가봐도 갖가지 곡식과과일틀이 탐스럽게 익어갈부렵 요즘 투달 가까 

。l 내리는 장맛B]는 풍성한 열매와 향기으l 맛을 풍기는 과인맛은 불을 흠맥 마신 듯 예진 같지 않 

다 높고 푸른 가을은 간곳이 없고 흰구름 대신 빅구름만이 천둥 번개를 통반한 번갯붕어) 굵은 벗 

즐기만 세차게 내리고 있다 여픔을 노래히는 매마틀은 찬퉁 번개에 놀란 듯 조용하기만 하다 매 

해 추식 때마다 생업을 찾아 떠난 사람들도 추석이 되면 모두 믿댁이나 한 듯 우리 민족에게 고향 

을 찾아오게 한다 그러나고향에 찾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라고 한 어느 시인의 허무감은 고향 

에 돌야온사람만이 느끼케 된다 기다려 주셨던 부모님은 고인이 되선지 오래되었고그때 그자리 

에 옛집만이 덩그려니 놓여 있다 팔월 한가뷔는 추석 가배(흙까)또는 증추진(까{ 節)풍으로 붕라 

는 날로서 이달은 생묘의 날이기도 하다 추석을 2-3일 앞두고 도성(빼뼈)이나 농가를 막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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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음식을 장만하고 산소에 벌초(f~草)를 히는 등 추웅(秋分)이 되면 이미 가을이 저플이 가고 

켜응을 얄리는 업동(立1'-)이 문밖까시 다가서는 느낌을 주는 때다 8월은 추수의 게절로 삼라만상 

의 만묻은 모두 천지와 더붕어 만월이 무르익는 계절이 깊어가는 것이다 추석 때 지방에 따라 랩 

쌀로빚은송연등각종음식을만들이 먹는풍속이 성행했다 

10)시제縣쌓) 

시제는 한해의 수확을 거투어들이고 조상의 은덕에 제(였)를 올랴는 예식이다 10월은 융력상 

상달이라는 침도 있어 임금과 중선은 사직과 종묘에 제시릎 올리는 행사가 있는 한핀 백성틀은 5 

대조 이상의 시조 즉 문증의 재사릎 지내는 행사플 하는 달이다 운중 제사는 같은 씨족의 문중이 

모두 모여 화합하고 조상의 큰 뜻을 받드는데 있다 고대 용지재도에서는 내부족 부족 등의 횡척 

(，허며)조직제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뇌내 고려조에는 중엽까지도 이러한 조직은 필요로 

하지 않고통치를 시행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고려조 발에 。l르러 씨족제도가 성렴되고우더는 지 

망판정의선초관(집썩)등이향규(f~þtJi.)에 I니라서문중을의식하는제도를시행하기에이르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향약(영쩌)의 조직과 아울러 씨족의 제보가 형성됨에 따라 운중의 행사를 향교 

에서주관o~는일까지 있었다 그러나조선의 제도는부족제도가아니고오직광도통지라문중행 

시는 향교의 행사와 아울러 왕도 풍치에 전락하였다 선산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들 지내는 비용 

은 그 문중에서 거출된 자금￡흑 담당하며 떡， 과일， 주안을 마련하여 조상틀이 운힌 선산에 사서 

문중 행널의 서열에 따라서 제관이 제λ}을 주관하여 시행딴긍 것이다 

11) 서낭제(~쌓)와성활제(城陰했 

서낭제는 지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나 10원중 산지1](山였)를 지낼 때는 민가에시도 서낭제를 

지낸다 대지(太批)서낭당 앞에는 돋맹이를 많이 쌓아 두고 이곳을 요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낭당 

앞에 철을 하고 돌맹이릎 올려놓는다 서낭당 유례에 대해시는 두 개의 진성이 았다. 첫째로 서낭 

당은병쟁기가되는올맹이틀쌓아두기 위;보방법이라한다 대저 서낭당의 위지와행사후보아 

서석기를사용하던때올맹이를숭상하여석재릎수집하여쌓아두는풍속은병쟁기나또는석기 

의 재료로 쓰는데 펠요한 수집 방볍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받이나 논에 돌맹이가 있으띤 농작불에 

불편할 뿐 아니라 곡식이 장 자라지 않는다 운경기와 추경기에 한가한 농촌의 일손을 통하여 요두 

시낭제를 지내는 동시에 논받의 돌냉이를 모아서 시당당으혹 옮기는 행사는 받에 흙을 고르게 하 

는 동시에 벙생기와 석재플 수집하는 행사라 일거양득의 얀이다 셋째는 서낭탕이 반드시 마을 어 

구 또는 산걷을 념는 고개 믿어1 있웅을 봉 1대 서낭당의 위치는 마융 입구나 성(城)을 방위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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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지대에 있다 이상의 이유로 블 때 서당탕은 반드시 그 마을을 지커는 수호신 즉 무(파)를 상정 

하여 이루어진 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넷째 이유는 서낭당은 주나라 강태공의 본치가 안달이 나 

서 죽은 귀선을가려키는 것이라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섣이다 그 유래는 대공이 7C세가 되도옥 

위수(냄水)가에서 곧은 낚시를 하고 있다가 문왕의 어가릎 타고 궁전으로 가서 태사(太씨)가 되었 

고 무도한은 나라플 평정한 후에 지1나라 앙에 오릎 만고에 유영한 인물이다‘ 그 태공망이 주 무왕 

의 명을 받고 제나라 왕이 되어 제나라 서울로 행차하는 때의 임이다 3윈의 무디푼 햇살응 반으며 

밥에서 김을 깨던 수많은 놓문틀도 일걷딘흘 멈추고 매꽁망의 행차플 선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 

다 농군플의 입에서 태공r당의 이야키로꽃을피우고았었는데농군중에늙은노파가들었던호미 

듭내동맹이치고미친듯이 행릴암으로탈려가서 판을 l씌리고행련을악아섰다 노파는꺼친읍성 

우로 야이 양(몇)아 너논본처인 나를 버려투고 흥자서 왕이 되어 가려느냐나를 미리고 가라 욕설 

에 가꺼운 노파에 말에 제쌍 태공망윤 모시고 있민 문무재신듬은뭉폰균사와 순라틀의 귀까지 의 

섬가게 하였다 형세가 이에 이르자 항의 행차 행렬도 그 위임을 잃었고 행련은 행군을 얄 수 없었 

다 그것은매공망의 본처라는말에 챙렬을경호하던군이냐순라들도감히 손을대서 노파릎거칠 

게 끌어 낼 수가 없였던 것이다‘ 행 5셜은 헝크러졌고 부산한분위기에 쌓여 드디어 행렬은 김을 멤 

추고 발았다 이 λ}{l을 들은 태공안은 시종음 시켜시 그 노파를 붕러보니 그는 과연 수년전까지 

자기의 아내였던 여인비였다 태공망은 쓴맛을 다시고 노파에게 묻었다 그대는 본 남펀인 나릎 버 

리고 딴사람과 결흔하여 재마나게 살줍 할았는데 오늘 소란 펴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물었다 그러 

나그노파는그물음에는아랑곳없이행페라도하려는듯기이이자가블데리고가라고좀처럼붙 

러서지 않았다 이에 이르자대공망은궁리끔어!시종들을시겨 윤한몽이를걸어오케 한후노파 

에게 마짐읍 받는다， 그대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연 그대즙 꼭 아내로 맞고 데려가리라 하였다 대 

공망의 이 말이 선술꽃은 노파 마음에는 긍새 황후라도 된 양 마음이 설에이기까지 하였다 그 까 

닭응오캔 세월 태공망과같이 산링을 해왔음 때 그는 무놓하여 자신익 많은수모와구박을 받았고 

그깃이 부족하여 자신은 태공망윤 비려고 딴 사탐과 재혼4여 살고 있나 그런데 그 부능하던 얘공 

망이 어쩌나 왕이 되어 무슨 큰 수야 있겠는가 평소 자기 손바닥에시 놀아냐딘 위인얀데 이런 생각 

을 한 노파는 자신에 넙치는 안로 대신 했다 왕께사 니플 데려간다연 나는 어떠한 연도 왕이 하라 

는데로 하겠소 이 만이 떨어지자 대공망은단장을들어 웅웅이릎 떼려 깨뜨렸다 껏전을 울리는 챙 

그령 소리와 더불어 똥이는 산산조각으효박삼이 났다 한 동이의 블은 깊가릎 흉긴히 직시며 흘이 

내며갔다 태콩은 노파에게 인몫다 그대가 깨진 을통이를 다시 붕이고 쏟아잔 돈H을 주위 당음 수 

있다연 나는 기꺼이 그내를 왕후로 맞으려라 i5Hê 말플 남긴 후 왕으l 행렬은 걸음 재측하여 떠나 

비였다 왕후가되려던신숭꽃은노파는조각난융통이를주위서 원상내로품이려하였으나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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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될 일이 아니며 또쏟아진을은 햇빛으로 어느덧 증말하여 메마른 땅이 되었으니 원장은7J녕 한 

수저의 물도 찾윤 길이 없었다 다만 노파의 켓전애는 내가 i봐는 대로하면 꼭 왕후로 맞이하마 

하던 태꽁망의 낮익응 목소리만이 노파의 뇌리에 매울러 지난 일들은 후회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 

이 없었다 그 자리에 굳어진 노파는 그 후 망부석(옆솟石)이 되었고 이곳을 지나는 길솜등은 그디 

의 그콧된 욕심을 uJ워하"J 침을 뱉고 던져서 서당당이 되었다는 전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이야기 

거랴로 전해 오고 있다， 우리의 서낭제 또는 성황재의 전설 속에 보면 침뱉는 것은 똑 같다 전해오 

는 서냥은 토지의 부락을 수호하는 선으로 여겨왔다. 대개 풍구밖 갈가에 큰 나무(할아버지 할머 

니 나무)이곳에는 때로는 사탕도 있었다 마을익 길목인 이곳은 누구나 서낭신을 거쳐 가게 된다 

깅가는사람은 누구나 올려놓고 칩을 뱅고 올응 한 두 개씩 을려놓는다 이런 현상은 산행을 즐기 

는 동산객들이 어느 간을 오르든 올라기는 곳곳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나 툴씩 올려놓은 돌 

우리룹 블 수 있다 올라가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돌을 하나찍 올려놓으며 소원을 펄냥 풍산객늘 

도눈에 띄게 된다 이것은 마을을 지키는 토지 수호신이 되어 서낭신에게 재난파 병충해를 없애고 

올해는 풍년을 들케 해 달라고 복을 빌고 깅 띠난 타관 껴지 자쇠블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빈던 

곳이마- 어쩌다 지내가는 길손들의 피로들 풀어주는휴식처 역할도하였다 기원은 앞서 맏했듯이 

중국고대의 성지신(城껴께t)에서 유래된 것으로 6조(六朝)시대 이후부터 서냥탕이라 하여 당나라 

릎 거쳐 송나라 떼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냐라에서는그 기원이 확실지 않마 서낭신에게 제사하는 

사당을서낭당또는국수당이라한다 유일하게동두천도딩굿전송보존회(회장이영혹)에서 매 

년 하봉암 마을에서 서낭신에게 재를올리며 동두천시민틀로우터 많은 호응(U1'應)을 받고 있다 

12) 동지(혼호) 

4섣기의 하나로 양력 12월22일-23일경으로 일년 중 망이 제일 긴 날이다. 일영 아세(亞ili:l라고 

하며 민간에서는 작은설이라 부른다 이 날 통지죽을 쑤이 먹으연 설난처럼 한 상 더 먹는다고 한 

다.OJ것은 고대에 동지릎 설날로 삼았던 유풍(펴風)에서 온 것이라 한다 통지를 중심무혹 한 세 

시행사에서 유래한 풍속을 살피보기로 한다. 동지가웅짓달 상순에 들띤 이것을 애용지('"~至)라 

하고 또 하순에 들띤 이것을 노동지(경쑤至)라고 한다 。l에 대하여 우리 풍속에는 애옹지가 들면 

이 해에는 아이들에게 좋고 또 노동지가 늘면 늙은 노인들에게 좋다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말은 

시초에 율릭을 제정한 학자나 또 율력을 잘 아는 한자들이 꾸며낸 말로 해식 될 수 았으내 uJ신상 

으로 취급 될 문재가 아니다 그 이P「는 통짓날에는 누구냐 한 살씩 더 먹는데 어린애는 빨리 크기 

를원하니 통지가며칠간이라도빨리 틀연좋아할것이요또노인은여생이 얼마냥지 않은운영이 

라똥지가늦게 들연 몇닫은 더 샅아야 한상을 믹게 되니 노인에게는 즐거운 현상이 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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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애통지노풍지등의풍속이 생겨난것이며 결코인원(Ð月)의 운행과무관한깃이다 동짓난 

에는 맡푹어l 잡쌀이나 수수로 새앙 옹심을 넣어 즉윤 쑤어 먹는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풍 

속은 삼국시대에 이어 조선에 이르는 동안에 계속되어온 풍속의 하냐이다 윤온 동짓날은 서1시기 

의 행사로서 당시 나라에서 주도하여 권장한 행사이다 무풋 나라의 행사란 백생틀의 재정 낭비끌 

막으며 또 획연적ξ로 미풍양속플 권강하려연 새λl기도 원요하고 또 이에 따르는 연중행사로 간 

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시 행사의 입법 정선으혹올 때 통짓날은 딴죽을 쑤어 먹는 것이 가장 적 

합한 행사로보았던 것이다 동잣날에는 해가 빠고 추올 때며 농한기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돌아오 

는농샤철춘삼월을기약하며 편히 휴식 상태에 있는때이대， 이려한때 농민틀은옥외로풍왼하여 

행사블 거행하가 보다는 오히려 집안에서 휴식하며 맏죽을 쑤어서 끼니갚 떼우게 하면 결국 절01 

한동은 불폰 부식의 비용까지 정감되는 깃이다 이날에는 손님틀에게도 흉허불없이 판죽 한그듯 

을 간단히 대접하는 고로 통짓날의 판죽을 쑤는 세시 행시는 섣로 이상적인 방안이라 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순화되는 과정에서 유래한 깃욕로 봉 수 있는 깃은 상가(홉家)에도 한죽을 

쑤어 운상객들에게 접대하는 풍속이 았다 고대 농가는 대개의 경우 식량이 얻어지연 팔죽은커녕 

펴죽이나보리 등의 잡곡줌으혹끼니를 때우는사람이 많았다는 것은삼국사기는불콘조선어! 이 

어 1950년-60';:1대에도 많이 올 수 있었다 상가집에 어려운 형펀윤 고려하여 많은 양곡이나 재챙 

은 손실하지 않게 팔죽으로 많은 문상객윤 정대한 수 았는 세시 행시는 동짓날익 팔죽을 먹는습관 

에 좋은 풍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에 기록플 보변 동짓날에 사정단을 성국(上國)에 보내 

서 조공(朝j'l)을했다는기록은 없다그러나조선에 이르러시는당시에 상국이었던 영나라청나라 

에 동지새}는 명칭을 붙인 사신음 보내는 한편 에불윤보냈다는 기록이 조선실록에 보인다 이와 

같은 풍조는 결국 조선의 백관은물흔 백성들에게 까지 파급되이 동잣날이 되면 으려]히 관상감(없 

었짜)에서 만든 객력(1빠뽕)등 역서1<엽成)와더볼이 적게는 한지(않뼈)많으면 비단 필육 등을 여)윤 

로교환}는폐풍이 유행된것을볼수 있다 이것은동칫날의 절약핸풍토릎거슬리는낭비로서 

제시 행사라 불 수 없는 것이다 동짓날은 작은 냉정로 시내는 갓은 세시기릎 기준하여 일년 행사 

를 개획한 때 동짓날은 역시 첫 번째 날이다 비콕 팔죽을 익을방정 병철로 장았던 것이다 대체로 

고대의 통치라는 형대를 상고할 매 일년지게는재어춘( 年之計ι於휴)이요 일엘지계는 제어인 

( 더之計在까'ð\)이라고하였다 까닭에 동칫날이 요연 다음해 놓사는 불륜 얀년중의 행사륜션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던 것이다 즉통짓날응작은 명절로 삼고 앞으노다가올 징원 큰 병철의 행 

샤릎 게획하고 또 준비등1는 것。1 세시 풍속으로 되어 었다 이러한 풍속의 영향을 받야서 그딘지 

우리나라 고대 풍속에는 큰 명정 이전에 반드시 그 전단을 작은 병철로 꼽는 것이다 이려한 풍속 

응 결국큰 병정을 만족하게 지내리는 준비 과정으로볼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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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월 

12원은 융력엄(律땀itl으로는 등째번에 해덩치'R는 。l른바 축원GUll이다 풀론 축이란 것은 다 

만 역법상으로 10간 12지를 표시a뜯 것뿐이지 뜻이 있고 도 생성 변화히눈 뭇이 있다면 오직 2수 

(二없)라는 숫자가 된 갓이다 농경사회에서는 겨울 석닫은 오직 농한기로 농사릎 하기 위해 준비 

릎 시두르는 깃이 상레라 할 수 았다 양에서도 말했지만 1년의 계를 깨어춘(ι於원)이라 하였고 

또 하루의 게획을 아침 인시(횡램 五태)라 하였다 이렇게 보연 아직 줍끼는 하지만 정윌을 픔으 

혹보았고또정휠은아침 얀시에해당시컸던깃을안수있는것이다 즉인월에착수한일눈당모 

두 12휠에는 계픽을 서1위야 한다는 것이 융력법의 취지로 분 수 있다 융릭사에 따르면 12원은 모 

든 부족능이 단합하여 전진할 때 서1을갖추는 말이라 하였다 삼국시대의 형비를 보면 조정익 운우 

백관은 풍흔 지방에서 군왕을 대리하여 풍치를 하는 제후 수령 t앙백도 그 장자(효子)와 일부 7녁 

들은 모두 앙성(王뼈)어] 며윤71]i>}는 제도였다 12원이 되면 모든 일족이 모여서 암으로 시행 할 

멜년 행사를 상의하였던 것이다. 냐파에시는 왕이 중신과 같이 종묘에 들어가서 일년간의 행사 주 

책윤세우는깃이다 이러한망법은현매 정치에 있어서 새해의 예산을행정부가세우고그예산은 

국회에서 통과히는 점차와 흡사하다 만일 군왕이 종신과 같이 주책을 여러 부족들이 반대를 할 정 

우 그 주책은 형성쉴 수 없는 것이다. 군왕은 12월이 되연 의례히 나라의 태사(太찌)는 윤온 가가 

부족의 스승격인 묘사들에게 폐윤을 하사하고 또 정사를 상의공F는 것이 상려1였다 그것은 고대에 

도 지혜있는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년 풍토에서 생겨난 깃으로마치 12월윤스승찾기애 분망한 달 

이라고 한 깃도 이퍼한 이유였다 거장이나 사회는 물론 나라를 영위i>}는미 지혜있는 스승을 제악 

하떤 그것은 무개획한 주먹구구식이 될 것은 맹약관화한 사실이다 12월은 휴식을 취하며 농사를 

짓기 위한준비 7}간으로끈나는말이 아니라다시 시작히는달이다 위와같이 우리의 삶을종합헤 

이어진인간과공간의 관계플폭넓게 생각해보변천체인해와달그리고별과지구가있아 이 땅 

에 먼 옛날부터 선조듬이 산기 시작했다 이 땅위에 인간이 살기 시작하딘 시기부터 생존 망법과 

생환방빔응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을 거치면서 o}세한 원시생병으로부터 단개적으료 복잡 다양 

한 것으로 먼하여 진화하여 이루어지고 말전되어 변성했던 깃이다 이러한 생존 방법은 이 땅위에 

부단한 역사척 과정을 거치언서 가장 핵섣적인 것만 이 취사선택 되면사 일정한 먹거리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지 때문에 양식은 생활을 동해서 후대에 전승 될 수 았었다 그것은 우랴의 일상직 

인 암은 통해서 배워 현재까지 산아남을수 있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은유체적 본능음 해견하는 일 

파 생존을 위해 펀요한 모든 수단과 도구을 중양적유로 포함하고 있었다 말하자떤 일상생판은 행 

위와불질 그리고 언어라는 세종튜의 표현수단과 진승수단이 기능적 유지적으로 결합되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시 구체적으후 후세에 전승되어 받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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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맺는말 

전통적 생한문화의 세시풍속은 기본척으후 민족문화의 실생한로 연구되어야 한다 왜냐하연 민 

주문화는 바로 그 민족집단의 일상생활파 생활양삭을 기반으로 안전되어 았기 매문이다 이 잎상 

생판과 생한양식은 언간의 생존을 위하여 자연윤 상대로 발달시킨 모든 문화 한통이기 때문에 우 

리는 그것응 생활문화라고 득연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문화플 고유한 연 

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푼이 다양한 세시풍속학이다， 그러나 이 생환문호}는 인간익 기본객얀 생 

존안을 위해서 사회직 행위약 물질적 형대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단순히 붙리적으로 집합시킨 깃 

은 아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민족이 합께 생환하면서 만단시킨 망법과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블 선택하는 특정한 생활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합된 하나의 생판양식이다 그리고 시대릎 거 

치면서 체계화된 생활양식은 부단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찍섬적인 것깐이 본， 여릉1 가 

ξ， 거 울을 기치면서 농사얀을 해야 생존 할 수 있다는 곡식이 선댁되띤서 가장 찍심적인 것이 농 

샤에 악한 풍년이었다 이갓은 우리의 삶속에 우리의 민족이 놓경(띠까)윤 풍해시 설아 남윤 수 있 

였다 따라서 생환문화속에 우랴민족이 받닫시건 생활관파 함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전승활통。1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을 학숭적으ζ 세시풍속 또는 민속이라 부르고 있다 세시풍속은 과거 전통 

적 삶의 양식과 함끼] 현재 삶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민속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인 

생활문회는 본정적으로 민족문화의 기반으후서 존재해 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척얀 문파 전 

동에 의해 세시풍속은 민족문화의 기반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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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序論) 백성욱(白性빼)의 생애 

1. 백성욱은누구인가? 

본 자료조사는 맥생움-의 독립운동(쩌立댈動)에 관한 사료(史 

μ)릎 조샤하여 그의 행적을 알리기 위함이다 근대사에λl 매놓 

은 수 없는 인폼을 이미로 망치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윤 가 

지고 부친에 근 20넌간 거주했던 백싱푹융 얄리는데 초석을 놓 

는 깃.2...5ζ 임무윤 다하려고 한다‘ 

액성욱박사모습U 

백성욱(미챔51은 매우 독늑한 경략을 가진 인울이다 그의 경 

련을 따라가다 보연 한 마디로 정의내렬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 

고 다치1롭다 독립운동가 블교수행자· 정치가·교육행정자로서 

의 삶을 살다간 근내의 석학(쩌굉)이었다 백싱욱의 가계(;i(系) 

에 대해서는 얄려진 마가 많지 않다. “1897년 8윌 19일 한성부(몇 

城r(T) 연화방(lfô花해)에서 백윤기(미때1G) 씨의 장냥으노 탄생(밟生)"" 이라한 기록과， 이화장(청花 

싸)과 관련하여 그의 매부가 정성고우사장을 지낸 권영일(1f1깐 )이라고나타나는 것우로보아 형 

제자애가 더 있윤 것으로 여겨진다 1928년커9.38년까지 금강산(:Ji피]山) 지장암(앤짧뿜)에사 회중 

수도(쉽來修illl 한 떼 수행한 재자김가룡(金起龍)이 〈내금강 지장암과 백성욱 박사〉 에서， 

백 선싱님이 구주{歐써 유획(잃쩔) 당시에 학비조달도 죠달이시고， 조실부모(早失父당)하신 후의 

뒤지닥거리를 해주신 외조모님이 빌세하신 후에 의리상으로라도 다대〔多大)한 재산을 처리하시 

끼 위하여서라토초삼(꺼홉 에 당연히 나오셔야할 것이냐1 지징암(j~짧옳) 대중을위하여 못 나오 

섰으니 이것은 이논자 일 뿔이다히 

라고하는 것으로보아부모님이 일찍 졸(자)한 것으로나타나고， 이후외할매니에게 받겨져 붕우 

(不굉)바게 성장바다가， 1910년 7월 용국사(꿇떠규)로줄가(버æil한 것으로보얀다 그러한 까닭에 

족보애 등재하지 옷한 것A로보인다 

1)(백성되 박사 송수기념 응jJi학}는운집(꺼 t업3며土 성증記文(맥성욱 박사 송수기념사엽회 /동극대학 
교 1959년) 

2)(백성욱막사푼집)(백성육 박사송수기념사업회/농칸대학교，l%O)p3 
3) (백성임약사문집써성욱바사송수기념사업회/농켜이1약교，1%01 어00 

70 잉경직 



수렌백씨대종회에서도 액싱욱의 선개(縣)에 대하여 야는 바가 전혀 없고， 오로지 수원객씨 족 

보에는 사진과 함께 내무부장관으로 풍채는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모은다고 하였다 편자 역시도 

수원백씨 여러 족보에시 꾀성욱의 선조은 칭t야보았지만 선개(先系)의 연건고리갚 잦윤 수 없었다. 

차후연구과제혹냥긴다 

아닌 게 아니라 액생욱의 여러 긍에서 외행머니나 부모념에 대한 금이 전혀 반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울우했던 유년기등 되돌<>}.보기 싫은 것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19Hl년 맥성욱이 

중(쭈) 했을 때 《동아연보%에，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52돔 205호 자택어 서 숙한으로 열세 할년 84세 유족으로 부인 정형 

재했，영훨)여사(54)와두띨”씨 

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두 활의 이픔과 어디에 산고 있는 지는 미상이다 여기λl 

잠시 한국 근현대 안을;>(}료” 가료에 소개펀 195í년 11윈 30얀 당시의 백생유에 대해서 안아보도 

록하겠다 

• 이듬 백성욱(á性웹) 

·민족구분 효L국인 

·생년월일 1897-08-19 

→출전 @건국십년 1024 

@ 대한언김 4288,679 

·풀선지 서울특별시 

출전 @건국십년， 1024 

@ 대한연감 4288 ,679 

·련주소 1) 본적 서울시중구집중동 48의 7 

낀주소 서울특빌시중구징충돔 1가 48-17 

- 줄전 @건국십년 ， 1024 

@ 대한연검 4288, 679 

·현직업 1) 대한증장 

출전 @ 대한언감 4288,679 

• 학력‘ 1) 프링스보，~高즐업 

2)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졸업， 설학박사 

출전 @건국십년 ， 1024 

,) 곽사연잔위원회 ~-}국사대。1터에。10동아얀~1981년 9윈 16잉자 
5) 카사건잔인윈회 한국사데이터비이i 엔국 근언비얀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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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연감 4288, 678 

• 경력및활동 1) 을미독립운동때메임시정부칩여 휠약 

f~敎흥門E￥Ilt교사 

금강산에서 10여 년간修道 

2) 내무부장관 

한국광업진흘주식회사시장 

1954년 11월 3C일현재동국대학교증장므로재직중 

출전 @건국십년， 1024 

@ 대한언김 4288, 679 

• 침고문헌 《대한민국건국십년지》 

• 대한연감 4288년판 

백성욱은 이린 나이에 촌가(山~i)한 이후 1917년 동국대학교 진신인 불교중앙학링(佛컸야1앗핑 

林)에 입학하였다 학생 신분으로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럽선언시〉들 배포하고 곧 

이이 상해(上까) 임시정부에서 독됩운동 자금조달을 하다가 프팡스와 독일로 유학을 떠나 철학박 

사를받았는데 1 이는우리나라불교학 1호박사었다 

독일에서 귀국하여 불교청년운동 독립운」동과 불교수행을 겸하다가， 1945년 광복 후에는 건국 

운동(않國逢페)에 참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재4대 내무부장관을 지내고， 1952년(57세) 재3매 우 

동평후보와 1956년(61세)재9대 부통령후보로촌마할 당시↑ 경기도부진군 소사읍소사1구산 66띤 

지에 주소지블 두고출마하였다가두 번 다낙마(청면)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 재2대 총장직을 맡고 있는 도중 1961년 5' 16 군사쿠데타로 동국대학교 총장 

S 사섣펴고， 1%2넌 경기도 부쉰군 소시 읍 소사 1 리 잊소 III 산 66번지여! ‘액성목장(白댄'ttj~-)’ 이 

간판을 내걸고， 이울러 ‘소사본당(素W本쏠)’ "을 지이놓고 《금강경j을 강화(짧話)하면서 후학양 

성에 힘쓰면서 20년 가까이 부전에 거주하다가 1981년 서울 이촌동(二샤패)에서 졸(쭈)하였다 그 

런데 부친(옴 111)에서는 부천군 시철이나 1973년 부천시 승격 이후로나 백성욱(며性耶)에 대해서 

지긍까지 알려진 마가 전혀 없다 @부천시사)(1988년)냐 〈디지털부전문화대진)(2008년)은을돈이 

고， 부천(훔川) 판내에사 발간i5p，는 각종 기관지나 신문 잡지에 단 한 긍자도 소개된 적이 없는 인 

물이기 매문이다. 하여 부천문화원 향토운화연구소에서 2013년 “부천의 묻혀 있는 역사인불 발굳 

사업n융 계획하고 백성욱익 행척을 조사하게 되었다 다만 짧은 기간 방대한 양을 조사하다보니 

"1진한띤이많다 

6) 고증-액성욱박사의재자깅동뮤(ii!!i[포， 78'~사단연안긍강경투웅희대표) 
7) 고증 백성욱박사의제자김웅규(OÈJI(~， 7하1 사단법인 긍강경톡송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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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성욱(白itM:1897-1981) 연보(if-폐)"' 

1897년 8원 19얀한성부(ì"~찌) 연화방(피花까)에서 백윤기(白 1떠캘)의 장냥으후충생 

1901년 호동학교(끊써사\ti) 압학 

1903년 호통학교(핑떠짜校) 수료 

1904년 서숙(양평)에서 한문(i윷文) 수학(修핑) 

1910년 7월 봉국사{켠펴#)로출가(出家). 최'61옹(li!써깜)" 대선새大깨師)가은시(엉 e~)이다 

1911년 출7]후(버강!t) 전국사원(츄태)에 설치원 윤교전문강원(Ø에컸홍門짧院)에서 

불교경전(佛강램典) 수업 

1917년 붕교중앙학립(1m값며央평林) 입학 

1919년 불교중앙학림($，):며央핑休) 졸엽 

2원 28일 기미독립운동시(己未뼈.:v:.13I패얘) 한용운이 《유심([fμ、))사옥으로불교중앙학 

림학생백성욱·신상싼 김상힌 김범린동융소집하여만세시위를지시함 

3월 2얀신상완둥과함께새벽에서울동북부연대에 〈독딘선언서) 5천여매배포항 

4월하순백성욱· 김볍란 • 신상완 • 김상헌상해(上따)로틸충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함 

8월 중순불교게 대표를 잉사정부에 보내달라는 백성욱 신상완의 지령에 따라 김상 

호 김상헌이주선하여김영수를파견하여독립윤통자금조달활동-

1920년 프팡스파려보베고등학교입학 

8)'꾀싱욱의연보는〈백성유악샤문집)(1%0)' (긍강반-Ó}1:I}라연깅 (it꿰i!U;rHit~ε))(1φ7) 국사연잔쉬원회한국 
샤데。1터에이스 .(용교.). (풍광(東光)).(조선놓인}퉁의간지'Hi늦아영보〉등의각종 신문에서샤표(!èflJ 
와 액성욱의 재자김동규의 고승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9) 1938년 12윈8엘 조선총독부판보 3567호(8-9면) 
재 옥 111￥JU'b 
년 월 일 소화13년(1938년”월 z7일 
。1동사유 취직인가 

주소지 양주군 

사찬맹 망월사(옆 D 'i') 
주지씨벙 최하용Ol::껴짝) 

1939년 7월 18일 조선총독부관보 3747~(5-7면) 

제 꼭 tH웅웠 ilt~ 

년 월 연 소화H넌(1939 녕 )3원"양 
이동시유 사직(샤파) 

주 소 λ1 양주군(써::11떼 양주연(썽이[쩌) 

사장영 망원사(링 I1 주) 
주지씨영 최'1-용(옮깎X'ì) 

Èlft엄의 쩌立， .. ’ 5아'-'t ì9 



1921년 9원 프랑스 파려 보에고등학교에서 독일이 라틴어 풍수학(fl~핑) 

1922년 폭잎 뷔르츠부르크대학 전학과 입학 라턴에 독일신화사(1정않빼댐없) 몇 문명사(文 

明멍) 천주교의 의식 등 연구 

1924년 9윌독일뷔프츠부르크대학철학과즐엽 

1924년 lC휠 7연 천학박사 학위(썽位)들 받다m 

1925년 9월 9일 동양철학 박사(M十) 백성욱씨 귀국n) 

욕일 부}프츠부르크대학에서 〈물교순전첨학<iJ:l.l:채全#핑)) 논문A로 칠학박샤 획득 

하고귀국 

9윌 14일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백성직→ 귀국환영회 

〈뀔교순전철학〉 논분발표 (불교지 7κ9 ，10 ， 11 ，12 ， 13 ，141효) 

〈근내 불교 운동에 대하여〉 등 논문 발표 (붕교지 7~1 

백성욱은 신분을 숭기기 위하여 “백준(마호)- 무호(無號) 우호산망(짝%山 m) l2l
H 

3 

캐익 필명을 썼는더1， 후에 본냉인 백성욱(白'11삐)으로 필멍을 쓰기는 했지만 대체적 

으호 맏호산방’ 을 많아 썼다 〈볼교)7호에， 

‘백준(白때 무호(無짧 2개의 필멍으로 “〈祝《佛敎〉의 從緣生) / 백준(8때 〈佛랬%숲휠쩔 

(웠O써|딜마))/ 백준{白i댔 철학박사(염쩔博士)-(近時 佛敎훌動어1 對히야)/ 남독일(힘왜휩에 

서 부호(無號Y’이 를 기재하기도 하었다 그리고 펀집자가 백성욱이 독일에서 보난 서신을 〈自때 

君의 좀i듬 멋節〉이라 하면서 응 4작품이 실렀다 

〈구주인(따에人)의 안복에 나타나는 인도인의 동꽁숭배와 반도불교(半닮佛敎) -(불 

교"112짧) 

〈백림불교원 방문기(伯 If쩌값댄 해問냄)) - (느낌) - (낙조(않~!\)) - (추천귀 

안(!!、天닮H표)) 등 수필 (불교지 15li:l 

〈영원(에]月)의 유영(댐彩)) - (자연의 경(景)) - (껴 네팔에는 무엇이 있나?) 등 수필 

(블교지 16號) 

〈인중자연()\며 Q 然)의반로(웠짧) -(나의느낌) - (불공원(川;公많의하루〉 등수필 

10) 츄사연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침약하한국36년사 )J잉;iI;， 벌츠용룩大딩에 fn영ψ인 뎌 야 tllllι~T_ 
얘士의양lê릉 반다/ 용ii:i.D 챙1924.10.7 

11) 국시핀산위원회 한국사데이터셰이스/(동아일보 1925.Sl.1l> 
12) 국입 'ó~양도서판한국근대장지선 재l잔 재51집 /아국악술정외펀1{불쿄(1~섰)) 

13) 국링중앙도서관한극근대상지신 재l감 재51집 /한국한술정봐쉰K불교(야갔))7호p176.p191 ，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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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교지 17짧)) 

〈맹시(밍흥)). (째앗기 어려워라). (우화(퍼꽤)) 등 수편 (블교지 18~Jì) 

1926년 l윌 10일 〈우리의 않設에 째하야)(조선농민 재2킨 제 1호) 

1원 12일 〈우랴의 표앓에 때하야)(조선농민 제2권 제2후) 

(，1 、A入→쩡)(→ 흔폐껴쩍王 ~IJ) 논문 얀표 (통아잉보 1926년 l원 15일-2원 5연) 

2월 〈식가여래(챔~~~영)와 그 추계자〉 논문 악표 (조선일보 1926년2웰 3엘-11면) 

4월 중앙블교전문학교 교수 피얀(被lf) 

5월 1얀 〈나란무엇일가〉 논설→(동광지111호) 

6월 1일 〈나란 무엇일가 >논설 -전호에 이이시 연재-(핑P'J 제2호) 

〈나의신앙과느낌〉풍수필 (붕교지 19댔) 

〈기다팀). (내 싼링). (뜻 맞는 사랑〉 등 수핀(돼펴) -(불교"120댔) 

〈파상주(였上꺼). (오늘 나의 느낌). (비 맞는 꿈). (여릎의 느낌〉 수핑 

(불교지 2HiJt) 

〈내가본상해(上따)현황과느껑〉수필 (윤교지 22!ft) 

〈미(美의 차별(토別)). (생의 감7}(!판경)). (내 동우〉 동수필- (불교지23~1!i) 

〈마(총)). (현대불교를 건섣하려연) - (불교지 24~1ì.) 

〈곤륜산(월옆山) 정정(쩌떠에는 부엇이 었나). (어느 공원에서). (쫓인주인〉 수 

별- (불교지 25~뾰) 

〈가난을중심으모한내외면) - (불교지 26랬) 

〈어느 날 길가에서). (아우 찾는 소뎌〉 수필 (블교지 mR) 

〈어떻게 보아야 미(美)를 잘 보나) - (붙교지 28~~~) 

〈사란이 보는 미는 우주의 공풍이 않임) - (붕교지 29~':}O 

〈나는님의삼힘〉 →(불교지 3C댔)등 1갚표 

12월 1일 〈만열 내가 다시 20산의 청년이 띈 수 있다 하연 (만일 내가 다시 20살의 갱 

년이 쉴 수 있다하면))(동광제8호) 

〈미다지화신(폐얘之化앙)얀 다치 리마(때때)) 논문 발표 (분교지 31 ， 32짜) 

1928년 9윈중앙올교전문학교교수사직 

9휠 금강산 안양암(슛효때)에서 단신수도 

〈대방광블화엄경(大方 1종佛華없낌)} 지1장(해on) 

〈지시{캡~þ)와 도금슬(짜싼術) -(여시(씨쏘) 지12~\t) 

<l t훗댄엔 쩌Jl:;j!tlslò" 81 



(1 0년후다시 자연경(自씨쳐)을찾아서) -(블교지 43 , 49$%)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블교지 49;~) 

〈有없以*로 철학상이l 문제는 용~J;와 Pctra Sopiae와 Ei金術은 긍일에야 해결할 수 

있을까〉 논문 발표 (붕교지 521ñ) 

〈나에 대한 고찰(킹행)) 논문 받표 (불교지 53ïiD 

1929년 1휠 l일 〈各%各A 쉐'f-에 하고 선흔 말)-(별건공 제183ε) 

긍강산안양암에서 수도(修핍) 

〈역경(홉쯤)의 필요생) - (불교지 58없) 

〈남순야화(다j;:!Hl'話)) -남순(市파) 하였던 이야기 (울교지 59앓) 

1930년 금강산 안양암에서 수도 중 동주(며住)틀 원하는 수도자가 많응에 의하여 지장암(뻐 

%흥ì!i)에 이전 

1931년 G월 중앙불교전문학교에시 최냥선 • 홍영회 등과 강사로 환동함‘ 

5월 학생 60여영이 통맹휴학을 단챙하는 사건。| 일어났다 중앙플전 초대 교장￡로 

선염되었던 송종헌의 궐석(뼈 JIC)으로 학교 운영에 차짚을 빗게 되자， 중앙교무원과 

학교에벅싱욱을교장으로추대해달라고진정서듭제출한사건 

1938년 금강산지장암에서 회중수도(왈댔修)효) 일정(B 딸)의 압릭으로종결 

1939년 -19섭년 돈암동 자택에서 좌선수도(또뼈修휩) 

1945년 조국팡복(光i\O과동시에 애국단체인증앙공작대(며央IM，')륜지도하여 민중계봉 

운동을 하고 또 군정(웰政)무로부티 이박사(주博士)에게 쩡권을 양도하라는 연판장 

\，똥애~k:5만 t당분)을 경집하여 새동경칭렁균사령관(在파京러쩌'fjt피令 'tn 갖 채한;::;ì 

군사령관에게 교부하여 주효(奏았) 

1946년 -1949년 이박사(주뱀士) 중심 건국운동(않냉運動) 참여 

1950년 2월지14대내무부장관(內ttrrl"，官)취입 

7윈 6. 25천갱으혹 인하여 내무부장관 사임 

1951년 2월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사장취엠 

1C원 동국대학교동창회장 취임 

1952년 8월 5일 부흥렁입후보(돼뻐짧立候뼈) 제3대 우통령에는 합대영 이윤영 이갑성 

조병옥， 임영산‘백성욱 정기원 전진한 이뱀석응 9영으로백성욱(白性껴，)은자 

유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몇 57세/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구 산66번지/독일벌스볼욱대중/내무부장관 

82 'bt경직 



181 ，388표릎얻었무나낙선하였다.융치영 이윤영·백성욱 이멤석 。!중태 5명은 

“이승만 대용령을 업고나온푸통령 후보였다"1') 

1953년 7원 21일 재단에서는 권상로({함B老) 총장 후임으로 박녁 있고국외믹 교육 사청에 만 

은 분윤 윤색하그l자 여로 모로 토의 끔에 1953년 7월 21일 이사회에서， 철학박사이며 

당시 한국광산주식회사 액성욱 사장을 제2대 총장으후 맞이할 것을 이사 전원일치로 

이사장이종옥씨에게취임교성 일지1릎위암하였다” 

7월 31얀 제2대 통국대학교총장(東댐大땅校쩌長) 취암 부산시 신장통 소재 온 대학 

교 가교사(附짧)의 총장성에서 화기에 찬 분위기 속에 전 총장 권상로부터 사무일 

체를 연계를 받은 백성욱 박사는 취양식도 못한 채， 그 다음날인 8휠 1일부터 집무를 

시작1 열성을 한휘하였다씨 

11윈 25일 백생욱 총장 취암식m 

1954넌 8원 7일 "1115대 재단법인 풍국학원Ol![NI낌院) 이사창 취임 

1955년 대광유"1주식회사(大光t빼柱式상社) 사장 취임 

대학원에서 〈금강상매정흔) .보장흔(찢짧論)) . (화염경P강의 

1956년 5원 15일 부동령입후보(副統없llilJ;補) 

백성욱(白↑챔B) 무소속/밍 61세/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구 산 66/옥일 뷔르츠부 

르크대총/내무부장관 “백성푹 230 ，5섭표로 낙선 1 께 

9윌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사장취임 

동국대학원에서 팔식규구(八값!I!)!;) 강의 

1957년 10원 고려대장정보존봉지희(高隨; ‘짧쩔保存同志용) 호l창 취암 

《고려대창경i 영인(\\!fp) 시작 

재단법인정기학원이사장취잉 

재단법인동국내학교장학회 이사장취암 

대학원에서 조론(똥論) 벚 엽송(11;쩌) 캉의 

동국대학교 교사(텃영) 8 ，725평 9合 3연 

本 행 1 ，661핑 8合 4연 

H) 국회동보기홈에이지/(여(생)대몽령，。μm부웅령〉이형(평른가 전한국일보논성위원) 

1’동대칠서년사〔것f、七 1 年잊))0밴사건잔위윈회，궁국대아꼬갚판부 1985년)p85 
Hí)(동대첼싱년λl-cm:*i::;+{f.史))(70년사편찬위원회1동국대아교승판부1985년ψM 
lì)(통국내학교 100년사동대100년샤핀잔쉬원혀， 동국대학쿄2005년)p719 
18)ι!aum 지식 

터↑t셜의 짧立용1bl1ò1l 83 



本 部 2χ0평 3合

찌쩔행 876'녕 8合 4낌 

圖홉행 3 ，959'덩 5合 5낌 

기타 부속건윤 67평을 신축하고 설험농장 33 ，271평을설치하였다 

1961년 5' 16 군사쿠네타로 인하여 7월 2일에 공포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볍〉으로 만 60 

세 이상은 교단에서 불러나게 됨에 따라 백성욱 총장을 비롯하여 본 대학 한전에 기 

여한바 컸던 노교수들이 자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까닭이다끼 

7원 20일 동국대학교총장(명國大양校댐長) 사임(.Hf) 

19(，2년 경기도부천군소시읍소사1리윗소새에 ‘백생목장’ 간판을내걸고후학양성과대중 

교화에 매진했다 특히 그는 공부의 기본을 @금강경》으로 삼고， 아침저녁묘로 〈금강 

경i옥송을 강조하면서 ‘정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며 ‘부처님의 가르칩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제 마음윤 닦는 깃’ 이리는 그의 가르침은 이후에도 제자들에 익 

해 ‘긍강경독송회 바든법연구원’ 릉을통해 이어지고 있다 

1981년 9월 15일(음력 8월 19일)201 85세를 얀기로 별세(~Ij世)하였다 경기도 양주군 대송사 

(大짜츄)에 사라탑과 비를 건압하였다가， 호우(중 [.11)로 사리답이 휩쓸려 내려간 깃을 

계곡에서 다시 찾아내어，부천시 소사구소사1동소사온당(중W本5';)뒷펀 인덕에후 

학(後헬)들이 동국대학교총장엑생욱박사탑파사랴탑(앙l'UI1\)을옮겨 세웠다'" 

3. 백성욱의 논문(論文)/ 저서(폼뽑)/유고(道鎬) 

• 놈문 〈붕교순전철학(11".'<1.全哲쟁)}1921년 10휠 7일 

독일 부}르추부르크대학 철학박사 학위 논문 

불교잡지〈해.l:)(1925년 7호-1'Í호) 연재 

• (백성육박사운집)(백성욱박사송수기념사업위원회，동국대학교， 1960) 

넥성욱박시송수기념(白 'IHllt명土핍증記;2':) 불교학논문집)(백성욱박사총수기념사업위원회， 

풍국대학교， 1959) 

• {금강반야바라민정(1t여 J般연얹꿇힘옆))(맥생육， 백만사， 197기 

19) {웅대친싱'"사(꽁大C十年9C))l70닌사편잔위원회 1통팎”약교층판부 1985년)pl07 
20) 한국영보 1써l년9월 17익 11언(안국언흔재단업사이드에시 검색) 
긴)고증 백성옥 박사의 제자검통규(숲종추.7망H 사연범인급강깅독송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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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교수행 요치1)(백성욕 박사가르침， 낌몽큐 받아 떡응， 1988) 

금강경 이야기)(낌동규，사단볍인금강경독송회， 2009) 

• ("}응윤어디로향하고있는가)(백성욱지응， 김원수옳김， 김영사， 2(09) 

금강경 강호m액성욱 지음， 동국대학교층판부， 2012) 

II. 본론(木論) 백성욱의 독립운동 행적 

1 백성욱과 볼교중앙학림(佛%中핏쩡林) 

윤교중앙학팀은 교명(校名)이 여러 번 개명(改名)되었다 치응이1는 원흥사(j[;멧좋) 자려에 불교 

게의 선각지을 모임인 불교연구회가 근대 교육을 복적으로 설림하면서 동국대학교의 모대(母ii;) 

가되었다 

• 윈흉사(j[;興충) 내에 불교학교블 세우기로 1906년 1원 건정 

• 영진학교(明~~t5t): 1906년 5윈8 일 개교 

• 불교사번학교(佛敎뼈핸짱校): 1910년 4월 개명 

• 불교고동강숙(佛랬홈양옳뺏): 1914년 4월 1일 개교 

• 불교중앙학링(佛敎'1'짜쩡1*): 1915년 11원 5일 설립얀가 

1921년동맹휴학 

1922년강제폐교 

• 붕교전수한쿄(í!l<IX핑修쩡압): 19211년 4윈 3C얀 개교 

• 중앙불교전문학교(中*佛왔專며싼앉): 1930년 7완 승격 

• 혜화전문학교(영化專門썽Il'): 1940년 6월 19일 개칭 

1943년 5월 30인강제 폐교 

1945년 11원 30일 재개교 

• 통국대학교(東댐λ쩡校): 1946년 9원 20일 승격 개편 

출처 @통국대학쿄 100년사))(동대 100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2006년) p69i-p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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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교중앙학립학생툴의 3.1 운동 

백성욱→은 1917년 불쿄중앙학펌에 입학하여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학생 신분으로 〈독렴선 

언서〉를 서울 시내에 배포한 이후， 중국으로 달출하여 상해 임시정부어1서 독립운동을 했던 초창 

기주요인물이다 

만해는 2월 28일 이즘일로부터 10.000매(일실에는 3.αxl매)의 〈독립선언서〉를 잉수하였다 이 

날 밤 10시경 인해늠 서울 계돌흩껴) 자신의 집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앙획림 학생 김법린(숨 

E없) 김상헌(숲尙홍) 액성욱(白앨뺑) 정병헌(~~j동憲) 오댁언(펑澤흉) 신상완〔申홉3치 검 

규헌(숨솥鉉) 김봉신(:ôt좋이듬) ‘ 김대횡金太앓)등과 중잉학쿄(中央흠풍쩔앙의 前용)의 학생 박민 

오(朴IR↑홈) 등 10멍에게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며 3뜰 1 일 오후 23시 이후에 시LH 일원에 배포 

하도록당부히였다. 

만해는1918년 9월부터 《유심(짧心b틀 간행하여 그 해 12윌까지 통권 S호를 내는 등 당시 울교 

계 정년들의 절대적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그의 계동 지택메는 김법린 액성욱{S뾰행) 신상 

완 김상현 퉁이 이곳의 일을 돕고 있었다 유심사어는 불교 청년학생들이 드나들며 흔명펀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만해는 비징한 어초굳 그동암의 3.1운돔 준비과정을설명하고 다 

음과강이당부하였다 

내일 팀글공원의 독립만세운동 시에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1αooc애의 〈독럽선언서〉들 가지고 

서울 시내와 지방에 배부토록 하라 이제너희들과 헤어지면 언제 만날 지 일 주 없다 임진왜란 

때구국의명장서산대사외사명대사의후며임을명심하여불교칭년의기액을과시하라 

김법린 백성욱 등의 청년 승려들은 신염을 바저 조국독립 투젤에 옆S띨 것을 댐세하고 곧 유 

심사릉 을려L멧cf 이들은 사태가 시근한을느끼고 잉Á!닫 벙어시 불교 줌으~Æ.닫아써 긴글회의 

를 기졌다 3월1일 만새지위에 울쿄껴|의 승려와 선노틀을 동원하고 또한 지방에도 킥기 내려가 

의거를주도하기로 결정했다찍 

한펀 겁법런을 우|시한 불교계의 정년확샘들은 〈독립선언서) 35.000매 중 룰쿄측이1 힐당된 

10.000매를 까지도두 망항으로 나뉘어 우선 그 절반은 서울북쪽에 해당하는 일대에， 나머지는 

전국의 지빙 각 사잘를 중심으로 배포키로 하였다 만해를 비롯한 민족대표들이 일제히 피제되 

어 심문을 받는 과징어 서토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초짐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였던것이다 

우선 서울 시내를 담당한 울교측 학싱들은 3월 1일 새벽 S시에 각각 회의장을떠냐 시내 포교당 

과 서울근교의 사칠을돌아다니며 독립선엄서를 배포하여 절과 인긍주민에게 3.1만세시워운 

동에 침가힐 것을권징하였다 

22)(영제하을쿄체의항일운용임예용，민족사， 2001년)p8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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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툴은 민세시위를 위해 군중동원에 온 힘를 쏟있다 마집내 3월 1일 탑골곰원어는 비일지시를 

맡고 덜려온 중등학교 이상 킥급 학생들 수전 멍이 임숙히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에 탑골공원 필각정 중앙 딘싱에 1C여 년 만어 태극기가 모습을 나타내자 군중의 흥분은 징 

정에달했이 

〈독립선언서〉가낭독되고 ‘대한독립만세’의우렁찬힘성이하늘을낄렀다 이자리에침여한많 

은수의 승려와불교선도들도불교중앙학림 학생틀과 더불어 독립선언서 낭독식이 끝나지 공원 

남문을나와서 기독교정년회관 잎을지냐증로검질서를거쳐 증각툴툴고다시 님대문으로 항하 
여rl'이 M-' 

서울에서의 3.1운동은한용운의지시를받은불교중잉학림학생스님들에의해각지익에피념 

되었다2이 

이상의 기콕으로 보면 액성욱은 3.1운동 전남인 2월 28익부터 3윈1일까지 시울에 머불연서 한용운 

의 지시륜받아 〈독립선언서〉릎서옹지역에배포한것으로나타난다 

2) 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ft} 표석(엠石)씌 

• 이름 독권운동유적지 중앙학링 

·카터]고리 독립운동유적지 

·설치연도 1993 

·위치 서윤특별시종로구명윤1가 5-11종로구혜화동종로구민생할관서쪽삼거랴 

·표석문구 1919년 3' 1톡협운풍 거샤를 위해 한용운 선생이 중앙학링학생듣고} 천국 

블교인플의 시위계펙을 논의하던 곳 

2. 백성욱과유심사('MIi心社) 

백성욱은 “2윌 28연 밤에 한용운(!.~龍갖)은 붕교지 유섬샤로 볼교중앙학련 학생 백성욱(디% 

fill) 김법련 오액언동을불e13 .1항쟁에의참가를격려촉구-[출전]독핍운동샤 9’ 3 하였다 

종로구 계통 13번지 옛 유섬사 터는 현재 만해당(쩍써호) 간판울 걷고 한옥채험우로 활용하고 

있다‘ 1919년 2원 28일 밥 한용운이 중앙학럼 학생등을 이곳 유섬사로 붕러 〈독링선언서) 배포은 

깅)(임지11<5냉교제 의항일운동”엠혜봉1민족사， 2001넨 p')2 
24)(잉재F블보계의항일윤당(엠혜봉민즉사， 2001년) p93 
25) kcxζi 운호뉴콘텐츠닷경 〈옥입<!:<동유척지중앙야굉(中앗J;'H↓)) 
26) 국사관찬위왼화 안국사데이터에이스/ 시내냉연표(근내사) 

g↑t엠의쩌立i종 t，，，，H 87 



모의하던 장소이다‘ 하여 유심사 표석(標감)을 세웠는데 현재 자려에 세 우지 않고 계동 58벤지 식 

정(石Jï) 오른쪽 옆에 유심사 표석을 세웠다7t ‘중앙학림’ 을 ‘중앙학교’ 로 장뭇 표기하였다고 하 

여 지금은 철거한 상태이다 백성용은 1919년 2원 28일 망 이곳에 요여서 〈독립선언서〉 배포 엠무 

를 맡고 3월 2일 배포듭하였다 

독힘운동유적지유심사표석에대한설냉은아래와같다 

·설치연도 1993 

·우| 치 서울증로구겨|동 58 

• 표석문구 이 언저리에 있었던 유심출판사는 한용운 선생이 3 1 독립정신을 중앙학림 

학생들에께 심어 주었던 콧 

• 표석설명 3.1운동 당시 불교껴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 1919넌 2월 24일 천도교측과 기독교 

측 사이의 독립운동 일원화가 성사되자， 최린은계동 유심사로 한용운을 찾아와 거 

사계획을설영하고불교계의집여를확약밭있q 이후한용운은힘천해인사출신 

승려로 서울 대각사에 머무르던 백싱뀌법영 용성)를 불뇌껴| 민족대표로 잡여시키 

는 한편， 2월 28일 밤 중앙획림 락샘 신상완 • 벅성욱 김대용 오택언 김업린 

박인오등을유심사로불러 각처에 배포할 〈독립선언서) 3전매를전달하였다 

3. 백성욱과 %빼U:海) 임시정부(잉빠政따) 

백성욱은 3.1운동 이후 곧바로 증국 상해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나 언재 중국으로 건너 

간 것은 미상이다 다만불교)(재15호， 1925년)에 게재한 시(끊)(느낌〉 맨 믿어1 “ 1919년 5월 10 

일 영구(쉽lJ)에 상륙(上，1)하연서n라는 깃으노 미루어 보아 3' 1운동 직후 4원경에 중국으로 망 

벙갈을 떠난 것으호 보인다 또한 동료였딘 김상호(金껴윷) 김법렌(~와없) 등의 기록에셔도 장 

냐타나있다 

그러던중중앙학림 대표들은 4월 하순경 증국상해에 임시정부사수립되었다는소식을듣고앙 

록강건너 안동현에 있는이륭양행(↑강얘얘行)으로가서그곳의 협조틀얻어 선상완 백성욱(白 m 

,!) . 김볍린 • 김대용 둥 4멍을 상해로 밀파하였다 출지 국가보훈처 《독굉운풍사&재8권 며83 

이들 4벙온 상해 프량즈:조계에 있던 하비로(뒀飛路) 임시정부플 심망하여 임정 요인들과 만났다 

신상완과 백성욱(Ái찌10으로부터 오는 신문과 소식 등을 국내에 전달하기로 하고 - 한편 상 

해에 냥아 있던 신상완과 백생욱(μ141m) 등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 을교계의 노덕(ε it~、) 기운데 대 

표자릉 임시정부에 파견카로 했는데 김상헌과 김상호 등이 동분시주한 결과 포광 김영수<'1:rJë ]z 

gi옳 188~-19676) 스닌이 파견되었다끼 

&l 양경직 



1919년 4원 선상얀 백성욱(Ri11ir.) 등익 승려릎 상해로 파견하이 대한민국 염시청부에 국내 

북쿄게의 독핍운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920년 7원 도진호({，~m찌)와 합께 조신플교갱년회틀 

발기한 뒤 1928년 백생욱((oHUíl . 감법련 등과 함께 올Jil정년회의 중흥녁응 도모하면서 독팀운동 

을 하였다R 불교중앙약련을 줄업하고 백성욱 · 신상완 김대홍 등과 함께 상하이로 건너가 1920 

년 초 의용송군(oÌÍi'lH앙'!I)을 개획하고 한국어1 들어왔으나 사전에 동지가 고1체됨으로써 다시금 상 

하이로망멍하였다 

3' 1운풍에 참가하여 그 일선에 섰던 챙년승려들은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워하여 상해로 망명하 

였다 상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중순 이후 출범했다 임시정부에는 국내 만세끔풍 

에 참가하였던 증앙학럼 충신의 송려가 찬여하였다 백생욱(élfl'(ill) 김법런 신상얀 - 김대용 등 

은 3.1운동 직후 서울 신상완의 집에시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듬은 상해에 임시정부가 

충엠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륭양행(샘뼈J힘J)의 안내릎 받아 상해로 틀이갔다 그 밖에도 윈청사 

층신의 이종욱(李행M) 송세호(*ill: i염)도 상해로 망멍하였다씨 

상해로간 칭넌숭려틀은 엄정 요인플과상의하여 국내 올쿄겨]픔 독립운동으로 편입시키려는 노 

릭응 하였다 청년승랴틀은 국내의 블교개 인사플 상해로 망영사치고， 볼교계의 자긍을 군자급으 

로 딴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분교계와 임시정부릎 연걸시카면서 붕교의 민 

족의식을 임시정부에 유입시키려는 노력은 툴교개의 자긍을 엠시정부 톡립자금으로 전환시켰딘 

것에서 나타녔다 이외에도 불교계의 문자금 전람윤 만해주는 사레는 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치l적인 내용을 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최큰 용도사 주지플 역임한 김구õt가 수년간 임시정부 

에 제공하였다는 거금 13.000원에 대한 풍증이 나았다 김구와 안창후의 믿사， 을쿄개익 항일승려 

얀 이종욱과 액초월， 그리고 다수의 독립운동가에게 군자금을 주었다는 구써적인 내용이 재시도l 

어 있다 。1 려한 상해염시정부 지원， 그리고 꾼자금 재공과 관런원 인불은 항일승려인 맥초원이 

다 그는 3 ‘ l운똥 이전에는 지랴산 영원사 주지릎 역임하였딘 강벡이었지만.3' 1운「뚱 직후 서윤 

보 을라와 중앙학럼에 독랩운동단체인 민단본부릎 길성하았."1 그는 증앙한넘 핵인이있민 징빙 

언 신상완 · 엑성욱울 친은사 , 화염사 • 쌍개사 풍의 사찬 송려틀에게 보내어 자금윤 수금케 하 

였다 그는 이릎 볼교계 루트를 통하여 임시정부로 전탈했다 。1차링 볼교계는 임시정부룹 배경으 

로 적 힘운동몫 전개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국내 플교개릎 독웹운풍 조직으로 총관하려고 한 의용 

27) {안게하불교계의항안판앙(암혜봉，만즉사) plì6-1ì7 
2fl)mte 한국학〈김상휴(1k" f，심윷 1889-1%5) 
29) d:mm 위키액과김앵란(1t it혀， 18<η-1%4) 
J()) 한국독링운동사 갱보시스템 / 재38권종교켜1.1 민족운동/지13부윤교의 민즉믿옹재3장3 . l~윤웅~f 간교기1/ .\.3 '1운 
딩이후응교재의옥업운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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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군 조직 시도였다 이는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기획 업안되었다는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기획은선상완‘액초월 이종욱 액성욱등임시정부를배경우혹치열한향쟁을하였 

던 불교의 투쟁이라는 기반에서 나온 것은 분탱하다’‘) 

1920년 4원 6일영댐태尙f元쩔路얄쳤뽑가체포 내尙玩은생해엄정에가담하여승려주옆때 白

↑뽀耶 풍과 한국불교도 대표하여 독링운풍 "政 內，>>1연JH강öì양 지령으로 국내 승려블 규합 흉勇 

j용lI'을 jJ!織，독립운동자금의모집，해안사주지주ø.光을상해로보내려민기획이탈로되어채!}_Y-) 

제목 염1~ 甲尙Iπ이 홉짧활쩔용에 i혐없씨 

년월일 1920-04-06 

주제분류 민족해방운동，대중운동 >민족주의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타국내힐동 

출전 후R~;￥獨교運홍j 第1j농 分ilI 똥여할i!I內 ìC於fH民j옹호옳꿇홍j 

「딩f옵 申t히玩이 i종뾰흩察용어1;효챔되다 申f허찌은 上J홉 짧政어I t~혐하여 i용댐 주i흥업R 白性웹 등 

과 §용댐f"，J!1j[를 f't表하 01 흉立運動에 휴jË하고 있었늠데 臨政 內務까영長 安읍/농의 옮令g로 最

iIt 歸댐하여 國內 염1~를 쐐合하여 훌勇{홉軍을 *lll없하고 'E 獨효運흥!)'(1t의 흉옳과 有力한 {영1~ 

인 1용印춤 ií持 좋g용7é을 上합로 보내려던 企힘이 탄로되어 종뼈되었늠데 이에 關聯된 者는 다 

음괴같다 

申6섭lj디30 ， 융합*놓 엽1~ ~IJ名 田長春요子홈 1t혐j[; 주春감) ~엉협 

金램뚫(28 ， }l魚좋 쉽1읍 ~I:名 §동홉~ 숲엽덴 ;월휩 

숲太;~(30 ， 끓主좋 엽181 il:補 

*錫允(23 ， 安城줌뚫좋 f용f옵 었 11名 충흘읍I*~용뼈 

터lM(42，)l!풍 f초j;j) 末훌補 

*1종융E(38 ， 져精극놓염i옵)未i힘짧 

덤性영ß(26 ， ;용國좋 협f뭉) 未홉補 

1t좋1릅(26 ， ;âfD좋 볍f헤 未않痛 

金;i\f，l(22 ↑ 쯤魚좀 1협 181 未옳빼 

朴!XIg(24 ， iIi度좋 1용f옵) 未옳빼 

옳大1íi(22，孤즘폼 f염1~1 未흉뼈 

종大呂β0， 않!l\1"\;홉業) 未옳痛 

라는 기록으로 보아 4윈 6일에 상해로 탈출 하려다가 신상완(대며玩(당시， 30세) 김상헨(金j↓r띤 

(당시， 28세)， 김태흡(金太治(당시↑ 30λ1])이 체포되었다 기룩에 의하면 백성욱(白 11M 당시， 26 

31)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댐 / 지1138건종교개의 민족운동/ 제3부을쿄의 민즉운동제2장3.1운동과 응교게 /3.3.1운 
동이후원교계의독인운동 

32) 국사연잔위원회 한국사데이터애이스/ 시대낼연표(근대사)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미이터매이스/ 일제갱략하 한국36년사자료/ 엽{g밍해1iC 

9。 이겨^' 



세)은 봉국사(처껴좋) 승려(f3 f읍)로 미제포(未겔째) 되었다가 이후 분교증앙학럼 동료듣과 상해로 

망명길을 띠나 임시정부에서 득립운동윤 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백성욱과생해 임시정부 《독립신문(獨立채!펴)) 

상해(上없)에서 만행하속는〈쩌立짜꿰)의 경영에 관한 건-(합댐[단얘l[꾀tt:n> cp Cll!"， 1924. 2. 23) 

에의하연1 

二 『펴立휩f閒~*1l:2흉 및 l'쫓;c 용 社g 其f띠 ~Mf*컵의 姓名 등은 IDM 

主양 金希IU(김회산) 

主따 朴Ê1t엽(박은식) 

;ò폼 姜\Ul!팀(강필주) 

없펙 띠斗植(신두식) 

~D찌음g융 高容煥(고용한) 'l!lJllit(조풍우 ) 

社당 李東진H이동렬).，융，'1행(최근우) 白f主f띠(액갱욱→) 때%표(유t챙기) 앓1'ElJ:(나재민) . ~Rìli; 

鎬(장만호) ‘ 金永잃(강영택) 金炳九(김병구) 

퉁으혹시 各 딩 IIJ{E한 쩌 어1도 뼈tt쩌助하고 있다 이 밖에 1~~' ~ffi f1: 등 띠五名이 았다μ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기판지로 안창호 이광수 -차이석 (n패Ji~) . 액성욱(白 tt fJ!) 등과 같 

이 독힘신운을 창간하였다” 

/상J해 임시정부 조직 직후에 신운익 발행음 추진했으나 당시 상하이에는 한글 활자가 없어 신운 

반행이 늦어지다가 조동호(趙東祐)가 한글 생서에서 긍가처1릎 본떠서 활차를 반둡으로써 1919년 

8원 21일에 비로소 장간되었다 -사장 경 주필에 이광수， 펀정국장 주요한， 영업국장 이영련， 그 

리고 기자로 조동호 옥관빈 최근우 박현환 고진호 차관호 백성욱→ 김득형 검차룡 나 

재문 • 유병기 장얀호 등이 잔여했다b 

이광수가 쓴 창간사에 캉 나타나 있는데， 그는 이 신문의 사명판을 “것째 민족시장의 고취와 민 

심익 통일을 이룩하고， 둘째 우리 국민 스스로 보도기관을 운영하여 사정과 시장윤 우리의 업으로 

}j)안국독링운동샤정보시스탱175 상애에사방챙 5감즈(독링신푼〉의경영에판싼건 
3'5)daum 위，1백과 〈조통호(ijj)j[π ，1892-19'5 i) 목암운동가， 언흔얀，정치〉띤 
3iÍ)cbum 위，1백，，}(독염신문(없立쩌「에)) (1919) I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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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리는 구성응 하는 한편， 셋째 정부플 독려하고국민의 진로방량을 재시하마， 넷째 문영국민으혹 

서 필요한 새로운 학술파 사장을 소개하고， 다섯째 새혹운 국민성을 조생하는 것 R 이라고 재시하 

였다 이광수는사실과 논설 • 단평 등을 주로 쓰면서 간혹 시(제 28호의 〈간도 동포의 참상〉 등) 

를 실었다 핀정이나 쥐재 집필 동은 주요한이 주혹 밭았으며， 제86호(1920년 6월 24일)까지 종 

λ녀}였다 김어제는 임시정부 외무부의 선전주입 국무원 비서장내리 등의 염무틀 맡아보면서 취 

재나 제작을 도왔다 이 밖에도 왕관빈(I없W) 박현환(朴얄煥) 최근우(필뚫쩔) 고진호(폐辰 

뭇) 차관혹(J!i없쩌) 백성욱(白住M) 감득형(숫%亨) 김차룡(:J?'l:龍)， 나재만(풍{f짜) 유병 

기(찌炳)!;) 장만호(張쩌챔) 등이 펀친으로 약하였다，'， 

5 백성욱과 《혁선공보(:1j\:新公렘)) 

백성욱이〈혁신콩뿔이]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 자세한 기순으 장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에서 

다시 I갈승}겠지만 독립운통가 김상헌(企댐운)의 기록 중에 “신상완 • 액생욱 등이 주동된〈역신공 

보Y란 바일 복엽신문을 김상호와 함께 여러 지역으로 비포하고 징보수집 할동「응 하였다3써 라고 

하기는 했지만 여러 자료에서 백생욱 의 이름이 거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백성욱은상해 임정에 침여하연서 임질 국내 특파원으로귀국하였다가 안돔현 육도귀安東縣 六

핍;옳) 동광상접(東光商店)에 머무는 깅빌린 김대용， 서울의 백초월(自初月) 박민오(朴f치용) 김 

봉신1 지방의 검상호(金尙롯) 김싱헌(金따뚫) 등괴 합께 지하신문 〈혁신공보(좋新公했를 일 

간 배포하였다(1919 히 

백성욱은 신상완과 합께 같은해 8월 중순국내에 지렁을보내 불교계 대표를 임시정부에 파견해 

딜라고 요징하였다 이에 따라 김상호 김상헌이 주선하여 포광김영수{包光金뼈윷기 상해임정 

으로일파되었는데 검상헌이￡굉을추행하였다 백성욱은상해임정에서 활동하다가 192C년 프 

링스로가서 보베고등학교에입학하여 독일어와리틴어들을공부하였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액성욱은 〈혁신공보3창간에 주동으로 참여한 뒤， 무슨 이유에서엔지 곧바로 

프광스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픔이 거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후 연구과제로 냥기기는 하가 

만 이 자리이서는 《혁신공보X에 대해시 대략만 말헤두기록 한마 

’7)dlum(한국인족운화대백괴사전녹낌신문(뼈ι*，'rßiJ)) 
f ‘) 디지틸3암변화대전 〈김상언 Ij;-까죠)) 인길/근현대얀블/양토문화대진 
39) (잎재 6H강교개의항일운동잉혜봉/ιm ， 낀족새)P1SiH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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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운동가 김상헌(웅램憲)애 

1918년 불교악교인 증앙학염 학생으로서 민족사상 고쥐 및 -발I 연구른 목적으로 한 유심호1윤 조각 

하여 신상안(IÞfbì玩)을 회창으로 추대하고， 김멤린 정1용현 둥과 함께 활똥하었q 유심회는 갇은 해 

11윈 한용운의 지도를 받유면서 민족푼동 단지1로 받진되었다 1919년 2원 안에 한용운의 지시로 상정 

하여 〈독엮선언운〉을살포하는풍 3.1운꽁어1 참여한뒤동지듣고F 양산오르내려와 3원 6엘범이사에 

서 비멜리에자체적인선언식을갖고서은로동:아갔다 

신상완 • 백성육 등이 주동된 〈혁신공보》란 "1딴 듀립신문윤 감상 . .:2.와 함께 여러 지역으표 배포하고 

정보수집 헬동을 하였다 신상완으로부터 국내 유역 숭이블 상해로 보내탈라는 먼지를 받고1 김포광 

(::í\:i'l YO을 대옹하이 상해 임시정부에 갔다가 신상완과 함끼1 귀크많↑였다 

2) {혁신공보3 창간호(1922年 8月 10B) 創띤敵씨 

얀송알 1922!''f. 8月 10B 

三-j&動 以來로 ßl內國外어l .(i흔 [꾀+미.!íJ가 m써 m~~;을Hl 뀌'1"야 해Jt*~神을 tâ.n)\~고 i(c命方'ð응 

m익흔타 후는 1!l'!효 띠後의 ↑f셈갓~I l!i 써후앗스나 !1t iL호 公펴을 千마안강며 "~I갱"1 方'ð를 해jε"야 

t힘R의 A영向처 "]-를J;~며 →世의 1영f\!;흘 바블섣야 RG!ifi'E!l'~~의 짜상힘을{탤만흔 용는 hiÆ.이 얘少 

창도다 중략('1'1/，) 

故로 곰λ은 今回 냄民iti삿션어1 參}川캉는 댐건으1711 떼후노내 쁨少 ~ !&댐으.>:.HI영"지 만고 f다쨌흔 

:l}:ß을 固흉좋지 받고 1주f암흔 양位릎 ft~:-.{J 만떤 fiì애m m:lEili JÏ{ HfJìli1흔 mJ't으로 *쌍윤 i후l!I!"nJ 大

되응 ~f ，ffi，~야 1맥띠f포필의 ，n影i&~f릎， 1:lì껴"고 相↓밍↑~1}의 ft~~fmH써을 m없"야 'Ìf~흉上익 )j13과 

wc잉富행익 政策을 때究 깨\f.ç야 츠→~%의 !R本Ó~*方얘을 \f.ç고 암;좋lI:!X으IM;~를 염영케 흥지 

어다(以 1'-)(않) 

3) 기사제목 金相玉 등이 훌新團 조직 〈혁신공보〉발행써 

날짜 1919년 04월 일 

t相王 퉁이 좋쉐[핵 조직 《혁신공보〉 반행 

〔줍전1 한민즉톡렴문몽사4p‘488 

'Í O) 디지덜양산운화미전〈김상힌(쇼íf!t~)> 인뭉/근현대얀불/향토문화대전 
í1I국사운l찬우1웬희한극사대이다메이스/한국특입웅ε사자료3η제 II장 응국관내지역 
42) 국사견잔위원착 안극사데이터베이스/ 시대띨연표(근내사)사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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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사제옥‘柳年秀外 3명 31운동이래《혁신공보)격문배포씨 

날짜 1920년 01원 31일 

t씨1f:n 7i- 3영 3.1운동 아래《혁신공보(후新公報)) 등 격운 배포 혐의로 검거 위 4A은 1919' 9 金

옮옳파 더불어 상해 임정으로 망영한 11m\댐 사iJt↑끔 金좋信 등아 상해서 보내온 〈짧교%때新 

大월) • (이新公짧)) . (t!í꿇i상껴》풍각종문서배포 

[출전11920.2. 13 홈듯중앙察關 H\年表 제372 8호 t싸 不1::i '1J1때?뼈è;해용 Jl 없立좋종VJ왔金 쫓集者I~ 

평 0)('午 일제침략하 36년사-5 p24 

5)기시제목 天홉에서짧行한〈혁신공보 j멤~，사리월경잘서에서찌 

신운냉 동아일보 

발행년윌일 1922-10-28 

히기사제목 面所에 ~t京에서 발행하는 K혁신공보)， 연기수가 바다서 보다가 발각써 

신운벙 동아일보 

받행년월일 1922-11-07 

끼기사제옥 ‘ 효米 했훨쩔生의 米 各地띤웹짧演 《혁신공보》 발행자로현재 미국rQI벤스벌」대학 
생 朴홉英， 디방신문은그의 辯才와계획을찬성 한다에 

신문냉 동아일보학생 

발행년월얀 1923-01-17 

에기사제목金根포(京城를f흥洞，耶蘇敎}d엄lit'" 

년원일 1919-10-12 

i출전 1fj口 中행 1919.11.3' 5 

金相王(京쩨 읍信해. ~~.￥敎AI1i행I)과 흙元成(京城 뭉|듭해)은 草新公짧 [껴民m횡 大옳國1\;1컨f앙당 

홈 ~1ß경J!t府後111용趣딛폰 ßcmH융會Ji1Æ: 및 同 앞γJ홉릎 印때 짧行한 緣疑로 檢짱되다 

43)국λ}연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디l벌연표(근대사)자료소개 

“국샤펜찬위위회 한국사데이더에이스/한국근현대신문자료자요소개 
굉)국사펀잔위원화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 신문자료자요소개 
46) 국시펀잔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한국근현대 신문자，l';7f표소개 

47) 국사연잔우1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일제침략과한국36년사자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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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사저l목 : 大同團의 ξM!이 윷1&:，‘成과 協랬쩌 

년원일 1919-11-30 

출진 .. 8 대없 1919.11.30 

*I，JIT밍으| 깎m이 !!II必nt과 w，，，，하고 I<I1lI I잃立잉、쟁을 iã"X하기 위하여 ;띤뼈에서 찢行한 〈大미쩌짧i 

{1~ ，rr公!Il} 려 8J t옹쩔 "î' iltz과 fn찌냈와 디븐어 f，i(-I\캅 -同。1 Ji\城 짤lfð~~쩡용에 4당쟁도!다 今""1에 

l1.1Ä댔않動 f껴짧 以來 행!t /fIt!l에서 없文 ltt륨샘이 떠GH되었고 上iij方 iill유로부터도 lttH익 f았文。] 

lfij%되어 았으나 M域을 '1'心으로 大大쩌으로 없文응 fn~t 配付하기 위하여 大同맨의 쪼↑%은 야必 1& 

과 1;;;종승}고 티마l~밟플 댐入 끼〈펴냄 I'Ii lfr릎 租않하여 샤장쩌 주W~히 朴영昌 1t:fJt 金I!l f~ '!f 5A의 ~~工

을 屆{짧하여 7~ 初꺼부터 〈太同Tlir~) 第l號 17!;!l:블 rn 재 IJ -lí-Jt!J에 oòft하고 샘써 양行교자 하였으나 

빠工의 벼 白으로 꺼 108 패에 째J& 썽썽된 것이다， 그리고 3R 中쉽〕부터 下꺼까지 때때iG이 '1'맛꿈年 

~l'íl'i' ;t生 꿇종nt ， e￥""흉校 저業生 5융lJi I훗과 w，해하고 ’히立tl띠응 3向 印찌 찢行하였고 5!l 에는 얘1 

央핑↑>;':'t徒 柳{벼10\요!~J‘ 등이 王홉가 되어 (I3 EÈJ~1I!)를 ， I IIiHiji체公짧}~l &1꺼하고 따왔협 둥과 

tl\젊 fIJ~IJ 廠;(p하였었다 

1이기사제목.客年 3.1짧立運動헝發以來4아 

년윌일 1920-01-31 

출진 1920.2.13 홉하 第3728없 @ 不따印찌物配꺼i엄씨펴立않펴았金용集考얘었φ14 

장'1' 3.1찌立運動 힘쩔 以來 {1fi휩f公휩l} 其他 llí:t을 ðG布하였다는 뼈앉로 다음과 같이 IJ~年秀 외 

3名을 京앓道에서 t용}용하다 이들은 昨年 9셔 떠 *챔짤파 더봉이 上쩌 大양R:IiII IJ!얘政/11'로 亡命한 任

J))\;￥ 朴3文↑쯤 ‘ 金奉김 등이 同j~에서 보내온〈쩌立￥，íf，ö} .新大양.(1nlí公짧) . (:ìlii.\양年〉 등 各

H! 文좋를 매B찌하였었다 

WPt秀(21 ， 京城府 11:洞 138) 未행혐 

~%:i'i(26 ， '"、城府 조등용i띠 lì5 폈子댐);Jlj엽 

'l''l'읍(1 8 ， 京lIllff 염J1fi떠 117 핑城高표 1:徒) 않補 

óitlll仁(29 ， )j(썼!11 光ItF1遇 57 챔貨商);힘써 1920.2.13 홉양 !i1 3728월~@ 不f5印찌物며B거w'l'iAI찌立 

;연폐f웃金흉뚫흉↑§쩍gα)f'f 

48) 국사펜찬와원회 한국사cll이터비이스/ 약재진익혀} 한국36년사자료소개 
19) 국시펀잔위원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침벽} 한국36년사가료소개 

연↑t때의 샘立;;ItIJ 1l:l'4 95 



6 백생욱과 조선불교청년회(朝群佛敎끓f會) 

백성욱 김볍린 도진호 등 갱년 숭려틀이 수축이 원 조선불교청년회”는 1920년 결성된 불교 

단채 3. 1운동 이후 도진호(취g옮없) 퉁 불교게 대의 혁신적 청년승려플이 주축이 되어 6월 20일 

각황사(짤皇용)에시 장립했다 。1윤은 특히 친일매국승려 이회광이 조선플교릎 일본 잉재종(따쩍 

宗)에 귀속시카려는음모를 꾸미는 데 걱분하여 조직음 건설했다 

이들은 조선 불교의 혁신을 위해 12월애 개혁안윤 내놓았는데 조선불교는 만사를 공의(公設)에 

의할 깃， 30본산(후山) 연합제규릎 수정할 것， 조선사찰의 재정을 통일할 것， 조선블교 교육의 주 

의와 세도릎 혁신한 것， 포교방뱀을 개신할 것， 종래의 의식을 개선할 것 등 설전적으로 사찰링의 

폐지를 겨냥한 8개조의 건의안윤 30본산 연합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3()본산 연합사무소와각본산주지들이 반대하고나섰다 이처램 청년회익 개혁안이 실 

효릎 거두기 힘들게 되자 1921년 숭려 김법광등이 불교 유신회를 창입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블교 

개혁운통을펄쳤다 조선블교갱년회와불교유신회의관지)에 대해 1924년 청년회의 총재로추대된 

바 있는 한용운은 K불교&에， 

“조선불교정년운동은 전불교의 상횡을 파악01려는 대표부이고1 유신희늠정넌회를지도6노 인 

울들로서 일종의유격대라힐수있다n 

라고 밝힌 바 있다 청년회븐 1922년 전조선청년단대회를주최하는등의 한동윤 했으나 각사찬의 주지 

나 브수적인 인붙듣에제 증으릎 받아 훈풍자긍을 마련하지 못하고 간판만 걸어놓응 채 명맥을 유지했 

다 1927년백성욱 김영런퉁이 다시 청년회의 활성호+를꾀하고승려대회을개최하는등의 환동을전 

개하기도 했다 1931년 조선불쿄챙년동맹으혹 개펀되어 활동을 개속했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블교칭년동맹으로 개칭， 룰교륜 통한 정닌운동을 캉화하고， 01해 윌 

간지〈블교9픈 인수하여 많은 논문을발표하여 을교의 대중화약 함연독입 투쟁사상Jl.취에 힘썼다% 

50) daum 위키맥과 〈건업용(갚양잃1 일본식 。1릎 y )l l 영훌 또는 숲+H양댐)) 승려 
51)dιωm 워71백과i선불교정연쩍(에따佛왔홉'F용lj브리태니커 

52) 한국득입운웅사갱보시스댐/한국독립운동익 역사/독힘유공자공훈자료/한용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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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성욱파 만당(민혔) 

1) 울쿄계 비일걸사초직 안당(il!흉)'이 

항일투쟁응 목직무로 만듬이진 불교계 비연견사조직 1920년대 이래 낭교청년운동이나 유신회 

운동풍공개척인붕교운통은 일제의 단압속에서 제대고환동할수가없었다 이에 공개적인 운동 

의 한계를 철강한 백성욱 • 김뱀런 • 김상호 • 이용조 등이 1930닌 비말경사플 조직하기로 합의하 

여 여러 동지를 큐합한 다유 비밀리에 장당선서윤 하고 당멍을 만당이라고 했다 

정교분링(政갔分立) 교정착핍(값正때立) 불교대중화 릉음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입당 

시 ‘"1일한사엽수당의절대복종(찌힘없死떤 찍많@'HWI~)’ 의 서약을 했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 

기 위해 선언과 강링 모두구송(0따)했다‘ 당수로는 한용운을 추대했으나1 만일으l 경우 누윤 끼치 

지 않기 위해 당λ}사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한마‘ 

도표o!t京)에도 지부를 두었는데， 객얀자는 김법린이였다고 한다 이득에게는 교정(았政)에 찬 

여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붕문융이 있였는데， 1931년 이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당원득이 

교부원의 요직에 나가게 되면서 조직이 흔들렀다 

이후 1938년 김볍란 , 장도환 • 최벙술 • 박근성 등이 일본 경찬에 검거되자 결국 해 >11되고 만았 

다 이들의 활동기록은 거의 남아 았지 않으나 생존지플의 단핀적인 회고에 의하연， 불교와 사회 

주의시장의 접목응 꾀했다고 하벼 일부 중국으로 진뜰한 당원은 중국 공산탕의 항일투쟁에 동찬 

했다고한다. 

2) 항일결사안당에 

만당(면엿)은 일저'Iõ} 볼교계으! 대표적인 항연 비연견사단치!이다 1930년 5원경 비빌리에 장련 

원 만당은 만해 한용운을 따르던 항일의식이 투천한 블교칭년윤이 정교문럽 교칭확링 블교대 

중화라는강령을내세우면서 일재의 불교정씌 저항과민족붕교의 ;<1향하였마 

1920년대 전반기 불교 유신촬동을 강릭하게 추진하였던 조선몹교챙년희 조선불교유신회는 

1925년경에 스스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1928년 초반 조선붕교청년회는 재기하였다 청년회블 재 

기시킨 붕교갱년듣은 붙고1청년운동 부잔을 극복하면서 블교계 전반을 개혁하려고 하았다 웅직임 

은 1929년 1원 자주적으로 불교 교정을 확란하기 위한 승려대회에 주도적얀 참여로 나타났다 

53) 힌국톡핍운통사정보시스템/ 한국폭린운통의역사/7113S원종교기l악 민즉운동/ 제1우휠교<1 민족윤용 재3장판교개익 
민족의식과?다화/2 옹교자주파휘지향 

51) 힌극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댁록압운흥악여사/지138만종교계의 이즉운동/지13부응J 으1 민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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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을→교칭년내회 도진호 파견은 대표적인 샤레이다 

그러나윌교청년운동은 완전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청년회의 조직과자금문제가 주된 요인이었 

다 이에 조학유 김상호 김법린 ‘ 이용조 등은 불교청년운통을 강화하고 불교계 전반의 징상적 

인운용응실천하기 위한비맏검사체플조직하였으니，그갓이 만탕이었다 만당당원은 

비밀엄수，당으l 명령에절대복종한다는서약을하고생r성을바친다는각오후활동하였다 

보라13전넌 밥성(;!빼이 허울어져 가는꼴을 들으라12힌만 동포가 멀떡이는소리를 우리는칩 

을수없는의분에서 강연히 일어선다 이 입성을지키기 위하여1 이 민족을구하기 위하여 

양자(róJ캄)는 동지요， 배자(背경)는 마권(짜정)이다 단결과 박빌。l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안으로 

교정(값!:%)을 확띤하고 밖으호 대중 불교른 건성하기 위하여 신명을 도(뼈)하고 과감히 전진한 것 

을선언한다 

만당은 교단 안정과 민족불교 지향을 기하기 위한 강령을 정하고 교단개혁에 적극척으로 뛰어 

틀었다 이에 지주적으로 종헌을 제정하기 위해 개최핀 승려대회릎 비롯한 불교게 신홍의 배경과 

청년들의 개혁의지가 결합되면서 만당은 본걱적얀 궤도에 올랐다 당시 당원의 입회는 기존 당원 

들의 만장일치 잔동으혹 기능하였는더L 전국직으로는 80여 병에 달하고 지주조직을 갖출 정도이 

었다 만당 당원은 초창기에 18맹이었는데 점차 증가했다 이들은 민족의식 -항일의식을 소유하 

고 불교대중화에 관심이 않았던 불교청년운동의 핵심세력이었다， 반당은 툴교계 전체의 개혁을 

추진하연서 불교청년운동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얀환으로 조선붕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총통맹 

￡로 전환시컸다 이는 청년회의 지방의식유로 인한 동지간의 연결의 느슨함， 즉 통일정신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복척이었다 

만당의 전략에 의해 창립원 조선불교청년층동맹은 붙교청년운통의 중심단채로서 기능하였다 

만당 당원들이 자연 그 총동맹의 간부릎 당당하였기에 만당은 총통맹을 웅직이는 이연단제의 역 

할도 하였다 4층동맹과 만당은 불교계 교정을 확립하여 불교를 자주적 민족적인 방향으로 유도 

했다.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에 기생하는 주지층， 종헌싣행 반대세력이 있이 그듣고} 치열한 대립도 전 

개하였다‘당시물교계의종한싣행운동，사엽개정운동，종헌반포기념일제정，교챙연구희창떤에 

는 만당 당원이 깊숙이 개입하였음은 그 예증이다 

하지만 만당은 1932년경에 이르러 내분에 직멍하였다. 이는 당원 간에 교단 운영에 대한 상이한 

현실인식에서 비옷되었다 만당 내부에서는 이틀 해소시키연서 조직을 재건하려는 용직임도 었었 

으내급기야는 1933년 4월경가진해소하는노선을채액하였다 이러한연화는자연불교총동맹에 

9" 앙경직 



게도 ul쳐 총동맹모 19}i년경 뚜렷한 한동쥔 하지 못하는 침채의 상태로 전갇봐였다， 

이렇게 만당은 외형적으혹는 해소되었지만 항일 저항의식응 갖고 있었던 당원틀은각치에서 언 

제강정기 불쿄를 극복하려는 노릭을 지속하였다. 대표적인 기전이 정남 사천의 다송사였다 다숭 

사에는 블교갱년운통의 주역이자 안당 당원이였던 최범숭이 주지로 재직하였다‘ 최냉숭은 만당의 

해소윤 주창하여 관철시킨 당시-자였지안， 그 해소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만당 

당원을 다승사로 모이게 하여 그들 생계와 환동을 지원하였다 대표척인 인블이 겁뱅린비였다. 그 

리하여 정차 다솔사는 만당 당원틀의 집합처가 되어 갔다. 만당의 상정척인 인응-인 얀용운도 다송 

사를 찾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송사는 1930년대 중후반 반탕 당원듣의집합치 성걱을 띠면서 건과 

적으로는 배얼 · 항일의 근거처가 되었다 다슬사에는 만당 당원 향얀인사 민족지사 의영단 

원 사화주의자등이 왕래하게 되었다， 

1938년에 접어틀연서 만당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만당의 당원이었던 박근섭 장도환 김법 

련 정맹힐 등이 진주경찰서에 구속되고， 그해 10원에는 김빙부 노기용 · 최밴숭이 경기도경찬 

부에 구속되었다 한펀 출옥한 최병숭은 한용운과 상의하여 마솔사에서 신채호 유고틀 수집하여 

전집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 작엽은 19-12년 9원갱 일처] 경찰에 의해 최밤술이 구속되면서 중단되 

었다 

한편 1942년 겨울 해인사 강원의 원장인 임환경 · 강사 이고경 동 다수의 학인듬이 체포 구금 

원 사긴인 해인사사건도 이변에는 만당과 연게되어 었였다 즉 한용운， 만당과 연게된 최범숭과 

친근한 항일의식이 있는 승려틀을 체포하는 것이 그 주원 복적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고정 강백은 

고문 후유증으로 입걱윤 하고， 끌려간 승려와 학인틀은 일재의 가흑싼 고문 구속이라는 만행음 

겪어야만되었다. 

이렇듯이 항일비일경사체인 만당은 불교교단의 청상화와 윤쿄대중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양지1 

의 '?1제강정기 블교플 극복하기 뷔해 활동하였다 비말결사fE{퉁이라 그 전모플 얄기는 어쉽지만 

불교자주화릎 추구한 깃은 분영하였다‘ 이에 그 저변에는 인족윤교 지향， 일제강갱기 볼교에 대한 

저항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8 백생욱과 공학회(共學會) 

백성욱야 국내 최초의 학생 사상단체로서 공학회 장힘에 주동 안울이라는 것은 알려진 바가 가 

55} 한국특립운동사정보사스댐/호녁옥핍용동의역사/제3s건종교기1의민족운동/제3""，，-붕교의인즉웅농제3앙블쿄기'1"1 
민즉의식파자주화/2 냥고)_;{~주화으1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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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없었다 이에가료를여기에옮겨본다 

1) 공학회의 창립과해산:이 

국내 학생계에서 학생운동의 노선 분호}는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의 창립에 이은 조선학생총연 

합회의 반기와 그릎 둘러싼 조선학생회와의 분규가 중요한 분수렁이 되었다 학생계의 사회주의 

수용은 일본 동정에서 조직핀 조선고학생웅우회(왜핸댐生同友용) 간부듬이 1922년 1원 선시장 

을보급한목적으록국내에 듭어와〈조선일보X 지상에 〈전국노동가재군에 격(없)합〉이 ~l는제목 

의 계급투쟁 션연문을 받표할 떼부터 이"1 싹트고 있었다 1924년 11윈 조봉암(핍*상). 김찬(소 

않) 권오설(l야끄뻐) 등 화요회 인사들이 개입하여 게몽단체에서 사상단치]로 당Hl꿈시킨 혁챙단 

(댄댐따) 또한초기 사회주의 학생운동과 밀집한 관련을가진 조직이었아 

학생개의 사장적 분화가 조직적인 션제와 경합되어 나타난 것은 조신학생총연합회의 반기플 풍 

해서였다. 조선학생총연합회는 창립 후 말표한 ‘조선민중허l망’ 과 ‘신사회 건설‘ 등의 강령을 통 

해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분벙히 하면서 부료주아 민족주의계열의 문화운웅 노선에 기초한 기존의 

조선학생회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냐 ‘조선학생계의 통일기관’ 을 표방하연서 개인 본위의 

조칙을 앞세워 기존의 조선학생회를사살상 흡수하려 한 데서 바훗된 분규의 여파록， 장립과 더플 

。l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네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학생운동의 물꼬를 든 것은 1925년 5월 25일 서울에 있 

는증등학교 이상의 남녀학생으로조직된학생사상단체 공학회(共쩔용)였다 공학회는회윈。163 

명에 불과하였지만，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예분자로 학생운동의 진위륜 자입하며 애 

우유기적인조칙을갖추었다 

창립 직후 임시시푸소릎 북풍회 (jt風상) 회관이 있었던 재동이] 둔 데서도 살필 수 있듯이， 공학 

회는 화요회(火뼈會) 서울청년회와 함께 당대 샤회주의 사상운동을 주도하였던 북「풍회 계열의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장럽 직후 벚 달 동안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공학회는 1925년 9원 5일 와룡동 천도교연합회 

관에서 치111회 암시총획틀 개최하여 ‘조선학생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그 당연한 모든 운제들 연구 

해결코자 한다’ , ‘민중생촬에 적함한 교육과 농촌문화 건설 등에 힘쏘기로 한다’ 는 결의를 하고， 

권혁(않쩌) 이총둘(수행律)둥집행위원윤선출함으후써 체저 정비릎일단락하였다 

그려고 9월 19일 천도교계의 중진 이중린(주짧섭)과 독일 유학에서 돌4아온 백성욱(白tt1Jli)을 초 

56) 한국녹링운풍사정보시스템 /한국독립한웅의 역사/제39권1920닌대 학생운동/ 제2상진국직야생운동 단체의 생잉과 

할동 /2. 사회주의 수용과조선한생과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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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 시내 장콕천정(동jjJII 8J)， 현 소공동 꽁희망에서 강연회릎 개최하떤서 본격적인 환동에 틀 

어갔는데，조선학생회에서즐거사용하던 학술’ 강연회라는명칭대신에 학생문제’ 강연회라는 

명칭을시용하여 이채릎 띠었다 이어 공학회는 낙원동 284번지 7호에 다시 사무소블 정하고 10윈 

1일 그 곳에서 제2회 정기총회릎 개최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인 10월 5일 관한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갑자기 공학회 간부 권혁과 이종즙을 

소환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해산을 t정령하였다‘ 해산 이유는 공팍회의 4개 강령이 불옹하다는 

것이었다 일제정창당국은공학화가공산주의자이종륜외 2명이개엽하고또북풍회 화요희· 

적박단(*정댐)과도 연녁하며 공산주의운동의 -"t중으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학회에서는 대표자 이종률 외 ;"덩이 경기도경찬부와 종로경찰서윤 방문하여 갑작스런 

해산병령에 대한 해명과 재고를 요구하였으나， 당국지들이 사로 책임을 떠넘기며 애매한 맏로 일 

관함으」료써 교섭은끝내 실패로한}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공학회는 장란뭔 지 6개월도 채 안되어 해산당하고 마는 운맹에 치하였으나， 국내 

최초의 착생 사장단체로서 공학회가 학생운동에 끼진 영향은 적지 않았다 무엿보다 학생훈동의 

노선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새로 선영하게 세워지기는 공학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과언 

이아내였다 그리하여그와유사한사장단체들이 。l후학생계에속속등장하기에이르렀다‘ 

9 백성욱과 신간회(新幹會) 

1) 시국강연회 계몽a번회의 활동R끼 

전국의 신간회 지방 지회윤은 민족자주의식， 완전독i감사장， 민족생존 ‘ 받전익식음 배양하고 고 

취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와 계봉강연회를자주 개최하였다 

현계 남아있는 자료들에는 강연회 개최 사실만을 기록하고 연사와 주체륜 기콕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강연회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겁다 다만 〈조선안보)에 강연 지]목과 연사가 보도된 강연회 

가운데 일부를 정리혜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 지회 강연회 인랑표〉 필자주 액성육자료만발궤항 

지희(支짝) 마산 

57) 씬국득핍운동사정보시스댐/ 한국득업운동의역사/ 재4<\킨신간'1의 민주훈동/ 지118장 신간희 지방지회의 빈족ε옹(1) 
/7 시국강연회 게용강연회악 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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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29.2.2 

연사 백성욱(白ti郞) 

황식우옳錫휩) 

지1복 현대가요구õ}는우리의 예술운동 

자료 1929.2.6 

위의 표에서 1927년의 운천， 1930년의 평안남도연합회와 안주의 강연회와 같이 한 지역의 강연。l 

아니라 그 지방 일대를 순회한 ‘순회강연 도자주 실행되었다 신간회의 강연회는 연재나 대생향을 

이루었고 회원과 민중플의 민족의식 계말에 큰 기여를 하었다 이 때운에 얀제 엄석경관은 강연을 

자주중단시키기도하고， 연사를구속하거나지회샤무소를수색6년탄압을자주가하였다 ~t31) 

10 백성육의독립운동관련문서자료 

1)백성욱과관련한 효택독립운동의 역사 

〈불교계의 3.1운통 참여와 선언서〉잉 

앞시 살펴보았듯이 3' 1운동의 준비과정에서 천도교와기독교의 연합이 형성되자이듣은불교 

와의 연합도추진하였다 1919년 2월 24일 밤 최린은 한용운의 집으로찾아가즉석에서 동의블 받 

아내었던 갓이다 한용운은시잉이 촉박한가운데도동래의 범어사로내려가시 주지 오성월(~껴 

月)파 이당해(주%굉). 요이산(화청山) 등과 3' 1운동에 대하야 협의히는 등 영남과 호남익 여러 

사찰에 긴급히 연락하여 동지릎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옷하고， 결국 불교계에 

서는 한용운자신과 백용성 두 사람만 민족대표로 참여ß~는데 그쳤다 

하지만 분교학교인 중앙학림(꺼1央땅林) 학생들응 3. 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2월 28일밤한용운이 그의 자랙이자그가만행하던 유심사사옥으로학생들을급히 불러 모아독 

립선언서의 작성경위와 3' 1운동의 의마블 설벙한 뒤 선언시의 배포를 부닥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날 모인 신상완 백성욱 김상헌 · 정경헨 - 낌대용 오택언 김봉배 -김법린 풍은 중앙학림 

안에서 한용운의 지도하에 ‘유성회’ 라는 모염을운영하는 학생틀이었다 

이윤은바로 인사동애 있던 범어사포교탕으로자라를 옮겨 논의 끔에 신상왼을 책임자로， 백성 

육 박문오릎 참모로 삼아 이들 세 사람은 서울에 남고 내머지는 모두 지방에 내려가서 환통하기 

58) 한국목굉운동사칭보시스댐 /한국논링움동의 역사/제18권 3'1운동의배경고댄→핍선언 / 제5장을교게화유염계으l옥 
굉선언서와청원서 /1 당밑R의; .1운동강여와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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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는 동 행몽방침흘 결정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3. 1운동 당시 학생듣도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잔여하였으냐， 뷰교개인 중앙학 

램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조직에 전히 창이하지 않고 독자적A로 환동하였다 이듣은 한용운의 

지도하이1 선언서의 매포를 당당5댄 한편 3원 I임 오전 시내의 각 교당과 시외의 사잔에 긴급히 

연악하여 송려와 신도블을오후 2시로 예정원 탑골공원 독권선언식에 참석하도콕 하였다 또한 이 

듬은 3웰 2일 새벽 시내에 3' 1 (독입선언서〉블 배포하고 각자 담당한 지역으로 흘이져 빔어사 

해인사 · 법주사 통화사 ‘ 통도사 등 지방의 사찬에 서 울에서의 독핍운풍에 관한 소석응 전달하 

였다 

3원 중순에 이르러 각지에 파견되었던 중앙학람 학생들이 검거되기도 하고， 깅거를 피한 학생틀 

은 다시 서울로모이게 되었다， 여기에 지방애서 서울로올라온 학생들까지 있었으므로 이플은 시 

로양래하면서 지속적인활동을모색하였다 

한펀 중앙학힘 학생틀의 대표격이었던 신상완(띠띠玩)은 3' 1운동 직후 일본 정창의 수사가 엄 

중해지자상해로건너가임시정부수핍을준비하고있던인사블을만나고잔시귀국댔다가 4윈하 

순경 다시 상해로 밀향하여 염시정우와관련된 인을 하였다. 

그는 7원경 상해에서 백성욱 。!총푹 · 김맨 렌 김상헌 풍과 논악한 끝에 승려틀을 독힘운동에 

장여시킬 목적으로 ‘대한승려연합회’ 명의의 선언서와 〈임시의용숭군헌재(많랩행 i)}íl꺼'J[ ;L;~ 1j)) 

를작성하였다 

이것을 국내에 배포하는 과정은 각 사잔에 기일부릎 섣치하여 대한숭려연합회를 구생하고 임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1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를 휘해 신상완은 안장호의 명의로 

작성된 각 사찰에 보내는 회장(同좋)을 가지고 1920년 2원 서윤로 건너왔다 이후 신상완은 동도 

사 해인사 벙어사 · 석왕사 등을 중섬으로 독립운링자끔 모깅을 위해 할통하였으냐 른 성과듭 

거두지는못하였다-

상해 염시정부 지웬， 그리고 군자금 세공파 판연된 인불은 짱엘승려인 백초월이나 그는 3 ‘ 1운 

동 이전에는 지리산 영원사 주지를 역엠하였던 강밴이었지만， 3' 1운동 직후 서울로 올라와 중앙 

학램에 옥립윤동단체인 민단본부를 건생하였다 그는 중앙학립 학인이었던 정병헌 신상얀 백 

성욱을 천은사 · 화염사 쌍계사 등의 사찰 숭러틀에게 보내어 지곰을 수큼케 하였다 그는 이갚 

갈교게 루트를통하여 임시정부로 전단했다 

이처염 블교기1는 임시정부릎 애경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국내 붕교계블 

독염운풍 조직으로 총괄하려고 한 의용승균 조직 시도였다 이는 생사되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기 

획 업안되었다는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기획응 신상완 - 액초원 • 이종욱 • 백성욱 등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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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릎배경우후치열한항쟁을하였던불교의투갱이랴는기반에서나온것은분영하다‘ 

2) 액성욱과 관련한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1 조선불교승려대회 발기희 개최의 건 보고(통보)59) 

문서빈호 Jim칩흠IE ^↑116041호의 2 

발송자 정성 종로정찰서장 

발송일 1928년 12월 04일 

수신일 1928년 12원 06인 

2-조션을교 승려대회의 건보고(웅보)씨 

운시번호 京￡영f-\"~한 12 저1127"ε 

딴송자 경성증로경감서장 

받송인 1929년 01월 07엘 

수신자 경무국장， 경기도경찰부장， 갱성지망법윈 검사정 

수신영 1929년 01월 08일 

3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샤회의 건Gn 

문서낸호 Ji':fiE압高 12， 제3518호 

발송가 경성 종로정찰서장 

말송알 1929년 03휠 25인 

수산자 정성지방볍윈 검사정 

수신일 1929년 03월 26일 

4 조선날교청년회 제2회 정기대회에 관한 건 

문서번호 京쩔옹주~fl$ 제3518"ε 

반송자 경성 종로경잔시장 

받송인 1929년 03월 25일 

수선자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관계 각 정찬서장 

수신일 1929년 03원 26일 

5 조선소년총연맹 상무위원회의 건é" 디 문서번호 京찢잘['-，'Ht， 제3751후 

59) 국싸편잔위인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내외항엘운동문서 이끼지사료찬피 
Q)) 국샤펀잔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내외항일운동운서 이미지자료창고 
(1)국샤켠찬위원회 한극사데이터베이스/국니]외항악원문시 이미지자요강고 
(2) 국사인잔위원회 한랴샤데이터베이스/ 국내외항안운동문시 이미X 자료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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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송자 정성 종로정잔서장 

받송익 1929\렌 03윈 28일 

수선자 경성지방법원 검사징 

수선언 1929년 03윈 29일 

6-1ii ffiHì'Jd，!앙ιU생 파'fÇftliijft에 판한 건“ 

받송자 11內돼i{;(호놀룰루충영사대리) 

1낭송일 1925년 01원 3C일 

수신자 염Jl(흔필따(외무대신) 

수산영 1925년 02원 2E잎 

7-{J:~Ã왜!l'A의 없‘兄에 관한 건(，Sl 

문서빈호 서양 제2“9호 

양송자 三t휘松(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받송일 1925년 08원 08일 

수신자 木셔찌市(외무성 아세아국장) 

수선일 192"5년 08윌 12인 

8-{J:~Ã후g，￥A의 Jljtill ;Jl)종Jii).;에 관한 건“ 

문서빈호 2二l?!l1i合 제221호 

1광송자 뺑Il\흘횡예l(외무대신) 

받송일 1925년 09원 02일 

수신자 영국둥유럽각공판 

수선일 1925년 09원 02일 

9- IiFAH유업 來布JM히에 관한 건’) 

문시밴호 ψ二Illí강合 ;<11251호 

1갈송자 뺑原흔횡찌l(외무대선) 

방송일 1925년 09원 30일 

수신자，松‘1↑흉따(미국득명선권대사)동 

63) 팍사인잔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내야항연운Z운서 。]이지자감 장.2 
6i) 국까띤찬위원회 한극사데이터에이스/ 국내외항인운동운서 이 oJ시자li 당고 
(j'j) 국사펀찬우1웬회 한극사데이터에이스/ 극，)J의장인윈동운서 이 uJ지자료 삭고 
(::6)국사연찬우1얀최 한국사데이터에이스/국내와항안안웅문시 。111)지자료 "J고 
(7) 국사편간~J윈최 안국사데이터매이스/국내외항얀 1-'&문시 。]이시자R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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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일 1925년 09원 30일 

10-빼來홉의 !!Ii었잉‘씬 îiP아에 관한 긴μ) 

문서번호 짧쩌 제125호 

발송자 쩍l깅三吉(간도총영사대리) 

말송알 1920년 06원 10일 

수신자 內l1l!îm(외무대신) 

수선얀 1920년 06원 21일 

ll-J:iñ낌Jl'ÁKt의 헤패l 랬미 즙f훤J에 관한 건 U 

문서변호앉 ""강S 제37호 

빌송자 內I1l Lh\V외무내신) 

발송일 1920년 10원 05일 

수신자 山때휩→(上띠샘떠힘) 

수신일 1920년 10원 05엘 

12 힘Ij!t떼 삼%이 왜jtA 金)111 동을 찌51시킨 것에 관한 건iO) 

문서밴호 풋20669호 公제259호 

발송자 吉 IE 伊두ßß(;(E CÞill i'l! ßJ代캘公使) 

받송일 ‘ 1921년 06월 27일 

수선자 iÅJ IlJ J'li꿇(外ll'太昆) 

수신인 1921년 07월 02연 

13←太iE 九치 六띄 上싸 표ih 不iiiï八의 i1 jjj' j\ 

발송자 옆Iii局 

말송일 1920년 06원 

수신얀 9999년 주(註)디지털작업할매년도오류로보입 

14 댐씨 ιP댐 저(jtftll;써 宗킹때f'lJJ 不EltH려 !f1'퓨 /14"이 

기샤제목 不31fS" lgt~핑 /ftom~ 一 효즙양 뽑I、왜없文~없IvC폐紙 二 臨 ß:J義勇엽軍좋制 

말송자 朝B.H~，칩Kf암%’잉표 

(8)국사펀잔위윈휘 한국사데이터비이스/국내외향앙운동문서 이미지자료깎고 
69) 국사연찬위원회 한국사미이터비이스/국내외항얼훈풍문서 이미지자요 강고 
끼0) 국사언잔위원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내외항일운동운서 이미지자표 창고 
71) 국사핀잔위웬희 한국λ}데이터베이스/국내외항일운웅운서 이미지자-j;i창고 
ï2) 국사견산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내외항일ε동문서 이미지자료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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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자 'k감~1~)t內때왜웬大 [;;.jf씹火ê.jlim~J D:’r1" . ~~J써예k ‘ 섭'1‘ F~. L< . \<)1야젠끼1''{f 

φmm뼈[꾀!<. 앙兵대머-t'A" . P，꺼끼Wtr'i써m끼끼쉬'~ .. miU12ilr t-';5꾀令tr 

작성자 大양염ig뼈Oi'r it공경 ~러1t 꺼~il.: CjJ~얀 llJ ~뺑 ì ì;î. 1t .Q)j:찌 사ì.t林 갖꾀 IIJ 

~m一 뻐쟁 11J IiIiτ iI} ~애에 21 끼f[:'k 

발송연 大正 JL 'I' 五꺼 六 B 大합民매Jl:껴-.1'→!I 十五 fì"j)

15‘ 쩍內 *"찍끼C北h언t，X *.1iI.,.’ 不i;1l1ig Iil!쟁의 if" 

장 {f 三R 2:자5 上따로 달아나 머생 臨a?iiF'_{Hf에 싸까한 111m ?f-: Hím(이종욱) 白]τM(액성욱) 릉이 

함께 햄야 iM'1i.i[를 it갖능하여 빼_}[@생어! 싹IË하고 았다 i~ig rJl IM fii'(신상안)응 값近 올래 영야하여 

싹，효의 1aig를 찌응하여 義E낀il\'l'이라는 秘힘챔社릎 形/A하고 또 ’찌)ZJ!Ji:~ IT1t의 Jl'Jt 맞 껴力한 1ft 

i3릎 上ili로 뚫出하려고 企훌j한 ，)'장윤 앉知하고 f'1l1l "0 MtHli~" :~;:ll':에서 비윤 1효애하여 共犯
컵와함께 께힘;~;a에 꾀府했다 $1추으I~H짖는다음과강다 

￡듭B 

- 共犯者의 il所 R名 

4líí 京없ffi 水쩌혜1 華山i띠 ff!lt좋 

협II'J 京城iIf!=훈펴 百五?흉地 버챔/A<신복성) 집 

;~補 '[]]동홍(전장춘)， 金子쩍(김자만)， 깜쩌JG(김유원)， 추#찌(이춘곡)~이라는 1~ig 며따玩(신상 

완)합三十歲 

本1Ii ↓싫f혀녕'"' Jl[Ji1염ßUü ↑t!!.l'￥ 

U所 Ji\J],\1{f 仁농il，1 百 A+Allt써 

ml얘 흥￡좋영(배달용) 또는 *않(김달)이라는 1Sig 211，，，<김상헨) 'ì;~ 二十八 % 

本짧 "，liI ì효i(~혜1좁 ffil좋 

!t所 렁城n양 영양Iì<l폐 감八十六흉뼈 ，，{.，、챔(김덕윤) 집 

73) 극사핀잔위원회 한국사데이다베이스/ 한국독언운동사 자표 ←쟁(종교윤5띤)(1잉) 찌얀쩌→'::'Ti七 l~H~ 
7~) 잔국톡염운통사정보시스댐 /옥입운동가자료 Iß~r 꺼11257í호;1920.5.61((~!t띠RhUH~_'l: n)3.1-:ì-'î'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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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HttiIJ ~츄삽(이춘곡)이려눈 IWl허 증、 t~ft(이석융) 양 二 • 는 ‘& 

"'l1\ ~jM ， t iì1:1iiI.J:llIi 王띠m 김 i짖~. 

it所 ~jJì.jf.jJ[ ~강&젠ìX띠面 繹王츄 

;j!!'끼 땀{8 :Jzλ 없(김대흡)캄 三十값 

*l1iI'Hò애jjjj ,",M\ lll !!;川面 응등i딩양 

itfli 不U셔 

",ill•Ii "， i*극HHS 엽l~ álJJlj(백초원)1'; 머十二 찌 

끼ζ짧 III져;효 뚫뼈~:ìl1ì flM극r 

\f所 上j~ j해(프랑스HM?JI!! 

未월10' ltil~~!t띠(이종욱) 합 르十A ιc 

*n Jit tihû 펴탱해] 좋k잉슈 

힘 n ，j 上ijH애(프랑스)!nw J뽀 

未;，Hnl'앙{용 白↑11i~(맥성욱)1:'; 二 i 六 iR 

*11\ mtßH휴ì1l. ,,111 m; 따印강 

협~ 上싸 {얘(프방스)!nl1' Jι 

커ç ;M f며 1연↑e; it끼'1듬[김꽁신)，깅 •+n- IA 

+111 않띠 liiill 東*혜ilti\;，‘극f 

양B￥ h‘# l~(프랑스)댐界 j따 

未l힘써 ↑션 f딩 ~ì:t允(낌법융) 용 =+=ii; 
2야ìi~ f，여f힘mmLlJ없 년til'4 

강따 上iiii~(프광스)!llW!1!! 

;t illl띠 i~fg 朴1;(1암(박민오) 감 二十며 없 

'1'!1it':' j.퍼， tili "，1ft뻐illl"f:츄 

’짜앙 上IIH까(프랑스)쩌l1' J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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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1IfI 선fg -t大j:6(김대용)1동 =-+二 ii< 

*11\ 江ßtilll1(J]um ituW,‘ 

1tr1f 不明

*;뾰 liIi 중大며(강대려)'I::t 츠十 ~ 

+T용 거-;;~Jl 

11所 江애、;효 J，~‘끼1 以下 不iW

~1Ji밍익 횡↑홈에 fR.하여 江Jl(、굶에서 행해된 耶잭1'z'imm;m如(조융여) 쩍 ~十三 쩌 

‘ 犯，， $1줄 !J!l1.! 

$1며玩(신상완) 및 1，: 1후좋(감상헌)은 I~￥'z WIIIU，#라 하고 IU!"손병희) 등 르 | 三 名의 않立II듬 

판 딩名컵의 한 사람인 1~lg 뽑않앞(한용운)과 ;fj!f~{;하고 金씨f등(김용신hítíJi야(김병란).암大fii(감 

대용) ‘ 디↑'t{jJ)(액생욱) 등과 합끼11 i1i內 各 힐!11 'Éll It;ti춰와 ιI염하여 <1'맛핑 tJ: 'Éót이1게 쩨立 낀、샘 

을 íl10)(하고 九 九'f 三셔 日 京""에 있어서의 댔i풋한때이1는 「끼 끼약￡土徒를指얀한종인데 5잔 

의 뿔호가 般重하여 양않。l iC險하므후 츠月 七 B 띠 그 스승인 파펴 水Iì1.ltIl 않쩌g춤 tt샤 10)，잭(강 

대련)으로부터 旅홉 百덩U을 얻어 U~로 닫아났으나 합n.f _t따어1 있어서의 1~fg의 'h' }jCI 희마하고 不

졌하므후 多쨌의 ~종j 용金을 얻어 佛!!<徒익 양力응 뺏~U하"1고 그 後 上잉어h양批한 꺼;ε átH씨(백 

성욱)파 져 1I형하여 짧함하기로 하고 며꺼 h句 同池를 ilili하여 띠 中1;1 京쩨에 짧~c6l여 同st 주왜M 

(이종원 「깎여公(이강공)11>(↑ 없t짧'_j，-4;If~홍(김상헨) 金法M(낀볍런) 소긋읍f즙(김갱진)'HW↑잉(박 

민요) 등과 'fJ:金 :1'1홉에 쩡}j하였지만 팀 띠을 종Jj\;치 못했다 

다시 上따로 가서 七月 cp句 白찌月 (액초윈) 및 íT;- ~f듬(김봉산)으로부터 金 二千Iill의 효소을 얻어 

이를 꿇8흥으} 臨時政府 內 1양댐용 安~it-(안창호)이1케 交f~ 하고 그 w 주!HII(이종욱)，2iiHiH김법 

인). 金파옳(김상앤) 등과 짝合하여 上‘g에서 엠떠의 |때짧을 HH:êi하기로 ìkí1::하고 이 디 끼응 ;표까F;l기 

f용하여는 엽{김 中의 有力홈인 f횡ft.ìllîi용 f'k!l l 밍fn풍의 뾰H인 주[i)j\';(CI회광)을 행 ili하여 j당 fô릎 W{ffl 

한 必및가 있다고 하여 七R 中句b당 터 1또해(액성욱)음 i양핸케 했는내 八R J! I 句이] 이르랴시도 何양의 

”딩‘이 없으묘로 中f/ú!JL(신상완)은 安읍댐(안창호)로부터 주n:;Jt(이회광)이1 'It한 it!J;;\ Mi(과 볍윤 πl아 

)효 램W\ fì 빛 內짧강g 훗員에 11命한다논 햄g으l í*~을 받고 八月 下어rJ Q'~1if'하여 수 ßi;Jt(이회광)어UI 

해 UíJ으lii抗을 iW，정했지만 "JA은 땐및를 B갖味ßI 하고 초就릎 얹定하지 옷하므쿄 京썩어1 와시 白 lJJ 

月(백초월)로부터 ~T:IT 1얀金 빛 !í\쩔라 하고 ~ ~.百圓응 윷돼하였혹나 UHt어1 앞서 安섭 jt，(안장호)S'­

부터 1 月 RÜfu iE'l l，c念 0)을 뼈하여 第二;人 때立습言을 하게 되니 江꺼따 때응 쩌찌하여 !f; }j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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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하라는 命令어] 按하므로 出앓을 中止하고九셔 二十 R ~R lIW펴 월原에 가서 同뼈에 居\t"l속능)ft: 1+ 

1l. A 甲1ê:J석(신원균)응 紹介로 代홈業흉 홍大呂(강대려)에 n해 第二'k 쩌立宣言 홈J값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뼈立흐즙에 씨한 i主g톰를 갖1t하였으며 Jt1 RHíj에 쩌立효등합 및 太III뼈를 送1t하므로 강;~까 

지는 |피..，흔 씨음하여 ì1t 1때해 둘 것을 命令하고 同옮 原川어] 가서 耶!홍敎(예수교)1&師 超뻐 lu(조윤여) 

와 용合하여 후에 혈한 것과 완은 듬f짧을 授윷하고 Ji\城으로 짧來댔는데 九R 末 日 에 이르러서도 上펴 

에서 효듬콩가 到종하지 않아시 「따로 向허1 出쩔했다 

w패 헤치륭 1& 朴Wj암(박민요) 및 1i$1~(김봉산)이 딱內에서 :l):Jt한 iI형b 윷金 二千떼을 웅혀했다 

그러므로 iliiìrM이조융여)는 삶iijjfi*山那 종 lllD죄에 居t탑운 뼈젤λ(조종대) 外 十九 名과 함께 P 

’~ ~，~총Ð'!lllf릎 웠ßJJ‘한 目8'，으로써 ~~엉 I힘 해~~잉이라는 것을 1ll1lt하려고 흉走하던 'P 'fl j써玩(신상완)의 

힘않를 반고 갑절 이 뜻을 쫓固히 하여 ili행하고 있는 <P+'t 二져 江Il\iit 第三t!에서 t~ .I;l된 겁 이다 

업 f힘lπ(신상완)은 上iÞí에 댐來한 後 주f행~(이종욱) . "，，，，1등(김봉신). át돼，，(맥성육) 쇼法삐(김냉 

란U 둥과 t1l該한 1& 엽낌의 !힘씀을 圖g용하려고 31)li\ :초文과 같은 효듬콤 및 짧~，j 옳勇 fiì면 ~떼라는 것을 

fj:h\하였는네 이의 g 며을 표랬하71~하여는 有力한 i성19들 上lW어1 꾀出하고 빡內 좀경 '1에 짧좀部리늠 

것을두어 {8"1~ n해의 f젖密 交通 i월關으로 하여 싸'k1'용林의 結合을 :@~봐하게 할 必몇릎 느끼고 安섭냄(안 

장호)의 씁 101을 얻이 同A으로부터 各춤 앞으로 보내는 回"'을 援깜하고 本年 τ꺼 十)L B'l\ 上벼를 ilJ 

양 大디 奉天을찜EÍl하여 同 二 J-iiBl컵 人京하여 →九→九年 八月 上힘에서 歸*하여 상고 있는金# 

윈(김상헌)과 함께 同R 느十八 B"웠흉며，홉 쫓J용폐3 뿔王좋로 가서 同쪼인 없:I.i: 同쥬 엽19 숭大i(t(김대 

홉)에게 ..，. 1홈을 1';하고 同時 任“인 *精月(강정원)과 面상하여 ?k: E!â웅(안창호)의 며후을 옮示하고 I.ií，￥ 

iP.i1lf의 해狀을 말하고 目下 財뼈에 용￡하므로써 金 二千圓을 ttD비해 닫라고 請求했으나 !êl@ 합하므로 

{승 a i꾀ιi를 IlR끊야여 H좀할 것이타는 -g_;호응 살리고 사략지도도 숲情꺼 (강정윌j은 %짧아 두E임김 三

꺼 느 r -t R 4t大암(겸대흡)을 명城에 보내이 金댐휠(김상헌)에게 金 →千liIl을 앓供했다 

그後 1페A은 三月 八口 運動 윷쇼없it을 日的으로씨 많尙北펴 水川힘i 앙연륭로가시 It뷰 뻐石뼈 

(지석담)파 會合하고 三月 =十띠 B 慶↑~j 꺼J道 東용에 Ifr在한 11:魚좋 布정〔所로 가서 떠志 金f/>ì뭇(김상 

호)와 카응용하여 'Ì'주에서 運動 i't릎 꿇1!\하라고하있으나 g따을 흘城하지 못했다 

三R 十 tB 金파휠(김상헌)을 며記 없따풍로 tlÜ효했으나 이 또한 H때을 達J!l하지 옷하고 댔M하여 

同;낀 주>~:fc(이석융)을 江IlUJí!￥ iJf，、§에 任한다는 越당의 함令을 주고 lI\.! 'il' sít 덩제 1좋을 용해 江Iffiil.

퓨城영GiSI려:누로 가게 하는 한펀 째뚫(김상현)을 m揮하여 매B •j1!i! iò핑U으1 目的어] 돕기 딩혜 뼈량 

t때i5/、 닝Ii를 體入하였다 

앞시 쫓精!l(강갱월)로부터 뼈供받은 金 千뻐 中 二百圓을 합쳐 上i0llHl 짧짧왔(tr!k)(한진교)에 

꺼I ;l; 1t하고 또 이 샤이에 b↑"，.，(백성욱)으로부더 安m縣 交;검!û을 원由하여 '"付해 온 臨B종 ciii9H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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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id찌 및 ~i듭얀륜H， 王양， ;#印 ni ， i!TI않츄 등。iliξff하고 i'lfr'x j~l*의 111쉐을 E죄 ê，\t하여 껴샤 三十本

III 냐1 十표 때테를 않않하여 m\~J;띠븐 듭강t?'l하고 l:m 짧1.1 ilJ(~J와 피찍하려고 ~~ !.!~j을 ;JJ:行하고 었던 中

↑떠 m↑띠케 되었다는 깃이다 

또 金까흉(김상헌)은 -九→九年 八g 上iU이1서 펴*잔 lH，좋(김당) 또는 찢a :n (l께단용)으로 이名 

하여 꺼않ill 없威빼 펴 ~(q 엽12 야相ft(한상윤). !'i[:(i正(향의정).，암김따(김석성)과 共채하고 미 '1 

+二θ ，'lt， ;};~ti효 원펀ll1I 三升규ñ j[; ltl뽀 탬 11 'I;r~ Â~~:;t(송기헌)을 f7i요하여 tfj 企을 쩍갖했으나 며띠 

을 iîJft하지못했다 

外 三名은 깨펴 ð;川 양쩍용어1 ，효벼되었우나 :<J; A은 ;휩깨릅 !é하고 {tct저히 不결 1Ê:~에 깃f走하고 있 

는영이다 

gXZ홍先 

써 III 쟁많大[;!， J종 강)d동↑ lli뼈}람 R람， ~H용쩌~， f&갱5썽f죠， 껴야'1' 히4t官， M#J F뎌 떼!1lfU깐깐 f~ 

히유官， 1영束R1'i，!펌JI('Ii ðJ令람，li\‘g 흥~i{j;ll'p 司0'‘F￥

3) 백성욱과 관련한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f료 

l 제목 업f~ lflj，셔玩이 혔얘약컸갱에 i!!1며1 

년원일 1920-04-06 

주재분류 민족해방운동 , 대중운동 >민족주의운응 >대한민국임시정부 >가타국내광동 

출전 1M껴용JZi!助 ffil경 分!써 뼈!H~씨κ於Itδ .Rñt主.!ií:J!꾀 

mf섭 EjJf>\j玩이 짧路탑찢용어'1 i!쩨되다 디Þi히玩은 上/ij ~il&에 씨m하여 fíHg 주îHp.of1'iJII 퉁과 

짧댐f께했{.t'를 {t表하여 m立運빼에 ff 7t하고 있었는데 때3政 써 T.M，잉1X'1.2옵 i :'i의 指1>으호 요近 ~;;~하 

이 댐內 엽(용를 써유하여 죠'fl떠 iji을 Hi-f;1 ó}고 또 쩌ιill꾀 ld~으j áJ::.I 파 1ilJ한 f;J f~얀 1사미J，~C 11: 1,\ 

주떼'k을上j흩로보내며딘企劃이 단로되어 펴째되었는데 이에 쐐셰%된경는다음파갇다 

!↑1 ↑김玩(30 ， 龍1:1<'￥ 엽{g Zlj 1; IIl IX春 소子il\ 金씨Æ; 주:i>li-l 많抽 

i:loi' iti(28, Ji';;농 j~{g ~lj名 ?몇좋썽 金좋)i켠1며 

'" ι입(30 ， 1쩔王좋 엽(검)JÆ:補 

'7. ill.r允(23 ， 安"" 주륭뚫극놓 fa{g ~IJ名 수ti용l*i훨며 

白 lJJ!l (12 , 룻;찌극Ht짜1*;휠협 

ì5) 팍샤핀찬쉬원회 한극사，11이터베이스 I ~J제잉 ~εε} 한극3E닌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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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캘 ftll(38 ， !l!홈극도 ↑양{섬) ;t;월1 

白{生tJß(26 ， 후國극똥 f휴{용) 未밟해 

-t~융f~(26 ， 따，P~i~f김) 未많M 

金ìJilJi (22 ， lt생 츄 ↑;1 f섬) 木않補 

朴攻f끔(24 ， \tli度극￥ ffif낌) 지않補 

%:大i융(22 ， ~R;'; "l' ↑잉rf~) 未iH띠 

￡大선 (30， I웠 t;t\t뿔양)경뼈 

it>!ìr.1씨 1(43，여le~) 이IJf;껴事f쁘￡江原힐。”λ1 성t해) 뺑n회立;!~~1卷 分l!Il 벼뼈써‘:'!(it0 ""J、王흉효훨h 

이 액성욱과 관련한 한민족 독립운동사자료 

1 월L"Ã찌立j1f폐!l!j갖μik 5(λ [ji]~낌까f+ I)'" 

암쩌댄양패 븐’등딴 J떠콩(R 文) 

문서저1목 *t닫it 訊問쩌콩(짜1同) 

2 훼Jî;!Xl정 ，J:~용했잉'ftH똥 5(大 1，1때혐다 1)"" 

당행찌앞:gß. 질썽용 혀J홍(B 文)

운시지1목 효見홉1윷 

3 햄ß:!kJll、'r.jiHJJle'M↑똥 5(大1'1 ，핑휩 f'i' 1)찌 

유lJi l덩잉표헤 양했홍 딩껴좀(þIj ii;l:) 

문서서]복 키、tH: i'곰 신분조서(제1회) 

4-핵l.(jj(쩨li.뚫훤iR資샤!I: S(大同때휠f'!- 1)예 

잘치정f영효돼ß ， 합쩍홉 il'l 업(，잉많文) 

운서제옥 의건서 

5-￥.1l! 1용찌立j1f륭li !l!윷*↓똥 6(λ同댐4if'i' IIr' 
JJ!_짧 IJIj~흥증:JI입n;히판( 터 文)

문서제목 宋世냄 :JI돼파공(ffi1回) 

6-1>民jj(獨立얹윷，J lI!윷HlkG(*同댐힘f’'f- II)씨) 

l&líi JJl判퍼 iJ\H써J비홈(Il!ìl[文) 

ï6) 국사견잔위윈희한국사네이터에이스/한민즉늑링운동사자요집윈운빚번역문자il 참고 
끼)국새a산위원호1 한국사네 '1터베이스/한민족득쉽-[;'~몽사가료집원문잊번익문자;ι땅고 
ïR) 국).)건잔위원회한국사데이더에야스/한，;，1족독잉운동샤자료집원운및번역운자.li창고 
7시 국사연찬우1왼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민족욕입운동사자표집윈운 및번역운자료감고 
냉J) 국λ}띤찬위원회한국사데이더베이스/한민.~립운동사자ι집원문빚번역문자료잔고 
81)국사펀잔위윈휘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민족독립운동샤자료김원문 밍 빈역문자료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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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옥 來世꾀 신문조서(제l희) 

7 함[èlli~，"II'!lIf굉JJæn깐짜 14(.,:::::_"-'H!W}J IV)~~) 

三 때"11'示'" 씨맥컴 lJ\間찌까(않')\쩌.\')(디 χ)‘” 

감서제목 57: ì홍彦해問~r:]?f 

8- I\l WI);J정立!lIf;hæ'imll; H(三 3~H)j IV)"-I) 

三 • 돼立示댔 ~~~~용 mro1찌판(t~')\l딩칩)(f\1i'f文) 

문서제복 吳뿜신문조서 

9 야民j.쩌立jj!중~æl설111'， 16(三一jJ~][h Vl)H'j) 

三 2원 _\L示iIZ，때혜경즉 f1!: i염히뀐콤(~文)‘/ 

문서지)꼭 따i~彦 訊問J떠경 

10 훼民얹獨 ù::;;'Æ핑h잉\tf↓양 16(三 jj!;h VI)" 

三 - ’~J\(.지3威 R정E잉.~.lIi l즙쩌i압([!!Ii엿文) 

문서제욕 吳i훨彦 신문조서 

11-함띠앉뼈\f.쟁했史윷!+!I\ IS(두 lKj] V1I1)에 

三 • 쩌立H:TI 關미래쉽 公ψIJ M;末근주(ß 文)

분서제복 公11始末랑(第3띠 /1) 

12 햄r:i:!Æ때立運助史'1ft!集 IS(三-Æ페 Vl[])에 

三 IfJi1.효늠 ~~r;~考 公써!JIJ太쁨(fJJ:'Ii文) 

문서재목 공판시말서(제3회의 1) 

82) 카λ}켠진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민족옥링운동사자료집원문및번역문사요강고 
8치국시건잔위윈회한국λ}데이터베이스/한민족독런운동사자료집쉬문및빈역문자료창고 
8 1) 묵시핀찬우}왼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민족목펙운농사가고집긴운 잊 빈역문자료 삼고 
8'3)국사핀잔위원회 한급t사데이터배이스/한인측옥연응뉘웅사자ti집원문맞 1건역문자료 1)고 
KÓ) 국시변찬우1띤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잔인 1 득 쉰윤g사자료집원운 잇 번역문자표 참고 
87) 카사변사위윈회 얀국사，11이디에이스/한민족곡링운동사자료집웬문및 언익문자료 창고 
ilIl)국사편잔위윈회 야국사데이터메이스/한민족독립운통사 자료죄싼분빚 빈약운자료 창고 
89) 안}띤찬위원회 긍ι국샤머。1터베이스/한민족커링운동 사 자R집윈문 및 ~l역분지료 착끄 
9O){잉재w응R계의앙인운동”염에생→f앤드1→λ} ， 2001년)(8 영장에서활동산액성되 )p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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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론(結論) 

백성욱→은 3 ‘ l만세 운동과 ÀJ해 임시정부에서의 행적이 뚜렷함에도 붕구하고 목립유공자 당훈 

에 오르지 뭇한 인불이다 상기(上려)에 열거한 독립운동 사료(벚料)만으로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아도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아래는 액성욱과 3' 1만세문통 당시 서올 시내에서 〈독립선언서〉들 같이 배포했기내， 상헤 임 

시정부에셔 항일운동에 참여했딘 동표들이 정부로부터 반은독랍유공자포장(~1표) 명단이다 

• 강대려홉大呂 ‘ 1889 924-195912 낀 종*후(19S 이 

·김업린(金;~없 1899.8.23-1964.3.14) 獨立章(1995)

·김싱헌bltj"，윷 18932 1-1945 12 1히 중國홍(1990) 

• 백용성(自뚫성ι 186358-194022이 大~Jt염출(1962) 

• 벅초월(álMJ : 1878.2.17-1944.6) 建國쫓훌(1993) 

• 신상왼H申尙玩 1891 5 6-1951 1 2에 $쫓E펴i쫓章(1993) 

, 01석윤{좋짧)C: 1899.7.21-미심) 월國종훌(199히 

’울치 한국녹립운동사정요시스냉/독립운종사/톡닙유공자공운사il애서 델쉐 

그리나백성육은공훈응맏지뭇했다 이에대해서 영혜봉스님은， 

블교계의 스념과 불지들은 나릎대로 치열한 대일항쟁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블교계의 폭립운 

동은시대의 요칭이1 부응하지 옷했거나대채로올바은 1성7]을받다끗한경향이 직지 않았나"라고하 

펀시 10석띔을언급혔는마그중쉐렉성욱이]며해서 (8 임정이}녁닫응한 백성적〉이라제걷을날 

고 p157-p162쪽까지 그의 생애 및 독립운통사실을 열거하였다 또한， 인산(í二山) 김잉훈(}Íì: 영b 

1909-1992)은그의 책에서， 

방도인(方앓시으로불리운헐님이 한문 있었다 그 힘님이 해망을북지 못하고 죽응에 다다르자 

입증을 지키던 많은 독립운동71틀은 그에게 물었다 ‘선잉님께서 떠나시언 어찌될까요? 선생닝 

같은이안異) 이 과연또다시나올수있겠습니까?라고물으니1 “모르는소러 나보다월등 

한재주들이많지 해방 01툴후묘향산의김운룡이올앙집으로올킬세 그러고급강산중백성 

욱이 있지 앓은가 모투 전하의 기재(奇才)들이니 나라에 큰 일이 있거든 나띠를 관계치 밀고 울 

어서의견을듣토록하게나 1 이 

91) (선익t-(Jf~형감잉훈，팡제왼19l::l9년 )p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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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고 하는 것을 보연 백성욱은 당시 많은 이듬어1개 신해때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싱기도 하다 

그도 그릴 것이 1919년 3' 1 만세운풍 참여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힘운동을 하다가 유업으로 

유학을 떠나 전학박사룹 받고 귀국한 후에도 독핍운동을 게속하였다 

또한 192H년 9원 증앙불교전문학교 교수직-응 사직하고， 곧바로 금강산 안양암(강죠패)에서 〈대 

방팡블화엄경(;k方廣깨華없뜸)}을 제창하며 단신수도끌 하었는데， 사싣 때싱욱은 이 시기에도 비 

밀 항얀운동단체인 신간희(체양상)의 주요인표로써 경냥 마산(띤 l]j)까지 내려가 연사(값J;)로 활 

동쥔→하고았었다 

1930년정에는백성욱을따르는수도자가많아지자안양암。 서 지장얀(센F!Rt)으혹거처를용겨 

1939년까지 회중수도(옵쟁修펴)를 하다가 열경(B~D의 압력A로 종결하고! 이후 1945넌 팡복 전 

까지 돈암동 자댁에서 좌선수도픈하면서 지냈으니 그럴 안도 하겠다 

다만， 맥싱욱은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축장기에 활약했던 얀물로 독알 유학에서 돌아 

온 。l후 1928년까지 여려 곳에서 독립운동윷 적극적a로 주도했거나 찬여릎 했딘 인플얀데， 이후 

의 1928년-1915년까지의 이 시기에 백성욱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익 행적을 찾는 것이 연 

구고}제로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푸지 못했지만 헤방정국 당시에 백성옥은 소뷔 이승만파의 한 사람으코 건 

국운동(셉댐않폐 1945-19'19)에 참여한 정에 대하여 앞으로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득히 

지'12대 통국대학교총장 시철의 업척에 대해시도 재조영하고， 그가 불교(佛~!O 지석인으혹 졸(후)할 

때까지 《긍강경%에 역첨윤 투고 수행자로써 또는 후학 양성응 위해 힘쓴 장 통을 포괄적으로 연구 

해야할것으로여껴진다 

이번 사료조사는 백성웅의 독립운동 행척에 판해서만 다루어졌다 그의 다채로운 생애에 비하 

면 편린(片쨌)에 불과활 뿐이다 차후 채겨1적인 연구 조사플 몽하여 그의 독년운풍을 비롯한 많은 

엽적이 널려 알려지기를바란다 

아울러 초장기 독립운동에 애우 중요한 역할응 한 것만단은 사실이니 옥립윤동유공자에 포상 

(폈앙)된 수 있기글 바라면서 미흡(未잉)하나마 자료 조시블 마진다 마지막으혹 자료제공이1 협조 

릎 해주신 백생욱 박사의 제자 감동규(金따圭.7， 새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휘 대표) 선생에게 감사 

의마응을전한다 

면11뼈의llH:tL용ti ÿ:H l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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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경기도 냥양주는 예로우터 한양(푼陽)， 도성m城)과 가끼우연시 맘은 한강이 구비 흉퍼 토치가 

비옥하고 산자수명(山떻水明)하여 찬란한 역사문화가 꽃피운 고장이다 이로 인하여 남ÒJ주 전역 

에 여러 형태 여 "1 종류의 금석문(金石文)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왕릉(光隊 세조와 정 

희왕후증， 사풍(멍않 단종비 정순왕후흥，.共탱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롱， 째평 ‘ 순종「황제와 순명 

효， 순정효향후등 ) 능표를 비옷해서 굉 해군묘(光따캄처)와 양족들인 비빈， 후궁묘의 묘표 묘갈1성 

과 영의정을 지낸 김육('Íi' lû 대동법시행)신생파 박왼종(朴JG준 연산군을 쫓아낸 주익)선생， 원 

주빈씨시조 연안열(않安?!D선생과 풍양조씨 시조 조맹(웰없)선생 등， 벼슬 높은 사대부들의 신도 

비， 수릎 헤아란 수 없는 마뷔 균씨와 그럼 보←을증 인 봉선사 대종영문(奉XcJ +:월짧文)， 특별한 

시비로 진국 어디서도 불수 없는 유일한시이 유칠시 "I(짜뼈맙많)등에 남。}있는 옛 성현틀의 최고 

의 문장과 최고의 멍권글씨가 는냉주의 오랜 역사문화를 지키며 엣이야기릎 전해주고 있다 

이약간이 남양주의 풍부한끔식문에 대하여 기숭하였으며， 그중시비의 백마(自眉)로 여겨지는 

유철시비에 대하여 깊이 있는분석과 연구를하고지한다 

II. 금석문이해 

1 정의 

금석문이란 천이나 청동갇은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긍문(金文)과 닝l석처펌 식재얘 기록한 석문 

(꺼)()을 포두 이르는 맏이다 넓은 의미에서 금석문은 토기에 기록한 토기명문(士앓%文)， 나무 

조각얘 쓰여진 목간(木簡) 직물에 쓴 포기(κ 記)， 고분의 건!애 붓글씨로 가록한 묵서명(뿔뽑짧) 칭 

기(t것옮)에 기록한묵서(뿔끓)，기와나전돌익 명문(iG文)등을포항하여부르기도한다 

2 역사작가치와의미 

금식분은 해당 시대를 상았던 사암들이 자신들의 생환모습이나1 생각들을 직접 낭긴 것으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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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에 있어， 애우 증요한 자료라고 한 수 있다 득 하 약사 언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헨자표가 

우족한 고대사릎 연구 암 매 득히 유용하다， 끔석문은 대부분 당시 최고의 문장가가 글을 짓고， 

씌고의 맹뭔가틀이 긍을 쓴 정우가많았으묘록， 각 시대에 따픈균씨의 변전을 연구 할수 있응과 

통시에 엣서체약문세의 예숭척 가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봉수 있다 

3 금석문의종류 

1) 비윈뼈文) 

비석에 새긴 문장으루 기록된 정보량과 남은 수량이 많다 금석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였유 "1 
분의 대표적얀 깃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신도비(때↑연뼈) 

왕이나 고위 관직자 부덤의 길목에 그 사람의 엽적윤 기콕아여 세우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종2품(從二品)이상의 관직자만 세웅 수 있었다 

나)묘갈(흥쩌) 

비문에 신도비치펌 서(fí' 산문치Il와 명(i~ 운문체， 주인공의 생애틀 글로 표현 문장)이 있는 

깃으3 신도"1블 세올수 없는 종3품(從三品) 이하의 벼슬윤 한 사람들이 세웠다 

다)묘지명(월誌짧) 

츄은이의 신원과생애 태어나고죽은해 등윤기록한것 

2) 증명(뚫짧) 

종}응 제작δ농 연유와 시기，종의 원료의 양， 지1작 객임사종영응지은사람과금씨를쓴사람， 장 

인(ITA)등 흘 기재한 r성문 

3) 툴상명문{佛像銘文) 

금동품이나 철윤의 광비I(光품)뒷면을 이용해 울상을 얀들게 된 연유←듣 기독한 금 

4) 도김영(7J댔옮) 

닝앙추금석뭔숲石文]고칠파시ut(~'ft힘중밴D l( il웅)인유정시비(ξ얘m'fJ연구 121 



정껴，단김에복윤 "1는문구나별사"-1 그핍을상갑(UU~)해 놓은 t싱문 

5) 옥간{木簡) 

막대 모양으후다듬은나무조각에 문자냐그힘을 적이 의사듭 천랄한 것 

이로기영뭔土옳옮文) 

도기 의 김면이나 마닥 등애 단순한 기호나 글지， 그럼 등을 척어 놓은 갓 

까와전명(][，종옳) 

기와나전을에 새겨진 것으로건설과우덤의 -용도나주인공등의 내용윤담은명문 

8) 바우뻐| 새겨진 시문이나그림 

바위에 새겨진 그링과 푼지는 인류가 남긴 익사와 문화의 흔직들이다 수옥과 시옛물이 어우리 

져 경관이 뛰어난 곳에 새겨진 바위 긍씨냐 그림 시른 통해 선인틀의 생활철학을 엿본 수 있고1 높 

은예술성에정탄하기도한다 

m 남양주대표적금석문의미(意味) 

우1와 갇이 금식문에 대하야 이야기 했듯이 역사자료 중 보다 정확하고 진싣하다 손팝송l는 금석 

문， 과연 무엇이기에 증요하게 여겨진까? 

금식운은쇠나룹에새긴글씨나그겹응말하며，넓은의마애서는토가나나무칭기에기룩한균 

씨 등 종이에 적힌 기록이외에 다픈사울에 새겨친 모든 것을도함하는 것으노볼수 있다 즉금석 

문은 핑개토대왕과 같이 국가의 위업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꾀거나， 모역 동남 쪽방향으l 무덩이] 

이르는 입구에 죽은 이의 엽적을 기록한 신도비릎 세워 가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요역 

에는 묘표， 능표릎 새위 주인이 누인지릎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금식문에는 당대익 사휘상이나 

제도， 운화 등 그 시대의 이야기듭 담고 있기 때운에 증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득히 긍석윤을 낙온 

한 경우 환경과 재질상 부식이나 변형의 가능성이 큰 금식문이 닥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익 저1믿본 

극복하고보진됨으보 오래투고 연구 한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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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뷰에는 이러싼 여러 금석문이 ‘풍부하게 자리 장고 였는데 1 능표， 신도ul， 종병에서 그 의미 

릅살펴보기로하겠다 

1 능표(앉값) 

그중 능표는 양。1나 황후의 묘에 세워지는 표지석으」료 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려주는 비석 

인데，남양주의 많은놓표중홍릉능표에서 그 의σl플상펴보키로하겠다 

- 조선 2E대 양의 놓인 흉풍WH't)의 능비 

비각내 능매에는다~응과감이 쓰여 있다 

대한 제국의 태황제 öl증파 태황후 명성황후 (*~1.허운太 민 껴mM: !JJfiU(~Ur1 m li)륜 합장한 홍 

릉”고종과 냉성황후가 함끼 누우1 였다는 내 용이다 능u]익 후면， 연제 Q] 저지로 지워진 흔적이 안LHf 

게 님아 었다 사설 늠늠하게 능을 지키는 이1I]식이 온전히 자리를 찾이8}고 었는 건 능삼봉 고영큰(r'::j 

7j~ tB: 1853년-1923년 ìO세) 덕분이마 대한이란 국호와 항재단 칭호글 트집 잡는 일본의 얀행으로 고 

종황제의 능비가제자리을찾지 못하고누위 있을때 고영근은요히려 고종대행제 꽁 여댐자(λ'" ，太 

오 'rtf ， 太올팀)를디 새겨 비각 안에 세우기도 했다 (영정 사진 1) 

2 신도비(神道碼) 

또 다른금석문 신도비릎 통해시도흉마로운 역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종2즙 이상의 고판 부덩에 

。1르는 입구에 세위서 죽은이의 엽적을 기라는 비식 신도비 남양주의 많은 신도비 중 김육(승 

에)(영의청 1580년-16)8년 ì8서Il의 선도비가 눈여겨 불만 하다 킴육은 인조(Ufi) , 효종(孝宗)때 

문선으로대동볍(*띠낸)을확대실시하고통전얘기F댐rn을전국적으로보급S냥데，지대한공핸 

윤한 인물고조선후기 백성과나라이l 싣질적인 혀1댁을주는경세이년(감반젤念)을중시하여 경세 

시무책의 유용한사상을 폭 넓게 받아들였다 

충청도 관찰λ}오 있을 때 전쟁 뒤(벙자호란)라 백성능의 생활이 애 Q_ 궁핍했다 그래서 각 지방 

의 특산플을 공물(혀物)로 바지는 제도대선 미곡윤 받히도콕하논 내똥법을 선시하면 액성틀의 생 

활이 향상될 것이라판단하여 이법윤조정에 긴의 했다 이 치럼 김육의 선도비에는그의 가장끈 

엽적중하나의 대동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별침 사진 2) 

닝ει주급석문{숫右文]고질괴시비(H;잉중백미(0용)인유질시비(써11~~'f잉구 123 



3 대종(大鐘) 

남양주 진집읍 봉선사(협)~캉)이1 도 귀중한 급석운 자료가 있다‘ 청동으」료 안든 봉선사 대종(大 

位)，보불저11397호로지정된봉선사대종이1는종음만들게 흰 이유가적혀 있다 

ι세조의 공덕과 그익 아들 예종의 극진한 효성이 대단하니 이 근 종에 그 의미릎 당아서 영원히 

빛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하 캉희맹은 pl러틀 조아려 절하고 t영하기를 세조익 능묘에 정을 세 

우니 그 모습이 우뚝 솟았네” 

lllj~λ+껴쯤ιE양l'!夫我폐I~l下~& 쑤之!li所以f후映훔古껴不 "f不tt;연째챔以m챔於쩔젊:mê 

~~ilti;￥拜N연합ill ，ij;비 lnlè낯問홉치슨껍융탱따ìt엉， 

이치럼 역사의 공백음 메우1주는 금석문 그 가치와 의비가 큰 금석문은 역사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중요한사료가되는깃이마 (별첨사진 3) 

IV. 유철시비(兪樹詩牌 : 향토유적 9호)연구 

1. 유철 선생 약사 (兪빠先生略史) 1606년(선조39)-1671년(현종12) 

유철선생은 강윈감사 유성중(&ξ、함1으! 아듣。]며， 목λ} 유병건(ξf!J웰)의 야매지이며， 영의정 

유칙기(값%싹)의 할아머지이다 

1633년(인조11) 계유넌에 2R세에 문과에 급재하여 건열(녕때)로 출사하여 1636년 설서로 재임 

할 때 병자호란이 일이나 인조를 호종(힘從) 답한산성에 틀어가 있을 때 많은 선등딩의 반대릎 무 

릅쏘고 청나라에 사대의 예릎 바지사고 주창한 향훈(쿠찌펴) 자였다 1M)년 경상도 관찰사플 

역입하고 예조강판(넓힘參씨)으로 있윤 때 청냐라 λ}은부사(鴻恩副使)로 다녀와서 경기도 관찰사 

혹 새띤 중 1659년 효종양 능행 (p쫓行)때 다리가 무너져 파직 턱산으」료 유배되기도 했으며， 1660년 

(연종1) 55세 때 현종이 즉워하자 북관(復ιô)되어 대사헌(大마펀)에 임명되었다 1671년(현종12) 

이1 “세로서세(값띠)한사랍이다 

2 시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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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언()(꾀 ~n ， 유칭시비(H:ì~':낌!j[i'l!)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 가개(lêiO ， 유 

씨(값I';)， 선영(Jt강)， 유칠선생묘 앞에 좌1우고 시 ul2기가 서있는데， 좌편에 해서채(W;，!r-암)룩 스스 

여진 중별사이(mlJ픔뼈)， 우편에 전서제Cl'<，I}!lil)로 된 안시비(이J폐)로 이루어져 있다， 

인조， 효종， 숙종 초에 걸려 활동한 I생사(1'， 士)늪이 유전선생 생전에 "1어준 증l꾀시 ]6수아 유전 

선생이 을아갔을 때 그의 죽음윤 애도하며 1 기린 만시 16수윤 그 아들 목사(~ÍN!) 유명건(1Í~싸!t) 

이 반아둔 것을 유철의 손자 유최가(없떠J1O)， 유척기(섬찌1Sl가 당시 명현 ]6~1익 균씨판 받야 영 

조때에 건굉한 우리나라에서 유얀한 시비로 그 당시릎 샅았번 조선후기 기호사란의 거두듣ζ 시 

릎 짓고 극씨블 쓴 32인의 시문학사상과 생애룹 지긍도 살펴본 수 있는 귀중한 자료 까지가 있다 

하겠다 

n 건립연대와규모 

• 연대 1734년 (영조 10) 

• 규모 총고 = 30000 , 비초}높이 == 91cm , 비신높이 == 123011, 폭 ; 잉 Hcrn , 두깨 == 33.5cm , 옥객석 

높이 == 8(Ícm (‘ 증떻시"1.안시 "1 두시비의 규모가 간응) 

·소재지 정기도는않E주시화도유차산리산 67-](기게유씨묘역내유진선생묘앞) 

〈유칠시비시진〉 

옳 
증열시비(우) 민시비(좌) 

낭잉주긍석문(St"文)2설과시비(，l!t증앤미(白용)인유칠시닝 1(f:ìJ영‘fli'fì연구 125 



3 유철증별사비문(兪微뼈別쉽빠:xJ해석(解釋) :8수 

1) 酒흉뿜別흙 

당t반 Ir;{fi少友쩌폈담쩍~1j~1j~썽早떠]北 r J1PÞ:좀 

g免짧아1川 JL Il9: Ht쭈理f꾀 E효훌앓팽U;lêilJJ不在훌!잉i 

il);J;u fι끼L須l↓명흥以L'[材옷g￥Ea 

;,\)] tìl “r:i1~ 파해잉 수용 풍 

주전증별*λl 

세상삼이 갈팡질팡하다가사권 친구 척은비 

그대마지 작얻하니 시음이 더하구나 

촉년에는북두같은참다운후설·을을었더니， 

안년에는 남주에서 바로 고굉‘의 재북임윷 알았네‘ 

효리하는 치하에서는은총윤 입어 마행}었간안， 

벼승õr;는 심징은 애시당초 건퉁‘에 있지 않았다오 

위난이1는 역시 양리·가 있어야하거늘， 

시투든 재기라고설능j을 비웃지는 알아주구려 

호주채유후짓고 우제학이재쓰나 

·증열 이열， 후성 승정원관리 고잉 용이 선임하는 {JO-f, 긴등 벼슬김 앙랴 흥융한 건랴， 실능 중국 전콕시대 제나리의 잉상문 

2) 東훌를志픔 

듭FμiHmilililililllfJ[\T千:t悲11과i여4水후;쪼fiJ;:ff， 

잃없양t용\'1分￥ti힘æl죠It，g앓興忘힘J 1'tf따~" 

íÍ} ti \!1;!)';;:;{:,1J;?, li 뼈있 홉 

동"1'에서의 뜻을 말한 시 

옷난 재질을 인재로 암아주어 부끄러우나， 

결에서 형제치럼 끼이게 되었네 

간과i는 지난 일이 서글프고， 

여기저기 떠올다과장에서 만나다행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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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은 얻어져 "l-묵핀을두드리고， 

한밤중에야 숭상을 마주하였네 

에전에 놀던 흥은 여천히 다릎없고， 

타향에 와 있음도 잊게 되었네. 

회콕조한영은것고 우장잔선11은쓰다 -

-동악 연핀의 처소， 간꾀 엉란 

3) il!i行앵~rJ흙 

갖￥￥￥)jj‘i!l! i햄11;'효朝廷;!i fif)찢JÌfjIl!iAFe벼到底多뼈路 

天下f용心只~Ij짧않次分행↑훌易 i!i關河o1[j몽해얘!lE 

ìl! tÐß쫓國才&:tf:rt命해看성국g경 

• Hi 펴 ~찢 1는꿇，" J용껴옹 않尙 jfj몽 

연행*증열시 

아득하고 숱한풍진 변방에 가득하나! 

조정에서 사신가렴도지난날과달랐네‘ 

인간샤 결국은갈링길도많다안， 

천하에마음상함은오직 이별뿐이라네 

잠깐통안 헤어지니 마음 괴롭고， 

반려 관하가로막으니 눈물만흐르너l 

본래 언국J의 재략이 대단함은 익히 아나， 

사명을 빨리 마치고 임금께 보고하게 되겠지 

시냥유제칫고，착익정권상동운쓰다 -

.연앵 북경시싣 일생 언국 송니라 외쿄재싱 

4) 짧훌述1형흙 

生同→世JZI，J !l!미入얹훌f$ijIJ:졌:ff대~~朝~!þit\; 

꿈흉f'I'면앓ι、 ↑홉i터영未報身先?허四十無Ilil~己明 

용把1!1/í1 ft公뽕iPl!情?댐갑부닮체 

영양 I!!송Ml 三빼子 金El쓸 뽕 -

님양주금석윈숲右文12설괴시비1，;;잉중빽이(白眉인 유칠시비Ib뼈liil)연구 127 



은대·술회사 

한세상같이 낳아 '-r이도같고， 

승정원에 갇이 드니 보기 드문 영광일세 

단폐·에서 종종걸음 냐란히 하였고， 

청능'01 함꺼 숙직하며 심정을토로했너L 

연의*도갚지 옷한 채 옵 먼저 병듣고1 

사십에도알려지지 않고머리만희이졌네 

모아 장은 경륜은 공들에게 부지노니， 

나같은소용‘영썩돌아가농샤지었니l 

낙정 조석윤짓고y 삼연자강장용쓰다 

’은대 승성원 딛폐 궁중， 섬늠 1￥& 연의 극히 Q꺼1힘 소용 께으응 

5) 옳용뼈~t詩 

W~r{\흙훨!언중좋미얻tH;Tj$~回쫓ms妙歲~H똥앓盛 

*w며뚫→)j私行삼liiîcl:1i:仍짧g到쩌쩨n!t陣 

t%Ultlil! lli在종白 jiljj~릎久無픔 

白수"~띠 *핑r'홉추11命영-

영영‘에서작별시 

한힘은 우수한 인재를 뽕우니 비변사를 누르고， 

주대‘한 때 엠금의 눈은 한쪽에만 쏠리었네-

어린 시절 울륭한 명양은 한쌍의 구숨이니， 

새봄의 비와 이숭의 은택은 한쪽에만 치우치네 

행차가분사*를 지냐는데 금의릎 입었고， 

순행이 동t양에 다다르니 칭찬이 있었네 

부끄란게도 진첩’욱잘하고 책상에 았으니， 

흰머랴에 재주가다하여 오래 답승}지 옷하였네 

백주 이영한 짓고， 이조판서 。1건맹은스스나 

i엉엉 경싱도 ζU영 주대 잉금께 상신앙， 문사 힌1즈 음빙의 총a자 동항 한니리의 지g 진영 진중힌 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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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冒힘來옮폼 

g꺼 í1'三秋댐f용'1f!용;(["，-r힘í!\l견생쟁小다Htîrr패 

i>>' 잊 )\1엠’펴껍，H!ì tJ;t껴~ft. Mi:tti宋玉뼈V웅有 r.!íQ: 

，1)버 1:-bl:~.*tF유 ]!~王 1l 

모우래방·시 

정기는 엘써 가을에 。l르나， 

뀌뚜라미 소려가밤에는방안에 있네 

시원한마당은잔서틀 거두이가고， 

가땅비는 초기을을 서능하게 지이주네‘ 

이해도 저무는데 사람은 병들어가고， 

서리 내리려하니 기러기는 난으려 하네 

누가 초냐라 송옥’응가없다 하냐， 

요만한중에도균 보낸 이 있는 깃을‘ 

-장주김익회칫고?대제학김진규쓰다 

’보우래잉 비 잊으여 잦01중 승옥 초나라 굴원의 제지 요럭 !t목이 바링에 흔틀려 입이 띨어잉 

n 짧쩔JIjj~IJ폼 

1앙짧쫓~1껴~.ß~었*양썽버디짧七十JHflJ꿇 ，Q，끼짧1~31j 

，띠;.J"l조 mf종좀優行看윷路치i_웅~己값빼없1꺼 ill염 

í~柱建총b知不효白雲千뿔幾回 TI.Q 

ir(J 1[ 여"흥 iiJ R범 윷3융페 향 

영영증별시 

유생의 꿈 파하자 망아지 울음 울고， 

남쪽의 천십 고융보삭펴 다스리었네 

예리한 연장은 모름지기 만차·에서 나타나， 

통달한 재주는 어찌 다만부서·어1만 능하겠는가1 

선정안베풀고다니는길새로운노래가퍼지었고， 

이미 보낸 시골에는 옛날에 받은은택이 남아있네 

남잉주금석원옹'5;이고칠파시I:J I(N-뼈증액미(s !.:i)인유영시에;，m;m~연구 129 



증별시비문틱본 8수 

동주’에공을세울날낼지않았을테니， 

흰구음 덮힌 천랴애 몇 번이나 고개 톨려지려나 

기진 홍명하 짓고f 해앙위 오태주쓰다 

’번지 디등기 어려웅 나우 등걸 부서 핀정의 븐서 동주 구리기둥 

에 i짧흉R용~[J폼 

'I!l不IHt向l댄챙}女~.연1옳J1ìJíE많 

今처好?양g미훌去접 IUιf장양싫if 

i잉쥬 쇼jη μ ，ifi.n i1l tIl lS1 흥 

주천증별시 

옮기어 봉하지 못한 주천응 향하여 한탄하니， 

여양‘은거짓 버운은총이 침만을흘렸다네 

이제그대는동캉을차고가나니， 

습씨*의 옷가에서 몇 해나 취하게 될까 

점믹 김유 짓고1 우익갱 조장우쓰q 

.여잉 태수를 X 낸 당나라 &t! 돔장 구리도장， 습μ「 딩냐러 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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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철만시비문(兪째쐐詩써!fi'I'.)C)해석(떼퓨) ‘ 8수 

1) 投폼뼈)< 

生Ul[ji]1Tt효f따!’‘ 

7}UJ:';:경5얀'l'名qg 

rn'lt J'< lfriiïi~lii 

씨RrmiJ: "1 與1fl

~17í三훼낀八명 

仁효ill~~냉IH 

SH꺼1118 公lt:Jí

天쩌~↑펴不少延 

-%_:t;r，ti용l>元 "흥써흥 尹iJ~-:: 용 

해석문 

한 해에 태어남이 어쩌 우연한 일이라 하랴 

갈이 가보에는 이릅이 나란히 실렸을 것을 

한가하고 B쁨은 길이 다르나 지주 들렸고， 

담소하며 술잔을냐눠 허여(지기로 이정)함이 유밸났다네 

명망은 삼조에 높았으나 관화(육경과죠냐복야)엔 이르지 옷했고， 

인성은하수릎누링작 하였으냐 회년윤 뭇 채웠네 

아들흔사히루 앞두고 공이 먼저 가셨는데， 

하늘은 어찌 공에게만 우정하여 늦추지 않았던가 

영얀위흥주웬잣고 이조싼서융덕낀 천하다 • 

2) 샘:.4Ii명文 

풋x.e.후n꺼퍼1읍德亡 

ìJ1 1퍼公Æ1"Jj!傷 

1&\원尙(칭굶.::i: líí 

;u.q;t:1-51~["ìl~ 

:녕近IH뭘띠자￡ 

닝암주금선문{it石치고앙파새 I(，~쩍줌빽I(S ，u)인유정새삐빼%휘연구 131 



家1연光業有:겹Ùß 

르ßi!용찾今!JUi 

JF.路e，후쌓~1걷용 

i;A 추 不1ì子 "양 흉갔 

해석문 

조칭에 숙덕 없음도 통단할 인인데， 

더구나 꽁이 서거했다니 마음이 아프다 

풍정은 아직도상대μ}헌부)의 잣낭에 품열하고， 

혜택은 일찍이 성국(중국 션서성)의 감당에 남았다네 

수는회년에 가까우니 사년이 모자랐고， 

집에는 선엽 전하여 여러 아플 있도다 

상경의 승계는 비콕 지긍도 있으나， 

황천길엔 필시 낙정Ið+(조석융와 호)을 찾았으리라 

사인이헨짓고 불소자병건상가전하다 

3，授합행文 

名家t강용盛門 f펴 

영GB:m~亦몽居 

f용업11용쥐三子츄 

行ij:又펴六싱Jfí: 

짧川캉 H 닮J'G!ìlt 

:>r-:tt월i1tiiB총t_ill 

~돗未rt쩌3外 31J 

白행;i~t써ìi!如 

~U~政추~，동 11과4 추 1~i:) 흥 

헤석문 

예천부터 멍가록 집안이 융생했는데， 

도헌(대샤헌)도 상위(위세)지냐고 평안히 지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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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하혀 배이난 서1 야틀 두었고1 

에상 또한 육순 남짓이 살았구려 

양주의 봉날에 선영으로돋아갔으니， 

한식의 새꽃만이 엣집에가득하마 

늙은 옴 교외의 잔별 이루지 못하고， 

별리 바라보노라니 눈물중줄흐른다. 

영의정 이경석 짓고 지핑 이BJ언 전하다 -

4) 授詩않文 

~Ilj↑피않성令兒婚 

:Ç~i없져댄Æî，~웹言 

r다걷를亞JI~jl'ìl1lJf:죄 

rt;;1한下콩효i;:~용 

이R :\ítHíl'hl 주*경 

1ê.\I\ jJl훈g 日恩 

J꺼ill:뚱:Ior.용最힘 

→양뼈11l'í웹(찌짧 

右，，111& 주행 !&使 주e:\夏 lt 

해석문 

병중에도깊이 영융의흔샤걱정하며， 

숭픈눈울 염종의 말속에 뿌려졌다네. 

비숨은아경(참판)에 그쳤으니 굳합이 않았고! 

냐이하수는넘었으내어짜높다하랴 

통어(동으로 만든 어별) 옥섣(옥정부)은 당년의 치적이었고， 

긍마(분명)은 대는 지 난 날의 은영일세 

양대에 지우 입어 정이 가장 깅었는데， 

한 곡조 인적(구슬픈 피리소랴)에 은영 중가슴 미이너1 

우e1청 이숙칫고 듀 ^I 이생하천하다 -

남앙주긍식문{숲右갖)고칠파 A 비팀앵중액미벼웅)인유칠시'11"1:1."껴연구 133 



5) 投픔짧文 

'1'步 11雲월~~ 

~Ý年홍W，염橫金 

ØH종早以公孤감 

未路居然老써{윷 

執월Ii!<f，쫓짧j펌l1f 

i!!ll>l !&i훨:tE쫓F응 

f허린E]( ô싶흉효 

용J/.;兄郞未쫓fP; 

- 大였낌 려~$!. :}(i"iJtr.Jt1h'f* 

해석문 

청운가활보하며촉망도깊어서 

젊은나이에화질(높은품개)로금대 띠었네， 

여정은 일찍이 공고(좌우찬성)로 기대했는데， 

말로는 무연스레 노명 칩노했네 

범강은 장은， 위세는 백부(사헌부)데 남았고， 

관풍(관찰사가 인정 살펌)하던 혜택은당음에 있었는데， 

유탈리 서렁게도눈못깎아하던뜻은 

아들의 위금(장가듣다) 옷했응을 염려하여서하네. 

대재학 남용익 짓고 대사간 낌표택 전하다 -

6) 뺑폼짧文 

'k子同年짧고ili 

哭公今 B뺑뺑rl 

흉t빼j~탤三왜Jtil 

E잉 'p 야[j\';七좀ε 

해fl'i!，í컬i종f조둡요 

典쩌쓴E入後A;멤[ 

ftjje폼1II!l;陽山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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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댐쥐m→냉해 

-f"m 'i"정↑딘 KH었 ;,Il ßl l'i 

해석문 

선자의 동년으온 몇 사람이나냥았는가 

공윤여인요늘날은더욱슬픔느끼네 

이경(창판)은숙망유로보야 상조를굴함이요 

주갑익 세월은 천순에서 몇 해 모자랐네. 

반열에선 정차노구 다함을보겠는데， 

전형(인품 인상)은 공연스레 후인틀추억에 냥네 

후일 양주의 길에서 말을 멈추게 된다면， 

송추우거진황천에서 눈물짓게 되라라 

-영의정김수항짓고 부샤김창국전하다 

끼授폼E훌文 

1):써 it近양iflß연 

交찢金 ilí老不흉 

흉l맹幾 fll}양햄日 

뼈8今頻候몽Uíiß， 

Ii'生定'J!탱無奈 

흉‘똥論tι更거탑짧 

@I9P옳1t'*古毛 

i>JIl.’용立j탓::t:~흩 

太 .1앓李廷영 不생l!!li!l< lt-

해석문 

년래엔 가까이 살먼서 자주추수하여， 

금란(앵약)의 교의는늙어서도 쇠하지 않았네 

투환(쉬고저 수례의 벙에릎 감춤)하여 기주(바둑과숭)로 벚 번이나 머윤렀던가 

영상에서 신음 할 맨 자주푼후하였었지 

님aι주급식등~"石文)고설과시닝 1(，휴휘증액미(白S 인유설시비(iIlW:ll1'1잉구 135 



민시비문탁본 8수 

부생은 정한 있으니 숨프나 어찌 할 긴가 

모경의논정은나외에뉘더있으리 

향류 염화에 옛 집만이 남았으나， 

춘풍에 혼로서서 눈물만 흘린다 

내사헌이정기짓고 올초손석기상가전하다 

8) 뺑행용文 

효 "t松힘HJ，:~Ki 

居WI~t王款왜'i:( 

!1V JJ;j용장iiltWi삼 

jtjjfilJJι!~ :if.찍~~ 

i껴 rIi횡來 Vl 려JlUl 

↑에~i1!' ~;4f~lJ:￥ 

1iL’떠 f잉f:i\용G웹i이 

용，î:æNt.‘ ffiMεA 

右누，w.z 수Î'，1H:1. • jffl~ -ß: i직"'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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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운 

생각으온 어제 송도에서 연시연 벨권 때에， 

유수는 어진 주인 반가히 맞아주어， 

외람되。l 예수(예우)엽어 즐거움 홉족했고， 

풍표 우려르며 u)옹은 더욱 친큰했네 

조정에오갈때에도소식이 더러 막했였는데， 

흘연히 유명을 탈리했으니 갑정 슬프고 아프다 

벼슴도 굴했다 하겠고 나이 또한 모자라니， 

여경은 필시 후인들에게 있게 되리라 

우의정이단하잣고 청랑김재강진하다-

5. 증별시(n짧O詩l，만시(’%詩)를 짓고 글씨를 쓴 군현wml32인의 생애 

-증별시 

1) 주천증멸시댐흉짧~IJ품) 

지은사랍 

성명 호주채유후(뼈에짱쩌後) 

본관 평강(平康) 

생몰 1599년-1660년’ 6“Iμ씨1 

생애 

수정션조실록의 편찬책임자 

623년(인조1) 문과에 급재한 뒤 대제학과 이조판서 등을 지냈2，01， 인조설록， 효종설독의 편찬 

에도 참여했다. 수정 선조실록(修正효祖%짜) 즉 선조싣;콕을 다시 고처 쓴 까당은 아래와 갇은 이 

유 때문이었다. 션조설록 편찬 작엽이 이루이친 팡해군 때에는 집견 세력인 북얀(北人)들이 일플 

맡아 자기틀의 치적을 내세우고 반대파인 시인(西A)틀은 ")하 깅r아 내린 산록내용이 찮았다. 그 

러나 인 조반정이 일어나서인들이 정권을장λ.} 이 문재릅끔이내이 수정 션조싣록을만툴게 되었 

다 이때 채유후가 편잔책임자 。l었으며， 17대 효종때에 가서 완성 되었다 

글씨쓴사람 

닝앙주긍석윈용E文)고질괴 시\J H~연껴증액이(딩眉)인 유설시비(빠얘，41~잉구 1.l7 



성병 부제학 이재 (폐맺핑 李i.J

본판 우봉(午주) 

생풀 1678년-1746년， 68 세 

생이1 

사례펀람(四땀便찢)을 지은 성리학의 대가 1702년(숙종28) 문과에 급제 형조참판， 한성우부<'} 

도송지， 대사헌 등 높은 벼슴을 지냈다 신임사화(辛王士耐 경종 때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노론(t 

論)파소론(少끓)사이에 일어난 사화)때 벼슬을 비리고 설약산에 들어가 학문만을 연구， 사례펀람， 

도암집，근사심원등 흔녁륭한책음많이 지었다 

관혼상제(πiiil룹양)릎 다른 사례떤랑(四쩌!Ji!i)은오늪에도 널리 이용되는 찍이다 

2) 동믹번지시(東흉등志합) 

지은사람 

성영 , 회곡조한영 (BiH1- 힘ì'f.1;U 

본관‘창녕(검횡) 

생올 1608년-1670년， 62서1 

생애 

1627년 (인조5) 생원사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고， 1637년 정샤문과에 창원으로 급제하였 

으며， 지평으로 있응 때 청나라가 병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수륙군(iI>、&軍) 의 원병을 요청하자 조 

한영은 이를극릭 반대하는 만언소(짜릅 trt)릎 올렸으며， 이로 인하여 척화파얀 김상헌(金尙월)， 채 

이항 행 以↑~) 등과 함께 심양으혹 잡혀가 심한 고푼을받고두옥되었으나， 납히지 않았다 

1659년에는 찬집칭당상(쩍짜않호上)으로 「효종실콕」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대표적 관직은 경기 

도관찰사 예조창판 한성부윤을 지냈다‘ 

균씨쓴사람 

성벙 우참잔 신입 (右%왔 $i1) 

본관 핑산(平山) 

생몰 ’ 1639년-1725년， 86세 

생애 

호는 한죽(앵竹)이며， 1657년 (효종8) 진사시에 합격， 1680년(숙종<5)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유 

나， 나가지 않다가 1686년 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 급제 호조좌땅， 정기도 도사 정언(正듭)등 

13~ 엄중오 



융 거쳐 지펑(샤피)이 되었마‘ 숙종계"1 인현왕후 민씨(!=IJR王되 패f1Ç)가 복위 된 때 희민장씨(체 

써찌많)를 두둔하려 했다고 탄핵， 깅성판관으로 좌진되었다가 곧 빙조좌당 등공 거쳐 연안부사로 

나가기도 했다 1722년 (경종2)신임옥사 때 재주도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영조 즉 위 후 사면되고 

영의칭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잇)이다 

31 염행증별시 (핸行團別햄) 

지온사람 

성병 시남유계 (ïlië칩k몇) 

온관:기계(뀐j짖) 

생불 ‘ 1607년-1664년， 57시1 

생얘 

호는 시남(市힘)이며 예학과 사학에 쟁통하였으nl， 송시열(처 a.l r.!!) , 송준길(*얹견)， 윤선거(尹 

효쟁)， 이유태(수따泰)등파 더불이 충칭도 유림의 오현(五선)으로 일컨어졌다 1630년 (인조8) 진 

사과에 합격하고 1633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응」운원익 관리로 벼슬을 시작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가 엄천에 유배되고 1639년에 품려나 금산의 마하잔(r{ft?i띠) 

에 은거， 학운에 전념하며 가려접해릎 개작하여「가례원류(컸짜패꺼)~를 저작하였다 1619년 인조 

가 죽자 홍문관부교랴로서 왕의 장례 절~I-를 상소하여 예돈에 따라 제도화 하였으나 인조의 묘호 

(임패)를 정할 때 조(펴)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종(운)자릎 주장한 죄로 온선과 영원어! 유배되기도 

했으며， 1662년(현웅3) 예문관 제학을 거쳐 1663년 대사헨 이조 참판직에 올랐다 

글씨쓴사람 

성명 좌의정 수암권상하(;1"，;;政途흉{힘사흥) 

섣관 안동(갖찌) 

생판 1641년-1721년， 80세 

생애 권상，，1는 초야에 뭉혀 후진 양생에 협씀 송시열의 수제자로서 송사열 이 정읍에서 사약을 

마사고 죽으면서 손윤 장고부닥한 맏에 따과 만동묘(퍼씨빼):(임진왜란 때 벙나라의 의총과 신종 

이우리나라릎도g댄데대한보당으로 lï04년 숙종30 어]칭주화양동에세운사당)를세웠으며， 

경산대출척(1680년 숙종<5) 기사환국(1689년 숙총15) 갑슬환국(1694년 숙종20)등 서인과 냥연사이 

의 당쟁에 초연하여 후진 양성에 힘응 썼_2.며， 숙종 때 우의갱에 이어 좌의정에 영영되였으나 웅 

하지 않았다. 이로 부터 사입(士林)를은 나라의 ←부릉응 받아도 나오지 않는것을 하나의 상레(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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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게되었다 

4은대술회새짧줄파懷룹) 

지은사람 

성명 낙정 조석융 (樂쟁 超IULl

본관 백천(되 )11) 

생볼‘?- 1654년 

생애 

얀조 4년(1627년)운과에 올펴 이조정광， 숭지， 진주복사블 지냈으며， 뒤에 대제학￡후 일을때 

「얀조설폭.~(仁피풍짜)의 펀수에 잔여했고 이 조장판，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응교로 있을 때 

왕에게 을런 상소문에 왕의 뜻에 거슬리는 운장이 았었다 인조(↑ 삐)가 그 운장을 고치라고 명하 

자 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고칠 수 없다고 버딘 사항으로 유명하다 

글씨쓴사팡 

성，~ 삼연자 김상흡 (三폐子 金읍쳤) 

본관 안동(安J!() 

생몽 1653년-1722년， 69세 

생애 

노온 계열의 학풍을 이은 생리학('11理양)의 대가 김창흡은 영의정을 지낸 수항(풍↑끄)의 이들이 

며， 양의정 장집(읍Jt)의 이우로 벼슬에 뜻윤→ 구지잃고， 학운헤 열웅하여 융곡 이이의 칙풍을 이은 

겁장생， 김집， 송시열，송준길， 권상하응노론 계열의 학풍은 김창흡으로 이이졌다. 

히 엉엉즘별시(짧용뽑別풍) 

지은λ}합 

성명 백준 이명한 (디뻐 주明많) 

본판 연안(延갖) 

생판 1595년-16’5년， 50세 

생얘 

1610년(광해군2)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16년 증광문과어1 을과로 급제한 두l 숭문원 권지정자 

전적， 공조화랑， 이조찬익 병조참의， 죄녕지， 대샤간， 부제학1 대사헌， 홍문관 1 이조판서， 예조판;，1 

14u 입증오 



릎 "1냈으며， 이란(힘꾀)의 안 때 짱윤 따라 공주로 가서 이식(~~씨)파 합깨 딸도에 보내는 교시-갚 

지였다.16-13년 이경여， 선익성 등 과 함께 척화파로 지목되어 섬양iilir&)이1 잡혀가 억류되기도 댔 

으며， 블모로 장혀간 소현세자(昭떠世子)를 섣양이] 가시 모시고온사람이다 

글씨쓴샤랍 

성병 이조판서 이건명 (주샘옮) 

본관 전주(全州) 

생올 1663년-1722년， 59세 

생애 

1684년(숙종10)친사시에 합격하고 1686년 춘당대 문고}이] 윤파로 급제 수잔， 교랴， 이조정망， 웅 

교， 사간을 역앙하였다 1698년 서장관(뿜%官)으강 청나라에 다디온 뒤 우승지， 대사간， 이조판 

서， 좌의정 등의 요직음 우루 거졌다 1720년 숙증상에 총호사(채객使)로서 국장을 총판하였으며， 

그러나 왕시]자(연잉군)책봉문제로 소론의 뱅렬한 단액을- 받아 유매지에서 죽음융 당하였다 겸장 

집， 01 01명， 조태채와 함께 노폰사대신(老論며大~)의 한사람이다 

6) 모우내방시 (冒雨來릎합) 

지은사람 

성명 창주김익희 (업써 全益댔) 

본관 광산이L山) 

생볼 1610년-1655년， 45세 

생애 

1633년 (인조11)증팡문과에 병과로 급게하여 부정자(~Ij正字)에 ←응용되었마， 간은 해 검얻을 거 

쳐 강)문관에 올랐나 1635년 수잔， 사사를 거쳐 • 이듬해 망 }호란이 엮어나자 척파온 자￡서 정나 

라와의 화평을 반대하며， 인조를 냥한산생에 모시고가서 목전어사(당때쩌핸)가 되었다 1637넌 교 

리， 집의를 거져 1639년 이조착탕이 되고 16'53년 부→제학으로서 오랫동안 매려두었넌 노산군(띤山 

켠)의 묘소에 지]사 드릴 것을 청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1655년 대사성 대사헌 내제학이 흰 사란 

이다. 

글씨쓴사람 

성명 내제학 김진규 (λ꿨핑 *폈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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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광산(光山) 

생올 1658년~1716년， 58세 

생애 

1682년(숙종8)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1686년 정시 문과에 갑과로 급저하였다 이조좌랑 

동을 역임 하던 중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거제도로유배되었으며， 그러다가 1694 

년 갑숭환국으로 서언이 재집권하자지평으혹 기용되고 1701년 대사성을 거쳐 부제학(副뚫쩔)， 대 

제학，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그 밖에 홍문관의 여러 관직과 사인(총A) ， 이조장판? 병죠참판， 공 

조관서，좌캄잔등의 관직도가졌다 문장이 뛰어냐반교문〔없敎文)，교서，서제(콩양)릎많이 작성 

하고1 또한 전시， 예서 및 산수화， 인물화에 능해 신사임당의 그팀이나 송시열의 금씨에 대한 해성 

을남기기도하였다 

글씨로는 강호뉴충렬사비(江행忠烈패따) 대헌성의겸비(太렀沈義誠뼈) 증지펑。l령비뼈참平수해 

따)가있다 

7) 영영증열시 (홉뿔염었Ij홈) 

지은이 

성병 기천 홍영하 (따川 파命夏) 

본관 남양(펴陽) 

생올 ; 1607년~1667년， 60세 

생애 

환곡의 우정을 바로 장은 얀물도 1615닌l인조22) 문파에 을타 우각 정파 좌의정을 지녔으혀， 덩 

밖+에 사은λ}로다녀온 뒤 영의정에 올랐다 나라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나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풍년이 을었을 때나 가을에 몰려받는 제도를 환곡(끊혔)또는 환상(정上)이라고 했다 이 

진흘재도로 많은 굶주린 백생듣이 큰도움을 입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높은 벼슬아치나서 

울에 반드 사대부틀이 남의 이릅을 빌려 곡식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면서도 권세가들의 

행패는더해갔다 이때대사헌홍명õt:가이환곡의부정을바로잡았다‘ 

글씨쓴사람 

성명 해창위 오태주 (따昌없 ",,*J:]) 

본관 해주 (ì!i川) 

생몰 l“8년~1716년，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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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2세인 1679년 (숙종5) 현종의 딸인 영안공주(태슛公主)약 혼인하여 해장위(까닌띠)에 봉해졌 

고， 영덕대부(明댐大夫)의 위계를 받았다 그 뒤 광덕대부(J't itJ;k夫)로 품개가 올았고 오위도충부 

도총관(五쩌행앤府빼썼양)조지서제조(원%용提폐)풍을 역임하였다‘ 

균씨를 잘 썼으며， 특히 예서에 능하였는데 1712년에는 청나라사신이 국앙과 대신의 시가 맘긴 

벙풍을 원하자 그것윤 서사(뽑협 써서에낌)하기도 하였고， 왕싱의 옥잭(玉|씨 왕이나 양후의 호를 

올리 때 덕을 칭송하는 글을 욕에 새겨 놓은 작은 객)과 신판(대Ifl 신뷔룹 새긴 판) 유지(뼈誌 남기 

는 글) 등을 많이 쓴사람이다. 

에주전증별시(캠흉뼈~Ij옆) 

지은이 

생I영 잠곡 김육 (i양용 소생) 

온관 청풍(淸風) 

생올 1580년-1658년， 78세 생애 

반대릎 무릎쓰고 대동볍(大퍼훈) 섣시에 앞장선 개핵정치가， 인조2년 문과에 급재하여 지평， 충 

청도 관갈사， 대사성，도송지， 대사헨，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떠짧政)에 올랐고 중국에도시신으로 

다녀왔으며， 사회개혁에 앞장션 큰 인물이었다 득히 그의 뛰어난 경제 정책은 싣학파의 거두 유 

형원의 실학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시대에 조정에 소용되는 재물은 대게 지방에서 바치 

는특t댄 공물(중物)로충탕했다，그러나그 시행 과정이 매우블권하고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1651년(효종3) 김육이 우의갱유로 있으면서 여라 사람의 반대틀 무릅쓰고! 대동법의 설 

시를 상소하여 호서 지방에서 실시 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상평동보라는 영전응 만들어 이용라도 

콕 하고 백생들이 펀리한 시헌력(댐흉層)을 만틀어 시행하기도 했다 

깅육신생의 묘 와 신도비는 남양주 상패동에 위치하고 있흐며， 경기도 71닙윤￡ 지정 판리되고 

있다 

글씨쓴사람 

생명 우의정 조상우 (右護政 趙相愚)

본관 풍양(엎영) 

생툴 16강 3년-1718년， 78서1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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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현종8) 사마시에 합격한 뒤， 송준걸의 문얀이 되고， 16H2년 중광운과에 급재한 뒤 지평 

훈국도감 종시관 영조정당， 호냥지역 암행이사로 갔마가 흥분판부교리 이조화항이 되고， 이어 대 

사성， 부제학 겸비연사 부제조륜 가지고 도승지， 호조참판 겸 동치의금부시플 거치 부 제학이 되 

어서는 궁궐 생환의 절감을 강조하고 의관(똥’8")을 보내 만간의 환자플 치료할 것 응을 건의하고 

정송으로 있을 때 당콘의 폐단윤 없애려고 노력했으며， 부세제도， 형사재도， 예돈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건의릎 많이 하였다 글씨를 잘써서 장렬왕후(莊쩌王E 인조계비조씨)의 옥책운「을 쓰 

는데 선발되고1 충현서원(，~，혔펌院)의샤적비 등을 남겼다 

만시 

칫째만시(’%파) -1 

지응사람 

성병 영안위 흥주원 (水훗따 洪!tit)

본관 : 풍산 (뿔 ill) 

생판 : 1606년-1672년， 66세 

생애 

어려λl 외할아매지 이정퀴(주廷없 인조 때 좌의정)에게 글을 배웠으며， 관례를 치르기 전 향시 

에 합격한 수제로 1623년(17세)정벙공주(선조와 인픽왕후의 따닙)와 흔인， 숭덕대부(영찜大夫) 영 

안우ir永安따)의 관식을 재수받i!..， 1624닌(안초2) 이관의 난이 일어나자 우의칭 신흠， 시정부원군 

한준겹 등과 함께 인목대비와 인열왕후(인조비)를 후증하였으며，1()47년(인조2 ‘) 샤은사로 칭나 

라에다녀요기도했다 

글씨쓴사람 

생병 이조판서 윤닥준 (J1!핍껴j합 *德i.I~)

본관 남원(f40i 때) 

생볼 1658년-1717년， 59새 

생애 

1679년(숙종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언1 지평， 교리 응을 차례로 치냈다.1701년 대사 

간으혹서 민언량(rllnJ良)의 옥사에 관련된 장효l재(랬찌載)의 죄를 다스렸다 이때 여러 사람블의 

144 엉중요 



피해와 세자(뒤에 경종)에게 화가 미친 것을 염려해 극형에 지하는 것윤 반대하는 동 산중요 기했 

으며， 이어서 한성부 판융， 우잠잔， 이1조판시， 관의금부사 등윤 역임하였다 성품이 단정아고 강직 

해 직간할 때 암의 뜻에 거승리 엄한 교지듭 반야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해서(뿜얀1 ， 초시(캉 

i샤1 ，전서(뤘약1 ，예서(생약)에 재주가 뛰어나 사대부등 사이에 그의 금석지각(企石之껏11)이 유행했 

다고함 

물째만시(뺑품1 -2 

지은사람 

성병 사인 이훤 (舍A 주훤) 

본관 전주(全川) 

생볼 1628년-1679년， 51세 

생얘 

1665년(현종61 문과에 급제 괴원(t찌~)， 한원(輪젊)융 거처 양사(때리 1 ， 춘방CIF껴1 ， 옥당(玉호)과 

。1조(更햄1 ， 병조(兵굉)의 낭관(M'다)을 지내고 지재교(t~mIJ값)경 교서관 교리(짧校압햄校맹1 ， 서 

학교수(西핑섰씻)에 뽑히고， 1674년(숙종원년) 도청m~영)으혹 산릉{山탱 경종풍)의 역사릉 캄독 

하고 통정대부(iÆ政大夫)의 품계로 숭진해 중추부(니j樞Jff)에서 영했다 

글씨쓴사람 

생명 불호자유명건(不꺼子兪옮健) 

본관 기계Clê얹) 

생올 16십년 172‘년， 60서1 

생얘 

생원을 거쳐 나주옥사(옳州상使)와 통훈대부 양성현감m\l&뾰잎)윤 역엠하고， 1714년(숙종4이 

강화경력(江華쟁않1 ， 1717년(숙종션) 안익탠수(安띠없守)로 진흉(P!i 'lilI l을 잔하여 포상을 받음 

셋째만사(j~홉1 -3 

지응사람 

성병 영의정 아경석 (쩌집政 주景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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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관 전주(쪼川) 

생올 1595년~1671년， 76세 

생애 

삼천도 대청황재 송덕비명을 지은사람， 1623년(얀조1) 문과에 급제한 뒤 부재학， 대사헌 이조판 

서 풍을 지내면서 송시엘(*i풍烈) 송준견C*iJ1곰)같은 뛰어난 인울을 웹ρ} 썼으며， 우의정과 영의 

정윤 지냈다 1636년(인조13) 병자호란 뒤 청나라는자기 숭전기록을 새긴비(얘) 이른바 대칭황제 

송덕비(大좁보帝생띠따)블세우라는병령을내렸다 신하의나라로진락한조선은그명렁을거역 

할수없었다 

청나라와비문을둘허싸고 여러 곡정 끝에 인조는부제학인 이경석에게 다시 "1멍을짓게 했다 

그래도 이경석은 비지(얘해) 비명(챔짧)의 격식을 벗어나 단순히 청황게를 찬OJôb는데 마을지 않 

고조선이 당당하며， 결코 갱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깃을 해박한 한운지식으혹표현했다‘ 

글씨쓴사람 

성병 지평 이망언 (퓨f 주체ft) 

본관 전주(全川) 

생올 1675년 ~"I상 

생애 

1696년(숙종22) 병자 식년시 진사에 합격하고 이어서 1702년(숙종28)식년시을과 위로급제 사간 

원정언(司찌r院正言)세자사강원설시(iII:子홉해%說합)를 지냈다 

넷째만시 (jÍiO참) -4 

지은사람 

성병 우의정 이숙 (右꿇政 주째) 

본관 우붕(牛峰) 

생몽 1625년~1690년， 65세 

생애 

이숙은 효종 때 문과에 올라 사헌부 집의(미중Kt執흉)가되고 뒤에 우의정에 이료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자와 "1 빈(!zEWíl 종실(宗숱)과 귀족듣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강 

화성은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심양으로 끌려갔다 그때 이숙의 아버지 병조참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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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으l 가족틀도 강화도에서 올-삼을 당하고 12세익 이숙만 싱양으로 끌려가 호인(애A)집에 억듀되 

어 살고 았었다 이 딱한 사정을 안 회은군(없얻앙)이 뭉값을 치러주고 조선우로 돌아오도록 한 사 

람이기도하대， 

글씨쓴사랍 

생명 옥사이정하(救使추徵종) 

본관: 

생을 1655년-1727년， 72세 

생얘 

응직(않빠)으로 업사 내시교관을 거쳐 장악웬주부(掌짧院主앓)， 의금부도사， 평시서령， 익위사 

위수， 사복시판관， 선혜챙낭청， 장악원첨정을 지냈고 외직(外뼈)으로는 항주판관， 통훈대부， 공주 

목사 연안부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보전(몇앓) 임금의 도장얀 어인과서사(공，.)릎 잘하여 돈녕부 

도정， 가선대부 자헨대부도 지냈다 글씨를 잘 썼는데， 경기 남양주시에 17201녕(숙종46)에 입식한 

유명조선국 절충창군전라좌도수꾼절도샤이공제연묘갇벙병서(有 "JJ뼈빡냉折倚將軍全쐐左j용水庫 

햄찌~[l~~주公李협중흉댐짧#序)， 경기양평의 이얀웅(추짧ijü 신도비 긴봉사(쉰鳳좋) 목양당 대 

사 기적비영 등어! 전액 글씨 제자(탱f子)가전해진다 

다섯째만시(뼈픔) -5 

지은사람 

성영 : 대제학 낭용의 (大提쩡 힘없형) 

본관 의령(효寧) 

생몰 1628년-1692년， 64세 

생애 

1649년(인조26)에 운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 정균관 대제학，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그려나 숙 

종의 세자(후에 경종)섹봉을 반대 한 죄로 뀌양살아 하다사망함 

- 숙종14년(1688년) 가을후궁 장희민이 아튼 낳았다 숙종은 서른살이고 인현왕후(仁짧I Fu I는 아직 자 

식이 없었다 이조판서안 남용익은 중궁의 나이가 첨ξ니 원자가 아닌 아틀을 서울랴 서1자 책정을 한 

필요가 없다고숙중에게 정면으로 맛섰다 이 임포 함정도 영천으로 귀양그곳에서 세상을 떠남 

남잉주긍석문{승石찌고형괴 시비j용잉증액이(白텀)인 유정시에@빼암뼈잉쿠 H7 



글씨쓴사람 

성병 대사간 김보택 (大司짧 金품澤) 

본관 광산(光山) 

생몰 1672년 1717년， 45세 

생얘 

1695년(숙종21) 별시문과에 병파로 급제 연원찰방G펄原했iJj)2._로 관직에 나가 검열， 정언 퉁 三

司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소흔의 영수로서 스승인 송시열의 학문과 덕행의 부족함을 지적했던 융 

증(尹행)배사죄(背師罪 스승을 배만한 죄)로 논핵도 하였다 세자시강원의 문학(J(핑)， 보덕(뼈 

(t;，) 등음 거쳐 1715년 전라도관잘사가 되었다. 특히 글씨와그핍에 조혀가 깊었음 

여섯째 만시(!9i하) -6 

지은사랍 

성명 영의정 김수항 (쩌짧Jtt it홉↑를) 

본관 안동(安東) 

생올 1629년← 1689년， 60세 

생애 

1647년(현종12) 나이 열여닮에 진사시험에 합격한뒤 알성문과에 장원으로급재한수재이며，마 

흔네살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남인 쪽으l 명의청 허직 과 맞서서도 오히려 좌의정으로 승진을 한 

인물이다 1680년(숙종6) 경산 대 줄적으로 냥얀이 돌러나자 영의성이 펀 뒤， 송시염 펀인 노돈 입 

장에서 소흔 쪽으1 잘못을 엄혀 다스녔다 그려나 숙종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들어시자 형 

세가 뒤바뀌어 김수항은 진도로꺼양 가서 사사되었다 

글씨쓴사람 

성명 ‘부사김창국(따뽑:;È昌댐) 

본관 안동(安핑) 

생볼 ‘ 1μ4년-1717년， 53세 

생애 

1666년(현종7) 진사시에 합격， 1681년(숙종7) 관직에 냐아가 뱅고별감(永庫81jíJ:;)， 장악윈준부， 

의금부도사， 공조착광 풍을 지냈으며， 이후 동궁 세자의위사(i!t了翊행司)의 익위(째쩌)， 상의원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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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j6í:tPl í)j[)윤 치내고 이후 외직으로 여러 고플의 현강과 군수윤 역임한 후 1707년(숙종33)동 

훈미부 성전부사(r&;川낌1Jf\1')를 했다 따닝이 숙종의 후궁얀 영빈김씨(1j:Ir.i:'α)이며， 낚양주에 검 

장국묘와 영빈김씨 묘(사직367jε)가 있다 

일곱 엔째 만시(!SI!감) -7 

지은사람 

성명 대사헌 이정기 (火듬〕항 주廷찢) 

본관 한산(합山) 

생몰 1612년-1671년， 59세 

생애 

1639년(얀조17) 진사가 되고 1648년(인조25) 정사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사간원 정연， 성균관 전 

적윤 거져 1656년(효종7) 흥문관수찬， 승지， 예조참의 생균관 대사성， 대사간， 이조창의플 역임， 

1664년(연종5)에는 경기도 관찰사가 되고， 이어 한생부ò'H1:， 이조찬판 풍을 역임 했으며， 1671년 

한성부3않으로 있을 때 진흘청제조이li'I1il I~Wô찌)가 되어 대기근끊주린 백성틀의 구제에 힘썼다 

저솔로월파반록(月쩨않왔)，순외편(끼8싸篇)등이 있다. 

글씨쓴사람 

성명 볼초손유척기 (不/버‘孫 兪찌앓) 

본관 기계(힘&1) 

생볼 1691년-1762년， 71세 

생애 

유철(兪m선생의 손자로서 유칠선생 증영시비 1 만시미픈 세우는데 전력을 기우런 사란이며， 

1714년(숙휩이분과에 올라 대사관， 호조판서， 우의정을 거치 영의정에 까지 을랐다‘ 조선 20대 경 

종은 병의t한데다 아들이 없었다‘ 그러자 노돈의 김창집(i;읍!t)， OI 이명(주뼈옮)， 이건명(季얀쇄) 

조태채(꾀泰자)등 4대신들은 연영꾼을 세제로 정할 깃을 건의 했다 정종은 이틀 건의릎 받아듬이 

고， 연잉군 세제 책정「윤 칭나라에 승인 받기위해 유척기를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 뒤 노론 4대신들은 연잉군(영조)에게 대리청정까지 산시 하도콕 경종에게 건의 했다 그러자소 

은틀은 4대신틀이 왕을 내쫓을 응모플 꾸민다고 모략 견국 4대신듣은 즉음응 당하고， 유척기도 귀 

양을 가게됨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왕이 되연서 유적기는 귀양에서 플리나게 되고 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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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까지 올았고1 영의정이 된유척기는비명(1)命)에간노론 4대신블을복권(復짧)시갔다 

여넓 번째 만사(據참) -8 

지은사광 

성영 : 우의정 이단하 (右設政 주빼夏) 

본관-덕수(德水) 

생을 1625년-1689년， 64세 

생。H 

1662년(현종3) 문과에 올라 대사성， 대재학↑ 예조판서， 우의정에 이이 좌익정에 이르렀으며 1 현 

총 개수실록 펀찬에 관여하는풍 문명(文名)이 높았다 1684년(숙종10) 예조딴서로 있을 때 폐해가 

많았던 사창(社강: 굶주리는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것) 제도의 혁신을 위해 사창 7개 질목(값 

~)을만틀어 시행하였다 

-7개 절목은대출을공평히모범적인사장에는상을주어장리 장부관리는그지방선익 대표가할것등 

이다 -

글쓴사람 

성명 정땅 김재경 (正郞 金휩행) 

본관 얀동(安東) 

생볼 : 1680년-1722년， 42세 

생애 

1705년(숙종31) 진사가 되고， 1710년 세마(沈명)로 기용흰 후 고양군수른 거쳐 시복시챔징(리뽕 

待웠표)으로 재직 중 1719년(숙종%년)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께정언이 되였다 그 뒤 헌납， 집의 

웅교 교리 사간 예조참의， 승지 등을 역엠하였다 1722년 신엄사화(포王土뼈)때 노돈 4대신의 한 

사란인 아버지 김창집 이사사되고 김재경도 유배지 부령에서 λ}형 당하였다.3년 뒤 1725년(영조 

1) 관직이복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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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말 

。l상과 같이 금석문을 이해하고 남양주의 그 수많은 석문을 산펴보며， 금석문을 통하여 역사 속 

에 숨어있는그 당시 사람들익 문학시장과서문체를찾아내어 오늘에 접목시킬 수 이었다 

남양주의 름석문에서 아주 작은 수이기는 하나 그 의미를 살펴본 바와 갇이 고종황제 홍풍 능표 

에서 대한제국이란 국호와， 태황제라는 존위마저 망살 당했던 망국의 한을， 보불종 봉선사 대종 

(자금은 어디l종， 묵은종으로 머울고 있음)에서 544년 통안 쉬임없이 타종우로 울려 펴졌던 대종의 

영문을해득할수있다. 

뒤늦게 문화재(남양주 향토 유적 9호 2011년 1월 11일 지정)혹 지정된 유철시비을 심층 분석 

연구 한바와 같이 그리 크지 않은 시비 둘에서 무려 32인야니 되는 군현들의 높은 벼숭과 사문학 

사상과， 생애약 활동사항을 그려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아도 긍석문익 가치가 연마나 중요한지 다 

시한반생각해보게된다 

남양주금석윈金石치고샅꾀 A 비 IH'염닝등액O뼈엽)인 유질A떠 II~생‘용야잉구 151 



〈부록〉 

남양주 대표적인 금석문의 의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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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선사대증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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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養의 名稱과 그 象徵的 意味

김 정 석 (안앙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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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땅과 얀간은 운냉적으로 相生의 관계이므로 ‘뼈A!&→’ 이 되면 좋다 I당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요1 만룹의 영장인사람이 상ψF는터친이기 때문이다 

이 天핀의 땅에는 마치 사람에게 이름이 았듯이 모든 땅에도 이름아 있마 사란에게 이듬이 증요 

히듯이， 지명도 그곳에 사는 사강블애시1는 대단허 증요하다 그래시 무형운화재얀 뼈名은 上名不

二의관게일깃이다 Jt!!名은오댄서1원전송되는동안자연적으로혹은인위적a로생긴다 대어나 

서 조금씩 변하기도하고완전히다른이름우도바뀌기도한다 수냉이 간땅이릎도있고， 얻마안 

되어 소별되는 I상이름도 있윤 수 있다 지리적 띤화나 음운 영태의 연진과 더붙어 파생되는 의미의 

변화 매운어1 J띠名이 붙여겼던 본래의 뜻을 잘못 판단하기 쉰고， 본례의 의미와는 。}!f-런 관런윤 

지이본수없는영뚱한씨名으혹연하기도한다 

인류 문화의 발닫은 산과 산， 강과 강처럼 같은 1'1랬 중에서도 어떤 개체릎특정 짓기 위하여 곳 

곳에 이픔올 묻이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때名이 되었다 말하자변 뼈名은그 땅에 인간이 정 

착생활을 영워하여 왔읍을냐다내는증거로써 역사와분화의 사착을알려주는소중한자료이다 

Jt!J名에는 조상이 남켜놓은 귀중한 역사착 운화유산으로 온갖 전설과 풍속 문화 등의 향기가 

시려 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독득한 자연 및 생판 풍」습과도 민짐한 관련이 있다 따名에는 그 

지역의 풍속이나 생환상 그리고 언어의 변천과정은 물론 역사， 인플， 산업， 교통 릉 다양한 운화요 

소릎 함유하고 있기 떼운이다 따라서 地名응 문화유산의 총체랴고 할 수 있어 지역 문화사 빚 정 

신사직자료로이용된다 이깃듣은과기의민중생환윷품고있는 ‘종합윤필J 이라고할수있다" 

한국익 Jffi 名은 역사상 한반도에 한민족이 붕인 땅이픔을 말한다 ” 대한인국 경기도 중부 애 있는 
도시인 강짚배는 동쪽으로 과천시， 남쪽으로 군포시와 의짱시， 서쪽으로 광t영시， 시흥시， 안산시， 

북쪽으로 관악산(629m) ， 삼성산(，í81m)을 정계로 서울특별시 판악구， 긍천구를 접한다 중앙은 낮 

고평단하여 전세적으로타원형의 분지 지핑을 이푼다 

현재 iε:æ의 名펌 표기이] 이1해사는 현재 얀반적으후 3가지 성이 있다 문원식은 현재의 안양시 

지맹이 1905년 경부선 철도 개설 당시 뽑쏟의 명칭을 安홉짧으로 벙벙한 데서 출받하고 있다고 한 

다"안양익의 멍멍으혹 ‘강효’의 병갱이청착한것은의미들지니지만，그이전의 명칭에대한소 

1) 지헌영，‘소신지맹의 늑 상‘ IWIκ ，1942년9윈 )20].쪽 
2) 한국의 J1t은여이차에 변화는 겪있는데깃빈째 면허읍신라%에경턱장이 고유지병읍승국직두금사때名으호 HI 
꾼 것이고， 두번째 변혁은 잉재 강전기 시대 때 전국의 샌t을 i사， 정피하는 과정에써 연본식으포 삶名한 것이다 01 
을이 고유이 이능。1 살아았던 지망의 작은 행정단위까지 만자이로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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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미믿노하다 

정믹한은 ‘’￡陽’ 。1 ‘슛짚’ 으로 바뀐 것은 익재 강정기에 안양 땅을 많이 소유했딘 것으로 진해 

지는 ‘오끼이’가최초갖죠이안지영을사용댔고이것이 정착되었다는것이다 섬지이 갖써은만 

주어에시 ‘늘 나라 조상에게 지|사륜 지내다’ 라는 뜻으파 중국어) 있는 ‘갖 p~j 고} 유사하다는 것이 

다 ” 오끼네 농장이 유영하다고 해서 개인이 도λ|의 벙칭윤 분 얀 수 있는 운재가 아니라고 한 수 

있다 

오홍)석은 안양의 t당이픔은 한강도:_~ 유입되는 인양전변에 자리한데서 분여졌다‘)고 주장한나 이 

또한본격적으로안양에 내한지영을다푼것도아니고막연한추측에 의한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 다른 이들익 논의가 았었지만 내체코 이런 엠주에서 벗이나지 못하고 있다 디묵이 이득 

주장모두충분한사료적 조사나구체적인검증없이 언급하고있는선정이다 

한편 얀양시의 L영칭 유래 또한 정조가 부왕인 장힌시1자익 수셈 화산풍어1 잔배파고자 /]!;z뭇f딩갚 

건섣했는데， 여기서 '1;" ，，)플 추!하고， 그 정성을 길。1 얀깨워 산린다는 으1 01로 ‘죠’ 윤 취하야 씨名 

이 생겨났다는 說"과 현 퍼훗펴 三펀山에 위치한 安죠낸 와 관떤하여 섣병하려는 ;)[-1이 었다 

i꾀갖태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갖표1 의 영상육 논의등뜯 깃은 쭈싸음 부각아려는 의도에다， 파 

安tm 이전어1 ‘죠효’ 이라는 [정칭이 존재했으므로 형식적인 언급일 뿐이다 현 「끼강덴 三띔 1[1 어1 우l 

치한 강홉주와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주장은 安표 & 이진에는 슛쏘이란 l딩칭이 없였고， 삼성산 안 

양사 인근에 볼교와 깊은 연고와 냉칭이 않으며， 삼생천(안양친)을 갱계로 금천현파 과전현을 구 

펙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메일연일리가있으나구채적인큰거가부족한집이한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제적인 史짜cf 까文에 기록원 안양에 대한 명칭윤 분석하려 한다 안양의 

영장 표기와 유래는 합께 논의해야 할 문재이지， 분리해서 다루어서는 안펀다， 사싱 각종 문헌에 

‘잦테’ 과 '1찮’ 의 표현이 섞여 전송되어 더욱 흔란플 가중시켜왔다 따라서 문헌에 나타난 여려 

자료릅 김증하여야 좀 더 ':(;(1잉’ 에 대한 명칭의 정탕성파 그 쩌原을 밝힐 수도 있을 깃이다 

이의 전재로 2장에사는 안양의 냉갱이1서 득히 ‘죠’ 괴 n~ 의 한자 표。l갑 용애 자이김윤， 3정 。11

3) 운원식，‘새 천년，안양 100년악 익미"(얀양지익 시민연대，2003년 %인 onD 
4) 'i'~OJ시민신문，갱원 놓해 기와 안궁 이끌이낸 갱덕한써"(20::η년1O-'?116인) 
\) 오종석"땅이음 나리영풍j 고려윈미디어 1995 ， 416약 
6) 끼 'ld-:s lllfflâ로H-~깅1;方行';1011"(내부부，1981 ， 199쪽)， 깨71성」μ 건심부，1973 ， 575옥)， 1r if1:씨애 써 ψ ':}l.t~t씨 

I'~ ↑'3(내우우，1987 ， 121역) 얀양안화웬 [인양의 1，1속능이와 세시풍속'J ，2003년&-9꽉 재인용，안양시사견잔위원회/1; 
죠시J 있， 2，이야기와 안을모보는안양，(2(x)H)j25-52&~강조 

7) 깃 {i"ß쩌성로 쩌)\.;.ij，;~(응δ}잉jι ， 197H.12.11 ， :i'fr.IillJ，..l~~(갱신규， 1982 ， 7.30)，께피ηJtl!끼 ι( 김미규，깅인얀 
보，19H'U2.13) 인양문화윈 「안양익 만속놈이와 새시 &속!，2003년 9껴써인 g 안양시사인찬위원이，r-t:1tllí !.t~2 ， 이야 
7[와 인유로 보는 안양，(2008) 325-326칸 {}.::ι 

R) 안양분화견， 얀양의 민손농이 '1 서1시뚱속'.l .(200j년)1O-1l안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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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잉料와 듭강文이) 나타난 安효으1 표기운제틀， 4장에서는 安옳。1 갖는 정徵的 효味륜 동해 ~ji 

에대한명칭의 휠TIií~을다루고;<}한다 

II. ‘안양 에서 ‘養’ 과 ‘陽’ 의 問題

현 안양시 지 역은 파거 시흥군과파친현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시홍꾼의 촉기 맹 

칭은 仍α!ß.이고 나중에 줬행이 되었는데， 이 둘은 사실상 같은 표기이다 仍j~과 앓은 고대에는 

다감이 ‘능’으로임히고f 뼈와싫은고대에는 냐’냐 내로읽혔기 때문에순우리말로는 ‘능내’ 

가 된다 이는 ‘뻗어나기는 땅’ 이라는 의미아니 현재의 이듭 ‘￠옛f 이라는 이픔과도 상동한다고 

하겠다 

한편 과천현의 초기 명칭은 동사힐('1-斯W5) 또는 뽕木인데， ''1-斯’ 는 ‘돗’ 으로 추정되어 벡제 빼 

名에 많이 나오는 ‘ F’자와같은표기로간주원다 지금과천시 얀대가산으혹플러싸여 있기 때문 

에산의옛만중에하나인퉁!투메와연관이있는듯하다 ‘%’은고구려어표기얀 ‘忽(골Y 의같은 

표기로 추정되어 요즘 말로 ‘두메(산)곧’ 이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융목은 방나무’ 이므로 실제 옛 

날에 밤L냄가 많아 훗날 ‘"’ 윤중시하연서 과잎을돗원 명로고치 고}주， 과친이 되었다고 한다 

과천현은 1895년(고종 23) 갑오개혁 당시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과천군이 되었고 빼內펴， 東

며， llJ U피， 上西面! 下西!íD， 上jt面， 下jt面 퉁 7개 면을 관한하였q‘ 탕시의 과천군은 현재의 과천 

시와 군포시， 안양시， 서윷특별시 구로구， 강냥구， 동작구의 열부 지역을포함하였다-

1914년에는 삶與m에 펀입되었고， 영역이 축소되면서 군이 아닌 연이 되었다 이들 현재의 행정 

구역 갖홉과비교하연다응과같다 

:MìW혜3 束〔쩌 安M1l! • 현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始興那 西二面 安흉里 • 현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현재 시흥군 통연 현재 광명시 일대를 갖없멀리F 불렀는데， 지긍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해당하 

고 이곳은安쏘충” 터가 받견원 곳이다 또한 시흥군 상서연과 하서연을 합하여 서이연(때二TIií， 현 

재의안양시)우로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양에 대한 지영 유래는 주쪼仁， (염州'p'養츄j응한rR記〉에 언급원 내용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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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곧 갖쫓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앙긴에 의해 창건된 安짚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신라 

효공왕 4년(900)에 궁예의 후애인 양건이 금주(시홍)와 과주(과친)동의 지역을 정낸하기 위해 삼 

성산을 지나게 되었다 。l때 산꼭대기의 오색구즘으로 채색을 이룬 것윤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 

을시켜샅피케했다 구름민에서왕건의뜻과동조한않正스념을만냐 만안구석수1풍산 2번지 

일대에 안양시플 창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훗죠f七녕j'뺑I~와 中liJ，￥!tI: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벤지의 구 (주)유유산엽 부지 일대의 안양사로 새겨진 기와와 받견되어 1安죠강’ 엄이 

분영해졌다 l이 

하여튼 안양의 영쟁에서 ‘養’ 과 'PJl’ 을 해명하기 뷔해서는 3가지 단계가 픽요하다 첫째는 앞서 

만한 위 아래[上 ‘ 下]와 관련된 지t쟁을 찾아보기， 틀째는 安죠， 安찌의 않추 추句에 대한 원리 찾 

아보기，셋째는중국과한국지명의 연관성윤살펴보}야한다 

먼저천국에서위 아래I上 下]와관련된지명을찾아보연다읍과같다， 

강원도 영월군 上짜과 下"'

강원도화천군上탬面 

깅기도가평군上面과下面 

경남 거창문 "，1:과 南下面

경남 。엄t군 上jt과 下北jlij

경남함양군西上面과四下面 

천북 부안군 上西面과 下西面

。l는 동연， 서면1 남면， 북연 등 일재 강정기 때 방위 지영에 블혀져서 같은 이름이 더 생겼다. 우 

리 국토 위에는 동， 서， 남， 북의 방위에 따라 붙인 읍， 면， 이름만 모두 47개소가 았다 그중 일제 

때안 1910-1930년대까지 새로 붙여진 방워지벙만 포두 21개소이며， 01로 인하여 지멍 흥란은 더 

9) 전국에 얀양사라 이픔 한 정은 1 경기도 강화군 교동연 화개산 남쪽에 있던 정 Z강원도 칭원문건왼읍 윤리에 있던 정 
3 경키도안양샤만안구석수 2동‘ 충낭태안반도안양샤등 4개이다 안양양은 1 강웬도희양군내긍강연장연리에 
있는 철1장안사에 딸연 암자 2강원도고생군요대띤 냉천<1 긍강산에 었던 전 건용샤에 딸린 암자 1606년장건，18ï8년 
(고종 15) 폐사3 경상남도양산꾼하북연 동둔사산내에 있늠 정 4서울종로구 창산동 안양앙 1889년챙긴 현재 블jiI박 
불깐으로개조(최대술，“얄7J쉬운안양의 역재 f안양집성촌자료집"안양분화원，2005 ， 9-10쪽) 

10) 정덕환은다음파강은큰7]를듬어 딸한다안강"1가망건의 고려 긴국어 서우터 죄영익마지악화원전투어1 이르기까지 
써'"의 요처였던 'll， 'J들이 거란군 갱콩 매 ‘Æl ili山 효P씨’ 의 신분ξ록 고려앙권을 수호경F는 유력한 군샤초석이었다 
는전 1고중매 최충헨우선갱켠에 의해 파괴원안양사가최영에의해 다시 게보숨융갖추게 펀전，정엔지가안양사익 
재긴을철저히긍지시킬것올상소한정，능정이 최초에 긴엄한 't~!;，후 가 슛죠츄’후개칭된선1망건이 세운칭증탑 
에껴부식익얘文은유싣되고주영t의 ÆH記원문은님아있다는정그중수기애장건파능정의안양사건핍배정이 
소개된다는정응을앙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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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기중되있다'" 

군내연， 군서면， 군북면， 남일면， 남아연， 북일면， 북이면 등 일제 때 방위와 숫자맙으로 울여진 

이름툴 일체 때의 무생의한 지병 재정 작업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지만 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 하 

였다 1ι) 다행히 현 安養은 이러한 예곡에서 벗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록 갖흉， 쫓陽의 1훌양: 용:!nJ 에 대한 원랴 찾아보아야 한다- ‘安흉’ 에 대한 破字 풀이는 金

正α이 시도하여 “안양 그 속에는 대한민국이 들어 있고 家야이 듣이 았으며 어진 사람고} 음식이 

있다”고 하였다” 없字만 . .Q..g_ 安좁을 풀이하여 ‘安1 을 갓머리(~) +여인(女) 그리고 ‘養’ 윤 양 

(후) +식(食)을 단순하게 해석한 결과에 지내지 않는다 

그렇다연 구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띤저 엿τ 수句의 안양 의 뜻을 밝히야 함 것이다 ‘윷’ 

은 무슨뜻연까? ‘강’ 은 일반적으혹 安장꽂펴와 관련된 지냉이다 

Gl 서윤 종로구 安탱M 나라의 평안을 엽얀 

@경기도1;** 편안한마음의 쉽터 

0.J충남대안군안면도앞윷찍강 안전운행응열앙 원래앓行"' 

@전냥숭주군씻슐메 흔겁고펀안한고윤 낙안읍성 

@강원도양구군 A安며 왜지의안식처리논의미이므로사란이살기좋은콧 

@경북 갱주군安없율 펀안함과긴강함을추구할수있는곳 

안정과핀안함을상정하는것은동일하다 그펌한자의 ‘陽’과 ‘養’은어떤차이가있을까?지 

명에서 ‘￡ε↑ 공드물기 띠문이i 'fiJJ 인저 인급하기도 한냐 

우선 ‘찌}은다음세가지곧빛과陽It!l，기상 천채，그라고단순하게 합성한지영이 있다 

1) 빛[光]과앙지陽地]와관련된지영 

φ양촌， 양지마을1 양지뜸 우리나라마을 이름에서 커다란 "1중을 차지'" 

잉충남줌없 따스한봄벌에서유래 

@경남힘없 은일한태양기운이가득찬곳 

@경북봉화군캄잃 옴얻응염윈하여붙여진이픔 

11) 깅시빈"언제에 빼앗긴 땅이듭「응찾아서 (상건터，1995) 55-5C약 
12) 긴기반/앙의 적.1，57-8쪽잔;ε 
13) :;1:正 Ill ，"fiì_字 융~.‘(슛훌文(08호) 안앙운화원，19'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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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光，~rn 칭오약갇。l 햇연이 잔드늠남쪽의 양지 

2)기상 천체 땅이름'" 

f~윤 넣어 !U융얘B ， ;m ~g 련， 짖H1Hlíí ， 光F융(!!. 등 1ï개 지역 

3) 단순합성한지영 

Ql 전남회순군의 좌陽面 부춘변과 단양변에시 한 긍7↓씩 모아만둠 

@ 전남 1밍陽군 i훨川와 끼1iH\애서 한 글자찍 모야 만둡 

그런데 일반적으혹 한자 해석에서는 며이 땅인 경우는 냥쪽이지만， 불얀 경우는 북쪽에 해당한 

다 … 예컨대 옳陽은 $시〈의 북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지윤 따친다면 안양천의 북쪽 연재 광명 

과과천은 ‘윷陽’ 이 연다는뜻이다 

한펀 ‘安죠’ 은 기르다， 성장응 시키다 사육하다， 회유하다 진흉하다， 양생하다， 가협다， 숨기다 

는뜻(좁， 댄1 해， f흉)에이 있는데， 지벙으로는 강죠밖에 없마 

그렇다연 지명에서 안양과 관련된 것으로 슛때%이나 安죠따을 찾아보띤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난다 그런데 安%縣은 있지만 강조웃縣은 없다 과거 갖f%!，í…은 전국에 3군데나 있다 냥양 f 춘천， 

신라도에 그 흔적응 찾을수 있다 

• 남양(南탱)응지긍의 경기도수원시(水”패)와화성군(껴，m) 얀-11을포한한지역의 옛 지벙으로고구 

려에 당함정(홈rJjI&)이있다 재양펴1헨(찌찌었↓~J) 우 동쪽 10리 되는 곳에 있3며 이1전 안양현(강찌꺼) 

이다 고려 헬종(탱宗) 9년에 지금 이5으호 고쳐 수주(水JH)에 붙이고 또 인주(仁川)에 윤였다가 뒤에 

내속되었다 1시 

• 춘주(꿈川 강윈 춘천)든승격시켜 안양도후우(;ld~都，'iKJJ호하였나 슨추는그전에 안연(슛01)에 에속 

14) 경기도 껴포문익 plàH떠니~YJ꾼으1 ，힘엠ilJl，충북 영동군의 띠 Ill òJ，증남 논산군의 ↑10퍼，갱‘낭 송I%iè의 Mrrl띠，깅낚 몽 
영군익 띠땅며경남삼천포시의 而"'，정낭 èl山띠，충석 괴산의 +，\’li;Æ~，정복영양군 서보연 이n~1\ 퉁이 있다 

15) 강갇부는양이릉의표가용례에특수땅이음행옥에석갱하였나강깅부，"당이름국도사랑-J ，Cfl ，;t당↑ 199i년， i8적) 
16) ~(，ltB P& 山 IYJEmW증운대사;샌 9권，1973년웅화인국 62닌，1235석)illzm펴*ι北(~~h~f，j ， 19，9년， lìH8끽) 
17)_Ç_늘날의 서윤은고려의 양주 낭경 한양 죠션으1 얘찌 일재 때의 효씨등우로플'1었다 한가시 딴'1음에λ1 
는 산은 남욕，강은 북쪽을 陽이라하딛료 쿠다는 돗응 지닌 ~' 파북얀산 안감↑ 만강의 부욕응 뜻-"Õ~는 양HμF여 잔 
양。1'1 한 것으로보고 있다교려 애초 918) 매 서울우은-~-li칭 1;川'1 하었는데1양주는 버듣"f(뻔은공)윤 뜻하으보 
고구벼의 남평양(평양은 밝당 배달 "1등으1 한 표기로도 은 수 있다)이라는 이름파도 서로 뜻이 동한다 고이 푼종 
때는서 융을 여시1 이라하였다(강깅부"앞으l 객.1 ，3')쪽) 

lR) 덩문대사& 전게서 10권 193쪽 

19) tH 't이 'i!i:'P!t:.t.RiZ응 "1냈아는기록도 와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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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었는데， 고을사람이 안띤을 왕래하는 견이 협하기 애운에 층헌에게 뇌응응바친 까닭이었다'" 

• 친라도의 안양현(~강없짜)에시 사란이 며약을맞았마P 

하지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역사적 변천과정융 거쳐 지금은 사라져 벼렸다‘ 역샤적 의마릎 지 

닌 사건。l 받생한 지역은 아년 것 같다 한편 슛흉과 관련된 것응 역시 사찰과 연관성이 있다 전국 

에분포된지멍을정리하연다음파같다 

1 낙산안양암(갖죠P등)(서울창선통) 

2 부석사안양쿠(잉石4 슛효텅) 

3 시산부식사안양루(핫효않) 

4 친안광역사안양암(安효홍) 

5 통도사 안양일Hξ효탱) 

6 화순안양산(安홉α) 

경국 이렇게 보면 빼名으로서 安흉보다는安陽이 디 사용되고 있음을알수 있다 

마지막으후 중국과 한국이 같은 지멍을 갖게 된 내력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중국에는 安陽， 한 

국은 安옆￡로 표가하기 때문이다 과꺼시젤의 세계판응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물릎 사대주의 

는 아니라고 할 수 있마， 지금우리가 편익상 西紀를시용하는 것처럼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고， 하 

늘의 이상호t을 지상에 실현시키고자 δ운 의지록 명칭을붙였다， 당연 중국을 당。까고자"l-'는주 

변국이었던 한국으로신 중국의 지정을 rrf 을 수각쉐 없였을 것야다 준펀의 오캉케의 다릎 증극을 
이은 문병국융 자거하기 때문이지 속국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후 4가지릎 나눌 수 

있다 소리도 같고 표기도 갇응 경우， 앞글자가다른 경우， 뒷 글자가 다른 경우， 모두 다르게 표기 

하는 경우로 맏이다 동엘 표기로는 했，1JfJ회， 따南， 때南， 1입꼈面， 複며， 江南， α西， 꿇天， llt安 

洞， 大與떠， i효 i:t'， j:;;~힘써， IJtl영!띠， rJ fI1l， 廣川 등 상당히 많다- 음은 갇지만 지명의 앞 글자가 다른 

경우는 !四 I11과 四 111 ， 堂山과 면 UI ， 五암별와 ~jj;댄， 安山과 ;용 IlJ 퉁이， 뒷 글자가 다른 경우는 安

tt과安陽，짧川과없없，llJ:fri同과 i왜릅애퉁이，두글자다픈경우는淸ili없과람島등。1 있다 그 

20)m~야~jj1‘ r앙연ll ll:짱때~n:J'i'itJ 9권 연려설기술 옐집 제 IG견에도 다읍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 낭양 고구려 때의 g城(，인데，신라 때에 마생이라 고쳤고그려 때에는 水川악 E川에 속해였다가 뒤에 띤을 두었 
다 다시효川로승각시컸마가iI~힘 갖없둥으포고지고남양부가외었다 

.1，\뚫온 떼현이다 옛윷앓짜이아 
21)f，고려사절요j 제14권 서宗챔쭈*고 계해 6년(1 20))，송가태 3년 대화 3년 
22) 全mili 安~Jll.t~A[r，조선왕주싣욕j세종 26\1갑지-{1444)7월 10일(정사)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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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냐 이려한 비교로는 안양의 명칭흘 규명하는데 제대_~s:..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杓定MiIi인 경우는 어떻까? 일반적으로 한자 표가할 때 긍자 모양이 비슷하거나 음이 

갇으면 동용해왔마 문자애득 능려이 있는 사항들끼리 의사소통한 때 굳이 lE字로 격을 핀요는 없 

기 때문이다 。11칸대 三댐志는 三lJJ !t ， 見양은 쩌았고} 동용하고 심지이 첼은 뺑과 통용하니 결국 

흥과갇은의마로사용하기도한다 왜 한자는금자모양이 비슷하거나강으연동용할까?문자해 

독자가 많지 않은 시철 문지플독점효뜯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익 권벽이었다 1:1li,1!ttL 웅 소통도 

지적 수준비 비슷한 자플만의 목갱울이기 때문이었던 깃이다 그런데 한자에서 일반적으혹 ‘찌’ 

과 음이 같은 거짓 양( ‘件’ )은 풍용하는 경우는 있이도 냈’ 이 통용히는사례가 없마 따라서 후대 

에 사땀틀인 인위적인 의마를 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멋휘와 댐文에 나타난 

‘안양 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III. 史料와 詩文에 나타난 ‘安養’ 과 ‘安陽’

‘安陽’ 과 ‘슛養’ 의 名쩍의 행랐를 해벙하려면'1따뿜샤J릎 먼저 상펴보야야 한다. 특히 각총 "1려 

지에서 ‘安흉츄， 安養 JII. 강효염， 安흉山’ 과관련된 내용을 잦아보면 더욱분명해지기 때문이다 

安養풍 영갱은 安효좋 창건 유래에서 년리 암려져 였으며 앞서 언급한 李있仁의 글에서 장 나타 

냐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安죠川이다 'ii'1í' JII은 현재 일반적A로 경기도 의왕시 ’ 군포 

시 안양).1. 광명시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남서부 일대플 북류하는 강이다 견이 34.75km로 한 

강의 제l지듀이다 三聖띠에서 발원히는 하친과 白렇01에서 흘려나옹 얹않 JII 및 군포샤블 흐르는 

山木川 등의 "1듀가 안양사 E水싸}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흐른다 울킬은 광명시와 서웅 끔천 

구 • 구로구 · 영뚱.!l_구윤 지냐 생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상성산의 안양사에서 받원 

하였다하여잦효川이라부르며，조선시대에는 J}(，i찢m 大Jlj. 따앓이라고도하였다고한다 

그런데 ‘강때 Jlj’ 으로표기하여 최초로퉁재된 지리지는 1757년(영조 33)에 전국읍지로모두 55책 

인 『명j벼圖클좋』이다센」을흔 〈과천현〉에 한정한 것이지만다리도 ‘安~';1;川石땀 로표기하고있다‘” 

23) 예컨대 f東댐맺f:ll:ê\l에 æð릎 다읍과감이 섣멍하고 있마후게 (déì찢1속칭 대천(λJII)이라고도 하며관야시쪽 4òl지 
정에 있다응의 근원이 파천 현 판약 청계 등 이 '1 산에서 나ó'는데， 각학 양천연 섣곤포(1;\"，깨)로흉야 한강.2x 룹 
어간다11m"，大 111 左앙점四밀 irptf:H~111꽤 it:i tt.iã- rJt ;~IIJ 北 f직째 !il1Æ :ìl*~!i Ài"'Æ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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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X죠 111' 은 언제인가?조선 힌종대(1α50-74)에 짧잊 聊흥않이 펀잔한 私쩔t東냉짧따志] 

〈긍친현〉 에 ‘安쏘샘’ ω)안 표기하였다가， IS64(고종 1)년에 김정호(金正암)가 지은 우리나라 지리 

책인 ':!，束 !1!!.;t.n 2~)는〈과천)，(사흥〉펀모두 1安]1 111’으로표기되어 있다씨이로볼떼각종지리 

지이J (파천현〉 에는 ‘슛H~J iI(石짧)↑ , (큼천현〉에는 ‘安養 III(石橋)’ 라고 하다가， 시대 변천에 따라 

점차 ‘安효 I11 ’ 으로 정착되었응을 얄 수 있다. 

그영다면 安쫓山은 어떠한가? 현 안양의 三뚱\[\읍 고려시대 安숲山이라 하였다 r흠fiî!었"형」 

융 16 ，:응;j ;r，'!i:￥ι王[三11잦P!l三十'I=;t i츄 Ilt三'1=1에 다→음과 갇은 내용이 있다 

최01(lí1 1읍)가 우정얻(右도言1 0 1선(좋f힘을 좌전시켜 연주부시(표州해힘로 삼있다 이벼}늠 우U협) 

의 고진 이릅이다 이가 신저(申훌}를 안잘사로 삼으니 선이 이들 단핵하자 이가 노하여 그를 좌 

천시컸다 이때에이는전도(훌都)하여빙란이그친것을공으로삼아침쇼를듣고사릴죽이기를 

초금도 꺼리지 5능냈으며 사지와 팀용이 날로 심하여 사사로이 얼음을 저짐하였으며， 겨울칠에 

인앙ιH支養山) 지긍의 금전헌염JII~쩌 동쪽 10리에 있는데， 이름을 삼성심H三뿔山)이라 한디 어 

서 잣나부를 가져다가그의 집 원림(園HI에 심기도하였다 안양산은강되江都)에서 며질이 걸려 

야만 갈수 있는거리여서 사림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 

고려말까지는 현 三뿔山을 安홉山으로불렀음올 알 수 있다 안양사가 았는 산을 安융山。1라 부 

르다가 安효총가 폐사되고 난 뒤 三쁜山으후 바뀌었음「을 미루이 짐작할 수 었다 이렇게 올 때 ‘ IWJ’ 

으l 문자적 해석으로 보연 1安p~’ 은 지영으로서 우세를 보이며 보급되이 안양천의 북쪽을 상정하 

는의미로사용되었지만1 갖호강:의 영향으로安죠川의남쪽 i安쇼1 도만만치않게전승됨을알수 

인다 지헝적인 헛서]득 보면 훗꿇츄 남쪽으l 安효과 시뱃물을 북쪽을 상정δ운 陽으1 의미를 딴 현 

과천파광벙 부근이 나중에 현안양시로펀입되면서 ‘갖쇼’우휴정작꾀있을가능성이 높다 이것 

이 결과직으로 갖陽!!\’ 와 ‘安養'1，’ 로 종記가 달라지는차이릎보였던 깃이다 

24) 안양친móf 시쪽 20려지점에 있냐 한갇래의 근원ξ 사근천에서 냐오고한갚래는 인덕원진에서 내약 얀~f이 긍천지 
익 영천(JI I)으로 흘피간다)갖κJII(와댐=+댈 ìry, i);JI' JII ←→ l，l!，~i: it， pít. JII응 子rJJII~JII)

25) 안양천 석교1관아서쪽 2 피 지죄에 있다(호앓 I11石 1，"[표제띤二↑몽])'.과전읍"1 ，에서도융~;;， Jl I ::æw,f, ii!l τ1 명 llí쩌]1 
ii없며二十'Il f~5} ]lIHfjt十르 멈 'ilI<Jl I it'Rlt二+보 ('영Jll~~A ，:lJ Jil lUiß:.얘) 

26) 안양교(관아 난쪽 16리 지짐에 있다 )[않써】 *효{옹[효까머 1 六뽀〕 강쩌까은 시 〈슛lil;:;)에써 -고려 시대에 전해진 옛 
다~"(m!êl1 (tzlõ끼)01 하였으니， 이릎 증축 보싼한 것이 융ll:f，~임응 짐작한수 있다 

'I7)'大JR !1~f~~l약짝을이루는지펴지로핏bN~t.Ew뚱갑의 오류을수정 보얀하여 펴낸 것이다 
웅 32권 15객이나 

28)(똥川〉에 ↑二川을성명하면서 낭쪽으로8랴로 청계산에서 꾼포전 i덤릎 을어와서 요냉천이 원나(市八및 펴j헛 I1I 

入 m.1 1I下 까安~Jl l)， <섭월〉에 피갖↑응릎 성명하연서 남쪽 10<껴 안양진인데 수원 근 길로 동한다(，(iP잉十멍 1;죠 I11 
겐水m太i!)라하였다 

29) .1 二셔 ~{i;‘ 야[.Ll IIJ ， UtZjjqii之， ll民짜1.1;.， [\;흩껴;ζ ，l1.I}\\，죠띠 '"1쇠， “강씨， 갖~III ， 去江n， f18t응(호에융， n 

:lI!H*n￥!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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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구체적으혹 검중하기 위혜 r한국고전번역원J 에서 언급한 벚사와 까y:을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j"'~’ 。l라는 1생청을 통용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12Hj‘ 윤 다루 

기로한다 

1 ‘安쫓’ 으로값파된 경우 

f며名으로 지려지 외에 史꺾에서 安죠으로 표시원 경우는 r때야王in l'U."， '7]';l& í.i:日記..11， rS 깎 

않」등에서 나타난다 언저 f때l햄王뼈l'fl*，어1 나온자료를 시대 순으로 정려하면 다응과 같다. 

태종~(1406)년 3월 2엘 석川 安죠# 

대총1 1(1411)년 9월 12일 퓨川 잦죠，ÿ 

태종17(1417)년 윤5월 4일 安죠f 

세중30(1쩌“8)년 7원 21얀 三뿐띠 훗갚극웅 

세종 31(1449)년 5원 20힐 :ii:효〔좋1 

곧 이들 모두는 安흉츄와 관련시켜 서슬하고 있으며 1 안양사가 폐사펀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음 

음암수 있다 한편i'l}l&í?t B ~C.! 에 나온내용을시대 순으로보면다음과같다 

경중2(1722)년 8웬 28일 安f중 이Z뼈다 

영조2(1726)년 8월 15연 ι꿇엽 

정조19(1795)년 12월 22일 安죠站 

정조19(1795)년 12웰 28얀 ι쫓해石탬싸깜 

정조2이 17%)년 9원 8일 安홉검뽑 

정조20(1796)년 9월 21일 슛효 

정조20(17%)년 11원 24일 安養쌍ffr ι ji얘기 安죠쩌j~ 

정조21(1797)년 1월 29일 갖죠tT11i죠Æ 

정조21(1797)년 2원 1일 깃養쫓공영 슛.ít댐!I; 

정조21(1797)년 3월 30일 安훗흥lè 安~l'p

정촉21(IHOO)넌 l원 16일 낯꿇lö찢 _.;t}_ð; 갖표껴t1i* 잣죠之꺼lò 

정조24 (1000)년 I원 18일 安쫓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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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3(1803)닌 12원 11일 安효띠 

순조.4(1804)년 8월 28일 종홉橋 

순조이1806)년 2월 11 일 安홍멸 

순조21 (1821)년 ι윌 19일 安흩lf 

고종5(1868)년 3원 16일 핫효里 行힘 

경종2(1722)년 8원 28일 ↓安흉 며~~i잉호 에서 고종5(1868)년 3휠 16일 ‘安쫓里 行염’ 까지 146년 

동안 강홉站f 安효및 1 安효댐， 安효11' 등 여러 망연에서 ‘갖쫓’ 으로 기숭하고 있다 다음으로'8 省

i& 에 나온내용을 시대 순무로 기술하연다음과 같다 

정조19(1795)년 12원 28일 安흉站 右{용jft웅 

정조20(1796)년 2월 4엘 始興果111'](흉 

정조2이 1796)년 11월24일 軍浦安養地方場

갱조21(1797)년 2월 1일 安養撥所

정조21(1797)년 3원 3C일 安흉'Ii 

고종5(1868)년 3윌 16일 始興縣 ilií1융修 安養멸 行홈 

정조19(1795)년 12월 28일 安효패石댐 없舍에서 고종5(1868)년 3월 16얀 始興w* 앤J重修安흉![ 

行흠까지 j安흉’ 으로 기룩하고 있다. 곧 史料에서는 경종2(1722)년 8월 28일에서 고종5(1868)년 3 

월 16일까지 ‘安호’으로표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읍으로 i둥꿇↑우도표기된홉又을시대1필 

로정리하연다음과같다. 

번호 작가 생올연토 제목 

시 1 흉天 (1055-1101) , (안양사에서 능정 승동의 영상에 절하며〔安효좋염없짱여% 

影))('大웠댐야文!t， 卷1)

it ，"己 (1150-1204) (안양사(安&츄))(1)('新영東國빚생함뚱a 卷 10 ， 京꿇셔川싫) 

金克C (1150-1204) (안양사(갖효충))2)씨 ('훼썽싸國쩔뼈%짧 같10 ， πli!lt川縣)

주짧 (1328-13%) (어제 安옳의 ili 'Ë 1~ 1Ii이 술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나를 위 

3이 iIl己는 〈슛숲:;'i-) 2'구에서 ’{업λ1<養rn’ 이라 하었는데께복 안양사와 연판시커 본다연 X죠좋에 욱논다는 의미일 
것이다 

166 깅정석 



로하었는데， 오능 아칭에는 또 종이를 보내았기에， 내가 시등 지 

어서 사례하였다 (ota 安죠펴生어잉1ft염iMt*장 今_rll;X~5; 以a

쩌Z)) ('ttn:i찌j권35 션川0')) 

ll1lj[; (1333-1382) (금주안양사깅응 71며(l'tiH安죠，'fi]l얘'))('元 tf!\;生文찌j 젠上) 

鄭士짧 (1491-1;70) (안양친 가에서 쉬연서)(엉깃죠川上)('배띄영까，i'!1) 

1I1思規 (1534-1607) (안양견위어서)(슛죠퍼上)('"，fi~ 't， J:) 

")'，통행 (1 579-1651) (서울로부터 집에 돌아확 안양천 가에서 즉흥￡로융다 2수 SJi: 

3융;영:t，{~川上m떠 二it) (f王었파't， (玉 iCY_값헤)) 

7-1 주f.lt!!，~흥 〈조 심샤 박사장과 안양천 가에서 안냐 싸뼈十四t.土￡때싹安죠 

111 上)('핀끊픔똥， (王ì~;îJ:찌)) 

"'~징iIi (1720-1799) (슛죠영行) 1구-2구에는 “안양교는 고리 시대부터 전해지는 옛 

다리라네~ (~죠!fõ 떠좌염代之rrmi))(r5~없~J 권1R(애'fnJ下) 

正祖 (1752-1800) (안양의 역사에서 이 시릎 써서 과전의 부펌헌에 걸라고 명하면서 

(슛옳샘舍 파llt ;a씨패J'EZtm('~ltr숲 :!FJ 권2기 

10 成펴11: (1760-1839) (휴용이 안양에서 유람댔다는 소리 듣고 문득 신천에서 단밤에 

그옥한감상했음은생각줍}며 〈問에~~fti(죠之양 껑 m.ITr IIIR 1ii1il 

1t tfnt古뼈) (rliJfH f,f 소mJ 양2) 

산분 李농仁 11349-1392) (긍주 안양사탑 증신기(암川 갖죠좋P，t '<fttrr記)) 

시는 10명과 12편， 산문은 1명에 1펀이다 고려딴 이후 번호 1-4 , 10 동은 갖옆주와 연관 있어 

‘安죠’ 이라 표현한 것 같다 나머지도 훗쫓 111 ， 安효땀， 安효씬깎 풍으로 안양천파 역 주변을 증심 

A록 ‘강효’ 이라표현하였다 

2. ‘安陽’ 으로 表記된 경우 

‘安陽’은사료로'iJ';政댐 B記J와 '{'행i:i司8영앓1 에서 주로나타나는데，기Hx!εB'이에서 내용윤 

순차적으로 기울하면 다음과갇다 

영조32(175ω년 8월 6일 果]l 1 J:下四面강陽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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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2(1788)년 6원 19연 쥐 JII JIl뽑太껴Jf，JI.住갖陽및싸 ffr ll\멸 

정조19(1795)년 8원 7일 iHil!，융 

갱조20(17%)년 l윈 20일 安Rl!li

정조20(17%)년 1휠 21일 슛e~lòllipfr 

정조20(1796)년 6윌 9일 ~:PJ;tt1 ill修

정조2이 1ï96)년 7원 7일#얘1'1 0언之安태 4l 

정5:20(1796)년 10월 24일 숨ffi ëE 

순조5(1 805)넌 7원 22일 少띠安뼈之죠 

영조32(1 75(，)년 8원 6얀에서 순조5(1 805)년 7월 22일까지 ‘安없’ 으혹 표기 하였음「응 알 수 있다 

'f댄효꺼없았」이1서는 2번 정도 나타나 있다 

숙종17(1 691년)년 10윈 17연 잉 JII*~F.，여i 

영조32난(1756) 8월 8일 *111 1:下면때궁댔H 

rlilj~효司뾰짜」에서 안양친의 북걷F쪽인 과친이니 표기가 정확한 깃이다 이렇게 볼 때 史料애는 

1691년부터 1805년까지 표기되었음f 얄 수 았다 安p，%1;!S， 安~w웠@ 풍으로 안양천과 역 주변을 

증심$J료 ‘Y: PÞl’ 이라 표현하였으며 이중 과친이 안양의 북서쪽염을 염두해 두연 ↓'j(ïJ; J냐’ 이라 표 

현한 짐은 일러가 있다 한펀 홉 ι에서도 ‘갖때’ 이 나온다， 

1 꿇깨(15H7-1638) ， (안양천 가에 말을 세우고)(安쩨JlIH!i휠)('핑유Jb 권2ï) 

2 잉호~J;L(I669-1731) ， (안양으로 돌아가는 죠카 군보를 보내며) ()2캉쫓없fIl!i'i(~% 次소兄없1)('希휩光 

生*~ %13) 

3. ~m채(1720-lï99) ， (이튿날 시 임파 원임 여섯 정숭이 언명 상소를 옹라고 각자 고향 깅을 찾아 띠났 

나 니눈 표安품에서 배에 옹과노량진으호윤을기슬러 올라가조금수l었다 저닌에 시흥현어] 다다라 

묵었는데， 송지가 함께 오라는 1용을 받들고 달려가며〈썽日 '"I\(!f六애~~1'iit 各휴없i* "， ~i투f융풍예}깐 

i껴 U~ii애少~~ 강!~It，;앤~H.t.1즙 *당i칭암51~ {P~또Jl_)) 5-6구에 ‘구공이 관악산에 띠 았으니 하늘 비를내라 

고 마비가 안양에서 갈라지니 갚이 무지개 거두다네 (，~.i+ÆIffi7(용 r，1j t~ !ff安댐水i11!lWμiriMi~ 권 18 

(!()1fjf-)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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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3펀흑로 갖陽 111 ， 갖해水와 씨名으코서 2강찌이 나온다 그런데 이중 채제콩이 현 광T영시 ￠ r; 

~!HJt 곧 주元펴의 발λ}우yl)릎 찾아가는 내용이다 이는 1iJt J! j 의 북쪽인 ‘'J;'찌， 01 맞는 것으로 아 

마도 그 근처릎 ‘'i<Fiðlll’ , ‘安，~*’ 라 한 깃이다‘ 

이렇게 보면 『여n~r王훼원nJ파 1760(영조 36)년부터 191이융희 4)년까지 150년 동안 난마다 임 

금의 만과행통을직이규장각에서 편찬한씌인 L' s -tnJ 에는잉관되게 ‘1.è if’윤，조선시대 비변 

사에서 논의원 중요사항을 날마다 기콕한 찍엔 rHlì~피앤앙， (1 617(광해군 9)년부터 1R92(고총 29) 

년까지의기획이 273책)은 ‘安PM’으로표시하고있음음암수있다 

3 ‘윗찌’과 ‘安효’이흔재된경우 

조선 시대， 황명의 출납을 판장하딘 승정원에서 난마다 다룬 문서와 사건윤 기룩한 일기언 f;1ç 

æ.c院 n ~~J32J에서는 ‘安얘’ 과 ‘?:I::Ì't’ 을 흔용해서 사용하고 았다 득;;1 Hd.잉 11i;PH:i ι 安표 I111 

'i<fiðlllll 安죠해 n대15.\\~ ν 쫓죠Jf 1 갖따Jf 등에서 혼재하고 있운ξ 양 수 였다 '/i;죠과 安prj이 

흔재되어 함께 사용되는 과정을 커지는 단계인 것이다 i갖HY 은 순조5(1 805)년까지 표기 되어 있 

고， 그 이후는 ‘安죠’ 이라 표기하고 있음융 알 수 있다 이릎 가속화시간 것온 갖죠 부근에 웠쥬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릅이지만 그보다는 조선후기 정조 떼 세운 安죠ji;3'} 디 얀집한 관띤이 있는 

것 같다 33) 안양행궁서)의 위치와 긴립시기를 산:rrl보연 r[~l'?定께J’효쐐채잊에는 zímt~ ， t끼 12m ， 

슛5연ji; I양所떠路 등 시흥로 노정의 주요 지점 중 안양참발소 즉 안양행궁을 염불교로부터 l리로 

적고 있다 이외에 1908년 간행된 『펙얘k i!ïf패견‘』와 김정호의 지리지 f대통지지』에는 행궁은 읍 

내에 있고r 만안교의 남쪽 안양 언턱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픔文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만저 !JG1I! (H39-1504)의 시가 있다 

〈훗죠몽에서 자고，마응난앞시니1애시 고기강 집으미 남앵 ò)-는 fι갑보니1"1 

(!검슛죠페옆 B ltJf#,Híiffiili 8之F힘行))('써짜X~J5켠) 

31) 예컨대 r*-~ανlll;cJ 어1 주7C~V~는 ?↑/1 11.'011시 서욕으보선리아 야였다 (ûJJ려十~.) 
32) 초기의 것은잉진왜란과영가호란때블에 다없어지고현재는 1623(얀주 JI년부디 lR9'Í(고종51)년까지악 깃만닝야있다 

331 시흥걸이 열연 것은조선 22대 임긍얀 正m의 l;;J -,? 견파다 정조는파전파시종에 각각 챙궁응 션지하고 rl' 1l:t;:r에는 介
3블，훗죠10에는 써3앙(~1;)를，셨@애는 없강 응두어 원깅 U꺼앙 rrH 연료 1m가 머붕 x-~- 마연아였다현깨 익망시 δ 
川퍼 동사무소는양%行얀이 있던자리인대 l t;H 년 에 의장시로옥립할 때 시칭이 늪어선 곳이기도하나안양역 앞안 
양행궁지는 앙지] 때 서。1낀시우소중사용되마가 안%댁이러뜸 음시장유로개조되었고 。1재는 폐가가 되었다 

311 강낀 行낌tEB. l^l 쩌갖~Lrn 윷죠iJX 
35) [{]'~í는3의 간행년대 118世쇄 ~(正'11'"씨 17끼6-]HOO)J이]도 핫죠 n.m라 하였나 
361 깅지색，‘정조대왕안양시암튿응 만나다‘ f안양잉하J 11(2012), lì3-17~짝강조 

용였의:Sf~과그，.mltl .ll味 lW 



먼저 f휩J!Uc앓』에서는 ‘'ii:효츄’로， litæ의 I. r.$:白호JIé，에서는 ‘i웃陽총’로 되어 있다 成뻐은 

‘安뼈후’ 라고 표기하였는데， 1518(중종 13)년에 申 m~:t가 생종 이후의 품文을 모아 엮은 r*홉東文 

;잃』에서는 ‘安효늬r’ 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 무핍까시 ‘安養충’ 와 ‘安n값’ 가 통용하고 았음을 안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분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조 시대 채제공익 시이다 

ëif‘륨행(1720-1799) ， (지을념에 안양촌애 이르렀는데， 이날 하늘어1 구픔 한 점 없었네(흉 

뼈安양셔강日 天￡표n룩)) 3구-4구에는 ‘거듭안양리에 이르고보니 도리어 옛척의 인연 

같아라’ (피되安fJàID. ~을 Uu힘홉隊)('찢hiklb 권 18 (!ðlf錄〉 下)

시계목과내용이 ‘安양村’과 ‘X陽명’ 나르게표현되어있다 安ßþj里는광병근처이고갖養村은 

현 안양시 이하 군포， 안산까지라고하띤 이 표현은 일리가 았다 울롱 개얀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 

당시는이둥이혼용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하여튼 ‘陽’파 ‘흩’은한자의의미상홍용할 

수 없A나1 션조둘은 동냉해 왔으며 펀의적으혹 사용하었다. 시대별로 연전시듭 논의댔지만， 개인 

적얀편차와일관성이뚜핏하지옷하여그래서 이두가지를함께사용한것이다그러면서도 ‘없’ 

이 안양전의 북;쪽이라는 의마릎 부여한다먼 현행 광명， 과천의 일대의 모듣 자료에 근거한 바에 

일지하는 부분이 있다 안양천의 북캉순윤 염두해 둔다연 현 과전지역은 안양전의 북동쪽， 현 안양 

지역의혹게지역，광영지역은모두 ‘安陽’ 지역에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지형적인 형세을 보면 安養장 근치이1 영향력이 냥아 있어 ‘安죠’ 파 시넷붕의 북쪽 

을 상징히는 짧의 의미를 딴 현 과전과광명의 일정 부분이 나중에 현 안양시로 편입되먼서 ‘강흉’ 

S후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놈다고 야겠다 특히 경푸산이 'ii:1i''l':애 놓이띤서 ‘安짜 !!.다는 ‘安

흉’ 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지긍의 갖효에가 탄생한 것이다 곧 안양친 냥쪽은 여전히 安죠좋의 영 

향을 받아 安흉 지역으로볼리다가 안양역이 얀양 1번가에 들에서면서 강효’ 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얀다 37) 결국 ‘7i:짚f 과 ‘훗 r41ï’ 은 다든 지역으로 서로 흔란을 막기 위해 한자끌 다므게 표기하였 

지만 각종 사료에서 펀의적인 서숭로 이린 경파릎 초래하였다고 하겠다 참고혹 『大핑쩍i따圖，(조 

선일보사 2004년 6윌호)릎보면분영안양천아래가 ‘安쭉’이라표시하고있다 그렇다연야재지 

긍부터 先A이 생각했던安훨억 정처I]^j온무엇인가를밝혀야그의"1가분명하리라온다， 

3ì) 1905년 1윌1일에 안양역사가 개성되연시 안양역을 중상오포 한 역에렌。1 앵성되기 시각하연다 15K)~년 안양역 J부근 
에 안양시장이 형성딩 갱도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25넌6 ，165영이었던 안양의 인구는 1940년에는 
l반영어11 01르게 원다 안양익의 개설 이후 안양응 인구가 늘고 행갱， 경제 교육익 중상지가 되어 갔나 r만안의 기억j 
(안O，}문화원 ， 2012넨 21쑥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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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安養’ 에 대한 2가지 解釋

安경증을 사전에는 핸쨌。1거나 마음을 펀안히 하고 옴융 쉬게 안’ 이라고 척혀 었다 써 더 구세적 

인 사료혹 千手쟁에 ‘뼈我決定生安養’ ”이라는 jßîíí에서 安죠이리는 댄똥에 태어나기를 받웬한다 

는내용이 있다예 행짧은아마*볼의 11ft로서 불교의 이상향인 깨rn+.플말하며， 安쇼 !f:\，';l ~'H~ 

土 여~_ii光佛土 無:fIT꺼J팎土라고도 한다 아미타길-의 수카바티 QI 벤역은 댄썽이라고 할 수 있다 

r아미타경J 에 의하연 극락세계는 서땅으로 심만 억 국토플 지나서 있는 곳이며 현재 아마타윤께서 

성법하고 있는데， 여기에사는사람은몸과마응에괴폭응이 없고즐거움만이 가득하다고한다 

그렇다면 ‘安쏘’ 에 대해 문헌으로 전승되는 光A의 가료J} 없을까? ‘곡락세게 란 인식 가지고 

자주 블러주면 그렇게 설현되기 매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이로 인해 이미지가 안틀어짐으로 언이에 

는 댔力이 있다고틀 한마‘ 이띤 말을 하게 되면 주술적얀 효고}가 담겨 전단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아서 바은 이릉이거나혹 이픔음 바르게 하면 명분도서고， 삶익 시향신도분영히 보얀 수 있나. 

‘安養’ 에 대해 운헌으로 전승되어 오는 자호조가 있어 좋은 지갱이 된다 하나는 ‘安죠1 에 대한 한 

자의 사전적 해석이고1 다흔 하나는 상징적으로 BJ유한 갓이다， 먼저 安죠에 대한 한자의 사전석 

풋이는 현 ‘安죠규‘ ，ê文에 朴liHt:;이 1972년에 쓴 긍에 냐타난다 

3R)요홍석도안양;}'i2tt찢;a로표현하며마음응편61게지니고낌을쉬게한다고적고있다오흥걱"앙이름나마영~J， 
고려원이디어， 1995 ， 415-416쪽 

39) 二r-H1'.중 ↑ ~;lHit.름에 뼈)1)지Æ:'t'i<:죠 IJIl'W，i3.5!阿엉f，t 
내0) 고려 일언의 r르찌，ft;p.J(권 5GA;i'흔웠!I!))에서도 ‘k죠’ 이 내온다 씨연과 §얀이 서4 약속하기틀 언저 윷효으jζ 

~→。}가는지는 오릅지기 서로 알며도특 하자"(先댐1죠입 끼깜ι)고 한다 r三 l-~;i'ì: 'jl-~이] 설S결 정토하연 ‘p::{f' 이마는 
표현이 일반화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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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을펀안히 하고그몸을기르늠긋이라”이) 

이는 도를 닦는 사람을 위한 발언이었지만， 安은 곧 “깃其心”이요 쏘은 ‘홉:ll;짧n라고 安상의 의 

미릎부여하고 았다 곧安쪼은 딴놓을→ 편안히 하고몸도 가르는 곳이~~는 것이다 플교에서 心身→

如릎 믿지 않더라도 옴과 신체는 밀접하게 연결된마‘ 건전한 생활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으호 생환 

하면 곧 행복익 지픔진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정선을 뷔해서는 음의 건강을 우선으후 챙기는 것 

이 힐수적이다 건강한육체에 건강한정신이 깃든다고했다 지냐찬을욕융경게하는깨끗한마음 

으로씀비없는잎을줄이는 댐心꺼、콰0;'른한다연행펙한이상세계가쉴수있다는의마이다.써 

더욱이 옴파 "냥， 영과 육의 조화'IJÓl]서 나。F가읍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또 다든 증거로 상막사 

에 있는 명女엄石을 둘 수 있다 남녀의 성기를 닮은 자연 상대의 바윗물이 한 상으로 존재하여 음 

양의화합을강조하고있다…견국안양수펴산최정환성지(천주교)와삼막사(윤교)그리고남녀 

근석(민간신앙) 빛 칭보전(불교+찬성신앙)이 조화를 갖는 곳이 j安홉’ 이라는 의미가 된다 

다읍으로 t;상을 상정화시겨 비유적으혹 표현한 글로는 1918년 시흥군수 ìjU포냉이 쓴 시。l먼 

샤무소농%에있다 

“영세靈멸)가알리는곳이오직이안댐윷홉이요신구{神옳)까먹는곳이억시인일이랴씨 

장iä는신렁스려운무소로잃力이 있는무소의 뿔은하나익구멍이 있어서 뿌리에서 끝까지동 

한다는 뜻으혹 쓰인다 두 사맙의 마음이 장 풍함을 비유직으로 이르는 만로 짧밟→뾰밟도 있다 

따략서 짧/밍，~'ffr’ 는 ‘신링스런 무스가 좋은 소식은 알ç-)는 곳’ 이파는 의미이ct_ 뻐원는 신령스 

런 거북이고1 ‘미띠뚫所k’ 은 신령스런 거북이 1각는 곳이다 장수하는 거북처 럽 안양이 영원히 먹을 

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한 수 있다‘ 이는 상박사의 삼귀자(三꿇字)， 안양사의 귀부(짧Jik)， 마애증 커 

북마위 등신귀(매짧)가안양에 있음을 반영한다고하겠다 따라서 'þ.'홈이날마다좋은소식이들 

-H) 'iiK'L 효~~암之" 
에2)육처]ε 인간흔재의 본짙로 파악한 회합의 운호R순 반기에 울칠수으1와 래락주의에 싸져 인간의 존엄생이 상심외었다 
이는 기록교의 #증심주21 전학에 낙복되이 안간의 존엄성이 호1 복되고 깅건주휘가 안생했다 그러나 인간익 갱신 i 
지나치게 중시i뜯 기독교의 빼중싱주의논 또다시 얀간의 유채를 중시히는 드내상스 운동을 야71 시컸다 경국 유신 
과정신에대한조화의숭요싱을앙조하지않을수없나 

4.3)다른얄호 ‘'l'止 이라고도하눈데，조선영 정조 n내선사측악는 통다승(東茶펴) 에서 。1핑게노래댔다·딩과정신 
。] 비록 은선해도 증정을 잃을까 지이되니， '1'正이란 건강한 선세아 정신이 균형융 장논것이라미(암끼~!t:k!d~ ;{j~ 
iE 中 i~_:;P;，:)런§찌)‘ 

+1) 현재 암려진 닙너근석。l 공존헤는 곳은 3'?!더1， 경닙 남해 가건 암수션을， 천안사 봉시산 공원， 상래사 친보진 앞이다 
이중가장자연스괴운갓인산악사의낭니근석이라고한다 

,15) üJtr~껴iI ↑ε止b강죠 깨"所쇼 꺼"':!i:安Î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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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먹을거리가 풍생한 곳이라는 맏이다 감생과 이성의 균형， 일과 휴식의 조화， 퓨과 nt음이 조 

화판 이루는 행복익 터가 강폼’ 이라는 맏이 된다 

V 맺음말 

지긍까지 ‘安養’이라는名隔을여러사료와사운윤동헤)EflfJ해보았다 각증지리지에 〈과친현 

〉에는 ‘安陽 III(石텀)'，(금천현〉에는 ‘9웃죠 III(石채)’ 라고하다가， 시대 변전에 따라 ‘*죠 111 ’ 으로 

청착되었응을 안수 있었다. 곧 안양은 잦효좋의 절대적얀 영향응→ 받은 지역은 ‘?웃죠’ 으폭1 갖죠川 

의 뷰쪽이라는의미를지난 지역은 j강해’으로표가하여 역샤적 변천을거셔왔다 사실 지역직 명 

칭으혹는 ‘죠1 보다는 ‘陽’ 이 절대적으로 우시1하지만1 일재 강정기 안양역의 개풍으혹 갖찢칸의 

남쪽곧안양전의남쪽지역인 ‘安흩’으로굳이지면서지금까지정착되었던깃이다 

안양이 표기된사료는 r헝}행王얘쫓왔J ，끼Ki&~ÆD~è.l， rR 1'i j~j ， ['↑때않司 6잦11<， 동윤블수 있다 

r떠야王행옆앉J과『日찜앉j에는 ‘安흉’ 을，따ill ;;j !~jl， 에는 ‘z.:~' 을 연관되개 표기하었고，0'71-\ 

m:ι 日등이 에논 이 둘이 섞여 있었다 

시문 역사 ‘安죠1 은 시 10명과 12펀 f 산문 l'멍에 1편이고， ‘슛陽’ 은 3명 3편으로 ‘ftft’ 이 우세 

하다 그러나 안양천， 안양교， 안양평 등은 이 등이 흔재하고 았운응 확인하였마 

지금까지 사료나 시문을 통해 이를 병칭。l 일정한 시대에 따른 변천의 차이를 두기 보다는 연의 

상 동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익 음이 갇으면 통용능면 사례륜 따라 1i:풍과 安댐은 인정한 개념 

없이 공존 · 병용하다가 강養멍에 경부선 정도가 틀어서면서 갖쏘파 훗陽， 이 둘은 경쟁 보완 관 

게에 었다가 ‘갖효1 으로 정착되었다고 할수 있다‘ 

한편 ‘강풋’ 이라는 의미는 ‘安’ 과 ‘養’ 의 문가걱 해석으로 j옴과 u냉을 편안히 하여 기르는 곳 

이라’ 는 문자직 해석과 ‘靈Jllf딩r-cr }í띠잉R所食’ 곧 ‘illJ'i 1가 좋은 소식을 알라는 곳이고‘ 神때가 염원 

토록 먹을거리룹 재공하는 곳’ 이라는 비유적 해석을 한 수 있다 더욱이 얀양 수리산 최정한 성지 

(천주고1)와 삼막샤(불교) 그러고 남녀근석(경기도 민속자료 지113호， 민간신앙)과 섣보전(봉교+찬싱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종교적 화합의 공간이 ‘잦쏘’ 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라한 사질틀윤 통해 공감대블 넓혀나간다면 얀양 시민의 자긍심은 펴揚되고， 안양 시민의 止

g~1뽀즙 착보와 3)<ι、왜 역할을 하"1라 본다 더옥이 ‘잦생 이라는 이상향을 안윤려는 의지와 결합 

한다면진정 名f이대로좋은가운플붕러올수도있윤것이다 

"용의 8쩍과 그 영앙!1 흉~ l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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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의병은 우리나라 역사장 외서1의 천략 때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민간인 조직의 구국결사대라 하 

겠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저하였을 떼연， 그 구성원인 국민은 죽고 사는 문제릎 따지지 않고 의 

리로써 저항운동을 하거나 창의호국 두쟁에 나서곤 하였다 그런데 의병온 정규군대와 달리 국가 

의 병령을받지 않고애국애족능}는충싱으혹자받적 결사적으로나서서 싸웠기에그정신은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계속성과 번영을 위해서도 이 의병정신은 후손틀에게 

가르치고후손들이 본받아야살국민정신무혹승화시키는사업을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민속은 어려웅이 있을 매마다 자생적오로 의영이 잉어났으니， 1592년 임진왜란 때에도 전 

국에시 의벙은 얀어났다 의벙장 정응린 장군은 1592년 4윌 알-5윌 혹에 자제듣고} 함께 여주 양 

평 지평 등지에서 의병 4，'5백 명을 모집， 충주에서 북한}는 왜적(통로군)을 양평군 지평떤 고래산 

에서 가로 막고 격전을 번였다 격전 끔에 정응런을 위시하여 맘마느랴 청풍김씨， 막내아들 정얀 

퉁 잉가족이 순정하고 500 의병이 전면되다시피 찬패하였다 패현읍(없댐물)， 패현i'j(없때댈 1 ， 구 

질현(íiL'ι빼1 ， 혈천(血 11 1)， 절운(節돋) 등의 지명은 정응린 장군의 고라산 전투가 치절하게 패전한 

데에서 비릇된 만틀이라 하겠다 

역사는강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자는 맏아 없고 살아있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 

릎 이끌어 간다 그래서 살아남은 주역틀의 생존경쟁에 밀려시 죽은 호국선열틀의 거둑한 희생은 

와연당"}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역사속에 뭉히매린고래산의 충효질의의 정 응린 정당가족 

익신상은아래표와갇다 

1592년 5월 8일 고라산 패현랴 진투에서 정웅 린이 전사한 기록은 『승정우1일기j 어1 전하지만， 상 

세한 전투상황이나 누가 장전하고순섣했다는 기콕은 정응린 가족 이외에는 없다 500여 의병늘이 

의백이 되었다지만， 이 전투에 장전하였던 인울이나 전사자에 대한 기독이 천혀 없다는 깃은 고래 

산 전두라는 역사의 현장에 대해 사실여부에 호l의마저 없지 않다 

이 처절한 역사의 현장도 찾을 간이 없으며 패현이"1-'는 고개도 거의 모르고1 표석하나 없이 4잉 

년이 지나갔다 그러므로 2012년 잉진의병 420주년에 상촌장학화가 『동국신속삼강행설도』， 『승정 

원일기』， 『여주고직냉록』 등을근거로지평읍고라산패현라로불렀던현지평연대평리에 잉진의 

벙 4때주년을 기념a운 j임진의병 진직비’ 를 세우고 그 장소 멍칭을 ‘잉진의냉 전적이 공원1 이라 

하였다. 기독도 없고 여주 양평에시 까마득하게 모르는 기운데 갑작스레 암진의병 공윈이 조성되 

고 비석을세웠으니， 대중능이 회의 (1였양)들갖는 것은 있을수 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은 상응장학회"가 임진의병 정응런 장군이 패전한 고패산 골짜기 대로변 

lï6 장싱현 



에 전직비 네 기릎 세운데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1 아플려 순절한 의병틀의 충정과 의리를 밝혀 시〕 

상에 얄리고 후대에 오래도콕 전하여 기리도콕하고자함에 복직이 았다 이 연구는 다음 네 가지가 

문제듣구명하는데 중정을두었다 

·동국신속산강갱 

이갇 l 실옥잔잔성의제 
따三lf. 1 (“l“ 

동국선속상강생 

섣도(1 61기 
수와ν1. 여주목고걱1쁨 
:H1l_t 1 (1에 
후기 1. 승청웬일기(17찌 
~m기，l 1. 조선왕조싱옥 
i오 .. "1: I (162ι lï25) 

文mlt 1 0 갱응깅씨측보 

후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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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ÐJ) 

·기년전고~(191기 
비운 1. 어주균λν20C치 
nι1m 1. 능통갱써익위공 

파족보α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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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째，조선은 충효절의를 기본윤리로 삼았던 유교사펴요 사화와 탕쟁의 역사 속에서 정-응린이 

성장한가정적 배경은그인격형성에 영향을주었을것이다. 

들째， 청응린이 의병을 일.2_키고 살신성인함에는 그가 성장한 배경 속에서 그 나음대로 체전화 

되고 정립된 정신척 기반이 있응 것이다‘ 

셋째， 정웅련 가족이 종꾼(從젠)하여 충효정의를 실천함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환경척얀 요인이 

았을것이다‘ 

l) 상슨 이정숙(1'146생〕 이사장이 성엽하여 2006년 5원 2R임 11--족한 공약사엽 장학회호3대 옥표증하나인 tg연파 순국산 

인듀。l수"1샤엽응하고있는미 그응얀12기이 "PI~， 서]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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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974년 선근리에 복원하였다는 ‘충효열정문’ 은 정응런 가운의 충 으1 1i 열의 상정이 

다 그 역샤성과 진싣성엔 의문정이 없을 것이다 

그퍼묘로 본 논문은 위 네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하여 정응린 가족의 충효절의틀 고찰하고 ‘충효 

열정문’ 을 검증하여 객관적이고도 긍정적인 해답을 얻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잠고할 사J조가 빈 

약하여그 연구에는한계정이 있음「을맑혀두고자한다 

1I，가정적 배경과효성 

1 정응련의가정적배경 

가전충효(家傳}~，、쭈) 세수인경(世守仁歐)' 이란 말이 있다 한 사땀의 얀격온 소질과 환경에 의 

해 정해지는 바， 충선 정용련의 상신성인한 장의호국정신을 고창함에는 그 집안에 조상대대로 전 

해지는 가풍과충효절의 정선에 대한 상고가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웅린은 위태로운 국가의 위기릅 맞이하여 단지 혈서혹써 후소하며 의벙 500멍을 모집하였다， 

그것은 평소 그의 인격과 닥의에 의한 존경과 신꾀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ll응린의 성장과정에 영향을주었던가정적 배경을살펴보기로한다 

정응린의 자는 백인(伯仁l ， 본관유하동(끼東)이니 옥야(玉野) 여호(如虎，1502-1591)의 맏아듣 

로 1531년(중중 26)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출생하였다 " 정응린은 하동정씨 시조 정웅(~r， 

應，1216-1273)의 12 세손이다 정웅은고려조의 영선a혹 벼슬이 금죄광록대부 도청의 좌정승 김 

교태자첩사듭 역임하였다 정응련의 9대조 정계(됐緊，1257-?는 긍지광록대부 평양}로 하천군 

(피川김)이다‘l 

징응란의 6대조 희(댔，1350-?)는 호가 묵은(뭘댐， 웅Äff)이니， 포은 정몽주의 문인이다아 1376년 

(우왕 2)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직제학에 이르렀다 묵은은 “이려서부터 냥탈리 기질이 있고 효 

도하는 성품은 히늪。l 주신 듯하며， 총멍하기가 칠융(IBiS)하고 지기(忘쳐)가 보통사람을 초월했 

읍에 매양긍을 읽을 때 절의(짧꿇)에 이르면 우릎을 치고감탄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5)그가 금재 

2)õ뉴동정씨묵은공후익위공파보， 2010. P.l 
3) 하동정씨묵은공후익위공파보， 2010. P.I 
4) Jl'>>:ti , 행양偏용iJiUß圖1중f_;rn* ，1985.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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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헌부 집의가 되어서는 껴진양풍 10여인과 함께 청도전， 남은， 조준 풍 당시 조정의 거블긍 얀 

샤틀의 최목을 영거하여 행별로 다스럴 것윤 상소하였다가1 도리어 호념- 압어 유배되기도 했다 ” 
석망된 후에는 두은「불출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묵은의 정의로 우푹한 분이라 후손틀에게 

영향을주었을것이다 

정옹련의 I!t系表

1世 정응(鄭맴，1216-1273) ， 하동정씨 야i1패 고려도청의 좌정승 

2t!l: 성(때 ,1235-1301), 은청광콕대부f 밀직원 

3世개(없，1257-')，금지광록대부동평장사，河川앙 

4t받 경승(承핍，12%-') ， 금자광록대부 특진， 문하챔의찬성사 

5世 태보(台햄，1327-1) ，댐은갱광독대부밍직웬부사 

8世 희(웰，1350-') 포은 정옹주 문인， 용직제학 

7世 포(抱) 世宗뼈 원좋공신 

8世 문언(文/양 ， '-1473) 1ft동뼈 원종공신 

9世 권(댐，) 익위사 익찬， 육신참화 후속러산에 은거， I~身不tt

10t!l: 경복(영쩌，1510-?) 官샤복시정 

11世 여호(ftD Dr.， 1502-1591) 짧 玉빙t ， 관직사양， 때댐 

뾰，까~~!Hf: 

12t!l: 웅린(댔없，1531-1592) ，\1:[야iJ;r'1 ， 의명장r 古짧 IIJ í!J태 

때G ， J휠川金I'; 

13t!l: 척(→子1때，1556-1637) 忠추녔댐， 고래산 전투 참전 

뻐， ;좁)"~金Lí: (1556-1592) 행뼈hU'l ， I!앙J'i夫A ， 고래산 해õíí 

쩌댐，;찢川주I'; 

13世 괄(二子책，?-?) 고라산 전두 강전， 官애)l 1 ll!l守 

13t융 술(三子꾀) 빼守역염 

램，밟風金I'; 

13t!l: 일(四子"월， ?-1592) 임진의병， 고래산에서 쩌I:íí 

5) 히F동정씨욱읍공후익위공파보， 2010. PP.56• 57 
G) 대조섣록， 1건，(1392 ， 태조1) 7윈28일(정미)3엔째기사 대조성콕 l권， 총서 131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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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 징운언(pf，文&，'-1473)은 익위공파 파조인데， 성종대왕 때의 호종공신이다 조부 정권 

(鄭推，1468-η은 익위사위에서 음죽현감으로 전직되었을 매에 육신(六멈) 참화가 받생하자， 속리 

산에 은거하며 종신토록 매슴에 냐아가지 않았다” 당시 군신의 의려릎 버리고 반역응 도모했던 

싣세 무리틀파 동행하지 않았으니， 절의가 있는 고결한 인물이다 이 역시 후그손들에게 영향을 주 

었을것이다 

부친 욕야C'F野) 정여호(생5如1ε ，1502-1591)는 벼슴윤 사양하고 여주군 길천떤 옥은동(현 상백 

리)에 은거하였다 a 그러므혹 옥은동에 장사지내고 그 아들 정웅린이 여묘릎 살았다 그러니 웅린 

은 여주시-앙이나 끼}찬가지였다 

정웅린 이푸의 일이지만 여주에는 대로사(大해)가 있마 “대로시릎 모르연 그는 여주를 안냐 

고한수 없다”는말이 있다 즉대로사는 여주사람듬의 지존성이다 북→벌을다짐했던효종대왕 

과 송사열의 관계를 생각하연 여주의 대로사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는 정웅련이 여주 양평 등지 

에서 의벙 500명을모칩하였다는사설만으로도 여주의 정서듭 짐작할수 있다 

이상으후 보연 정웅린의 인격과 덕의와 살신성인하는 충절과 지극한 효행은 가정적 배경 속에 

서 생숙되었응을 암수 았다 까청에서는 충성과 효도를 전하고1 사회에시는 인의와 공경을 지킨 

다”는 ‘가전충효 세수인정’ 은 정옹린이 성장한 가풍에도 적중한 맏이랴 한 것이다 정응핀의 효 

도청산과 단지혈시로 살신성인하게 흰 충진의 철개는 조상에서 이어진 자질과 충효의 가문에서 

배이진 선바정선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2 , 세교로본 정응린 가문 

조션조는 사화와 당쟁으로 피비린내 ct는 역사였다 정치적 옥적에 따른 갈등도 있겠지만 생존 

경쟁에 따른 사리사욕파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권역다품이 피플 부푼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듭살다 간샤맘들은싣튼좋든지동적으로사색당파에속하지 않을수없였딘 역사적 환경이었다 

영조가 탕팽책을 썼지만 오늘날까지도 사색은 존재한다 그려연 “가전충효 세수인경”의 전통이 

이어진 여주의 정응린가운은어디에 속한다고보아야할 것인가?이것은지역적 접근생과학운적 

게동， 현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교(빠交)를 살펴보변추정이 기능할 것이다‘ 

조상의 벼운을 부탁하거나 그것을 허락하여 지어주는 것은 학문적으로 연계되거나 세교가 있어 

야한다 고인의비문，신도비명，묘지명，행장，유사，만사등은ψF나지어주는것이아니며아무 

ï) 'Õ"}-:옹정씨욱은공후의쉬공고냄， 2010. PP.7fl-ï9 
H) 히동정써애보1 ， 11100， 10 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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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게나 지어달라고 부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갓은부!터F는 측과부닥플 받는 측이 서로 세쿄나 교 

듀가 있어야 이루이지기 매문이다 

의병장 정응린 부친 옥야공1401Ji:l의 묘지명은 농포mlm) 정분부(했文!f.，15(Í5~1624)이가 지었 

다 정문부는 임진왜란 시 의빙장이요 시호가 충의(잉왔)이다 충의공 정문부가 묘지영플 AI였다 

는 것만으로도 정여호의 인물됨윤 짐작할 수 있다 농포는 정옹런의 장자 적(꽤，1556-1637)고운 

10년 연하언데， 갇은 경기도 인블로 정여호의 묘지를 지었다는 것은 시1교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 

5'11 한다 

갱응란의 부잔 여호의 부인은 단양장씨 원종훈 장사량(5fitnl의 딸이다 사량의 조부 강자인 

Øff Ò 1=，1420-1501)은 연산군 때의 문신유로 본관은 단양이다 그 아을이 예빈시주부 장귀손 

(1137-1491)이고 그 손자가 장사량이다 

정응란의 신도비문은 겁진상(金짜힘，1684~1755)이 지었다‘ 김진상은 호가 파어당(펴t애호)이고 

광산인으로김장생의 현손이다 서인개(西A系)의 참판깅익훈익 손사다 벼슬이 의정부우찬찬에 

오르고 관직에시 물러나서는 경기도 여주(생川)에 은거하면서 산수틀 유람하였다 ” 시호는 문간 
(文뼈)이다 정직과 같은 여주 샤란으록 정척의 청에 의하여 되어탕이 선도"1문을 지었을 깃으로 

추정된다 퇴어당은 천저하게 노론의 엽장블 고수하였으며， 1기6년(숙종 ，12)에는 윤선거(1'흐짜) 

의 서원과 문집목판 훼천을 청하는 병신치분'(찌태편分)"에 적극 가담하였다 1719년(숙종 ，15)에 

는 남인계 희빈장씨(램뼈폈!l:)의 묘를 이장할 때 통궁이 망곡(옆껏)하려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m 

장회번이 남인겨!요윤선거는소론계에 속등논 연윤이다 모두노흔과는적대관계에 았다. 

정웅런의 행장은 판서 강우형(1616-1694)이 지였다 김우형은 광산인우로 판서를 지냈으며 시 

호가 정혜(貞훌)인데， 여주 사람으로 정웅런의 손자 윤펠익 사위이다 윤평의 아들 장자 시정 (ffa 

9) 갱문부는 1565(맹총 20)-1624(인조 2) 즈션중기이문신이요으p~장이다 끼{'!유해'Í'(ifHII) 자는자히ITι)，김: 
농포111 댐) 부사 선(여)의 。}을이다 1쨌년(션조 21) 문파에 휴지1해 한싱우잔군。1 되었으며， 1591년함경북도영"댐 
사가 되었마 1592년임진애란이알아나， 그해 9원가，~ 기요마사 [110 ~'‘펴正j가 정병윤 거느이고 복도Wñ)에 침공댔윤 
매우상당해 경성(L'í:.fJ..!i:)의 유생인 치단원(새흥n:)의 집에 머우르고 았었다 당시 "1령에서 국경인(해양仁)과 국새밍 
(얘따”이 반란을 영으켜 임해군'(!!:1m김)파순ξ념(I""n최)윤표박해 가도에게 땅치하자f 익 19 응 일으켜 국깅얀 카 
새인을감야죽이고엘본군에게 얘앗겼딘 이 '1 읍파진윤 수옥혔다 이어 10fl암깅깅주장명 쌍포에서 연본군윤 몽리 
쳤고1 이음애 l윌 야인(엉fA) 번호(1I !m릎 걱파하고2원소에는 맥당교IUm까)에서 가도의 연본군윤대파해관싹지역 
을수복했다 15')4넌영흥부샤가된뒤옹성우사 갈주복사 안연부사 공주옥샤퉁을역임했다 1599\'F상례임만견샤， 
운파에급제 160J년용양위부호군1 이듬해예조강반。 1 되었으나엔진왜안매의전공응보고애주는사란이없어논공생 
상에는체와되었다 그뒤사은부사1 남웬\'샤 갇추목샤역임 창쉴새 CoJ?H，-j)，갱앙사m없찌)에제향되었다 좌잔성 
에 추증되었고，시호는증의Ct.~잉이다 

10) 다운↑ 주제모보는 여주군사 
11)숙종이송시연과윤중간의 시비릉판단한 후‘윤층이 송시영윤비1앙한균이 많지얀?송시혈이 지은윤증으1 아비지 융 
선기으1 묘문중에는윤선거즙 "1방한닫아없다‘고칭려한지분 。 1，ξ 언하여견4직gι노콘의견을든셈이되었다 

12) 순종;살복， 권63 ， lïl9(숙종 45)년 3월12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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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자자 상장(相짧)， 막내 세갱 <t받값) 3형제는 노론인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다 뿐만 아니라 정 

적의행장과묘표도지었다그러면노온집안이라는것은분영허1진다. 

정적의 부인 청풍김씨는 。l천에 살았는데， 월천군(月 I11君) 문평공(文피公) 킴결통(金古왜μ08 

-1473)의 후손이다 쌍벽헌(훨훨함) 정윤필(鄭允쐐，1600-1688)의 아들 3형제가 송시열의 운얀 

인데， 쌍벽헌은 벼슬을 사양하고 덕수인 。l안눌(주安햄，1571-1637)윤 종유(從없)하였다 >;, 그라 

면 이안둘은누구인가? 이안늘의 신도에는 1712년(숙종 38)에 충담당진군 정미변 사관리에 세워졌 

는데， 비문은 청읍 김상헌이 지었고， 달씨는 송시열과 절친한 동춘당 송준길이 썼으며， 전서는 김 

핑웰의 중손 김수항이 썼다 이는 신도비 건립 이진부터 똥약 이얀눌의 얀간관계는 서인-노흔지1 

의 학맥이었음윤 알 수 있다 써 양평군 양동연 택당 이식과 그 자손들이 학문적으로송시열과 교류 

가 있다 여기서 보아도정응린의 가계는노론계열에 속한다 정윤편이 이미 의리를중요시한노흔 

계열이기에 아틀 셋을 주자 마읍으로 존경받는 우암 송시열 문하에서 배우게 하였던 깃우로올 수 

있다 

또한 1800년(정조 24) 발행한 r하동정씨족노 시문은 송환기가 지었고 인태혁이 썼다 송환기 

(宋쩡箕，1728-1807)의 후는 심재(υ짧) 또는 성담(住漫)이고， 본관은 은진(恩않)으로 송시열<*時 

젠)의 5대손이며， 인상()i(뼈)의 아들이다 역시 여기서도 정응련 후손들이 노론계열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민태혁(問台뺑，1746-1806)의 자는자장(子三)， 본관은 여흥， 백종(百"，)의 아들이다 도숭 

지 관찰사등을두루거쳐 벼슬이 우장잔에 이르렀는데 여주샤람이다 

이상 세교릎 보면 정문부， 송시열， 김진상， 이안눌， 송준갚， 김상헌， 김우형， 김검통， 민태혁， 송 

기환 동 노론계 꺼붙급과 세교와 교류가 있었음을 얄 수 있다 정응런 가문은 대대로 노른계엠이 

분명하다‘ 따라서 적대판계에 있는 남인이나 소흔계로우터 감사와 B]방의 대상이었다 l강하자떤 

조그마한 흠이라도 았으연 문제릎 삼고 파헤치려δ}는 적과 같은 상대방과 대치되어 있는 기운이 

었다 그러무로 정웅린은 다웅 꿋꿋한 의랴의 주인공으료 성정녕}며 효자와 충신의 법도를 배우고 

지켜서 나라와백성을 위해 살신성연 할수 있었다 

3. 정응란의효도정선 

청응린은 1591년 음력 10원 12일 부친의 상을 땅하였다. 여주 상백리에 응거하던 옥야 여호가 

별세하자 근처 산에 장사지내고 묘소 곁에서 시묘(홉흥 않꿇)\5)듭 살았다 아것은 지극한 효심의 

13) 하동정씨익위공피}족보이1O.p， 15.ru또는운인이다 갱웅런의 손자정윤필은이안늘익 재자다 
14) 한국서원이야기(웅약서원)，박성진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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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로이다 정웅린이 어벼이 생전에 효도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상새한 기 ~-온 알 수 없지만1 

시묘살이륜 하였다는 기록은 그의 부모에 대한 효성을 정작하고도 담음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 

로 시묘듭 살은 효자는 많다 그러나보풍사람틀이 할 수 있는 효의 실천은 아니다 효지는 부모가 

산아있을 때나 사후에냐 자식의 도리를 정생스렵게 설천한다 시묘 생활은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 

는 갱도가 지극할 때에 효의 설천 방식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을 집고 3년간 슬픔과 예제를 극진혀 

다하려는효도의 상정이기도하다 

인류는 행복을 추쿠능뜯 존재이고， 먹고 살아야 õj-는 생존자의 현성적인 문제로 보면 버순을 사 

직하고 일상을 정고 3년 동안무덩 옆에서 시묘릎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으로 이 

론의 여지가 없다고 합 수는 없다. 그러나 전동사장의 츄연에서 보연 이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지 

부정적으로 1명가하는 경우는 없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식을 위해서는 죽응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지 못하다 전통샤상에서 효자는 부모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롤아가선 

다읍에도 해야 승운 것으」료 여겼다. 또 부모생전에 효도윤 하지 옷했다고 해서 부오가 죽은 후마저 

도 효도듭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이도 3년 싱중에 만이라도 자식이 된 

도리를다하는것이 효익 션천이기도하다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익 성적인 욕구는 본능이다. 인간도 애외얼수 없다 이것은 연종의 행복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상중에는 부부관개플 끔기시하는 것이 전통사상이다 부모 상중에 자 

식이 임신융하면배난을받기도하였다-그러냐부부가한집에거하면서 3년동안본능을이겨낸 

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상중에 있는부부는 여묘살이를 통하여 별거합으로써 슬픔 

을다하려는 것으로도볼 수 있다 아무든 여묘는오늘날과 같은시대에 사는사람들의 사고망식이 

나생활방식에선불가놓한일이다 

또 하나 정용련의 효성은 충절로써 그 효도를 유추할 수 았다‘ “어벼이를 섭기는 도라로써 군주 

릎섬긴다"(양캄如父)고했다 충은효에서나온다 효자가문에서충신이나온다고하였다 그렇 

다민 정응란의 효의 본보기였던 시묘상이는 그의 살신성인 사생취의 정신으￡ 위기에 처한 나라 

를구하고자 의병을모집하여 고래산에서 왜적과찌L운충철에서 정웅련의 효행을 짐작할 수 았다 

영조 원년 승정원일기에는 정웅런을 포창하라는 。l양대 풍 상소문에 이렌 말이 았다， 즉， “이 :<jl 

만약 끝내 묻혀버리게 된다면 이는 국가에서 철의를 숭상하고 풍교릎 수힘하2자하는 뭇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응린의 집안이 충의(방、효)릎 전수한 것은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육대조(六代얘) 

희(띤)는 고려 말기에 의리(義理)릎 지켜 본조(;j.:때)에 향정(抗짧)한 사적이 분영히 동시 OIUl，)에 

15) 상t끼부모의 "J-중에3년간우덩 옆에서막을 짓고 사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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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있습니다 그 유풍(;짧) 여열(상찌)은 그 선조의 아픔다웅을 계숭한 것이라 한 수 있윤 것입 

니다”씨라고하였다 이~1펌 정응런의 충질과의리와효도는사조응이래로가전(家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말은 정응련의 충철과 의리와도 일치하고 있 

다 그러니까정응린의충절은그의효도정신이바탕을이루고있는것이다 

III. 임진왜란과 정응련 장군의 충절 

1 왜군의 조선 침략과 거의 

일본의 도요토미 "1데요시〔뀔닮秀펴는 분열된 일본 사회상대를 정려하고 전국을 통일했다. 그 

러나 그 만대파듣익 불만을 희유하지는 못했다 도요토미는 이런 반대 세력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 

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컸다 병나라를 정복하려는 야심도가지고 있었으니 칭멍가도(표n셔없펴) 

라는것이그것이다 

조선에시는 징확한 정보를 앞기 위하여 1590년 3월 황윤길(Ñ1C古fl김성일(金誠←)에을 일본어1 

파견했다 그들은 교토〔핑했l에서 도요토마릎 만나 당서를 받았다‘ 답서에는 종래의 예폐'(파햄) 

가 방울’ (方物)쿄 바뀌어 았었으여 명나라를 침입한다는 ‘입대병’ (入t明)의 구정이 추가되어 있 

었다 이에 풍산사가 시청을 요구하자 방움은 다시 예페로 바꾸였지만 ‘입내영’ ”이란 구절은 그 

대로두었다 이깃은명나라릎침엽한의사가있다는뭇이다 

이듬해 1원 귀국한 동산시들이 3월에 입겸(入짜)하여 꽉영하였다 이들응 왜군의 조선 침략에 

대한 가능생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고듭 하였다， 황윤걸은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한 

lG)lj' [:Z PJL 디 응c. 짜WJμ"1.(1725) ， 10월 21일 
17) 153G-?, 써는 강재(좀잃)， 호 우송당(友암초)， 본관은 장수(상水)다 1잉1년(맹종 16) 식년분"1에병파호 당제， 1563년 

정언， 15ó7년 zl핑이 피었다 1585닌(션조 18) 항주딩끼 1)꼭사릎 지‘”고 맹조장관에 이E녔다 1590년 동신사모 임본 
에 파견되이 도요토"1 히네요시1영미f하틀집긴하고 이틈해 꺼글픔}여 장자 알본이 반드시 내갱“Kt<l할 것。]으로 대 
비하이야양깃이라고복명하였다 

18) 1'538-1593 자논써윤(士{>t)，호는학봉(i!~r )，본판은익성이다 이황의문안이다 15M넌(밍종 19) 사아시에힘격였으 
며， 1568년(신조 1) 증광운과에급제하이정자 컴영 대교응을거셨다 15')(앤봉산부시(액깅깅 11.)가되어정사(도대) 
황윤길(픔fc ，，)과 망깨 일본에 건니가 성정음 상펴고 이듬해 돋아았다 그는 잎온의 칩약우 려가없다고보고하여 당시 
으1 동인정린은그의 견해읍채택댔다 1 '592닌임진왜란이 일어나자1 잘옷 펴고한 잭잉으로시띨이논의되었으나동인인 
유생상의 변호포우사했다 

19) 업대빙이란병나라이1 입조한다는 익미이시만까섣응용선수깅이냉나4-윤정별안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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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릎 하였지만， 김성영은 그와 반대로 일본의 침략가능성이 없다는 보고갚 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의 견해도 양분되었고， 이어1 일본침약에 대한 망"1 객익 논익가유야무야꾀였다 

선조실콕(선조 21년 3월 1얀)에는다음파 갚은 기λ찌 있다 

「부산으로 툴아와 정박하지 윤길은 그간의 실정파 형세를 지께뺑양)하면서 ‘일시 명혜兵『태가 

있을 것이다 1 고하였다 복영(復암)한뒤에 상이 잉견(引見)하고하문하니， 윤길은 전일의 치계 내 

용과 짙은의견를 아뢰었고1 성일은 아뢰끼를， “그러한 정상은 빌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항 

뼈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의에 매우 어긋닙니다” 하였다 상01 원하기를1 ‘수킬이 

어떻게 생겼던가?"하니， 윤길은 아뢰기를， ι눈빛이 반찍반싹하여 담과 지락이 있는 사림인 듯하 

었습니다” 하고1 성일은 이뢰기를1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족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하 

였늠터1， 01는성일이， 일붐에 갔을 때 윤길 등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것에 문개하며 일마다 이 

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었다 당시 조헌(趙훨)이 획의('IlH힘른 극력 공격하면서 왜적이 기핑E 

냐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윤길의 일를 추짐승}는 이틀에 대해서 모루가 ‘서인(西 

AI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다 고 히면서 구별하여 배척하였으딩로 

조정에서 감히 일를 하지 못하였다 유성룡이 성일에게 일h하기틀그대가 항의 일과 고의로 다 

르게 일E는데1 만일 빙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하냐， 성일이 말하기를， μ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징하겠습니까 다만 온 니라기 놀라고 의흑될까 두려워 그 

것을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 

산뜩이l 나다난 이러한 실상은 역사의 주역틀이 국가존망이 단려있는 외교정책에 진정어린 애국 

성보마 감칭을 가지고 사λ}로이 파벌싸웅을 등감능 것이다 평상시에 국방태세플 굳건히 하여야 하 

는 갓은 조정대신플의 상식적인 국방얀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흥망생쇠가 단려있는 상황 

에시 반대릎 위한 반대로 대비책은 세우지 뭇했다 

조선이 당파싸웅으로 방비책을 세우지 뭇하고 있을 때에 왜적은 드디어 1592년 4원 13일 왜군 

18 ，000영으로 정멍가도(표얘댐따)를 내세워 불리적S로 조션을 침략하였다 4윈 14일 부잔함락， 4 

?l 18일 왜군제2벤대 상륙하고"j원 19일 왜군 세3빈대7r 상퓨하여 파죽지세교 과상댔다 

조정대신들은 "1로소 사태익 심각생을 인식한다 조정에서는 우선 북진해 오는 왜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는 일이 다급했다 영남지방으로부터 조선의 내륙으로 정근하는 길목인 종로(中 F&) ， 동로 

(짜i&) ， 서로(버路) 퉁 상로(三路)와 조령， 중령， 추풍령 등 3대 요층지블 땅이하기 위한 조치플 강 

구하였다 그러냐 왜군의 침입가능성에 대한 상비군태세가 당쟁에 띤려 무망비였으으로 거샌 왜 

적윤 막음 만한 정예화 원 군사는 없였다 10여옆 만에 경상도 전역윤 침렁하있다 조정은 쐐 28 

20) 선조수정선콕， 25권， 21년(1591 신묘 l'깅안이〔끼 If~) 19년)，1원 1인(갱유)3번애 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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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 파천을 결정하고 3C인 평양￡혹 파전하였다 

여기서 북상히는 다른 길은 제쳐둔다 왜군 몽로군은 가토기요마사의 제2군단이다 조정에서는 

성응길을좌방어사로하여동로(찌路)로냐가부건 경주 영천 안동 영주一죽령을넘어 

충청도 단양 충주 경기도 여주 양평 용진(龍않) 서울로 오는 왜군 2군단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또 왜적 한 부대는 즉산과용인을 거쳐 한강에 일리 5윌 3잎 서웅이 합팍되었다") 

파친 길은 5원 7일 평양에 도착하여 전세를 지켜보았지만 불리해지자 6월 11일 평양에서 다시 

의주쿄 옮겨갔다 관군은 속속 패전하고 왕은 펴난가고 나라의 운병은 시각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 

자， 4원 24일 경남 의렁에서 꽉재우가 처음으로 홍의를 업고 으1병을 일으켜 와척을 토별하였다 μ) 

5윌 6힐에는 진남냐주。'11서 고정영 김천일 최정학 막광옥등이 으1냉을 일으컸다 

경기도 지링에서는 정응린이 4월 암정이1 의병 500을 모아 수일간 전투를 벨이다 5월 8일 고래 

산에서 전사하였다 5윌 8일은 이미 서울이 함락된 이후라 정웅린의 우국충정은 적극적인 행동무 

로 표출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라블 걱정하고 임금융사랑히는 마응이 탁윌하고 간절하여 정 

보도 빨리 입수하여 매우 선속하게 내치한 것이다 

2 고래산의혈전과순절 

지영(펴名)은 사땅의 의해서 받생하거나， 표는 사람의 이름mu은 지멍에 의해서 생기는 수가 있 

다 그리고 그 이듬은 역사 속에서 사팝에 의하여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래산(허來山)은 f승 

정원연기4 에는고라산(피Iii山) 이라고했다 3고래산은 양평군지평면대평리와 여주군북내변에 

걸쳐있는 해발 543m에 이르는 산이다 패현은 고래산 즐기에 대평리 •• 망미리듬 왕래하는 정운 

(행좀)도ul들 말한다 。l 때는 군사작전상 중요한 동로이다 이 고개는 여주에서 고달사지 입구 

를 지나 대평 저수치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로 옴라가다 대평리 패전마←응을 지나 고개정상에 이른 

다， 도깨를 넘어 양미리를 지냐면 $뇨동연 방향과 지평리릎 거쳐 양평오로， 홍천 형성 칠원 등으로 

통하는길이다 

즉 이 패는 여주에서 곡수 지평으로 이어져， 시울- 남양주- 양평 - 지평- 양동 횡성 - 홍천 

원주 캉릎으로이어지는굉해대로약만난다 피l현을중심으요보면〈충주←여주←패현(θL 

oι뼈， 햄걷고개)→망미리 →지평리 →용운→홍천 횡성X우로 연견된다 역사적으로보면본래 

21) 션조섣록권26， 션조25년5웰3일(임승) 기사 이때도깅찬사 이양원1 도원수강병원，부웬수신각 
22) 션조섣폭， 27-킨， 1592낙16원ιB일김성일 보고 4원22일이라는기옥도 있다 

23) 송정웬일기0ì25.IO.2l)，주표￡똥의 임~fi'f.~.J{;，上iW ::t 

186 장삼헌 



지평군 남면(南面)의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년 지방행정구역 퍼1합에 따라 

굉장랴， 배잔랴， 대사리익 일부플 합치면서 득히， 대사리와 갱장리 두 지역의 칫 글자윤 n써 ‘대 

평리’ 라 하여 오늘에 。!른 것이다 대평리에는 lOh3 이상윤 관수3l논 저수지가 만틀어져 곡수 평 

야에 농수로사용되어 질이 좋은쌀의 생산윤가능아게 한다 

"1동정써익위꽁파즉보 정옹린(1531-1592) 기욕에는 “띠 'é(千IiXHi.11 八 Dì，mrJ;1'i'i원山下 Pi 

때'ßI&때自없빼ι名입 lltþ!;옷”라고하였다 21) 즉 ‘정-응련은 1592년 지평 고라산아래 패현려에서 

순정하였는데， 패현이란 이음은 이로부터 시작된 것’ 이라는 긍이다 이는 영조대왕 윈닌(1725년) 

f숭정원일기』 에서 인용된 내용이다， 

갱응련의 고라산 전투는 경남 의령의 과재우 ~l병보마 조긍 늦고 강원도 조방장이였던 윈호 

(1533-1592)ε 가 여주에시 향병α~~只)을 소징한 뛰 5원맏 경 신콕사에시 적익 일부병력음 기습하 

여 포위 삼별하였다는 전두보다 휠씬 얀선다 그리내 패현랴 전두기 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다 그렇지만 r송정원일기』룹부정함수는 없을 깃이다 

북상해오는 왜군에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고 선조대장은 ‘i웰 30일 서울을 u↑리고 황곰히 평양으 

로 파천하였다 그러자 여주 상백리에서 시묘 중이던 정응린은 의 t껑을 모집하기에 나섰다 이는 경 

남의령의 곽재우의병장의 4윈 24일 거벙 다음으로발삐픈대처였다 

당시 정응련은 부친(如)，t)익 상중이라 시묘m짚) 중에 있었다 그는 나라가 위급한 상환에 처하 

자아버지의 상복을 벗고국난어| 대처하기에 이른다. 이것은자식으로시 부모에 내한상레는사사 

로운 개인의 가사(家렇)이지만， 오!척이 침입하여 국난윤 평정하여야 하F는 것은 공익우선으l 국사 

(!ô1깎)이기 때문에 부득봉 그렇게 한 것이다 사안의 경중완긍으로 보변 정응런의 충정어린 판단 

은당연한것이다 

1895년 의암류인석이 모친 상중에 영원에서 을pJ의병(지평의병)의 대장을 수락한 것도 감은 이 

치이다 정웅린이나 류인석이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상을 이유로 조용하 은거한 수도 있다 그러 

냐 신비틀의 충절의 의라는 상기룹 바라기보다 으J"J에 즉기갚 ul으는 깃이 인1간작인 내노있나 

정응련은 무명지를 잘라 펄로써 글씨릎 써서 고음 사탐듣에게 몽고하r녁 합세할 것응 호소하니， 

다음과같다 

μ무릇 우리 국토의 토리(土쩔)를 먹고 히늘로 머리를 둔 사립과 기혈(氣血)이 있는 부리기 누가 

2-4)-òH흥정씨익위공펴족보， 20 1O.p.l’ 
25) 사는JIIl핏，븐판은[떼，조선조무신얀네 1 쉽지중추부사j1;~;~의 '1을이다 1센년(선죠 20)전'1우도수군섣오사i좌 
도에 챔엄한 왜구를 악아내지 옷하여 유애되었다 윤려나 1592년 잉진얘안。1 인어"1자 강윈도 조방장으포서 페잔맹 
과 의냉을규합하여 여주의 신류사에서 척병을우찌르고매주<'i}는 지띤응구미포에서 성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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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내로 위에서 길으신 벅성이 아니랴 저 심 가운데 요앙한 무리들은 우리민족이 아냐며 흥 

악한 무리로 갑자기 칼날을 후|둘러서 우리 생렁틀 도륙하며 우리 증묘사직(宗J!.ijittl윗을 울지르고 

우리 선왕의 능소 P쳤!í)를 발굴하였으니， 이는진실로한 하늘 아래서 살수없는원수다 그한때 

사는 것만 구지하게 싱각하느니 지라리 만세의 강상을 올들어서 살아서 마땅히 의인(좋A)OI 되 

고 죽어서 마땀허 의액(옳뺑)01 되어야할 것이다 제군과 더불어 의려(옳旅:의빌}를 일으키고충 

성을 다하여 행재소(行在所)에 가서 죽기들 윌하는바이다 

이에 평소 정응 런을 사모하여 따르는 :A~가 사방에사 모여들어 4，5백 병。l 되었다 이는 “평얀애 

공의 먹의릎 사모딴 :A}7} 하우에 100여인이 모여들고1 그 이듣날에는 2어여얀이 되고， 또 그 이 

튿날에는 4 ，5벅인이 되어서 일대 의러를결성하니 1 호영이 명숙하고군용이 정청하였다" 2~J 이 의 

병듬을 모집한 것이 하루 이릎에 이루에졌다고 한 수 없다. 또 이듣 4 ，5백 명의 으|병들읍 지역적으 

로상백리에서가까운여주，양근， "1평，이천지역사암블로결정되었을깃혹후보인다 

정응린은 아군보다 휠씬 않은 직병과 -I<}우변λ1 기묘한 전숭쿄써 적의 진영을 불내우고f 흘어진 

수많은 직군들을 죽였디 ” 왜군은 전세가 상리해지자 연락을 취하여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래산을 
포위하고 정응→린 익병부대륜 집중 공격하였다‘ 앞에는 강척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정웅린 부대 

뒤에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벙참이 고갇꾀고 지원병도 없었다 정응런 조」군은 도저 히 대척할 방 

뱀이 없어 어찌한 수 없는 진되양난의 기호에 섰다 그리나 장군은 의분이 격동하여 조금도두려운 

기색이없었다 

그는 는←을을 흘리변서 군중에게 맹세하기릎 “오늘은 곧 우리들이 산신생인할 때마”하였다 씨 

。1에 문중이 용기를 백배 내어 하루 종일 혈전을 거끈하였다 그러나 증과부적으혹 패진하였다 5 

윈 8일 정응 련 장군은 적만석! 순극히고31) 만며느리 청풍김씨도순징하고，ι 넷꽤아듣 정일(찢 굉)이 

순절하였다 ” 왜적과 싸우딘 의병 500인이 전멸하였다고 한다 “ 받아들 적(생)은 꾼량을 충당하 

26) 히동갱써익우1공파즉보， 201O.PP.83-8 
27) 하웅정씨익위한}족보， 2010.p. 8- í 
28)!i( iF'_，(~[J 듬ι 172<;, 10.21 
29) 7f; jf:~JA; 0 ~è ， 1725. 10, 21 
30) "ß~동칭써익우1공o}족보， 20l0.p 써 
31) 여주고저냉옥갱객，，'t，f?_:~r，J1J~ W.-f.r::,_ 王hl@~Lfl::l*ftÝ、앙H Jffif.t?ffiJ--B HJ'!<:*쪼 *~El 力 iilx 中Á.i테" iV、찌{깅 日

jY.L~)1:-:i::i;.[짜JHtt古Ui.-HTit fflt ， 1683 숙종9.]입본풍경 진리대 소장 
32) 동국신속삼강앵실도쇼당제川IifA士M，;꾀ι즐tlL.:t hiíULVË夫짚μ Jli뚜따Ikl(.l:1.î~juþW혀P통lf lT，m: 金M'않 11':下 

얘I!↑~*lilW:tfí1J*llíJ金 E\'Wjf[，공↑뻐 Jm -H>î양Z今上때6도r'[(끼(ßl ;lfr t~三쩌h~r.:r，161ï년 x.따 九)/frí찌 士A
~-~~;h~:i? tt千b:dfRL，!:i;피父~~I'1:，:t~Jf~ .1\;~듯 fH~ <Þ)LlfÕ JtM씨，HHi파앙l\. ti.t ;M~EllJ:씨1;1)견 
ð헤 짜~J1~， W~~二1 二'l'六月↑ 「六감八 | 三if:. m;-t:1L

33)0)→웅정시익우1공파즉보， 2010. p， lδi，(ß:從公"IItG)
}4) 5{X 인이 전열하였다는깃은패진의 상향이 너무나처섣하였운을 알&노깃이지， 500영이모두전사한것으로플수 
없다 이논갱응련의선사자。1외의 간전으1명의이름이나，사상사의이등이 한사란도구시]적으호나타난것이없 
다는것이증영하는 바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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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션윈·춘진 등지이] 나갔다가 급보릎 듣고 를아왔다 적은 풍곡하며 ‘의리상 나만 흔혹 

깐수 없는데， 신고와 처와 이우의 유해가 전쟁마당에 었으니 1 내가 만일 죽으떤 맥골흘 거두어 장 

려l플모싣사람이 없다” 하고는적진속음무릅쓰고틀어가어셉개 세구의 시신윤기두이 양화도 

(~~:(Ëi:V 선영(현상백리)에장사지냈다 

3 정응련 장군의 의병정신 

충신 정응린 장군은 왜적의 침입흐로 서울이 함란되는 등 위태릅개 된 나라표 구하기 위하여 단 

지혈서로 양장서서 의려를 독려하고 자말적으로 적과 싸우마가 순절하였다.91적파의 싸당에는 

즉흥적인 감정a로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수로서 첩학척인 선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1념이 았어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선하어 싸웅 수 았는 기개와 군중을 통흔할 수 있는 

지혜가받휘되는것이다 

징응린 장꾼이 살선생인으l 견단으로 용전분투하다 순절한 미에는 데약 9디1 정선을 만견합 수 있 

다 즉， 호국정신1 충섣정신， 의리정신1 경사정신이 그깃이다 나라꽉 지5'1려는 미읍， 임급을 사랑 

하는 마음，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마윤， 그리고 이틀응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신맹(짜Cir)을 

바"'1리는마응얀것이다 다음에서그하나하나살펴보기로한다， 

칫째， 정응련의 의병항전은 그의 호국정신(쟁띠해)~I~)에 바탕을 둔 것이다 호국정신이란 “외부 

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니라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가짐"3， 1을 만한다‘ 정옹린 장군은 4원 

28일 조정에서 파천하기로 경정했다는 정보를 듣고 즉각 여주 상백리에서 여묘(IJ!찌) 증에 상복 

을 벗어놓고자재등과함께의병응모집하였다 대오를결성하여북상하는왜적윤군사요쿄얀대 

평리 패현(절운고개)에서 방어하였다 장군은 “무릇 우리 국도(매土)의 토리윤 먹고 하늘로 머랴 

갚 둔 사람과 기혈이 있는 무려가 누카 200년 내로 위에서 기르신 백성야 아니랴1"3(，)하면서 익병에 

후응합것을호소하였다 

이는 도적 며1틀이 말띨굽으로 국토릎 초로화시키며 북상하고 있는 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응 

란은 국토의 한 치， 한 옹큼의 흙이라도 훼손되거나 손모(jjUü되는 것응 용납핫 수 없기 때문이 

마 국토의보위는온겨레의 신성한으!무다 n나라없는겨레，나라않은국민은불행하기 때문이 

다 그러으로시은김기석은‘국토를훼손손모WUü하는것은겨레의생영의근윈을모독능}는소 

35) 인터넷나용，어학사선 
3(\1 δ}동정씨익위공아속'&， 201O，p， 83 
)71 장산핀 장세진， 인간과윤리， 연아사， 1995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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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되는 깃임을 안아야한다고 청년학도들에게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김교수는 ‘국로의 일촌 

( τ) ， 일토(-土)라도 이것을 납에게 빼앗겨서는 안 핀다”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국토의 

보위를위하여 영용히싸워야한다" 3~고피력하였다 몽골대제국을건국한칭기스칸도 “단한뱀 

의 국토라도 남에게 주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훈계하였다 

임진왜란은 정냉가도(狂明WìD의 명분을 내세웠지만친자문』 의 가도떨곽(없ií!il<햄)씨 이라 

는달이 였다.조선의 선비등이 왜적의 속내릎모릎 려 없다 그러므록각치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정응린도 상중임에도 슬픔을 떨치고 신속하게 창의호국에 나산 것이다 정웅린이 의병을 모칭하 

여 적과 경사항전하다 순국한 것은호국정신에서 가능한 것이다 

둘째， 정응련의 의벙항전온 그의 중절정신(엉節쉐꽤)에서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정응린은 비폭 

"1주 옥은웅 부친 묘소에서 시묘 중이었지만， 이미 합평 현감을 지내다 부친상을 탕하여 사직한 

관리(신하)였다 심하는 입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한다 (휩君以오、) 혹도로씨 엠금을 성긴 

다 (以추핑압)는 것은 익히 세상이 알고 있다 

정응란응 심냐라 오랭캐가 침입하여 조선을 크게 함락함으로써 대가(*정)가 서쪽￡폭 파천하 

시는데 호중(;;\{，t)하지 못한 충분(.영따)을 진디지 옷하여 거병하였다” 이것이 정응린의 층군(忠 

좌)하는 정신의 받로인 것이다 군신간의 융랴에서 산하는 충성U!t，)을다해야 한다 

f충경(忠뜸)J 에는 “층이란 나1이라 지극히 공정하여 사(私)가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층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대하며 얀관됩을 알히는 것이니， 냐라를 위하는 근본인 것이다­

청응린이 국왕의 피난길을 호종하지 못한 마음과 충분을 견디지 못하여 죽기을 맹세하고 의멍에 

나선 것은샤가 없는 충성싱이요 충성을마하다 천사하니 절신얀 것이다. 

“누가 2üü년래노 위에서 걸으선 백생이 아니랴1
ft

"": 이는 태조(이싱채)가 조산을 간국한 이해 펙 

성틀이 임금의은혜릎입었으니，보답승운정신으로의랴에나셔라는뜻이다 모두가임금의 덕아 

니， 나라에 보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이라고 할 수 없다. 나라와 군주가 우l태로올 때에 백 

생은 당연히 나라의 구심집안 군주플 보호하고나라릎수호하는 깃이다 

정응런의 군주들사항õj는충절은그기문에 대대로 전해요는 ‘충절정신’ 의 제질화와 전통사회 

에서 습득되어진 것이다 군주를 위하여 죽기를 맹서하고 싸우다가 순칠했으니， 충신의 도리를 다 

한 것이다. 정웅란의 거병과 순철은그의 충절정선에서 비옷원 것이다 

38) 장삼현 장세진，인간과윤리1 연악사， 19)5.147 
39) 장상현 장세진， 인간파윤리， 연학사， W)5. 147 
40) 다른나라의 깅을잉시호빈려쓰다가마침내그나라릎쳐서 없애는것 
，í1)"ß댐정씨약위공파측'..!i!.， 2010.p.83 
'j2)하동갱씨익위공파측보， 20l0.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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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용련의 의병항전은그의 의피정신(./%理↑;깨)에서 근본한 것이다 의리란사강이 산-ó}가 

는데 마땅히 지켜야6번 올마른 도리를 말한다 조선조 사회가 강조했던 삼강요윤(딩껴五애)이 모 

두인간관계에서 의리플강조한것야다-부자간의 의리，군신간의 의려，부우간의 의리，장유간의 

익리， 붕우간의 의리를 요윤(五iJi'ff)이라하고 거기서 강조된 것이 자효(짚쭈)， 의충(짧잉)， 변(μ) ， 서 

(序)， 신(信)인 것이다 이것은 유쿄의 핵심사장인 공자의 얀(仁)을 이푸는 것이요 이것이 j도(jli)’ 

의션천인것이다-

정웅린은 전직관리로서 백생A로서 군주와 나라에 대한 의리릎 지키기 위하여 의병에 나섰다 

그것도 부친상으로 상백리에서 어묘 중이었음에도， 단지현서로써 창의(1읍義)에 승선하여 나섰다 

여기서 Ä}군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견단이 있응을 복 수 있었는데， 패현리 현전(血핸)에서 산신 

성인을 와치며 최후의 l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것을 독려하였다 

조선조 선"1사회의 의라사상은 유교에서 잦。}야 한다‘ 유교익 의려사상은 그 비조인 공자의 춘 

추대의(흉秋大義)에서 비롯된다 춘추시대는 천자국(夫7꽤)과재후국(，~íx댐)이리는 λ똥직 국제 

질서가 흔란하여 게후와 천자간에 익리가 붕괴되어 상하가 혼란한 상태였다. 국가가 흔란하띤 온 

백성은 고통스려운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치는 그의 저서 r춘추(흉秋b에서 ‘난신적자 

(꾀Ii'!댔子)’ 는 누쿠니 다 벨 수 있다고 했다 도적떼가 쳐들어약 나라와 백성을 도륙i5H캔1 ， 언제 

나라(군주)의 명령을 얻어 군샤릎 얀으키고 로언할 갓엔가? 그러므로 난신적자는 나라(군주)의 영 

령을 기다궐 필요 없이 먼저 토멸하고후에 보고하연 되는 것이다. 이것이 춘추대의(켠秋大義)라고 

하는 것이다 자양적으로 거벙하여 적을 토별한 의병활동은 여기에서 합리적 정당성을 찾음 수 있 

다 유링들의 근대항일민족운동도 이 춘추대의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윤 얻응 수 였다 이것이 신하 

가군주에 대한충생이요 백성이 나라에 대한 의려의 실천이다 조선 만기 선비틀의 。l념은 우l정척 

사였다 이것이춘추대의에입각한의라사상이다， 

공자가 말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말과 냉자가 말한 사생취의(짧ctl&義)라는 발은 모두 춘 

추미1의를 실친하는 기본정신이다 그래서 유교의 궁극직인 최고의 가지인 인(仁 사랑)을 이루어야 

한C농 젓이다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λ}시장도 춘추대의에서 개응된 것이다 그려닫로 위정척사사 

상을도학적 익리사장이라고동}는깃이다 

정웅련은 그 기문에 전해오는 충효의 의리를 설천하여 산하로서 군주에 대한 도리블 다S}.자고， 

백성으로서 나라애대한의려를부르짖고실제로살신성얀으로의리플지간충신이다 그가 “오능 

은 곧 우리틀이 상선생인할 때이다끼하며 용기를 더하여 죽기릎 각오하고 씨운 것은 전 관러로서， 

백생으로서 올바른도리를다하고자등뜯의리정신의 반로였다 

넷째， 정응란의 익병항전은 그의 결사갱신(決%챔神)에서 가능한 것이다 의명은 죽기블각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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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힘음 다해서 적과 싸우려고 나선 민병이다 죽기블 각요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생 

명의 애작은 모든 생물의 공풍된 본능이다 그러므로삼기를 원하지 죽기를바라는사암은 없다 스 

스로 죽음을 액하여 자질i>}는 샤람은 살기릎 포기5운 것이 아니라 ‘자람으노서 도리와 의리릎 깨 

닫지 옷하여 저지르는극단적인 태도다”라고 할 것이다 남을죽이는 것은살인이라고하고자신 

응 죽이는 깃을 자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의보운 일응 하다 죽는 것은 자장 

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여 자결히는 것은 자상이 아니다 분함을 이기지 옷하여 분새IME)히는 것 

이니 순국(쩌댐)혹은 순짚(쩌해)이라고 란다 H' 이는 대의에 입각한 거룩한 산신성인에 해탕된마 
엠진왜란에 척을 격되하려는 명령을 받은 장수들이 살겠다고 도양은 가서 망어선이 속속 무너 

시는 즈음에， 정응린 장꾼은 죽기를 각요하고 단지혈서모써 강적윤 푸찌르겠다고 나섰으니， 이는 

분명 결사정신의 받혹이다 척과 격전을 벌이는 용기는 죽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항진의 의지 

가 없이는 블가놓 한 것이다 

1895년 윤미의벙을 처음주도한 안승우 。1춘영 등이나"' 강원상 나기호 등의 오적 암살단，‘”안 

중근 백규삼 등의 동의단시회끼 퉁이 모두 줍기를 맹세하고 견생한 걸사단체이다 조선말기 항인 

투쟁에 나선 의 i용를이나， 독힘운동에 나선 투사들은 모두 조국과 민족을 일온으로부터 회복시카 

기 위한 결사항전의 의지로 나섰다‘ 정응→린의 단지혈서의 거벙(짱兵)과 살신성인의 향전의지는 바 

로 결사정신에서 가놓랬던 것이다 정응린이 단지헐서로써 가족과 함께 거병에 나서 항진하다 가 

족파 의병늘과 합께 순국한 것은 그의 호국정신 충절정신 의리정신 결사정신。l 응결되이 행동S 

로표출되고 성천드로 보여준 것이다-

IV. 정응린 家의 충효절의 

1 정적의충효정신 

431 순국은 나라릎 위하여 꼭숨을 바지는 깃이고， 순정은 충성이나 챙성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격과시우다 축으 
면 순국이라고하고또는순걷이라고한다 

44) 189)년 을마의병(지평의벙)응 양깅군 양동연의 이춘영 안승우 , 갱운연의 김액션， 원주 시정변 안강의 감사정 등。1 천 
국에서 제일 엔저 일으킨 경사항전의 의냉조직이다 

45) 밍元뻐은 최익띤 문인으후 190i년 나인영， 오기호 선녁준 통과 을사오적응시소캔}려다가 체포되어 공모;o}i을 받히라 
는혹독한 신문에도 스스호 혀을 끊이 대당하지 않았다 。1듬은 7윈에 전남 산91-;군 시도에 유"H되었다 〈한국인명대사 

전， p.9.) 
-16) 장삼현， 화서악과와목얀운「동단체"빅운둔화d제29호1 ， 양굉문화원， 20l3 ， pp.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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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쨌센，1556-1637)의 자는 사견(士곰)이며， 호는 안분당(깃分\')인데 정 g 관련 창군의 맘아 

릎이다- 배위는 청풍김씨 부호군 김준(쇼俊)으l 따님이다 게배는 홍주이씨이다 ” 

1592년 정옹린 장군이 의벙을 모집하어 지평읍 고래산 아래 군사요로얀 패현(없씨， 절운고개)에 

서 수많은 직을토l설하여 싸울 적에 강진하였다‘ 

지평읍 패현리 전투 에서 911적과의 걱천에서 여려 번 승진하였다 그러자 직듣은 패전한 통료륜 

구하고 풍로듭 때앗기 위하여 사땅에서 모여윤어 의병진응 포휘하고 공격하였다 왜적은 영세가 

우서1한데， 의병진은 후원병도 없고 냉참은 고깔되어 혈전 끔에 마침내 패전하고 말았으나， 아비지 

의병장과부인 청풍김씨와아우 일과무1용의영틀이 함께 순겸하였다 

정직은 군수물자 조탈관계로 외지에 나갔다가 화릎 연하였다. 비보를 듣고 윤아와 둥팍하며 함 

께 따려죽지 못함을 토로하면서 적진으로 틀어가 시선 셋올 거두어 상백리 선영에 안장하고 숭~I 

하며 시묘 3년을 마치쳤다 3년 동안 그 슬픔과 예제가 지극하여 사람들이 그곳을 효자nl응이라 

하였다쩨 이에 왜적틀도감복하여 침멤하지 않았다， 

1725년(영조 1) 이양대 등의 상소문에 보면 “응란이 척에시1 죽은 뒤로 그 아들 적은 복수의 의리 

릎 분만하여 고 상신(!ô 태) 김류(金앓，1571-Hy，8) 숭지 신 심대부(i:t大쭈，1586-1657) 등파 더윤 

어 풍맹을 맺고 복수챙(쩌혐뽕)을 설치한 다음 군량과 병기를 맘낮으로 준비하며 기뭔코 적파 싸 

위 꼭갇「응 버 리고자 하였고， 서애(四또) 유생풍얘~Jk햄，1542-1607)이 방(fl)을 분여 공익 충익의 

마음윤챙찬하였다’ 

션조대한1 가상하게 어거 의빈도시플 제수하고 다시 풍저창수와 한성판관윤 암영하였으나 사 

양하고 군량미 보급에 노력하였다 왕이 가상하게 여겨 다시 풍정대부플 내리고 승차하여 가선대 

부 한성푸우운늬윤 엠명하였2-나 또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 그러나 왕이 히악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경세(鄭삼世，1563-1633)가 상개(上양)하기블 “정적은 효익(쭈옳)의 싣행과 군량디l 충당에 공 

。1 커서 포상할 만하지만 지조가 있는 션이로서 처음부터 상을 바라거나 높은 벼슬을 바라지 않는 

사만이니 강제로 그 옴윤 엉메이 두는 깃은 대우61'는 예가 아니다”피 하였다 그리하여 여주 신 

산밑에 윤러나스스로 호릎 안붙당(핫分숲)이라 하였다 

1627년(연조 13) 정원 후금익 적창 아민(何댔)이 3만 병역으로 압록강윤 건너 파도처럼 남하하 

며 조션을 침공하니，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2원 7일 징적은 균량미로 벼 200석을 바지고， 얀조대앙 

‘17)")-.정씨익위공파족보， 201이pp.13-1 ‘ 
α8)8}1춘정씨익위공고1→증._1l.， 201O.p.137 
J9)히동징써익위공과댄， 201O.p.137， 
50) 하통정씨익쉬콩ι!족보，갱lO，p.ß7 
51)<';냉정써。1위꽁파속보， 201O.p， 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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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강화도￡ 호종(J，~，{{t)하였다 싸 

인조대왕이 2월 육품직(六혀따)을 재수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총융사 이서(주뼈，1580-1637)와 

공격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화해가 성럽되어 그만두었다 도척이 불러가고 인조대왕이 환도(끊都) 

한 후에 광국웬종공선에 녹훈되고 한생부 우융을 재수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이서(주행)가 상소하 

기플 “정적은 충의지심이 빛날 뿐 아니라 정윤도 높은 선비다”고 칭창하였다 ,3) 1725년(영조 1)에 

층효후 정리하고자헌대부 형조관서에 추증되었다 에 

정척의 효도와 충성은 선대우터 내려온 가전충효의 정산직 소산이다 아매지의 뜻을 따라 거병 

에 동장하였고， 아버지가 전사함에 여묘로 슬픔을 다하였으며， 복수심에 불타서 상신과 의논하여 

꽉수정을 설치하고 힘을 다하였다 병사호란에 왕을 호종하고도 주어지는 벼슬은 사양하고 여주 

에 은거하였으니， 고견한 선비익 지조를 지켜 후세에 교훈이 되고 있다 

2 청풍김씨의순철 

열우 챙풍김씨(金B::，1556-1592)는 갱성부원군 김대유(金大없)의 후손이요， 부진 부호군 준(ii:') 

과 모친 양성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밝고 쾌활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1 가정에서 배워 

예의범절。l 명확하였다 551 -ð}-동인 정적(양댁，1556-1637)과 흔인하니 정응린 장꾼의 맏며느리가 

되었다‘ 

김씨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시부모에 효도하며 부덕을 갓추어 여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연다 정 

씨 문중에 전해오는 말로는 시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고 며느리가 지극히 공겸하였다 김씨는 ‘내 

가죽커든 시아매님 묘소 앞에 묻어 달라”고하였다는 것이다. 

시아바지 정응린 장군은 부친[조업 찌I l!èl 상중에 여주군 흥천연 상액리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1

틀을 이끌고 수 십리 지평읍 고래산 아래 패현리(배잔마을) 패현(짧좀고개)에서 북상히속f 왜적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 때 김씨는 피난민과 더불어 산곧로 가다가우연히 시아버지가싸우고 있 

는 고래산패현리(매잔o}을)를 지나게 되었다 

김씨는 이 고을에서 시아버지가 싸우고 있다는 사성을 알고 “시아버님이 생사가 위급한 상황에 

서 적과싸우고 계산대，나혼자만살겠다고펴난갚수는없다h하면시 의벙들이 꺼새는균진속으 

로 탈려갔다. 그리고 의병장 곁에서 필요한 일듣을 도왔다‘ 이것은 당시 보풍 여자로선 견챙하기 

52) t:，며흉 j) ， fc 게\Jl. .li'f (1627)2원 E꺼증정씨익우1공파보， 2010.p.137 
53)'}%정씨약위공파촉보， 201O.p.137 
51) 하똥정씨익위공피덕보， 2010，p， l’9 
55)~멍청씨익위콩파즉보， 201O.p 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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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균사작전에 참여한 것이다 。l것은 며느라료시 뿐만 아니라 의맹으로서 전두에 참전하여 

판동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여기서 김씨익 시아써지에 대한 효열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표출되고 행동으로 옹겨진 것엽 

윤 안 수 있다 김씨는 격전 중에 의병장 갇에서 시아버지릎 도와주고 있었다 고래산이 포우1되고 

의병장이 혈전 끈에 적단을 악고 쓰러지연서 바위전벽 아래표 럴려져 순전하였다 김씨는 철벽 아 

래로 뛰이 내려가 시아벼지의 시신을 본듬고 “아버님 1 아버님r 부르면서 “우리 아배닝이 돌。까 

셨다” “우리아ul닝이돌아가셨다”하면서큰소"1로외치며풍곡하였다” 

그리자 왜적이 칼을 휘두르며 앞에 다가서서 죽이려고 협박하였다 그려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소리로 적을 꾸짖다가 아침내 죽임을 당하여 순절하였으니， 5원 8엘이요 나이는 서른여섯 

이었다 그러므로 이 패현라는 구질현(fJtnt~J!)이라고도 한다 S7) 여기에 시똥생 정일(쨌않)도 항쟁 

하였으나 역시 흉탄에 쓰리지고 말았다 

연약한 여자로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1 연장인 격전지에 뛰어들어 시아버지를 도 

우고 보호하려다 젊은 내이에 순절하였으나 참으j료 원풍한 얀이다 이는 여느 사랑틀에게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효옐과 애국성의 말로라고하겠다 

김씨가 며느리로서 천갱터의 시아버지릎 홉겠다고 한 것은 효도와 의랴의 실천이요， 홍찰로 위 

힘하는 죽임 앞에 굴하지 않고 항전(Iii節)한 것은 섣부의 장한 모습이다 어가혹서 효도와 정영과 

정개와 의리가 굳세고 아픔다워 고라산의 전셜로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성운고개블 지니까긍 사 

람들은 전장의 참혹한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구진되고 있다 

청풍김씨에 대한 가장 오래원 기독은 1616(광해 8)년 r삼강행싣도」를 연찬하기 위한 찬칭청의 

목록과 1617년(팡해 9)에 간행원 r동국신속삼강행설도.1 0 1다 。! 상강행설도 기콕에는， 

“김씨는 이전부사람인데 선비 징적의 처이다 임진왜란때 남펀을 따라지평 땅에서 도적을피하 

였다 토적이 탄한으로 시아어지 의병잠을 맞히니， 시아버지가 절벽 이라로 떨어져 죽었다 김씨 

또한 언덕 이래로 LH려가 시신을 붙들jl 통곡하니1 토적들이 칼를 휘두르며 앞에 다가와죽인다 

고 헐박하는데1 김씨는 조금도 두려워하꺼나 겁먹지 않고 슬퍼하며 동곡하기를 한결같이 하니1 

도적이드디어죽였다 금심초(선조대왕)에정문를내렸다 

5(;) 동극신섣f강행섣도〈정부조〉 
5ì) 신증풍국여지증람에는일신라 i구둔~]，-U: ffl}!:)~ 이라고공뉴는네，그유래는안강이 없다 보면대명리(0패라) 매연 

(석운그I.7R)도 ‘fit.c때 이라는 의비는 다당성이 있마 연신리 앞산。1 구둔치마고히는데1 이깃은 대멍리 핏산(고팎!) 
이다 가굉 경왼대 뒷산응 영장산이라고하는데 분당저수지가 았는 산도 영장산이라 'c는 깃마간이 에전의 시맹 기록 
응범위가넓다 

58) :R얹채잉三엠’r'rt~， lG17,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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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또 다른두가지 자료릎요아도 내용판 대동소이하다 ” 
1592년 잉진의병 전적비가 세워진 대펑저수지는 임진년 고라산(古짧山:읍來山) 씨움에서 충흔 

。1 된 의병들의 처절한 피눈붙이 흐르다가 저수지가 되었다는 진설의 저수지이다 

아1 여기 대평지수지는 그냥 자연적으루고인몰이 아니다 고래산 패떤리 전두에서 스러진 정응 

린장군， 청풍김씨，청일의벙，그리고수많은무명의병듣의 원통한한이 맺힌눈울이 흘라서 고인， 

그야말로 500충흔의 유시 깊은 피눈물의 상징이다， 

그려니 이 대팽저수지의 의미는 그 조성연대가 어찌되었건 농수용이라는 수리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20년 전 치절했던 임진년의 피어련 혈전의 역시족릅 머금고 이루어진 것이다 。1 천설 

이 사싣이던 아니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숨을 씬하게 한다 무엇을 이떻게 하여야 <5]는 

기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저수지이다 그러기에 고래산 아래 대평리 지수지 언덕에 임진의병 진 

작비를세워순절한호국션영들을기랴고그충효질의의정신을선양하고자하는것이다 

칭풍김씨가 시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u]읍A로 용감하게 전선에 뛰이틀은 일 

이나， 숙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게 절조를 지킨 일은 질의릎 숭상-i>!-l=- 기운에서 충효릎 

배웠고 ‘가진충효 세수인정’ 의 정씨가운으로 시집와샤 시부모른 공정함이 지극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김씨는 여자로서 전장에 뛰어틀어 나라에는 백성으ζ서 의려를 지켰고， 시부모에게는 며 

느리의 도리릎 다하였고↑ 자식에게 어머니의 모법을 보였고， 여성틀에게 정옆(횡찌의 본보기가 

되었다 

3 정일의병의순철 

정얀(郞흉)은 의병장 정응린 창군의 넷째아릎이다 모진은 경주 김씨 사직(司흩) 김안중(金힘웰) 

의 따님이다 1592년 얀본은 동해를 건너와 조선올 침략하여 우리민족을 살육하고 삼천려읍수강 

산을 알방굽으후 짓댐으며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5월 초에 충주 여주블 거치 양근 등지로 진격 

하었다 

서울에셔는 4월 28일 션조대왕이 몽진(쫓잃)하고 S월 3일 함락되었다 백싱들이 펴난 가는등 종 

묘사칙이 위대롭게 되었다 이때 여주 상백리 욕야공 묘소에서 시묘살이틀 하딘 정응린은 자발직 

으로 창의호국(i읍흉꿇國)의 결의틀 다지고 상봄을 벗고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써 고을사람늪을 격 

1% 장삼헌 



동시켜 의병 사오백 1잉윤 모집하고 의앵창에 추 

대되었다 

정익은 이 때에 부진 으!병장을 따라 종군하여 

지펑변 고래산 패현에시 익병장과 함께 싸웠다 

어기에는 나중에 사천현감을 지낸 그의 형 괄 

(;건)도 함께 참전한 것 강다 (il) 왜적과 언진일펴 

의 혈전을 거릅하였으나 적은 사방에서 모여을 

어 막강하였고 의친은 열세하고 후방에 지원군 

이 없는데다 화살마저 떨어지는 등 중고넌L적으 

로 마침내 패전하고 만았다‘ 

“"""1I흩 
m 
폼뿔':i-'횟 짧뚫뚫 
잎진의영 420주년 끼념， 정응린 장군 일기즉 전적 "1 
(2012.05.mu 지멍년 미평리 5_~4띤치 위시， 정토 
127'38.03 ε/ 우l도 37'25.3-)7 'N 

의벙장은 5웰 8일 걱잔 끝에 척의 탄환을 맞고 순국하고， 그 아들 일은 아버지류 보호하며 싸였 

으나 함께 순절하였다 500의병이 전멸되다시피 고1로써 내릎 이루어 고라산 곧짜기 도랑을융 ‘현 

친(血 /11)’ 이과는 이륜이 생겼다 

정일 의사에 내한기콕은 인멸되고구션조차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일은아내지를따라종 

군하였으니 효자다 또한 의병으후 싸우다 전사하였으니 나라에 충생을다한 것이다‘ 2C대의 청운 

어1 삼산성얀 하였유니 효와응걸 이운 것이마 。l찌 오늘의 후세가 깨닫을 바가 없겠는가? 

여기서 정괄 정안이 그아버지와 동순(同쩌)하였다는，>， 기록은 오류인 것 걷다 애냐하연 1747년 

정웅린 묘배문에 정일은 순철한 것우로 기록되이 있지얀 관(똘)의 무후로깐 기록되고” 선록에는 

애란 후에 사전연감을 지낸 기사가 았기 때문이다” 그려므로 1592년에 전사했다는 것응 착오 같 

다 흑부친을 따라 종군하였을가능성은 있지만 순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r숭정원일기，(1725 ， '영조1)에 “옹린이 척에게 죽은 뒤에 사재四子) 일과 자부김씨가 같이 달려 

가서 봉을가려 탄환을 막다가 함께 죽고그 뒤에 장자 적이 복수플 하마고 의블 분부F하여 상선 검 

규(소평)와 승지 심대부(it大쭈) 둥으로 동맹을 하여 복수칭을 설치하고 군량파 벙기를 밤낮없이 

준비하던 차에 마침 중국의 천병이 칙병 듣을 소탕하였으니 그 응」핫가 족히 써 백세의 용통(íHIJ) 

하리로다 이것으로 응 린 부자의 충효를 대약 기록하노라” 하였다 여기에 일은 그 아버지와 통순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팔의 이름은 없다‘ 

θ)) 펴은 영과 양께 전까한 것으흔 요지만 1602년 연영현강， 1(>)6년 사진연감을 지냈다 그이므포 장전한 것으고 추칭윤 
하더라도동시에순절한깃ξ로을수없다 

ól) 시핑행Bdl!:~ 융之프， 14쪽후연 
이)히통정써북은공후익우1콩파보， pp.133- J3-f 
63) 기~) mí l.0:， 15.)O~15h냐 35~YEL)， “?써었Il)llllE선생 "' 나) ~;J.， lW2.07.03. I;!f，;;~，표 B 띤효，lÏffinn05Z) 다) 잉 

;ε ，1605.00.00 떠川야읍~G ， G디八月 ilJ r;j이c (lα)6)三 JL~ 원주녁)tìll Ji:， l“’G. 01. 16 쩨깐， ì19JIIWJ~ ， ι ，:j잔!)(J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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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은 의벙장 정응런의 막내아들로 순효하고 순절하었다 이것은 그 집안에 가전된 충효와 평 

소그아버지의 덕의와충절에시 가능했던 것이라하겠다 

V. 자료로본정응란가의 충효절의 

정응련이 부친의 상을 'l하여 함평현감을 사직하고 여주에서 시묘 중이었다 왜적의 침입으로 

국운。l 화급을 다투는 지갱어] 이르자 가족을 독려하고 혈서로써 의멍을 모집하여 왜석과 씨우고 

순국한사섣과그가족정적，청풍김씨，정잉등에관하여사킹}거익 없다 그려므로사료에대한 

객관적인 분식이 펼요하다 따라서 정웅련 장군의 잉진의맹과 고래산의 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 

료인 『동국신속삼강행성도』 1 『여주목고적병콕"숭정원일71 ， 세 책 속에 언급된 정웅린， 정적， 청 

풍김씨의 충효질의를분석해 보고자한다 

1. r.동국신속삼강행설도J 

『동국신속상강행선도(束國쩌썽三꽤行줬圖)，는 광해군 9년(1617년)에 앙맹으로 연찬된 책이다 

이 사업에는 전담기관인 찬집청과 지방 S도가 참여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책의 체제는 효자도 8 

책， 영녀도 9젝， 충신도 1책 등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문무로 기룩한 다~응 언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어윷려는 그힘이 그려져 았다. 내용은 임진왜란 중에 옥숨을 마친 사암들을 비롯하여 신 

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엄청난 사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고 

있다， 

전란을 지른후에는국가는 뒷수습올 하는 것이 상려]이다 또 전란이 아니디라도효자 열녀 충신 

의인틀에 대하여는 엘반적a혹 표창하였다 이 『통국신속삼강행실도J는 1616(팡해 8)에 자료 수 

집을 위하여 찬집청(젠集않)' 으로 하여급 목콕을 만들었는데1 거기에는 “사인정적 치 감씨(士A 

윌생姜金I!;)"로 둥제(표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1617년 r동국신속삼강행싣도4가 펀잔된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책은 1617년(광헤 9) 펀찬원 정부간행불이다 

청풍김씨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과 같이 ‘김씨투애(金ß:;投l[)， 라는 제목의 그림파 함께 한문과 

언해(해설)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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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l::i({ 11 f\; ， 11 川府人士A~;왜之1t떠'f!HtilLtï夫l1Rfr~'l' jÙ'씨以m)L'↑l J)j 이떼!꾀而lU f\;끼: 

싸 JË下抱RI!，1 핏M徒재(\jJ쩌다1金f\;'~不外 It효↑jj~u 깨I(ili:싼之今上찌J!JH↑(씨매체써三쩌行j'f 

1ill，1617년 光따 九)

셔김씨능 01천부 사람인데 선비 정적의 처다 임진왜란메 남펀을 따라 지링 띨에서 도적을 피하였 

다 도적이 탄한으로 시아버지(의벙장털 및봐니1 시아버지가 언덕 이래로 떨어져 죽었다 김씨 

또한 얻덕 마래로 내려가 시신을 붙를고 동곡하니， 도적들이 칼을 휘투르며 암으로 다기와 협박 

하는데 1 김 씨는 초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슬피하며 동곡하기를 한경갇이 히니j 도적이 

드디어 죽였다 금상조(릅祖 

햄)에정문을내리섰다” 

여기서 안수 있는바와갇이 정응 

린은 적과 싸우다가 적의 단환에 전 

사한 것이고， 며느리 청풍감씨는 함 

께 순절한 것이 분명하다 김씨에게 

정문이 내려진 것은 어기서 금상(今 

上)이라고 하였으나， 금상은 선조조 

에 내려진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 

문으로보얀다-

다시 뺨거니와 김씨의 시아버 

지 정응린은 왜적과 싸우다가 건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호 곁에 았다 

〈그링 2) 흐로고루성 하안의 호로탄(연연 성깨션에시 장"1가 지'(!도시란。1 
흔'1내려 1성이는 바앙에 7J-~~-ol 양아 도캉 장에가 없이도 도하가 가능하이 
암국시대부터 한국잔갱에。1르기까지가장않은공사사긴년곳이마) 

가 함께 순절한 청풍검씨에게 정문이 내려진 것이다 동국선속 삼강행실도에 의해 정웅런으! 순국 

은 사실이고 챙풍김씨의 순전 및 정려는 [정백히 압증된 것이다 

2. ·여주목고적병록성책』 

r여주목고적벙록성책(얹川뤘ii體 ltllil!i;Il!)，은 1683년(숙종 9)에 편찬원 책이다‘ 이는 개인의 

멸사본(手챔)으호 일본동정(8 本핏京) 천리대(天맹大)에 소장되이 었다 이 책은 공공기관의 공적 

인기흑은아닌것같다 일본이우리나라를강정하였을때에가져간개인자료로추정된다 

이 책은 여주지역의 효자 절부 충신으로 구분되어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조애는 정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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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청풍검씨카 기록되고1 층신조어]는 정응린의 가사가 있다 

절부 선비 정식의 처 김 씨는 임진왜란에 그 시아버지 정응린이 의병을 일A켜 접전 중 단환에 

맞아 쓰퍼지자， 그 며느리가 축응을 듣고 시신을 붙들고 동꼭하니， 도적이 죽이려하자 바위절벽 

아래로 띨어져 죽으니， 선조조(효祖뼈)에 정문윤 세웠다 

IJ1j야 士A됐냉갱 金f\:H등f첩LJJ;령父~，fl!;1JI땅흉兵흉멍'cþ;!Lifti{f:!t해閒，fl!<륭않哭없없(，울之 

~Hii따切岩 ~.ifti7E효때朝교담 

(잃州tt古없'lJii1<1Ii:冊， ffi'lJi쁘二十二lj'六月 .(1683 숙종 9) 

충선 정응린현감 입진혜란에 창의하여 의병을 거느리고 적을 어퍼 낸 공걱하였다 하우는 적의 무 

리가많이 모여들어 종일 힘을다해 싸웠으나직탄에 맞아죽었다 후인이 전해오긴 敗때이라운풍 

，I~，~ 횟íMf.~ !r;대얀 王辰짧ilL ↑읍쭈義兵힘없 퍼甚多 rill-B II!IjlU、필 i'"R 力戰 'l' ;!L 미d 7E 後人샤: 

1덩 티1!1뼈코공 

<l'.11'l o/róiJi jtj!jlli: lll , l'Îi떤二十二年六月 (1683 숙종 9) 

전부조에 보변 청풍김씨는 시아버지 정응린이 전사하자 시신을 붙늘고 동곡하다 적의 위협에 

투신 순절하여 션조조에 정려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r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는 기사 내용에 차 

이는 있우y.， 정옹린이 순정한사설과 청풍김씨의 순정과 정려는 여기서도 확인되었다 

충신조에 보면 정응란은 창의하여 작과 싸우다 전사 순국한 것으로만 기독되야 있다 정응린이 

순국한 사실은 여기서도 입증되지안， 정려에 대한 기옥은 없다 그러내 같은 책 풍신조에 나타나 

는 박병용(朴命패)은 병조판서가 추증뇌jL 성려뇌었오며， 박풍양은 한성우운「이1 증칙되고 정문이 

세워지고， 이얀호 조수붕 등은 동훈대부 사침시정(司뼈좋교)을 추증한 것으로 기득되어 있다 그 

러므록 이때 정응련은 조정으로부터 포중(껑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보인다 이것을 윗받침i운 

깃은 1685(숙종 11)에 병조창판 이숙이 정웅련을 예우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왕이 윤"1하였다 

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숙종이 윤허하였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는 깃을 흑 의심한지 모르지만， 

이것은있을수있는일이다 

션조실옥 21깅권에 ‘강웅경의 처 김씨와 김정서 등의 정표블 평안토 관찰사 박동량이 요청하다 

시행하라고 예조에 계하(양下)하였다 그러나 해조(해조)가 거행하지 않았A니 참으루 동탄할 엘 

이다 η'"라는 기록이 이듭 입증，，]-는 것이다 융허하였다고즉각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읍이다 

또한 임진왜란후에 당시 관리였던 의병장꽉재우고경영 조헌등이 논공행상(論껴行양)에서 제 

64) 1607 선조 ;0)，정미.'원4일(갑요)2언째 7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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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었던 η 사섣로 보더라도 정응련의 익1생활동과 순정에 대한 논공행상은 조정에 보고도 없였고 

포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강 숙종 때에 포창윤 건으1했던 것이다 아무주 r여주복고직 

벙콕J은 정풍김씨의 순전과 정려를 압증하고 정응린의 순국을 입증하는 두 벤째료 오래된 객이다 

3. '송정원일기J 

r승정웬일기，(1725년(영조 1) 10.21.)는 「흥국신속삼강행실도J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콩직인 기 

팍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겁다 만약 노흔겨1의 상소 내용이 붕확선 

하거나 은폐원 정이 있다면， 남인이나 소은게에서 문지1를 상았}응 것은 쉽게 알 수 있기 떼문이다 

상대방윤 죽이고 죽임을 탕히는 피비 린내 나는 사화와 당쟁으로 이어진 역사 속에시 상감에게 이 

섣픈 상소를 했다면 상대방이 이떻게든 문제블 산았을 깃이며 무사하지 못했을 것은 멍확한 。l치 

다 산록이나 역사적 사긴으로 보연 자기편을 용후하고 변폰하며 상대편을 공겨하고 비방연 일 

은허다하기때문이다. 

1725년 10원 이양대 동의 상소문을 분석해보면， 

0'숭정원일기』 이양대 상소문에는 ‘경기도 여주지방에 전의신(야"e;) 정웅런 맞 그 아듬 적 

G멸)이 명행의 후손￡로서 국가변란에 즈음하여 그수립한 마가 명백하다”고 하였다-

@또 “대개 임진왜란에 웅린이 전 현감으로서 부상(父펌)윤 당하여 향여에 있어서 호가(휩펴)하 

지 옷하고 충분CiHlll을 이기지 못하여 애동 함을 참고 상복응 벗어놓고 향려 자재틀을 수습 

하여 한 의병부대블 결생하여 근왕을 꾀하여 대적하였마 

@ 때마챔 적병이 웬근 간에 기득 차있어서 응린이 기이한 꾀와 신비한 대책을 써서 혹 적찬을 

플태우기도하고，혹유격하는적병득을성"1 많이죽였다 

@ 그라자 척들이 자주 꺾임을 민망히 여끼고 저틀의 연막히는 길이 끊어진까 엽려하여 많은 우 

리들이 고래산을포위하였다 

C2J정웅린은중괴부적오로사세가부득이함을안고 “지금은곧산선생인할때다”하면서 죽기룹 

맹서하고군중을 격려하여 싸웠으나， 전사하고 패전하였다 

@그러므록 패현(없때)이라부르게 꾀었고， 그 고개윤 지나는 사람듣은 그 이름을 생각하고 슬 

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는 나라 사람이 다 아는바라고 하였다 

6'5)임진왜란 7년 전쟁。1 꾼냐고문우공신등휘 공포응논하는파정에셔 공신이 숫자가 1띠멍이 되고십시어내사 1 뷰까 

지공신이 되었다 그려나팍찌우 정얀흥깅꺼얀고정냉주싼깅연간은의냉장은누악시켰다 
66) 조선중기의 공산 으호지논íiI王。1며 호는 ~ti~이고본→?은때Æ. 시호논::t，'t.， 껴야한의 아능。1마 1=1'[大 [1ι正

서rr)jfii ， tii i.,{[,Z, τf llT ez캅 

정응킨장문의증효걸의정선연구 201 



@응한이 도척에게 푹은후에 그 아들 적(파)이 분노하여 복수한 의사로상신 김류(숲떻/f，)와 송 

지 심대부(ttlù 'ff' 둥과 더블어 동맹하고 복수청을 설치하고 문량과 병기릎 주야로 경영하 

여 반드시 적과+우려하였는데， 영나라 군사가도석을 소탕하여 뜻을 펴지 뭇하였다 이것이 

옹런 부자의 충효(忠추)의 대개라고하였다 

r승정원알기」 이양대 등의 상소문옹 이상파 같이 간략하게 7개 단락으로 요약 정리하떤， 정응련 

장꾼의 의병 항쟁과순점，그아들정적의 충효는부정할수 없는사싣이다 

또한상소문에도 정응런의 장의 토척과순질에 대한 증거릎 말하였는데 다음파 갇다‘ 

‘당시 체부 밤뭔옮l1f꺼 훔文)에 본부에서 순시하다가 여주에 이르렀더니1 선비 징적이 와서 일 

을논의듭논데， 그 말이 의리에 지콕하였으니1 그아버지까 의분을 일으켜 힘틀 다하여 도적과 싸 

우1다 죽읍 까닭으로 걸심하고 복수코자 하나 복수할 방법이 없으나 악부뽑府F의 지휘를 받아 

벙링(兵뼈)을 거두고 군기庫옳틸 제작함 일에 힘을 쓰겠다 하니 이것이 대를 이은 忠烈의 빛나 

는바라 

상소문에는 김우형이 재상급 인사 김류 심대부 등과 복수청을 섣치하고 군량을 모아 복수듭 준 

비한 사섣이 언급되고， 끼 또 환풍꾼 이서와 도적음 악윤 대책을 논하였고， 이숙이 포상을 건의한 

사실이있냐 

서애 듀성용은 표장핸 계에서 “집에 충효를 전했고 의열이 함께 빛난다 n고 하였다 71) 서성은 

유창(;월*L)에서 ‘탕당히 왜구릎 분쇄하고 한손으로 친지의기릎 본듬었다”끼고 하였으"1， 또 정정 

세가 정석의 효행에 대하여 회개들 하였나 ,,' 그랴고 판서 산 김우형(金우7)이 지은 장감 표표011 

는다음과같은내용이 있다고하였다 

‘공의 고I考1 정을린〕가 잉진란에 의빙을 모집하여 왜적을 지다까 변을 당하였응으로 공이 김류 

67) 1586(션조 19)-16공7(효종 8) 조선 후기의 운신 은판응 f!J ti: 자는 f듬써， 후는 성다 i2.외 영천군수 효b의 손자이 

고1 정기도 관장사 엄의 아들 ~1ι의 운인이다 1630년 띠샤大건(뒤의 효송)의 Bl냉 16}í년 10*1"，상이 되었는데， 가 
도어] 진을 진 영나파 장수 표文않의 군사7} 여라 고 S응 횡행하미 띤페윤 끼치자， 01늘 대표아 횡포를 긍ii}는조약응 
염중히 체결하여 민폐땅시에 공먼하였다 

68) 죠선시대 제창사가며우르던관갱 저]찬사안의적이 강입하서나대란이 잉어냐는응의 에상시에 입영되어군대릎꺼 
느라지휘하던여슬 

69) 중국에서 양응내산하늠지휘관의 떤진시을가리치는딸이며1 이뜻에서 대장군의 진영?니아가무관의 잉사 h용; 
70)δ않정씨익우1콩파족보， 2010. p.114 
71)히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 p.87. 
i2)하동정씨약위공파족보， 2010. p.H7 
73)8}옹성씨익위공파욕.!d.， 2ü10. p.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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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부등과 더울어 동멍하고 복수칭을설립힘에 대하여 체부(명밤)에서 잉운으로공의 복수하늠 

의(옳)를짐하게 일킬었고， 정묘호린에 대가를외시고 강도에 기서 온핑문 이서(주뺑)"를 보고 도 

적을 막을 대책을 놈하고 스스로 군링책임을 지니， 인조께서 사품관을 재수하여도 시~하고 받 

지않았다”히 

그런데， 이보다 40년 전↑ lóS5(숙종 11)년 10월에 정옹란의 증손 하영(표 f;f~ ~L.m의 3 )3)이 현충 

하는 예우를 받기를 건익하였다 당시 병조판서 이숙(l626-1(\R8)""이 회개(며까)에는 마응과 갇 

은내용이었다‘ 

ι오래된 일을 비록상고하여 밑끼가 어려우나， 하명(껴明)이 바진 그때 경기도순칠사접윈펴쩔便 

뼈文잉록 보면 응린의 Of틀 적이 복수하기 위히여 의리를 일으켜서 군랑을 모은 일과 응린이 

의병을모집하여 적과 싸우다기 죽은 일을 이 칩문으로 E하여 알 수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 하 

여 민올부진케 할 것이 마니요특별히 초g연는 에전을 버|푸는것이 어떠합니까? 운운하었다 

이에 대하여 융허가 내렸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에 이제껏 거행한 일이 없A 

니， 더올 민망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또하기를 

“Of! 응린의 순국한충성은 선배의 1t.~텀넘 설적이 이와같이 명백하고 선왕의 윤허와포잉봐신 

것이 이와 같이 정렁효떼1 이제껏 매몰된 것은진실로 가석한 일이요 그 아틀 적은 출전한 충효 

로사쟁을툴고하고전후 창의한사실도또한 응용폼들의 운지로써 싱고할수 있는데↑ 이제 만일 증 

시 밍몰케 한다언국기어서 절의를숭상하고용교를세우는뜻이 아닙니다 1 

하연서 포창하기를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l어서 상소문은 

“임진년에목숨을바친정신(貞몽)과순국한열사들응조기행家)어서 숭상하는예전을받지이니 

힘이 없는데， 유독 응린 부자능 사후추증이 소조하여 몸과 이름이 매올하였으니， 구전에서 억울 

한 것이 즉히 슬픈데 1 의사의 슬픔은 어떠하겠습니까? 

껴) 15RO(선죠 13)-163ï(인조 15) 조선 중기의 우선 본얀은 진추 지논 했， 호는 JJt't 시호는 j正 효령대균의 1(대 손 
。1며 1 아버시는 tt{J!: l:::T~ol다 1618년(강해군 10) 1:::탱j、m익 페보응에 반대하여 중형응 받을 밴댔으나 호H; 엔했으 
며 그뒤 장단부까 깅 깅기앙어시를 시냈다 1ω3닌 장당부샤오 있유 애 l성이 700영을동원， a~~m뒤의 얀조)에게 한 
유하여 인조반정←응 이푸는 데 공을 세워 껴社J}JP.l등&로 完밍검에 봉얘갔으며， 호조판서가 되었다 1636년 1;]조판 
사로 청나라익 성염에 대비하다가 냉자호란。1 일어나자 얀흔릎 따라 냥한산성에 들어가 지키다 이듭애 성 안애서 죽 
었다 

75) 하통정씨복은공후익위공파}보， p.líl 
76) 본관은牛!;，시호는.\~，t~，호는 :!i，휴，송시열악운얀으모병자호간때이1 ↑!양으오장헤갔니까구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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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표창하여 줄 것을 간섣하게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답(Ilt양)이 내렸는데， 

“너희들의글을보니)층심을포S면반징성이가상하다 선조先뼈어 서 의계(꿇쟁)한일을이제 

껏 꺼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에서 중절을 장려하는 뜻이 아니니1 해당 관서로 하여금 거행케 

하라’ 

하였다， 야는 영조의 포증하라는 명렁이 “건의한 대로 시행하라”라는 단순한 대단이 아니라 반 

드시 포증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분냉 폭증(용탱)이 내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시1적으로포층이 아떤것인지는알수없다 왜냐하면상소문이나 「영조심록.，승정원일기J 에 

포상에대한구제적인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소문으후 보떤 정응린파 그 아든 정척에 대하여 공직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PI， 이는 

숙종조애 이어 두 번째아무로 따라서 구체적인 포증 내용이 없더라도 증직과 정리가 내려졌다고 

보아야한다 그이유눈다읍장에서 고찰하기로한다 

W 충효열정문에 대한 겸증 

1 채요(麻장) 

정려(!또댐)란 충신 효자 영디 등의 행적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 그틀이 살던 집 앞에 세우거나 

마을 엽구에 작은 정각을 지어 기념하는 상징적인 건붙이다 문응 세웠나는 것은 정려릎 나라에서 

인정반았다는뜻이다 

정려를 받는 파징은 고을의 수렁이나 고을의 유림틀， 그 사적이 있는 후손들이 중앙관서안 예조 

(뼈힘)에 신청하고 심사하여 인정되면， 임금에게 아꾀고 임금이 윤허하게 되띤 j영정(命않)을 받 

는다 이는 임긍。l 명한 정리라 뜻이다 그러묘로 정려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운의 영광。|요 그 마 

을의정사다 

나라에서 그 행적을 인정받아 내려지는 정려(않뽑)， 정표(1'￥'Þ)는 다양하게 세워진다‘ 

첫째， 효자， 충선 열디 등이 사는 집 대문위에 효행이나 충절이나 정절에 관게된 인붕의 。l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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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이를。l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음 간략히 적어 놓은 나무만응 걸어두는 정우가 있다 • J 

툰?째， 정려운(까떠門)은마을 입꾼이1 별도의 문을 건힘하기도하고효지운，충신문， 옆니문， 상깅 

운등당양한명칭이붙는다? 

셋째， 정려각(j，찌때)은 비석이나 나무판에 사적윤 적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붕윤 잣는 경우 

가 있다 건블 안에 비석이나 현판을 선치8]-l슨대 효자각， 충신각， 영녀각 등 다양한 맹칭이 붙는 

다커) 

넷째， 정려이 (tlf댐따)는 노전에다 "1석만 서1우는 경우이다 "1석의 형태는 다양하다 영칭도 효 

자"1，충신비 1 열니비 등다양한명칭이붙는다” 

1983년 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연 천국에는 4 ， 36271 익 정려가 았고， 비석을 세운 것이 

1 ，968(45%)개! 비각으」표 시1운 것이 962개， 건물로 된 것이 592개， 운으로 되 것이 563개) 나우판으 

로 된 것이 26871 , 기타 32개이다잉) 건불은 개별적으로 단간이지얀 현풍곽씨의 경우치염 1725넌 

(영조 1) 이후 한 집안의 경우 번거로웅끊 피하여 12개의 정려를 딴자려에 세우게 되었다씨 그러 

므로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투 사란응 합섣 하기나， 세 사양을 합섣하거나， 한 가문의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합성한다 

여주균 흥진연 산근리 71-6벤지에 었는 5탱정씨 ‘충효연정문’ 은 1974년 층션， 충효， 열부 3위 

의 ul석을세우고건물을지은사례다 이 건축플은 원칙적으로따지연 ‘정려각(ãt잉1쩌)이다 문중 

에서 위선하고자 히는 마음은 앞서고 경제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려각을 간소화한 것으로 보 

얀다‘ 그러나 객판적으로보면 몇 가지 의문전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을 

풍하여 충효열정문에 대한 객관적인 신괴성을 제고시킨 힐요Jr 있다 그러면 그 의문점은 무엿얀 

가? 

첫째， 정씨가문의 충효열정문은 『송정웬일기』나 『조선양조섣콕J 어1 정응린， 정적 1 칭풍낀씨에게 

니|런 정려(않때)에 대한 구채적인 기사가 없는 점이마 

등→쩨， 정문。I1는 보통 나무든 만든 떤관이든 비식이튼 주인공에 대하여 암긍이 징이듬 1잉한 ‘냉 

정(命 \lJ’ 이 기콕되어 았어야 õr는데 충효열정문에는 ‘명정’ 을 악견할 수 없다는 정이다 

셋째， 충효열정문은 1974년 외진 콧에 새로 터른 담고 건립했기에 그 근거가무엇인가라는 의문 

점이있마 

ïì) 호터F정주정 '11예산)얀투 정여장가의 5 정려(당양) 
ïR) 유익 정려문(때OR 싼 r，11"1I 
7))용앙박운(구미)，서능(장성 1，검복큐(잉쇠) 
Bü) 안갱이써 정i?ì 11 ](대전 동구)，손시양의 효자비(경주1 ， 납양홍씨 석우지비(연천) 
81) 김자민1 한 우의 유쿄건축，도서출판， 땅인， 199(Í.pp.197-213 
R2) 박주1 조선시대효아야성，한국한샤그원， 21):):).11]1.302-3ï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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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까지 의문점이 풍리면 충효열정문의 신체는 객관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 

으로 여기서는 이 의문점을 논려적 합려적우로 풍어서 정문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밤히는데 

집중함것이다 

2. 송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민저 “r송정원엘기』와 r조선왕조싣록J 어] 기샤가 없다”는 첫째 운지1재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생웅펀 청적 부자의 정려는 lï25년(영조 1) !o윌 21일 r송정원일기j 에 나타난 이양대 등의 ‘정 

응란1 정직 부자의 포창상소문‘ 윤 보연 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1685년(숙증 

11)에 병조판서 이숙이 포장을 건의하여 왕이 융허했우냐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설이 언급되어 있 

다，)， 또 1725년(영조 1) 유생 이양대 등의 상소문에는 왕이 ‘아펀 대로 행하라’ 고하였으니 ? 아흰 

내용이 시행되었다고 보겠지만， 구체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옥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마- 왜 

냐하면숙종때와 영조때애 정응 련 정적 부자의 포상응건의하여두번 다윤허하였우나 ‘정려’ 에 

대한 구체척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1725년(영조 1) 10윌 21엘 『영조성폭」 기사에는 

"71호의 유성 이앙대 듬이 상소히여 정응린 부지를 포장하도록 정하다 ‘기호의 유샘 이S때 등 

이 상소히여 정응린(했않없) 부재父子털 포잠(쩔몇)할 것을 짐하나，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응 

린은 입진년(15921의 난리를 당하여 전(前) 현감(1.1\옮12로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홉!!tI1을 토벌하 

다가 전패(戰뼈하여 죽었는데 , 그 아들 정적(鄭생)이 김루려울찮) 심대부(;:1:太주) 등과 더불어 의 

키(홉氣를 문빌하여 원수를 갚은사실이 체뷔體 lifl의 격윈없文)에 있다고 하였다에 

그러나 숙종 때나 영조 때나 왕이 윤허한 포창 내용이 층직’ 뿐인가?증직과 정려릎 통시에 내 

렀는가?복호(찌戶)뿐인가?이에대하여는의운점이있다 왜냐하연 ‘증칙1 으로끝나는경우가있 

고， 증직과 정려， 복호 둥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상소한 내용에 구채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이나 반드시 『승정원일기J나 『조선왕조실독”애 정려에 대한 구체적얀 기사가 았어야만 정리 

83) 1865년 숙종 매에 건의한 상소문이냐? 윤허한 사성이 숙종석록에는 냐타나지 앙는다 그리나 가짓을 고했다고 날 수 
없다 

&iI굳역 잉조성폭8권， 17ιi(영조 1)10원 21일 3번째기사[태액산^f고본.]7씌 8권 1C 상 E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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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코 확안되는 것은 아니다 「송정원엘71，나 r조선왕조싣득j 어1 기사가 없어도 정려펀 경우 

가 았고， 기사가 있어도 정려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가) 양평군내의 정려된 효자， 총선， 열너는 70여명이다” 이즙 r조선왕조설록J과 r승정원일71， 

에서 찾아보았으나， 다응 4인만 기콕。l 있음플 받긴하였다 

1661년 권순장(↑~I::~fi) 安싸A ， !HilLul' 江/ë;쩌!íl，.'연1i!!l: ~1 ， 서종연 

1686년 양식(mf，，):，쉬 /!;(A ， 쑤子， i~Ht， 좋& 사회귀감， 용문연 

1623년 윤공(尹씌): 따'l'A ， 孝子， 쑤子nì때， 강상면 

1R31년 한복경(짧쩌몇):i쥔끼'IA ， 孝子， 추子야덩]， 양근 

그러연 이 4인 이익의 66병의 정려기록은 각 문중에서 조상틀의 포증윤 위작해서 기록하였다고 

볼 것인가?혹 위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우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모득 

이 되기 때문에 후손이 마음대로 정려나 중직윤 기록할 수 없는 깃이다 또 사호}와 당쟁의 역사가 

그것을 그냥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씬 그 수십 1성윤 위작하였마고 의성"1'는 것은 기 

우일것이다 

정문(각)에는 대개 명칭과 증작과 1성정이 기록된 현판이 갤라있다 비석을 세워도 명정을 기콕 

한다 현재 양굉꾼 내의 병정 현판이 있는 정문을 살펴본다 

ØJ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류회진은 1627년(인조 5) “，'!:-r:;쩍령향*:k兵힘參判영미처]옳禁IfP)'五 

?원용8챔府핑H잉管行通訓大λ'"，9\1*，)캄때P希f윌之FLI:之五年Mï월[펴”라논 현판이 있다 ~， 

9 양평군 지평연 송현리의 최광악 최병배 부자의 정문은 1882(고종 19)녕 지평현감이 갑톡하여 

완공하였는데， 하나는 “쭈子얘쩌후大夫崔도 líi之門 김宗十Jc추王午九n B 命，1"이라는 현 

판이 였다 또하나쓴 ”孝子염왜꿇)(夫崔秉캡之門 [딩낀十:IL'f九月 B 삶jF”이랴고새겼다 AA) 

g 양평균 칭운만 갇운리의 。l준병은 189ι년(고종 29) 여1조에서 효자정~문윤 내마 표창짜고， ']'암 

i흉家쳤'[[왜2용太솟’ 의 직첩을 내렸다. 정문에는 “추子l액꿇중쳤캉웹}奉**주창明之門벼 上之

~~tL十八年 命i후” 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 

하)장상연，아음디운~이 었눈양경사란을，도서증판正늠， 20t3.pp.388-3SXl 
86) 숙옹강!옥 62간， 44년(1 718) 무숭 8원 19얀(응η])3빈째 기사에 충갱강샤한지가 장소문에서 김진상응 배척하였다 한 
지는 한대용익 야늘이고1 감진상은 김이포의 손자이기 때운이다 한대동은 깅익훈응 죄주도콕 하고， 한지는 잉숭욕사 
와관련자등음 옹호한다하여삭날판지되었다 그려자삭녕군수조밍정이상소ó}여한지흔삭단판작한비망기의 부 
당함을논하였다 

87) 양평군의 익사와문호내적， p.85 
RR) 양맹군익 역사와분호F유석， p.302 
il9) 양평군익 역사와 운화유걱，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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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J승정윈얼기」에서 듀희진 이춘병， 최팡악， 최병배 등의 정리에 대 

한 기록운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이 보면 정응린 징적의 정려에 대하여도 의심할 필요가 없 

다 이것은 이미 숙종파 영조가 윤허하였고， 영조는 반드시 세우라는 뭇을 밥혔기 매문이다 즉， 

“너희들의 상소을 보니 너희듬이 충정를 포장하려는 정성이 가상하다 이미 선조(jt행)에씨 의계 

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거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충절을 장려하려는 뜻이 아니다 해조 

(넓힐)로 하여금 거행하케 하라"W' 하었다 이 비답은 단순한윤히가 아니고 이행을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구제적오로실옥에기록은없지만정려가내려진것은사싣록보아야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영풍김씨는 정려가 확설하지만 r승정원잉7]，나 r조선왕조싣록J에는 기사 

가 없고， 또한 양펑군의 충선 유희진! 효자 최광악 최병배? 효자 이출명은 현재 정문이 있어도 r승 

정원일기ε나 r왕조싱록ι 에정려에대한기사가없는”깃으로보아도그렇다 lï50년원사본의청 

풍김씨족보와 1800년 간행된 "1'동정씨즉보에 모두 정려를 받은 것으모 기록되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정응린， 정적， 칭풍깅써의 ‘층효열정문’ 은 의심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칫 

째로 제기된 의운짐은 합리적으로 해소되었다 

3, 임금이 정려릎내린 ‘명정’ 이 있는가? 

다음 “임금이 정려를 벙한 j멍청(삶많)’ 이 없다”는물째 문제제기에 대하여 산펴보기로 한다 

광해군이 재임 시에 임진왜란 때의 효자 • 충신 • 열니등의 실제 행적을 모아 r옹국신속삼강행실 

도녕를펀찬하였다 

이를 위해 1616(광해 8) 찬집정(떳集많)에서 기자헌(값自없)이 중심이 되이 자료틀 수집E눈 작 

엽으루 ‘束냉新짧두써行J'U원h’ 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목독에 ‘士人행생쫓金"'’ 라고 기록되이 

있다 그리고다음해안 1617년(팡해 9)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숲 Kflllil Jlf A士/、鄭댐之쫓tI!王!H양정ltix앓때fjij\平j따飯以앓)L'l' Wj] ，용11미î&E金 

E\;亦앉훈下抱용쐐~ltItt파웠D來iÌtri:E\;略不外&경ψj[ 械꿇殺之今上행ti門n씨)이라는 기사가 있 

다. 여기서 문말에 ‘今上왜냥門”이라 하였으니 선조 떼에 정려되었응을 얄 수 있다‘” 광해군 때에 

상강행실도가 펀잔되었어도 여기서 금상(今上)은 광해꾼이 아니라 선조다 원문 니孝k!{ 士 A~IH띤 

90) 승갱원영기， 1725(영주 1)10-월 21알 기사 

91) 화진은양굉읍희현리에，최강악최병배는지평연송연리에， '1슴냉은갱운연갚운리에각각정려각이 있다 정려각에 
는연판이경허았다 

92) ~~잉新m:=::채n흉h'l， l G17년(점해 9) 
93) 여기 강E 은치뼈군우노올수있다 그러나선조매에정문이내허현판에 깅려있는내용을그대도기록했다고보 
연신초로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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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I，ì시펴mi:f\;之門 今上三十i\if- 깜IAI씨η 에서 우!분의 ‘今上’ 윤 원문대로 기룩하였기 때문으노 

-븐수있다 

그러나 1683년 『여주목고적병록1 정부{정풍깅씨) 기시논 “士A 야꾀:Ji1;:f\;王!i f~iìm r，J 父 ~N[;l~ 

짜./H'i IHR'↓':lLiJijW!!;~끼떠lifl"따까껏M값쿄之 딩 t~ ;W;Q)융下디iiYE효 ,llliM -vJ Ji‘ 라고 기콕되어있마 

여기에는운맏에 “효!ili꺼立M( 이라고 하여 션조 때에 정려된 것으로기록하고 있다 'J ，) 이깃은 개인 

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대를 환산 소급해서 기 록한 것으로 보인다 앞 전의 @-8}에서 보는바와 간 

이 정려가내려섣 때의 현판플그대로쓰면 ‘今上’ 이란표가는 영구한 것이나개얀직얀 기록은한 

산해시 기록하여 ‘효찌i횡}’ 라고 한 수 였다 아무든 휘 두 책에 나오는 정적의 부인 정풍김씨의 ‘정 

려’ 에 대하여는 ‘벙정f 이 없어도 의심의 어지가 없다 그러나 f조신망조선콕J이나 r송정원연기』이1 

는 역시 정려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영정’ 이 있는듀회진， 이운영 최광 

악최병배의 장려에대한기록이 r조선왕조싱특.， 01나 r승정웬일71，에 없는깃과다르지않다 

또한 정응련， 갱척의 묘갈욕 살펴보자 정웅린의 묘갈은 손주 사우l인 판서 김우형(1616-1694) 

이 지었올 것으록 추정된다 정응련익 요갈은 1747년(영조 231띈페엽元쩌Ij때nniO에 세웠다 

버지l에는엽검혐￡夫戶'iï"，인J했公탠양之~r라 새겼다 9야 이는 청응련의 포증쉰E 영조 웬년(1725) 

에 이루어졌고， 비문은 포증하가 이전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비삭응 새우면서 비";Ei응 고진 수 없어 

비재이l만 포증을 시용한 갓 같다 애L빠연 증"1과 비재에 대한 내용이 비운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미석은 1725년 포증(쟁脫)을윤허한 지 22년 만인 1747년에 세운 것으로보인다 

정응린의 신도BI문은 부재학 김친상(1684-1π5)01 지였다 신도비는 아무나 λH는 깃이 아니 

라 당상관(증직 포함)이라야 세흘 수 있다 ” 김진상이 부제학 재직 λ1 (1735-1737)에 지었을 갓우 

로 보인다 9~) 그것은 검진상이 1738년 대사성에 오르고 이어 승진하였기 때운어1 “부제학 깅진상’ 

이 지였다는 것은 부제학 재직시에 지은 것으후 보아야하기 때푼이다 여기서도 국가익 요칙에 았 

는 공인인 대재학 갑진상이 신도비문을 지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응린이 포증을 받았다는 사성이 

입증된다고하겠다 

정적의 요갈은 1771년(영조 w￥Jin)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데， 비재얘는ιw，rn;양大λ戶핀강ψj 

11 同t~흉禁府흰五쩌都뻔/(f@1Jj평양行1R 1윈%πIìill댔m김!j，~"，"으호 새겨져 있다 이 비제른 보연 장 

적도 포층이 이루어졌음을 얄 수 있다 당시룩 보면 이런 포증을 함부로 쓰면 무사하지 못하였을 

9i1 쟁川tttJjtt~i!J: li ifT， ht양 1 二年/、 )1 ，1683( ’R중l))，Wi MI잔G 1]: 
91) 정웅린의요강은 U께'1는단려본문에맹조암과。1라하였으으로이만깅우는융어야양과세다 
%)~셈이나종。탬 이상 며;슬아치익 무덤 ?;}이냐근치 견옥 이1 세우1 죽은사람의 엉적융 기라는 "1석윤 {l도비라 하는데 。1
는당상관(정3퓨이상)이사이라야세응수었다 우덩에는R표요간은서우고)요나김가근처에는선도'1음 λIIY，마 

97) iIJ*~fÍ;:"Ët엽잔 111 ，:(정 ~24).11Ð:) 낌진상(1“‘í~l77))Ol 부개략을 역염한 시기는 17N영조 11)~17jì(영조 13) 
년이다 17.~년에 눈 대사성이 되었다 그영다연 갱 응린아 신토비E응 시은 시기는 lì35~17r년 사이가 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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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은틀굉없을것이나 

정응린 징적 부가의 포상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1마 숙종 때에 건의가 있어서 시 

행하도록 하였g나 시행이 되지 않았고， 영조 때에 다시 상소한 것이다 즉， 1í25년(영조 1) 경기도 

이양대 동과 선"]틀과 여러 조신들이 입긍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았으무로 충효정문Ct，孝j방J)이 

내려셨다써고보아야한다 

이상에서 청응린1 정적， 청풍검씨의 정려에 대한 분석으로 보띤， 국왕의 ‘맹정 이 없다고 하여 

정려릎 의심한 굉요는 없다 정웅린 정적은 양평군의 효자， 풍선 1 열니 수심 병과 ‘命tt' 이 있는 이 

춘냉 1 최광악， 최병배과 챙풍김씨의 경우 「조선왕조실콕j파 r송정원연기』 어1 없는 사례로 보아 쟁 

응린f 정적의 포증(정탱)에 대하여는 의심한 필요J} 없다 

나라에서내린포증(옳엽)은모든선례를보아다음과갇은영정이 있었을것이다 

• 정응린 ,'t,ê: 때꿇환大슷戶 혈짖*1~li1ι~2.η 今Lζ디十꺼 [[ 싸잃댄 

·징 적 추 뼈강폼*:!;戶휩參씨짧同*tJ5;~잉府극J五섭j뻐뻔H(.f헤앤씁行t9ìm?t1lI뚫~l~jMU~g_q;: ~í~띤之門 

今上ζE ↑ 져 B 命파힘 

• 청풍김씨 추캔 엄士A~jB쫓채Ai"'\i::l\;之門 今上之。COO'l- 命 ì4iil

그러나 만약 예조에서 심사하고 국왕이 포증하여 정려한 사실이 없는 것을 청씨문중에서 위작 

하여 세웠나띤， 노룡계에 속5운 칭응련 하동정씨 가문을 그 반대계열(냥인， 소몽)이 그냥두지 않 

았을 것이기 때운이다 당쟁과 사화로 살부지수(앙父之밟)가 된 파별의식은 지금까지 골이 갚어 

있다 선내의 조금한 흔이 쳐야도 ]:ii_투터를 잡아 두고 보지 않는 갓아 우리 사죄의 민설펀 풍토삭 

기 때문이다‘ 그바묘후 정웅란， 정적， 청풍김씨익 명정은 1774년 정문에만 기폭되어 진하던 것이 

소싣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r청풍김씨세보.，(1750년)에 칭풍깅씨는 

정려되었음을 기룩했고1 송사열의 5대손 송환기가 서문을 지은 '<>1-동정씨익위한}족보.， (1800년) 

에는 정응련， 정적， 청풍김씨가 정려된 깃으로 기록되이있마 

이상으로보떤영정이 없다하예정려가아니라고부정할근거는없마 따라서두먼째문제도논 

리직으로 해걸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하겠다 

4.1974년 선근리에 복원한근거 

98) δ}농갱써익우1공피측보， 2010.p.87 냄)ι1?~j1，， 1750(영조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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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f1mf' j' 1 H!n \펙 
; i 11111 11111 i 11111 \'11111 

t」 • __ J γ 
，~、￥i，'싸門 신근리 71-6 요에는 충신 정응린 웅효 정적， 열루 정몽김씨 양뼈섯 01 있다 펀재 워지 
경도 127'33.154 'E/위도 37’ 18527 N 

세 번째 충효얻정문을 “1971년 선근리에 복원한근거가 있는가T라는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 

보자 홍천면 신근리에는 총선 정응린， 충효 정적， 열부 청풍킴씨의 충효열을 기라는 충효열정운 

(때)이 았마 정문흔 ‘깃말을 꽂는 문’ 이리뜯 의마이다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본받도콕 하고자 

하는사회 풍교를 위한 것이다. 

전국에는 4 ，3627H의 정려가 있고， 그 중에 비식윤 세우고 건볼을 지은 것이 595개나 된다. 이 방 

식대로 신근리 정문은 건울←응 짓고 그 안에 정비릎 세웠다 신근리 충효열정문은 지금 정문이 내려 

지는 시대도 아닌데? 없던 정문을 1974년 새로 세운 것은분중사란들이야 。1해하겠지만 누가보아 

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징응린의 맏며느리 김씨는 선조(tf~ll) 떼에 영부(쩌쩌，&rltJi)로 정려 

야￡댐)하고 'M 영조 원년(까祖元年)에 경기 충청 윤생과 대학 선비 이양대('1'''';1:) 등이 상소하고 

조정 상신들이 주청하여 그 시부연 정응린 장군윤 충신으포 가신니1부 호조잔표l-~- 증거 받고， 남띤 

청적은 충효로 자힌대부 형조판서릎 중작 받았다 ,", 한설하여 정분을 세우니 ‘충효열정문(ι!孝잉 

!H1)' 이 그것이다 m 이것은 사실 정려문이라기 보다 정려각(1， 1꾀써)이다 충효열정문은 처음이1 

홍전면 신근2펴 322-5 임 ‘정문터’ 라는 곳에 건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오년(1774)에 산불로 타버였다는 것이다 ” 그 후 복원하지 못하고 세원이 지냐갔다. 
하통정씨익위공파 정기사(1935년생) 회장은 이곳에시 약500m 떨어진 신근3리 388번지에서 {증생 

99) 양川tt연I'tí .tI ft ， l(f영(수증 9) 그러나 161ï년(광배9) 간생원봉국선속상강앵싱도에는 ‘↑上띠!，tr~' 이라하였다 
1(0) .3}-동정씨익위공피족보，R7 
101) 깅기도 여주군흉진민 선근랴 71-6번지 정문 힌관은 、↓~T 1'9>이라 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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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장하였다 어렀을 직부터 자라연시 부친(jj; 

려，1915-1%3)으혹부티 청문 터에서 받응 갚 때에 기와조 

각이 나온다는 말을가끔 둡었다， 

그러므로 지난 10월 21일 정기서 회장 퉁 하동정씨문중 

어은 3인파 함께 정문터흘 잦아갔다 신근2리 321-5벤지 

정신모씨 집 바로 뒤가 322-5엠이다 여기서 정기서 회장 

이 붕에 탄 것으로 보이는 와편 2점을 받견 했다 씨) 당시 

에는 이 일대가 정씨문중의 땅이었고현재는그후손인 정 

씨네의 개인소유지로되이있다 

그이으로 이곳에 끽원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 

운중펴익에서 ‘션조의 징눈이 블에 탔는디11 210년이 지나 

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깃응 후손의 도려가 아니다”하고 

또 “참판공과 정풍김씨 할매니가 지평 고파산。11서 왜놈들 

과 싸우 다순전하셨는데 380여년이 지나도독 표석하나 해 

드라지 못히는 것은 매우부끄리운 일이다 우 선 정문이라 

도 먼저 복원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lU~) 그러하여 

19ï4년 홍천면 선금리 71-6빈지 종중 땅에 터를 닦고 청 

려각을 세웠다 。1 정문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322-5 임 

에 었던 것을 렉 원한 것이라논 타당성이 인정된마 

그러나 간약하게 uj석으」료 세우는 사에와 비각l정려각)둡 짓고 그 안에 나무로 현판을 걸이놓t 

사례와 정랴비를 세우는사례가 있다는10')) 갓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칭문의 영칭도 문중마다다 

양하다 삼혹각(느孝때)， 정충각(t， J암 f밍)， 정효각이동쭈때)， 효자각(쭈子쩨1 ， 효녀지운(추女之매 1 ， 

열녀각(烈女間1 ， 삼강문(三쩌門) 등으로다양하다 

여주군홍천면 선근리 õl'동정씨의 ‘충효열정운’ 은 BI각 안에 다음과 같은 정비 셋을 세웠다 

102) 정기서 회장과 정세현 고운은 산은i 윤여 1 탔다는 성도 있고 병아도 결에 탔다는 섣도 았으나 확싣한 것은 앙 수 없 
다고라고，정해군 늙까도빙화에 있다는맡아 있고산붕표타버렀다는성도있다고한나 그러나 1774년(영조 50)은 
외한은 없어서 산율로 보늠 깃이 성득력이 있다 

103)20년년 10월 21일 히옹갱써 운응: 정세연 고문， 챙기서 회상 , 정해군 풍 우약 신근2펴 322-5번시 샤 갱문늬를둘러보 

고외변조각 2션을찾았다 

10i)정헤균종무대당 
105) 진국에 이간이 정비등 세우고 "1각을 지응사헤는αx 여 건에 닫한나 경주시 분성김씨정효"I(쑤햄ftM金lUε 4'M 

(tó;띄패j、天 '11"'1좋金公파원 6'￥ 안동시 일디 시성의 칭려"1 (~ljdW >l'''옵양=t: tIJllltfJ1Z~잉， 냥。&주시 (,t ,þ7 
엽 i↑4公 W-tííι門(니1부어1 정려"11)， 갱주시 〈김두망의 갱려"1) ，응성군강곡연〈추子엽장써~，;댐!1}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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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 얘戶핍5찌옛3應양之f깐 (충신증호조강관정←응린지려) 

• 씨:7: P\1세TIψ~r}옛3낼之「강H충효 중형조판서정거지려) 

• 쭈꺼!I'il영*Aiõl요:ti!;之~" (효영 증정부인칭풍감싸지려) 

이아 같이 비각 안에 정비륜 세운 사례는 

전국에 5957H나 된마 "i> 그려므로 현재 내 

부에새운정려비는문제될것은없다 다만 

정려비릎고증할만한분구 ‘命It’ 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도 허다하다 양평의 경 

우 70여병이 정려릎받았는데， 현존원 것 

은 4명의 정문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 

허한 사례는 위의 주)%에서 보더라도 정응 

풀렐 
177‘냉 소성. 영웅이에서 용Jξ. 치"’i 

용션연 ιJ흔려 322-5 앙 

련정적 청풍김씨의 청려각에 대하여는소선되어고증이볼가능한상태이므로웬상회복에미휴하 

디라도 1774년 소설된 정려각을 복원한 것얀은 의섬한 여지가 없다 

VII. 맺음말 

정웅린 창균은 충효와 절의와 인예(1=m!:)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사나이다운 기상으로 

문무의 꿈을가지고 았었다 장군은 1591년부진 옥야공[inJ}민의 상을당하자합팽현감을사직하고 

여주 상백리 묘소에시 시묘플 산고 였었다 다음해 4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 떼들은 파죽지세 

로 퓨상함에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고 션조대왕은 다급혀 파천하고 서울은 함딱되었다 

그러므로 정웅란은 이 화금을 다부는 국가의 운r성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파 송선하여 적을 토벤 

하기로 갤심했다 장군은 상본윤 벗고 자제블과 더볼이 의벙을 모접하여 4 ， 5백 영을 모집하였다 

이는경상도악령의곽재우의병과거의비슷한시기였다 

정응련 장군 휘하익 의병들은 의기 액매하여 승전고를 울렸지만 마지따으로 5원 8연 고라산 전 

두에서 왜적파 혈전윤 벌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우로 처정하게 패션하고 말았다 여기서 정웅린 장 

1α:1) 1，'f댄떠 안의 "1석도 연정한 모양이 아니고 다양6}다 "1석의 "1리 Ll， 바망。1나， "1신이나， 새키는 긍씨나 크고 작응 
이나다양한행대틀갓주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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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그 장지부 청풍김씨 넷째아들 정일 셋이 순섣하고1 장자 청직은 외지에 나갔다가 흐필 연하여 

~I보릎듣고부대로돌아와뒷수습을하고효도와복수의 의랴릎다하였응운송정원일기에 있다 

이로써 칭풍김씨는션조조에 정려되었고， 징응린 정적 부지는 영조원년에 정려되었다 함께 순 

철한 일에 대해서는 포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정웅린 정적 분자와 맏며느리 김씨의 정려문은 신 

근2리 322-5 임에 있었는데 1774년 불타고 종중에서 1974년 신큰리 71-6번지에 획원했다 그깃 

이 현재 ‘충효열정운’ 이다 또한 2012년 상촌장학회에서는 자료를 말달 겸증하여 지평연 대평리 

에 입진의병 전적 "1 공원응 조성하고 ‘잉진의벙 420주년 기념 진직비’ 를 세우게 된 것이다 

정응련 ζ낸의 거의(잃짧)와 순절의 의병정신은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과 조상대대로 전해진 충 

효전의와 인경(仁，ll의 가징적 배경 속에시 체질화원 호국정신， 충절청산， 의리정신， 결사정신의 

응경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임금에게는 신하익 도라를 다하였고1 냐라에는 백성의 도리를 

다하였으며， 조상에게는 후손의 도리를 냐하였고1 후손을에게는 선조의 모빔을 보여주었다 창자 

부 김씨가 시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넷째아틀 일이 아비지의 뒤릎 따랐다 휘하의 의병을온 장수와 

함께 전띨하였고 산아남은 장사 적이 원수를 갚고자 재상뜰과 복수청을 션치하고 응정에 전력을 

기울였으니 역시 충효약 의리를숭쌍한기풍에 있었다고 하겠다 

정응린， 정적，갱용김씨 퉁세 정려릎합하여 j충효얻정문} 이라하여 선근리에 세웠던 것이 갑오 

년(177깅)에 불타버렸다， 이 정분에 대한 의문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세 가지가 모두 논리적무로 충 

족되었다 그러으로 1974년 충요열정운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있을 수 없다.2012년 대평리에 세운 

임진의병 전적비도 샤션에 입각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려나 앞으혹 충효절의 정신윤 선양하기 

위하여해야할과제가남아있으니，다음세가지가그것이다 

첫째， 갱문이 외지고 협소하여 관리도 이엽고， 흥보도 안 되고 성려의 의미도 실종되는 젓 갇다 

정씨문중에서는 상백리 정웅란 묘소 근치 마을로 정문을 。l천 고건축으후 재건해야만 정문의 의 

미가회복될것이다‘ 

둘째， 양굉군은 대평리 전적비 공원에 정웅련 장군파 함께 전사한 무명의명듬의 위령비를 세우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장수의 순절온드높이고 장줍들의 순철을 외면하는 것은도리에 맞지 않는다. 

셋째， 지평언은 대평리 ‘잉진의병 전적비 공웬↑ 을 정비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중등학생들과 대 

중의 국민정신교육의 도장으혹활용해야 한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받적으로 신명을 바진 역사 속의 의병들을 기려야 승댄 것은 모든 국민 

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을 외연하면 지나간 역사속의 처정했던 민족의 고통을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고， 국가와 민족의 계속성과 반영에 대한 미래도 없응 것이기 때문이다 

214 징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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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烏山市)으| 어원(語源)과 그 해석 

낭경 식 (오신문화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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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모는 사울에는 이릅이 있다 득히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개성적얀 이름이 있다 그렇지만 

사람 모두가 개개별로 모두 같지 않은 이름우로 개생에 맞도독 지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같 

은 이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사람 개인의 취향이 틀럼드로 다른사람과 마르게 지으려고 해도 

이름으로 조성되는 조어에는 한계가 있마 그럼으로 모두 약속은 하지 tì9J지만 긍자 조합의 한계 

를 무의식적으코 알고 동병이인이 있음을 연정하며 자신에 맞는 이름으로 근친과 인근 사람과 이 

픔g로증복이 되지 않으면좋은의미와소망을담아짓는다 

땅에도고유한시땅이부여돼 있다 그지역만의 득정과좋은의 ul와지역갱서를맘고지어지나 

지명도사람 이릎과같이조어에는한개가있이사란 이릅과마잔가지로같은지영이 지어지는깃 

이 많다 이려한 한계에노 붕구하고 지멍에는 오랜 세원에 검처 한 곳에 살딘 션조들의 염원과 생 

환의 득정과 편익， 그 지역의 지형， 풍토[ 정지1와 관련된 산엽의 득정이나 교통의 의미 등이 담겨 

있으므로우리는지멍에서 그것을유추헤 본수있는것이다 그래서 지명은그지역의 언굳이며 1 

문화며， 사상이며， 지역민악 정체생이기도 한 깃이다 오산(치Ll I)이라는 지명은 진국에 걸쳐 분포 

하는지명이다 

현재 오산시(음山벼)는 이영게 전국적유로 분포하는 오산(틴山)이라는 지멍 을 가진 곳 중의 한 

곳연 뿐이다‘ 그렁다변 동일한 지영이 진국직으로 열마나 분포하는지 안아보고1 그 어원은 어디서 

나왔으미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이 지병응 헤석해야 하는지 알아부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산〔다미)이라는 지벙어1 맞게 9산시(~lll iTi)의 상정 새도 변경해야 하는 이P「블 찾고자 한다 

II ，전개하며 

1 우리나라지병의특정 

첫째，우리cf라지명의특정증의한가지는고대에우리는말음척을수있는운자가없어，한자 

(i찢字)를 아용하여 한자의 음(音)이나 운(힌1)의 일부나 전부글 따서 우리맏 지멍을 직게 되었다 소 

위 이두(史폈)로적는지명이었는데， 한자로표기는되었으나이두로표기 띈것은설은우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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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이었던 깃이다 이렇게 순수한 우려딴 지영과 한자의 지맹우로 이원화되기1 되었던 것이다 한 

자의 모슴으로핀차용된음인 이두와뜻으로 작은싼자의 이픔과섞여 시간이 흐르다보니 지금은 

혼란이 가중되어 음으로 읽어야;순 갓과 훈으로 해석해야 히는 것이 뒤섞여 혼란이 기중원 되다 

가 시대에 따흔 치명익 띤천이 겹쳐 지끔은 지명하나 해석에 퍼줍 게임히듯 이렵게 되었다 이)윤 

튿연 수원을 고구려 때는 買깡이라 직였는데， 순우려반인 불곧이아 말음Bf연서 쓰기는 찌낌이라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 후대에 와서는 윤곧이라 l간응하지 않고 한자 발음인 매혼만 인식하게 된 것 

이다 걷국엔 물골이 매흘이 된 깃인미 r 그 후대엔 뜻으로 한자로 옹겨 저어 수성(水뼈)이라는 지 

I껑이 탄생하케 되니 뭉골， 배흥， 수성이 흔용되어 지금까지 이이지고 있는 것이다 이증 갚곰이나 

수성은 같은 뜻이 되나 §깐(매홀)을 뜻풍이 하면 영뚱한 익미의 지병 유래가 되는 것이다 

플째， 우리나라의 지명은 새로운 국가가 건션되면 행갱재개 개편우로 자주 바뀌었다 거띄 대개 

가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으로 앙조가 tlf뀌면시 지벙개편 작업을 거쳐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예갚 들면 서웅은 백제 때는 하북위러1성(fTIJ北댄파.~)， 고구려 떼는 남평양(비平j샤， 북한산생)↑ 신 

라 때는 신주(新川)， 북한산성(北여 111쩨)， 한주(~川)， 양주(柳1-1)， 고려 띠는 남경(에京1 ， 한양부 

(댁찌府1 ，조선 때는 한생(i쫓城1 ， 일 "11하의 경성()/:~\)，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로 바뀌어 내려오 

는것이다 

요산이 속해 있던 수원(水멍)의 지영도 고구려 떼논 문콜윤 。|루 긍자인 Jl?e!ζ 적였으T예， 신라 

3\대왕인 정덕양16년(757년)에는순수한우리만 뜻에 해당하는 한Ã)을 잦아 썼는데 울곧의 낭은 f( 

로， 공은 깡로 표기하던 것을， 아예 한자 뜻 의미로 불은 水로， 골은 댔으로 tlj-'꾸어 울곰윤 수성(水 

씨)으로 B내는 인대 변혁을 한나 따라서 말은 물곧이라 하면서 적기는 수성(水찌)으로 직었다 그 

후 고려 대조2년(910년)에 주， 부， 군， 현의 이응응 당나라식으로 고치게 되어 다시 수주(水川)로 하 

였다가충선왕2년(1310년)에 수원(水따)으뢰 바꿈으로서 조선짱조를 기쳐 현재에 이르고 았다 

또한 수원 지역의 위치도 변화를 기듭했는데， 조선 정조13년까지는 현재의 화성시 대안읍 송산 

리에 읍지가 있었을 때의 수웬(구읍 치 1 ， 장조가 수씬읍사블 연재의 수원시로 옮긴 이후악 수원(신 

읍치 1 ， 과기 수윈의 관할에 포함되었던 오산시와 화성시픔 각 지자-'11에 이관하고， 과거의 수원음 

과 인근 일부 랴， 띤응- 흡수한 현재의 수원시이다 

오산(ξ山) 지역도 1914년에 갱호변과 초갱변， 산성면， 문시벤의 일부 전부릎 봉합하며 성호연 

(산성연과 청호연의 한자썩윷 땀)이 되고 1911년에는 오산면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파 갇은 것이 

다‘ 이렇듯 지명과 영역의 무수한 변천을 겪응으후서 더욱 꽉잡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병의 졸속 

번친이 얼마내 신증을 기해야 하는 일연지륜 알 수 있다 그이므로 지명의 사랑과 보존에 힘쓰는 

깃은 문화재 보존만큼중요한 일이며 문호}유산윤 보호응는 일이기도 한 것이마 근대에 쉽게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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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지 농경지에서도시회로도심g로번한오산돌파부산동원통이속하는 문입들의서쪽 
일부분 암{c"세 박롱이 속해 있는필옹산줄기가 보민다 

을 바꾸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마 지명을 웅해서 우리나라 말익 변진， 선조듬으l 풍속이나 

사고 생활양식 등을 되 바쳐블수 있는 기웅이기 때문이다 이려한 이유로 지리학， 역사학， 사회학， 

국어학，얀속악등종합적인 연구가필요한영역이 되어비렀다 

셋째， 우리나라 지명에 많이 쓰이는 한까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의 순서는 이형다 山， 유， 

新， 大， 10 ， 111 ， 뻐， 石 ， r. , 內 등의 순으로 쓰이고 있다 ” 이것은 우펴나라 지병이 자연과 관계되는 
것이 많다는 것윤 의띠한다 우리나라 지명 증 ~I이 듭이간 지명이 제일 많은 깃은 우리나라가 산 

이 않은 산악 국가이기 매문이다 오산(，(!， LU)지역도 오산의 중심시가지를 이루는 담동부를 재외하 

고는 대듀L윤소능션과 200m미1간의 구응이 발달되어 있는 산이 대부분인 고장이다치 

넷째， 견아상제(:k牙相때)의 형태로 중국 한나라 이전부터 쓰이던 제도로서， 군현이나 방리의 

경계가 개의 위아래 。1빨이 서로 어긋맛음과 같이 어긋나고 뒤섞이어 일직선이 되지 않음을 말한 

다 즉한고을이 킬께다른고을로뻗어틀이가고)또그고올은또다른고을옆으노갈게 뻗어서 

로 엇물리가) 정계를 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봉긴제도하의 지방관이 모반하였음 정우얘 옆의 고 

윤에서 쉽게 진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 리냐라에서도 조선 초기 때종 때 지앙의 행정 

l) '7ì'kit'， f양생의 따1;" 미핑양， 19&i 
2)r오산시사 l켠"오산시사펀잔위윈회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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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정리할 때 이와 갇이 모든 군， 현을 서로 엿윤리게 하였읍으로 "1명의 유래나 변천윤 밝히 

는데 매우 어협게 되이 있다 이 제도는 1914년군현파 리 1 통의 풍폐합으후 현재의 제도로바뀔 때 

까지계속되었다， 

2. 문헌상오산(鳥山)지역을 가리키는 기록 

문헌상요산(ζ山)지역음나다내는최초의지역명은부산(옆山)이다 

r삼국사기j 권 제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5년(AD 238년) 2윌조에 의하면 1왕은부산(줌山)에서 

사냥하고 50일 반에 서 울로 돌아왔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많은 역사악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부 

산이란 지명음 진위(振없)부산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진위현 진의 부산현은 오늘날의 오산시 동쪽 

의 부산동부근이라는사실이다"그리고옥산성에관한 역사적사설을살펴보면 땅국사기j 권 

재23 백제본기 제l 시조 온조왕(溫m王)11년(기원전 8년) 7원조어1 ‘독산책(졌山때)， 구천책”의 

양잭을 섣치하고 낙랑의 침략을 막았q' 는 기록과 f상국사기j 핀 제3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18년 

(AD 373년)에 빽체의 독산성주(秀山뼈主)가 남녀 3백명을 거느리고 항복하여 왔으묘로 양은 이 

들윤 받아들여 6부에 나누어 삼게 하였다’ 는 기독이 보인다” 

이리한 옛 문헨의 기록으로 보아 오산의 역사나 주민이 상았다는 증거는 약 2천 년 전 이상으로 

추정된다 

위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우리 고장 오산(鳥山)음가리거는 최초의 지명은 부산(옳[!ll 이었다 이 

후 고려후기에 이르러 부산(풍띠)과 그 의미가 유사한 오산(烏山)으로 연경되었다 가마 부(쪼)와 

검을 오(용)가 공풍으로갖는한자의 의미는 검을 흑(꺼)이다이 

3)r_오산시사 1권ι요산시사펀잔위원희， 2rm 
ü r.요산시사 l권에서는용인으로 보고 있으냐， 향토사학샤 잉종산은 구신잭익 구신(꺼JI I)응 현재의 황무지천으료굉피 
었다 r요산의 @씨와득)산성"오산운화원 ， 20Cf7 

5)r，요산시사 1권，요간싸}핀잔위원회， 2rm 

6) 임종상，오산의 역사와옥산성"오산문파원， 2007 

오산시(영미삐의 어원(，용R 마 그 해석 223 



코스모스만개한오산전둔~I 

오산(t'， w)이란현재의 지멍으혹지음으혹등장한분헌은 1451년에개찬된 f고려사(파따및)，세 

가권 '1125，원종l년(1 2GO년)에 고려왕과몽골 장수 속려대가 함께 개경과 강화도릎 오가연서 몽장 

속리대가 주둔하였다는 것윤 맏&간E데 j속리대가 을츄년에 또 오산(김 l[j)에 되둔하였다 (찌퍼太 

찮웹Z띤 필띤T鳥山)’ 글의 내용을 봐서는 강화도 근치의 요산(烏[[1)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현재 

의 오산(i:;山)이라는설도있다 이어서 1452년에 편찬된 r고려샤정요(히짧￡해~n.1 어1도같은내 

용의 기록이 보암으로서 약 75C년 전부터 오산(쳐 1[1)이란 지멍을 씨온 것으로추정한다끼 

[댐의 오산천(쳐 111111)의 기독 변천과정을 보자" 이곳에서도 오산(용 111)의 지명 변화 모습윤 올 

수있다 

• 1425년←영조실록에 용인의 구흥전을 섣명하는 대목이 냐오는데 구흥친은 신증통국여지승람 

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홍천은 구흥역 남쪽에 았다 불 근원이 보개산 남쪽에서 나와 

수원부 오산원천(μ山院’ 11)으로흘러든다 」 것으로 보아 최초의 오산천명이라는 생각이다 

.1481년 생종(，，$)조에 노사신이 쓴 동국어지숭람(싸얘따빼%앉)의 용 인현 산친(山)1 1)조 구 

홍천을설명하면시 수원부 오산원천(서 111院 11 1)이란 전병이 냐온다‘ 

7)r오산시사 1'{'ι? 오산시시댄잔위왼희， 2009 
8) 잎산시사 l콰，오상λμ변잔위원회， 2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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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년 광해군(光따까) 3년에 받간한 신증통국어지숭랍(에어까찌때삐뼈었)에도 위와 통일 

한 오산원천(1':\山院’ 1 1)에 대한내용이 나온다 

.1753년 。l중환(수피뺏 1690-?)이 쓴 택랴지(쩍’11ι、)에는 오산(썼 IIJ)이란 지멍이 나오고 요 

산장(펴)이 3일과 8엘(당시엔당연히 응력 사용)에 연린다는기록이 나온다‘ 

.1789년←정조(正祖) 13년에 간행된 수원부읍지의 산천조에 오매α\1m천으로 기록 되어 았다 

.1793년-수원부읍지에서도 오매(암하)천으로 기록되어 였다 • 

• 1800-1834년-순조(해때) 때에 밥간된 여지도(빡地~)에는 오천((.))11)으로 기듀-되었다 

.1831년-순조 31년에 간행된 화성지 (i;;1JIi，즙)애서는오애([.)싸)천으로 표기되었다 

.1834년 검정호(金표浩)가 그린 갱구도(，’f떼때)에시는 토엄(쪼써)친으로 표기되었는데 여기 

서 토(ffi)는 예전에 오(A)와같이 쓰였음을 안수 있다 

.1835년 위의 청구도와 마찬가지로 김정호가 쓴 청구요람u;띠핑댔)에서는 토현(!f때)천으로 

표기되어있다 

.1910년 사전음지w、選쉰홉) 영인본， 경기도편 산천조에 오매천(η짜1 1[)으로 표시되어 있으 

며 재부남 40리 청호연(在따i힘며 !'!jlJo/r패때)이라나온다 

또 이곳에서 보듯이 오산이 오산(연山)， 오산(첼山)， 오매(되짜)， 오천(셔川)， 토현(llílJ!) 등으혹 

달리표기되고있는것을얄수았다 또， 

1682년 이전에 제작된 r똥여~l고"어l 의하변 「맥제강역북변지도」에서 지금의 오산천윤 고산천 

(lIIllu )l1)으로 표시하고 았는데” 

이것은 고산친의 ‘「’ 이 탈락됐다고 유추하기도 한다 이려한 현상은 오산시안의 현상이 아니 

고 전국직인 현상이다 오산 지명을 살펴보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자의 뜻플이가 많다는 사 

션이다 그랴연r오산시사』에기록된요산(‘딩山)의 이윈μg써)을보도곡하자 내용윤다응파갇마‘ 

“예전에 오산 지역에 까마귀가 많았다하여 붙여전 오산(.(:)IIJ) ， 오산 지역이 예전에는 서해안과 

가까워 요산천으로 바닷블이 올라오는 큰 내(1 1 1)였고 이 뱃가에 큰 자라(왔)가 많아 오산(쨌 111)으 

로 불렸다는 설도 었으며 엘제시대 일본인틀야 한자로 적으연시 오산αi띠)으로 썼다는 션도 있 

고， 오산 동쪽에 동탄연 요산(핍山)리가 았는데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역맹(챔t)응 정한 때 오 

9)f오산시사 1핍어써는고산천응오산천2....~보고있으나.'오산익 역사아특산성j 이↑λ1 01종산은향구지진우i보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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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Ì)L!J)으혹 쓰게 되었다는 섣도 진한다 그러나 오(鳥)자는 고대 삼국시대부터 지병표기자(뼈名 

表해추)로 흔히 쓰여진 글자이며， 산은 ‘마’ 른 ‘외’ 의 변화로 보고 고쳤던 것이라는 추정이다 오 

산의 연세 드신 노인틀은 지금도 ‘오산장(鳥山傷)’ 을 ‘오마장’ 이라 부르고 았으며， 멀랴 외딴 산 

(죠[IJ) 있어 ‘외미’ ‘오미’ 또는 ‘오산’ 이라 불렸다는 설도 진한다 언어학적으로 오(입)자의 읍 

(좁)은 ‘오’ 로 ‘}루’ 의 ‘오’ 음차(퓨il'i)이다 ‘산’ 은 ‘와’ 의 훈차(떼퓨)이다 따라서 오산은 ‘요 

외’ 라고 할 수 있다 오산의 요(t.l;)는 중시〕 국어의 ‘돌 · 돗 - 돔’ 과 같은 뭇으로 동한다 그리고 오 

(용)지는중세국이에서 ‘외따로’ 휴은 ‘흘로’라는뭇의고(lIJt)로쓰여쳤으며，따라서 ‘요’는 ‘고’ 

의 ‘「’ 당략으」료 분천되었다는 학설도 았다 그러므로 오산(용베은 고산(孤띠)에서 변화하여 오 

산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로셔， 다시 말하연 혼로 외따로 띨어져 있는 독산(쏘山 혹은 것~Ji& 

山)을상징하연서 요산(.(;;띠)이란 지명이 붙여진 것” 

으로 보기도 한다 그라나 앞에 언급했둥이 오산(울띠)이라는 지명은 오산(용山)에만 국한원 지냉 

응아니다， 그 역사성도 깊다 

3 요산(鳥山)과통의어로샤용되는지병의 전국분포현황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은 오산시(烏山i!l)에만 국한된 명칭이 아니고 천굳적으로 분포된 땅이릎 

이다‘ 국립지리웬에서 편집한 지도와 한글학회시 펴낸 r한국지명충탑~ 18권을 로대로조사한 이제 

재(쭈껴幸， 향토사학자)의 ‘암山의 j띤名i양싸어] 의하면 烏띠이라는 지명으로 된 취락이 21개， 산이 8 

개였으며 짧山이라는 지명으로 된 취락은 16개， 산과 틀과 골짜기가 107H였다 또한 五[1 1으혹 표 

기원 취락이 22개， 산이 1개， 폼山으로 된 취략은 20개이냐 산은 없었고 고美로 부르는 취락도 12 

개， 산과 틀은 4개로 되山과 동의이인 지명이 무려 114개나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킷은 한자인 

되ψ(까마귀 오)이 쳤山(자라오)， 표山(다섯 오)， 맴山(오동나무오)， 캅山(땅이릉 요)， 五쫓， 五"t ，

烏味， 쫓尾， tãl응， ηj~(배화나무 매)와 흔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오마， 외01， 오무， 오 

매，오외，오산，가악산，까막산，자라봐，개목，개묵과같이쓰고있었다는사싣이다-

사안별로오산이라는지명의 전국분포를양아본다 

l이 응山으1I뼈* 이처1재"오산의 뿌리릎 찾아서" 오산문화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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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烏山

1) 중원군 상모연온천리 암띠洞 

수안보 서북쪽으13번 국도변 식운천가에 동쪽윤 함}여 이룩된 마을로 오미라고도 한다 

2) 청원군 옥산면 사피민(오마) 

산이 외따로 있A으로또는 듣기}운디l 작고퉁근동산이 았으므로 오미 또는오산이라 하였다고 

하며， 이곳에 었는 시장을 요미창터라고 한다 미호천과 병전 전사이 낮은 곳에 형성된 취략이다-

3) 부여군 부여읍능산랴 용山洞 

오석천ctò감 }II) 믿 백u}강 지륜 낮은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4) 광산군 임곡면 용 1])명 

황룡강가 낮은 지대에 었으며， 본래는 함평군 鳥 111面샤무소가 있었딘 곳이나 1911년 행청구역 

통폐합으로임곡면 덕山및가되었다 

5) 완도군소안변 마라산，Q III 

부흥앞에 있는산으로까막산이라한다 

6) 해남군마산면송석리 g띠마을 

옥천천가휠산풍북쪽에 있는미을이며，까악산이라고토부흔다. 

7) 해남군북평연鳥山별 

완도릎 바라보는 육지 끝에 있으며， 외딴 산이 았음A로가막산이라고도부른다 

8) 야천군백사연§山 

내촌리， 조읍랴， 현방리에 견쳐 있는 산우로 오미라고도 한다 

9) 鳥山市용山폐 

요산천가 틀판(찢山!'.:f)Il)에 받달한 마을로， 조선조 증엽부터 f용x.t~ 또는 쳤山유로 동용되어 왔 

으니↑ 그것은 이 지역이 매우낮아서 바다에서 배가듬어윤수 있는곳이었기 때문에 론자라오(쳤) 

지릎 쓰기도 하였는에， 한일합방 후 일본인들이 쳤자의 번거로음윤 피하고， 당시 다지방보다 유난 

히 까마귀가 많았으묘로 임山으로 바껴 썼다고 한다m 별리 으1딴 산이 었으으로 오미 또는 외미라 

고도하였다 따라서 오산장을요ul장터라고도한다 응와 장를때에 따라혼용하고있당을온다 

10) 부여군 양화면송정리와충화면 가화라 경겨l에 있는 외딴 산 

양 리의 경계에 있는 외딴 산잉우로 ，~山이라 부른다 하며， 높이는 210m비다 

11) 안M쩌'l'，&OI 탬띠 111 

12) 까않떠， Fi:ll名山-*!t.J，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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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여군능산리와염장리에걸쳐 있는요산 

백제 매 신영한 사람이 삼아서 3렁 산의 하나가 되었다. 높이 160m 일명 율石ψ이다 

12) 홍성군장곡면 오생리 자山통 

，~tl1山 믿이며，서해로빠지는많은하전가에 이룩된마을이다 

13) 천원군북연사담리감山마을 

앞에 외딴 산이 있으무로 ‘오미’ 라고도 부르며， 냉천천에 엄해 있다 

14) 영덕군남정연장사리 /:::;山마을 

담α 밑에 있으며，동해에 임한해연가마을이다 

15) 울진군 원남연 ~山밍 

통해안가 낮은 곳에 있는 마을혹， 오천통과 초산동을 병합하여 만 든 지멍이다 

16) 거창군능양연간기라 Íl山마을 

황강전과 계수천 사이 간기지7t의 마을로 ‘오무’ 파고도 부른다 

17) 고성군 상리떤 ，~山m

오두산밑이 되므로오산이라하였으며，동산전과상통천의 합류지점에취팍이 형성되었다 

18) 의령군봉수연 서암리 g띠마을 

낙동강 상퓨 하천가에 있는 마음 

19) 협천군 대양리 I~띠뽀 

‘오미’라고도부르고있으며，낙동강상뷰하천카에헝성된취략이다 

20) 협천군대병연 택평리 g山

가운지 농족에 있는 산이다 

21) 남원군송동면 연산리 용川마올 

쫓 111가에 이룩된 연산리에서 제일큰마을이다 

22) 나주군다도면 김 IlJ밟 

나주군 다도연 오산리에 오산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나주호에 참기였다 

23) 여주군 쌍봉면 해산리 용 I11마을 

흉 111 밍에 았는 마을이나， 그 마을 이픔에는 뷰 지릎 써시 흔용승F는 것 같마. 

24) 영광군군남떤요동라 f:!;띠마을 

오통리 뱃가 건너 북쪽이 있는 마을 

25) 해냥꾼마산면송석랴 烏m마을 

6)벤파같은송석랴에 있는마을로 까악산’ 마을과 연해 있으며 ‘월산피’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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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냥군옥천면 선계려 X)III마을 

옥천가가 거오라 서남쪽에 았는 마응로 양해동이라그묘 한다 

2) 짧山 

1) 논산군 성동연 삼호려 졌山마을 

금강우로 흐르는 논산천과 황화전가 화정틀 하친가에 형성권 마을이며， 오ulC산 이픔) 믿에 있 

。!오미랴고도부흔다 

2) 거함주상연내오라 졌ilr마을 

한강천가 폼ilrC산이휴)에 있는마을이다 염약 검블 갇。l 쓰고 있다 

3) 밍양군상남연 외산리 쫓山마을 

낙동강변오산멸의 중심인 "1을로，을가운데 외딴 작은 산3혹 되었음으로 오마라고도 부걷다 

4) 완주군고산연 끄山멈 쨌 Ilr 

여기서도 五山과 짱山을 같이 쓰고 있운응 알수 있다 

5) 전주시 호성동 쳤山마을 

소양천으혹빠서는 하천가에 있는 마을코， 자라처랍 생긴 바위가 있으며， 오애라고도 부른다 또 

한 같은 호생동의 오애 서낚쪽 백석 저수지가에는 잠 111 ， 센山으호 쓰여지는 마올이 있고， 요매 남 

쪽에는五山또는새터라는 n댄이 었다 즉했山，요매 1 까山，댐 rll ，五山。]동의이임을안수있q， 

G) 烏山끼J .\0 111폐 꿨山l'1' 

*h山의 9)벤참죠 

7) 화생군동단연 III山리혔ilr 

치山과동의이인 "1명 

8) 밀양군 칭도연 구기려 

하천가 틀판에 있는 마을이다 

9) 울주군농소연 천곡리 쨌 rlr짜 

자라모양을한골짜기이다 

10) 울주꾼 상북면 길전랴 쨌ilr마을 

태화강가듣판에 있는마을로，듣가운데 있는 감 Ilr 믿에 있다 

여기서도갇은고장의 0)은은 쩍 111우로，산은진 IIJ윤쓰고있다， 

11) 고창군 부안연 꿨IIr명 

오산세틱띠m떼 어원(협J)i):i!f 그 해석 229 



곰소만으로흐르는하천가에상오산，하오산의취락을헝성하고있으며오잇등’ (오산뒤에있 

는풍성이로자라모양으로되었다교한다)밑에있으므로 흉山이라하였다 

12) 고창군생내면용교리혔비마을 

하천가에있는마을이며，지형이자라요양이라한다 

13) 김재군급구면오봉리 쳤山D}을 

상월친 상류하천가에 있는 마을로， 앞에 ‘자라외’ 가 있다 

14) 순창군풍산연두숭리 쳤山 

두지 북쪽에 있는마을이다 

15) 옥구군 대야연 산윌리 !ií:' LÙ 

강은 고장의 오산마을 뒤쪽에 있는 산으로 짧山ξ로 쓰고 있다 

16) 옥구군 옥구읍 선제리 짧山마을 

선제평야에 있는 마을로 자라매’ 라고도 하며， 그것은 자라헝으혹펀 ↓재}메’ 라는 산。l 있기 

때문이다-

17) 진안군부귀면오룡리 혔山마윤 

자천 상륜에 있는 마올로， 五山이라고 쓰이기도 한다 

18) 강진군 성전연 영산리 쳤[!l마을 

성진강으로빠지는금강상류하천가의 I생산리에서 제일큰마을로!자라갇이 생겼다고한다 

19) 광산군 하남연옳IIIÆ 

극락강으로 흐르는 하천가의 취락으로，사땅에 크고작은 저수지가 많으며， 지형이 게처럼 생겨 

서 오산이란 지병 외에 기재， 게재， 거치，-1'존이라고도불리우고 있다 

20) 광산군 평동연 용콕라 혔111 

둥글고작은산으로 ‘오ul봉’ ‘옴봉’이라고도하니，여기서도순수한우리말인 ‘오마’가짧山 

으로표기됨을알수였다 

21) 당양군 대덕면 생곡리 짧山洞 

오려1천 상듀 하친가의 마을이다 

22) 신안군 지도융 방측려 혔山1떠 

갯가 마을로 개복， 개묵이라고도하니 개옥， 개묵과 풍 IU의 관계를 얄수 있다. 

23) 장생군북일연 혔1I1별 

개전가에 있는마을로， 행청구역 통폐합 때， 장성의 옛이픔 청山을 따서 이름"1었다 

24) 여주시 λ상봉면 해산리 쳤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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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동쪽에 있는 산으로1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이류지였다 

25) 화순군동연했山 

마산랴 1 청궁리와 이서연 서 리 정계에 있는 산으로， 자파바위가 있 다 높이는 593m이다 

26) 화성시 동단연 댐매믿 ~山

되LlJ과동의어인지병 

3) 표山 

1) 홍성군장곡연 도산리 표山마을 

광천읍을 거쳐 바다로 빠지는 홍몽저수지가에 있으며， 오며， 윗오미 부닥을 이루고 템삐라 쓰기 

도한다 외딴산이있다. 

2) 옥구군옥구융옥봉리 1i.i 11村

서해에 입한욕봉평야에 오산촌， 상오산퉁마을을 이루고 있다 

3) 완주굽고산면 표띠ill 

뒷산이 다섯정우리이므로 요매 또는 잦 111이라고도 하는 마을이다. 즉 오매， 五山， 졌山을 갇이 

쓰는마을이다 

4) 익산군 五山面 五山뿔 

얀경강에1 엄한 五띠평야의 중성지로 탑전의 상류이다 五山，5[;五山， 四五山이 마은이 있다 산 

이 ::<)라처럼 생겨서 오산이라 하였는데 용가아닌 五릎쓰고 있다 

5) 여주군 가남연 五山믿 

양화전과 안금천의 합류지점인 들판에 었으며， 마을 앞에 동그란 외딴 산이 었으으로 TiÃ라고 

도한다 

6) 제원군 청풍연 ffi山里

다섯 봉우리가 둘러있는 안쪽이 되므로 ‘오마f ‘오"1' "t을로도 불렀으나， 지금은 일부가 웅주 

호에잠기었다 

7) 예산군 신암면 五山멈 

무한전에 이르는 하천7t 마을이다， 

8) 청양군목변화양라 五山마을 

긍장으로 흐르는 하천가들가운데 이룬 nH을이다 

9) 남원군 아영연 원산리 끄피마을 

10) 우주군무주읍 공111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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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읍을 관협F는 남대친가에 있으미， 외딴 산이 있으므로 ‘요무’ 마을 이라고도 한다‘ 

11) 완주군 조촌면 성덕리(끄山믿) 

남쪽 펌야에 있는 마옥호， 뒷산이 자랴 같다하여 이름지였는데 짧자가 아닌 끄X 를 쓰고 았 는 

것으노보아 갇이 혼용됨을 알 수 있다 

12) 익산군옥관변동촌리 五I~마을 

옥관전과부상친사이저지대의마윤로 ‘자라꾀’라고도한다 

13) 익산군 생라면 신목리 五山마을 

금강에 임한틀관에 있으ul，마윤모양이 지너1같다고한다 

14) 장수군산서띤표III먼 

거수천으로흐르는하천가든판에 있.2.며，오봉산딩이 되므료오산이라하였다 

15) 정읍군북면 남산리 겁 III마융 

한교찬가에 있으며， 뒷산이 자라같다하여 오산이라 하였늠데， 장가 아닌 용지릎 써 흔용하고 

았다 

16) 강진군군동연후계리 E.山마을 

섬진강변을판에 있는 π}을로，갈산이과고도한냐. 

17) 나주군공산연신곡리 끄山듣 

영산강에 엄한선곡리와중포려이1 걷쳐 았는 넓은들이다 

18) 승주군 상사연요곡리 五山마을 

이사전드로흐르는하천가에있으매，서촌이라고도한다 

lY) 승주군 주암떤 1L llJ및 

보성강우로 흐르는 하천가에 았으며， 모양이 자라처럼 생겼으으혹 ‘자라외’ 파 하였는데 혔가 

아닌五자릎쓰고있다 

20) 신안군 암태연 기동랴 끄山마을 

기동맑주쪽 깊은공짝기에 있는마을로1 다섯 꽁우리 믿이 펀다 

21) 산안군 암태연 오상"1 Jèlll마을 

다섯 붕우리 낌이 되므로， 오산 또는 오상이라 하였다 

22) 영암군군서연아정랴五山마을 

후미친 곧짜기 안이 되므로1 요금설， 五山， 짧山으혹도 쓰얀다 

23) 진도군고군연 Ji山밀 

마로헤로 틀어가는 하친가에 있으며， 외딴 산이 있으므로 j오미’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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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챔띠 

1) 영통군 용산연 상용리 샘l11;떼 

초강친 상류 틀판에 있으미， 전에 오동나무가 않았다고 한다 

2) 음생군 대소변 웹111 'Il 

0]호천가에 있으며，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미라고도 한다 

3) 논산군 양촌면 챔 ill 'Il 

사방어l 높은 산이 둡랴있는 가운데 장선전 상듀 낮은 곳에 있으묘로1 요0] 또는 았 III이라고도하 

며，상오산，오마마을을이루고 있다 여기시도오미， 템， 쳤별 동의어로쓰고 있응을안수 있다 

4) 양주군액석연챔Lù_9l 

외딴 산이 있음으로 오디l라고도 부르며， 고산(孤山)이라고도 한다 m와 ι디가 동의이'"이 0] 여기 

서는 M와 ↑홈플 같이 썼음으로 1[, ,[i" 챔의 어원이 같음을 안 수 있다 

5) 안생군음광연염山멸 

서운산에서 받원하여 안성천으로흐르는 하천가 취락이벼， 외딴산이 있음으코 댐곳라고도한다 

6) 화생군 통단변 샘山멸 

오산전 상류인 꼬리 쪽에 형성원 취락이으로 우리의 고유어로 오미라고도 블렀다 또한 자라처 

럼생긴산이 있음으」료자라에또는쳤ß라고도쓴다 그리고요미풍쪽에는자라메라하여 %山이 

라고 쓰는， 높이 73.1m의 산이 있다 갚은 고장의 마을은 댐ilJ이고 산은 용山으로 필요에 따라 쓰 

고 있으나， 말이 생겨난 밑뿌리는 감은 것이다 또 다흔 설로는'" 풍수지리션에 의한 명당자리가 

있는 5개의 산(주공산， 마특산， 왕배산， 가마산， 마당산)이 있어 오외(liUI)로 불리였다 하며， 그 중 

자라 모습을 한 산도 있다하여 구오꾀(엠五ilJ)로도부르다가 구오산<1lI엠山)이 되고， 다시 m山으 

로바뀌었다고한다 

7) 청원군 미원연 쌍이라 댐山마을 

미원천가에 있으며 전에 오동나무가 많았으표로 댐 111 또는 ‘오미’ 라고도 하여 f 흔용하고 있다， 

8) 영양군수비변수비리햄버마을 

장수포천가에 았으며， 고유한 우리말로 ‘오무’ 라고도 부르고 있다 

9) 영천군화북면핍山면 

효F욱천가에있다 

13) 문현상요~H당띠)지명응→나타내는기록잔죠 

14) 、생영 ， ri'ß t 벼%-4iJ ， l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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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성군봉양연 삼산리 해山마을 

쌍계찬가에았으며 가단’이라고도한다. 

11) 칠곡군 지전면 샘山벌 

금호강으로빠지는하친가에 있마， 

12) 청도군 각북면 펌[l[및 

각북천가에 있는 동， 랴이다 

13) 논산군 연산연 펌[![되 

연산전가사갑들에 있으나， 흉잃山이 있으므로 五口야 또는 옳山 이라고도한다 

14) 당진군 신평연 장요리 오미마을 

아산안으혹 흐르는 남원전가， 을판에 있는 상오리에서 가장 큰 마을을 ‘오마↑ 라고 부르고 있읍 

에유의하여야되겠다 

15) 함양군서상연 대냥리 채山}에 

남계천상류듬판의 칠형정동북쪽에있는마은로， ‘오푸라고부르기도한다 

16) 욕구군 대야연 산윌리 챔 [l[펴 

만경강에 엄한대야들안의 산윌리에서 가창큰마을이 댐山삐이나，댐山 뒤쪽에 있는산은 l;l山

으로표기함에 유의 하여야한다 

17) 임설균 둔남떤 댐山m 

거수천으로 빠지는하전가에 있다 

18) 익산군 춘표연 셈山!Il 

유용찬가헤 있으혀， 펴댄 잎야1 한정강 지}냉 01 있다- 외띤 신이 았으으로 오산야파 하았다고 잔 

한다 

19) 곡성군 혐[![및 

곡성군 1읍 10면의 하나로， 면 중앙에 욕과친이 흐르고 있다 

20) 담양군 창평면 요강리 힘[!J마을 

증암강 상듀 등판에 있￡며， 오동나무가 많다고 한다 

21) 장흥군장평연 봉림리 웹山마을 

보성강 상듀。1 며， 오산(까막산) 받이다 

22) 횡성군공근연I1iUJ및오pl마을 

금계찬가에있으며 1 중심되는마응을 ‘오미’라고도한다 

23) 파주군 조려면 IDLÙ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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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山S띠고} 전지산(전지미， 황새말) 마녁알의 이등을 따서 만을었다 

히죠美，五味 

1) 제원군봉양연봉양리오미마을 

고포천가에 있으며 오산이아고도 한다 

2) 진천군 이월연 삼풍리 五곳山 

들가운테 외따로 있어 오미라고 하였다 

3) 영천시고때떠 

금호강으로흐르는고현친가의 마올이 와진 산머리에 있응으로 외머리 또는오미라고 하였다 

4) 익산군랑산연삼당리 li美마을 

부팍건가에 있으며， 샘이 다섯인데 울맛이 좋아 五t라 하였3니 끄때와 갇은 말이다 

j) 제원군봉양연 봉양리 오미산 

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도 ‘오미’ 이다 

6) 제원군송학면오미리오미마을 

주천강으로틀야기는하천가이며，오미'l7~ 많이녔으묘록 j오미’라고이픔지었다 

7) 진천군문백연옥성리오미마을 

미호전유로흐르는하천가이며， 앞에 낮은산이 있어 ‘오미’ 또는옥산이라고한다 

8) 챙원군북이연 옥수리 요미마음 

보장천가들판에，외딴산이 있어 ‘오미’라고하였다-

9) 논산군성동연 삼호리 오미산 

논산천가에 있으며， 모양이 자라같이 생겨 ‘오미’ 산이라 한다. 

10) 서산시 오남연 흠끗마을 

시해로들어가는친수만에 임한마음이다 

ll) 안동군 풍산융 五美'Il

악동강으로 빠지는 풍산팽야에 엄한 마을로， 한때 이곳에서 다섯형재가 한꺼벤에 과거에 합격 

한 것은 참으로 아픔마운 일이라 하여 五美라는 동네 이등을 지였다 한다 

12) 진양군명석연五것믿 

남해로 틀어가는 진양후에 인정하여 있으며 ‘오무’ ‘흠 111’ 이라고도 한대 

13) 구례군 토지연 五美里

성진강으로 흐르는 하천가들 가운데 작고 풍큰산이 있으므로 오미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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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구군 방산변 五'*tl!

파로호로 흐르는수입친가낮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15) 북제주군구좌읍서끔영리오마을 

영풍굳 북쪽에 있는 들이나 

16) 이천군 마장연 관리 午싸마을 

관리천가비옥한농토를앞에둔마을록 ‘午매’ P]융이라고도한다 

우}의 11471의 지멍을 분석해보연， 첫째， 공통적으로 하천가냐， 낮은 지대 또는 들에 형성원 취락 

으로 오산， 오미라 이료 지었읍운 알 수 있우며， 서해ζ 후르는 강가 마을이나 듬 또는 산이 68로 

제일 많고， 냥해 34, 통해 3, 기타 9의 슨이며， 도별로 보면 전라도 55 , 충갱도 25 , 경상도 21 , 경기 

도 10, 강원도 2, 지주도 1의 순서로분포되이 있나 

틀째， 재미있는 깃은 R마이란 지멍이 26인니1， 찢ψ도 26이었우며， 댐山은 23으로 五山과 같았 

다 그리고 오미는 16이니， 이것은 오산이 지영에서 함께 쓰고 있었음으로 중욕을 피하여 주로 쪼 

는 지영 하나만택했기 때문이다 즉음， 졌 챔， 폼， 五자릎동의이로쓰고 있었으며 고유한우리말 

인오미도외미，오무，오매 f 요꾀 r 외외등으로부르고있으나한자로는五'1:，공것，五'k，료味，을 

11), 쳤尾， I~尾로표기되고 있었음도 얄았다 

4. 부산(쏠山)이 오산(시山)으로 지멍 변화 

문헌적 근거가 없다시펴 하는오산의 어원 찾기는한마디로모래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그럼에 

도 앞에 기술원 내용을 찬조해 오산의 어원을 유추해보고자한다 필자의 생각은오산의 어원은부 

산(쏠山)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본다 문헌상 가장 오래뭔 지땅이며 부산(효山)은 현재의 부산동 

(옳山뼈)으로서 행정구역상 바로 옆에 붙여진 오산동(율山삐)과 갇은 곳으」료 와도 무방한 정도로 

한 덩어리 지역으로 뭉 수 있다 현재의 오산시(.(1，山市)는 오산동의 오산(10山)의 확대 지명이다 

다시 말하띤 요산동(랴)의 오산(잉山)을 시(끼í) 전체로 확대 한 것이 오산시(용山며)이기 때문이 

다 부산(줍山)이 오산(Aψ)에사는 가장 오래왼 지명이고 이 우산(옳매)이 오산띠ψ)으로 변화했 

다는 향토사학자 임종상의 기록을에 나타나는 

2;36 남경식 

“우리 고장 오산ξ山}을 가리키는 최초의 지명은 부신H옳山)피이었다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러 

부신(엎山)과 그 의미가 유시한 오샌을山암로 번경되었다 가미 부(좀)와 겁을 오(응)가 공통으로 

갖능한자의의미는검을흑(뿜1""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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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E딜 일부동경지로남아았는운양틀동욕띤1 ‘「런연깐에검푸은부산웅-산듬이보얀나 

이 션을 펼지는 지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산광역사(중 111짜!ì ifj)가 없었다면 오산시(다山떠) 

가부산시(꽃山市)가 되"1 않았을까도 생각해 본다 부산광역시(죠 111짜 J"' I!n가 있었기에 1부산광역 

시와 중력을 피하기 뷔해 오산시(되山市)로 병병하지 않았은까 생각도 든다는 발이다 일헤로 광 

주광역시(光州얹!Æifj)가 있으므로 경기도 팡주(씨川)는 한자 표기로는 단라도 한글 음이 같아 강 

주시하면 정기도 광주시약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 사람듣까지도 전라도 광주팡역λ|를 떠올랴게 된 

다， 01러한 이픔 잣기는 결과적으혹 잘못지은 것이 되이버린 것이다 

가마외의 한자화한 지영인 부산(쏘 111)과 오산(꺼川)의 공풍직엔 의미는 겸다는 것이다 겸다는 

것은 고대에서는 신성을 상정한 색이다 그것은 깅은 새얀 까마귀의 상징성에서도 올 수 있다 고 

구려익 삼족오가 그려한 에이다 새발 달린 까마귀는 고구려의 지배자가 천손족임울 상정한 것으 

로 대양 안에 그려진 삼족오(세받 달만 까마궈)는 신생한 새였던 것이다 

“해속에보이능삼족오는단순한까마귀까아니라상서로뭄을주논서조(채흠)의상징이며，나중 

에는 주작이나 봉황으로 바뀌어 우리 역사에 나타닌다 이러한 심즉오의 일상윈日象文)은 고구 

려 이후 고려1 조선， 대한제국에서도 보이며1 현재 대동렁 문징(19:울)파 국새 잠식에도 사용되면 

1'5) 이「극사기j 권 제24 액제온기 제2 고이왕 1년(233년)2의조에 ”장은부산{죠띠)에사 사냥하고용0안 얀에서윤i판아 
았다-는 기콕。1 았다 여기에 니오는부잔을 악자든 대부 분은 진위(앉""떤 부산으쿄 에식힌다 

Hí) ;:;:, 가01 ， 승↑ 검다 이 까끼HI ， 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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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언이 이어져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뚜1 맹금류에 속하늠 까마뀌는 킨 부리와 기는목을지 

닌 물새와함께 슷대에 올려지는새이기토하다”↑끼 

이러한 한민족의 문화 계통성과 문화 공동체 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록작용한다‘ 。1

렇게 까마귀는우리 한민족에게는보통 새가 아년 한민즉을 상정하는 새인 것이다‘ 

삼국시대에 가마외로 붕란 쏘山이 행정구역이 연하언서 지영의 변화도 초래해 유사한 뜻의 烏

山(오산)으로바뀌였을깃이마 당시엔까마귀도많이 살고있었을것이다 그러면서 겁다는상정 

성과 까마귀가 어우러져 오산으루 굳이졌을 것이다 현재 오산동의 2-30년 전반 해도 오산동은 장 

마가 지면 울에 곧잘 장겼고 1950년대만 해도 오산에 까마귀가 많이 날고 있었음「을 문학작품 속에 

서도 볼 수 있고， 실지로 까마귀를 보았다는 나이 드신 분들은 증언하고 있다 

“문헌상 고려 후기에 가막삽1 가막외， 까막외굳 불린 울山1 이 낱일(음llJ)의 뜻은 끼마귀 사는 

산’ 이 아니고 ‘으뜸1 높다， 신성하다는뜻을 가진 이라는뜻의 옛일에서 나온 땅 이름이다 가막， 

까막을 소리록 옮켜 적은 것이 한자로 된 tn쫓이며 훈(뜻)으로 옮켜 적응 것이 응이다 그러므로 

한자응(까마뀌)만을의식하는것은잠매운유래를짖는것이라고할수없다’↑δ 

烏의 의미에서 검다는상정성과까마귀의 상징성은유사함윤알수있다 

5‘ 오산(烏ÙJ)에 까마귀 서식 

오산(을山)은 인구와 면적이 그리 찮지 않고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_li 둔화시설이 장 갖추어져 

있는 곳이며， 다흔 지자채보다 범죄가 적고 교통이 펀리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혹 근래 

들어 인구가 쟁창하고， 젊은 가정이 늠어나고 오산(울山)에 대한 정제성을 확실히 딸고 싶어 하는 

시민틀이 많아지면시 오산시(율山rJj)의 이듬인 오산(되山)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운재는 오산시(ζ山市)의 요자가 까마귀 오자C~)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흉조(에훌) 

로 취급되고 있는 까마귀 오자CÍ\)를 배리고 다은 오자로 대체하자는 받을이 퍼지고 있는 중이다 

허나 이러한생각은오해에서 비롯원것이다 흑자는오산에 까마귀를온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까 

마귀 없는 오산이 갚못 지어진 시(띠) 명칭 아니냐동보 얘기도 한다 굳이 흉조혹 취급되는 까마귀 

오자C，")가오산시(烏山市)의 이미지에 따라가지 옷ð~는데 다른맏로시 영칭을바꿔야 되는 깃아 

17) 김주미한민즉과해‘걱으1 삼즉5니，학연문화사， 2010 

18) !?'J3L_ J-，Ir.댐 PÄ ， 'jt!J. t Eb-*4: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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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하는걱정 어린충정이다.그래서 권지는오산에까마귀가살았다는운헨적근거와증언을안 

려주고자한다 

용인시 남사면 출생으로서 오산중 교사(1951-1954)와 오산고 교사(1951-1959) ， 갱생농업대학 

조교수， 서윤시랍 산업대학 교수윤 역엄한 수면가 구건(具m. 1920 - 1975)악 작퓨 중에서 오산에 

서 까마귀를보고 작품에 반영한 시 한 편윤감상한다 

「까마귀날던때」 l9) 

산말머라 양버을울타리로싸이어 

검은 양천지붕 큰 도수장간이 

윗동네 한복판에 홀로 섰을 때 

무너진콘크리트큰마리가 

통나무기풍다리이었고 

오산내 그불이 성둑가에 열어붙고 

그큰켜장이섭둑거리에셨을때 

검푸른하늘흰눈벌판위를 

시커먼까마귀떼가 

까옥까옥날았었다 

한여픔 몇 번 장마 붉멍울로싸이어 

시달래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사과받성속에요똑섰을때 

새탓말 새 학교 터가 똥집 사과반야었고 

빌머리는장마물로마다가되고 

사과배뽕맡이섬안에있었음때 

꽃은하늘품덩불위를 

시커먼까마귀떼가 

까옥까옥날았었다 

19)r，오산시샤 3캔~，오산시사핀찬위원회，잉X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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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사과반 열애가석양에 의고 

양장집 누어IJ7} 비단 집 지을 때 

곳곳 매가리간엔소혹 마차혹 

벼가마가 산에 산을 이루었고 

오산내 넓은 모래반엔 여명석이 깡라고 

그 큰가마장이 아랫장에 섰을 때 

누런벼멍석위엔 

킴은까마뀌떼가 

휩원날아틀었다 

박동 박푸작(朴샤띔)집 복사맡 게나피 노랑거] 피고 

보리받 워 장공에 종다리 솟구칠 때 

곳곳 앞둬 도랑엔 맑은 불이 흘러 

펴파미 붕어띠1 띠1에 떼를 이루고 

오산내 닮은 모래받엔 봇삼군이 꼴피고 

넓은듭운암들에햇모가파아란때 

아지랑이봄하늘엔 

검은까마귀띠1가 

짓굿게도념나들었다 

늦은 날 장한날펜까따귀 떼는 

노수장간양비들위에우지져댔고 

암산화장터에블꽂이 인날엔 

전다리에서 까옥까옥웅어댔였다-

얄잦은 흉죠(ι단)는간 데가 없고 

까악까악끼옥소린 사라졌건만 

들고 날고 。!십 년에 섣읍만느니 

나뛰놀민날엣날이 

더욱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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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산전과 오산동 오산동이 전변에 시렌하개 긴쳐져 있마 엣날에논 대개가 놓경지였 

고， 도시화되기 전에는 장마 때 침수가 자주 되었나 

구건 작가의 어련 시섣엔 까마귀가 오산전과 운암릎， 울에 장긴 맏머피， 가마장， 박동， 산의 화장 

터에도 날아 다녔응꼴 안 수 있다 바로 요산진， 운암들1 암산1 믿 ul 리， 박통등은 밝많과오산동， 

원통， 권동」응 포합하는 권역이다 20년 후 흉조라는 까마귀는 간데없고 나이 틀어 옛 추억을 반추 

하는 시인의 모슴만이 보인다 

오산익 대표적 시인인조석구박사도 1910-1950년대에오산의 논에 새까땅꺼} 내려앉아있는까 

마귀 떼릎 자주 보았다고 하며， 19에0년대에도 오산전에시 까마귀릎 보았디는 오산의 시민을 펀자 

가 직접 만나 보기도 하였다 또， 필자익 절친한 션1씨는 2000년대 부산동의 마등산 등산로에서도 

보았다며， 최근엔 선배의 부인이 2011년 4원 2엘 핀몽산 동산로 남쪽 입구에서 본적이 있다고 하 

는 것응 들었다 편자와 우리 가즉틀도 2011년 4원 3영 한석 성묘 견에 원동 역말저수지 부근에서 

까마귀블 보았고， 2011년 5월 2<;언에는 펠봉싼 맹꽁이 서식지 부근에서 보았다‘ 이 외에도 까마귀 

플보신 분틀이 많다 오산에는 까마귀가 없였다는 말은 잔봇핀 말인 갓이다 

6 오산(鳥1[1)의 부정적인선입견과오독 

그러나 현재 까마귀가 흉조로 인석되고 있는 관셰로 오산이라는 지멍을 부정적으」ξ 인직δ}는 

시민틀이 있대는 이야기도 간간이 틀린다 

오신λ 름山ili)의어원동，~)과그해석 241 



이러한흉조에 대한선업진은지명 해석에 있어 운자그대로의 해석을피하려는경향을갖게 해 

까마귀를 까마뀌로 보지 못하고 대세 발음의 닫자릎 찾아요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증요한 것은 

까마귀의 상징생을 찾아내 우리 요산의 정체성을 확인b냥 것이지 흉조라는 BI현싣적이고， 비。| 

성적인생각에묶여오산이라는지멍에모욕융가õ}는일은없었흐면한다-

수원(수주，수성，매흘)이울과판계된도시라는것을부정하는사람은없다 그런데유난히오산 

에시만오(烏)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깃은 인식의 오류(까마뀌는 흉조)에서 비옷된 것 

이다 

오산(烏山)의 지명은 고려 원종 때도 사용되었고， 조선시디 초기에도 오산원전c윌山院 111) ， 오천 

(ξ11 1)등의 오산천 지멍에서 보듯 이미 보펀화된 지병인 것이다 

이 시대에 지금처럼 까마귀윤 부정적으혹 보았다연 오산에 까마귀가 아무리 않았어도 지멍으로 

사용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용)를 오띄)로 "1라보지 옷하는 황당한 잎은 하지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정의하떤，오산(烏山)은까마귀가않고산(山 구롱이지만，오산면적으170%)이 많아생긴지 

명을 가진 곳이다 길조로 알려져 있던 까지나 비둘기가 현재 흉조로 인식되이가는 것과 같은 이치 

라 생각된대 흉조니 길조니 하는 분별 자제가 처음우터 잘옷된 것이다 

7 까마귀의 상징성과오산(‘암山)의 의미 

〈그림 6) 까마귀 경야， 산지 1 농경지 1 하진， 강 
하구 또는 사가지 등에서 관한되며 곡류， 과일응 
울론 숙응 웅풍의 사제나 쓰레기장 둥의 응식을 
찌끼기 그려고， 각종 곤충퓨 퉁도 녁는 상식생 조 
류다 한국 친역에 견쳐 서식하는 흔한 텃새 (사 
진 국가생응종지식정보시스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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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까마뀌는 천손을 상정하는 선생한 새였다 

예를들연1 고구려의 상족오가그러한 예다 

세발달련 까마귀는 고구려의 지배자가 전손 족임을 

상정한 것드로 태양 안에 그려진 삼족오(세발 달린 까 

마구j)는신성한새였던것이마 또삼한시대솟대의세 

마리 새중 한 마리는 까마귀였다 하늠과 지상을 연컬 

하는 신성한 새였다 반포라는 받의 유래도 까마귀의 

이미를 돌보는 습성에서 생겼다 까마귀는 지혜카 많 

은세로도알려져 있고，반포는바로부모에게효른행 

한다는 의마이기도 하다 그라고 까마귀는 맹금류로 

분류되므로 용맹성도 갖추고 았다 r삼국유사 r사금갑 

조」에 까마귀가 신라 소지왕을 인도하여 궁주와 내전 

에서 향을 샤르는 중이 간통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처 



단케 해 충(영)윤 다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또，오(!':ò)는겁다는뭇도갖고있다 고대에 검은색은신성을상정하는색이기도했다.산(111)도 

위로 i5]-늘과 동하고 아래로 세상과 연견되는 상징성윤 갖고 있으무로 신성으로 용하고， 이 모든 

상정성음 오산의 어원에 적용하면 오산이라는 지명은 성(펌)과 충(되)파 효(쭈)， 지혜 (i1jl;t.'O 그러 

고용맹(펌Ii)의도시플의미한다고볼수있겠다 

8 오산의 시조(市鳥)를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야하는 이유 

이상에서도 보듯이 대체적으로 까마귀는 고대에는 신성스럽고， 영리하고， 까마귀가 많은 지역 

은 그딴큼 환경이 좋았다는 것응 알 수 있다， 까마귀나 까치는 모두 농사에 유익한 익조(인간에게 

유용한 이익을 주는 새)이다 농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얀이다 허긴 요즈음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지어 전기사고를낸다든지 과수원에 과일응쪼아농산갇에 피해를주는견로봐선 이께는 갈조에 

서 흉조화될요소를갖고 있다 견국은도시화 되면서 먹이블 얻지 못해 인간근치에서 머물수밖 

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지에 터 잡고 사는 조듀는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 

는환경이되어버렸다 

우리에게 한 때는 친근하고 유익한 새로 얄려져 었던 까치와 비풍기도 「조수보호 맞 수렵에 관 

한볍릎」에 따라끼치는 2001연， 비둘기는 2009년 인병이나항공기， 농작울풍에 피해릎주는야생 

동을로지정됐다 

경기도를 포함해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9곳이 비불기를 상정 새로 지정댔표며， 안생시 동 9 

개 시，군이 까치륜，가핑과하남등 3개 시군이 쟁을， 평택시 퉁3개 시，문은 백로를각각상정 새 

로 정해 놓고 있다 부천시는 보라배， 동두전시는 파량새， 닙%뮤시는 크낙세， 팡주시는 지1비읍 상 

정새로하고있다 

이중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었던 까지와 비듣기가 상정 새에서 점점 델펴나고 있다 경기도 

얀산시는 상징 재를 전연기념울 제361호얀 노량부리맥로로 번경했다 수웬사도 2000년에 비둘기 

에서 백혹록 바꿨다 캉기도 와의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경북 김천시는 2009년 까치에서 왜가리로 

변경했고， 경남 창윈시도 2010년 까치에서 팽이갇매기로 바꾸는 등 전국의 지자치1가 서식 환경이 

바뀌어흉조화되이기는육지조류릎"Pi'고있는추세에있다.대체적으호바다새와불새로바꾸 

고 있는 것이다 비둘기와까치가 지자체 상정 새에서 잇따라 낄려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 

가 간은 새릎 중복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한께 유해조퓨로 재분류되면서 이미지의 악화갚→ 1강지 

하려는 목적 때문잉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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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와까마귀릎나누이 강조니 융조니 하꺼만킬조니 흉조니 하는것이 이디 있겠는가? 

다음의 시는 까마귀가 친근하게 인식된 것이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배라 

야광명원이야 밤안들 이두우랴 

님 향한 일펀단섣。l야 고침 줄이 있으랴 

·박갱닌(태 종7년， 1417- 세조2닌 H56) 

까마귀릎 흉조로 보는 시각이 문헌상 나타난 것은 오상에선 1753년 캅띠川유로 」넌山 川을 표시 

한μ 이 무렵부터이고， ct라전체로선 작자， 시대 口1상의 다음시가대표적이다 

까마귀 싸우는골에 엑혹야가지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음 새오나니 

장파에 조화 씻은옴을 더럽힐까 하노라 m 

문학작둠플에서 흉죠로묘사되t내 조선(증”후기부나 현재까지 근거 없는흉조화로 상정성이 변 

화된 것이다 문학적 수사로서 왜곡된 예는 않다 일례를 윤어온다떤 액제의 의자왕이 3친 궁녀릎 

거느렀다는 터무니없는 말과 다륜 아니다- 백지]의 도성인 공주의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생을 

툴러보아도궁녀만 3천명이 살만한성은아닌 것이다 문학적으로강조한수치와상정직 표현。l 

이인나쁜 벽사석 사」냐를유말한것아냐 

년X난三 1700년대 이후 오산(황山)， 오얘(，따j) ， 토범(옮i)O ↑ 토연(免때)이라는 오산 다1체 지병이 

냐타나는 것은 사회칙으로 흉조로 의미가 전환된 응(까마귀)틀 피하기 위해 지명에 붙인 걸로 판 

단한다 돌이겨 생각해 보면 근거도 없이 앞선 세대로부터 까마뀌는 흉조파 튼고는 우리도 생각 없 

이 흉조로 치부i운 것이다 이려한 오산의 역사성을 모르고， 흉조화펀 까마귀의 얀식 등이 오산 

c"山)에 대한 당연한 믿음에 의문윤 갖게 ，，~는 것이다 부산(엎山)에서 오산(烏山)으로 명칭이 변 

경된 시징애 까마귀 오(월)로도 해석원 것이 분영한네도 오산이파는 지벙플 사용한 것은 그 당시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고 길조로 인식되었기에 기놓렀을 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산(，(\l미이라 

20)문현상오산(η山)지역을가리키는기츄장조 
21) 아광삭↑ f우리옛시스 여행" 가람기팩， 2001 이 자료에 따르연 갱옹주의 어어디가 지은 깃이라고도 하고， 연산군 때 
낌정구가지었다는성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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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명은 분였겠는가? 오산이 까마귀와 관계된 도시라연 오산(이山)의 시조(떠 디)도 ul품기에서 

까마귀로바뀌어야 한 것이다 

을돔 유해 조듀로 분류되어 비윤기에서 까마귀로 바꾸자 "1는 것은 아니다 요산이라는 지명이 

까마귀에서 연유했기에 지냉과 시의 상정 새윤 영지시키자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핀자는 오산의 

시조를 까마귀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송농 깃이다 그러면 오산이라는 지명의 뜻과 상;양성과 이 

미지가하나로풍일되아좋고，의미도크고넓어서멋진캐릭터릎갖는다고본다. 

III. 나가며 

지금까지 오산(용I1J)에 관한 깃을 문헌파 자료， 층언 릉으」료 고찬히1본 결과 오산은 까마귀와 관 

계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산(α띠)이라는 지멍이 생겨난 시점에도 까마귀가 존재했으 

며， 유난히도 오산이라는 지역에 까마귀가 많았으리라는 것을 집착짤 수 있겠다 최소한 조선죠 

초기까진까마궈는 갈조(좀되)로 인식되였고 까마귀 터(오)자플 쓴오산(때)은자부심 가득한 지 

영이였다 

196c년대까지만 해도 오산에는 않은 까마귀가 서식했다 얀근 황구지천이나 용인시 남사민에 

가연지금도까마귀가많이서식한다 얀근엔까마귀가존재하는데현재오산엔거의보기 힘든것 

은 오산이 도시화되면서 서식이 어려워져 인근으혹 서식지릎 옮겼기 때문이라 여켜진다 현재도 

많지는 않지만오산에도깨}귀가 시식하는 깃을 필자논 직접 보고 확인한 바 있마 오산은 까마귀 

와 산의 고장이다， 우리 오산시민만이라도 오산(.이α)이라는 지I용에 긍지릎 가져야겠다 

참고로 1941년 10월 1일 수원군 성호띤이 수원군 오산(딩山)연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 8윈 화 

생군 오산(烏山)면이 되었으며. 19M년 1월에 화성꾼 오산(쳐山)읍으루 송걱되었다 1989년 l원 1 

일에는 오산시(히山市)가 되어 l영설상부한 행정 주체로 말표정 한 것이다 요산의 지맹을 바꾸려 

고 했우면 1949년부터라도 바꿀 수 있였다 그러냐 행정 도댁은 바꾸지 않고 오산의 지병응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마로 오산의 역사와 진풍과 함의콕 긍정 

석4로 보는 깃이 아니겠는가? 

。l제 남은 문제는 좋은 상정생을 요산Cf:\ I !J)이파는 곳에서 찾아내 소중히 우리의 의식에 채우는 

일만남은깃이아니겠는가?오산시민의오산(다山)에내한긍정적인사랑만이난았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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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면서 

도봉산 회룡시는조선 태조와 우학대사에 얽헨 전설이 전해지는 의정부 대표적인 전통사찬중의 

한곳이마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윤 겪으면서 사찰건물은물론자료틀이 전소(i!燒)되이시 원상복구하는 

데 부족하고 갑갑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1954년부터 어려운가운데서도도준스님에 의하여 복구가시작되어 차츰전각이 하나물틀어서 

게 되민서 사찰 가암이 완성되는 증이다 회룡사가 예진에 아떤 규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엣기 

독을 보고상상해 보면 대만허 큰 균모의 사딸 이 였으리라 생각핀다 

근간에 박건원 춘추각전(경Ft}(tr:마， 70랜 20~ 진질)의 기록에 의하먼.1635년(인조 13년) 5윌이l 

양주 도봉산 회룡사(回없풍)에서 해제관본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잭 20책 말미에 장유(댔애， 

1587-1638)와 김육(소JfJ\ 1580-1658)의 받문(1)(文)이 권말이] 있어 간앵(}111i) 연대(i미u은 확설 

허 증벙해주고 있다 서직을 간행할 정도의 건물과 노동력 1 그 밖의 어러 가지 힐요한 것이 갖추어 

져야 한 정도의 규모라야 가능한 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승정원열기(1880년)에서 보이는 획룡사는 어제(쩌텀)， 어필(때따)， 도시(回뿜)， 으l장(fld:t) 

음 봉얀BR= 전각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근간에 새로 받낀된 자료들을 종힘냄어 도봉산 호l룡사 

를다시정리해보고자한다 

II 전통사찰회룡사 

전통사깔이란 역사직으혹 보아 시대적 득색을 현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잔윤 말한 

다 또는 한국 고유의 불교 • 문화 ‘ 예슬 및 건축사의 수이릎 이해하는데 듀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찰， 그히고 한국문화의 생성파 변호}플 고창하는데 있이서 전형적인 모넨이 되는 사찬 등으로 

서「진풍사잔보존법」애 의하여 동득원 사장을 말한다 

도봉산 자락 회룡계곡에 놓인 다리를 건너 회룡사에 플어서면 전면 우속으로 휘용사의 역사륜 

적아 놓은 사창 안내판이 있다 그 옆에 2기의 공덕이가 위치하고 있￡며， 우측 언덕 양지 바픈 곳 

애는 갇은 행태의 부토〔승답13기가 있다 사찬입구 정변에는 선방(팩房)인 취선당(없댐호)과 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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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봉산회룡사 전경 >

채인 설화당(짧굶호)이 나란히 위치해 았다 

관음도량 회용사의 전각들은 모두 오층석답을 중심으고 모이 있는 형'!플 취하고 있다‘ 높은 기 

단위에 대웅전은동향으로，극락보전과삼성각은남향으로나란히 위치해 있다 오층석탕남쪽에 

석조판음보살상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관음보살상파 인집하여 범종각이 남향으로 위치하고， 

변종각아래에는 석조가 있다 

1 창건이야기 

도봉산 화룡사는조선 태조 이성계와무학디1사에 읽힌 진션이 진에지는， 의정부유서 깊은사장 

중의 하나이마 전의 창건에 관해서는 신라 애 초창되었다는 설과 조선 초에 창간되었다는 두가지 

의건헤가있다 

19ïï년 봉선사에서 말행한f봉선사본말사약지(후光cr**cr얘쇄)J 에는 섣이 681년(신문앙 1) 

의상(A뼈)에 의해 장건되어 법성사(法 11좋)라 붙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다든 문헌에서는 의상 

이 도봉산에 법생사라는 정을 창건했마는 기록을 찾아 블 수 없다， 흔히 후대에 세워진 국내의 여 

려 사참들이 의상이나 원효， 도션 등을 창건주로 받틀고 였다 이리한 현상은 사찬익 유래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사장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i뜯 사고방식에서 나온 듯하다 펴룡사 익사 이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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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서 창건주를 신라 통일 초기의 고승인 의상무로 잡고 있는 것이 아냥까 초심스펑케 추측해 

본다 

의상익 창건 이후의 역사는 f몽선시본말사약지』에 의하연 9.>0년(경순왕 4)에 웅진(껴 ifí)국사가 

재창하고， 1070(문종 24)에 혜거(흉1")국사가 3창하였으며， 1384년(우왕 10)에 무학대사가 4장하 

고， 때3년(태종 3)에 회용사로 고쳐 불렀다고 되어 았다 절을 재창하였다는 동진때사는 신라 만 

고려 초의 선종 승러로서， 그의 비운이 진해지고 았는데 회흉사약의 관련 시질은 비문에 보이지 

않는다 

고려 문종 때 절을 3장하였다는 해꺼(월18) 역시 광옹 때 영국사(헐國궁)"에 머문민 법안종 겨]동 

의 승려로 짐작되고 있다 광종 때의 혜거국사가 회룡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았으나 질의 기록 

에는문종띠라고하고있어 의심스러운면이 있다그러니까회흉사와관련된푸학대사이전의 사 

실은 모두사찬의 기록그대로를 믿기에는 망설여지는 띤이 많다고 하겠다 

한펀， 권상로이가 펀찬한 〈한국샤찰전서〉하권의 호l룡사항에는 무학대사에 의하여 138깅년(우장 

10) 또는 1395년(태조，j)에 처읍 창건되었마고 기록하고 있나 또조선 초기에 펀잔원 「신증동국여 

지승랑3)，권11의 양주목 을우(佛수)초에 망원사， 영국사등과 함께 도봉산에 있는 섣로 냐와 있어 

무학대사에 의한 장건설이 미 신빙성을 갖는다고볼 수 았겠마 철의 장긴과 관련하여서는 태조 이 

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즉 1398년(태조 7)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의 궁성으혹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있던 양사무학을 망운했다 

무학은 1394년에 정도전(빠，올혐)의 미움과 시기릎 받아 이곳 토굴에 폼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때 태조의 방분을 받았다 태조는 여기서 며칠을 머불렀고， 이에 정을 짓고는 임금이 환궁한다는 

뜻으후 그 이픔을 회룡이랴 댔다는 것이다 이 아야끼는 1881년(고종 18)에 승려 우송(友삼)이 는 

〈획용사중장기〉에 전하고 있다. 이와 연대는 달리하여 함흥에 내려가 있던 태조가 1403년(대종l) 

에 환궁한 뒤 이곳에 있던 무학을 찾아 왔으프로 무학대사가 대조의 환궁을 기뻐하여 회룡사라 했 

다는이야기도있다 

한편， 1384년(고려우양 10)에 이곳 도봉산에서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함께 창업성취를 위한 기도 

륜 했는데， 이성계는 지금의 석굴암에서， 무학은 산등성이 가까이 있는 무줄권에서 각각 기도를 

드렸다는 깃이다 그 뒤 이성계가 동북연병마사 라는 직씌을 맏고 요동으로 출전하자 무학은 홀로 

남아 작은 섣을 짓고 손수 만든 관세음보잘상을 모시고 그의 영달윤 축원했다고 한다 그 뒤 왕위 

1) 영국사 고려 시대 도봉~J에 있던사찬 서꺼정(1Â<다 jl)이 이 질윤소재포 지응시가 진함 
2) 권상로(앨:rg:::t， 18ì9-1%5) 숭며，불교학자，교육자 호는띄정，저서 조선울교약샤，조션을교사 
3) 신증동국여시숭암(암따!llil ll! II!l Mi ll:) 조신시대의 인문시려서，저자 이행，홍연펠 옥간본 55권 2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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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픈 이성계가 이곳으로 와서 무학플 찾아보고 정 이푼알 희룡사로 고쳤다고 한다 ￡선 초기의 

무학대사에 의한 창건 이후 첼이 이떤 연전융 거읍하였는지는 전한 기 콕。1 없어 잔 얄 수 없다 

2，창건이후의펴룡사 

붕선사에서 발앵한 r봉선사본말사약지J에는 19세기 이전에 회룡사가 한차례 중장되었음플 진 

하고 있다 즉 1630년(인조 8) 비구니 예순(샘때)에 의해 정이 중수되었다는 것인데， 어디애 근기 

한 갓인지는 말 수 없우나， 17세기 우럽에 한벤쯤 고쳐지어졌을 가놓성은 않다 근간에 발건된 춘 

추좌전 받문(뼈文)을 보면 1634년과 1635년에 걸쳐 회룡사에서 춘추좌전윤 말간mm하고 당대 

의 장유(張推)와 김육(金평)의 발문(없文)이 권만에 있어 간행(刊行) 연대('I' f ，)←은 확션히 중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 도봉산회룡사에는서적을간행 한수 있는 여러 가지 어건) 즉재청척，노 

동넥 퉁이 갖추어져 았었다고봐야 할 깃이다‘ 또한 열성록(8 껄앉)이에는 lï86년(정조10) 병오년 

에는 묘소도강。l 부사군(양따單)"과 보토군(빼土따) λ냥에 회룡사 승려 16맹이 차출되었음 응 기 

콕하고있다‘ 

이후 초선 후기의 첼에 관해서는 1881년(고종 18) 우송이 쓴 「회풍샤중장기」와 사생(떼파， 

1863-1910)의 문집안r콕암집(克맹맺)，에 나오는「양주도봉산회룡λF중수기」윤 풍해 비교적 상새 

히 알수 았다 득하 시정이 쓴중수기는통국대학교에서 간행한 〈한국블-교전서) 11권에 섣려 있 

는 사생의 문집인 「극암집(r.!짧集)，켠3이1 냐오는 것이다‘ 이에 악하면 사성의 스숭이었던 혜몽4쉰 

초)화상이 1878년(고종 15)에 망원사로부터 이곳으후 옮겨와 머불고 있었는데， 이 매 상궁 박씨가 

정이 퇴딱한 것을 안타깜게 여겨 망신의 도웅으로 전을크게 중수하였다는 것이다 즉 혜봉화상의 

볍력과 성궁 박씨의 신섬， 그리고 국가의 도웅으로 변모가 일신되었다는 것이다 1881년에는 경해 

당 원샘몇퍼좋 댐三)파 함께 유명한 장인틀을 오아 당우와 요사플 새로 지었다 또 이때 채사(彩 

때)틀을 초빙하여 지장탱화， 신중탱화) 연왕탱화약 무학대사의 진영(t!t캉)을 조성했는데， 시주자 

는 상궁 하씨와 조씨 등이었다 그런데 이 때 봉안되었다는 탱화 및 무학대사의 진영 퉁은 붕행 "&1 

도오늘닐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당시에 국가익 도웅을 받았다는 것이 1880년(고종 17) ，승정웬일기J기콕이 야닐까 한다 

중희당에서 엽의정 이최응이 임금께 이뢰기를， 

4) 암성콕(U경m:lì52년(영조 28)부터 1910년까지 주혹 팍양의 통장파북정을 기폭한 인기 
5)]부사문(얘하11) 능(껄〕 원(띠) 요(1;)에사초(t];.η)응한때 셋장띠내는잉응안으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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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의신보어j 

r도봄산에 있는 회룡새回龍츄)는 어제(뻐題)， 어필(빼쫓)， 도서(圖혐)， 의장(옳1~)을 봉안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져서 중들이 흩어지늠 지경을 면하지 못하니 중건할 물력을 넉녁히 지급 

해 주소서 ” 하였다 ‘이 절은국초에 장건한 것이고， 더구나중획 여기는 것을봉안한 곳이~I， 곰 

명칩 500장을 특멸히 내려주어 빨리 수리하케 하능 것이 어떻겠습Li까? 하니 1 상이 이클기를 

-그대로하라-하였다 

공멍칩(조名때)이란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을 맏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이 궁핍한 때 국 

고(패庫)릎 채우쓴 수단으혹 사~용핀 것으로 증앙악 관원이 이것을 가지고 전극을 돋면시 돈이냐 

곡식을바치는사람에게즉석에시 그사람의 이듬을적이 녕이 냉픽상의관직을주었던시절이 있 

었다 이렇게 하여만든자긍Ctt金)으로회룡사를중건하였을것이다 

관응도량 회용시는 20세기에 틀어와서는 193~년(소화 13)에 순악(때댐)스님이 모암(흉써)하여 

대방을 중수하고 친싱각음 새호 지었으며， 1940년(소화 15)에는 식굴법당괴 요사 동 건힘 불사71 

이루이 겼으나， 195C년 한국진갱으로 정은 페히가 된다 의정부 잉대에 있딘 사찰은 한국전쟁의 

피해들 특히 많이 받았다 회룡사도 간을뿐만아니라 자료 응이 모두 붕타에라고 3년 동안이나 비 

어있었다 

1954년부더 비구니 도준(펴후)이 회흉사 복구에 작수하여 연차적으혹 승낭과 지금의 삼성각인 

대웅전과 약사진， 신설， 요사 등윤 복원하였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당우(쏠우)틀은 모두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지이진 것이다.1971닌 내웅전응 새로 "1었으며， 1%7년에는 석조관음상을 봉안하였 

고 1989년。'1I는 엠종각과 범종 빚 시을(띠物)을 조성하였아 한수이북 비구니 선방인 취선당(;!r~댐 

호)을이듯해 실화딩(않닮연)도새로조상하였으며， 1996년이]는 극각보쉰응 세로조성착석오능엑 

이르고있다， 

3. 사찰연혁 

681년(신문왕 1) 의상조사(養뼈페뼈)가 법성사(it'it주)로장건 

930년(경순왕 4) 옹진국사(띠월國事)가 재장(+'f성 11)하다 

1070년(문종 2.í) 혜거(용엄)국샤가 삼창(二영11)하다 

1394년(우왕 10) 무학대사(폈쩔λ뼈)가사장(띠꾀)아다 

G) 내수사(씨찌꾀) 육소중 이조(양힘) 안에 내수사(써끼끼)안관칭은 앙신 응자관리듭 싸곳인데 이 내수샤가본-;<þ단련 

정보수집이나조사기능도갖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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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태중 3) 태조().(끼l)가 함흥에서 얀궁할 때 의정부에 멈추어 음직이지 않음으로 무학 

대사가 회룡가표 기원(ifl패ó)하여 그 소왼이 성취뛰응 기념하이 회용사(JIl )(ffi 

주)라개명(1，!(名) 

1630년(인조 8) 예순비구니(떼떼↓tlilê) 오장(li띠)하다 

1635년(인조 13) 계미자」각판본으후 춘주최선 간행 

장유(없iffi)와 김육(-:kJÑ)이 반문(없文) 씀 

1878년(고종 15) 혜봉(챙꺼)화상이 ̂ }궁 박씨익 도응으룩 중수하다 

1880년(고종 17) 내수사 신보에 공명챔 500매 하사(下ll9)하여 회룡샤증건가끔 조단하게 합 

1881년(고종 18) 혜봉화상이 정해당 원삼(1앙따-:;::!ì1l三)과 함께 상궁 하써약 조씨의 도웅으코 

당우와 요사플 새로 짓고， 지장 -신중 헌항앵화와 무학대사의 진영올 조성 

하여봉안하다 

1938년(소화 13) 순악(때동)스닝이 대방응 중수하고 칠성각 건립하다 

19.10년(소화 15) 순악(l1[!i$)스님이 석굴빙당과요사채 2풍-올 건띤하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건불파자료가 전소(全앉)되다 

1954년-1960년 도준(펴낼)스님이 복구어| 착수하여 연차척으로 대웅전， 약사전， 선션， 요사 

등을복원하다 

1971년 대웅전을 칭근콘크려트로 새로 건잉하다 

1973년 도준(j률準)스님이 전호던 엽안(0 1 入)， 76년에 전기 인엽(引시 

1978년 비구니 선원(比 li尼 폐않) 운영하다 

1987년 혜주(쏟채)스닝이 야외에 석조관음보살상봉안하다 

1989년 범종각 건립맞 사뭉(띠物) 조성아고， 진엽로를 차도(1þ:값)로 착장 

1996년 혜주(짚까)스님이 극악보전(댄았짝따)파 상성각， 노전채룹 긴입 

ια)0년 설화당(ill:，δ1:t)과 쉬신당(fÆIII'，j1 ::i':-폐 ëii:) 증개축 완공δ}다 

2001년 성견(↑￡見)스님이 삼생각 중개 f하다 

4 소장문화재 

1) 지정문화재 

(1) 회룡사오층석탑(五당꺼연1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1186호) 

현재 극락보전앞에 위치하고있는이 석단은놈이가약 4m갱도이며，근년에 몇 개익 석채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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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끼워 보수한 깃이다 이 당의 조각수법은 전 

채척￡록 저부소(따낌폐;)01나 섬세하고 아릎다 

운 느낌을 주며， 안상(뼈象)이나 연화문 퉁이 바 

교적 간견하게 조각되어 있다 

이 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연f 우선 기단부는 

높직한 1매석의 지대석 위에 과임대를 듣출시 

카고 가단을 받쳤는데 괴임대에는 5구의 안상 

。l 새겨져 있다- 기단응 단층으로 또 하나의 괴 

암내와 기단연석이 동안석으로 되어있는데， 괴 

임미에는 9구의 안상이 았으며 그 윗면은 복판의 연회운。l 새겨져 있다 면석은 각 변을 세장한 2 

출의 냉주후 3분하고 있다 또한 그 위의 갑석은 1매의 관석으로， 연석 아래의 괴임대을 뒤집어 놓 

은 것과 같은 형대이다 당신부는 1층에서 3층까지는 답신석과 옥개석을 각각 영개익 석재료， 4층 

이상은 탑신과 옥개석을 동얀석으로 조성했다 당신석의 각 먼은 직사각형이 액(짧)으혹 상동분했 

으며 1 옥개석의 하담에는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조줄(않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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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회룡사석조 

(3) 희용샤대웅전 신중탱화(神꼈뼈좀， 경기도 운화재자료 께118호) 

대웅전안 벽에 봉안되이 있는 이 냉회농 1883년(고종 20)에 조성된 것이다 크기는 220X176an 

로 진채적으로 붉은 색조를 많이 띠고 있다 이 신중도는 화떤의 윗부분에 범천과 지1석을 매치하 

고， 아랫부룹에는천흥을중심으로그권속들플배치한 2단구성을 취하고 았다 득히 범천과 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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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은 역삼각형익 구도로 배치되이 있이， 시선 

윤화면의 중앙a로유도한뿐아니라 이틀이 그 

런에서의 증심인불암을긍방알수있게 해주고 

있다 색감은 겁한은 색을 주조색으호 사용하고 

녹색과 흑씩· 백색을 조금씩 배합하였으E호 화 

면전체가 점은 적색으로 보이나， "1교적 색조화 

가 창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세부묘사 즉 인 

물핀의 자서1 ， 의송선표현， 전체적인 묘션， 주변 

꽁간처리 등에서 양식적으로 퇴조한 19세기 말 
〈그림 4) 회룡사 신중도 

의 도식적얀 불화익 튜칭을 엿툴 수 있다 한편 신중도의 하단에 있는화기(펴記)에는) 이 신중탱화 

가 원래 이곳 회룡사에서 조생하여 봉안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수락산흥국사(빽댐농)에서 조성하 

여 봉안된 것으로1 그럼을 그런 금어(쇼생)"는 웅석 (J!1Hnl스님이여， 사주시는 상궁 신씨와 그의 부 

모로적혀있다 

2)성보문화재 

(1) 패볼석주(짧써石柱) 

대웅전 앙에 조성되어 있는 몰기둥￡로 패울을 거논 받침대이다 매플은 법회시 빙탕 앞마탕에 

서 에붕윤 드렬 때 사용하는 큰 규모의 블화(1m벼)를 만한다 보동 패불석주와 당간지주를 혼몽하 

는데， 당간지주는 절 엽구에 조성되며 패볼석주는 법당 앞에 세워져 있다‘ 이 패블석주는 기등 사 

이에는둥글거나네모난구맹 2-3개릎마련하여 패불대듭꽂아지탱하는것이마 

(2) 석조노주(石앓앓注) 

노주란 ↓노반지주’ 의 줄임만로서 처음에는 올당(1.111파)이나 밍양(i.t:lt) 밖 칭얀의 3뷰에 시l우는 

두기퉁이였다가나중에당의상륜부릎구성히는부채로사용하였다 그러나아쉬게도답익 일부 

인 이 노주가 왜 별도익 조성블로서 만듣이졌는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희룡사 노주(꿇柱)는 벚 개의 석재가 걸설되어 있는 상대라 치음 노주 형대가 이띠댔는지 현재 

는 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노주가 남아있는금산사의 노주의 그럼윤 참고로 소개한다 회룡사노 

주(끊柱)는 띤재 높이가 1.11π로 원래의 위치는 암 수 없을 뿐 아니라부재틀이 섞여 있는 상미이 

7) 금어 11t명) 옹교그연올그려는아기흔약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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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금삽사노주 

다. 현재 지대식은 보이지 앞으며， 하내석으로 보이는 방형 

판석부재는 각 면에 복엽의 연화문이 둘러졌고， 상단에는 1 

만의 각형(끼形) 괴임을 두고 있으며， 그 위의 상대석 역시 

복엽의 연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라고 상대석 위에는 옴 

돌로 보이는 방형의 석재가 놓여 있는데， 한 변에는 투구을 

쓰고 갑옷을 입은 신장상이 새겨져 있다 이 노주의 정확한 

형태는 얄 수 없으나 연화문， 신장상 등의 조각수법으록 보 

아 오층식탑과 식조까 만능이진 조선 초기에 함께 제작원 

깃￡후짐작띤다 

(3) 극락보전(파양겠않) 

대웅전 좌측으로 삼성각과 나란히 위치한 극락보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한작지붕 건블로 

19%년에 건랩되었다‘ 내부에는 을단의 중앙에 금동으후 조성한 아미타여래좌상음 중심으고 그 

죠}우에 관음보살좌상과 지장보살좌상의 아마타삼즌상을 봉안하고， 아비타상존상 뒤에는 무위사 

의 아미타삼존벽화를 모사(많현)한 아"1타후볼댐호}픔 봉안하였다 그리고 서쪽 벽에는 신중탱화 

한침이봉안되어 있다 

(4) 극략전 불단(힘댔없 llI',liO 

화려하게 치장된 불단의 주존은 아미타블좌상이며 좌우에는 판응→보살과 지장보상이 협시릎 이 

루고 았다 연화좌에 싣법인을 칠하고 있는 아야터댄은 수녕강수하고 극락굉갱을 보상작며 차ej 

를 베푸는 분이다 왼쪽에서 협시윤 이루는 관음보살은 보관에 호연(化佛)이 새겨져 있고 손에는 

연꽃까지를쥐고앉아 있는데， 이 보살은 자비의 화신(化양)이라고한다 오릎쪽에두긴을쓰고융 

환장(六앓WJ윤 잡고 앉아있는 지장보상은 육도(六;]i)의 융회에서 끝없는 고통을 반고 있는 중생 

들을 구제하고자 서웬을 세운 분이다 뒤에는 화려하게 채색된 후불탱화가 걷려 있으며， 위에는 

용마 iòl와연꽃훈우리가조각원닫전이가션되어 있다 

(5) 석조관음보살입상(t1~없휴휴꿇if.f없) 

범종zr 옆에 있는 석조관음보삼입상은 1987년에 조생된 것으모 관각의 기단을 마린하고1 앙련 

과 복런 2단으로 된 연화대좌 우1에 정병을 듣고 서 있다 보관에 호뿔을 새져 놓아 관응보살임을 

알 수 있유마， 상호도 원만하게 잘 표현되어 았다 얀반석으후 관세응보상익 형상은 머리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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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쓰고 있으며 손에는 이드나무가지 또는 연꽃윤 득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1생을 듣고 있다 관세 

음보살은 단독 형상으로조성되기도 하지안 아"1타단의 혐시보산로 나다나기도 하며 지장보살(J따 

~i，~ 검 ~)， 대세지보살과 합끼 있기토 한다 수윈관음보살(水IllClrr;fiO ， 백의관읍보산(白 1{~Jlfr ;; 

양)↑ 성일연펜응보살(十 lím1i'흉 cJD ， 천수관음보살(千T→없 ì';'~~ 원) 등의 행대모 조성되는 것이 

연반적이다‘ 

(6) 범종각ø.t셈쩌) 

게곡옆에 있는 범종각은 정면 3깐， 즉면 2칸 1 • T •• 

규모의 팔작지붕 건을로 1989년에 건랍꾀었는 

데， 대부에는 플전λ}불인 범종， 볍고， 운판r 목 

어 응을 모두 봉안하고 있마 변응=은 ;<1옥증생 

윤 구제하는 불응H깨홉)을 천한냐 목이(~，찌)의 

소리는 블에 샤는 증생을 구제하고， 빔고(냉였) 

는 네 받로 걸어 다니는 짐승을 제도하고， 운판 

(파版)은 날짐승을 제도한다는구픔모양의 동판 

(찌J:l1)이다 네 가지 법구(iP. R)는 아칩과 저녁 〈그림 6) 호홈사엄증각 

QI 에불어1 주혹사용되며， 전얀에서 큰법회냐행λ까있을때도사용된다 

(7) 대웅전(大따없) 

1971년에 긴힘원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간의 팔착지붕 건불이다 건울 내부의 전정에는 UI 

천(飛天)δ보 맥의관음상이 그려져 있A며， 불단 중앙에 석조로 조생한 식가어래착상을 증싱무로 

그 죠뷰 에 관음보상죄장과 대세지보살좌상을 봉만하였다 보풍수"1좌(찌~íf1많)는 목조(λ잃)로 각 

종 상서로운 사뀔「블 조각하여 장엄함이 있는너1 반헤 이곳은 드강개 식조(1i j1i)로， 성연 가운데에 

여의주블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마리의 용(않)이 조각되어 있다 탱화로는 삼존붕상 뒤의 

아미타후불탱화와 함께 선중탱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 신중탱화는 1883년에 조성된 탱화로 철 

에 있는 불화 가운데서 가장 오래관 것이다 

(8) 약사전(했때밟) 

1955년에 건띤원 약사천은 정변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불로 대웅전 뒤쪽으표 약 50m 정도 

띨어진 언믹에 자리 장고 있으며， 내부에는 석조약사여래3생이 봉안되이 았였다 그마나 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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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윌에 경내에 약사전을 새로 조생~t고 약사어래}상을 옮겨 모셨다 약사여래는 동방(없 

方)의 이상향얀 정유리세기1에 나타나는 부처닌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12가지 대원윤 세운 

분이다 이 12가지 대윈중구병(救써)，현서1직복락，고난의 해탈등은중요한명제가탐겨있이떤 

싣의 고통을 벗이나려는 대중심리와 결부함으로써 양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약사신앙은 단적이 

고현세 이익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민간신앙으혹서는깊은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9) 삼성각(三뀔잉생D 

한국잔쟁 때 진소된 회←료사릎 복구하띤서 1955년에 대웅전으로 건립되었다가1 현재는 삼성각으 

〈그림 7) 회룡사삼성각 

로 사용되고 있는 건볼로 1996년에 새로 건립되 

었으며， 2002년에 증축된 바 있다 정띤 3칸， 측 

연 3간의 맞배지김 건블로 내부에는 칠성탱화 

릎 중심으로 그 죄우에 폭성탱화와 산신탱호털 

봉안하였는데， 화기(밟記)에 의하면 칠성탱화와 

산신앵화는 1954년에， 그리고 목생탱효}는 1956 

년에 조성하여 봉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삼성각은 시] 분의 성얀， 곧 산신 • 

칠성 • 독성의 맹회플 함께 ￡신 각을 만한다‘ 우 

리나라 붕교의 특정으혹 사찬에서 산신을오시는 이유는1 민간에서 각 산마다 산신이 있다는 신앙 

을 갖고 있는네다 각 사찰마다 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을 주재히는 산신을 자연스렵게 불교로 

수용힘으루싸 도압핀 갓야다 불교야}샤 1같승1서는 신낀윤 띠로 강해처 있는 갓야 c}나고， J.I갈삭 있 

는 바로 그 산의 산선을 모신다 산선은 호량이로 화신하기도 δ운데， 수행다가 일정한 수행단계 

에 오르면 산신이 후땅이로 변신해 수행자를 수후한다고 알려져 있다 

독생이란 스스로 부처닝의 12연기법을 깨친 성인을 말한다 그리나 우리나라 대부분 사찰의 독 

성은 말시1증생에게 큰 복을 내린다는 나반존자릎 모신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칠성이란 수병장수 

신(좋命g훤매)을 의 01하는 북두칠성을 일컨는다 칠성도 산신과 마찬가지로 원래 툴교와는 무관 

한 신이나산신파 감은 과정을 거저 수영장수신의 웬래 성격윤 되찾게 된다 

(10) 요사 선원(졌* 때院) 

현재 회룡사에는 ‘설화당(課話lt:)’ 이라는 편액을 건 요사채와 ‘취선탕(聚때호)’ 이라는 편액을 

건 선원， 그리고 콘크리트 건웅록 된 2동의 요사채가 있다 실화당과 취선당은 모두 최근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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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8) 회홈시 설화당 〈그림 9) 화룡사취신당 

건문l된 꽉조건울로 할착지붕을 올렀는데 f 성화당은 정연 7칸， 측면 5칸의 규로이마， 쥐신당은 정 

면 5간， 측연 4칸의 규모이다 

III 춘추자전 계마자 복각(復刻)본 회룡사에서 간행 

다}종 3년 계미년(1403)에 주조(짤않)한 계미자 몽환자(훗νk字 쩌꾀추)로 초간 인쇄(lJJ刊 대폐) 

한간(發끼)되었으며， 단종(!해낌) 2년 경대 갑슬(1454)에 위 게미자 본(木)윤복각(쩌짖1/)한 복판 재 

2판을간행하였다 

〈그림10) 준추초}전 70권 2C잭 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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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춘추좌진은 인조 13년 숭정(낌때) 8년(1635) 갑술， 을해 2년에 걸쳐 양주 회흉샤에서 제3판을 

간행한 유서(대샘)가 갚은 귀중본으」료 계곡(탱ti') 강유(댔따)와 조댁(엽삼) 킴육(金템)의 발운(l!jz 

文)이 권말에 있어 간행(애行) 연대(1f1t)릎 확실허 증냉해주고 있다잉 본운에서는r좌전J의 서지학 

적 내용보다는도봉산회룡사에서 간행하였다는사설에 근거한간단한구성반을소개하기로한냐 

1 계미자 동활자본(꼈未추 짧活字本) 

계미자 동황자본(잦未字 i미活字木)은 1403년(태종 3)에 만든조선시대 최초의 동황사로 이 할자 

는그'11'익간지을따서 계미자’라하고，이환가로찍은책을계미지펀또는계미자본이라고한다 

계미지늘 만든 내역과 연대에 대해서는 뀐근(댐近)이 쓴 계미자의 주자발(첩子i}()’ 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 내용에 의거하면， “동(쩌)은 1403년 2휠 고려 만가 서직원(좀짧r，，)의 제도릎 본받 

아 주자소를 섣치하고 우족한 동(j]oJJ과 칠(짧)의 수급윤 위해 궁뀔 내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종친 

과 훈신들에게도 내놓게 하였다 활자제작에 펀요한 정비는 염금이 개인적으도 쓰는 사사호운 경 

비까지도 모두 충당하였다 그때 아직(李행) 민무장(때월m) 악석벙(朴i~，jJ) 이응(주엠) 등이 

감독응 하고， 강전주(姜天 ) 김장간(企莊떠) 유이(째갯) 김위민("，~IO 박윤영(朴允英) 등 

이 직전 일을 관장하였다 할자의 제작은 수개월이 걸렀으며， 븐 자， 작은 자1 득소자를 합쳐 수싱 

만자에 이르렀다 글자본은 경연청에 소장된 옛 주석이 탈린 〈시(計);;" . .，;:서(릴);;" . .，;:좌씨전 

(ιE윈뽕)>>이1 의꺼하였다”고한다 

2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두직해』 

。1 객은r춘추좌씨전(싹{ 左B'o I홍)，애 대한 주해서로 송(末)나라의 임요수(林훨멍)가 r춘추w 

!I;)，'.좌씨전(끼i'B'o I핑)，의 어려운 어구를 해설한 책이다 랜만에 았는 장유(ìfπ)의 말문에 의하면， 

본해지1본은책이 있는데 읽지않는것은배우는사람의 죄요，읽고싶어도그책이 없어 맑지못하 

는 것유 뜻이 있는 선비들이 그깃을 벙풍으로 생각한 지가 오래 되었다‘ 

유칩l사문(師文)]의 군자틀이 서로 상의하여 규Q}:-을 만듣고 재불과 공얀(I시을 모아 판자로 여 

러 책을 인간(印刊)하여 천하였다 그러나 인간한 것은 많지 않아 그 혜택을 넓게 하지 못하였는 

8)옥각(띠찌 한번새긴잭간운원본으오그매로다시뮤딴으로새깅을및니한나 
~) 회룡사 간행 춘추좌진 20~ 70권 전짙(의정부문화원 소강)융 생균간예학교명에쿄수 。1준회가 감정하여 확인하였다 
밴듀1 부측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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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번에 좌씨의 간역은 마칭내 판을 바꾸어 간챙하였다. 좌전이 서1상에 펴진 것이 많은데， 중국 

에서부터 가져온 엠요수(林￡맺)의 주해본[구해온!은 릎전되어 불 수가 없었다 정태년[병나라 연 

호l에 우리나라에서 새긴 꽉각본(쩌쩌木)은 자휘이 정밀하고 상태가 중깅} 드디어 양주의 도봉산 

회룡사로 가져가 나무에 새끼게 되었다 공정은 갑술년 여듬 사원에 시작하여 을해년 오원 며칠에 

마침내 싼성하기1 되었다고서숭하였다 

r운추(양!i()，는 춘추시가 만 공자GL子)가 펀찬한 것으후 알려진 노(뀌)나라의 역사책이다，순 

추좌씨전(흉秋左α댐)은 좌구병(左lÍ깨)이 r춘추J 애 주석을 분얀 깃이다 현재 진해지는 것은 전 

한(前햇) 말기 유흠(때채) 퉁이 재편잔한 것이라는 선도 있다 이 책은r좌씨춘추(1;'[\;샤Ik)，또는 

「춘추좌전(휴lktL f명)" 더 줄여서 r좌전(左떠)，이라고토 SH능디1， 유쿄에서는 심삼정 (1→二옆)에 포 

함하여 존중하는 책이다 r공양진(公후헤).!J r.곡량전(뒀앓대)，파 함께 운추상전Wlk三띠)이라고 

불리는데， 그 기운데에서도 득히 F좌진(左애)， 이 가장 년리 읽혔다 이 잭익 주해자언 엮요수의 자 

(수)는 당웅(，용양)이며 증국 항주(抗川) 사장으후 본서논 뭔래 향주서땅(IJt川가l}j)에서 간행하였 

던것이다 

J우리나라에서 간인렌 r음주전문훈추말려l시만좌전구두직해J의 판본윤 "1교헤 보면， 현존a뜯 

가장 이른 λ!기의 것은 1431년(세종13)에 긍산군(씨山liIl)에사 간행원 김시영(:it\llJl)의 반문이 있 

는 원본의 끽각본으로， 현재 보판 제 1159호휴 지정되어 았다 그 외에도 원온(π木)이나 맹본(때 

本)익 복각본으로 추정되논 몇 종의 판본이 전한다 

1635년(인조 13) 5윌에 경기도 OJ주 도봉산 화 풍사(回~H)에서 간행한 장유(찌싸， 1587-1638) 

익 반문이 았는 판본이 있는데， 장유는 반문에서 중국에서 샤온 인씨구해본(tj;[\;句 rl， ;1'l응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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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던 차에 우연히 단종 대에 간행한 것을 망견하여 다시 간인하게 되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해제본인게미자복각온파같은체제임을알수있다 

그리고 온 해제본을 복각5운데 저본이 된 게미자본(젖未字本)은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다 활 

자본으로는 생종대에 간행원 을헤자본(ζ짖字本)이 성앙 고서박붙판에 남아있다 

본 해재본은 제1권의 련수에 「음정춘추좌전팔려1시말구해강목(숍앓흥f)(;fL댐챔例始未句隔챔 

텀 )J을 두어 6항목의 강목 범려[를 싣고 있다 그라고 1책 1권 서병 다음 칸에만 “후학매게 임요수 

당g-(後엘悔짧 林흉렁I장nr 이랴고 저자듭 밤혔는데， 다른 각 권의 권수서명 다음 칸에는 “매개 

임요수 당옹(iU쩌 if표명f환였)" 이라고 지자를 발히고 있다 

각권책벌수록번위는다음과같다 

제1책에는 권l에서 권4까지， 노(1'i)나라 은공애3公) 원년(元年)부터 환공(!IT公) 18년까지의 기사 

를싣고있다 

제2책은 권5에서 권8까지， 노(쩍) 장공(莊公) 원년부터 민공(閔公) 2년까지의 기샤가 실려 있다 

>113책은 권9에서 권12까지， 노(첼) 희공(f흥公) 원년부터 22년까지 

제4책은 권13에서 권16까지 ! 노(1'i) 회공(땀公) 23년부터 33년까지 

지15책은 권17에서 권20까지， 노(칩) 문공(文公) 원년부터 18년까지 

지16책은 권21에서 권25까지， 노(용) 신공(효公) 원년부터 18년까지 

제7책은 권26에서 권28까지 f 노(영) 생공(1ft 公) 원년부터 10년까지 

저 8책은 권29에서 권31까지， 노(전) 성공(成公)11년부터 18년까지 

제9책은 권.12에서 권%까지， 노(쩔) 양공(깊公) 원년부터 n년까지 

제10책은 권%에시 권37까지， 노(흥) 양공(옳公) 13년부터 22년까지 

제 11책은권38에서 권40까지， 노(챔) 양공(꿇公) 23년부터 26년까지 

재 12쩍은 권41에서 원44까지， 노(용) 양공(풍公) 27년부터 31년까지 

제13책은 권45에서 권48까지， 노(쩔) 소공(~ß公) 원년부더 4년까지 

권14책은 권49에시 권52까지， 노(껑) 소공(써公) 5년부터 12년까지 

권15책은 권%에서 원55까지 1 노(영) 소공(D겁公) 13년부터 20년까지 

제16책은 권%에서 랜57까지， 노(쟁) 소공(Bg公) 21년부터 25년까지 

지117책은권%에서 권60까지， 노(염) 소공(Bg公) 26년부터 32년까지 

저118잭은 권61에서 권64까지， 노(철) 정공(定公) 원년부터 15년까지 

제19썩은 권65에서 권67까지， 노(청) 애공(哀公) 원년부터 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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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책은 권68에서 권70까지， 노(쟁) 애공(흉公)H년부터 27년까지의 기사를 섣고 있다 

권말의 장유의 말문에 의하연， 니새상에 퍼진 책 죄전이 않은더J ，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임요수의 

주해본{구해본l은 풍철되어 올 수가 없었다 경태년〔영내라 연호}에 우리나파에서 새긴 각본(찌지) 

은자획이 정낄하고상태가좋아드디어 양주의 회룡사로가져가나무에 새기에 되었다n고서숭하 

고있다 

3 회룡사발간춘추좌전제1잭강목펀 6개향내용 

1) 음정 춘추좌전 팔례 사망구 해설에 대한 강목(국역) 

• 주해는 경운[본문)을 정화하게 "H는 것이니 마치 하늘을 그갚 매 잎띤응 그피는 깃과 같다 그 

러니 어찌 감히 함부로 항수 있겠는가?이벤은다만갑자년의 기년(iê'F-)에서는모공[이떤분l 

을 그 사람으로 주석 달고， 모 지명[모 지역l은 그 지익으로 주석을 단았다‘ 다만 그 연 을 춘추 

의 종시〔내용l에 관련하여 기순한 것은 강목에 여!시하여 초학지듣윤 위해 배푼 깃야다 

·경연[본문내용의변풍샤셈이 역λ아되는것은좌씨에서시작되었무니 역사를기록S뜯사 

람들이 이것을볍으로취하였다 그렇다연좌씨의 책，한자한글씨는달어낼수가없다.그링 

지만 그 이픔과 생맹이 중복 퇴는 것과 지리가 시로 다흔 갓은 초학자틀이 병풍으로 생각하고 

였으q 야벤에는 그것을 위해 구두와 훈고는 그대혹 주해릎 닫고1 성명과 지리의 중복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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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것은 그대로 주석을 탈아 ‘모인(:;tλ)파 오지(J，U뎌)’ 록 하여 초학자등이 보기에 편리하 

토콕하였다 

• 주양의 기년과 열국의 기년윤 12공의 기사가 샤작되는 연도 앞에 기재하고， 역세사위(易바빼 

位) 또한 12공의 기사가 시작되는 연도 앞에 주석응달았다 

• 춘추화천에 나타냐는 여러 나라는 아주 많은데 이벤에 20국을 12공의 기λ아 시작되는 연토 

에 모두 나열하였다 그러고 얀정한 기준에 근거하였다 주나라릎 처음이1 쓴 것은 왕섣을 존중 

하기 때운이다. 다음으로 정(鄭)을 쓴 것은 주냐라가 쇠퇴되어 정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재 

희(양{흙)는 소패 ('1、젊)요 제위(앙威)는 창패(써펙)이니 이 점은 재내라가 정나라 다응이 되는 

이유이다 

다음은송·진태·퓨)인데 송나라는제나라등 이었고 진나라는송나라릎 이었기 때운에 이 

침이 진나라가 송나라의 다응이고 송나파가 체나라의 다읍이 되는 이유이다 다음은 채 위 

조 등(장 찌 입 lIt)인네앞시대와갚은성씨이기때문이다 그다음은진 기(마「 엄)인데 

앞 시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븐 설"￥)인데 서성(κ# 천자와 성이 다르다)이기 떼 

문이다 다필운 거(검) 주(채) 히담) 주(小t，í)인데 모투 중국 안에 있기 때운이고， 다응운 

초(楚) 진(종) 오(강) 월(쉴)인데 모두가 외팍의 이적(헛'!k)이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작은 

나라는 모누 기콕하지 않고 생략한다 그 이유는 앙패(王짧)와 이하(밍흥 외부 오랑캐와 증 

국본로)의 경중괴는무관하기 매분이다 

• 짱패(王잃)와 제(땀). 진(픔). 진(쫓). 초(楚)나라는 대부가 정치를 하묘로 12공의 시년과 얻국 

(列國)의 아래에 상새하게 준석을 달고， 또 각 년도의 편에 상세하게 주식을 단아 한 번 보고도 

시띤(따양)을쉽게 얄수 있도독하였나 

• 구두(句뚫f 글 구절에 점찍는 것)와 직해(띤따)는 모두 두예(삼삐)'이의 옛 주석에 의거하여 지 

재(止폈) 진부량n ， 선생의 익론을 채택하였다 단 고주(러託)를 융색하거나 따로 개인의 의견 

을제샤할경우는 ‘우안(뽕해 자신의 생각)↑ 이라고구별하였다 

10)두예11m， 깅4 ι80 시친(떠퓨)91 두룡(삼!æ l 사감으로 벙벙어] 능한 학자(222-284)， 자는 원게(，μ!W， 시호논 생 
(씨) 하낭윤(피~;P-)， 진수자씨￡川쩨lT)음익임하었고，탁지상서(많쇼 j，'Jr_，t.)에이르니박통(t염)한학자로서우우 
고(납하~)라고 괄닝171도 함 용빙(flHU끌 잔하여 관공(쩔껴)을 많이 세았고 오잃)나라릎 굉정한 공으로 당양현 후 
(양뻐W.ì'.Rl에 봉혜정 숙은 후 정낚대장군(狂ill大11 i)i)에 주증며이 우정냥(tH:F.며)~도 블링 Qι산융(곱잭)]>. <{ 

좌전(左영)}>에 대한 주애가 윤영하며， 헌촌6만 가장 오래된 ‘X춘주({샤사〉으j 주식서인 <{-i'슨수싹써정전집해(1ì' tA 
ti':.s;;*_'Z~Jt따)}>를 남김 

11) 진우량(때앤.9.， 1137-1203) 낭송 온주(임川) 시안(씨'ii:) 사앙 자는 균거(킨>;!)고， 호늠 지재(止엉)며， 시호는 운정 
(文윈)이아 웅장으료 당데 이등응 크게 떨쳤고， 장식(염， tÁ) ， 여조깅(되펴，，)파 교유었마 지서에‘추례성따l염짧 1，파 
r츄추)후전(-t:t‘ 1M커)C，‘좌써장지(左 1\0흘염)J ， r모시해고(毛5양다)J/지재온초(.tl:J7l~~~뼈)~ ， r;:>.]재문집(止킹i1'>c _tiJJ.r건 
륭연(앨않해)， 등이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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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책마지막장유와김육의알뭔없 
文)내용 

(1) 장유(~~짜)의 만문내용 국역 

책이 있는데 얽지 않는 것은 배우는 사 

암의 죄요， 인고싶어도그책이 없는것 

온 뜻이 았는 선비틀이 그것을 병풍으로 

생각한 지가 오래 되었다 유굉[샤문(JIJi 

文)J의 군자틀이 서로 상의하여 큐약을 

만듣고 재물과 공인(:LA)을 모아 활자 

로 여허 가지 씌을 인간(티l께)하여 전하 

였다 그라나 얀간(fP刊)한 것이 많지 않 

! F-i ! ( j 

아 그 혜액을 넓게 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 좌씨의 간역은 마침내 판을 바꾸어 간행하였다 좌전 

이 세상에 펴진 깃이 많은데， 중국에서부터 가지온 엠요수의 주히1본[구"11본l은 픔진되이 옥수가 없 

었다 정대년I맹나라 연회에 우리나라에서 새긴 각본(져;j<)은 자책이 정믿하고 상태가 좋깅} 드디이 

양주의 회룡λ}로 가져가 나무에 새기에 되었다， 공청은 갑술연 。1픔 사원에 시작하여 윤해년 오원 

며찬에 마침내 완생하게 되었다. 나{장유〕 또한 그 일에 내헤 틀어 이떤게 후지(後끊)를 석는다 

숭정 8년 여릅 오원 하순에 분충찬모입기정샤공신(π￠、였찌立샘꾀社功태) 정헌대부 신풍군 장 

유가기록하다 

(2) 잠곡 검육(金해)의 발문 내용 

장려xH한유〕는 j좌씨[춘추좌씨l는 과 

장되었다”라 만하는데， 과장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헝더라도 또한 역사플 기반 

으로 한 기이한 것이다 210년의 싣적이 

훗날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니 

었더라면 상전[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순추곡량전}이 이찌 생경(뿜갑)의 지학 

(딘사\)을 밝혀 문장음 하는 선비를 뷔할 

수있었으며，또어찌 이것을비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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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는가? 

숭정 갑을년에 장서각의 에，，] 공틀이 잉요수의 주석이 망가진 것을 얻어 회용사에서 간역을 하 

였고? 병자년에 고친 판각본은 산싣되고 결락되어 투섭 스님 퉁이 또 호남에서 보각을 하고 아울 

러 비가 엑서(값뿜)한 판을 완산에시부터 남한산성(南않山城)으로 운반해 와 도성의 사대부가 모 

두 인쇄해서 올 수 있게 하여， 우리 성스러운 임금께서 운치을 숭상하는 교화블 돕게 하였으나， 두 

성 스님 같은분은서생의 이릎으호유학자의 품행을가진사함이아니겠는가?내가그뜻을기쁘 

게 여기고그꽁로를소중하게 생각하여 책의끝，，]리에글을써서후지(j~랴)로삼는다 

병슬년 맹추(효친J 며침날 성남산인 김육이 쏘다 ]긴 

3) 빌문을쓴장유댔維)와검획옮熺삐 대해서 

(1) 장유(없짜， 1587-1638，) 조선 중기의 문선 

본관은 덕수(찜水) 치는 지국(섭때)， 호는 계곡(재갑)이나 장례원사의 자중(미호)의 증송으로 

할아버지는 복천현감 일(썩)이고， 아버지는 판서 운익(겉짧)이며， 어머니는 판윤 박숭원(朴채元) 

의 딸이다 우의정 김상용('iÍ"j:j장)의 사위로 효종비 인신왕후(仁효王 lii)의 아버지이다 킴장생(~ 

융노)의 문인이다. 친문 지리 의숭 벙서 등 각종 한운에 능동했고↑ 서화와 특히 문장에 뛰어t+ 

이정구(주표잃) 신흠(申앙) 이식 등과 더불어 조선 문학의 사대가(띠*家)è)는 칭호픔 받았다 

많은 저서가 았다고 하나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계곡만필. (껴]곡-칩H읍부경주해(陰감삼注I;f)} 

가전한다 신풍부원군(新뽕재f 院君)에봉해졌우며 영익정에추증되었다 시호는문충(文‘잉)이다 

(2) 김육〔金힘， 1580-1658),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자 
본관은 청풍(벼風) 자는 백후(떠텅) 호는 ￡녁(;혐) 회정당(E~~]f껄)이다. 가묘판현(己깨八당) 

의 한 사랍인 식(않)의 4대손이며， 할아버지는 군자감판관 "](짧)이고， 아"]지는 참봉 홍우(興宇) 

이며， 어머니는 현감 조희맹(꾀껴1굶)의 딸이다 1605년(선조 38)에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드로 

들이갔다 1638년 6월에 충청도 관찰사에 올았다 도정(ilii&)에 임해 대동볍익 시행을 긴의하는 한 

펀， 수차(;J(lfi 무자위 을레망아)를 만듬이 보급했우며，{구황강요(fj:표짧핑))와 〈벽온방(많잎 

)j))둥을 편찬， 간행하다가 송정원좌부승지가 되었다 

1649년 S월 효종의 즉우}와 더홀어 대사헌이 되고 이어서 9원에 우의정이 되자， 대통볍의 확장 

시행에 직극 노력하였다 71세의 늙은 봄을 우릅쓰고 중국에 다녀온 뒤， 잠시 향리에 마무르마가 

12) 차진의 강옥과발문국역은김정잔(경북문화재의웬， 상주고등학교한운교사오재직)선쟁이 수고하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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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원에 영의정에 엠 t영되고，싣록정총재판(1m씬염liùi)윤겁하였다 

무덩은 경기 양주 금촌리에 있다 양근띠\tJl， 연 양평) 미원서원(tf ↑센 ar';;):i'r 정풍 용강시원(1따 

머얀rÆ) ， 강동 계봉서윈(양$~!H;t)) 개성 숭양서원(영떠까짜)등이1 배향되고， lï04년(숙종 30)에는 

가평의 선비들이 건립한 장곡서원(옆1ì-&ßi;)에 홀로 지]향꾀였다 시호는 문정(文쩌)이다 

IV. 고문헌에 보이는 회룡사기사내용 

1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 광서 6) 10윈 10얀(을사， 맑음)자 기사에는 도봉산 회흉사에 관한 기사은 

음수 있다 고종이 중화당어써 약망이 입진하고 대산 등나유 인견한 때 영의정 이최응이 야되기륜， 

내수사의 신보에 ‘양드주r<야f캉%’Hl 도봉산Ct뾰t찍l$' tl山J) 어에1 있는 희양샤([IIl fi때~-"f’}꺼fμ)는 어제(~때p~때[j)'ψ"끼‘ 

‘까~)， 도서(~圖3i공~)， 의장(u없i'íit:.t)Hl…꺼을 봉얀하였는더l 세원이 오래 되어 무너져사 중들이 흩어지는 지경 

윤 변하지 옷하나 중건할 품력을 녁넉히 지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전은 국초에 창건한 것이 

고， 더구나 중히 여기는 것윤 봉안한 곳이냐， 공병천 l~) 50C 상윤 특별히 내리주이 빨리 수리하케 하 

는 것이 아떻겠습니까1" 

하니，상이 이르기를， “그대로하라” 고하였다 

2, 미수기언(眉띨꾀딘)lr，)의 기언별집 제15권， 

허목(許탱)선생의 기행문집인 갑인기행문(머펴펴行文) 가꼭이1 

13) 어제mii) 잉금이 낸 시가운장(얀야文i;~)의 제옥 
[4)의장(lMt) 전자나앙공(끼公)，그밖의놓은 윤윤모섣 애위엄윤보。1기 위짜여각식응갖추어 새우」는맹장기 여 (({íl 
는위의(띠~;ft)요，장({J.)유장이냐칸같은벙기를가피카는깃으로y 흔히기치장검(!;;t t:& t[! 1im을늠여세운1다는깃이다 

1")) 공맹청(조名애) 조선시대 수주1자익 이즙을 기재하지 않은 액지 잉빙장 껴"1 깐작으1 ~I 니l^J언l 꽁맹고산션cn ↓ 
J;뼈)， 양역(ft f1)익 연서1플 얀청。R는 곰맹연역청(1'l;!í，댁때)， 민인에게 친역응 연재하고 양얀이 며늠 것←은 인갱하는 
공명면천칩(초名g뼈빠)， 양리에개 향리의 역 응 r;:!개해주는 공병연양섭(까名~잉삐) 퉁이 있다 

lG) 이수기언(/iJ잉g듬) 죠선 쭈기의 문신 비수U[~η 허목(;'fH ， 15Y5-1(J82)의 시운심 ”권 25섹 꼭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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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부터 비가오지 않아가움이 든지 오늘어1 이르기끼지 50여 일이나되어 뱃블의 근윈은바르 

고1 옷자리도 말랐다- 조계 (i':ìl)를 나와 3C피를 가연 회룡사(띤않"，)인데， 지난밤에 비로소 비가 

왔다 엣가 돌 사이에시 플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뱃속에서 그유한 새는 서로 부르며， 시내 폭도 

아래 불은 맑고 를은 희어 놀 만하였다 

그 위 회룡사(回n~융)는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절로， 전은 오래되어 불진({1Il짧) 정문 옆에 석조 

(石뺑)가 있는데， ‘홍치(~i'tì) 14년(1501 ， 연산군7)’ 이라고 새겨져 있마 조계(낼앉)를나오니， 이 

학콕(주윌없 학북은 벼슬 이듬으요 。l맘명응 말함)이 만지 돋아가므노， 조꾼얘연君， 조함(빠뼈)을 

만함)을회룡까지와서 전송하고이야기를하다가헤어졌다” 

3. '범우고.-，양주사찰화룡사〔fC宇댔혜州 총체 I며웹간lJ 

o :{t없이h!J[도용산에 있다] 

4. r신증동국여지송람l비 권11 양주 볼우 회룡사 

〔新영束댐與따뺑똥 한11 t~川 川)宇 며뚫풍]， 

디 μ{f:iι峰[lJ(모두 도봉산에 있마) 

口 iil쉰j[時 山下何'I'{~씨 rJl장*I\' B Jl.{쇄매問짤낄!il. fJ，깜入따↑tifl삼해3따쟁古llf有텅준 白 )L 딩f 

l염J:!I74'í'i 1옮?용年;!;Jí( A~n깅~~，-.Hu.흙 f띈1\i거;머 

국역 서거정의 시에， “이느 '11 에 산 믿 절을 지었나 객이 와서 종얀토록 맴돌고 있다 창문 여 

니 꾼듭이 처디떨헤쳐 듣고， 씨개 비기니 시넷물소리 땅을울러 듬런다 옛 탑은층이 있이 공중에 

부영게 섰고，동강난비，글자 없이 만씀퍼렇게 울혔다 늙어서 인간 일， 죄다 버리고돌아가지 않 

기로증과의논한다”하였다 

1기 l잉 우고(샀추51): 1799년(정조 23) 고금(러今)의 문-.{)(文);R l과 응시(8t~) 등딩 '"증하이 각도에 흠이져 있는 질의 존 
페 소재 연역등을기록한잭 

1B) 신증동국어지증강("Jfrl:rn빛 113 ~~i 잉) 조선시대의 인운시리서u、 xll!.:'댄)， 1 "530넌(증종 25) 이행wm 융응보(尹 
잉Ml 신콩세(며公성) 홍연핀(싸f폐) 이사균(주.~_j'J) 등이〈동국여지승강:;;.을증수，펀간한책 55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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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행임기(랬行 B~B)씬저1]9권， 1713년(숙종 39)계사년 3윌 1잎(무인) 

산이 북쪽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이멍게 따뜻하였으니 또한 이상스러운 일이였다 。l 산은 동서 

쪽혹로 투 산허리가 앞우로 둥그렇게 감싸안아 곧짜기 이귀갚 아루고 있었마， 통흑 산허리가 끝나 

논 곳에 대관읍각(大짧音뼈)이 시 있고， 서쪽 산허려가 끔나는 곳에도 층계 바위가 있었는네， 엣난 

에는 그 위에 관재묘(때帝댐)가 있었으나 허묻어진 지가 이마 요래되었다‘ 판응각과 관게묘는 서 

로 마주 보고 있는데， 그 사이는 수십 보애 지나지 않았다 옆으로 생(짜) 하니윤 쌓고 중간에 홍에 

운으로 터놓았는데， 온 계곡의 문이 모두 그곳으로 흔러나와 전역 믿으후 열어지고 있었다 게콕 

아래에서 바라볼 때는 단지 높고준엄한 절벽만을 표 수 있블 쁨， 그 위에 이와 감은 영천지가 았플 

품은 볼랐다. 청안사(i명꽃주)는 바로 중앙에 았었는데 그 터가 시웬하였다- 사땅을 둘려싼 봉우"-J 

등은 기이하게 솟아 있이 이루 다 구경할 겨를이 없윤 지경인미 서쪽 계콕으로 폭포수가 또한 눈앞 

에 나타났다 만약 이 점을 우리냐라에 갖다 놓는다먼 금강반암(金때값원)의 수락생전(水샤말따) 

에 UJ한 수가 있으며， 도봉산Gff'lf山)의 회룡사(미 iíliW)와 ;<1-웅}을 다퉁 만하였으나， 넓고 큰 점에 

있어서는오히려 뛰어난점이 있었다 더구나이곳보다낫기 어려운정은산의나무가복숭아꽃인 

전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6. C국역 일성록(日省錄)，， 1786년(정조10년 병오[건륭 51, 윤7월12일l 

묘소도감。l 부사군(융J軍))j)과보토군(뼈土軍)익 벨단A로 아로1였다 

디 해당도감이 아뢰기를， 

‘하쿄하선 대로 그동안 자원한 보토군과 부/‘F군음 두 조꽉으로 구얻하여 별단을 갓추어 써서 윤 

염니다 。1블에 대해서는 각 해당 영문(융門)과 아운(쩌門)에 알려시 쌀을 지급하도꽉 하였고， 논 

하지 딸라고 한 액속(평댐) 및 소관 영문과 아문에 대해서는 영단 안에 하나하나 주(註)를 단았습 

니다 앞으루는 일절 실어다 바치지 말라는 것도 각새δ펴)에 감견(납세’”응 보냈습니다 그러나 

강화(江힘)의 시민(市民)은 한성부에서 품지(핑듭)'닝}고 이송하였으므로↑ 하루 동안 부역하도콕 

19) 언앵잉기(，!~1T B 핍) 조선 속종 얘 긴창엽(↑읍1")이 갱LI라를 다녀온 사쟁 (IHJ)잉기 내훈은 잔자의 호즐 따서 노 
가재연행콕(;r;f):t;{ i여lJj!)'이라고도한다 9권 6책 편사본 

20) 푸시군(냉 'Þ "，) 능따) 원(間) 요(!，!.)에사츠(파샤)을할때멧장머내는잎을안은사강 
21) 강견 (lt염) 상급 만사에서 하급 관서로 내려는 문서 양식 내원은 지시 영영아 주가 원다 강경 중 대우분은 썩i사 
가관하읍에내려는것이다 

22) 뜸지(폈) 특생 써않 보고하여 임금의 경재 2 센응 풍(ι)은 잉긍에게 빌l하이 아펴냐는 의 '1이고 지(유)는 잉 
긍。1 뜻이나 견재란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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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막하고 변단에 첨가하여 기록했습니다” 하여 f 하교하기릎， 

“그 기운데 글씨플 지워서 내린 지듬은 액속과 궁속(힘屬)익 규례대후물론칠(꺼없행)에 놓아투 

고， 궁속 중에서 낙접하여 내린 자들은 다릎 원역(!H)t)들의 규례대로 똑감이 쌀을 주며， 원래의 

별단은 다시 수정하여 들이라 서울에 사는 백성， 평양(平뚫)과 정주(慶川)의 백성 및 훈련도감의 

군사로서 치응우터 끔까지 부역한 자들은 상전(강찌)을 별단으로 써서 틀잎 때에 별도로 써서 들 

이고， 쌀은 주지 말라” 하였다 

디 별단은다음과같다 

영우원(永祐댐) 수호군 70명， 조포사(這뻐좋) 승려 15병， 혹운사(파뜰판) 송라 10명 1 진관사(밟융 

칸) 승"13R영， 화계사(햄용츄) 승려 S명， 볼암사(佛없춤) 승려 5t;성， 옥전암(玉J}L i즙) 숭려 12병， 회 

룡사(떼Iíli -.f) 승려 16명， 회은암(S~댐환) 숭려 2명， 학힘암(짧林흥) 승려 5맹， 흥국사(때[링충) 승려 

5냉 1 원동→암(圓쿄챙) 승려 6멍 1 망월암(않月꿇) 승려 2명， 은석사(없石총) 승려 15냉， 범굴암(tt!깅 

낌) 승려 6영， 화양사(파찌좋) 승려 21벙，- 01상은 양주목(修川tt)이다 

7 '봉은사본말사지 회룡사〔꿇恩츄未용誌 回龍폼)， 

朝야 λm四'1'(ζ1()， 짝댐노師{JJ따， 찌今m핑土!ì!Ji':tIl. t'F (rλ흉)太祖터".x興며 1，:， 짧￥於l比Jl!， 

土떼쩌렀값%메rm， r.늙;F十八'1'(辛딘)八꺼， iG主짚뼈험댄， 大房핑修， lliHU十三年(反흉)!~i조尼r~ 

ffi , 종F쩌흐!l ~t大f륭， 新않 t星벼 |→lì.'!'. (Ij(反HUi:.尼때 lli ， 않11Qìt1동及였舍二1m. ~드옮LlJ ìj; F9 illl~ 

댐얘쳐잉 

。 조선 대조 4년(1395) 을해 무학왕사(깐셀I師)가 장건하였는데 지금의 우학토굳(첼싼土댐)01 

다 7년(1398) 무인 태조(太배)가 합흥으로부터 환궁할 때， 이곳에 임하니 무학왕사가 확장하고 회 

룡(띠패)이라 이름을 고치었다 고종 17년(1880) 신사 8휠 화주 혜봉 최성(쯤峰끓住)이 대방(大!i}) 

을 증수하였다 소화 13년(1938) 우인 "1구 순악(뼈댄)이 모연(흉‘~)하여 다1땅을 중수하고 친생각 

을 새로 지었다 15년(1940) 경진 비구니 순악이 석굴법당과요사2동융 지었다 

8 '.봉은사본발사지 회룡사중창기(띠流守파創겁)J 

王城;;:_東， 四十.'Il， 有山때댐 ， 1애찌쯤셉앙옮乎~!fiIij， “F‘용如8흥 11) ， 高흉f!k林씁i ， 외1.!l'山쏘tIl， 띠山之 

有흉tIl 今떠l마짧끼、古용 f연j; 太뼈n~ÜL之七年， 디없興:$:쉽 1 홉宮之티，허J玉師無~T此，없i넣之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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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Bx 乃1:>;↑~iI11llÜ fJí以回 rrü ， J.)겁떼생之;û ill. fUu:%:li::, 王Mí以太m之三끼ê ， 댔f$iltí껴之E앉， 

댐1~ 'fJlt ， 원身H土쩌之中i;， 극동j요 JlMUi之}ll! ili ， jfJj且fJ太 ~IUß!王때之말Hi ， 口 Df;JJ;)，!<κ 6에多J~ t;-)， 

찌찌*없행， 三J'í!묘;;y끊 }!E，'t'有llòr大 ~~j다↑1 ， lumι:'. 與~iij~~ 1ilJ三， 共1\\， 양썽名IIT:， Ê1 ~HlI. 

fk , ]K1\1:已뭘，B!추f영양， 찢然1fi!，l'iIü， 同따쩌:mm ， 파上1Jï!떠앓떼)jt짜王&!'\、씬[팩때빼 ηJ\'"씨f& ， 

풍솟껴之大펴웰경， f혀힘앤H\;趙El;양J~ ti!. Æ암JIJjf1r右켠괴 M以;ò=!1;f1.[， l'IIRji ;t之!J< iffi딴 y- "t 

J:연 tll ， 光짧七年푹已:f月 B ，'!lIHHI\友Il'記

口 황성의통쪽 40랴쯤에우뚝솟은산이 있어마치나발윤결한듯높은구릅끝에맺히고사슴 

의 뿔인양 추림(秋샤)에 높게 걸린 것은 바로 도-밤!(떠뼈山)이마. 이 산에 정이 있게 된 것은 지긍 

의 일이나 회룡샤가 있었던 것은 이주요래된 일이다 천설에 의하면 대조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함흥의 본영에서 환궁(월핑)하던 날 왕사CE師)인 무학(쩍굉)을 이곳으로 찾아 어가(때 

센)를 멈추고 며침을 머무든 일이 있었다 그러하어 정윤 짓고 회륨(回ß~)이라고 연액(1iî때)하였으 

니 이는 회란(回뽕)23)을가념하기 위한 뜻이었다 전선에 또 이르기틀 이에 앞시 앙사가 대조 3년에 

정도전(郞道댐)의 시의(猜疑)를 받아 이곳으로 피신하여 토굴 속에 옴을 의닥하였다 한다 회룡사 

는 대체로 형세가 뛰어난 곳이고 또 태조와 양사익성적(뿔댄)이 남아있는 곳이니 의의가 깊다 하 

겠다 

그러나 오랜 풍상을 겪다보냐 집은 무너지고 혈어져 삼보(三양)24)는 의지항 콧。| 없게 되었다 

이에 혜봉대사(쏠뼈:k~m) 최성(m:性)이 게연(빠썩)한 뜻을 받휘하여 경해당(Ji!ìfl1양) 웬삼(圓三)과 

공모하고 영장(名I'l:)을 모집하여 옴부터 가을까지 공사릎 감독하여 멸을 마치니 블당(佛호)과 승 

사(j연장)가 홀륭하게 옛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이와 동시에 화사{;;!z때)를 초빙하여 상단(J: 

행)의 지장과 신중과 현왕 및 무학국사의 영정을 모셨으니 아아 성대한 일일진저 1 이릎 위해 크게 

시주한 사람은 상궁인 하씨， 조씨 등이다 이라한 일들을모두 공익이 큼석(金石)에 보존되어 마땅 

한 일이다 우선 그 대개를 기록하여 망l잉콕(꺼名짜)으로 만을이 벅상(않上)에 걸이두는 바이나 

광서 7년(1881) 신사(포E) 휠안에 고F강문손 우송(1!:Il')이 기록하다 

23) 회란(回영) 잉긍이 대뀔 밖으호나갓마개다시 환궁mHl3H늠 것 

24) 상보(三찢) 볼교도의세가지근온귀외처(~åf{(~)인윤보1(t，m"~!!_liHl) 승보11l1ll-'}말함 
갇교득딸<1 붕 법 숭상보<1 합수았다 블교가았는곳에는안드시상보가갓주어져 있이야하고1 용교도는상보 
에 귀의항으로써 시작되며 최후까 ι1 상보에 귀의해야만 한다 *1서， 삭보에 귀의ð~는 것은 용교도에끼는 풍가경한 
요건이며y 대승(λ후)과 소승1')、양)을 마은하고상lι읍가갱 중요시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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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주도봉산 회룡사중수기(楊州 道원山 띠짧츄 重íl~iß)

~JUj(좋처之앙J않修廢 프"l~때*~뿔따IJ}쩔而jl\者 如安않之듣료뽕 ~p我太IUll.:k王 itt無셀和뼈古 

장F之liIl 며]처~ff~z初 因좋之뼈之 以表底'1H￥걷!H!之f1< 乃쨌於fnt선之所{[ ifij，'영右두記皆列뿔朝진 

중호tIJ. ftiE宗大王記文中B 予폐쯤I之福 修之{dt I/i之엽天 而뺑不짧젠↑cT，"'네에뼈之뼈rt 잃a 

!í之궁;양 祝ít !l\!ii 호t!Hj~등 此可見융형之所1f ←→재zF규없n{iP tl! r."gIJ협후之回n~ 亦我太ffll大

王힘iï'뼈댐ιi잉 無~tDf펴f꽃피형챔ili 之所tIJ. 꺼:고Iμ풍폈%팍초之1*τ 而f디용IJ在짧원ιU영 其前後

千百*'ι之間 *뚱!1H표(<]; ~!k修mJi Y-.王張움(ltlØoIi 未知용~U{미A 1M3까(j져조 7i~不E됩於I'IJ家t~ 

功‘~tû! oo t!니댐王之앞IH. ?!\而I:ti& c久 不E5 거연 ~fi J&l ;쩍영之↑19서 n:.不찌쓸없종 1>-0 今폼뼈 

!lfj갚조foó엄 IIU:tJii 업쩔}J!t헐댐쟁 f며힘朴f\: 표來fEi 間가 !.n之im~총 因랬~Mi之임，L'、 .U초 

天P양tJT1Ì!;~J::.!l)) 而於是 'Hnt펴 M ↑웅 1*범 }용용해힘 若i'M후Z끼] 끼iH측J'tm，之않 I팍ηfft며 JJ!iE 

ie쩌펀之'" Yrlf 'l:lll\ !~맺於白能大:tt之月 回向 Jfdli花핑때ZD 잊동쩌制 Jc"jf용용 f해ìtil갚싸 

K、ìl，4明 1M파於냐1훗흩 ii!í i동於짝않팝[욕之 FJ↑ 天下좋체 4、M용까此B풍 iIO짧(1'!쨌A之니티 F원朝四百 

八十좋 多少행출예 liJ'l' R東싫Jii ~nql챔之齊mili 표八~O藍 五百댐경IJ 三 Tl$뼈 不뼈止此 껴 

名於三國앓;j' 不ã~於Y"'I' 於今無一二ff펀 'HIl*中랜짧체 不'"邱쨌乎 떠泰짧宗*æ.LlJ~￥ f'f以

캄~Hl:ie 亦~IlU경 P종 物之i!l' it 사之훤잡 í!t古?~옷 ïiiiì쩍 ')\JJG끼 EIl jj~At끄때 若1not며之it力 

댐흠Z혀&(，듭 많家之u;옛 此τT之때J'\Jlt ，￥ 未'T ffi tIJ. 양 *~~Sffvr쩌 上미tiill냉家빽끓之福 下띠j셔lt쳐 

핀t5!체Uf피잠11之J)] :5: ~}3，之記 以↑흉後A之않짧굽i며 

「한국불쿄전시， 11책， 사정 극암집 권3(師誠 克펴짜 싼三) 

V，글을맺으며 

도봉산회룡사는조선 대조 이성계약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의정부유서 깊은사잔 

증의 하나이다 절의 창건에 관헤서는 신라 때 초장되었다는 션과 조선 초에 창건되었다는두 가지 

의견해가있다-

권상호’} 편잔한 〈한국사찰전서〉하권의 회흉사항에는 무학대사에 의하여 1384년(우양 10) 또 

는 1395년(태조 4)에 처음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 초기에 펀찬펀 『신증통국여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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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권11의 $뮤목 운우(佛추)조어1 망왼사， 영국사등과 함께 도봉산에 았는 정로 Lf와 있이 무학대 

사에 의한창긴성이 더 선빙성을갖는다고본수 였겠다 그려나조선 초기의 우학[11사에 의한장 

건 이후 절이 어떤 변천윤 기듭하였는지는 천하는 기꼭이 없어 찬 안 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 밝혀 

지는 자료를을 종합해 정리해 보연， 그동안 잘 암려지지 않았던 도봉산 회룡사의 규모가 어떠했는 

지 가늑조차 할 수 없어 매우 궁금하다 또한 왕실과는 어떤 관련이 았어시 。l제(띠댐)， 어판(띠 

자)， 도시([，，1딴)， 의장(따f:t) 등을 회흉사에 봉안하였는지， 더구나 궁권의 상궁((I，ì낌)듣이 。1떻게 

증건어l 참여하였는지， 아직도 경내에 모아놓은 알 수 없는 석붕조각듬은 어떻게 풍어야 한 지 모 

르겠다 

이런 갓듣익 궁금한수수께끼글 이 지역에 있는향토사학지플。l 함께 연구하여 밝혀야 할과제 

일것이다 

부록1 깅엉서혹시본 

‘ )G-ι ‘ iιj ‘ ‘’‘r 
"ι ，_ 

''"‘”ι‘↑ L ‘ 
ιf 、，‘ u‘ l""I ;l;‘ 、‘

vι ι 용 ι ~J、) 

;.'r ;ι 

읍주전운 준추관에 시말좌전 구두직해 ({fß_Ë소文 {í: f;~Mí깨 삶太!L 

f~ 머 .iftψ;，) (7C권 20씩) 

상기 운1'- 70권 2C객은 

대종 3년 겨1이닌(1403)에 F조(찌객)한 개"1자 옹판자(l1ιγ 깨i6' î<)로 

초간 얀껴(찌刊 테r;n 안간m꿰)되었으며 1 단종G~:;-:) 2닌 정애 갑슨(14되) 

에 위 지1마자본(~，)응 복각OHIJ한욕판 개Z만응 간행하였으01， 

인조 13년 숭정W~꺼)H년(lh35) 강승， 응찌 3년에 간쳐 양추 회룡사에서 l 

제3판을간행한유시 (1뼈)가 깊은 귀증본으오 씨(ll:1fI 장유(짜)아 n i 

각( ，:~까) 강육(슈띠)익 띨눈OJ):.:)이 ι필이1 있이 간~.!，I( HHJ) 연내(1니(1 τ 1 

악섣히 증r성해주고 있다 

전검(악~)2C책의 가지는시가WHit)_~300-iα 얀 원 정도는 충분히 펀것으호샤)C(잉까)원다 

서기 l잇 R년 III원 II연 

성균안대악꼬맹에교수 이←즌최 시 1성 

이상샤'-f:-한씬 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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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 양사언(逢業 楊土彦)으| 생애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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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간(A間)양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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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여는글 

어느 고장이나 나름대로의 역λ돼 전통〔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응 지역띤들이 자신 

들 고장의 긍지로 어기며 내세위 자랑히는 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도한 고장의 내세울 만한 

인윤을 탐구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전액하여 이해시키는 데에 직경되므 

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상에 년리 알려져 있어 누구나가 이릉만 틀어도 앞 수 

있는 얀판을 역사적 왜곡 없이 샤심 그대로를 후 세에 알려는 것은 후손된 도리로 소흘히 할 수 없 

는 과지1일 깃이다 예로부터 포천 지역은 역대 병현(名없)의 유적이 많읍 고장이다 여러 명현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윤을 탐구하여 그가 포천의 역사와 운화에 마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방대 

한지플 널리 안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태산이 놓다하되 하늘01래 외이로디 

오르고또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마눈 

사람이제아니 오르고외만높다하더라 

우리나타 사강이라연 누구나 한번쯤은 늪어봤을 이 시조의 작자가 바로 포천이 낳은 대표적인 

인볼얀 봉래(찮핫) 양사언(楊士彦 1517-1534)이다 중종 12년(151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지 

리에서 출생한 양사언은 본관은 청주(패川)이며 자는 융빙(탤뿜)， 호는 봉래(쫓菜). 완구(5ë邱). 

장해(ifr씨) 해객 ii짧)이다 야버지는 주부(추꿇)듬 지댄 회수(앓洙)이고‘ 어머니는 문효}류써이 

다 특히 양사언을 비롯한사준(十앉)， 사기(士장) 형제는 모두 긍에 뛰어나 세상사람들은 이틀 3 

형제릎 중국의 미산상소(떠山三흙 소식 • 소순 소칭)에 견주기도 했다 

양사인윤 중종 35년(1540) 진사에 급제댔는데， 이때에 과시(엄룹)로 지은 〈단시부(규H.Þ~))는 

병작으후 손꽁히며 세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후 부오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를 마친 후인 

명종 원년(1546)에 정시문과(휩￡文까)에 급제하여 대뭉송-(;!이머잭)에 오른마 이후 함흥(댔興) 

평창('1'검) 강릉(江~k) 희양(j또陽) 철원(않때) 안변(安않)퉁 8고을의수렁을지냈마 

양사언은 특히 해서(借좀)와초서(표畵)에 뛰이나 김정희(金正홉) 한호(짜훌)와 함께 조선 3대 

서에가혹손꼼힌다 주로커다란긍씨블잔썼는네긍강산만폭등애큰글자로새져놓은 ‘꽁래풍 

악원화풍천 (짧행없ji(7i;iU同A)’ 여닮 글자를 두고 세인이 평하기플 “최치원의 쌍게석문(맺찢tI 

r'J)이 이에 못 미친다n고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찰방('1'썽정값) 재입시에 지은 〈열운정 

2ì6 앙윤택 



기(패::;~;~))도 세인틀의 칭송을 받는 등 당대 최고 운장가로서의 문재(文才)블 인정받았다‘ 또 

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외이혹t:j"라는 시조는 순국문학의 정수로서 갚후의 영작으혹 천 

해져 후세에 도전정신과 진취정신을 연깨우고 있는 작푼이다 이치럼 봉래 양사언은 국문학의 정 

형문학에도 선구자격 우l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양사언은 자신의 호를 ‘봉래(잖했)' 로 지을 만큼 긍강산을 샤항했다 그는 유탈리 자연 풍지윤 

사랑S냥 마음이 남달리 깊어 산수(山水) 좋은 변방안응곧라 외직(7째)만을 자청했다 영종 19년 

(1564)에는 관풍으로 이주하여 구선봉()cí띠딴) 아래의 강호(짧j얘)전에 기처블 마련하여 망호른 

1감호(뚫펴)’ 라 하고 크게 페(飛)’ 라는 글자릎 써서 강재따子)릅 만플었는데， 어느 난인가 하루 

는 괴상한 바란이 플어와글자를 바딩얀으쿄 휩싸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이 마로 양사언의 판화 

얀(따火 B)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태칭t사(太낌士) 유서경(떼西째)은 。1 일을 

기(，ô)로쓰기까지 했대 

선조 10년(1577) 양사언이 안변대도호부사(安않:k~ml(f使)가 되었응 때의 언이다 이 고을은 변 

방이라 풍속이 사납고 잔인하기까지 하여 이졸(핏잭)을 조차 명응 듣지 않아 갚아의 통훈ι 말한 

것 없고， 백성듣도 다스려기가 어려운 행편이었다 그라던 어느 날 양샤언은 관아의 모든 。l졸을 

모아 놓고 그중 가장 흉포딴 지를 지직하여 받에 가서 수숫대룹 하나 떼어 오라고 했다 。1졸이 수 

숫대를 가지고오자， 01번에는 그 수숫대를 양판 길이얀픔 장라 옷소미1 속으후 훼어 집어넣a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즐은 수숫대릎 부러지지 않게 휘어 넣지를 못하고 쩔쩔매며 이찌할 바릎 공라 

했다 양사언은가만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크게 호동응 치며 밀하기릎 “1년도 채 자라지 못한수 

숫대를 훼지도못õH긍농이 캄히 상관을능연하마니 그것이 용서받지 못합 죄임을 알겠는가n파고 

꾸짖어 이졸들의 기강을 잡았다는 엘화가 전해진다. 양사언이 부임한 이후에 고을을 효재(쭈예)로 

다스리고 교화(政化)에 힘쓰자 고을 사람틀은 그 선정(편때)에 감복하며 존정하치 않는 사람이 없 

었다 이곳 사람들은 양사언의 사후에는그애게 입은 은혜가부모의 은헤보다무거운데 최복(흉씨) 

을 입지 못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에 고을사암갈이 양사언의 은익을 칭송아여 기사비W，\i!，，~.) 

를세웠으니， 이러한사섣만보아도 양사언의 백성 사양 정신과올곧은수령의 자세글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듯 모볍적인 선정(善政)은 말할 것도 없고1 앞난의 엘을 대비하여 유사시에 많은 

군마(單띤)가 벽을 수 있는 우붙과 건초를 준비하여 실제 상황에서 암「용하게 환용하는 퉁 뛰어난 

행정관리 능녁을발휘하였다 이를얄게 된관찰사가조정에 상주하여 당상관(:<:上官) 폼계인 통정 

대부(굶政大夫)에 가지(加윷)된 것은 대단히 잔연한 역사직인 사심이다 그러나을행히도 안변대도 

호부.À} 재잉 사말생한지풍(찔r，Jt)의 화재에 씌엮을-지고유배되었다 유배는 2년 뒤에풍폈으나돌 

아오는 갈에 노상에서 병사하니， 션조 17년(1584) 향년 6생J1S'.서서J(;"l↑UJ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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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언은 인품으호는 누구보다 째어나고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모든 분야에 걸쳐 식견이 넓고 

깊었다‘ 타고난 재능에 자만하지 앓고부단히 노릭하며 공부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어 학운의 폭이 

참￡혹 넓고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사언을 견제하고 시기하는 일이 왕왕 받생하여 남의 열로 인 

하여추국을당하논풍의 시린이따랐으니， 이에스스로내직에 재임을꺼리고외직을자칭했으라 

라추측하게 된다 또한외칙으로나가는것이 자신의 자연과풍치를사량하는취향과도들어맞아 

서 스스로 택하여 즐기며 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사언은 급제 후 8개 고을응 다스렀으 

나 단 한 푼의 부정도 없었던 것으료 유냉한 청백려(淸며iJ!)이다 때문에 생활애 있어서는 들어감 

에 한 푼도 넉녁함이 없었고， 나감에 맏 한필도 변변하지 못할 정도로 식구들을 위해서는 추호도 

계획윤 하지 않으며 항상 말씀하기를 나는 사지공(四知公)의 후손으로 가히 선조께 욕응 끼치지 

않아야 한다”했다하니 요늘을사는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크냐하겠다 

양사언은 조션의 뛰어난 문장가이면시 청백리였다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불교와 선도에 심취했 

던득이한이력도갖고있다 이에 〈봉래양사언의생애와문학〉에서는양사언의다양한인생 역 

정과문학작품을풍해 그의 생애와문학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들 춘구하고자 한마 

II , 양사언의 가문(家門) 

1 가족관계 

양사언의 본관은 칭주(댐川)이다 청주양씨(댐州陽Jl;)는 한(漢)나라 양진(楊잃)의 후예로 원()ê) 

나라에서 도천의갱송(都혔設政잭)에 오른 양기(없起)가 시조이다 양기(楊起)는 원나라 順'01(순 

제)의 멍에 따라 노국대장공주(껄國太長公主)와 함께 고려애 요게 되었다가 이 땅에 징착하게 되 

었다 그것이 고려 충갱왕(忠定王) 3년인 1351년의 연이다 

양기(楊起)는 슬하에 생주(싸柱)， 천주(天柱)， 만수(험풍)， 지수Cz풍)， 근(1m ， 포(뼈) 6형제릎 두 

었다 양사언은 그중 양지수(楊Z룹)의 후손으로 서평군파(西후君i떠)에 속한다 양지수(楊之줍)는 

광정대부에 올라 찬성사(양m事)릎 역입한 인울로，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관직에서 

활동하다가 서평꾼(西平君)에 봉해졌다 양지수(楊之좀)의 후손인 양전진(陽天끓)은 고려 공양왕 

때 호조전서(戶험찌필)를 지냈고， 중국에 사선으로 가서 세공 삭감을 성공시킨 공으로 안악균(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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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i:rr)에 봉해졌다‘ 이후 조선의 개국공신으3 공조전서(τ 'i!1{W!과)가 되였a미 시호는 경안공(깡핫 

公)이다 양친진(楊天찮)익 아듣인 양치Wh냄)는 조선 전기 무신으로 함길 1 향해의 병마전도사(까 

!:l) WJJ!ND블 지낸 얀플로 세종 시대에 김종서와 함께 6진을 개척하고북방은 지킨바 았다‘ 이후 계 

유징난(껏핍깎했)으로김종서가죽임을당하고단종이 펴1위되자자신익 호윤되은(illr:!l이라하며 

신복면 기지리 두분동(삼門삐)에 은둔(씬iJj)하며 침기하였다 。l때부터 챙주양씨 서I녕군파 후손을 

이 포천에 정착하여 삼게 되였다 양치(챔엄)의 아듣-이자 양샤언의 조부lill父)인 양제달(해써!i)은 

통훈대부로 장례원(쏠쳤따) 사정(司正)을 지냈다 양제탈(댐↑없:ì)익 아듣이자 양사언의 부친인 양 

희수(楊希it)는 돈령주부(앉’원主행)윤 지냈다 。1처럼 양사언의 가문은 위로는 사조인 양기 W~起) 

부터 부친인 양희수(楊希i1i)까지 상당백(上찍伯)， 찬성사(l't，k')\) , 절도사(젊!lt1;i!) 풍을 지낸 것은 

불론이고 청백랴(i좁白멋)로도 영망이 높은 집안이다 

〈앙사언가계로〉 

(시죄 키(뼈 고려 충렬왕대 상S빽L上홉伯) 칭백리 

지쉬Z등힘 찬성새，，11<事) 정백리 

천진(天훌) 경묘딩(景훗公〕 청백리 

지(검) 힘길 왕해 앙도 명마절도새兵톰節度使) 

제딜(뼈홍) 사정공(희正公) 

흐|커뉘希 ;óf) 주부골(1:，흉公) 

파평윤씨 fA}원빠 
시형(土亨) - (!!;Fo) 

사인(士仁) 

사의(土쫓)-(無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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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면 우진인 희수(希i!K)에케는 파평융씨， 진천 송씨， 문호}듀씨 등 3멍 

의 우인이 있었다 파평윤씨 부인과의 사이에는 사원(士元)， 샤형(上 '>), 사인(士仁)， 사의(士옳) 4 

명의 아릎을 두었고， 진천송써 부인과의 사이에는자식 이 없었다. 부인들이 사망한 이후 문호F류씨 

부인과 흔얀하여 3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중 첫째 아들이 사언(士당)이다 사언(土彦)， 사준(土 

얹)， 사기(十奇)릎 낳은 문회류씨 부인은 대언공(이言公) 류총(jI)p짧)의 후손인 유위 (!~I 끊)악 여식 

이다 현냐씨의 집만은 대대로 좌의정(左짧政)， 증이조판서(생훗뽕”뽕)， 군기시부정(혀잃줌副 

正)， 군수(那댄)등응 배출한 명문가이다 문화듀씨의 5대 조부인 류만수(껴P용，*)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내신이다 공민왕 때 관직에 나갔고 우왕 때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울리치는 공을 세웠다. 

창왕 떼는 이망원과 갇이 왜구블 뭉러친 공로를 인정받았고1 공양앙 때 문하찬성사(門下왔'"'，)>)에 

올냈다 이생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개국공신A로 책록되이 좌의정ι뚫政)에 올았다 운호}듀씨 부 

인의 조부얀 류종정(柳i!É京)은 순창군수(，휴김영f，γ)를 지냈고， 부친인 퓨위(떼맨)는 삼적부사(츠따; 

府따)를 지냈다. 류위(씨싸)는 조선 선조 때 시와 글씨로 유명했번 문선이지만 임진왜란 때는 권융 

의 종사관으로 큰 딸Q}을 하기도 했다 이쳐럼 듀위는 운우를 컴한 인재로 이픔을 날렸딘 인물이 

다 한펀 양사언익 부친인 양희수(楊希洙)와 모친인 분회류씨의 나이차가 매우 많아서 이능의 관 

계에 대한다양한설화가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하다 

〈양사언의 어머니 운회덤씨 가계도〉 

류증(柳염) ‘ 대얻공1ft들公) 

듀단쉬찌용S치 , 쥐으i칩(초짧혀〉 

류뭔지(때Jili:z) 즙이조판서關홍홈페홉) 

류급N때/에 군끼시부정澤器좋副도) 

류증경 II~P從京) 슬장군수(흉릅郞守) 

류우II聊좋) 삼척부사{프뼈꺼使) 

문화류씨 (文化柳ft)→봉래 앙사언 3혈제의 어머니 

양사언의 동생 시준(士앉)， 사기(士하) 또한 문재(文;j)가 뛰어난 인블로유명하다‘ 사운(士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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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옹거(뺑새)，호는풍고(뼈영)로사언과같은해인중종 35년(15"0) 진사시에함걱하였으미，병 

종 원년(1 546)에 증광문과(여짜文까)에 병고'j-(쩌찌)로 급재하었고， 진정(씨正)윤 지냈다 멍종 10년 

(1555) 응묘왜변 때에는 김경석(i'~생)의 종사관이 되어 영앙에서 왜구와익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담은 가사 〈남정가(，성狂따))가 〈남관윤유사(미H:J'}è ;;'ì1\))에 성려 그익 대표 

적인 문학작픔으로 전해진다 병종 12년(1557)에는 평양서윤(뿌써 I.q 尹)을 지냈고， 병종 18년 

(1563)에는 간성군수(퓨城m守)로 부엄하였으나 이듬해 멍으혹 사직하였다 사준u→얹)은 성품이 

인자하고풍행이 단정하고 예의에 어긋냥이 없어 주연 사란틀에게 모뱀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양사언의 막내 통생인 사기(士캉)는 중종 26년(1 531)에 태어나 양사언괴는 무려 1'1살 차이가 난 

다 자는 옹우(맹없)， 호는 죽재(竹땅)로 명종 7년 (1552)에 진사시(;(1;+때)에 합격하고， 그 다음해 

별시문과(~'J룹文μ)에 병과(內까)로 급제하였다- 호조좌랑(戶띤íHF>)윤 거치 원주(原川) 부평(자 

1') 퉁 7고음의 수령(守1，-)을 역엠하였는데 부임히는 콧마다 선정(앙政)을 배푸는 것은 표콘이고 

칭액리(패白핏)로도 영망이 높았다 전하는 만로는 션조가 즉위한 후에 상소를 옴리 와척의 침언 

에 대한 땅어대책이 편요하마고 진언했는데 뒷날 그 에언대로 임진왜란이 반생했다‘ 양사언이 사 

망하고 2년 후인 선조 19년(1586)에 병으」료 앓아늄개 되자 스스로주을 날을 예언했는데 신기하게 

도 바로 그 날에 사망했마고 전해지고 있으니 향년 56세이다 

양샤언은 응성박씨와 혼언하였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후에 간성이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었다 선조 7년(157.씨 강롱에서 태어난 아들 만고(찌古)는 자는 도일(떠一)이고， 호는 강호(염 

폐). 돈호(젠1얘) 바로도인(많盧ii'i. A)이다 양만고는 일찍이 신조 36년(1603)에 사마시에 합격하 

여 생원이 되었고， 광해군 2년(1610) 얄생시(끓뿌試)에서 음과(ζ에)에 급제하였다 인조 17년 

(1639)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딘 관아인 군지강정(벼았잃正)이 되어 시페(RHP를 논하는 〈조진 

셜치사책(↑영띠좀빠四몫))을 상소하였다 후에 풍진부사(;퍼ijtJ“찌)릎 지냈으며， 이후 외직으푸 나 

가 부장(않長). 장연(長淵). 영변(寧앓) 등 7고을의 수E껑을 역임하였다 인조 22년(1644)에 인진 

도호부사이二川都랩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인조 23닌(16β)에 노쇠하아 직무-;:i- 수행딴 수 없다는 

장개(狀양)를 올리고 관직에서 물려났다 아버지 양사언의 영향응 받아 양안고 또한 서에와 문장 

에 두루 능하였다 포천에 소재한 〈장령정희풍묘표(향令쨌:.tÎr TI: htε)) 에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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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설화와양사언 

봉래 양사언의 시， 시조， 긍씨가 갖는 냉성에 "1해 인간 양사언에 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양사언에 대한 설화늪이 처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전해진 

다 양사언에 대한설화는크게 두가지이다. 한가지는양사언의 어머니와관련 된 것이고， 또다 

른 한 가지는 양사언의 글씨와죽음에 관한 것이다 

먼저 양사언의 어머니와관련된설화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양사언의 아버지 양희수 

(짜찌꺼 )가 길을 가던 중에 해기가 져 들린 콧이 바로 아직은 어린 소녀었던 양사언 어머니의 집이 

었마 장차양사언의 이머니가되는듀씨는당시 비록나이이런소녀였으나정성껏상을차려대 

전했다 이에 감복한 양희수(찌까1냉)가 소녀에게 작은 부채릎 예패(깨엠)라며 선윤로 주었다 당시 

양희수는 이린 소녀가 "1눈 짓이 기득하고 어여떼 건낸 것이었으나， 예폐(趙힘)를 반아든 소너는 

이를 청흔이라 여기고 소중히 간직한다 몇 넌 후 소녀는 아버지 류위(때i합에게 부채틀 내놓으며 

양희수에게 시집가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놈란 류위는 소녀릎 어르고 달패며 만류하였으나 소녀 

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류위는 양회수를 찾아가 가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흔담을 논한다 

성화는 만 그대로 섣화얀지라 대부분다소 과장되고 믿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싣이다 양사언 

의 이머니에 대한 혐}는 어리지만 녕뀔하리만큼 성숙했던 류씨부인의 면모릎 강조하고 았다 

설화는 여기에서 관냐지 않는다 양희수와 결혼해서 양사언을 포함한 3맹의 아들을 낳은 류씨부 

인온 충명하고 재능 있는 아들들이 적자가 아닌 것을 능 마음에 걸려했다 그러던 중에 양회수가 

사망하자 견국 퓨씨부인은 큰 결심을 한다 양회수의 큰 아든인 양사워(11j)士元)과 마주 안은 류써 

부인은 누구도 예상하지 옷한말을 꺼낸다 지금은남편 상을 당해 직자인 큰아플이 상복많 임였으 

나， 후에 자신이 중￡면 큰아들은 석 달 밖에 상복을 입지 않을 것이니 그평게 되연 사언을 비콧한 

3형제들이 직자가 아닌 것이 티가 나케 휠까두렵다고 걱정했다 그려면서 자신이 지금 죽어 냥펀 

과 함끼] 상을 지르게 되연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채지 옹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류써부인은 

지금 자신이 죽.~떤 자신이 낳은 3형제를 앞으로 서자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말을남기 

고 픔에서 단도를 꺼내 자결을 했다 이로 인해 사언，시준， 사기 팽재는 적자로서 벼슬길에 나서 

성공할 수 였었다는 깃이다 그야말혹 아들들의 앞날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숭고한 어머니의 사 

랑이강조된성화이다 

듀씨부인의 자식에 대한 지극 정성한 사랑은 조금 다른 내용익 설화로도 전해진다 양사언 형재 

를 낳은 후 류써부인은 자i댐(뚫링애)으혹 집을 짓고 나간다 펴뷰는 자하용으호 챙?녕 했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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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소나기릎 만나 잠시 비를 피하걱 윤린 곳이 바로류써부인익 집이다 이 연을 계기로총병했던 

양사언 형재듬이 성종에게 만닥되어 출세 진에 올였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1 션호F는 유씨부인의 

총I갱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성화 속의 듀써부인은 만 마래릎 내다보았기에 큰긴가어l 집플 짓고 왕 

의 행치릉대비할수 있었고， 이런노녁우로 안해 아듣들익 승세 김응 언어중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설화 속의 류씨부인은 공통적으로 나이는 이려지만 당차고 멍석했던 

여인이다 설화릎 용해 조선 최고의 병필이자 문인이며 관리였던 양샤언의 뒤에는 이령게 득별한 

어머냐의 희생이 있었다는 깃이 새롭게 다가온다 

양사언과 관련된 설화중에 양사언 본인과관련된 설화도 한 가지가 있다， 조선 3대 병판가로 이 

릎이 높은 양샤언은 특히 커다란 금씨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남긴 ‘비(飛)자 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양사언이 쓴 커다란 ‘비(飛)재 가 장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스스로 날아가 하늘로 올 

라갔다는것이다 그가쓴글씨가얼마나힘이 넘치고섣아있는듯했기에이만성화가 앵겨난것 

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수광(주뼈 j(;)의 〈지붕유젤(효峰잉않))에도 

찾아볼수 있다 〈지봉유설(호따쨌꿇)) 에 따르면 양사언이 관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미울던 시기에 

‘이(飛)재릎크게 써서 이플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나의 모든기윤쏟아 쓴관씨이니 잘간직하꺼 

"F라고하였다 그런데어느날바다로부터큰바랑이블어아 바(飛)자’가쓰인종이가공중으-"­

남야가 벼려 찾을 길이 없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난이 바로 양샤언이 죽음응 맞이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여려 종류의 셜화약 이야기에서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j비(iI\l)가’ 와 양사언의 

죽응과의 연결성이다 ‘비(飛)자’ 가 하늘로 날아올라가고 양사언도 사망했다는 것은 인생 만년이1 

선도(때道)에 심취해 선계(띠界)로 가 신션이 되고자 했던 양사언의 사상과도 후픔을 같이승F는 것 

우로 보얀다 그런데 그때 사라졌다던 ‘비(飛)자’ 는 아직까지 정주양씨 문중에 유품으」료 님l아 전 

해져 내려요고 있다 일각에는 양사언이 ‘비(짧);zf 릅 2장 써서 남겼다가 한 장은 하늘로 날아가고 

한 장은 지금껏 남아있는 것아라는 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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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간양사언 

1，관리로서의양사언 

양사언은 24세가 되딘 중종 35년(1540)에 진사가 되었다 이매 과시(챔퍼)혹 지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단사우(까”뼈))이마 그리나 바로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플 하게 된다. 이 

후 30세가 되던 병종 원년(1540)에 문과에 급제해 야후 40여 년 동안 관직애 종사했다 

양사언이 처음 부임한 곳은 합길도 함흥지역이다 그는 합←흥부사(뾰뱃땀예)에 재잉하다가 명종 

10년(1555)에 병음 얻아 사직하고 뀌향했다 이후 I성종 lJ년(1556)에 대동숭(大머잭)에 발탁되어 

펑양찰방(뿌@정~J)으로 부임한다 。1때 지은 것이 바로 그 유벙한 〈열운정기(1i1I'5우記))이다 외 

직에 머물던 양사언은다시 내직인 저열(좁閔)혹 발탁되어 재임한다 그딘데 냉총 13년(1558)에 대 

재학 정시룡(영)士龍)이 과거 응 시생인 신사언(慣，m \iü에게 과제릎 마리 알려주었다는 내용 문재와 

관떤해서 추국을 당하는 고초를 검게 된다， 이 잉 이후 빙종 15년 (1560)에 훤품인 평칭군수(平읍 

耶守)에 제수원다 원래 평칭댄수의 암기는 명종 18년(1563)에 안료 되었우나 양사언의 선정(폼iE:{) 

에감복한백성들이 한마읍으로조금더 재임할것음간청하여 임기를 1년너 연장했다고한다 영 

종 19년(1564)에 정4품인 성균관 사여II(펴쫓)에 제수된 양사언은 다시 내직으루 돌아오게 된다. 내 

직으로 흙}온 이후 송3품인 성균관 λ냉(꾀i!l;)， 정3품인 종부시띤원좋)의 정(正)오로 재암하던 

중에 윤연 자윈하여 청원 · 회양 문수로 부임하여 띠난다 그때가 양사언이 48세가 되던 병종 19년 

(156ú이냐 。}이1 모든 점을꾸러 관동지방으혹 이주한 양사쉰은관웅지역 구선딩(九 j따')야꾀감 

호(짧뼈) 옆애 집을 짓고 당후(호없)도감호(짧뼈)라고 했다 정 뒤에는 정"1을 잣고 비래정(飛*한) 

이라는이음「윤붙였다 그는이곳에서관통지역의아픔다운자연을맘껏즐기며많은시듭남겼다 

〈봉래시집(찮차픔짜))에 질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모두 이 시기에 지어진 깃들이다‘ 판리로서는내 

직이 아닌 외직에 재임히는 갯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a나 풍류를 사랑하고 즘겼던 

양사언에게는 。1 시기가 그의 문학세계를 풍성하게 6니드 소증한 나날이 되었을 것이다. 

양사언은 자청하여 칠원군수(짧R혜1 '1)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벙으루 사임했고， 이후 회양 

부사(빼陽땀使)쿄 다시 부염하였으나 역시 2년을 넘기지 옷하고 또다시 병으혹 사직했다 그로부 

터 3년 후인 선조 4년(1571)이1 양사언은 다시 정3품인 캉릉대도호부사(!I隊大%짧府뼈)로 제수되 

어 그곳에서 6년간 재임한다 강콩에는 재염시정에 그가 쓴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최박한 외곽 

지역 백생들의 어려웅을 자신의 인 같이 살펴고 선정(善政)을 베풀이， 이후 마을 사랍들이 양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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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기라는선정비(평앉따)블 세우7J도 했다. 양사연은관직에 있는 몽안 종 8개 고은쉴 다스렸2-.나 

단한먼도백성등을어럽게 하거냐피유힌엘이 없었다고한다 이런이유로그가임기릎야치고 

고블을 떠난 후에는 n녕사람를이 그의 공덕윤 기리는 비릎 시1우는 인이 만꼭되었다 

양사언은 션조 10년(1577)에 안변부사(κ않JlfHD로부임하여 앙년응 보냈다 이곳에서 양사언은 

미래블-내다보고말을먹일우윤과긴초른준비하게하여훗날잎이난난에대비하였다 다응해인 

선조 12년(1579)에 그의 애인처럼 I~란이 엘이나자그의 한，"H운 예지럭에 사망들이 2슬라웅을 긍치 

못했다고 한다 또한 양사언은 이곳에서 관리로서 백성흘 엄걱히 대하기보다 관심과 정성으로 백 

성윤 교화시키는네 힘음 쏟았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감통한 백성을은 그즙 전폭적우로 지지하"J 

존경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틀은 양사언에게 입은 은혜가 부모와 갇다미 거사비(~ι뼈)블 세우기 

도 했다 이러한 그의 공적을 암게 된 감샤(않"])가 조정에 소릎 옹려 통정대부(ii!!政j、失)으! 자며 

어1 오르게된다 

그려내 양사언이 안번부사 재연 중이던 선조 14년(1581)에 지풍(섬r않)에 화재 사건이 얀어나자 

이에 객엄을 지고 해서(써四)로 유비릎 떠나게 된다- 션조 17닌(1 588)에 유배생활을 마치고돌아오 

던걸에사망하니 향년 68세이다 

양사언은 강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했으나 사망 후 한 푼익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 만큼 갱럼한 정 

백이었다 비록 내직보다눈 외직으로 떠툴며 보냈으나 맥상윤 사땅하고 본분을 다하는 관려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얀붙이었다 팽소 자신은 사지공(四체公)의 후손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아야 한 

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딘 것이다 자연과 문학음 샤땅했던 병믿가로 안려진 양사언에개 관리로 

서지대온또다른생이있었다 

2 남다른인생관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양사언에 관한 이야기는사설상 정사GE잉)보다는 야사(딴史)적이며 꾸며 

진 이야기에 의지i뜯 면이 많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얀간 양사언에 관한 기록은 용주(剛J) 조 

정Ct1l써)이 찬(쩔)한 묘간(흥샘)에서 찾아 불 수 있다 이 묘간에 악해 양사언에 대한 바교적 정확 

한 역사 연대나 기록 내용응 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의 R갈 원운에도 튼려게 기독띈 역사적 

사신이 있다 바로 원나랴 순제(때\'ii)릎 성종으로， 노국대장공주(잉떠大&公主)릅 제국장공주(까 

패g公主)로 기록한 것은 영액한 오기(쩌괴)이마 또한 묘갇 원문윤 묵역하연서 윈문까 풍떨어진 

번역을 하여 응래의 바로 밑의 아우인 사준(上얹)을 봉래의 성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 

러운 엘이다 봉래 양사언의 후손으로서 이령게 갇못펀 사신틀이 각종 논문f 강의 자료 빚 도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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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그대로 연용되고 있는 것음 바로장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였읍을 밝힌다 

양사언은 멍석한 두뇌의 소유자엠파 동시에 꾸준한 노력으로 늘 공부하고 배우눈 것올 게을랴 

하지 않아 세상사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팡이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시작(갑fF)에 있어서는 꾸미 

어 조닥하지 앓고 천의무봉(天효뾰않)의 자세로자연스럽고 호빙하고 도가척(엎家며)인 기법을 구 

사하는 뛰어난 문인으로 예찬 받고 있다 또한 유재f홈캄)로서 모든 경전을 섭 렵했음은 물흔이고， 

당시에는 이단(異댐)이라 볼라던 블도(폐낼)에도 심취하여 천연사("然삐)나 칭허(ii'i옮)와 같은 

붕자(佛휩)틀과도 교유하였다 양사언은 이처럼 불도에 심취한 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선도(씨펴)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선도에 심취한 이후에는 세상은 플돈이고 가족까지도 띤 

리하고자신의존재도돌아보지않는지경에이르게띈다 양사인은본얀이 이미 이세상의존재가 

아니고 신계(仙界)의 진선(월{띠)무후 잔시 진계(혈界)에 내려왔다는 인식을 하며 언행은불응문뭔 

표현도이러한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전동적A로유가(찌'iÍ{)의성리와경륜응로다스리지는조선 

풍도에서는 이러한 양사언의 행보가 자연척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대하는 연균이 달였음은 밀하지 않아도충분히 01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사언은유교가 아 

닌 불교를 가까이하더니 끝내는 선도(띠道)에 빠져틀게 되면서 당시 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iE 

펴)릎 벗어난 인꽁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양샤언은 알찍이 인생의 도리를 터득하였다는 깃을 그가 잉세의 나이록 진사시에 합격할 때 지었 

던 〈단사부(까~þllt))를보면알수있다 당시사땀을은 〈단시부(fj-~þ따))릎보고젊은선비의 뚜}이 

난 혜안에 놈파웅을 끔하지 옷댔다고 전해진다 또한 평양찰방(乎111였때)으로 재임하딘 사기에 지 

있던 〈열운정기(閔뜸추記))도양사언의 문재(文저 )릎 세상에 넌리 알리게 된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좀 생각해 보아야 합 것이 았다 당사 조신은 칠치한 펀세 칠칙헤 근거하쇠 

생환했던 시기였다‘ 이런사회에서 양사언은내세(來댐)플그러보고동정하띤서 심지어 현섣 세계 

릎 넘어 보려했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갚고 있던 세상을 오염된 세계로 보고， 그러한 속인들의 

세상을 벗어나자신은 그무엇에도 울틀지 않고고고한아듭다응이 카득한 선계를 잘고자했다 마 

치 진계(뺑íi'-)와선개(fUI l'Jl)를 넘나드는권위틀 전유옵F는 진선(합仙)이 왼 듯한 정신세개를 향유한 

양사언의 말년의 모습을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쉽게 념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냐 지금까지 누구 

도 채근하여 상피지 않았민 각도에시 살피본다연 양사언의 보다 깊은 정신 내면의 세계를 알게 휠 

수도있을것이다 

양사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유독 폴생에 관련원 내용이 많다， 묘갈(짧뼈)이나 

청주양씨 (i여川楊E\:) 족보그리고 양사연 어머니의 운화류씨(文化때L(;) 족보를모두 상펴보아도문 

화퓨씨가 후취라든가 첩질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양샤언의 가계도나 문화유씨의 가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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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아도 청주양씨 제6 세 회수(希，，，)의 비1 위(l'ô j([)가 마평윤씨， 진천송씨， 운호}류씨 퉁 시]분으3 

기콕되어 었다 문희류씨 족보에도 삼척부사 류위(껴~Ìin)의 샤위가 양희수(lg"ii，，)이고! 그의 아릎 

이 용래 양사언(찮홍 댐士ft)이마고 상세하게 기옥되어 있다 이는 분맹한 사성이다 그만데 왜 양 

사언의 출생과 관련된 이런처런 이야기듣이 나오는 깃인까?그런만한 원인이 되는 것은과연 무엇 

인까? 어가서 양사언에게 나이차가 않은 。1꽉 cn때)형이 넷이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파평윤씨가 4남2녀플 냥고 별세하시고， 진천송씨가 틀어오셔서 무육(월다)으혹 서세(뾰따)하시 

고， 이후 문화류씨가 들어요셨다면 이란 저런 기콕으로 보아 15세의 어린 소디가 이pl 노령인 양 

사언의 아버지 희수(希i，，)를 만났다고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양사언의 이복 맏형인 사원(士元)이나 

부인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문화류써와의 연령자도 이얘 못지않게 겼을 것이다 이딘 상황에서 

류씨부인의 운신이 얼마나 이색하였겠으며 1 며느리 앞에서 시아띠지의 체면 문재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양사언의 이복형 부〕부듣이 양사언의 아버지를 배려하여 최대한 연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며， 듀써부인파의 엄청난 연령의 차륜 생각하지 않고 짝듯이 어마니 에우 

윤다했다고한다 

그러나양사언은출생 후정에서 자라지 못했다 어떤사정 때운이었는지 자세히 암수없으나 

어런 나이의 어머니가 자신응 아랫마응 류흔(柳村) 외가의 외숙모에게 맏겨 거기사 이란 시전플 

자왔다고 양사언 스스로가 밝힌 바 있다 양사언은 어린 시섣을 어머니와 떨어쳐 지냈다 집에는 

어머니보다나이가많은행과형수가있었다 어린 양사언악 눈에 비친 아버지와어머니의 큰 연령 

차가 그의 정서에 평범한 영향을 미쳤마고는 불 수 없음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툴러싸인 양 

사언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에 대한 。H중의 감정을 넙어서서 크나큰 좌정과 열등감에서 오는 

얘상적(哀傷的)이고 비관적인 감쟁을 억누르며 생장하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양사언이 안시(總)에서 자신을 키워준외숙모류씨에 대한시우치는그러움윤로로한 것어1 "1 
해， 평생을 통해 남겨놓은 시 작폼에 아버지나 이복형에 관한 언급이 전무한 상태라는 깃만 보아 

도양사언의 생장기주변환정이그가받은정시직 영향응이랍지 않게 미 \'01 암착해 읍수있게 

한다 아마도자신비외에는누구도모르는고독과애상그괴고헤아띨수없는번민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3행제를 올곧게 동량(뺑않)으로 만듣고야 만겠다는 어머니의 지극한 일념의 정성을 힘입어 양샤 

언은 24세에 아우 사준(士俊)과 함께 진사사에 통반(同11') 급제하는 영예플 안게 되어 집안에 겹정 

사를 맞게 된다 그리나 호사다마(好핍多Il!)라는 말。l 있듯이， 기콕에 의하면 그해에 부모상을 당 

하여 6년간 꼬박 시묘(待흉)했다고 한다 당시 얼마나 앙당하고 전박한 처지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묘갈(외댐)이나 청주양씨 족보에는 부모상 6년 시묘 이외에는 다른 기콕이 없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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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이복형들과 어머니와의 사이에 어띤 일이 있었는지 여야 가지 섣화마다 다르게 기숨하 

고 았어 다양한 상상과 추측을 유발하고 있다 어썼든부모상을 당한 양사언은출생 성장기의 모든 

이려웅을 뒤로 하고 부모가 개시지 않은 세상에서 4년 연하인 사준(土앉)파 14년 연õt인 사기(士 

암)를책임지고돋봐야~}는행이 되었다 

양사언은 두 아우에게는 형이 아년 엄한 아버지와 감은자세로가르치고다듬었고， 그 결과 벙종 

윈년(1 546)에 양사언은 정시문과(옳"Å文깎)에 급재하고r 아우 사순(土俊)도중광분과(힘없文까)에 

급재하여 형지]가 동반급제(1'1伴及第)하는 영광을 가문에 안겼다 이 모든 깃이 양사언익 눈물어린 

열정으로 。1끌어낸 견과였다 이로부터 6년 후에는 사언(土彦)， 시준(1;앉) 투 형의 애정과 관섬으 

로 잘 자란 막내 사기(十암)도 뒷날 얻시눈과(찌퍼文까)에 긍지1하게 띈다 이는 ‘3형제 급저r 의 보 

기 드운 학문적 성공우혹 냉가되이 칭주양문의 크냐큰 자량이 되었으며， 속정 골맏 양씨(섭村 없 

1\:)파는호칭까지 생기게 되었다‘ 

앞에사도 언급했거니와 양사인의 문장과 신필(꺼이)응 조화(앓化)릎 두루 갖춰 기아(lnJt)의 경 

지에이르렀막1，율(律)은해동냉척 (i뼈名쩌)에심려그문새(文~)릎인정받아두이우사준，사 

기와 더불어 삼형제블 중국의 마산삼소(眉山三~: 값써， ~'Â ， H행)에1 비교하여 해통삼걸(벌Jl(=' 

않)로 칭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입지전적(교志셈H'J)인 삼영재이다‘ 

조선의 500년 역사릎 동틀어 조선의 3대 명펄로 꽁히는 양사언은 뛰어난 문필가(文따장)로 。l름 

을 날라며 세상의 칭상(웹캅)을 한 봄에 받아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을 것 같으나， 이미 앞시 언급 

한 것치펌 내면애 깥린 애상(哀傷) 애절(상 W)이 가득댔던 인불이기도하다 급지]하였으나 관직 발 

탁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든이고， 여러 사란능의 시기와 모합이 끊이지 않는 일상에서 40 

에년 판적 수。잉어]는 단할 수 값이 않은 길집을야 있았다 그I폐마나슬기롭게 패치한다 해도 때모는 

역부휴인 매가 많았을 것이다 양사언이 빈번"61 병에 의해 사직했다는 기독이 있으나， 추측컨대 

이런저런이유로관직을박닫당한적이많았을것유로생각된다 

급제 후 무관(無잠)으로 10여년윤 고향인 곡촌(ti村)에서 지낸 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 

만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생활에 누구에게도 도웅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양사 

언의시집에도자주둥장하는융가팽(케o'f)이라는사팡이수차례에걸저도움을주었다고한다 

양사언의 기록에 의하연 ‘윤가평 형이 사안을보내 벅윤발라주이 추위릎피할수 있었다 며 전섣 

한 고마움을 표연했다 당시 양사언이 얼마나 외폼고 서로 간에 치지를 살필만한 사란이 없었는지 

윤알수있다 

이같이 양사언온 성장기의 얘상(흉않)과 외숙모， 어머님에 대한 가슴 아픈 추억， 자신의 신분상 

의 한계에서 오는 열등의식과 함께 생환고로 인해 당하게 되는 비애까지 겹쳐져 그가 지닌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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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척 지혜와 함께 세상λ녕 파악등보 폭넓은 경윤까지 갖추거l 되었다 항상 백성윷 먼지 생각하 

고 직문에 춤실하여 백성틀의 사땅을 받는 관빅이며 민생 저띤(띠녕)을 쌀펴는 존경말는 얀붙이 

될 수 있었던 마탕에는 양사인의 남다은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마졌다. 

세상 사람든은 ‘이단(J'(체)을 가까이 했다 선도(仙따)에 빠졌다 • 아마 비쟁을 하기도 하지만 양 

사언은 내면(씨 ilií)의 세게에서 흔한F는 애상(rtflJ)과 비관(샘~)에사 오는 고뇌콕 극복하고자 했 

던 노팩이었윤 것이다 어쩌면 얀간의 장모습으혹 태어나고자 051는 믹미 깊은 도전(挑떼)의 행위 

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사언에게는 어머니릎 향하여 잔규하는 애풍의 윤부짖음이 있었고， 자 

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통생 사줍(士俊)을 그리워하며 행으로서 다하지 못한 부즉했던 자신응 

자잭051는 울부짖음이 기슴 속 깊이 깔려있었다 이려한 모든 어려웅응 극발F고 환단81게 살려고 

노릭했던 양샤언의 내변의 세계를 산펴본다면 양사언의 사상파 믿읍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가능 

한것이라고생각한마 

IV. 양사언의 문학세계 

1 작품세계 

양사언은 해서와 초사에 능했던 조선을 대표하는 명펼가로 손꼽힌다 조선전기 4대 멍핑가는 안 

평대군(安平大감)， 김구(:ti*)， 향앤(楊士彦)， 란호(양앵)이고， 조선 3대 벙필가는 양사언(씨士 

彦)， 한호(않;@)， 김쟁희(金正흉)를 꼼는다 양사언은 균씨뿐만이 아니라 수려한 시 작품으료도 이 

듀을닐피 알린문인이다.특히 양사언의 시는꾸빔이 없고자연스란다는점에서 높은평가플반고 

었다 양사언이 남긴 문집으로는 〈봉래시집(쫓짜품갯))이 았다 그는 시예나 시 장작에만 깎어난 

깃이 아니라서화에도능했다 그익 회회F작품으로는 〈양양래매란국즉화첩(껴찮했따쩌쩌↑↑페짜)) 

이 남야있다， 이려한 뛰어난 재웅은 양사언만이 아니었다 양사언의 3헝제가 중국의 마산상소(댐 

山三잭)에 견주어졌을 갱도로 문인으로서의 뛰이난 재주릎 세상에 편쳤고， 양사언의 아틀 만고(피 

古)도 뛰어난 펀련파 긍씨로 이듬을 믿쳤다 그야말로 대대로문재(文才)가 뛰어난 집안이다 

지금까지 천해지는 양사언의 문학 작품은 약 280여 편 정도이다 그의 작줍 속애사 풍류릎 즐기 

며 안빈낙도(윷용벚펴)륜 추구한 그익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작품플 뚱해서 그가 

롱에양시언(3'굉않土if떼성O~와문학 갱9 



세상을 보고 또 받아틀이는 자신만의 세계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양사언익 운장이 서]상 

이1 벚을 발한 것은 그가 진사사에서 과시(j.댐)로 지었던 〈단시부(꺼W敵))이다 〈단사부(규W 

做))는 그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꿰뚫이 보는 혜안(쯤眼)을 가졌읍을 세상에 얄리는 계기 

가되었다 

양사언의 시는 풍츄를 융은 것이 대부분이나 때매로 형제에 대한 사땅이나 자신을 어린 시정 카 

워준 외숙모에 대한 철절한 그리움을 담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양사언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멸이 

져 외숙모으l 손에서 생장했다 흠잡응 데 없는 현모양처였던 외숙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양사언은 

두고두고외숙모를그리워했다 양사언이 외직으로나와재임하던어느날꿈에 외숙모가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얄리며 장레릎 부탁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꿈을꾼 이후 외숙모의 사망 소식 

을듣은그는외숙모에대한절절한그리웅이녹아있는작품을남겼나‘ 

외숙모유씨(柳)1;)의 만장(용흘) 

/없1잃써f종自 r훔률 온순하고작한덕은스스로진실하며 

↑i↑쉽~/C:좋六fJ! 대와소나무 같은 품성으로 육진과 획댐했네 

服敎早成옆王해 EH교행히며일찍이두아들을길렀고 

당뚫i옳10 家A 어머니의의례는한가정을교화시켰네 

뚫孩힘옳올훌갔 어린아이라서 아집 저녁 문안도못했고 

三歲흉動행碩1-= ~펀동안오래도록 어진 풍어서 자랐으며 

天只추途先下번 어머니가먼저줌넌에서상을떠나셔서 

쫓乎염子홉뻐身 의로운조카가외록운암을의지했네 

~官去隔르千볕 벼슬에 얽혀 삼전리나 떨어져 있음에 

j~ 영m~十二辰 눈울을뿌리며 열두때슬피할이간절하었네 

들念흉中堂上語 꿈속에 마루에서 하시던 말음샘각하면 

!{?，;칩.Eí:!l!흥10홉 지마 무딩에 볼울 지립을 올 수 있을까 

양사언은 그가 살았던 포천 지역에 부근에 있던 금수정(金水훔)이라는 정자를 즐겨 찾았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금수정은 표천시 창수연에 있는 정자로 서울에서 관동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 

해 있어서 많은 운인을이 틀렀던 곳으로도 유영한 곳이다 양사언은 이곳애서 지인틀과 함께 풍류 

릎나누며 금수정을소채로 시릎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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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水후(금수정) 

十年塵土옳Þolii 십년간 속세에 사노라니 귀밑덜 실같은데 

줬흉짧問m時 한번웃는기뿔인툴몇때나될까 

뼈「피;그혀품/명父 늙마에강과호수로어부를잦아기니 

白쁨心좋少A知 백구와같은마음을아는이적네 

〈뽕래시집(逢햇홉ι))에는 양사언이 그토록 아끼며 즐거 찾았던 금수정의 주엔안 급웅 (깐유) 

김윤복에게 써주었다는그의 또다른시도수록되어 있다‘ 

@용윷종행(증금옹) 

*，1홉흥伯牙心 녹기굉거문고E 백아의 마음 

용子웅joQ륨 종지기가 이 소리를 알았지 

혔復 P앙 한번타고다시한번옮노라니 

冷7%Jt~중起S흉;￥ 맑고읽은그소리먼산에메아리지며 

江月i없움江水深 강위의달곱고강툴은김어라 

평소 거문고 타는 것을 좋아했던 긍옹에게 안성맞춤인 시로 (봉래시집(í13fil'Jilm 에는 이 시릎 

근치 바위에 새겼다는 기콕이 함께 남아있다 문인틀이 자주 찾았던 긍수정 주변에는 양사언을 비 

롯해서 한호의 글씨 풍이 암각되어 담아 았다 이처럼 양사언은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서기 전까지 

살았던 포천지역에서 주변 문인틀과 쿄류하며 다양한 시 작픔윷 남겼다 그려나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으로 떠나면서 작품의 배경은 부임지 주변유로 변화하게 된다 양사언은 주로 관동지역 

의 고을을 다스렸다 그 중에서도 평양찰방(平캠察，M으혹 채영하던 시전 지였다는 〈열운정기Cüö 

럴휴임))는그 뛰어난문장에 많은 사란틀이 감탄을 끔치 못했던 작품。l다 

열운정기댐雲후記) 

1상략) 대통관(大同짧은 기자성(윷子뼈 중의 동싱H東뼈에2H에 있고 작은 역재짧웅)가 있어 

할방(쩔찮)0) 거처한다 억사 위에 작은 정자가 있으니 칠방의 청사(廳솔)로 본래 이를이 없고 산 

정(띠추)이라고 불렀다 병진년(려辰年) 겨울에 나의 친구 청계옹(;중t쫓했〕미 와서 이름이 없논 것 

을 한탄하고 나에게 이를를 칭하였다 나는 영5린閔룹)' 으로 고하니 정계옹이 크게 기에하며 이 

르끼를 ‘나의 뜻과갇디”고히먼서 곧손수크게 세 글자〈챔雲루〉을써서 옷을박마벽 위에 걸 

고 또 나에게 기문(記文)을 칭하였다 나는 일H하기를 톨에 부딪쳐서 샘겨 집정 모이논 것은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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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山)의 구름이고 cf만 펀안히 즐길 수가 있지만 갖다까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 는 것응 산얻덕 

위의 구름이다 옛 사람들이 구름에서 취한 것이 이 같으니 내가 무엇를 보고 이름을 붙였겠는 

가? 

아1 구름이란 공중의 히나의 부윌無物]이다 무심히 성겼다가 지취 없이 흩어져 푸른 개처럽 되 

었다가 흰옷처럼 되어 갑자기 번하여 마침내 무형(無形)의 물건으로돌아카니， 나는 여기에서 느 

낀 바가 있다 이득한 \'j 길에 관새흩웅뻐l 투숙하면서 왕래하는 사랍이 닐마다 몇 천 명이나 될 

까 구름 같은기뼈 에 용절(뚫節)을까지고 꾸불꾸볼 오면 역관(앓館)이 분주히 그의 멍을 대기하 

늠 자토 있고， 한 마리의 일을 타고 문서를 가지고 달리면서 오고 감을 고하면 억의 아진들이 증 

명을 가지고 그의 물건를 김사하는지도 있고， 곱추가 울건을지고 역의 하인들과 너니 내'-1 하면 

서 서로꾸짖는자도있고1 역일을몰아 달려가늠자와증명을조사하고 먹여주는자，수레에 올 

라전전히 오연서 시틈없이 돌아기는 자가 있어1 온사람은가고 간 사립은오며 노래하면서 보L>> 

고 울댄서 이별하는 자도 있다 인간세상의 사성i'iE힘J 웅일(第훌)， 비한(悲없 이맙양슴)을한길 

가운데서 펀히 볼 수 있고 한 정자 이래에서 모투 지켜 올 수 있g니1 걸국 이것은무엇일까? 천 

지간의 여관이 되고1 세싱일은뜬 구를괴 같아1 여기에 앉아 모두 올 수 있으니 마치 늙은 선임이 

세상을구경하면서 죽지 아니하고우뚝하게 홀로 살아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내가 이 

름을그렇게 붙인 까닭이다 라고하였다 (하략r 

관직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관동지역 중에서도 양사언이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바로 금강산 

이다 그의 금강산에 대한 남다든 사랑은 그의 생애 전반에 견처 찾아볼 수 있다. 스스로자신의 호 

릎 ‘봉래(종짜)’ 라고 했고， 관직의 대부분을 관동지 역에서 보낸 것도 스스로 자청하여 부임했기 

예문이었다 양사언의 문집인 〈봉래시집(J!짜픔뚫))에수흑되이 있는시릎소재별로살펴보아도 

금강산이 가장많은비중음차지한다 그러나양사언이 단지 금강산이 정치의 아릉다움에 반해 금 

강산주댄지역에서 미뭉었다고브기는어린다 그가자신의 신분적한겨}릎빗어나고자선택한것 

이 외직이었고， 그곳에 금강산이 있었다 복잡한 세상사에서 벗이나고 싶었던 그가 째이난 자연미 

를 간직한 금강산에시 정서적 안정감을 갖으떤서 자신의 문학적 감생을 꽃피우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양λ}언은긍강산의 품안에시 자신의 운학세재를크게 넓혀갔고그의 작풍대부분이 그가관 

동지역에 "1을던시기에 "1이졌다‘ 

양사언은 함흥부사(때맺쩌-&)을 시작으로 관통(關東)지역의 고을들을 옮겨 다니며 다스렸다 급 

기야 관통지역의 매력에 심취한 양사언은 아이l 긍강산 동쪽에 있는 구선봉(九삐쫓) 아래 감호(없 

때) 주변으로 。l주했다 집 윗쑥에는 Ul래정(飛來훔)이라는 정자릎 지었는데 양사언은 그곳에서 

관풍지역의 풍듀플 마음껏 즐겼다‘ 당시 지은 飛*''1;(비래정)이라는 시를 보언 당시 그의 심정을 

살펴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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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흔비래정) 

영入중<1>1생 "1디는신신세계로들어왔고 

樓몽水上夫 누대는울위의하늘에떠있네 

묶浮햇王읍 푸른빛띠고떠있는것은목순이고 

11애명金훌 붉은 꽃임은 희궈한 인꽃이네 

ffl!7R~~今밍 수은을 달이니 용이 솥어서 우는 듯 

용정옵Bi!山 안개를 먹음에 옹은 이미 신선일세 

君껍좁짧엽 그때는황학를툴리 술을마시게 

홈햇白탬眼 나는백구와힘께잠을지리라 

양사언은 진분이 깊었던 이달(주않)과 합깨 구선봉부근에시 풍류블 증기연시 서로 뱃구를 지어 

단하며 흥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사언의 〈구신봉(九仙후)) 이라는 시를 듣고는 이탈이 디 

이상 뱃구 짓기를 사양하연서 당깐하기즙 “이처럼 놀라운 시는 상대할 수 없q"라고 했다는 말이 진 

해진다 

:lLiili홍(구선봉) 

九.iili何日九天<1> 구선이언제높다린하늘가운데 

萬뽕'"싱호f월뿔어I 멸리서 와 놀면서 무지개를 탔었나 

J때;ljl종E看카b격R 비디의좋은경관볼때마다싫지많아 

좋今짧교f염長'l' 지긍까지 속세 떠냐 하늘에 의지해 서있네 

양사언이 금강산 유람 중에 지인인 차석(Jjl빼)의 시에 답하여 끔강산 동북쪽에서 윤이 흘러내핍 

을 형용한 시릎 지었는데 차식이 그 시블 듣고 감단하여 이르기릎 “이 시는 옛사람틀도 도달하기 

이려운 곳에 단했다” 라고 했다‘ 또 허균(;，y.l'j)온 〈학산초당(껴 1]J까찌)) 에사 양사인의 시간 인긴이 

불게(까11'\)와 갇다고 하면서 양사언을 두고 풍골(風깝)이 속되치 않았고 펼법이 기고(점古)하다，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있으니 균자마다 신선의 품격이 있다며 감탄해마지 않았다‘ 

양사언의 금강산 사량은 급기야 청허대사W;!ltλ~m)에게 거치를 봉래산으로 옮기기륜 칭하며 

보낸 편지글인 〈기칭허서(정펴힘펀))에서 절정에 달한다 

“텅 비고 푸른동해 바다와 옥설이 뒤엉킨 봉래산은정허대사가 거하기에 마땅하거늘 무슨 마귀 

가막고끌어당겨 9년 동안이나 머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끝내 봉래산g로 돌아오지 않g면 내가 몸을 일으켜 서쪽으로 가서 돼의 소매를 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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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룰올것입니다끼 

ι봉래산은 전하 제일의 명산으로 새벽에 전하에서 먼저 앙기(陽월)가 당5반 바이니， 샘불{초佛) 

파 진신(훌lilJ)인 그대와 매가 오늘 만행 줌에 만행이 마닙니까? 

이치럼 양사언은 자신이 좋아하고 깊은 교류를 나누딘 사람등을 금강산으로 이끌어 함께 그 정 

취릎 나누고 싶이 했다 양사언에게 금강산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의 산이 아니었마 그에게 금강 

산은 자신의 도가적 생향으혹 이어지는 신선들의 세상과도 같았다‘ 이러한 그의 정서가 금강산을 

노래한 그의 시에 잘 나타나있다‘ 

新 f~~東(신복관동) 

;!l明'C좋앓"'''， 도연명의 마음으로귀거래사를 옳었고 

짧품生끓網n圖 마힐의 한정샘 망전에서 실g비| 

"，I，it흩19B옹山 111 속세를 떠나봄래산길을밟노라니 

홈二千훌畵m無 일만이친봉은그림이라 없구나 

‘.，，!llilil"~j~(유풍악화치자동) 

山上有山돗出생 산위에선있고하늘이땅을 LH었으며 

水E용겼水水<j<7( 울카메울흐클고물속엔하늘이 있는데 

쉽rt身효조虛훌 이득한 내 몽응텅 빈 하늘속에 있으니 

不웅뼈혈不풍뻐 노을로 아니거 L[와심선토 아니니라 

양사언의 고향인 포천군을 비롯해서 그가 부임했넌 삼척， 함흥， 평창， 강흥， 회양1 안연， 칠원 등 

지에는 그의 뛰어난 펼체가 암각화로 남아었다 그중에시도 유명한 것이 바로 만폭풍에 남긴 글자 

인 (봉래풍악원화통천(뚫했챔싶 元i~ψl天))이마 워낙 유명한 암각화여서 이를 툴러싼 많응 이야 

기들이전해진다，그중가장대표적인것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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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획이 〈훌某짧쳐元化同天〉의 8개의커다란 글자를보L[ ， 자체가횡일〔않휩하고꿈틀거려 사 

람의 마음과 눈틀 헌혹하게 하나 획럭(훌j力)이 부응하지 못해서 마음에 매우 괴이하게 여겼없다 

전년에 풍악에 기서 보니1 만폭동에 누워있는 큰 돌 위에 새겨져 있는데， 급류어 씻겨 마멸된 데 

다가 관장官효)과 유림객들의 탁온이 쉴 날이 없어서 몇 년 못가서 흐려지게 되었다 이에 중들 

이 제 멋대로쪼아 새긴 것이 이미 액 수십 번을 되울이하여1 디만 윤곽안 빙룰히게 남아 있을 뿐 

이요 그 신기(뼈氣)와정재(精彩t 이미 죽은지 오래였다 따라서 세상사림들이 딘지 봉래의 글 

씨라는 것안듣고 ‘금강삼과 같이 높다 하는 것응보두들은풍윌로하는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양사언의 문학세게는 그의 생애 전반의 모든 변화릎 담고 있다 평생 동안 그에게 해견할 수 없 

는 문제였던 신분상의 문제부터 관직생활고}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까지 그의 모든 변화가 그의 작 

품에 투영되어 남아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픔은 3}가의 분신과 갇다 양사언을 재대로 안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읍 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갓이다 

2 봉래(逢英)의 풍류와 지인들 

양λ}언의 시 작품 세계에 담긴 도가척안 성향 매문에 그가 칭연(핑il!) 이후백(주後白)에게 시픔 

배웠을 것이라는 섣이 있다 그허나 양사언이 이후백에게 시플 배웠다는 정팍한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다만 양사언이 이후백의 스숭으후 알려져 있는 이의건(주흉았)， 최정창(뾰양昌)， 백광훈(白 

光젠)) 둥과의 교듀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후백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 

된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갇아 배우고 작폼을 공유한 인액듬이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반해， 그 방연 

에서는 별달리 안려진 바가 없는 양사언은 아마도 문학 창작에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자신만의 작 

품 세게듭구축해 나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냐. 

양사언파 교류가 있였던 얀물틀은 대부분고향인 포천응 중심으로 찾을 수 있마 그중에서도 양 

샤연의 도가적 맥락에 영향을끼친 인플로는남시←고(南뼈러)윤꼼을수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양 

사언이 정치는 잎에 능했는데 이는 남사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되이 었다- 남사고는 중종과 

명종 시대의 사란우후 벼슬을 하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던 중에 깨달음윤 얻어 역학에 깊 

은 조예릎 갖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특히 예언에 능해서 운정왕후익 죽음과 왜구침 

략， 동서분당 당쟁 등{을 예언했다고 한다 남사고와의 만남은 화담 (lt않) 서정덕(徐敬션)과의 만 

남으호 이어졌다 양사언은 남사고， 서경덕과의 만남으로 역학에 눈을 떠 예언에 능했다는 평을 

든게되었다. 

사실 양샤언과가장밀집한 인울은초당(펴포) 허엽(감8￥， 1517-1580)이다 양사언과같은해에 

태어난 허엽은 포천의 두운동 근지에 거주한 바 았다 뿐만 아니라 문파에도 합깨 급제한 얀연이 

있다 허엽의 아틀인 허균(감원)이 쓴 〈학산초당(업山따談)) 에서도 허엽과 양사연익 친분을 언급 

한 내용윷 찾아볼 수 였다- 양사언은 허엽과의 친분으로 서로 많은 시릎 써 주고 받았는데 대표직 

인 시로는 〈짧홍후호삼릎(사혜초당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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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훌흥호m용(사해초당두시) 

주I(~등↑t工EB 냐는두보의 시를 사랑하는데 

文훌돗下t 그의 문장은진하에 제일이며 

n~중生筆종용 구슬같은 시가 웃끝어서 나왔고 

i울↑t홉llll않 조회는 웅모(雄짧를 침찬릴 만하네 

不見펴두!t 그대를보지못한지상년이지만 

相思j~百年 서로그리워힘은백년이된듯하고 

今來開풍眼 지금어 야 푸른눈을떠서 

호뚫太1;옳 태힘경 초(후)하기를 마졌네 

이 시늠 허엽이 두보의 시들보내 준 것에 고마워하며 쓴 깃우로 허엽과의 친운「윤 찾아불수 있 

는 시이나 동갑내기혹 많은 것음 공윤하고 교류했딘 양사언은 허엽이 사신이 되어 중국으후 띠날 

때는 친구륜 띠나보내는 아쥐웅을 시로 지어 진하기도 했다 

E용許훌훌出使江南(송허초당출사강남) 

北융~jjd원日 궁궐에서 임금의 은층을 받은 날 

힘써出使똥 남쪽고을로사신가는신하일세 

*흉i'Ë!흉索笑 O댐단능 맞이하여 응당 웃음 지으리니 

훗作未혐仁 돌아오지 않는시람이 되지는 일게 

허영은 양사언이 깅}풍부사(π맺암혈)걷 재영하고 았을 때 손곡(홉#) 이달(주1술，1õ.09-1612)흘 

소개해 서로의 친분을 이어준다 허염의 소캐로 이단은 양샤언과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 

고 많은 교감을 나누는 벗이 된다 이단은 최경장(崔~ß) ， 백광훈(白光動)과 함께 삼당시인(三함 

끊A)으로 이픔을 띨쳤던 운인이다 그러나 서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다흔 벼슬을 하지 옷하고 

말단관직을 한 것이 전부이다 신분상의 한계라는 공통정윤 갖고 있었던 양사언과 이달은 함께 금 

강산을유란다니면서풍류릎플겼다 투사람은서로가서로를양사언은봉래산인(찮짜山 A)이라 

고 하였고， 이달은 이적선(주詢仙)이라 칭하"1 신선세계를 동정했다 정서직 교감을 나누며 문학 

세계블 공유했던 양사언은 자신은 두보CtUIíl에 이단을 。l백(주디)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처럽 각 

별한 친분을 유지하던 세 사람은 허엽이 먼저 샤망하자 양사언이 그의 묘갈을 셨고， 양사언이 사 

망하자 이달은 그의 죽음을 얘도승}는 〈곡양봉래(릿져않핫))라는 시를 지이 그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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哭{용lill<(곡앙응태) 

슷n웅A間F解용 이는 인간 시해의 몸민 줄 알겠으니 

不i.lí뼈↑용/良;~띠 모릅지기 슬픈눈물로수건 적실일은아니라네 

흘혔，I>J:東歸뼈 봉래 비닷가 통쪽으굳 돌아가는길때는 

앓有풍째千션li훌 아마도벽도전 그루옴닐이 있으리리 

허엽왜에도양사언과통갑지얀이한병더 었다 바로차식(Jþ:핸， 1517-1575)이다 차식또한화 

담 서경닥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해 고성군수(김때해i 'T) 재잉시전에 해산정(iij lli쿠)을 지이 놓고 

양사언파 풍류릎 즐겼다‘ 양사언의 금강산 유람에 풍행했유은 만한 나위도 없다 이때 발연사(야 

며캉) 부근익 반석 에 시를 지이 암각해 놓은 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았다 

허엽， 이닫， 차식 등이 양사언과 문학적 감생을 서로 공유했다면1 양사언의 어려웅윤 살뜰히 쟁 

겨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지인도 었다 양사언이 진사사에 합격 후 부모상플 치르며 마땅한 관 

직이 없이 10년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응 떼 지주 교윤했던 융가평(케1 '1')이다 그가 당시 상 

황이 좋지 않았던 양사언에게 여러모로도웅을준사성윤그의 시 여려 편애서 약인항수 있다 

§엄tc平送물l!l훌右용;台톨똥(사71핑송오노진석안치옥벽) 

送王承f흉§훌얻용 왕승복을 보LK추어 벽을 바클니 

I현兄옳좀~j흥R용 형밍 은혀l 감사하면서도 앉아서 탄복할 뿐 

품f흩更용三B力 곤궁한이때에사흘간이니힘을빌어 

훌'*風.lIl十年흉 바림과 비 십년간추위를다 막쨌| 

양사언이 친분윤 맺고 교류했딘 인붕 중에는 숭려도 있었다. 블교에 관심이 않았던 양사언은 천 

연사(天양뼈)라는 승려와 친분이 깊었다 천연λ연 양사언， 박순(朴淳)， 허봉(，따) 통과 교류한 숭 

러로 허균(;'f쩍)의 〈학산초담(핸山樓혀))에서 그애 대한 기독을 찾을 수 였다 본래 전연사의 집 

안은공훈을세운문별이었으냐그는그지위를버리고붕가에귀의하였다 송려였으나기맥이 남 

탈았던 인울이다 이런 연모는 염진왜란 때 친언사가 정허(매J;Ö\)와 함께 공을 세웠다는 기콕에시 

갖아윤수있다 천연사，칭허，양사언은서로가끈끈하게교류한것A로보인다 정히σr;~딩)는우 

리가 서산대샤로 얄고 있는 인블로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루 이픔을 날린 얀윤이다 〈봉래시집(il! 

짜까쟁))어! 전해 오는 양사언이 청허애게 보낸 펀지릎 보연 그들이 얻마나 친분이 깊었는지 짐작 

한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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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인과 친분이 있거나 운학적a혹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교듀했 

던 사람윤은 대부분의 사람틀이 고향인 포친지역에 거주했딘 사강틀이었다 양샤언은 비록 소수 

의 사랍들과 친분을 나누었으냐 그듬과 나눈풍유와서시는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김고 풍성했다 

V 양사언을말한다 

“선생은 정축넌(1)17)에 대이나 갑선년(1)81)에 돌→아가셨으니 지금으로부터 50년이 되었다 우 

리의 고향에시는 부녀자나 농부가 선생이 사시던 마음윤 지날 때는 반드시 선생의 마을이라고 말 

하고， 신생익 요듭 지날 때는 선생의 묘라고 이르니， 어찌 가르쳐서 이르겠는가 우리 꼬을아 아니 

더라도사방의 사람을이 선생의 성명을모르는자 있으랴. 비유하건데 상서러운 기련과아픔다운 

꽁황이 비록 수친 년 빚을 감쳤을지라도 구포의 던과 귀장의 소리만 들이도 사람틀이 마 사모'ii}는 

줄안아， 어디선가직접 보고들은듯이 여기가늘，선생의 병성을전하는것을과연필석에 새김이 

있이야한단말인가?하니， 종정공이 딸하기듭 ‘비콕그렇다하더라도우리 선생의 효우와 행몽과 

지적)정력과벼슬의시웅운내세에밝히지않을수없다’하었다 

이것은 양사언의 사앙 이후에 갇은 고장 출신인 조경(핸써)이 적은 묘갈명(후댐짧)익 엘부분이 

다 양사언은 40년 넘는 관직생활후 품게가 통정대부(通政大夫)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관리보c}는 도가적 취향을 가진 벙필 서예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관료였으냐 유교적 안붙이기 

보다는불교를가까이 한사람이떤서 말년애는도가직인 성향응 띈 인물이다 이것은유교적 이념 

을 따르는 신비로서는 매우 득이한 경우이다 옛 기록에서는 양사언윤 풍츄를 즐기며 도가적 성향 

을갖고 있었던 인블로 평하고 있다. 벚 가지 기콕을찾아보연마음과 같다 

포전현의 읍지(율픔)인 긴성지(~했뜸)에는 ‘세상에 뛰이난 재사로시 시와 필빔이 기이하고 힘 

갔다 산수릎 즐겨 유란하였다 세상 사란능은 선선(씨f띠)의 풍채(}&\*) , 도인(道人)의 기골(짜읍) 

이라고 칭송하였다 희양， 강콩 등의 읍을 역임하였는데 모든 곳에서 이척이 있었다‘’ 라고 양사언 

을기록하고있다 

양사언이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임했던 강콩의 〈강릉부읍지(江P심(fE\，rr.)) 에 따르면 양사언 

은 ‘봄가집이 공고 깨끗하였으며 f 정사를 간경하고 평이하게 하였다 관리의 봉급을 ull우 공평하 

게지급하고，관아에서의쓰임새는매우박하게 하였다 관직에 있었던 6년간한자의 베도가정에 

보댄척이 없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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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유선(효↓fta짧))에사는 ‘봉래 양사언은 얀변부사로 있으연서 문서나 씌어1 뜻을 두지 않고 

요직 산수를 잦아다녔는데 어떤 미1는 얻흘간돋아오지 않았다.’ 라며 풍유블 즐겼딘 양사언응 기팍 

하고았다 이런기록을통해얄수있듯이양사언은산수윤블겨유땀을즘기는풍듀객이었다 안 

년에는 신선 혹은 도얀과 같은 분위기른 풍겼던 도가척 인분이었A나 그렇다고 정사에 소흔한 것 

은 아니었다. 매사에 공팽하고 갱념한모범적인 관리였기이1 백생듬의 사랑을 받았다 효성이 깊고 

우애가 깅었읍은 디 맏할 내위도 없음이다 양샤언이 도가적 성향윤 띄었마고는 하나 선제 기인치 

럼 행동하치는 않았다 단지 그의 작품에서 연싣세계오}는 다르게 신비로운 느낌을 찾을 수 있을뿐 

이다 

이익(수쩍)은 〈성호시절(星때댐設))에서 양사언을 두고 선션 같은 인풀이라고 평하면서， 그 균 

씨 또한 그 인물과 같은데， 사란들이 그 글씨가 진속띠ι1삽)을 넷이난 중은 안야도 그 사가 세 상 사 

람익 말이 아님을 알지 옷한다고 했다 그의 작품세게가 현션세개를 초원해 신션의 세계와같이 신 

미한경지 

에이르렀다는것이다 

양λ}언과 각별한 관계였딘 허엽의 아를인 허균(바쩍) 또한 양사연과 교류가 있었다. 허균은 그 

가 쓴 홍길동전’ 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차얻을 극석→하.jl;자 했던 신념음 갖고 있딘 인붕모 양사인 

과 정서적으후 공통된 부분이 있어 서로가 시로블 더 장 이해하는 관기1였을 수도 있윤 것이다 히 

균(감쩍)은 〈학산초담(뼈띠까갔))에 양사언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적였다 ‘양사언 선생은아량과 

풍도기- 있어서 세상 샤란틀로부터 숭상되였다 을아가신 부친께서는 사마시와 문과를 그와 함께 

급재하였으므로 가장 기깡게 사귀셨다 문장이 세상에 뛰어나 구응응 넘어서는 기운이 있었으며， 

죠서듭 잘하였는더l 마치 용과 뱀윤 내이놓은 듯하였다， 성품이 가벼워서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산수에 마읍을 붙이고는 미투리를 신고서 바위약 골짜기 사이를 폭아다니지 않은 날。l 없였다 사 

땀듬이 그를 짧底짧에다 견주었다 일찍이 강즙 고을을 다스녔는더1 은혜로운 칭치블 베풍였으으 

로 기사비(去忠뼈)룹 세위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봉래가 흉악(찌짜)에 았으1건서 사블 지었는디1 ， 

(중략) 신선의 풍채와도인의 기골이 매우 깊게 틀어있다 중형이 화담하였는데，(중략) ‘’ 이 

독좋기는하지만끈내 봉래의 선운을따라가지는못했다’ 마고기록했다 

〈한국문학통샤(조동연著))에서는 양사언을 도가적인 인문로 꽁았는데 ‘과거에 급재해서 지방 

판을 두루 역임히는 통안 회양군수로 았을 때 금강산을 지주 드L뜯었으며， 꺼기서 노는 기분을 

시로 을은 깃이 여헛 있어서 냐중에 금강산에 듬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블 남겼다 긍강산21 

딴 。l릎인 봉래(훈햇)로 호릎 삼。} 도가적인 기풍을 풍겼기에 전설과 장 어울린다 그런데 앞에서 

든 사람틀처럼 기이한 행풍을 하거나 이상스려운 문구는 잣지 않고， 년려 안정될 수 있는 사릎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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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표현이 기딸하고 탈속한 느낌이 들도휴 해시 전으l무봉(天k야잠)이라는 굉을 듣었다’ 과고 적 

고았다 

양사언은 신분적 한계릎 스스로 극복하고， 이단으록 배칙반딘 불가와 도가를 거리낌 없이 넘나 

들었던 인물이다 I갱생 관직에 았￡띤서도 액성 위에 군림하려하지 않았고， 청렴함을자랑으로 여 

긴 청벅리로서 한 푼의 재산도 가족에게 남기지 않았다는 그의 삶은 모든 이의 귀감이 될 만할 것 

이다 이러한양사언의 일생응조경(뼈써)이 묘갈명(홍없짧)에찰청리해 놓았다 

“원정(元精)이 배매되어 독실한 이인(異시을 낳았도다 내외의 방술(方im에 온갖 정신을쏟았고1 

처음에는 이단(쩔랩을 가까이 하더 LI 나중에는 선토(띠월)에 떼졌도다 이단괴 선토를 하지 않았 

다면 늬늬등| 요전(종돗)에 드살텐데 껴 찌꺼키의 시펀탐뚫)이 인간 세상에 띔어져 늘어짙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봉래 양사언(풍來 ↑%士/);)의 출생파 가족 관계부터 40여년에 걸친 관직생활고} 그의 작 

품 시1계까지 살펴보았나 양사언에 태해 남아 있는 기록이라고는 묘갇(훌떠)과 시집(홉똥) 뿐이라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키는 어렵지만1 최대한 그릎 둘러싼 환정윤 고려하여 그의 생애와 작 

품을이해해보고자했다 

봉래 양사언은 조선의 3대 벙판이자 뛰이난 문인이다 그러나 그 맹성에 비해 그의 관직생합유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내직에 재입하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그 기간이 짧았고1 내각에 재 

엄 중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어려웅을 겪었던 것으혹 보인다 아마도 그깃은 양사언의 출 

신과 관던된 문제 때운이 아니었을까 히는 추측도 가능하다 λ냄 양사언은 이딘 충돌흔 피하고자 

자청하여 외작으후 돋며 40여년의 관직생한을 대뷔분을 보냈다 혹자들은 양사언이 자언을 사땅 

하여 풍퓨를 즙기려는 마응으로 외직윤 자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외직으로만 옮겨 다니며 재임 

했기 때운에 자연과 풍광을 더욱 사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익 문학적 재능이 꽃을 펴웠을 수 

도 있겠다는생각도하게 된다 그가외직을돌며 용츄추릎즐겼던풍츄객이라고널리 안려졌으내관 

직에 있는 사람으혹서 선정(善政)을 펀치는 것을 게윤리 하지는 않았다 관리로서의 양사언은 백 

성을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알말의 사랴사욕이라도 품지 않는 청백리로 명성을드높였마 

양사언은 관직생판을 40여 년간 했으나 교듀한 인불에 같은 관직에 있던 사람은 드물다 및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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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文시과의 인연 외에는 ￡천지역 사란든과 윤교 송려틀이 [11부분이마 양사언은 ‘대산。l 높다 

하되’ 로 시작히는 그의 시조에서 찾아←블 수 있듯이 끈없는 도전 정신은 가친 진취적 인불이였마 

양사언은 인찍이 유교학자로서 관직에 나아갔지만， 후에는 불교에 선취했으며 마지박에는 선도 

(미펴)에 빠져 신선이 되고자히는 이상향을 추구했다 이러한 믿음의 변호보 당시로서는 잦아보기 

힘든 사헤이다 이런 싱향 때문이었는지 당시 사암듬이 이단(J'[꾀)0)라 여겼딘 불교아 선도어1 연 

년 마음A로 다가섰던 것연 수도 있다 500여 년 전 사회에서 이미 몽념윤 엣이난 사고에 투려웅이 

없었던 그의 자유로웅이 놀합지 않을수 없다， 자신익 한계블 벗어냐 자유롭게 사고하며 인생윤옥 

곧게 산양사엔의 생얘에서 이 시대릎섣아가는우 리가배우고느껴야한 많은 것을융 잦을수 있이 

서 기쁜 미음을 감출갈이 없다 많은 사강을이 봉래 양사엔의 일생응 통해 자신끌의 삶응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몽래 암사언선생 연봐年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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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사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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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산(않미)은 삼국시대에 주로 붙리던 산의 이릉이다 그리고그 산은 백제와 깊은 관련생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한산은백제 도성(都城)과블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보아야한다 

먼저 백제와 한산에 대한 삼국사기 의 기록을 살펴보면 백제 시조 옹조왕(i용祚王)이 기원전 18 

년 한산(않 111)의 부아악(負兒돔)에 올라 살 만한 땅을찾아둘러보고 천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운 

형세를보고그곳에도읍을청하니 이른바하남위례성(河南힘댐城)이다 

그 후 한산에 도읍하여 2-3번에 검치 한산 주연에서 도읍을 옮겨 다니며 국가를 경영하다가 475 

년 개로왕이 한성융 함팍당할 때 까지 493년간유지해 왔던 것이 한성맥제(ì~城百써)인 것이다 

이리한 사섣은 삼국사기에서 소상"1 기룩하고 있는데 지곰의 학자등은 한생백지〕 도성의 소재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주장을내세우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성빽께가 도읍으혹 삼았던 한산을 중심으록 한산이 지금의 어느 산이며 한산의 

이디에 어떻게도읍하였는지 그리고도성주변의 땅은당시에 어떻게불러었으며 어띠한띤천과칭 

을 통하여 지급에 이르고 있는지릎 상펴옴으호서 한성백제 도성소재에 대한 논쟁의 진위를 판별 

하는기회로삼고자한다 

그리고 백재가 치읍무로 도읍한 곳은 하남위려성인데 학자픈은 왜 강북의 북한산 부근에서 강 

남으호 이도(移都)하였다고 하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이랜} 하북위레성셜은 이디어1서 시작 

되었으며 그 근거는 병확한 것얀지에 대해 살피보고자 한다 

그리고 산국사기에 도성을 을긴 염에 대하여 친도(많값)와 이도(移都)로 각각 구분하여 척고 있 

는네 그 의미는어떻케 다르고그 이유를어디서 찾아야하는가를추적해 본다 

또한 이성산성이 치음에는 답한산성으혹 올리었으며 그에 따라 이생산성 부근의 광주고읍 땅이 

담한￡로 불리게 되었고 냥한산성은 남한성으로 다시 한성으로 호칭이 변경되는 경과릎 살펴보고 

당초의 남한산성이라는 이틈이 현재의 남한산성으로옮겨가게 된 연유릎 밤히고자 한다 

끔으로 풍납토성이 한성이라고 할 수없는 이유를 상펴보고 옛 남한지역인 지금의 하남시 춘궁 

통부근 치역에서 백재 왕궁지로 유력시 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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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백제도성(百濟都城)과 한산(~햇 IlJ)의 중요생 

1 백제도성은 한산에서 시작 되었다. 

삼국사기 액재본기 시조 온조왕 조에는 ‘온조가 고구려의 주몽앙과 함께 있다가 주당이 북부여 

에 있을 때 낳은 아들(유리)이 찾아와 대자가되매 "1류약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두 

려워해 마침내 요간(烏千) 마려C%꼈) 등 염 멍의 산하와 더불이 남쪽으후 떠나자 따르는 액성들이 

많았는데 마침내 한산(않山)에 이르러 부얘악에 올라 산만한 땅응 찾아 윤러보았다’ 라고 기숭하 

고있다 

원문의 기술을 보연 ‘수치한산등부아악(않꽃옳띠효셨兄좁)이라고 하여 마침내(ji : 마침내 수) 

한산에 이르러(포 : 이를 지， 도착 지)부아악어l 을랐다’ 라고 하여 한산에 도착하여 부야악 이라고 

히는하나의 봉우리에 올랐으니 어디까지나한산내(內)에서 이루이친활동임을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부아약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 툴러보았는데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병익 신하 

가 간하여 뿐하기윤 i생각해 보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으3 한수G양水)블 두르고(北업:'li水 

뷰대한수) 동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지하고 있으며(폈짜김댄 동거고악) 남쪽으로 기픔진 플이 바 

라마 보이고(벼않iJ(澤 남망옥택) 서쪽으혹는 큰바다에 막혀있으니(西 FlI大따 서조대해) 그 천 

연의 요층과 토지의 이로움이란 영기 어려운 형서1잉니다 하면서 이곳에 도읍응 새우는 것이 적당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차하남지지(따때꾀南之뼈)라고 하어 ‘생각해 보건대(때 생각한 유) 이(此 。l쪽 

차) 하남의 땅’ 은 비라고 함으」료서 한산파 부아약이 한강익 남쪽 지역에 았응을 명확히 하였고 득 

히 착도어사볼역의호(作都於斯不亦rr乎)라 하였으나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 

습니까 함으로서 ‘도옵을 새워 (il 없) 이곳에 싼게(Jk살 어 거할 어， 쩨이쪽 사)하자는 문구는 도 

읍음 하냥에 세우지는 열 신하의 간곡한 주칭인 깃이다. 

견국 온조는 하남위례생에 도읍해 열 명의 신공}를 보화로 삼고 나라의 이픔을 십제(十염)라 하 

니 。l때가 전한(前옳) 성재(成帝) 홍가(때짧) 3년이니 기원전 18년의 일이다 라고 기록항으호서 

온조의 백제건국은한산이 있는한강남쪽땅즉하남땅위례성어l시 시작되었음을병표하게 기콕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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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조 14년(BC5년)에는 한산아래(않山下)로 천도(遠都) 

온조 13년(BC6년)에 왕도에 흉사(냉여)가 엣따라 열어났는데 살펴보연 2원에 왕도에서 늙은 할 

미가냥자로변하고다섯마리의호랑이가궁성으로틀어왔마 왕의 어이니가죽으니 이때나이가 

61세였다 

왕은 5원에 신하들에게 나라에 요망한 조침이 거듭 나타나고 국모마저 세상을 뜨시니 형세가 

이대로는 안도한 수 없으무로 필시 나라플 옳겨야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재 한수(ì'I'水)의 남쪽을 

올아보았는데 로양이 기름친지라 그곳에 도읍해 오래도록→ 편안할 켜]책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라 

고천도한의사를밝힌다 

7월에는 한산 야래 목책음 세 !f-.고 위려1성 백성틀을 옮기는 일윤 완료(Ji~ 마칠 취)하고 8월에는 

마한에 사선을 보내 도읍을 옮긴마고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획정하니 북으로는 패하(영씨)"에 이 

르고(北至영M 북지패하) 남유혹는 웅천(fl!l l])"까지로 하고(며限앓川 냥한웅 천) 서로는 큰 바 

다에 달꼬(西짧大생 서궁대해) 통으로는주양(!C壞)"에 이르렀다(찌휩￡앓 , 동극주양) 

9월에 성파 궁궐을 세우고 온조14년(BC 5년)1월에 수도윤 옳겼다고 하여 수도듭 옮신 이유등 

밝히고 있는데 고대 왕실에서는 왕실에 흉λ까 닥쳤을 때 도읍을 옮거 위기를 벗어냐려고 하는 풍 

습이있다 

중국의 진시황도그가 죽기 전 해인 BC211년 톱시 불길한 정조를 당하여 늪 불안을 느끼면서 설 

았는데 즉하늘의 병자리 중 황도플 침범 당했다거나 웅도(횟都 낙양)에서 ‘시황제가 이 땅에서 

죽는다’하는균X까새겨진운식(쩌石)이 발견되고그해 가을에는한사신이 신선에게 릎장혀서 

‘끔년에 조룡(祖龍)"이 죽는다’ 라는 발을 을었다는 등 진시황에게 불검한 일능이 보고되고 있었 

다 이에 진시황은 툴안하여 점숨가에게 울어보니 도성을 떠나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고 다음해 

BC210년 5차순유(파遊)의 진을 떠났다가 결국 사구(沙lÍ.)에서 죽음응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가 전ðl'는데 온조도도읍흔옮겨 액운의 위기듭 벗어나려고 하였던 모양이다 

기원전 6년(온조왕 13)에는 나라에 흉사가 겹치무록 양은 한산아래(않 llr下)에 복책을 세우고 위 

례성의 백성을 옮기고 이듬해(기원전 5년)1월에 도읍윤 한산 아래로 옮컸는데” 이 또한 한산 기슴 

2-3부능선에해당승남는지금의 。l생산성(二띨ill랬)이다 

1) 지금의 애싱강 2011 혀상룡 ‘이성산성과액재 하남운화원학숨대회 
2) 지금의 안성천 2011 최용광 ‘。1싱산성과 액재 하남운화원 핵숭대회 
’)지급의순천 2011 최몽룡 이생산성파백제 하난운화윈학술대회 ” 진시황(lH:'rì홉)의 영챙 
;)상국사기권제23 넥재본기제1 시조온조왕 B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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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천도한 곳이 한산이라는 산의 아래이니 한산 기숨 또는 한산에 연(댄)한 평지로 도읍윤 

끊컸는데 。l때에도한산을 벗어나지 않았다는내용이다 

그 후 한산 아래91 백제도성(百없째l!i<)인 지끔의 이성산성은 냥한산성(fYj엇山째)씨 남한생(i함않 

!;x)η 한산생(하 I!J 뼈)써 한성(['1;城 ?l 온조고생(없祚古때)'이 동우로 윤리면시 지금은 이성산성(二쁜 

I[J째)11)이 된 것이다 

3 근초고왕 26년(371년)에는 한산(淡山)으로 이도(移都) 

백제는근초고왕시대에가장강성한나라블유지한것무로평가받고있다 

그깃은 근초고왕 24년(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냉 2만을 거느리고 치양(iW!)'"에 

와사 잔을 치고군사틀을 냐누어 만가릎 침범 약탄한 때 왕이 대자에게 꾼사등 주이 그득을 치부 

수고 5천여 명의 목을 배었으며 근초고땅 26년(’71년)에는 고구려 군시틀이 민저 균사블 일으켜 

공격하여 오내 왕은 패하 강가에 군사를 윤겨두고 이을응 기다렀다가 공격하니 고구려 꾼사는 대 

폐하였다 

이러한 고구려 꾼사의 잦은 공격을 받자 그해 겨울에 앙은 태자약 함께 정에벙 3만 영플 거느리 

고 고구려에 낌입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뼈EtJ )131가 힘껏 "'1-\'1 막다가 날아온 화 

6) 고허사견제5ó.17장 뉘쪽지10지리1 장주옥조 ‘처음배제시조온조쌍야 한나라싱제흥가3년에냐，}응세워 위예성 

에 도읍하였다가 13년 한산아래에 나아가 책응 세우고 위배성 인호읍 옳겨 드디어 궁원 응 새 ~.고 상다가 이듬해 도융 
을융기고。l음「을냥한산성이라하였냐’ (소백제시조온.'"왕이한성제홍가삼년건국도우위레성지십삼년위한산 
하 입잭 。1 위려 생인호 수건 궁궐기지 명년 션도 호 냥한산성 (이~~I'I'-t'd)J8ï염삶끼liilMl'玉w;ι\*찌짧三끼P!: [fiJ-/，;H-~ 
~:l:-ll=~J:+三iJ:-i'tt j윷山下5L↑m윈t~~:!I&.R戶않샌끽 ~lil:之 Ijj it-，i[야，Mí::l띠쨌) 

7) 하냥의문호니주산 2001 하얀역사박웅관 p~l잉!11ι117 이성산성증토욕간(木때)에무진년(씨툴'f}남한성U혀;<城)수성 
(찌옛)도λXill!연)존주아H'I 통。l 기재원적간승L 

8) 산국λ}기 권 재2) 백재본기 재3아신장 4년(395년)기 껴 옹 11원에 암이 패수익 패전을보복하기 쉬해 진히 군사7천영 
유커느라고한수를건너청옥령아래에이르랬유찌마친근눈이솟아쳐사존득。1ft"! 언어주으고"-문샤븐 'W.cj 
씬산성(;:!미城)으로 와서 군시존승을→ 위포하였다‘ 동 11외 영욕보매수지역 친수뱅7친인 과장F수 차어갱옥령하희대선 사 
공t-pg-.λ'}~I군 지한산성 노군사(!f十 on王"，1;디水之a찌fflJ\七千A';\:J' *'k;;친"염下frf:.켠士쭈多써% 넨!Ií조Ik 
띠까1111，士) 

91 상국사기 권 제25 백제온기 세1 시조온조앙 2"5년(7년) 조 ‘옴 Z원에 양궁의 우붕불이 김f자기 념섰다 한상(i<생)익 인가 
이1셔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옴。1 툴이었마 앙씨 R.JI 삼국시대에 전문굉{측웅 인。}."-던 찬리)가 딴하기를 
'.~를울이 갑자기 닝치논 것은 대왕꺼1시 부씌 융싱하싱 조짐이요 소가 에려하나에 뮤이 뀔인 것은 대왕깨서 이웃나라 
5아우을조집입니다1 파고하었다 망이 이 안을든고기빼하며 드디어 진한파마한응ψF강매용응까지게 되었다· 

경윌 9f궁징수폭영 한성인카 마생우 일수이산 안자완 정수폭일자 대왕~}.흥지주야 우일수이신자 대장，!인국지용새 
앙문지회 수유병한진마지싱 11>二꺼I홍:tt*~;tî:;1;~A경κ ’f ι→펴느!j [J경B까水R~*大千;x벚之j~띠't→잉二 
fr:i"i J、 IJII;i며之앤띠王「깨之혹윷꺼井휴ε !'fi之ιL、) 

lO} 중정 남한지 컨l 상연 성지(~d1)조 
l l}중정 냥한지권1 상녕성지조 ‘온조의고성은이낌이 이생산성이라고e뜯더1 시긍도성자취가완연하다 
12) 황해도 연맥(廷白)지아의 옛 지명 액세의 옥1상 요새로 도압(刀앙) 또는 치악성(해 $~t)이마고도 한다 배찬(디 }II)의 

신산{t\ [_[j)이었인치악산 r[E{t 山)에는조션"'k，，;'’}시산성이 있었니} 한팍민족운파 '1액파/지리/인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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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에 맞아죽자 왕이 군사플돋려 울려났다 돌아와 도읍녁을 한산(뽕山)으로옮겼다 

근초고왕 30년(375년) 기록에는 백제가나라등 연 이래 문자로 일을 기록함이 없었는데 근초고 

왕 대에 와서 박사 고홍(홈與)을 얻어 비로소 서기(뽑記)가 있게 되었다고 기록함유로서 자국사 

에 대한 정려의욕이 발휘된 시대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띤본서기(8ψ書紀)에서 얀용한 백제기 

(百없記) 백제본기(D濟本記) 백재신찬(百쩍新썽) 동의 샤서(史홉)도 펀잔되었던 것으로 추정 할 

수있다 

이렇듯군사력은물흔문지(文治)에서도큰발전을 이룬시대였다고할 것이다 

그러연 근초고왕이 왜 한산으혹 이도하였을까? 

그것은 백제의 군사릭이 고구려에 u]치지 못하여 그리하였다기보디는고구리의 보복공격에 대 

비하7] 워하여 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는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국원왕윤사상하고돌아왔으니 언젠가는전열을가다듬어다시 공격해 오거나자객을침입시켜 

백재왕을노리게 될 것이라는깃을쉽게 예상할수었는것이다 

그려하여 371년 겨울 고구려를 꽁격 고국원왕을 사살하고 개선한 후 도읍을 왕의 신연보호와 척 

의 공격에 망비가용이한한산(훌山)의 산성(山城)으혹 서둘러 옮기었다는추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산과 연관된 기록을 상펴보연 

서기 9년(온조망 27)에는 'p}한의 원산(圓山)과 금현(웠쩌)의 두 성이 마지딱으로 항복해 와서 

그 주민들을 한산(않山)의 북쪽으로옮기니 마한은 마침내 멸망하였다’ 

서기 25년(온조왕 43)에는’ 남옥저(南ð'tll)샤람 20여 가구가투항해 왔었는데 온조는 이틀을받 

아틀이고한산(漢山) 서쪽에 상게 한 일이 있었다’ 

서기 103년(기루땅 27)에는 ‘왕이 한산(앓山)으도사닝;을 나가 신독싸屬ì'ι슬 삽았다 ’ 

서기 131(개루왕 4)에도 ‘왕이 한산(ì쫓山)에서 사냥하였다.’ 

서기 455(비유왕 29) '3월 에도 왕이 한산(뚫ψ)에서 사냥 하였다’ 등 한산과 관련한 일틀을 기 

록하고 있는데 종합하연 한생백제는 한산에서 시작하여 한산을 떠나지 않았다는사실이다 

13) 고구려고국원왕 

싸신통하고영묘한시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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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한산의개념과위치 

1 한산의개념 

한산은 산이 소재한 지역임은 확싣한대 한산이라는 산이 소재한 주변지역 전체블 의π1히는지 

아니면 한산이라는 득정한 산에 국한히는지가 의문사 원다 

필지는 삼국사기에서 기록한 한산은 하나의 산에 국한된 용어로 해석한다 그깃은 백재가 건국 

합 당시 한산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존재하지 않았윤 뿐만 야니라 백재가 처음 건국할 당시 중국 요 

령성 환인현(챈仁w에 있는 고구려의 졸본성(￥本찌)1>)얀 요녀산성(五女띠얘)얘서 온조 얀행이 

출받하여 미추흥에 도착하여 도읍한 콧을 윤색하기 위하여 부아악에 혼랐다고 윤 때 한산이라는 

산에도성을정하기 위하여 이느한봉우리에올라갔다고보아야 한다 

온조가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왔으묘로 온조나 그 신하틀은 부여 출신의 고구려인이 대부분이었 

윤 것이다 그틀은 그곳에서 출생하여 고구려의 정서에 젖어 생환했던 사당틀이기 때문에 도생을 

정한 때 고구려의 오디산성과 비슷한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부아악에 흘라 사방지형 

을 상펴보고 주변이 강과 높은 산 그러고 바다로 막혀 있어 친혜(天쪼)의 지리(1따Ij)를 구비한 곳 

우로 보고 도읍으혹 정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높은 지대에 도성을 구축한 장소플 찾아 부아악에 윤 

랐다고판단하여야한다. 

즉높은산에 넓은 평지와 충분한 샘울이 았으며 주변은 요르기 어려운 전벽으로 되이 있는 곳을 

우선 수소문했을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국사기에 언급하는 한산은 신라시대의 한산주(漢山J!'D 또는 한주(잖川)치럼 한 

산이 소재한 넓은 지역을 의미i뜯 것이 아니고 온조땅 14년에 천토한 한산 아래(껏山下)의 표기 

와 간이 득정한 잉개의 산(山)을 의미하고 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1 백지1도성이 한산파 동민이 

진곳에는존재할수없는것이다 

15) 꽉우여에서 님하해온 주용 朱윷)집단이 정가하여 고구려는 건파(BC37)한 성으로 지금의 오녀산성(ìi. tr山얘)으호 보 
고 있다 광개모양 비문어 서는 흘용(견 1' 1오로 표시하고 위서(않간)에서는흥숭끌성m써썩)으포 표7싸고 있다 민 
족문파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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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산(漢山)의위치 

그러연 한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샌을 이르는가? 

한산은 지금의 남한산(대Jil:H r)을 주봉-으로 북쪽으로 옛 광주O허州)의 고읍(꺼둠)인 하남시(피힘 

市)의 춘궁통('If홉펴)을 감싸 안은통서(東西)의 산즙기 진치1늪 의미한다-

즉 현재의 남한산(南않山)에서 북쪽 하냥시릎 품이 안으며 금암산(金岩山 f"l을 따라 이성산(二 

쁜山(1으로 뻗은산즙기와냥한산에서 변봉1에거쳐 객산(장 LÙ)191으로내려온산자락이 모두당시의 

한산이었던것이다 

한산을 현재의 남한산으로 보는 시각은 고긍을 몽하여 많은 학자듬과 현재의 각종 사전에서 그 

렇게기술하고있다 

조선시대 홍경모(ij(lij 잖)가 펀잔한 광주읍지인 남한지(市í'i'.志)211 성지(l!<ii!!)편에는 한산(i쫓山) 

은 즉 지금의 일장산(B εrlr)21J이요 온조의 교성은 금암산 북쁨 10여 리에 불룩 솟은 토산으후 이 

름이 이생산성지(二뿔山城址)라고 i냥데 지금도 성 자쥐가 완연하다 1 하여 한산이 지금의 남한 

산임을 명확히 하었고 온조13년 한산아래에 옥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릎 이주시킨 그 성을 지금 

의 이성산성이라고하였다 

16) 정기 하낭시익 ‘J서부 광암동과 순당동 정계에 위치한 산 고도 321m 납한산 줄기을 잇고 있나 웅정냥한지애는 ‘긍 
앙산(쇼강α)은서부면에 있으니 갱'<-산il움꺼山)북쪽즐기이다 가운미어1 용호놓이 았다 라고기독되이있다 바위가 
많아 산 아래에서 불 때 바위가 얼기설기 았는 것처럼 보여 열지산 이라 하기도 한다 대통이지도에 급암산(쇼융山) 
이광주고읍시륙쪽에표시되어 있나 금암산자락에는신복선사지약정사지자착샤지웅 옛 정토로추정되는곳이 많 
우며 춘궁i:!)_}층 5층 서탕이 있는 통사지악긍얀산 마애식본이 있다긍안사라는진의 이릉에셔 λ1빙~] 유매륜 잊1닐 수 
있다 한국지냉유래 집/중부 연 

17) 정기하낚사중서부순긍용과초이풍음끼고위치한산 고도 20에n 냥한산에서긍앙산응따라이이선증가에속한다 
삼국시대에 석축(石엇)한 이생산생(사직 제 í22호)이 있다 헤동지도에 픽격 가일주익 아래에 표시뇌어았다 중정남한 
지에 이성산성은금암산북쪽에 있으띠 액제온조앙의 생지가 있다 라'..ll 기콕되어 았다 조선"1지 자표에눈 광주군 
서부연 초이통에 이생산(J면및LlJ)이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심녁시대 유응들이 을토되고 있으며 아냥위례성 즉 넥저 
도윤지와관련라이학계에주옥응받고있논산이다 한국지영유래겁/승우연 

18) 남한산등쪽갱우려 고도 515rn 남한얀성의 일부인 봉암성(1)녕야)이 있나 
19) 하낭시에 있는 산 높이 301m 낭한산 중기에 속하미 산 아래 션업새꾀11::츄)가 있다 옛날마귀항염이 한양에 냥산과 
깊은산을 안을려고 이진의 도드량산응 띠다 지아폭→이] 싸가지고가아가 힘이 틀어 이곳에 놓고그냥가어렀다는실화 
가 있다， 껴산(용Lll)은객지에서 온산이라하여 응여진 이즙。 1다 위기 액과 
필사주 마규l힐밍은 마피(싸u，!;)양미으1 장옷이며 산 아리}에서 보았융 때 산요양야 한시.m，추)의 손 객자(장추) 오양응 

않았다하여객산 。iOf"" 이름이 같여졌나는전싱이 함께 전하고 있으마 산아래에는객산폭포가 있고폭포밑으l 생 
늪음 의i수로 액제시미에는 어수(띠水)파 사용 되었나논 이야기가 전하여 l뻐오고 있마 객 산욕포 옆에는 대갱2년냉 
마애약사응g냉(보운98]후)이 았다 

20)1써J닌(헌옹 12) 광주부윤(히川쩌尹)겹 수어사였던 홍경모가 연깐한 광주L읍시포 lìì9년(정조3)시영웅이 수어샤 재석 
중앙영응반고착수하여 미완에그전 남생시(며갱농)빚 여지승강 등 여러 사사와지려지를상고수정 보안하여 년잔 
한 사잔읍지(친↓요8 ;tt， ).1써 2년(싱종13) 중정온(헌딘+)이 13권6객 필사본으로 간생되어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 
되어있나 

21) 현재냥한산의또다른 이릎 주창산1 칭량싼이라고토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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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삼국유샤 왕력(3' 1딴) 편에는 한산(야 111)에 대하여 병진년 온조왕14년(기원5)에 한산으로 

도읍을 끊겼는더| 지균의 광주이다’ n\라고 하였는미 광주악 의미는 광주고응(씨川러모)이 있었던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에 소제한 이성산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핑게 봉 때 이성산생은 한산아래의 작은 풍'f- 2l혹 이기에 목씌←양 세우고 위 '11성 민호블 이주 

한 백재의 두 번째 도윤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파꺼 학자플의 논고를 상기해보연 다산(낀山) 정익냉(T강 rno"， l이 옹조14년 전도한 

뷔례성을 광주고읍(따川꺼움)얀 춘궁통으로 비정(比定)한 이래 김정호(소]민~，)는 대통지지(:kJll 

it!!:=t)에서 춘긍동 연대에 백체의 왕생이 있다고 표시하였고 이병도(주찌，，'，()이)는 하남위헤성과 한 

산윤 춘궁리에 비정하였으며 성주탁(~써쩔)2'i 1은 한성을 춘궁리 일대에， 차용견(번링杰)씨은 하남 

위례성을 몽촌토성과 이성산성 사이로， 최몽용(\붙였없)과 뀐오영(따五씻)끼은 한성-올 춘궁동， 한 

산융 이생산싱A로 각각 비정하였고 융무병(尹JiU찌)"~)은 하남위례성을 。l성산성에 비징하였으"1 

구민회(!'Ailc용f))는 현재 하냥시 전 지역을 대상￡로 백제의 도융이 광주 고윤이 았었던 남한([tJ 

띠)지역으로현재익하남시춘궁동지역임을밝히고았다 

또한 일지1 강집키에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사학자인 이마니시 류(今四많)가 춘궁풍 일대를 백재 

의 도읍지로보고 。l생산성을 백제 개로왕조익 북성(jt1>!:)으로 현재의 냥한산성을 냥성(f힘城)으모 

보았는데 이는 모두 한산의 소재를 현재의 냥한산성으로 비정Ot양)한 견과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남한산기숨에는 무수한 절티가 있는데 1530년에 판간된 동국여지숭람(짜냉뱃ft!! ~íj 얹) 

광주목(廣川!jj:) 불우조(佛 ']'11，<;)에는 약정사(짜jf-，ÿ) 봉수사(쭈水，]，) 신복선사(뼈샘펴;j)가 모투 

한산에 있다고 명가하고 있는데 이을 세 사창의 터가 한산의 서쪽 즐기인 현재 하남시의 금암산 주 

변지역에 였음이 명문기와출토등으로학인되었다 

그리고 동쪽줄기의 산기슴에도 법화샤(it표궁)， 천짱사(天王츄1 ， 선엽사(꽤it좋1 ， 태평이년멍 마 

애약사볼좌상(太'1'二年짧땅뿔뽕~~lm 'f {t) ， 교산동 토성， 교산몽 건불지， 사약판 전더， 등 많은 유 

'1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야 한산은 연재의 남싼신윤 정집으로 묵쪽으로 하남시듭 표。l 인으 

22) 벙진 이토한산금당수(꺼辰”야@山今~1m 
23) 정약양(J ξ생) 강역고 권3 우{예고(영했JS~3암세;s.)， 여유당 전서(JPíì효全，↑l) 
2l) 아병도(주쩌짝):1981 위려]고(링젠킹 J，근초고앙 걱정.]l(;t[ 'R' 러 _H!i찌까? 한국고대사 연구(에져러 It Yel/lm 
21) 성주악<htlll il)， 19&1 한강유역 백제초기 성지연구(;j，江jfi[ l，x百엄씨↑씩잉싸ft.ifJt)↑ 애재연구(집{까쩌';'E)H ， 198 'J 도성m 

tt~) ， 한국시은(양댐잉끊)15 국사연찬위원회 
26) 차용경(후영켠):19fB쉬례생(맹샘썼)과한산(중l]l)에 'H짜여1 향토('~t.)서응 39 
2ï) 11윈숫(U!.!15fl'l1) 컨오잉(t웰웠19R5 고고학까 자표까 용해 본 액재:i_기 21 잉역 고잔f 첸관우선생 한역기넘 한국λ}한 

논옹(千쩔수%보」영!!H~~t!t êlg브샘~~;r;) 
28) 윤부영 (}I r:k쩌 l ，m4 하강유역에 있어서익 액제문야연구↑ 매세연구 1, 
29) 구민회m r.Hl):195G 냥한"1사(써피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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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뻗어 태린 양쪽 즐기의 큰 산 전체릎 지칭한 것이 확섣하다 

따라서 액제초기에는 한산에 딸린 산들은 아직 이즙이 없었던 시대이므로 이생산처럼 작은 봉 

우리는 한산 아래로 지칭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N. 이성산성(二뿔山城)과 남한산성(南漢山城) 그라고 남한(南漢) 

1 이성산성의 당초 이름은냥한산성이며 온조14년에 천도한 도성이다 

고려사 권제 )6 17장 지 10 지리 1 광주목 편에는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이 한냐라 성재 흉가 g년 

에 나라를 세워 위례성에 도읍하였다가 13년 한산 아래에 나아가 책을 세우고 위레성 민호를 옮겨 

드디이 궁궐윤 세우고 살다가 이듬해 도읍을 옳기고 이름을 남한산성이라 하였다’ (초 맥재시조 

온조왕 이 한생저l 흥가 삼년 건국 도우 우l례성 지 13년 취한산하 압책 。1 위례성민호 수건 궁궐거 

지 명년 친도 호 남한산성 (lJJ百j쩍 4꾀!ll ~III~王以옳iJi:1fi'i'JJ흉三年建國都子fJ，~용빠至十츠조i'i:t iJ: IU下 

立뻐%암禮~;H\'戶 iili': 1응 "，m之 RJJ if-ì쩔都號rliì쫓i11~~)라고 하여 온조14년에 한산 아래로 천도한 

성의 이듬을 냥한산성으로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긍의 남한산성파 이픔은 갚지만 위치는 다른 통병이치(同名맹處)에 존재5댄 냥한산성인 것 

이다 

이것이 학자늪을 현재의 남한산 정상부에 있는 지금의 암한산성(，섭(헛 I11 城)~，)과 흔동하여 어려둥 

전하게만드는대목이다 

홍경모(洪敬設) 또한 중정남한지(별하南많농)에서 온조13년 한산 아래를 취하여 성권을 세우 

고 위례성의 민호릎 옮겼다고 해놓고 세상에서는 남한산성(정상부)을 온조가 도읍했던(두 번째) 

성이라고하나 무슨근꺼로하는맏인지 알수가 없다/라고하여 냥한산성을 현재의 남한산정상 

30) 경기 팡주시 증부변에 있는 산으로 높이 496m 백제소기 에는 한산(，，，山)으로 표기하였다 신파 때는 냥한산(예야山) 
으로물렀다가조선광해군때어는남한산성으로불렀tf7f 산성응쌓고임장산ID융 llI)또는주장산(뾰표띠)으로울 
였나 이갓은 산의 사땅이 핑지노 되어 1다li!.'나 낯이 길니고 해서 블여진 이등이나 안한산성도 。l에 따라 주장산성으 

로플갔다 세종성룩 지리지 광주역 펀에는 일장산성으요 되어있다 고구'1 동명왕의 왕자이던 응조가 백제를 긴국쩌 
서위례성에도음한뒤에서기전 6년(온조왕 13)에사직’7후인냥한산성으로천도하였다한다 그려나용갱모(供없 
영)의 남한지(떠;XiG)에는 이을 부정하고 그 때의 온조가 도읍한 성은광주고읍 X 금의 검단산(적ftj]l)아래에 있다고 
하있다 즉 S조고성(폐탬뼈)은 이생산성(二1위1I혔)이랴 하였대 통국여시승람에는 암장산성은 6깅년(딩우왕12)에 
애포즉성안주장산성(판!<山~1)이라고 가옥하고있는데 이것이 냥한산성이다 한국안즉운화대액파/지리/자연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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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만 인식하는혼동과고정관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온조14년에 천도한 성윤 하남위려1성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사기 윈문에는 하남위레생이 

라는 용에는 BC18년 건국할 당시의 성으로 하남 땅 위려1성에 도읍하였다는 뭇으로 단 한 번의 언 

급에 그치고 있우며 위례생은 액제양이 거치하는 궁생이면 어디에 있던 위레성이라고 북렸다고 

보아야한대 

이는 온조14년(서기 5)에 천도한 두 엔째 도생의 이픔을 천도한 F어1 한성 또는 위례성으오- 표시 

8}고 있는사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학자을도 마찬가지이다 한양대 박물판에서 이생산생올 약15년에 결쳐 만불하고 13차 

에 걸친 받굴조사보고서릎 발표하였지만 겹론은 신라성(짜때뼈)이라고규정했다 

판굴 유울 중 1차 저수지에서 출토된 묵서(，:!1펀)로 씌어진 꽉간(木閒)에서 무진년(JJU2π 608년 

으로 추정 발표) 정웰 12얀이리는 연월일파 냥한생(市펴야) 수성(쩌싸) 풍의 고유명사와 도사(ill 

f맥) 촌주(村王) 등의 관직멍이 출토꾀었다고 안표하였는데 여기서 낭한싱(패않城)에 대한 의미를 

672년 (진흥왕12)에 축 성원 남한산 정상부익 현재의 남한산성에만 집착하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 

산성이백재와무관하다는고정관념에빠저무슨의미인지조차 규명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각 

종사전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필자는고려사의 기록과 이생산성의 출토유불안 남한성 복간에 의거 이생산성의 탕초의 이픔이 

남한산성이었다고 학신한다 

그것은 출토옥간의 무진년 기록연대릎 608년이파고 가정하더라도 당시에는 현재의 남한산 정 

상부의 주장성(효R城)31) 이 축성(672년)되기 전이기 미문에 출토 목간의 기록 당시에는 암한성이 

흔통융 일르걸 이유가 없음으로 고려사의 기콕과 갇이 냥한생이 현재의 。l성산성임을 증명i뜯 

귀중한증거붙인깃이다 

따라서 목간에 기록원 냥한생(며{쫓城)은 당초의 이릉엔 냥한산성을 증여서 냥한성이라고도 분 

었다는또하나의 사싣이며 수생(껴야)은남한성에 대정되는디은장소의 성(찌)인 가능싱。1 늪다 

고할것이다 

한편 이성산성은 분명히 한산의 아래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인데 굉지성으호 천도하지 않고 산 

성을 선택한 것은 백제의 온조 일행이 현재 중국 요령성 환인현에 있는 고구려 오녀산성으로 부터 

남쪽으로 내려와녁 한산의 정상부분인 하냥우1례성에 도읍하고 약13년 통안 있다가 한산 아래 부 

분으후 내려왔기 때문에 한산아래(쫓山下)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A로 보이마 당시에는 이생산생 

지역도 한산의 한 기숨으후 농지 않은 봉우리릉 도생으강 정한 갓은 산생이 적으로부터의 공격윤 

31) 진흥왕 12년(6ì2년)에 한산주에 장은 성으로 주위가 4，360보(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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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는미 유리함을 제득한고구려 출선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라고 이성산성에서 이느 정도 안정응 구축하었마고 왕실에서 판단한 연후(1.+.1&)에는 이성산 

성 아레 핑지인 춘궁동에 별도의 궁을가지고 있었을가능성은충분하다고할 것이다 그려므로춘 

궁통에 았던 궁궐도 함께 남한성으로 붕리었윤 것으로 생각되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춘궁동의 평 

지에 있는궁성안을한성으로군분하여 호칭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 

그것은 중국 집안에 있는 국내생(댐內城)'21과 환도산성(jL都山째)“같이 진시 등 위급한 때에는 

인근의 환도산성으후 틀어가고 평시에는 평지성인 국내성에시 기가하는 방식음 에상할 수 있기 

때운이다-

2 이성산성의 당초 이릅인 냥한산성이 현재의 남한산성으로옮겨간 이유 

백재는 온조14년 한산아래 。|성산성에 천도한 후 도성이릅을 한강 냥쪽에 있는 산성이라 하여 

담한산생이라 하였는데 풀여서 남한성 또는 한생이라고 하고 또 다른 。l듭으루 왕이 꺼처하는 커 

다란 성(大城)써이라는 의미의 위례성(얀짧城) 또는 한강 남쪽 땅에 있다하여 하남위례성(씨市함 

댐城)이라고도 지칭하였던 것A로사료된다 

이생산성은 그 후 계속하여 남한성， 한성， 위레생 등으후 불리다가 475년 개로왕(21)이 도성을 

합락당하고 장수왕에게 잡혀 죽게 되는데 이것이 한성백재의 종맏이다‘ 

고구려가 남한(J1j않)땅융 지배한 것은 한성이 함락당한 →75년부터 551년 사이인데， 나게동맹(뾰 

if!flüJl~~D35)에 의한 액제와 신라의 연힐단균이 증부지역을 탈환 할 때까지 약 76년간으로 이때에도 이 

생산성은 냥한성으로 불렀던 깃으룩 추측된다 그깃은 고구러 지배 기간 동안 별도의 이음응사용 

하였다는 기록융 발견할 수 없고 553년 신라가 액제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중부지역을 빼앗고 。l

생산성에 신주(新川)를 섣치한 이후에도 한산을 남한산으로 호칭한 사실로 보아 냥한성으로 계속 

32) 고구허의 두 번째 수도 흔본성에서 서기 3년(유리장 22) 천도하였으며 중국지띤성u;n강)지안현(찌윷WJ)에 있는성 
터로보고있다 한국민족둔화다1백파 

33) 중국 지린성(김林'Ii)' 안면(에낮쩌)애 있는 고구려의 산성 위냐암성(양힘값\!) 표는 산성자장성(1 11씨子띠1;\)으ζ도 

불린cf 한국맨 수운*H백과 
}1) 잎븐서기(6 후홉紀) 유라쿠(t.tEiIIδ 재위4’(니79)전황 2c년조(i*)에는 액제의 액제기(김iÝi ~C}증 인용하여 개로왕응묘 
넌겨을에 약(깨게래는용느느ι고구려 상수왕융지갱)의 디l군이 와시 대성(λ& 을 7알맘낮통안공격해 왕성이 함럭f 
"1있다고 기록하이 액세 앙성응 '1성(;I;lR)으i 지성하였다 

;)')) 고구려 장수땅의 남진정채에 대용하여 433년(고구려 장수왕21 신"f 는시영 17 씩제 비유왕7)어1 신과와 액제가우호관 
계를 맺으벼 나게동냉이 성립되었나 511년 배제아 신E운 연합암을 걸성하여 중부지역의 백제 고모(동土)를 희적하 

었cf 
3(5) 냥한산온 액제조기에는 한산으ι 표기하였다 신아 때에는 낚한산으오 봉렀다가 팡해군 때에논 남한산성으료 울렀 
다 한국인족문화대백파/영성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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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폈다고생각된다” 

그런데 문무왕12년(672)에 와서 한산의 정상부에 지끔의 남한산성인 주장성응 숙성한 것이다 

종진까지 신라는 이생산성얀 냥한성에서 균사적 행정적 기능응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672년 

한산익 정상부에 남한성(이생산성)보다 더 크고 방어가 용이한 새로운 주장성C'11Hü이라는 성응 

죽성하고군사와전략묻자등군샤기놓을모두주장성어]이판한깃이다‘ 

그리되면 사랑틀은 두 성의 이검을 이후에 어떻게 불렀을까? 

윤흔 처음에는 이성산성을 남한성으로 새로운 성을 주장성오로 호칭하였윤 것이다 그라면서 

구성(똥城 남한생) 산성(新城 주창성)우로도 블렀을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오랫동안 불러오던 남한성이 새혹운 성으혹 이전하고 구성은 미기되었표니 이사 

한 성을 냥한생이라고부르는 사란를이 더 많야진 것이다 

또한 남한성이 았던 지급의 이성산은 당연히 남한산으로 불렀윤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산의 아래 부분에서 정상부로 이전한 냥한성이 소재한 산익 호칭도 냥한산으로 따리기 

게 되는 것은펼연이며 새로쟁긴 이름보다는종천의 후갱어l 더 익숙한백성툴은주장생 보다는냥 

한성으로부르게된것이다 

따라서 수십 년 통안은 서로 온용하며 쓰다가 종전의 남한성인 이성산성응 얀전히 폐기되고 정 

상부에 이전한 냥한성만 낚게 되었는데 신라시대 후반기에 가연 한산파 주장성의 이음은 샤라"1 

고 지금의 남한산과 남한산생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어 이생산성익 당초이릅얀 남한산성이 지금 

의 냥한산생으로 옴겨가게 된 것이 확산하다 할 것이다‘ 

3. 남한(힘漢)의 의마 

냥한(，딩많)은 ‘그 땅이 한강익 남쪽에 있기 때문에 냥한이라고 한 것이다，-， 그 후 군맹(lIIL1，)이 

한산군(漢山웹) 또는 냥한산주(험[i<α州)라고 J부른 것은 모두 한강 미1문에 그평게 불려 진 갓이 

다’ 라고하면서 또 반계수록(뼈j젖않앓)냉에 이르기를 여지송람(쩍새iVi- Z~)_N)에 강주 일장산성(日 

&山城)~'은 신라 분부왕이 쌓은 것이라 하였는디l 주장성(쉽표城)은 곧 냥한산성이다’ 남한(며패) 

은 세상에 전하기윤 ‘온조의 엣 땅이라 한다， ~1) 라고 하여 냥한의 어윈(파폐)을 한강과 온조에 두 

37) 중정 남한지 권1 상현 냥한(려iÆ)조1(') 
3H) 조선 후기(1 6ïO) 학자유형윈(잉영펴)이 국가운영파개역에 대한 견허 ; 담은 잭 
39) 동국여X 승WOfHlI !#f안션영)융 이릉 
íO) 주장싱(표rr~ 현재 냥한산성)익 이영m낀) 
41) 웅정냥한지 권l 산편 성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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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하남위폐성이 하남(피市) 즉 한강익 남쪽 땅 이라는 말이니 냥한은 같은 뜻을 다른 말혹 옮겼을 

뿐이며 따라서 답한산성(南많매城) 또는 냥한생(南1쫓城)은 한강 남쪽에 있는 산성이라는 의미이 

고 더 줄여서 온조 25년(λ1717)에는 한성(漢lJ&)이라고도하였던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옛 한산(漢山)이었딘 현재의 남한산(南잖山)과 이성산(二城山)은 온조왕과 깊 

은얀연이 있는땅이며온조의 옛땅이라고할만하다 

현재 남한산성에는 온조의 사당얀 숭옐전(쌓치l없)이 있다 숭옐전이 남한산성에 지어지게 된 사 

연은조선왕조설측 정조왕 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79년(정조3) 기해 8월 9연 기록에는 “정조가 남한산성을 행행(行핀)'이하면서 서장대에셔 말하 

기릎 병자년(1636)에 적병이 밥을 다시 널딴지듭 지고 성에 오르는 것을 아군이 발각하고끓인 울 

윤부으니 직영이 문드려져 울러갔다는데 이곳이 바로그곳인가 하고울.2.ull 영의정 김상철(~尙 

옮)이 당하기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조대왕께서 꿈에 온조왕이 와서 직멍이 성에 오른다고 알 

려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조께서 놀라 깨어 곧 멍하여 정당하게 하셨더니 과연 그 만과 같아서 장 

사(~~士)릎 시켜 격되하게 하셨는데 참획(훼짧)이 너무 많았으무로 환도한 난에 득별히 영하여 온 

조 묘(없끼 벼)릎 세워 봄가플로 재사하게 하셨으니 일이 매우 영이(잃용)43)합니다’ 하였듯이 온조 

와의 연계성을유지하고있무미 

한편 이생산의 산생에는 8각 9각 12각 등 제친의식에 핑Jl'한 건물지가 다수 발견되고 군사시설 

과 동떨어진 건물지 등이 산견되고 있어 왕성일 기능성에 무게들 더 하고 있으미 남한지에서 홍경 

요가 기록하였듯이 온조의 고성이라고 할 만하다 

한펀 냥한(1'힘잖)야랴는 지역은 한산쉰 현채약 념한산 정상r우에서 한깅 쪽으모동쪽즐기 즉 빌붕 

을 거치 법화사및 객산 즐기릎 이어서 건단산 서쭉기슴을 타고 한강까지의 줄기와 냥한산 정상부 

에서 서쪽중기인 금암산과 이성산성 및 구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양 산즐기 안의 지역이니 지금의 

하남시 대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이는 이성산생(당초의 냥한산성) 부근지역을 의마한다 

이곳은 백재시대부터 1626년(인조4)까지 줄곧 지역의 중심도시인 읍치(동治)로 존재한 광주고 

읍지역이니 여기가 냥한(南앓)이며 하냥(패南)이고 한수지남(잖水之대)씨의 땅으로 남한지(南漢 

志) 냥한비샤(힘않秘외) 응 책의 제호(잉號가 되었고 현재 하남시에 소께한 냥한(南옳)중고등학교 

42) 잉긍이 대길밖으x꺼옹함 
성)신령하고기。l함 
4 1)삼국사기 옹초왕 13년조 ‘여릅 S월에 왕。1 신히등에게 이르기을↑내가 어제 나가서 한수의 냥쪽을돈아보았는데토 
양이 기등진 시랴 그곳에 도융해 깅이 편안할 계잭융도모õH는 것이 좋겠다 ‘(작충순관 한수지납 토양고유 의도어피 

아도치안지개(ff' tll :iili Uf{水之펴 ±’Ij(1if.Ji1i:"於뻐 ι i:l lè'"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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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명(校名)이 원 깃이다 

4. 근초고왕의 한산 이도(移都) 이후의 냥한(펴핵)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언 이생산성은 온조왕 14(서기7)년부터 근초고항 26년(371년)까지 364 

년 통안 왕생 또는 궁뀔의 매후산성으로 유지되었고 근초고땅 26년(371)에 한산(않山)으로 잠시 

이도(移都)한 후 다시 환도하여 개로짱 21년(475)년에 고구려 장수쌍의 공격으로 도성이 합꽉된 

때 까지 도생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근초고황이 태자와 함께 고구려 평양성을 량격할 때 고국원왕을 사쉰하고 를아와 곧바 

로’” 한산으후 전도하였는데 。l는 신변의 위협응 느껴 그리 조치한 것우로 판단되미 그리고 3-4년 

후에는 환도하였을 것이라고추정한다 

이려한 추정의 근거는 침류왕1년(384) 백제에 광교가 치음 틀어왔윤 때 이성산 부큰의 금암산 

기숨에 처읍사찰이 세워졌을 것으로 여껴지는 끔암산 마애분퉁의 분교유적과 않은 사창 터의 집 

중에서 궁궐 인근이었을 것을 예상할 수 았고 진사양 8년(392년)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 북­

부지역 10여성을 함락하고 이어서 아신앙 5넌(396년)에는 고구러 광개토왕이 백제를 쳐서 관미성 

(없뼈城 오투산성) 동 58개의 생(城)과 70C여 촌(村)올 차지하여 아선왕으후부더 항복을 받아낸 

때도 았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때의 왕성플 춘궁풍 궁궐로 보고 있으며 개로왕 시대에는 양생인 

한성이 북성으로 기록되이 개로왕 이전에 다시 환도한 것이 확심해 지기 매운이다 

한펀 풍납로성이 한성이었다고주장히는 학자들은북성을풍남토성， 남성을몽촌토성무로 주장 

하고 있는데 북생인 조그만풍냥토성을 공격하는데 장수왕의 3만 군사가 우슨 7일 밤낮 공격한 대 

상이 되며 도성을 방어하려연 한강의 도캉(流江)단계에서 막아야지 평지 토성에서의 망어는 포위 

당하면끝인것이다. 

이러한 전투장황의 전개는 이성산성(二뿔미城)치럼 산성(W짜)이연시 석성(石얘)에서나 네 갈 

래 깊을 따라 군사들올 나누어 7일 밤낮동안 계속해서 전두가 있을볍한 이야기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플은 당시에 이성산성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신라가 정령한 후 축성한 성이라고 주장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마 이생산성은 최몽룡(!li였뚫) 심정보 등의 학자에 의해 백제가 처음 축성하고 고구러 

45) 근초고왕이 흥왕26년(371년)에 고구려음 공격안 애는 커울이라고 십L국사기에 기듀."Ö~고 있다 그러연 10원 12윈 사이 
안대그통안새군운생을축성한다든지강기간기거한목적이라면새후운앙심응준비한기간이판요한다얀매 닫아 
야서 천도하였으나 곧바로천도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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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라는 후에 점령하여 사용한 생으도 판영“핀바 있다‘ 그란데 근초고왕 26년에 이도한 도성(移 

都i훗山)에 대하여 단리 기록하고 있는운헌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고려사‘，>에서는 근초고왕 25년(3ìO)에 도읍을 남평양(南平i융)으폭 옮겼다고 적고 있으며 

세종섣록 지려지이에는 ‘지금의 서울 한양도성은 본래 고구려의 남팽양성이니 일명 북한산군(北 

않 I[J 部)이다 백재 근초고왕이 통진(東팝) 간문제(簡文뿜) 합안(成갖) 2년(372) 임신(王申)에 남한 

산(南앉山)으로부터 와서 도읍을 칭하여 105넌을 지내고 ’ 로 기콕하고 있으며 4늠L국유사써에는 

‘13세 근촉고왕 때인 항안(없갖) 윈년(3ì1)에 고구랴의 남평양(힘平찮)을 취하여 도읍을 북한성 

(北않城 지금의 해州)으로옮기고 105년음 꺼냈다，’ 적고 있어 근초고왕이 지금의 서울 북악산 아 

래로 전토하있다고 기록한 것이다 

어느 것아 정확한 기록인지는 팍살하게 얄 수 없지깐 심국사기의 기록이 정사에 가깝마고 느껴 

지며 전도 。l후 의 상황을 고리하면 천도 후 얼마 되지 않아 되돌아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북한 

산성A로의 천도의 기룩」은 *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제가 황해도 지방의 패권을 

윤지하기 위하여 정도(도힘)가 아닌 하나의 별도(꾀웹)로서 힐정기간 기능한 것음 가지고 그덩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환단고기(힘없古記)에서는 남평양(南平행)을 황해도 안악군으혹 기독하고 동국여지 

승람의 기콕에는 황해도 ‘재령군의 고구려 때 이름이 식성군(息城1lIl)으로 한성군(漢城耶)또는 내 

흘(乃忽)루도 푸른다’ 파고 기록하고 있어 마치 한성이 황해도에도 있었던 것처런 생Zr하기 쉬우 

며 4늠택사가의 기록에 백제 근초고암 24년(369)태자 수(꺼)가 치양(雄壞)에수곡성(水섭城)‘”까지 

진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근초고왕과다음 왕 근구수왕 시대에는 황해도 중부이남지역을 액체 

의 영보보하였음이 운영하다 [아랴서 이 시역에도국경방위와 한수이푹지역에 대한 원활한통치 

수단으로 별도(311都)나 행궁(行웅)을 두었을 가능생이 총분하며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 

강이놔의 각종 도읍설은 모두 별도m郞)나 행궁(行宮) 또는 주둔지(狂4:뼈)로 폼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친도에 의한정궁(正흠)으로의 주장은근거가너무부족하다 

그러므혹 고려사 광주옥(짜川얘)조에서 기콕한 근죠고왕 25년의 남평양 이도(Nßl，jH앓城)의 

기록도 전숭한 성격의 별도로 봄이 다당할 것이다. 

싸6)2011 이성산성에 판안학숭대회 하남문화윈 
47)고려사권지11561ì장지10 지리1 광우늬옥 

'í8) 경도한성우 CMM;Y;;~l(l)기콕 
49) 삼국유사 권2 기。12 냥부여(대大장)전(~íJ) 액제에 얀용된 ‘고전기(러마퍼)’ 
50) 황해도 연백지역의 옛 이음 액제의 육방요새 
51)황해도선계군의 옛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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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생(漢城)함락 이후의 남한(펴핸) 

한성액재의 중심지역인 당시 남한산성(이생산성) 주변의 남한지역은 백제 캐혹앙 21년(475) 이 

후 고구려가 전령하고 백제 생땅 29년(551)에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 군을 격되하여 옛 땅을 수 

석→하였으냐 2년 후인 신라 진흥망 14년(553) 선라는 액제와의 나재동맹의 신의릎 저버리고 다시 

백제를 처서 풍복부지역음차지하는데 이때 이성산성은 신라 신주(헤川)의 주지(主治)로서 역할블 

단당하게원다， 

진흥왕 18년(557)에는 신주를 페하고 북한산주(~G;"띠川)를 설치하였으며 진흥양 29년(568)에 

는 북한산주듭 폐하고 남진주(南川州)를 두었고 진평왕 26년(604)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 

한산주를 두더니 문무왕 2년(662년)에는 다시 남전주로하고 문무왕 4년(ω4)년에는 한산주(않띠 

川)로 개칭하고 문무왕10년(670)에는 그 병칭을남한산주(市mUl川)로 하였다가 경덕앙 16년(757) 

에는 한화정책(漢化政策)';2)에 따라 한주(앓州)도 개맹된 후 신라 말까지 한주(잃川)포사용하였는 

데 한산주의 냉칭은 계속 사용 되었다. 

이렇듯신라시대에는한강유역을차지하기 위한치얻한전황에따라치소의 。l몽이 거듭되었지 

만 신라가중부지역을 장악한후 처음 성치한 신주(체川)의 치소가 남한의 。1성산성에 자리하였고 

‘문무왕10년(667) 8월에는 문무왕이 대각간 김유산 등 30영의 장군응 거느리고 경주를출발하여 9 

원에 한성정(않城停)S"I)에 이르러 당나라 장수 。!적(季"')을 기다렀는데 10원 이적이 한생(잖城)에 

이르러 펀지릎 보내 군사똥원을 독촉하여 그대로 쫓았다” 는 기록을 보아도 남한지역은 정치 군 

사의 기점도시였음을 얄 수 있다-

그러고 중간에 여러 이픔으로 변경되고 엘시척으혹 다른 주의 관한 하에도 있었지만 종래에는 

한산주로 돌아와 신라 말까지 유지 되었으니 한산주의 주치(王‘b)는 항상 한성이 소재하였던 이생 

산성 임원의 광주고읍(廣川古읍)이었고 지균의 하남시 춘궁동이었다 

잉)중국한족(좋양)의 윤병제게증따르는 정잭 친 중국정책의 영환으모동치지1도유 중극석으로 바꾸는 정잭 경민황은 우 
선전국의시영을 Z국식으로2자로 uf꾼나 에)한산주한주 

53) 한생정(좋""↑ç:) 한산칭(엿山명)이라고도 하미 한산주 주치에 두었던 부내 역사 속으료악 하낚여행 p412003 하냥역 
사박뭉관 

5i) 억사속으동의 하납어행 2oo3tl낚익사악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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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북위례성설(河北펌禮城說)의 허구성(虛構性) 

1. 당초부터 없었던 가상의 도성 

하북위려1성이라는 말은 온조가 기원전18년 위혜성에서 건국하여 온조14년(λ1715) 한산 아래로 

친도하기 까지 약 13년 동안 지금의 한강북쪽에 있었다고하는도성을 말한다 

하북위려1성설은지금까지 역사서에서는거론된바가전혀 없었지만조선 중기 이후부터 나타내 

기 사작하여 이제는 정섣인양자려하고 있는 성정으로t:]-J북위례성섣의 받단과정은 대략 이리하다 

2 고려시대와조선전기의 직산위례성설 

그것은 고려 충렬왕 7년(1281)정 발행된 삼국유사 백제 왕역 "111익 백제왕조 기록에서 ‘위례성 

에 도응 했다， 어떤 말에는 사천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직산이다” 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그렇게 

생각했던것이다 

그라고 조신조에 들어오}서도 성종12년(1481) 간행된 동국여지승란에 ‘직산현의 군병(짧名)이 

본래위레성이었으며온조가냥하하여이곳에도융하였다고기록하고있다 

이를 바탕으후 직산현에는 세조11년(1465) 백제 온조왕묘(1없~f王찌)가 세휘친 후 선조30년 

(1597)정유재란으로붙다 없어지가까지 옴가을로 지재(줬쩔)해 왔다고 한다‘ 순조18년(1818)에 현 

감 이의선(주췄先)이 중수한후고종18년(1881)에 허붙어 졌다고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들이 학자들은 직산실을 부인하고 위례성이 한강 이북에 존재한다는 이설 

(였說)을 제기하는데 참봉 이만승(주외升)의 빈일쇄록(흉 B I1i I~)")고} 이영(李泳)의 옥용지지(木줬 

j@;I;)에서 한강이북정을 처음’비제기하지만 유형원(柳풍遠) 신경준(申景끓) 등에 크게 비판 받았을 

뿐주목받지못하였다. 

필지순긍 직산 위례성설에 대하여 부정척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지역이 한산(많山)지 

역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위레성은 한산에서 시작하여 한산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직산은 아니라 

는 것이며 한산에 올라 주변지역을 조망할 때 다른 것은 차치한다하여도 북대한수(北帶漢水)라고 

55) 도우l례성 잉운샤천 금직산 병진 이도한산긍팡주m윈tw!싫→그~Jt)1I今쟁山며)i;μ용lliÄ山今f~ ， fl) 
56) 액제초도우l례성 고(겁 j영 tIJ t'(l !"J빠야영)/오세장/1었ν 전안군 
57) 압콕강 이북을주장 
58) 인더넷오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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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치 한강이 내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마. 따라서 직산의 성가산 연대의 유적은 마한의 본거지 

로서 목지국의 수도로 본 수밖에 없으며 액제와 판련한 지멍들은 윤주왕이 잠시 λ}용하거나 웅진 

사이지역￡로 진도 후에도 행궁(行앙)이나 엘도(세없)로 여러 차례 사용하다 보니 백재약 관련한 

지명틀이 반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산 정약용의 i5}북위례성성 

가‘ 정약용은 첫 도읍지 위례성은 직산이 아니라 한강이북 삼각산 통독의 혜화운밖 10 리에 있 

는 한양동(漢陽퍼)이리는 상각산동록설(三角山찌Ya<Jì)을 주장함A로서 하북위려|생설융 구 

체화하였다 

。l를 기반으로 세검똥계곡설Wt劍펴짧%해) 고양부근설(김쩌附近說) 북한산성설(jt ii\ UI 

城짧) 중랑천유역섣(中 iQ川流域값) 퉁으로파생되었다 

그려나 이 모두는 중요한 기록사싣의 간과로부터 시작된 벨이다 

삼국사기 온조항 조(Ij\)에는 탕호도읍지가 첫째， 한산(i'!i山)에 이르~l 그곳에 도읍하였으 

니 한산으후 보아야 하고 한산이 한수 이냥에 있으니 한강 암쪽암이 분명하며 툴째， 북으후 

한수듭 두르고 있다(北혐벗水)고 하였으니 한강 남쪽이어야 하며 셋째 도용을 하남 땅 위례 

성(메벼9J~용域)으로 하였으니 역사 한강 남쪽이 분명한 것이다-

그려함에도 이 모든 기족사성을 간과한 채 액제의 처 응도읍지를 강북의 위례성(앙댐쨌)으 

로보고 투 번째 도읍지릎 한수 이남의 하냥위례성(;可벼앙염城)이라고 착각함으로서 처음도 

읍지가한상 많山)이냐하남(퍼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유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주변 환경으로는 직산음 위레성이라고 기룩한 삼국유사나 통국여지숭 

람의 기록비 한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위례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시대이었고 십녁사 

기 기록내용에서도의문을제기할만한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냐 그것은 먼저 온조왕 13년(6년)의 기록인데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어제 나가서 한수남쪽을돋아보았는데 토양이 기듬진지라 그곳에 도읍해 편안할 게 

책을 도모"H는 것이 좋겠다 (야出파쨌좋水之1석土!i~n~Æ효해於彼以周i安之計)’ 라고 신하 

들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여기서 한수냥쪽(쫓水之여)을 돌아보았으니 한수북쪽에시 강을 건 

너강남지역을순시한깃으로햄h용은오판(勳11)한것이다 

한수 남쪽윤 순시하게 원 이유는 연초부터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고 5마리의 호당이가 

궁성으로 듬어 오는가하연 왕의 어머니가 죽고 외침이 잦은지라 궁권에 붙갚한 인이 연속되 

3흥미의소재꺼티효)인구 323 



고 있었우니 온조왕은궁궐의 흉조릎 벗어날 방도듭 강구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에는 없지만 왜 요앙한 조짐이 나타나는지릎 천운을보고 길흉응 점치는 일자 

(B 챔)에게도붙어 보았을것이고대신들과도상의 했을것이다 

펀지는 이 위기른 엣어냐는 하나의 t앙펀으로 도읍녁을 융길 것을 건의 받아 그리 결정하고 

사건에 물색하고 있딘 중 어느 날 그 지역에 내려가 본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때 내 

려가본 지역이 지금의 하남시 춘궁통 지역인 남한지역 。l었던 것이다 

이는 후에 이성산성으로 도응을 옮겼고 한캉을 건너갔었다는 기록은 한구절도 없으며 단 

지 한수 남쪽융 둘러보았다꼬반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강북 에서 한강을 건터갔다고 자 

의적￡혹잔몽 해석했딘 것이다， 

다 또 온조13년 조의 기독에 천도。%를 나라통쪽에 낙량이 있고 북쑥에는 말갈이 있어 우려 

의 변경 강토릎 침빔하니 평안한 날이 적다 고 하있는데 정약용은 이릎 도읍。l 한강이북에 

았으므로그러한콩격대상이 되고 있으니 강남으혹가고자한것으로생킥벼}였다 

그리나 꼭 한강이북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고는 단정한 수 없다 우신 힘이 없으연 

공격받게 되어았고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칠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변소국이 산재한 상태라서 악땅과 맏갈이외의 부족으로 부터도 공격받았을 가 

능생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인데 공격받은 이유플 한수 이북 에 있었던 것이 전부인양 속단 하 

였딘것이다 

라 이와 연관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이 일부 방위착오블 발견할 수 있는너1 나라 동쪽에 낙땅이 있 

고 북쪽에 말갈。l 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하여 청약용은 걷즉에 낙랑， 동쪽이1 동예로 

활깃을잔옷가독한것요보보았는데 이빙도는룩파동이마뀌있다고보있다 사실자금 냉 

각해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는 낙랑과 말갚의 위치가 기존 사학계에서 보는 지역이라면 

우리나라를 포협하여 중국어디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망위표시야기 때문에 방위표시의 

장뭇을，11기 할만하다‘ 

그러나 이 또한 예단항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득히 한사군의 낙랑 지역온 현재 중국소재설 

。l 디 성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위에 변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 컬정적 오류의 주원인은 부아악(용兒옮)을 북한산으로 보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마- 여기서부터 오든 문맥익 해석은 꼬이게 되고 끝내는 온조왕 원년의 기욕을 13년의 일로 

익성하며 삼국사기의 오기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아악은심국사기의 기록에서와같이 한산(ì쫓山)의 한봉우리에불과한깃인데 오히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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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 북한산이 부야악이라고 블린다는 이유 하나로 부아악이 강북에 있으니 온조도 꽉한산 

에 올라가 그곳에 도용을 정한 것으혹 생각하였무니 맏강인 한산은 묻어벼라고 지엽(양껏) 

인 부아약에 매단려 위헤성이 강북이1 있다고 오관한 것이다 

서윤의 부야악은 북한산익 또 다흔 。l룹으포 조선시대 진기부터 그려한 호칭은 있었던 깃 

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국여지층강 기룩5'))에 서기칭(\;î\낌正)이 ‘직산이 우1<11성이라 하는 것 

은 부아약이 직산으로부터 200피 인데 어찌 바라볼 수 있겠는7V -，，}는 의구섬을 표출하였다 

가 후일 삼국λ1절요(三國뽀헤핑)를 편찬 할 때 ‘여러 고서(古낀)블 역고(땀러)하니 역시 칙산 

이 온조의 초도(初都)에 의심이 없게 되었고 직산에시 후에 냥한산성으흑품기었딘 깃이다’ 

라고하였다 

그러나 부야악은 원래 북한산에 있는 지12봉인 인수봉의 옛 이듭A로 균자 그대로 북한산 

아래 작은 봉우리가 겹쳐 일?생각도에서 보았을 때 아기 염은 것처렴 보인다 하여 부아악(ft 

)c， ffi{")인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이릎플 가진 봉우리가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도읍을 정한 

매로부터 약1 ，800여 년의 시간적 공간이 있었던 산봉우리 。1즘이 당초부터 그러하였는지도 

모듭 일이기니와 봉우리 。1듬 하나혹 전체를 판단하려 한 깃은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 

한격이라아니짤수없다 

근래에 백제어를 천문적으혹 연구6}는 도수희 교수는 부아악의 웬형을 j부J.-압’ 으로 보고 

아()I.)의 고대 음이 ‘δ’ 이기 때문에 i부J.-’ 는 솔(松)을 뜻하며 ‘압’ 은 악(폼)을 뜻하여 송악 

(松폼)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결국 아기 엽은 모양의 산이 아니고 송악이었다면 한산의 

부아악은 어느 소나무 우거진 봉우리에 융랐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김닥사기 

에서 기록한 부야약이 북한산에 있는 봉우려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한산이 당시 광주(짜Jl-I)에 소재한 갓을 알고 았으면서도 부아악 에만 고집한 것은 

정약용답지 않은 판단엠에는 틀링없다고 하겠다 

"1 그리고 온조망 41년(23년)의 가콕인미 ‘2윌에 한수 동」녁방의 여랴 부락에서 나이 15셰 이상 

된 이듬을 정말해 위례성을 수려하였다，(2月 U~水짜北，~rr5i&A 1f 15랬以上修쉽당댐城)하 

는기록이다 

여기서 한수동북방사압을동원하여 위례성을수리하였다 하였으니 위례성야 한수。l북에 

있었다고 왜곡판단한 것이다 

59) 흥국여지승앙 건16 직산연 누정조(t~"n$:) 지산제윈루사 쟁(쩌 lLJì씩ηI~"\ !J) 
(m 앵조21년(lì4 'i) 복한구충성 (jt않g앤써) 상능(뿌야)으1 북한지 산조(北"'"' 山 r~)
(1) 드수희 J한흘시디1익써재앙을찾야시 2011 쉬해파화/하남문화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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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피보면 판단이 잘못되었응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우선 백재 

의 왕성은 치응「부터 위레성으혹 호칭하였고 옹조 원년에는 하남위례성이라고 강남에 있음 

을분병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온조41년의 기록은 강북사람을 동원하여 한산 아래의 남한성(이성산생) 

을 수라 하였다는 이야기얀 것이다 

여기서 왜 가까이 있는 한수 이남의 사양들을 동원하지 않고 강 건너 강북사맙들을동원하 

여 비효융을 자초댔는가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의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축성작고 추향(1낀쩨F이라 하여 수원사람들을 

우대하였는데 세금을 강변하여 준다든지 과거시힘을 별도로 지리 등과시켜 주는 등 가까이 

있는사람틀을더우대하였는데 당시에 한수이냥의 백성들이 왕의 지시에 디잘협초하였다 

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다른 공사나 군사모집에 한수 이남의 사람등을 동원하여 동원 

할 사람이 없었가내 지역별로 순차적으혹 동원δ1냄 순서가 강북사람의 순서에 해당되었다 

는등예상치 못하는당시의 샤정에 따른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려 조치할수 있는것이다 

분명한 것은 위례성이 강북에 있었마는 기록은 천혀 없으며 문맥상으로도 있어시는 아니 

된다는사실이다， 

사 정약용은 삼국지 워지 동이전 한조에 빽재가 대방고지에 업국(立댐)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 

여 위려]생의 도읍지를 한수이북에 비정하는 근기혹 상았다고 하여 중국 고서의 기록올 하북 

위려l성 주장의 한근거로활용하였음은분명한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이영도는 대방고지(럼7i없j띤)는 황해도 일대‘;\에 국한하였지한 쉬헤의 소채 

를 한수이북어l 주장항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나라의 사서(벚 

품)인 삼국사기의 기록응 외국사서와 기록이 상이 하다하여 심국사기를 요류라고 지적한 결 

과아니 이 또한사대(필太)에 빠진 잔뭇된 받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 정약용은 또 낙땅과 맏갈의 위치가 부합되지 않는운구를 규설로 아예 온조왕 원년의 기록내 

용도온조 13년의 일인데펀집한때잘못기재한것이라고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원년의 기록과 13년의 기록이 연결된 깃으혹 생각한 것은 온조13 

년 궁중의 흉조와 오l칩 등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강북에서 강남지역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62) 소상의 선산。1 있는향리l!i5 lD 

63) 상국지(三댐;b) 외지 Il'l:ð 용이전(東멋에) 한조(야양) 
61) 01영도의 위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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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춘궁옹지역이 원년의 지행섣명과 대체보 얀치하다하여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온조 

13년 일이 사설이라면 한산에 옹라 주변음 관망한 때에 이01 죽은 비퓨는 왜 데리갔a며 무 

슨 열 명의 신하와 갇이 갈 。써는 무엣얀가 ßf는 것이다 그저 자기주장윤 합랴화하려는 방 

편에불과할뿐이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m엽랬경) 중 위례고(젠센경)에서 직산위폐생설응 

부정하고 삼각산 웅콕에 우|례성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으니 하북위허l성설의 창시자가 된 것 

이다 

4. 이병도의 세검통 계옥섣 

가. 하북위례성션에 기픔을 부은 사람이 있으니 이맹도(주씨 :j)이다 그는 정약용의 5원위이1성 

설을 더욱 받전시겨 위례성익 위치를 한수이북에서 구한 정약용의 주땅(조씨)은 탁견(_~i.見) 

이라고 하면서 정약용이 삼각산 동콕이라고 한 정능과 상양동 계곡을 여러 빈 가서 산상이 

살펴보았으나토성지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몇 년 전에 /삼양동 뒷산에서 삼국시대 금 

통불 한 깨가 출토되었을 뿐이라면서 북한산 동콕섣OIli\1값)을 부인하고 새로운 후보지릎 

께시하였다 

즉 한수이북과 한수 이남에 각각 도성을 둔 2경(전)에체제라는 정약용의 이론에 통조하변 

서 위례성이 후일 고군려와 신라가 이어서 지배한 시대에도 한생(펴城 하남시의 춘궁동)파 

같이 생읍으로서의 구실과 시설을 가겼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북한산아래의 지역을 산 

펴보니 비봉(뼈뼈)에 진흥영순수비 1 북한산성의 남운 밖 운수사 석굴， 비봉아래의 승가사(뼈 

ψ0종)와 장의사(않효츄) 등의 신라시대 유적이 볼려있다는 것은 백제시대 북한생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시대에 중심지 역한을 한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세점동겨!곡션을 내놓 

음으혹서 w북위례성설윤정론화(lE論化) 하였던 것이다 

나 이병도의 액제건국 연대 

이병도(주찌륙)는 앙한문제의 재 고찰’ M'에서 액재의 건국연대를 고。l왕 27-8년(260-261) 

혹로보고 ‘엄밀한의미의 건국대조는온조로부더 8대(代)히랴고하논고이왕(러띠:E)즉중 

국사서에 이른바 구태(θL台)가 바로 그였던 것이다’ 라고 하여 고이왕 이전은 부팍국가에 블 

65) 뷰성 (북한산아래의 우}례성) 남성(준궁똥 한성) 
(0) 진단학보핀;\116 한국사고대 펜 p347-356 
(7) 고。l왕은 6대 구수왕WLu王)익 동생으로싱제눈온조오7 미 6애손에 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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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고 과소평가하연서 백제건국시기의 삼국사기 기록자치]를 부회조작(이1용造fp)으혹 팽 

하(P1下)하였다 

그러연 과연 부회조작얀지에 대하여 백체의 온조 일행이 고구려에시 내려올 당시 고구려 

본기의 기록내용과 비교해 본다. 

↑늠닥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는 고구려 시조 동병성왕 19년(8CI9) ‘4윈 유려가 부여로부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왔다 왕이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세웠다 9웰에 황이 송하하니 

이때나야가 40세였다용산에장사지내고왕호릎동명성왕이라하였다라고기콕하고있다 

온조 얀행이 남쑥으료 오게 펀 동기는 기원전 19년 4원 주몽이 북부여에 았을 떼 에써부인 

사이에사 낳은 친아들 유리가 어미니와 함께 고구려에 찾아화 태자로 책봉 받음으로서 기존 

에 주웅익 아들대우를 받으며 지내던 미류와 온조 그리고 어머니 소서노익 입지에 큰 변호덤 

불러온까닭이다. 

그리던 차에 그해 9원에 듭이 왕인 주몽이 승하(취 원)써하자 유리가 왕위플 잇게 되니 온조의 가 

족은 더욱 불안이 가중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비류는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눌러았 

으떤시 군더더기 혹처럼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대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블 모λ|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상펴 따로 냐파를 세우는 것。1 나응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사 고구려의 처음 도읍지 

인 지금의 증국요링성 환인의 오녀산성(흔본성)을 띠나기로 컬정하기에 이른다 

띠니 려면 준비가 펠요한너l 우선 국왕이 된 이복형 유리의 승닥을 얼어야 할 것이고 같이 떠날신 

하화 장수 그리고 비용윤 조달 하려변 그해에는 떠나기가 어려웠을 깃이다 우선 이라한 것을 준 

DJ합 시긴야 필요한다} 해는 읍릭 9월 èJ나 곤 겨을야 닥쳐오고 있었7J 혜문이다 아미도 디 S해 려} 

동(~l‘행)이 될 무립인 3웰경에 출만하여 4월경에 마추혼에 도착한 후 도읍으로 정할 장소릎 수소 

문하여 4-5윌정에 한잔에 올라 지금의 냥한산성애 도읍융 정한 후 우선 그들의 조상인 부여의 시 

조 동명왕 해모수(解껑iV;)릎 모설 사당응 숭산인 지금의 검단산에 세웠을 깃이니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사는 백제 온조짱 원년(BCI8) 5원”에 동병묘O![明때)릎 시]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령개 볼 때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시기의 기록은 당시 고구려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며 연대 

의 연결도 정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벙도는 삼국사기 기독자체룹 인청하지 않고 있으니 그려 

면고구려 건국과중국익 고구려 건국관련사서틀을모두부정한것인가자옷이해하기 힘든부분 

이미 온조 13년(Bc6) 8원에는 마한에 도읍윤 옮긴다고 얄려고 국정융 획정하였는데 북으로는 패 

(8) 상국사기 고구려 븐기 동명성왕 19년 조 
69) {j닥사71 백재본기 온조왕원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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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띠피 예성강)에 이르고남으후는웅천(!객川 안성)까지로하고시쪽은븐바다에 탕고풍으후 

는 주양(!t평 • 춘천)에 이트렀다고 하였는데 이떻게 부막국가애 지나지 않았q는 이야기인지 안 

수없마.따라서 이벙도의 맥재초기 역샤관이나 õ}J끽정1 례생의 주장은우리나라 역사에대하여축 

소지향적이며신뢰할수없는논"1과고아니할수없다 

5. 이렇듯사기의 병백한문구가 있는데도불구하고하북위례생윤 백제 초도(씨 
耶)로 단정한 정약용과 이병도 등 학자들이 오류의 논리를 전개한 기저(흙않) 
는과연 무엿에 기인한 것일까? 

펀지는번저고정관념이라는생각의들에서 벗어나지옷한걷고}라고본다 

한산이라는문구가 병확히 있는 데에도부아산은욱한산뿐이다히는종래익 고정관념에 사로잡 

힌것이다 

또한 전래되는 사서틀이 위려1성에대해 직산 퉁 불합리한 지역을 설정한 관계로 우리나라 고서 

듣에 대한 붕신감을 툴리왔고 펀협하고 유치한 이론 전개에 주빈정보와 역사지식의 섬도가 너무 

부족하다고느낀 것 갇다 한편 방대한 량의 고시의 섭 렵으로 붕필요한 파다한 정얻가 위러l성 소채 

의 정확한판단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 것으로 생각흰마 이러한현상은고금을막돈하고단순 

히 다뤄야할 열에 너무 작다한 고급 정보를 대압하다 보면 잘못원 견폰에 다다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학맥으로 이어질 정우 스숭의 이온에 감히 만기릎 듣지 못하는 풍양직 관습응 오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 것이다-

VI 백제 초도(初都)는 지금의 남한산성 

1. 온조(i없祚) 일행은산성(111城)을 선호(끊好) 

전즐한바와 같이 백제 온조 집단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부여계 종족이었기 때문에 도성을 올색 

하는비 우선 그을이 떠냐온중국 환얀의 오녀산성치컴 높은 산위에 "1교적 넓은 평지가 있는 지역 

을찾았을갓이다 

그들은 고구려에서 이미 나라를 세운 경험이 았기 때문에 익부익 공격에 대비한 산우1익 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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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릎 체득하고 있었기에 도읍윤 산성에 투고자 하였융 것이다 

필지는 온조 일행야 한산이] 이르렀다는 것은 무턱대고 한산에 오든 것이 아니고 미추흘에 도착 

하여 사전에 이리저리 요니산성처럼 생긴 지형응 물색한 끝에 적지라고 신õl들로부터 보고된 몇 

개의 지형을 사전 검토한 다읍 신임하는 산하의 사전답시플 꺼져 가장 척합하다고 생각되는 한산 

을 최종후보지로 물색한후 최종 결정권자안 비듀오} 온조의 승낙을구하고자 열 명의 신하릎내동 

하고한산에 오른 것이다 그러한 연후온조는그곳에 도읍을 정하였고 비류는 처음 도착한 미추흥 

이 디 낫다고 여겨 비추홀로 톨아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산이 지금의 냥한산으로 밝혀진 이상 남한산의 어디에 도읍「을 정하였겠는가? 그것 

은 말 할 갓도 없이 지긍의 남한산성이미 행궁(行힘) 주변이거나 침패정 (It :l<:훔) 일원에 왕궁윤 지 

었음것이다 

행궁일원은 남한산성내에시 집터로사는 가장 좋은 자리이며 칩패정은 예로부터 온조의 옛 궁터 

라고전해져 내려오는곳이기 때문이다 

2, 냥한산생은 지형설명 내용에 가장부합되는 위치 

남한산생 정상에서 주연윤 살펴보연 북쪽으로 한강이 띠를 투프고(北혐잖水) 통쪽으로 높은 산 

에 의지해 있으며(來닙않옮) 남쪽으포 기듭진 틀이 내려다보이고(힘꽃ð:뿔) 서쪽으로는 큰 바다인 

서해에 막혔우니(iJti f>tl:k법) 전연의 요충파 땅의 이로움이 얻기 어려운 형새랴고 기복하고 있다 

펀지는 우리나라 한강 주연 중부지역에서 이러한 지형설명에 부합되는 곳은 오직 남한산생에서 

바라보았을 머의 기독이며 그런 곳은 오직 한콧뿐이라는 것갚 강조한다 따라시 아주 완벽한 지형 

설병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연 바로 암 수 있다 

북한산(北뽕띠)을 "1꽁한 한수 이북의 지역은 한강을 남쪽a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직 

산(행 Ilj)은 한산이 없고 한강이 보이지 않으나 성병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이생산성이나 풍납토성을 두고 지형설명에 부합되느니 부합되지 않느니 하는 학자들이 있 

는데 이는 비교함 성질의 것이 아님을분영히 밝혀둔다 

지앵설명의 기독은 온조 원년에 한산의 봉우리에시 마라본 지형이고 이성산성이나 풍납도성은 

그로부터 13년 후 한산 아래혹 천도한 경우이니 우선 바라보았던 지점이 산위와산 아래로 달라치 

가때문이다. 

이를 두고 풍남동 위려)성섣을주장i>1-는 어느 학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성산성이나 춘궁동 

지역은 남양옥태(패및씨링)이라고 하였는데 냥쭉으로 평야가 펼쳐져야 함에도 냥한산이 가후막고 

33C 이강엽 



있a니 하남우l레성이 야니지 않느냐 5농 주장윤 하고 있는데 너부도 이치에 맞지 않는 비쿄이며 

히북뷔례성응 주장한 정약용 이빙도의 주장을 단습한 인식A로 ↑}국사7η1폭。1 등렸다고 치부하 

는 주장에 올과하다 판명히 만하지만 지형섣명은 남한산 위에서 븐 지행이고 춘궁통이나 풍납동 

은 지형설명과 관계없는 강소인 깃이다. 

Vll. 천도(選都)와 이도(移都)의 의미 

섬국사키의 기록에는 한성액제 기간동안두번에 걸쳐 도읍을옮긴 기록이 있는미 하나는온조 

왕 14년(BC5) 봉 I월에 한산 아래로 천도(않햄)낀L아였다고 기록하고 두 벤째는 근초고왕 26닌(371) 

한산으로 이도(!}都)하였다고 기룩하였다 

모두도읍을끓겼다는말인데 어떤차이로다든글자륜사용한것일까? 

판;<f는친도와 이타분명히 다튼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표현윤 하였윤 것으로생각펀다 

우선 온조왕 14년의 상황을 보자온조는 잦은 오|칩과도성 안에서 얻어지는 붕길한 정조로 인하 

여 ~l음 정하여 시용하던 한산의 도성윤 포기하고 다른 곳으후 옮긴 것얀데 그리하려면 준비가 낀 

요하였을 것이니 전도하기 전년도(온조13년) ì원부터 터를 잡아 목책을 섣치하고 액생을 이주시 

킨 다음 9휠에 궁실을 완공하고 이듬해 1월에 가서야 전도하였는데 여기가 한산아래의 남한산성 

(지금의 이성산성)이었다 

。|렇듯 새로이 자리플잡야 새로운 궁궐을 짓고 백생까지 모두 동원하여 도읍을 옳기는 것을 전 

도G흉흉n로본것이마 

그란데 근초고양 26년의 한간으로익 이도m都)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것은 그해에 고구려가 

꾼샤릎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여 왔다 왕은 이 이야기블 듣고 패하(밍 예성강까에 군사를 애복시 

키고 이들이 오기틀 기다렀다가 갑자기 치니 고구려 군사틀이 패하여 톤깅않다‘ 2년 전(근초고왕 

24년)에도 고구려 고국원왕은 지양(짧陽 황해도 연백)에 진주하여 백성을 고l휴히므로 내자(끼?후 

에 근구수왕))릎 보내 크게 부찌른 바도 있었는데 잦은 고구려익 도받을 근절할 필요가 발생한 것 

이다 

드디어 그해 겨울(음력10-12원)이 되어 근축고양은 대자와 함께 정예벙 3만 r성을 거느리고 고구 

(0)H년 운 장원 천도 (lH흉lUH흥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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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의 펌양생을 공격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왕 시유(뼈띠 고국원왕)가 날아온 화성에 맞아 

죽자근초고왕은군사들 을려 폼。μ온 후곧바로 도읍융 한산으로옳긴 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국의 국왕을 사살하였으니 반도시 자객 동을 보내 보복하려 할 것이고 

그힘게 하려면 왕은 방"1하기 쉽고 정긍하기 어려운 곳A로 알시적으로 탕분간 도읍을 옮기는 것 

을 선액하려 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군사력으로 보아 백재는 마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리가 전연전을 

감행하여 공격한 정도의 상황에는 。l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아 근도고왕은 새로운 왕궁을 선댁 

하여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백제가 13년 똥안 도읍으로 사용하였던 한산의 정상부에 있는 당 

초의 도생인 하냥위례성으로 사랑들안 빠져나가 입시로 융낀 것을 이도(IH~)라고 직어 앞시의 천 

도와 차밸성을준 깃으￡ 생각원다 

이렇게 하여 한산으로 옮긴 다응 걱국의 동향을 보아 위해(危좀)할 의노가 사라졌다고 판단이 

션 3--4년H 후나시남한성(이성산성)또는춘궁동궁으로환도하였을것A로추정된다 

이렇듯 천도(잉빼fl는 왕이 새로이 궁생을 건성하고 도응윤 옮기는 깃이며 이도(移왜)는 이어 

(I}찌)η) 이감(1짧f')고} 같이 기왕의 시섣로 폼안 옮겨가는 형태를 이도라고 여거 1[국사기익 기 

독이〕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m. 개로왕 시대의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백제는 사기의 기록에 475년(711로왕21) 개로앙의 실정(9ç政)으로 고구려 장수장은 군사 3만으로 

앙도인 한생을 에위썼다 왕이 성문을 닫고서 나가 싸우지 봇하였는더] 고구려 군사들은 군사를 나 

누어 비 갈래 길을 끼고서 공격하였다 일본서기에서는 액제기릎 인용하여 ‘대생(:k뼈)을 7얀 밤 

낮 동안 공격해 양성이 함락되고 마침내 위례성을 앓였으며 국양 및 대후 왕자 등이 적의 손에 즉 

었다’ 라고 하여 북성이 산성(山城)염을 암시하고 있다. 굉지성안 풍납토성이었다연 성을 포위당 

71)근i고땅이 이도하였으니 한도는근초고왕재우171간내(난초고왕은재위 찌1년에승라) 에 이루어 겼을것으로보이미 

이기간협1에왕은큰진투의정힘이많은대자에게문권을주어대대서얀모빙과군사훈띤응병행하었을깃으료보 
。]며 상남시 창곡통의 'H자웅(J、r낀)전섣"1 상온인도근조고왕의 대자(i~)를대상으호형성된 것으로추측띤다 

ï2) 천도(효값) 사울을 옮김 좌전(左밍)주 m에서는 생왕영왕생(，，:1앙HI)이라하여 왕이 건섣한 왕성으후 3깅 미 사 
용야 것으로 보인나 치I양하벗/I964/검文íi 

i3) 이어(IH)f)임금이 가셔@댄곳응 응김 
74) 이감(1$엎)한교도소이1시 다픈쿄도소표 수깎X덜 융깅 

332 이강엄 



하는 자제로 성은 합락 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성이 당시 양성이며 한성이었던 이상산성이 분멍 

헤진다고한갓이마. 

각→성응함팍한 고구려는군사릎 옮기 다시 남쪽 성플 치니 성안은 공포와 위기감에 휩싸이고 암 

은 기병 수십 맹만플 거느리고 생문윤 나가 서쪽으혹 닫아났는데 곧 고구려의 장수 재증깅루(jlj \'J 

~낀)와 고이안년(古i펴年) 등이 왕플 발견하고 딴에서 내려 섣을 하다니 이유고 암의 얻균윤 향 

해 세 번 침을 앤고 곧 죄목을 헤아련 마응 아차성(>'JllMf"Of애로깎어 보내 죽이고 받았다고 기 

록하고 있는데 펠자는 고구려와의 대치상태에서 앙은 사전에 북생얀 지금의 이성산성보다 안전한 

남성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전투를 지훼하였응 깃으로 생각되며 냥성이 합락핀 이후 연uf간 긴 

디다가 성응 빠져나가 냥한산생의 서쪽인 지금의 성남방양으도 탈출플 시도하다가 고구려 장수에 

게 분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남시 복정동Ur，\井떠) 연대의 군주(앙뻐)터 “는 개로양이 고구"1 

장수에게 블잡힌 장소로 전하여 지고 았다 

따라서 당시의 남성은 맥제가 처음 개국하고 근초고쌍26년에 이도mtr.)하였던 지긍의 냥한산 

성이다 

IX. 풍납토성이 한성이라 할 수 없는 이유 

1. 풍납토성은 한산아래라고 할수 없다. 

풍납토성은 연재 일부 학개로부터 백제의 한성이라고 너l칭되고 었다 이는 온조왕 14년 잔산 아 

래(下)로 천도한 성윤 풍납토성으깊 본 것이다 그득은 내부분능냄위례생션응 춘종8H':- 학지든j쿄 

온조가북한산 부근 또는 한강이북 어디엔가 었다가 한강을 건너 한산 밀으로 옮긴 곳이 풍낭토성 

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 한산(남한산)에서 굳이 시쪽으로 한산아래 지역이라고 한다면 많이 봐주어도 X긍익 거 

여통이나 마친동 지역을 빔어설 수 없다 풍납동지역은 난한산 즙기가 끝나는 지역으로 F더 벚 개 

의 야산과 구콩지역을 넘어 먼발치의 강변에 속히는 지역이기 때푼이다 그링기 때문애 한산하(i'!' 

꺼)지긍의서윷갱L션부쪽아자산(1，~~l=. I ]J)에 있얀산성으__?얀영이만성 
'61 싱남향토문화중."1 ‘복장애갱풍 u)응의역새 2005 싱남운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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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下) 라고하지 않고 한수지변(옳水之않)이라고 하있을 것이다‘ 

2 풍납토성은배후에 산을가지고 있지 않다. 

풍남토성은 평지성에 불과함A로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외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산성에 익숙 

한고구려 계옹의 북망민족으로부터 도성으로선택받기에 지극히 지난한 입지조건이다 

풍양적으로 굉지에 도성을 정하더라도 반드시 퇴로늘 감안하여 산에 의지하여 정도(;J:郵)하는 

일반관례에서 크케 벗어난 성으료 도성으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려나 정의느용이나 이병도는 산성 

의 도성선액을 불펀하다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도 중국의 오녀산성을 탑 

사하지 않아 고구려계동의 북방민족의 성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혹 생각되며 

그런데도 정약용파 。l병도는 한댐쪽에서 한강을 건너 이도한곳이 하남의 춘궁통으로 보았다-

그런네 풍납토생을 위례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풍납웅으후 갔다고 하니 하북우1례성 추종 

논리를근간으록한지형선벙 오휴대입의 극치라아니할수 없다 

3. 풍납토성은 개로왕시대 북성의 전투상황에 어긋난다. 

북성의 전두상황은진숭한대로네갈래길을끼고 7일밤낮공격할격전지의 지형이못된다 그 

라고 난성유로 지목하고 있는 뭉촌토성은 북성 과의 거리가 인정한 팽지성으로 전략상 퇴로가 없 

어 군수묻자조탈과 장기전을 수행할 전략상가치가 반감되며 동일시대에 군사목적의 성으혹 병존 

한것으로는볼수없다 

특히 475년 장수왕이 아-"}산성에서 궁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옥전에 

적을두고 장기간 대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최후의 걸전을 풍납토성에서 벌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부분이다 

4 한성백제 멸망후에 지역 중심도시의 역할이 전혀 없다 

오랜기간통안나라의도성이소재하였던지역이라연나라가망한다하여도도시는이이져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71 마연이다 ‘세제는 로마로 풍한다‘ 라는 맏이 있듯이 로마제국은 망했어 

도도시 로마는존속하게 되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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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생윤 중섬으로 길이 생기고 인구가 집종되어 경제권역으로서 문산과 소비의 집중이 이 

루어지는 경제중성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연 한성액게가 멸망한(475년) 이 후 지역중심 도시는 어느 곳에서 이어서 수행 되였는7년 

싼펴보연 어디가 도성이었는기는자연히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긍 백제의 두 번째 도성 소재지를 두고 학자들 간에 서울의 풍납동지역과 하남시의 춘궁동 지 

역이옳다고대립하고있다 

그러연 우신 하남의 춘궁풍지역윤 살펴보자 한성백제가 멸망한 후 냥한(험많)지역은 고구려 수 

중에들어간다 

고구려는 남한지역을 한소탠(영山耶)우로 하고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주치는 의당 액재의 도읍 

이었던 냥한 즉 지금의 이생산성에 두었을 것유로 판단된다 그것은 한산군의 한산이 소재한 냥한 

지역에백제의도성이 있었기 떼문에 인구와도로불산풍경제증식이냥한이었기때문이다‘이는 

고구려가 약 76년간 지배한 후 신라가 차지하였는데 신라시대에 한산주익 주치(主염)가 답한지역 

인 지금의 이성산생과 춘궁동지역에 두었고 그 관할은 지금의 충주지방 까지도 포함할 만픔 싣로 

방대한지역이었던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에도 그러하였다 940년(태조23) 한주(몇川)에서 광주(없川)로 개칭한 후 983년 

(성종2) 광주옥(짧州썼)으로 되고 995년(성종14) 봉국군전도사(후따軍節$便)가 되었는데 이때에 

도광주목과봉국군을 남한에 두었던 깃이다. 

1018년(현종9) 양광도릎 거쳐 안무사가 되고 1356년(공민왕5) 광주옥으로 복귀되는 여러 행정 

구역 개편에도 불구하고 주치는 향상 답한의 춘궁동을 떠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 을어와 1626 

년(얀조4년) 광주(廣써)의 치소(治所)가 지금의 남한산생내로 이건하기까지 계속하여 광주지역의 

주치(王염)릎 이어왔다는 사섣이다， 

그런데풍납통지역은어떠한가?같은광주에속해있으면서도한번도주치의 역할은커녕 면치 

(때治)도 담당해 보지 옷한 엘개 한촌(1씨村)에 불과함을 면치 뭇하였다 이는 앙습 진수지익으쿄 

사람 살 콧으로 적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람들이 모여틀 수 없는 약점을 내폭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당연히 풍납로성이 왕성이었다면 광주의 주치는 풍납토성 주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 

반전과 연속성이라는측면에서 봉 때 이성산성이 소재한남한지역이 백재의 도성이었고풍납토성 

은 백체의 도성이 아니었응을 간정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풍냥도성은 백재의 도성과는 변개 

로 병사들의 훈련과 도성외꽉의 한강플 방。1"]는목적의 생일 수밖에 없으며 온조 14년 한강 사북 

쪽에 건설한 생일수도 였고 그 이전 마한의 옛 성을 근초고왕이 남한산성으로 신연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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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移빼)한 후 백제는 강성한 군사력을보유라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공략을 위한 대단위 군샤조 

련을 위한 생유혹 재축생하여 사용한 도성방어를 위한 외곽 성 중의 하나였블 것으로 추정원다 

x 남한지역의 백제왕궁 예상지 

1. 이성산성(二城山城) 

이성산성은 온조14년 전도한 냥한성(南뽕J，l)으로 한성액제가 떨망한 475년 북성(北뼈)으후 지 

칭되는 왕성이다 치음에는 토성으로 목책만 두은 성이었으나 어느 시대에 석성으로 재 축성되었 

다 성내에는 양1" 9각 12각 건물터와 저수지는 물론 기타 여러 건울지가 산재하여 있고 신앙유적 

이 병존하고 있어 성 안에는 반드시 영궁지가 있었을 것으로판단된다 

이 성의 정 남쪽 약 1km지점에는 액재 사찰이 유력시 되고 있는 춘궁동 동사지(陳칸샤)가 위치 

하고 있으며 당초 남한산성이라 하였다가 남한성S효도 부르교 한생흐로도 블렀으며 하남위레생 

또는 위레성무로 호칭되었던 한성맥제의 중섬성('1"心랬)이다 

2. 교산동 건물지(校山洞샌物址) 

교산종 건붙지는하남사의 객산 아래 교산동 토성의 중심부 다u때 부라에 위지하고 있다 건물 

의 터가 워낙 크고 때어난 주변 풍광과 건물지 주변의 중심부에 위치응}고 있어 궁권터 였다는 인상 

을강하게 풍기는건블지이다‘ 

현재 1차 조사결과 객사(껄含) 터로 발표되었지만 건을이 9차례나 중건되었고 온돌시설이 없 

으며방대한건붙연적으로붙때 자옷실소(失용)플자아내기에충분한조사결과이다 ‘E ’ 자형 

의 건볼로 정연에 이생산생응 마주보고 였어 아신왕이 태이난 동쪽의 병궁(gU숨)이거나 한성의 궁 

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필자는 이 건물지를 살펴보면서 온조왕 13년 한산아래에 옥책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을 이주시킨 다음 9원에 궁궐을 짓고 이틈해 1월에 전도하였는데 그 다음해안 온조 15 

년 1월 달에 새로 지은궁궐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 궁뀔이 캠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꺼) 화려하나 샤치스핍지 않았다”’ 하였는데 교산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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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에 어울리는 안성맞춤의 표현연 것 갇은 생각을표려인으키기l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건윤지 남쪽 약 lkm지전에 백제양궁에서 경영한 사찬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왕 

사지(지王츄址)가 있기 때문이며 전왕사지도 고려시대 적터라고 만표되고 있지만 이미 백제시대 

익 와당UL합)과 요지(싼址)가출토된바 있어 w 책염 았는 재조사가 요구되는 유척이다‘ 

교산뚱 건붕지는 한성백제가 합녁환 후에는 고구려나 신라가 이이만아 관청오로 사용되었플가 

능성이 농후한 건물지이며 1960년경 인근 하사장홍(골앞에 서 말견되었던 고려 남경유수판(i힘g 

fll'순암 )00'의 관인(합 ~nt])은 당시 남정유수관이 실치되었던 양장도(깨씨펴)약 신경기(ìli f，\없)의 

읍치(울쉰)가 지금의 하남시에 있었음을 함께 대연해주고 았어 오능난 경기도(강앓펴)의 시웬(ti; 

Dï.)이 하남에서부터 시작되였음{응 만해주고 있다-

3，광주향교터 

광주향교는 숙종29년(1703) 광주부윤 。l재(깎즙)가 시쪽으로 약 2랴쯤 떨어진 향교고개 부근에 

서 고읍(古둠)터로 。1건하였다논 중정 낚한지('팅n힘않志)씨의 기콕으후 보아 광주 향교가 들어 

서기 전에는광주고읍의 관아지(즙쩌址)이었음을얄수 있다 

그려면 광주 관아지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아마도 고려시대 판아지를 

거승랴 백제시대에는 평지의 궁궐이 있었을 기능생이 높다 이는 고융 터가 서쪽의 이생산파 동쪽 

의 객산 중간지점에 가깡고 평지의 가장 넓은 지대에 자리 잡고 았으며 예로부터 명당지로 딸려지 

77) 건이용루(í~[이不뼈) 
781 화。1용치(쭈m不1.) 
7기오순지l 한성액체의하이테크기증 2013하낭문화워학숭매회 
00) 남경이처읍성치펀때늠 1057년(운종긴)인데 낚갱궁권이완성원것은그이5해이다 냥정이 설치된동기논도션기 

(파;U~) 삼각산 영당기1=꺼山 l껴l'，ê) 풍 산각산 야래지역이 계양의 도읍이 꺼 I{}야다는 지리도간선(J~Jì'따.n;~)유 
밍었기 때운이나 냥갱은 몇 년 류1 폐지되었다가 lα)6년 응양관η2대당)으혹 있던 위위승통 정(페인씌同正) 깅위재(소 
μ잉뼈)가 이이 도참서석응 인용해 욕역산북쪽 경지에 냥갱도생옹 긴굉하고 수시i 장이 순주(ill\.tt)해야 한다고 상사 
(上잉)하자 1101년 남경개강도감(이iJ?;띠j)lJ ~~앓)이 섣치되었다 upd내 lloí년 남정궁궐。l 와콩되었는네 공켄은 깅욕 
궁 북쪽지금의 정와대 부근으모추정하고 있다 냥경이 섣지원 지역은 렌래 양주 땅으」료 양장도에 속하여 있었다 
그러냐 1059년(운종23) 정기(향:!l)플 확대시기는파정에서 신깅기(야까생)가 만등어지자 낭경은 이 신경기 지역으호 
핀압되었다 그려고운종은 이곳에 낭경유수핀(폐공워속F당)옹 성→1하었다 난경우셔:판에는 유수1인， 4읍 。l상의 '!←유 
수1~!' &i동 。 l상$1 판얀l얀， 8훔 。l상의 ，~조(ι\11 1 얀， ~품 이상의 문시{文씨)익사{얀찌) 각각l인 등의 판웬。l 배 속되 
었는데 그 뒤 남경유수판응 1J()8년(숭밀왕].4) 한양부로 개칭되고 윤(껴) 란관(씨'i)AI'린，] ill 퉁이 두이졌다 한연 
남경유수관은 지방관이 아니고지방관에 연란 행정조직의 임부로 기능하엿다 
한극민족운화대액과 

131)1%0년경 남한중학~l- 강주양쿄에 자리하고 있을 때 역사쿄사이딘 이긍산 선 생이 주석으로 'i! 4각 ‘ /Yj 서1 띠강之(11' 
。l닝}논 인장을 .Jl!산동 건블지 얀근 하사창통(띈)에서 습득 학교에시 공개산 샤 신이 있츄응 중언 / 하닝시 녁;운농 거 
주。!계흥(李양멧) 

써) 응갱냥아지야교사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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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았기때문이다 

한편 광주향교의 초석은 주변 기흔의 건붙어]시 사용하였던 주춧돌을 재사용한 초석이 많아 향 

후 초석에 대한학술연구 결과가주목되고 있다 

4 서부농협앞건물지 

춘궁통 서부농협 도혹 맞은편애는 현재 문화재 보후재단에서 발굴 조사 중에 있는 관청건을 이] 

상지가 있다 이곳또한광주고읍의 중심지역에 해당되고 반긍과정에서 백제시대의 와당(IL강) 

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백제 왕궁예상지로 떠오르는 건뭉지이다 한가지 아쉬운 깃은 건 

울지 주변이 모두4-5m7f량복도되어 주연의 받굳조λ까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5. 춘궁동 궁(宮) 집 터 

춘궁동에는 오래전부터 궁 접으로 블랴딘 기옥이 있었다‘ 。l 집은 고 이을용(주ζ짧)씨가 거주 

하던 집으로춘궁동 393번지에 해당된다 

이집은 1961년 가정 사정으로 집을 헌어 홍순만씨에게 매도한 후 농지로 사용하다가 열마 후 신 

장1동초모씨에게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이 그곳에 집을짓기 위해 집터릎조성하는과정에서 운울 

이 많이 냐온다하는풍문이 돌았었다고진해진마 

궁 집표로 붙려온 이유의 하나는 조선왕선과 챔}게 지내온 연유에 기인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이을용씨는 인조의 셋째아들인 전주이씨 인핑대군(않tT大캅)파(띠)였다 그런데 흥션대 

원군(與효大따君)의 아버지 남연군(며延캅)은 인평대군의 8세손우혹 왕설I감三 그리 가꺼운 관계 

는 아내었으나 。l을용의 우친은 대원군과 같은 응자(應字) 학렬(行列)이며 조부는 냥연군과 가까 

운 집안이었다. 마침 남연군。l 정조의 이적」동생인 은신군(恩í:君)의 양자로 엽적됨에 따라 왕실과 

가끼워지고고종이 순조의 장자효명세자(옆중)의 양자로 입적됨에따라고종이 보위에 오르자더 

욱가까운왕래가 이루이지고살던 건윤의 연적이 수 십 칸A로궁궐 옷지않아주변에서 궁집으로 

불려온 것으후 보이는데 그가 살던 궁 집터는 일반 민가와 다르게 집 주위 지형이 매우 안정감。l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궁 안 마을(낌內옆)악 궁 집요로 불리였다는 점에서 교대로부터 이어 내 

려왔던 집터인가에 귀추가주목원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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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결론 

한산은 백제시대 지음 도읍할 곳을 살펴보려고 온조 일행이 산하틀과 함께 한 봉우리(부아악)에 

올라 주변을 초망해보고 선히틀이 6)'늘이 내련 마땅한 땅이니 이곳에 도읍하자고 한 산비다 그리 

고그곳이 한강남쪽땅이라는의미에서 하담위례성에 도읍하였다고 역사는기독하고 있다 

우리는 십국시대의 역사기록에서 삼국사기를 정사(正없)로 보고 있.2-며 대부분의 학자등도 그 

렇게인정하고있다 

상국사기의 가목은 백제가 건국에서부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에케 한성(iJ'i~)이 함락될 때까 

지 줄곧 한산 주변에 도성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링기 때문에 한성액제 도성의 소재는 한 

산(1쫓山)이 다없이 중요한 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성백제 도성익 소재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펼자는 이러한 다양 

한 논란이 얀어나고 있는 저변에는 한산을 바로인석하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척도 한산의 소재를 체대로 밝힌다연 논챙의 핵심도 자연히 정려되는 경 

괴}블 볼려오지 않을까하는착상에 다다랐던 것이다 

그러연 한산은 어디애 았는산인가에 주목하게 된다 한산의 소재는 의외로간단하고단순하였다 

한산(ì'!i山)은 지긍의 광주시(없川市)에 있는 냥한산(南않山)과 북쪽으로 하남시(꾀펴市)를 강싸 

안은동서 두줍기 큰 지맴을포항한큰산윤루고 한산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한산을 답한산으로 보는 것은 예전의 문헌이냐 학지플의 인식에 큰 이견이 없다 그령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라시대 한산주 또는 한주가 되었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온조가 BClR년 한산의 부아악이라고 불려는 한산의 어느 한 봉우리에 올라 지형플 살펴 

보고 그 자리에 도용한 곳은 다콩 아년 지금의 남한산성 이었다 그곳이 분대한수(北帶j옛水). 통거 

고악(東據高폼)， 남망옥택(힘望iJi댄)， 서조대해(西Iill大힘)의 지형설명에 부합되는 우리나라 최적 

유일무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제 도성을 두고 의견이 다르게 갈라친 대에는 한산의 소재보다는 학자틀이 북한산에 

있는 부아악 이파고 하는 봉우리 소지1에 집착된 고정관념([1;]定없念)과 。l를 풀어주는 어지려운 과 

다정보의 선택적 요류가 벚은갇못된 이1단(쨌함)에서 비돗되었응을 지척하지 않을수 없다 

즉 정Q，'-용과 이병도는 한산의 소재를 암고 있었음에도 부아악。뼈는 산이 북한산이라는 깃에 

만 집착하여 도생이 한강북쪽에 있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병도는 백지1의 긴죽이 대땅고지(염方 

故생)리눈 중국샤서(史홀)에 의존하여 대방고지를 황해도 지역이파고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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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한수이북이라는 단순논리에 의기 징유뇨용의 하북위례성 주장을 일러 있다고동의한 것이다 

이렇듯 챔원1혜성셜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iμ츄우}례성의 허구성을 예블 틀어 섣멍하 

고 당초의 하남위려]성은 한산에서 찾았어야 옮았음윤 명확히 지적하였다 따라서 하북위례생 논 

랴릎 지워버리변 백제 초기에서 한성액재의 천도파정은 마치 대나무흥 쪼개등 일사천리로 박힘없 

이해석이기능해진다 

온조 14년 한산 아래로 친도한 곳은 지금의 이성산생으로 당초의 이름「은 냥한산생으로 불리었 

다고 고려사(高짧!i:)기록에시 알려 주었고 이듬 이성산성 받굳과정에서 출토된 남한생(南i'I:城)이 

라는 옥간(木뼈)이 중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생산성이 냥한산성이며 플여서 남한성이고 더 줄여서 한생이다 한편 위헤성 

은왕이 거처히는큰성이라는의미로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오늘날 이성산성의 당초 이듬이었는미 553년(진흉왕14) 신라가 중부시역을 

차지한 후 672년(운무왕12) 액제의 초도(l!J빼)이였던 하남위레생이 있었던 한산 정상부에 주장성 

을 축성하고 종천의 남한산성인 이성산생윤 폐해하여 군사적 기능「블 새로운 주장성A노 이전하였 

기 때문에 그 。l름도 함께 따라간 것이라고 처음주장하였다 

또한 남한(펴많)이라는 지멍(뼈名)은 냥한성 주변의 지역을 의미하는 깃으로 한강 남쪽의 땅이 

라는 뭇이며 지금의 냥한산이]서 북쪽으￡ 뻗은 옛 한산의 동서 두 즐기 큰 지액이 감싸고 았는 한 

강 냥쪽의 땅S로 지금익 하남시 대부분 지역임을 명시 하였다 

한편 근초고왕 26년 한산으루의 이도(移都)는 완전히 도읍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며 당시 백제의 

군샤력이 강생하였음으후 고구려들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사잔한 직후임으로 적의 전연적 군사행 

풍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작으로 우터 자젝 파견 둥 왕헤 패한 소규모 보뷰 쉬해랭위가 있을 것걷 

예성하여 우선 접근성이 낮은 처음 도읍지였던 한산 정상부(지금의 냥한산성)로 우선 산하을만을 

데리고 올라간 한시적 이도(移都)로 사대가 진정되었다고 판단되는 3-4년(근촉고왕 재위 시)후에 

다시 한성으로환도하였을 것으로추정하였마 

그라고 전도와 이도의 기록 의미를 되새겨 볼 편요가 었으며 이는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삼 

국사기에 천도와 이도혹 구분하여 척게 되었다고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생액체의 도생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흰다 

1) 기원전 18년(액제건국)→기원천6년(온조왕 13) 냥한산성 

2) 기원전 5년(온조 14)→370년(근초고왕 25) 이생산성 및 춘궁동 왕궁 

3) 371년(근초고양 26)→374년(근초고왕 29년)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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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75년(근구수왕 1)-475년(개로앙 21)-이생산성 빚 춘궁동- 영궁 

그리고 개로왕시대의 북성(北째)과 냥성(펴찌)은 일본서기의 기곡블 윈용하여 당시 왕도는 북성 

이었A며 북성의 "1열한 전투상향에 "1추어 북성응 지큼의 。l성산생 이었음윤 팎히고 남생은 방 

어가 용이하고 전근이 어려운 지금의 남한산성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연서 인부학지플이 주장하 

는 풍남토성과몽촌포성 설에 대한 부적절항을 지직하였다 

끔으로 지금의 풍남토성은 한산의 소재에 비추어 불 때 잔산 아래에 있다고 본 수 없고 배후에 

산이 없으며 북생의 전투 상황에 어긋나고 한성이 함락되이 웅진으로 융겨간 이후에 도시의 중심 

이 남한지역에 국한되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성이라고판수 없으며 한성은 이생산성을중싱으 

로 한 남한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남한지역에 궁권터로 에 상되는 장소를 

영기하였마. 

。!재 한산과 한성의 소재가 명약하여 진만콩 한성펙제의 도성연구도 한산읍 중심으혹 이통되어 

야 하며 i+북위례성의 소재를 찾는 B농윤도 거투어 져야한다 우리의 정사인 심국λ에의 가옥에 

증싱융되찾아옹바흔 역사릎반추하고정딘하는조그만디딩돌이 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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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한국사 연구에 있어 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정적인 사실을 찾아낸다 해서 전체적인 양상 

을유추하기 이립다 왜냐하면득수한지역적현상만으룩보펀척인한국시를설명하기 어럽기 때 

문이다‘ 그러냐지역사레의 연구는법전에서 얀수 없는섣제적인 재정 운영을 암수 있으므록각 

지역익 연쿠가 축적되어 지역간의 공동점을 찾아낸다언 이떤 큰 틀을 만들이낼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려한 침이 지방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자료의 고찬이 계속되어야 항 이유이다 

본고는 18새기 중엽과 19세기 초 안성시지역“ 삼읍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에 。l어 약 30년 후 

이 지익의 재정에 판해 검토당F고자 한다 선행한 논문에서는 18세가 중엽의 7t료인 《여지도서(與 

뼈않1좀)}와 19세기 초의 〈부역설총(댔잖ff!영);을 분석하여 마용과 같은사심을 파악하였마 

첫째 1 죽산도후부 안성꾼 양생현등익삼읍은경기도남부에워지한인접고을이었지만호당 

인구나호당 견수퉁농엽여건의 차이가름뿐만아니라통일한세목에 대한수취방식과부과액에 

있어 다른점이 않았다 대체로읍격이 높을수폭각종세의 부과에 있어 부담이 적었고읍격이 낮 

우변반대록 많은 부담을 졌다 

그리고지방재정의 운영에 았어각읍간의 현격한차이를보였는데죽산도호부는기본적인세목 

이외에 다른 장세가 적었으나 안생군과 양성현은 기타 지방에서 수취하는 여러 가지 세옥이 있었 

다 또한 안성군은 장세전의 수입이 얹고장언전의 비중미 컸다는사실애서 안성군이 죽산도호부나 

양성현에 비해 상공엽이 말전되어 있응을 확인하였다 " 본고에서는 이를 바당으록 1840년대의 자 

료인 《읍지(힘냐)}응분석하여 이 시기의 재청상의 특정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하는 깃이다 

기본 사료인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의 〈읍λJ)는 경기도 각읍에서 작성한 34개 읍지블 묶은 

통지(원誌)인 《경기지(월짧해))가운데 일부로 규장각 소장본이다 편찬연대는 죽산도호부 진위 

풍 읍지의 지1목이나 끔에 ‘도광이심이년육월 이성상년정윌’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42년 

(헌종 8년).1843년 경이었다고 생각핀마 

한편 펀잔체재나 내용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각 읍떨로 개별적으로 작성된 읍지가 관갈사에 의 

해 합잭된 것으로 추정핀다 본고의 주요고찰 대상인 지방재정의 즉면에서 보면 《둠품〉는 〈여지도 

서Y내 〈부역설총Y에 이해 소략하게 되어 있다 즉 〈여지도시}는 뒷부분에 한전(부田) 수전(水 

1) 안성서지역은 연재의 행정구역이여 상용은 연재 안성사의 원헝을 이푸는 조선λ!매의 즉산도호부 안성문 양생현 퉁 
윤딩한다 반언에 지역이란표현을째고안싱꾼이마댔을때는조선시대 안성문을 91미한다 

2) 홍정'Hf.， <조선후기 안싱군지역 상읍의 지망재정에 얀한 연구 (~Hm~피홉〉외1(~， j~l'tI:1!)응 중심으혹 )，(산엉과학기술연 
구)9， 1996 

34‘ 흥왼표 



Hl) 진공(Æift> . 조척(댐떼). 전시i(Hl !li) 대통u，미) ‘ 균역(J')값) 봉듭(써대) 군뱅이i兵) 등 

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군현의 지방단위로서의 기능응 강조하였고 인불조(A物짜)의 수 

룩 대상이 크게 줄면서 시아 기운(記文) 퉁이 생략되었다 

또한 《부역싣충X은 조세 공부 · 균역 퉁 각종 조세수추1 상황에 관한 것만 모았기 때운에 재정 

상대릎 장보여준다 반면에 《경기지〉는 인움조륜 새분하여 수콕 인뭔융 늘리고 과학조(샤낀않). 

읍선생안(둠先뽀몇)음신설하기도하며 영현묘(1\까=5it)가기록되는퉁 인문 문화판계 기사가증 

가하였으나 재정관게 기록은 호총 戶 뺑) ‘ 결총(L\엠) ‘ 환총(뀔생) 군홍(띠앤) 퉁 4항목으후 간 

단하다 대체로 《어지도서〉와〈부역싣충}이 재정관개에 충산하고 있다연 〈경기지Y는 문화관계에 

초집을두고 있으므로 재정 성상을 자세히 보여주지 못한다" 

그려나 내용을 청멜하게 분석하면 당시으l 후구 • 토지 현황이나 환곡 풍 채쟁에 관린된 적지 않 

은 사산을 암 수 았고 〈여지도서〉와〈부역선합의 자료와 비교하면 중요한 변흐털 반견한 수 있다 

。않퍼 1870년대의 않지Y에서는 뒷부분에 〈읍사에(힘'j)lj)뚫 푸록하여 각 지방의 재정상항을 

상세하케 보여주는데 그 중간적인 사기로세 1840년대 〈읍지〉의 재정관계 자료듭 정 "1해 붙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차후에 진행될 1870'견대 〈읍사례§의 연구플 뷔한 준비 작엽의 

성격도갖고있다 

II.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한 고찰 

1. 호구(戶口) 및 인구(A 口) 

〈응지〉에 기록된 호구와 인구는 십읍끼 X가 작생되던 시기로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가 반영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호적은 3년마다 작생되며" 그해의 간지(千호)에 子 띠 ‘ 쉬 四가 들어간 식 

닌(피年)에 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 그러므로 업지〉에는 1842년 이전 식년에 히1당i뜯 정자년 

(따子年)인 1840년 경의 조λ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풍시대의 호구조사는 여러 가지 

3) 아세아문화사킨，(타캡 1- - )j( UCDl. (야쟁)， 19R5 ，4-5쪽 
안성시 지악산읍의 〈띤는오두이 객에의기ε}였다 

'l)H三年 òZP!H!I、4염 ii't1!f '*ili'*"((i[，，j.、얘 戶띠 戶l1\)
5)i\5午-+.jp 午 염‘f- .c& n~f 外삼용며~{Wμ土fdõ;;"((i"* (I;)2 戶미戶애) 

조선후기잉잉시지역르용 안성，축산，~성의지방재정에관한잉구 (운잉즐증심으호 }í5 



사정으」료 인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이 있지반 대략적인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혀 무의 

미한자료는아니나 

죽산도호부의 호는 3274호， 인구는 11628인인데 남자가 7084인이었으며 여자가 4544인이다 호 

당 3.55인이 상고 있으며 성비는 61:39였다 안성군의 원호(Jt戶)는 4459호이고 실인(흉 A)은 

16847口이다 안성꾼의 경우 연렁병로 자세히 기복되어 았는데 20셰 이상 60세 야하의 연령증인 

장남(바뽕)은 4863구이고 장녀(바女)는 5486구이다 60셰 이상의 노남('1':멍)은 2709호이고 노녀 

(老女)는 2338구이다 19세 미만의 약납(弱몇)은 1031구이고 약녀(弱1;:)는 1050구이다 정리하면 

총인구는 17477인이고 그 가운데 남자는 8603인이 며 여자는 8873인이었고이 호당 인구는 3.92얀이 

며 성비는 49: 51이었다 양성힌은 2927후에 인구는 껴22인이며 냥자는 4287인이고 여자는 3135 

인이나"호당얀구는 2.53인이며성비는 58: 42였나 

호구나 인구 요두 안성군， 죽산토후부， 양싱현의 순이며 호당구수도 역시 같다 안성군은죽산도 

호부에 비해 읍격은 낮지만 휠씬 많은 호와 인구가 살고 있었다 읍격과 인구는우관하였다는사실 

을 보여준다 생비는 죽산도호부나 양성연은 모두 대략 6:4로 남초(!jj m)이지만 안성군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죽깐도호우나 양생현의 경우 진동시대에 있어 인구의 조사는 양역(μ않)이 부과되늠 

남성을 증심으로 파악하기 때운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애 호당 인구의 비융은 노동력의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데 후당 비율이 클수록 호역 등 각호에 부과되는 잡세의 부담은 가벼워진다‘ 이러 

한 접에서 안성군이 가장 적었고 양성현은 그에 비해 1.7배나 된다 호당 부탐에 있어서는 양생현 

의 백성이 가장큰고.l6~을받았다 

6) 안성은 섣제 사랑의 수가 lG&i7인이지만 나이별로 기록된 장님(ll:써)과 장더(Mt女) 등의 인구는 더하연 17.'í77호 약간 
의차이가있마 

7) 양성은남정('';T) 여성(女 n 풍3후표기되이 있。.1Z(ν” 이상@새 마안의 연령층안을내상드오기옥한깃이 아닌 
가 생각된다 그렇다연 양싱의 호당 인구의 비융。1 죽산이나 안싱에 비해 상대직으로 적은 이유가 싣영될 것이다 걷; 
녀검토해야한파세이다 

m 대표거얀 예호 〈며示강상lltJï농〉증늘 수 있다 이 기콕에서 각 군연의 인구는군역의 부당자인 20Ãll 이상6<l'! 마안의 
영丁음중심으로파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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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三물의호구및 인구 

죽산도호우 

안성군 

양 성 현 

t!Jt 
61 : 3~ 
49:51 

5H 꺼Z 

삼융의 호와 얀구에서 나타난 특정을 보연 안성군의 경우 읍격은 즉산도호부에 비해 낮지만 호 

나 인구수에서 가장 많고 호당구수에 있이서모 충실하며 남녀의 성비도 균형올 이루고 있어 정확 

한 조사가 이루어졌음플 보여준다 반면 죽산도호부나 양생헌은 남녀의 "1융이 대약 6:4 정도로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역(良投)이 낭정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듣을 보다 정악하게 파 

악하고자노역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생각된다 

〈표 2) 죽산도호부와일썽현의 호및 인구의 연화 

구운 

즉상도호부 

양 성 현 

한편 1750년대 앞의 기록얀 〈여지도시X와 1840년대 초의 자료인 〈읍지X듭 통해 죽산도호부야 

양성현의 약 80여 년 간의 호와 인구 변화에 관한 기록을 삼펴보자 죽산도호부는 호가 608호， 인 

구는 9175인씩 각각 감소하였으나 양성현의 호가 606호， 인구가 1253인이 각각 중가하였다 죽산 

도호부의 경우 호는 약 14%, 연구는 44o/07t 격감한데 비해 양성현의 호는 26% , 인구는 20% 가량 

증가하고있다" 

조선 후기 자연적인 얀구의 증기플 고려할 때 챙현의 사례가 정상적이며 죽산도호부는 매우 

。1 래적이라고 생각원다 얀접한 지역에서 정반내의 현상이 알아나는 깃으로 보아 단순히 능엽식 

인 이유는 아닌 등하마 죽산도호부는 인구와호구의 감소에 따라 재정 수임은 감소하고 반면이1 농 

민악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성"1는 죽산도호부가 〈여지도서@에서는 45: 55로 여초(女 

超)였던데비해〈읍지 i에서는 61: 39로남초(영챔)로바뀌었다 양성현은양자간에큰변화를보 

이지 않고 있다 죽산도호부에서 80여 년 사이에 이와 같이 커다란 변호}가 있게 되기까지 어떤 웬 

언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후관섬을갖고 고한해야할 대상이다 

9) 1R세기 중엽의 호구와 인구에 대해서는 〈여지도서〉및 행표J 앞의 논문， 71 깨쪽응 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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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유 현황의 분석 

죽산도후부익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는 한전(몰田) 866철(씀) 58부(“) 9속(束). 수전(水田) 

1써07결 38부 5속으로 총계 227’결 97부 4속이었다 한전과 수천 비율은 38.1: 61.9이고 한전의 시 

기 "1율은 8.85%이며 수션의 그것은 62.24%이다 한전은 90%이상이 정착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 

로 한전은 가움에 대한 재상(짜傷)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에서 한전의 진전바융이 높태는 것은 아 

무래도수전의 경작에 주려했기 때문이라고생각된다-

안성군은 원장부한전(元帳付~l_rn)이 1179걷 75부 7속01고 수전이 1443견 52부 2속으로 전부 

2623걸 27부 9속이마 한진과수진비융은，15; 55로수진이조금높다 안성군은산읍가운데가장 

많은 토지가 있었무며 시기진(뼈起[]])의 비중도 한전 · 수전 모두 죽산도호부보다 크다 ” 득히 한 
전의 사기비윤은 죽산도혹부와 비교하면 뚜릿한 특정을 보인다 양생현은 원상부한전이 1976견 

87부 9속이고 108 경 31lJ!- ï속으로총 3057건 19부 6속이며 한전과수전의 미윤은 64.7:35.3이다 

삼읍 가운데 유일하게 한전의 비중이 높마 

‘표 3) 삼읍三몽벼토지 현황 

죽산도호부 ! 잉성군 양성현 

층견수(생1:;1이 
원장부 22ì3길φ부 4속 2G경길?부 9속 I 'ili7길 1~부 6속 

한전 수전비융 38.1: 61.9 45:55 :00 64.7 :35.3 

원장부 ;<06경51<부 9속 llN경 79부 7속 I 197(-경H7부 9속 
아씨('，'.田) 시기 76경 74부7속 샤씨경%부4속 정(뼈) 

시기비율 8.85'}iJ 7'i.5OJ'Ó ? 

원장부 14Ui걸%부 5속 1443결 52.부 2속 100;걸 31부 7속 

수천(기、田) 시가 876걸 8부9속 941결%부‘속 걸애써) 

시기비융 62_2üó 65.20/0 9 

이상의 사실을 통해 삼읍의 현황을 비교하면 원장부에 등재된 총결수는 양성현， 안성군， 죽산도 

호부의 순이고 한전 역시 갇다 그러나 수전은 안성군， 죽산도호부， 양성현의 순으로 차이틀 보이 

고 있다 수전의 비중은 죽산도후부가 가장 크고 양성현이 가장 낮았A나 실제 경작지릎 나타내는 

시기답은 안성군이 조금 않았다 특히 한전의 시기전 비융에서 안성군과 죽산도호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매우 특정적얀 현상이라고 하겠다 자연재해 등 오!적인 영향이 았었나해도 인접지역미 

10) 얀성군익 경우 빈세전(;tJ:ì:써 1 0 1 한진 106경 74.!j!- 5속이고 수진 245경 40부 l속이므오 실제 시기진의 연적은 더옥 중 
가한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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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유사한 양상유 나타냈블 것인데 이와 같이 큰 차이판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이렵다 〈죽산읍 

지)9t 안성응지}에 기콕된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각각 헤당연도 토지이용상태가 매우 당랐 

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한편 〈여지도서X가 간행된 1750년대 말파 《윤지3가 작성원 1840년대의 토지 보유의 변화 추이 

릎보연 〈표4)와같다. 

〈표 4) (여지도서〉외 〈음지〉의 죽신도호부와앙성현의 토지 연화추이 

한전(멸田I 수전17]<田) 

구문 원징부 시기 

양성현은 양시기간에 한전이 조끔 증가했으나 가의 연화가 없었다고 해도 좋다 반면에 죽산도 

후부는 총결수가 약간 늘어났으나 한전은 크게 강소하고 그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수전이 증가하 

였다 그 경과 〈어지도서》시기에는 한전과 수전 에윤이 53:47로서 한전이 높았던데 비해 〈읍지〉에 

서는 38:62.5'.수전의 비중이 마 커였다. 이는 16세기 이래 이푸어진개간이 18세기에들어서 한개 

에 다다르자m 생산성이 낮은 한천응 단위 면척당 수착。l 많은 수전으」료 바꾸는 작엽이 진행된 컬 

고}이다 그러나 양성현에서 그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갓은 토지조샤에서 싣제 수전의 연흐던 

재대로 반영하지 못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앞시 얀구의 증가를 확인하였는데 그에 반해 토지의 증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박이 심화되어갔고 이이l 대한 해걷책으로씨 도지의 집약적 경영이 이푸어 

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쉰다 

11) 송찬성， <17' lR새기신천(TrrfH)확대이U、)아경영링대야며엿까-}12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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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정수취 현황의 고찰 

1. 전세(田親)와 대동미(大同米) 

중산도호부는 한전(부1Il) 시기(햄起) 76결 74부 7속(束)에서 조세로 콩 20석(石) 6두(斗) ~승(1，) 

8합(合)8작('"))을 거두었고 수전(水田) 시기(時섭) 876" 8부 9속에서 미(JI;) 233석 9두 3숭 5합 6 

작을 수취하였다‘ 대동마는 총 700석 13두 8합 8작이었마 전세는 결당 4두lμ， 대통마는 경당 12두 

로B' 모두 규정된 액수이다 

안성군은조세의 총액이 기록되지 않았지만한진과수진의 시기성결이 890경 ω뷰 4속과 941경 

30부 4속이E호 결당 깅듀ν직을 계산하면 각각 콩 237석 7두 7숭 7합 6작과 251석 2승 1합 63{이다 

조운(셈運)을 위한 포소(때이)는 충칭도 직산(댔山)의 양포(Nl iill)와 평택헌의 노산포(홉山{벼)였다. 

그런데 안성군의 대동미는 경당 부담액이 죽산도호부의 1/2에 불과한 6두이고 갇은 방식으로 계 

산하연 732석 12두 8승 8두이다 안성군은 실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미의 수취량은 적 

은데 그깃은 대통의 경당 부과액이 적었가 때운이었다 죽산도호부는 볍적인 큐정대로 부과된데 

비해 안성군은 1/2에 부과한 것을 보면 각읍별로 대동업익 운영이 다%ε하게 이루이졌던 것 같다 

양성현은 원장부결만 기록되어 있으므로추정하기가 곤란하다 

2 군역(軍投) 및 율세(피脫) 

죽산도호부의 군액(軍얹)은 양군(良軍) 1872영， 노군(뼈單) 776영， 본영군관(;j.:융횡官) 50안， 토 

포군관(봐힘軍합) 30인이었고 결전(옮짧) 등 구체적인 사깡은 빠져있다 안생군의 꾼병은 157B 기 

관에 3103병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5)와 같다 1810년 경의 자료인 〈부역설총(없앉흉뺑))14)과 "1 
교하면 소속가관은 몇 개의 기관이 빠지거나 추가되어 13개에서 15개로 늘고 꾼병은 1784명에서 

3103명A로증가하였다 15) 소속기관의각병종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지만모두증원되어 있는데 

이 지역 인구의 증가-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마 

12) 凡 감收rnl~~+((lll大띠)2P때l[kl;t~) 
13) 其앉 용.， 三南 ;e rnttr →샘 ~n+二4((징영종양)財써쩌三) 大떼f~μ) 

141 (없f.:trH잉l :iZI>;If-t 
15)(1l1!i.:j'H~)의 安&에ITi1t f1.. 三굉의 군영(옳兵)에 대해서는홍」싼표1 잎의 논문， 82쪽에 정랴되。1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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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안성군군병庫兵떼소속및인원 

• ::J.':~ 열홉‘흉챔)，설인권 

19초wm 
기병 631 층순위(.'，ι11ti'î!ij) 3 ’~~m낌이í~ 깅 호연매보(Q.mj; l 'f;)7 내춰보(씨吹ft!) H 

갱까노연양좋);!_("r!j!옛m:，r;;t써'i'ln s>l 

7J랴갱캘얀) 수첩군(;j'!1'f[)2인 

승흔니부← t， ~t~깨) 중익위c't，낀써)48인 

i!: 띤E드_7，f{訓練r.;~) 포수보(6íJ주ml69군양보I'J(떠 f'f. )25 

。1영청(때용영) 갱군 교軍)61 자보m대)65 상남"]보(上쩌1'1잉)133 

끔위 OJ(~l치>1) 갱군 표軍)127자보ml~)I:<S상냥미보(上納*대)177 

공조(工찜) 장인보(띠AI￥ )29 

이조1"-흥) ~í:조서리(엽휠앙"-)79 

장약원(쏠영!t) 악공보(엇J.:~)1O 

판상감(쟁영양) 생도Ict흉)7 

감영(~육) 기수효(없든FI영) 10 

수이청(;t:엣영) 군수보1'1'영대) 14 연과진(SIJO엿대)52 수친아냉(τm牙~)14 

우영장(右옆，~) 
부아병(없牙兵) 우」뛰右돼) 부λH10되L파흥(IE~) 각t1 초깐U깨닫) 3 기패핀(띠깨 
1n 8 부~I영군댄E~꺼찌).102 

'1'영장(後상m 
우우{右[。이 우λH右"lU~갱illE얘)ztl 초판(에암)5 기패란(뻐때잠)12부속요꾼 

영(OI :l< lli‘\flA，)692 

1-융정(챔jJZ웰) 군수보(연원잉)11 

·소속기관 15개 균\~ 3103명 

안성군의 균세(J연 flt)는 선무군관(앓피Q며官)99인 가운데 상(영)을 당하여 붕가피하게， 적 역할 수 

없는자플제외한나머지는 1인당무명 1펠씩을거두었다 그리고산화진(山火田)의 정작지 3결 21 

부 2속에서 쌀 4석 2두 5승 4합 4작과콩 1석 S두 8승 4합 8작을거두어 대통선(:k同땀)에 합끼 실 

어 보내고 결전은 매결당 1전(얹) 5분(分)씩 설결(용염)에서 수취하였다 법적인 규징인 견당 5전 

보다 매우 적다 씨 이에 반해 양성현은 1결당 5전 1분으혹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꾼역 수취의 운영 

상이1 만성군과 양성현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가 아니연 《안성유지(갖lt<L'\;C，)}의 기록에 차←@가 었 

였딘것으로생각된다 

그밖에 양성현에는 군역의 부과대상으로서 양인이 1578인， 천인은 1000구(口)가 있었다 안생시 

지역 삼읍의 융지가 서로 동일한 기준으로써 펀찬되지 않았으므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립다. 그러 

나 안성군이 다른 군보다 군역자의 수가 않고 균역법이 시행된 뒤 수취하기 시작한 결전도 규정핀 

결당 5전보다 매우 적은 1전 5분을 수취하고 있다 군역의 부과에 있어시 각 군연마다 차이가 있었 

응「응알수았다 

16) f~ r:: zt六펴 m*.1i1-fß~a’õ1k ll五생((찌|영jzrz)HIm，~三 염양) 

조신후기안성시지억프율 인!성중신 0'성의지방재정에관한연구 (융"')를증심으호 351 



3, 조적(輝繹)의 분석 

죽산도호부의 내장(써용) 외창(外승)의 조적은 원장(元때)에 기록된 28683석 11두 4승 1합 1작 

가운데 22)80 식 11두 1승 5합은 없어졌으무로 조정의 명령으로 탕감하였다‘ 실제 있는 6103석 2승 

9합 l작 가운데 호조세 527석 11두 3승 1합 4작과 상진조(렘짧租) 1701석 8두 5승 8두 5승 7합 4장 

은 반유반분(ιH:I+分)한다 그밖에 순아병(lli\lf!O 각곡 585석 7두 8승 2투 2승， 고마청(훌띄뾰) 

각곡 2015석 6두 7숭 5합 4작， 갑오당채(甲午쩌펴) 조(ll!) 307석 2두 3송 7합 5작， 신궁(新흠) 조 

1QC 식，호총(k.뻔) 마(米) 372석 9두1 영환(삼p윤)각곡 3034석 13두 3합 5 작， "1번사(1.땐옳司) 미 49 

석 8두 4승，균역칭(J!Jil1양)조 108석 8두 1합 3작퉁이있다 

〈표 6) 축산도호부의 조적앓앓의 현황 

T녕n句줍) 및 염록{홈目) 국당ξi흉j 및 죠직κ챔}의 조직현황 눈영훌용) 

원장부〔π'HJI 킥h곡(各렀1_3석 11두 4승 1앙 1작 

당강G흥셔) 각곡 22580 석 11두 1승 5함 

잔고(B:i획) 각곡 6103식 2승9합 l작 

후조戶껑) .::t:.(f!i)527석 11투 3승 l함4삭 반유반분'('1 염↑’分) 

상진('$따) 조 1701삭 8두5승 8두 5송7망 4장 안η。「만원"f'!fiï 'f分) 

순아병(잉牙[0;) 각곡 585삭 7두8승2두2승 

고o}칭(F[.w，양) 각곡 2015석 6두7승 5합f작 

갑오당개(甲午“딩) wlUi') j()7 석 2두 3승 7함씌 

닌긍(짜증) x ，아yOj 

후총(互해) 며 3ì2석 9두 

영한mm 각곡j()}l석 1}누3잠 9작 

비연시{“iJ&:리) 미4\석 8두 4승 

균익챙(κ:JU It.;) 조 1Cl'l석 8두 1안3작 

원장부장으혹는 19세기 초의 각곡 23728석 13두1η에서 4954식 13두 4송 1합 1작이 증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조적에 대한 당감인데 원장부 진처1악 78.7%에 해당되며 구환(jI;i5J)의 95%에 이 

17) (M&:WmìiJ ult5앓Ilfr앙 
18) 흉년이 틀었을 떼 환곡→ 잉부에 대에 유예하기나 감깅의 혜댁응 주는 갓ξ 정되 (ff;!!)파고 하어 그 곡식응 구환(fiiS1 1 
이마 한다 이것은 은래 기쁘고 경사스러운 난을 맞아특옐히 맥싱들이]게 은예능 에푸는 것이었으나 향랴늘의 농간으 
요헤댁응받시옷@나는경우가많았다((다산(자山)연구회，(，￥llttll'ι、풍α)，창작과"]갱사， 1981 ， 26-27쪽)1 

3j2 흥왼표 



프는 대규모였다 조선양조에서는 나라에 큰 정샤가 있으면 구환의 탕감윤 t영하였는데” 갑오탕강 

조란 표현으로 보아순조 34년”이1 죽산도호부가 이 히1댁윤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치로 죽 

산도호우 백성듣의 환곡 부담은 크게 증었;<1만 상대척으쿄 지방관칭의 입장에서는 환곡 총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식리활동에 제약을 받아 재정 수입은 감소했유리라 생각띈다 ” 

안성군의 조직은 호조 상진갱 균역갱 비국(i깨깨 • 감영 고마갱 등의 기관에 춘모w후) 

3!GS석 4승 3합 맥($') 4써3석 잊듀 6승 4합， 조(삐) 21545석 14두 2승 7합 5작， 미(米) 2153석 14두 Z 

승 8합 l작， 태(太) 1585석 7두 7승 9합 6작， 소두(小표) 3석 6두 2송 3함， 소미 (;J、1') 98~1 1두 5송 

3작， 대uJ(大자) 191석 12두 2함 5작이었고， 각곡 29207석 6두 1숭 8합이다. 

안성군은 죽산도호부에 비해 윈장부장으로는 520여식 정도 많고 땅감을 받았다는 기콕도 없다 

따라서 당시 안성군파죽산도호부의 환곡운앵은배우큰차이가 았게 띤다 환곡이 본래의 진흘기 

능음하연문제 되지 않지만조선후기 。l후국가재정으|궁핍음해검하기 위한이익윤증대하기 뷔 

한 수단으로 바뀌고 세도정치기에 수령 향리 등에 의해 백성들에 대한 강재대부와 회수가 이루 

어지던상황’"에서는환콕총량이 많아지연그만큼지역 백성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성현의 조적은 각 기관영 세부 액수가 없이 다만 총량안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쩌) 22514석 1 

두 9승 9합 7작1 미(米) 1931식 11두 2승 1합1 태(太) 87석 3두 7착， 두(련) 16석 8두 4승 9합 4작， 목 

맥(木찢) 4석 5두 3송 8합 4작，소객(小찢) 74석 13두 3승 3합 7작，모($) 1275석 11두 6승 6합 5작， 

늑미n~米) 787석 6루 9승 1합 7석 등이다 총액은 각곡 26691삭 5두 5숭 l합이다‘ 〈여지도서(옛뼈 

씨약)} 시기의 각곡 17335 석 13두 2승 3합 7작애 "1해 9351석 7두 2승 7합 3착이 능어 54'% 가량증 

가하였다 

〈표7>요썽군의조적않뼈현황 

구괜句웹 곡증{었씬팀및액TlrAl!) 

(운모(휴1\'-) 써 9두 6승 3가 

조(1111석 3루 8승 5가 

_t--..::조(戶 '~n 1:!:14두 4승9합￠작 

액(껑)김삭 4투 8승 4작 

u)(λ)2두 S승 6작 

29) lR09년에작성된 〈부익신중에는 。1 리한기록。1 없효므로그이전의 감오년은아니다 경국 1009년과유지가만-Q-01 
진 1&42-3년사이의 강오년이마연순조 34년。! 애당왼나 

20) 오영교，(조선후기 지방관 성의 재정파 식이(앤찌)얀웅사나샤8， 1986 
21) 바창성，(조선후기 환곡제도이1 매하여얀천교대는E진}7-1 ， 1973 

주선추기얀성시지엌르울 인성，축산잉씹의 3 빙재정에관한영구 {ß잉〉증중심으로 353 



구관{句윷) 콕증{혔륭)및액쉬짧앙) 

춘모(융후)3191석 임→4승 l합 3작 

조(’J) 182.iO석 8두 8숭 6합 2작 

소lJJ(/j、*198식 l투 5승3각 

상진갱 ('ffi~.ξ양) 
대마(大씨) 185-색 2두 7승 ï3} 

맥(찢)421식 4두 8합 

태<7，;:) 125ï석 1두3승3작 

작매(f당) 1914식 2두9승8작 

소두(시、요13석 6두 2숭 3합 

갑시진여(려子딩양) 
.2t.(쩌 )535 석 3두{승 9합 

대미(j、씨1&석 9우 3승 1합8개 

쿄역갱(영a앙) T작uli 1i!W米) 118석 8두7승4압7작 

오(얀) R5~석 5누 5숭 2암'?-f 

비국(따μ) 
미〔米)27식 3두 8합서작 

조(뼈15~ 석 11두9승 2암&'-f 

대(;1、)4-':11두9승 I합 7작 

조CJ[II90J석 3두6작 

감영(Eii.';;':") 대(;t I308석 12두 2승Q합 7작 

미(ι1 3>석 8두‘숭 4함 2작 

죠.(l.fi) 325석 13두 1승3압9작 

고마청(Jíl，~"，1 태(太111석 2두8승 3함 

미(米)&>녁 13두 7승 1맙 5작 

준.5'(M'，) 3165석 J승3안 

주(뻐)21545석 14두 Z승7합 5작 

태(ι) 1585석 7두7충 9îl6삭 

중계 
소이(，1、木)98석 l두 5승3작 

맥(찢I1Gl석 9우6승 4합 

미(λ)2153석 14두 2승 8합 1작 

소두('1 、 .Q.)3식 6'투 2승 3합 

대 Ul(大1::)191석 12두2합 5작 

〈표7>'21'썽현의조직앓쩌휩현황 

곡증여$훤및액수價뻐 

조(김)22514석 l두 9승 9합7작 

태(λ)fó7석 3두7작 

마〔χ)1931석 11두 2승 1합 

두{IT)16석 8두4승9합4'1 

35，1 흥원효 

옥객(木찢)4석 5두 3승 8합 ‘작 

오(후)1275-석 11두 6승 6합 5작 

소액VI、잦)74석 Ll우 3승 3합7작 

늑미 (1]*)갱7석 6두 9승 l합 7석 



앞서 언급한 바약 같이 한곡이 부족한 재정윤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 되딘 사기에는 그만큼 기←중 

되이갔응을나타낸다 한편 양성연의 조적은안성군보다약 2516석이 적다 그러나 양성연은호와 

인구가 안생군에 비해 훤씬 적기 때문에 호당(p펴) 혹은 구당(디협) 액성의 부담은 양성현이 오히 

려 더 컸다 실제 환곡이 주어지는 양윤 산숨적으로 계산하면 안성군은 후당 약 4식 lO'루 3승 3합， 

구당 약 1석 2두 9승 4합인데 반해 양성현은 호당 약 9석 I투 7송 8합， 구당 3석 8두 9송 깅합이다 

따라서 양성현은 안성군에 비해 호당 약 1.94매， 구당 약 3배이마 그만큼 양성연의 백성은 환곡으 

로 인해 더욱 큰 고퉁윤 받았고 환곡총량의 중기는 그것을 더욱가중시키는 경과룹 초래한다 

4 기타 

죽산도호부는 관용의 청곡초(좁았후). 탄거(찌!lj) ‘ 치계(i~j~) 유정지(뻐꾀 Hl;) 풍에 소요되는 

이용을 결역(감껏)으후 수취하였다 저치마({;.\i/i싸)는 매년 본과 가윤에 대통조(}:同κ)의 다소에 

따라 획화(劃下)하고 3.6. 9' 12월 초히루에 고져서 화안(싼것)에 보고한다 봉픔(얘댔)은관수미 

(양낌米)로는 쌀이 1년에 녹용으로 지급되는 250석 6두이며 공수위미(公쩌tl:1')는 17석 5투이다 

안생군의 봉릉은 관수미 100석。l며 매원 초등1루에 8석 3두씩 사용되었는디l 전체 총량을 1/1 2로 

나누어지출하고있다 

양성현은 매결당 1냥 5천씩을 거두어 각종 장역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봉픔은 관수01100석과 

유칭지가미(때미低價1') 30석 10루였다 조선시대 주 • 부 • 군 • 현에는 각각 지방관의 녹봉과 관 

칭의 소모비를 충당하기 위한 야독전(셈1< 111) ， 샤신의 영접을 위한 판공비의 재원이라 할 수 았는 

공수전(公껴머)，부족한지방관아의 겸비를보증하기 위한관둔전(감<ll댐)이 있었다:긴그러나재 

정지출에 있이서는 지방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녹덩 이 없였으무료 이꼭전이나 공수전의 수엽이 싣 

제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시 

한펀 양생현은 죽산도호부나 안성군에는 없는 이기 (!I!앓)와 영분(짧짧)을 보유하고 있였다. 해 

산당 채취 시성인 이기(魚基)는 현 서쪽 100러 승량동연(升良꺼jIij) 하려(下 띤)에 있었고 소금을 생 

산δ댄 염분(짧益) 역시 같은 곳에 셋이 였었다 놓엽 위주의 자연경제하에서는 교몽과 물자수급 

동유통체제가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부후서는수륙산불을모두자기 구역내에서 생산‘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내륙 군현이 경게플 뛰어 념어 해안에 행정구역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양성현도 진위현(댔댔縣)과 평택띤('I' i'l')f，i)의 경계릎 지냐 당시 수 

22)(엄쩌j、벚)2 1'벗， 外홈供염↑$ 
간) 이재룡，(국가재정)<한국사)24 ， 국편， 1<;)‘， '138-1 11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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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水原W)인 괴태관(뼈台!Il)과 분포(표‘벼)라는2.) 원경지(월j표뼈)가 있었다 2';) 읍지(율誌)}에 

는 이기와 염분의 소재지가 현 서쪽 지역 100리에 있다고 했는데 현지(J~ìδ)의 최서단이 서쑥 60리 

강리동연(납味삐面)이므로 조선 후기까지 비지형태(飛따形뾰)로 여전히 양성떤의 관한구역으로 

있었던깃으로여거진다 

지방관청에서 어기와 염분을 갖고 있드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도웅이 된다 어장은 중앙에 올 

라는 분량 。1외에는 곡식드로 바꾸어 지방관의 경비로 시용항 수 있고 때로는 3년 기한으로 빈만 

에게 어장이 개방되기도 하였다 염분도 양성현과 감이 만 곳에 있으면 내륙에 염장(않앙)을 두고 

곡식이나 포호 바꾸어 군자로 사용하였다 ω 그밖의 수엽은 지망관。까 자체 재정의 충당을 위해 

샤용되었으므로 양성현은 죽산도호부나 안성균과 탈리 어기와 염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리 

하였다-

한켠 《죽산응지X에는 1592년(선조정년)에서 1842년(헨종 8년)까지의 죽산도호부샤또는 죽산면 

감을 지낸 수령틀의 잉명시기와 쿄채시기에 대한 기독인 활적선생안(펀꿇51;生쪼)이 있어 지망관 

의 평균 교치)시기블 알 수 있는 중요한 자칭호가 되고 있는데 이 고을 수령익 정해진 엠기인 2주년 

(周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않았다. 

여)를 들어 1624년(인조 2년) 음픽2H1 11월 3일에 부임한 동-정대부(핵政大夫) 허계영 (1.쑤't'f장)음 부 

서군(상때월)의 수의(쩌갔)를 납부히→지 옷했다하여 불파 20일만인 11월 21일에 파직되었다‘ 또한 

1691년(숙종 17년)에는 동정대부 서문유(꺼文깨 통정대우 최숙(崔챔)， 동정대부 시래운(徐찌핑)， 

가선대부(꿇딴大夫) 정민(創없) 동 네 명의 신임부사가 임명되었고， 그밖에 1683년(숙종 9년)， 

1747년(영조 23년)에는 세차례의 교치)가 있었다. 

블흔 1610년(캉해군 2년) 12휠 Z일 부압하여 H115딩 11휠 10잎 암 Jì등 마친 동훈내부(밟바'7'夫) 

운흘(尹빼)， 1812년(순조 12년) 9월 24일 산정(없政) 매 동진부사(꿇ífíIJ使)에서 부임하였다가 

1815년 S윌 임기릎 마친 통정대부 이원조(李쩌祖) 둥과 같은 사헤도 았다 전체적으혹 250년간 부 

엄한 수령은 모두 206냉A로 평균 재임기간은 약 14개월 정도었으1'1 임기의 반을 약간 넘기연 교 

체되었다.그렇다면수령의잦은교체는백생들과지방재정에어떤영향을끼쳤는가‘ 

2ií)모두연재냥양안방조제가있는부근이다 

25) 이수건，(조선조 군현재의 일형태 '，Jll: tJí J~J에 대하여)(，，1，文jO}13 ， 1972 ;한국웅세사펴사연구 잉조각， 1984 ， 
462-466역 

2G)(I~~λl'!)2 戶Jl4， ~U
27) 수팅의 임기는 lbOO일이며 당상관이나 가족과 함께 잉지포 가지 않은 정 우에는 'XXl잎이었다(':j'令 任씨，j-千八집찢t 

1ìll.未횡경';j'4>- . üJ11~흥 1fi~1 iL EJ 乃생 ltff;f1ì't1EHliîJ ff (~~rn 大lII)1 잊멧外官~) 그러나 읍지에 죽산부)，1으1 임 71 
가 2주년이라고명기한것으로보아조선후기에는각읍에띠빠연도으l 규정에의해웅영원듯하다 

28) 이하별도의표기를하지 앓아도모두 응력이다 

356 흥완표 



조선시대에 수령이 바뀌면 전염 수령의 전송파 신임 수링의 영접응 위해 맥생틀이 동원되어 각 

종 잡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수령의 잦은 교채는 비정기적인 요역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농샤칠에 수렁이 부엽하연 농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경국대천)에 수령의 교체 시기는 농원(얹!l)올 피하바는 규정이 있는데η 그것은 수령을 보내 

고 맞이하는미 액생등이 동원됨으로서 그틀이 농엽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페단을 막고자 하는 

데 뭇이 있었다 그러냐 죽산도호부에서는 이 원칙조차 지겨지지 않아서 1620년(광해군 12년H원 

에 엠명펀 몽훈대부 챙서호(丁%好)， 1640년(인조18년) 3원에 임벙된 동훈대부 이한(주|때) 동은 바 

야흐로 농사가 한장 바쁜 시기에 현지로 부암하였다 앞사 l년이11~t에 수령이 바뀐 사례를 들었 

는데 그럴 경우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데 모두 8차례 액성틀이 홍원되어야 했다 특히 노동댁이 

부족한 영서1한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고동닉을 주였다 

또한 수령의 교체에는 많응 "1용이 지출된다 본래 수령의 부암과 교치1의 펀익륜 도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말의 수릎 정하여 지급하였다‘씨 뒤에 쇄마(빼띠)의 대가릎 지땅의 저치미(않쏠米) 중 

에서 지급하였는데 그 목척은수령의 부임 등을 핑계로 백성음 수탈하논 것올 막고자하는 의도였 

다 그러나 시기가 지냐면서 쇄마가(댐~ ，1띤댐)익 맹목A로 액성틀로부터 장서1릎 거두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본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임 수령에 대한 수취까지 병행하었흐므로 이중의 고동필- 받 

게 되었다 '" 죽산도후부의 정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이 약간 넘는 정도였으묘로 미1년 지방관아의 

저치미가 줄어듣게 되고 백성들은 1년에 약 2차례 정도의 수취를 당하였다 물흔 안생군이나 양성 

현 등 다은 군연도구채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이지 크게 다릎 바 없었을 깃이다 

N，맺음말 

이상에서 184C년 작성된 안생시지역 삼읍의 읍지릎 통해 재정에 관한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분 

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사션을 얄수 있었다. 

첫째， 호구나 인구는 안생군이 가장 많았고 생배도 5:5에 가까워 가장 충실하게 조사원 자료이 

다 반연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의 생비는 6:4로 낚자가 많았는미 이는 호구조사가 군역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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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자를중섬으루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라고 호당 인구수는 양성이 가장 적기 때운에 호당 부 

과되는 잡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당 노동력이 부족한 양성의 빽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2.리라 

생각된다 한편 인구의 변호}을고찰하기 위해 l해기 중엽의 〈여지도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죽 

산도호부는 호 약 14%, 인구 44%7t 격감하였으LJ- 양성현은 호는 26%, 인구는 20)/0 가량 증가하였 

다 인접 고을 간에 정반대의 현상응 보이고 있다는 사질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조선후기 인구 

의 자연증가를 고려한다면 중산도후부 사례는 매우득이한현상이었다 

둘째 1 토지의 활동현황을 보연 안생군의 시가진 비율이 가장 높고 토지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하 

였다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은 전체 토지의 변화는 꺼의 없지만 수전익 비중은 높아져 갔다 이는 

한전보다 상대적무로 생산성이 높은수진무로반당화(IJ.깜f~)가 진행된 결과였다 

셋째↑ 등증산도호부의 대동미는 결당 12두로 볍정 규정액이 부과원더1 반하여 안성군은 6두였.2.E'. 

로 절반에 불과하다 동일한 세목애 대해서 서로다른 액수릎 수춰하고 있었다 

넷째， 꾼역의 대상시는 18세기보다증가하였고 특히 안성군에 그 수가가장많았는데 그것은 이 

지역 인구가 가장 많았던 사정과 판련된다 한편 균역법 이후 수취하기 시작한 경전(結않)은 양성 

현이 법규에 줍하는5전 1분이있는데 비해 안성군은 1/3에 끗 미치는 1전 5문에 붙과하였다 역사 

동일한 세목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상읍의 조직 상태릎 보면 안성군과 양생현은 환곡의 총액이 증가하였으나죽산도호부는 

정부의 대규모 탕감조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죽산도호부 백성들이 환곡부담은 크게 줄어 

들었으나 그만큼 지망 재정의 운영은 어려워졌다 반면에 안성군과 양성현의 두 읍의 백성은 여전 

히 환콕으로 인한 폐단에 회생되었고환곡총량이 증가됨으로써 그러한 고-동은 더욱 커져갔다 

여섯째， 양성현의 어기(생훌)와 염분(짧삶)은 지 t앙재갱의 운영에 있이 나소 유라한 조건。1었나 

조적이나 조세수취 등에 있어 양성현이 죽산도호부와 안성군에 보다 커다란 부담음 지고 있었던 

데 비해 어기와 염분의 수입은 재정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으랴라 생각원다 한펀 죽산도후부 

의 환적신생안(숱題先生案)을 통해 죽산수령의 평균 임기가 약 14개월 갱도였음을 얄 수 있다 이 

러한 잦은 교체로 인해 백성들은 전잉 수령을 보내고 새로운 수령을 맞이하는 잎에 자주 통원됨으 

로써 노동력의 손싣을 입고 농샤에 방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쇄마7t 영목의 비공식적 잡세 수취로 

인해 적지 않은고통을받았다 아울려 신구수령의 영송m送)을휘해 공식적으혹지망관야에 준 

비되이 있던 저지마의 지출도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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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글 

임진강(짧많江)은 한경남도 덕원군 마식영 산액에서 망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는데 북한지역인 

빔동군을 지나 판교군 남부에서 고UJ탄천과 함치지고 이친군에 이르허 남동쪽우노 흐름을 바꾼 

다 역시 북한 쪽 철원군에서 평안천， 역곡천과 합처져서 휴전선을 지나 연천군 전곡유과 군남면 

경제에서 흘리드는한탄강과 만난다 

영진강은 다시 흐응윤 남사쪽으로 튼이 파주시의 통사를 가로건러 흐른마‘ 끄뉴주 파평의 늘노전 

과 문산천， 공동전과 합쳐져서 교하애 이르러서는 한강을 만나 김포와 강화릎 거쳐 시헤로 흘리 

간마 

한강의 재1지류인 인친강의 길이는 257kn에고 이중 파주 구간은 약 75hm 정도이다 영진강 유 

역이1는 경 7J도의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폭천시와， 강원도의 침원군 등 네 개의 시와 

두 개의 군이 있다 북한쪽은 개성직할시의 개성시와 장풍군↑ 판문군의 일부， 강원도의 칠원， 김화1 

평강， 이친， 세초， 판교， 볍동군 등 1시 9군이 속한다 

예로부터 임진강 유익은 고구려 백지J. 신라 3국의 국경이 되어 역사적인 격전지이기도 하였 

다 4늠닥 시대에는 임진강을 침중하(七꿇河)라 하였고， 고구려 칠중현의 치소인 침중성(七핀城)이 

있었다 칠중하( 七重꺼)， 표하(영1M) ， 호로하(뾰않에) 등 여러 이름으후툴렸는데 이는 임진강이 흐 

르는 모즙이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구려의 광개로왕은 이 강에서 백제 

군을 대파λ|칸 일이 있었고， 신라 진흥땅은 이 강의 남쪽을 점렁하여 고구리와 경계한 적이 있었 

다 또한 신파자 당냐라약 디음어 고구려를 청적→하였을 때에늠 친중성(짜빽 지긍으1 파주시 천성 

면)부근에서 이 강을 건녁 평양으로 진격한 일이 있다 

r세종섣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숭람」에 보연 파평현이 고구려 때 파해평사현인데 선랴 경 

덕양 때 파평(떠平)으로 고져시 내소꾼(*따뼈)의 속현무로 만플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시 내 

소’ 라 잡은 ‘소정방이 왔던 곳’ 이라는 뜻으혹 볼 수 있다 그갓은 나당연함군으로 고구려와 싸웠 

을 때， 또는 신라가 당나랴군을 축출할 때 양진강 전투에서 소정방의 군대와 싸웠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육로교롱이 불편하고교량이 제대로설치되지 않았던조선시대에는교풍로빚 운송로로서 

중요한위치에 있었으며문화전파의주요통로로이용되었다 하지만지금은건너기 어려운강으 

로서 강 건너 북쪽은 북한 땅이거나 대듀L분 인통선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가으l 수직단애로 

인해서 아」슈데서나강을 건낼 수 없기도하다 

6.25진쟁 진까지 장단군의 고땅포는 농산플의 집산지었고 펀리한 주운 때문에 유량이 않을 때에 

는소형 선박이 안힘(북한의 철원군중북부 일대)까지 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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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진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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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정에서 바라본 잉진강〉 

임진강은 파주의 문산응파 파평변의 경개에 위치했던 고구려의 진암성(i연짧城)이 신라 경덕왕 

매 j임친(臨æ)’으로바뀌면서 지금의 이릅으로불리게 되었다 

잉진강의 적벽은 27만년 진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 용암이 지표틀 흐르면시 식을 때 수직으로 주 

상정리 되면서 강의 양쪽이 경사갚 이루고 있다 임진리 윤곡랴 통파리 • 곰파리 장파리 , 장 

좌리 ‘ ;<}장리 주원리 가윌리 융포라 어유지리에 적벽이 분포도|어 있마 

장단석벽(fii!iO石맺)과 입진나푸 부근의 동파적벅(東'Ìi#얀)은 경치가 아릉답기로 유명하여 예 

로부터 시인묵객이 많이 찾던 곳이다 f세종실록지리지」에 장단 석벽은 “OJ쪽 언덕에 푸른 돋。l 

벽처럼 수심 리에 땐치 서서 f 바마보먼그림과갇다· ‘ 고러 태조가늘딘곳이라전하는데，민간 

에 아직도 그가곡(歌曲)이 진하고 있다’ 라는 기록이 었다 

또한 조선시대 연산군이 1506년 3월， 장단식벽에 이궁(앉룸)을 건설하기 시작해 7월에 완공했다 

는 기록이 션록에 있다 연산군음 이궁을 지어놓고 기을 단풍칩에 이곳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9월 

중총만정으후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궁이 있민 자려가 어디엔지 힌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임친강의 아틈다운 적역 주변에는 예후부터 정자가 많이 지어졌는데 《광여당의 군현지도 중 

‘파주옥’ 부분을보면 임진강변 에는반구정(f+잃훈)을비롯하여 내소정(耐값후)，화석정(花石우)， 

수휠정(水月추)， 첼송정( 七松'f) 등으} 정자가 표시되이 있다 지금까지 냥아 있는 정자는 호}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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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속과주잉진강변의 정자〉 

과반구정 뿐이지만 0신증동국여지승감』과기다인문지리서에 전ε}는임진강유역의 정자는스무 

개가념논다. 

파주는 맡향(文향)의 고장’ 당게 수많은 학지를이 찾아와 꽁부하고 거주하던 곳이라 학문도야 

와 휴직을 위한 정;<h가 많았다 율곡 이이의 화석정， 방촌 황희의 반구정， 청송 성수챔의 갱겨1정， 

성당수의 용구정， 김정국의 낙환정 1 박세채의 반성정， 노사신의 노정 1 황보인의 은행정， 성염조의 

삼호정， 홍서봉의 율포정， 오전 이종생의 칩류정， 조사석의 수원칭， 경유후의 원사정， 신태동의 。!

사갱 등 않은 정자가 엄진강변 뿐만 아니라 곳곳에 건힘되고소싣되었마 

그 않딘 엄진강변의 정자가현재 남아있는숫자가너우적은 것은 임진강。| 삼국시대 이래로수 

많은 전투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남아있는 정지는 파평면 융곡리에 율곡이이 

선생의 화식정파문산읍사옥리에 i강f즌황희 선생의 반구정 뿐이다 

이 글에서는 임진강변의 정자 중에서 현존히는 화석정과 반구정， 그리고 지금은 시라셨지만 기 

콕에 남아있는 임진강연의 정자 중에서 내소정， 수월정， 창랑정에 대해서 그 우1지와 건립자， 관련 

인블， 그 정자가냐타니는 각종운헌 기록풍음 찾아 기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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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임진강변의 정자들 

1 반구정(件關추) 

혔뚫%ir‘파; ‘ 

띨 

〈사진 2 ，면l징〉 

·소재지 경기도펴I'i'시문산읍사목리 100빈지 

.시대 초선초기 

”건촉구조 정면 g칸，측연 2칸겁처마의맞배지붕 

·지징 경기도울화재자료제1험(1없39 19 지정) 

반구정은 꼬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벙재상인 방촌(/Xl村) 황희(윌흥，1363-1452)선생 

이 1449년(세종 31) 87세의 나이로 18년간재임하던 영의징을사입하고관직에서 물러냐갈매기를 

친구 삼아 여생을 보내던 곳이다 임짙강 기숨에 위치한 정자로낙하친과 가깜게 있어 원래는 낙하 

정(ìt河훈)이라 하였다 

6.25 전쟁 때 불타버린 것을 이 일대의 후손를이 부분식으로복구해왔으며 1967년에 시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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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뚝을 하고 1975년에 단청과 축대릎 보수하였다 그 후 1998년 유걱지 정화사엽의 엘환으로 반구 

정과앙지대 퉁윤픽조긴윤로개축하였다 

이곳은 잉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강안 기암 전벼 위에 있는데 앞에는 장단반도를 휘감고 도는 엄 

진강불이 하후-에 두 번 조수릎 만나 거꾸로 흐른다 。'11전에 L뷰에 드냐드는 에션으루 인해 갈얘기 

가 많이 날아 왔지만요즘은 칠조망유로 접근응 차단하여 어션이 다니지 않으니 대신 겨윷이면 건 

너편 장단반도 밴 틀판으로 검은 독수리 떼가 날아온다 

연전에 거주하던 조선시대 학자 미수(!tl및) 허복(해댐)은 엠구정기(ft땐우記)얘1시 “정자는 파 

주 서쪽 15리 잉진강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가 강 위로 모여들어 들관 모'li사장이 가득하 

다 9월이연기려가가손님a로찾아온다 서쪽으로마다는 30리에 있다고청자주변의 아픔다운 

풍광을묘사하였다 

반구정의 주인 r강촌 황희선생은 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나 1389년 고려 공양양 때 적성향교 훈도 

로오게되면서 파주와 인연을맺었다 그후 판한성부사시절，조선 태종이장자인양녕대꾼대신 

충녕대군(세종)을 세자로 삼으려 했을 때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파주 땅 교하로 좌천되어 왔는데 

곧 다시 남원으후 유 매플갔다 그리고 좌의정무혹 있던 68세 매 감목 태석균의 죄를 완화시키려 

다 파연 당해 반구정으로돋아와 사를 지으며 근신하였다 다시 조정의 부럼에 나가 공직생활을 하 

다 18년간의 영의정직을s7세에 마치고 이곳반구정이 있는사옥리로내려와노후릎보내다가삼 

년후돌야기자 20여리 떤이진단현변끔승려에 문혔다 

2. 화석정(lE石혼) 

·소재지 경기도i뚜시파평면율극리 산 1따1(표핍면호썩정로 152객 

·시대 조선중기 

·건죽구조 정면 3칸측면 2칸1 필작지붕겹처마1 초익곰목찍댐건평 8평 

'''1 정 경기도유힘운화재지 61호.(1974.6.26 지정) 

1) 화석정건립연혁 

임진강을 바라보는 융곡리 언덕 위에 1443년(세종 25)에 문성공(文成公) 융곡 이이(주때)선생의 

3대 조부인 캉E갱공(댔끼F公) 이영신(수테l c;)이 정자릎 짓고) 1478년(생종 9) 융콕 선생의 증조부 이 

익석(~rr@이 보수하고， 몽양(양챔) 이숙함(주떠해) 선생이 흐얘정(花石깐)이라 이픔지었다 그 

후 윤곡 선생이 다시 중수하여 목서와 덕을 기르는곳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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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ε13 회석정 3-1 회썩짐 헌관〉 

융곡 선생은 국사 중에도 여가 

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고 관직 

에서 물러난 후 여생을 이곳에서 

제자틀과 함끼 보내며 시를 짓고 

학문응 도야했마고 한다 그 탕시 

중국의 직사(때使) 황흥현(윷생 

옹)이 화석정을 찾아와 시른 을고 

자연을 즐겼다고 히는데 정자 일 

대에는 노송이 아응답개 우거지 

고 아래에는 염진강이 유유히 흐 

르고 있어 낮에는 번선이 뜨고， 

밤에는 고기잡이배능의 불빛이 

끊이지지 않는선정(j山境)이었다 한다 정자 얀쪽에는 융곡 선생의 8시1 시가 현관으로 걸려있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떼붕타 없어져 80여 년간그터만남아 있다가 1673넌(떤종 14)에율곡선생 

익 종증손인 이후지(수탤!JI:)， 이후망(주당까)이 다시 세웠으나 6. 25 천쟁 때 소설되었다 지금의 

아석징은 1966년 파주 지역 유핍(대林)이 생금을 모아 복원하있으미， 1973년 정부가 신시한 율곡 

선생 및 신사임당유직 정화사업의 일환에 따라화석정을단청하고주위도정화하였다 

화식정중앙의 ‘花.fj，\'’ 현판은박정희 전대통령이썼오<'1，내부에는융곡선생이 8세 때지은 

「판세부시(八값뻐홉)0가 견려 있다 

At.liM챔(팔세부시) 

林휴!k E빼 임정추이만 숲풍 속 정자에는 가한l 잡고 

짧g흔쩍짧소객의무궁 시인의 시상은끝이 없구나 

i표겨’ j호￡껍 원수연천벅 하늘 닿응붙빚은 더욱 푸트고 

쩌뼈띠1 口紅 상풍향일홍 서랴 맞은 단풍은 마냥 불어라 

매U!1U(싫꺼 산토고윤월 산위에는둥근닫솟아오르고 

江깜찍및대 강함안리풍 강물은 바암결에 일렁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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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Æ; 휴 ÷총 
、 Ilt 'J ;'J ' 

*I;.-'f . .tte,..1i(, ←γ"，"시，q -')>-01 이이 잉어느나 

〈사진4 호씩정 헌핀 4-1 필세부시〉 

2& i며何!Ï1é，상 색홍하처거 번방의 기리기는 어디로가나 

삼성#흉E 中성단모운중 날저운구릎속에응음끊겼네 

、、、

이 시는 율곡 선생이 8세 때 어이니 신사임랑과 함께 호μ1정에 와시 지은 시라고 얄려져 았다 

그 후 100년이 지난 후에 생직이라는 학자가 아흔 산의 나이에 이 시를 써서 현판으로 9뜩어 썩 

정 댁에 걸었다 성직은 장녕 사람으로 자는 자교요， 호는 매변이라 했는데 대학자 우거1 성흔선생 

의손자이다" 

화석 청은 엔친강을 앞에 두고 장단(동힘)쪽윤 바라보고 있으며， 왼쪽 하듀에는 장암과 내소정 

자피가 보이고， 우측 상류 쪽으루는 전진대교가， 정면으로는 개성의 오관산(五Eψ)이 아득하게 

보인다 

1) 긴석엄익 화삭 성에 대한 연c에λ1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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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석정에 표변된 일화의 진실 

화석정과관련해 널리 얄려진 이야기 증하나가 임진왜란 때 션조(흐때) 암금이 의주로파천한 

때으l 일화이다 

화석정에서 바라다보이는 임진강 낭안에 엠진나루가 았으니 개정과 한양을 시대 개정과 한양을 

오고가던유열한국토인의주로이다 즉임친강념안의 임진나루와북안의동파나루가뱃길을연 

견해 주는나루이니 매우중요한쿄풍혹였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힌 것은 융곡 선생이 흔아가산지 꼭 8년 뒤의 일로 윤곡 선생이 에언했 

던 10만 양영의 주장이 현신sè 듬어난 셈이다 왜직의 침입으로 의주로의 피난길에 나선 선죠가 

입진나루에 도착한 것은 응력으로 4월 29일 그음날 저녁 무립인디L 주위는 칠흑 갇은 이둠이 내리 

고게다가비까지내리는악조건이었다 이때염진나루남쪽키숨에있는화석정에 블을지르니그 

을빛이 강을 훤히 비추어 선조가 무사히 강을 건났다는 이야기이마 

이틀 우|해 융꼭이 싣아생전 이 같은 매를 대비해 제자들에게 매알같이 기픔종이에 듬기릅을가 

져오게 해 정자의 기둥에바르게 했다고하나 율곡선생의 선견지명이 매우뛰어났다는이야기이 

다 그러나그당시션조듭최측근에서모셨던명의정서애유성룡의 「징비록(션af、 fik_j어]는당시의 

상향을 이냉711 묘사하고 있다 

돈의문을 지나 사헌L少얘 에 다다르니 동념 하늘이 껴우 밝이오보 있었다 머리를돌려 성증을 바 

라보니 남대문 안큰침고에 붙이 일어나서 연기와울꽃이 하늘에 뻗졌다 이때 왜적은 아직 서울 

인{ 침입히지 않았을왜이LJ 블은 닌민들의 소힘윌 것이다 사턴을 넘어 석쿄(1'i!효}에도작하니 비 

가 내리키 시작했다 경기 감사 권짐이 달려왔다 벽제엌에 도착하니 빗줄기가 키져서 일행의 옷 

이 모투 젖었다 이에 임금은 할수 없이 억머 들러 잠시 쉬었디가 다시 길을 떠나니 이때부터 전 

승 나왔딘 중관찢官)이 섬으로되돌아가논 자기 많있다 시증과 다간까지도뒤떨어지고 오지 않 

능 자가 많아졌다 혜음렁(홍용뚫)을 지나지 비는 점접 세차게 펴부었다 궁인들은 익펀 말 뒤에 

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산익(馬내앓)을 지닐 때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01쪽을 바라보며 동곡하었다 ‘나릿넘이 우리들 버리고 가니 이저 누구를 믿고 산단 일이냐*라고 

하였다 임진강메 이르도록 비는 잊지 않았다 이때 임금은 배 안에서 수상유싱흥과 나증을 불러 

보섰다 깅을 건너니 이미 활흔이 지나 길을 짖기까 몹시 힘들었다 임진강 님쪽 기긁어1 승칠(3ß 

廢)01 있었다 적이 나무를 베어다가 멧목을 만들어 강을건너올까 두려워서 재옥에 울틀 놓있더 

니 불빛이 강북을비춰 길을 찾는데 도움을추었마 초경이 되어서 동파역(東따월)에 이르렀다 

이 기측에 보연 이미 강을 건넌 후 승청에 블을 질렀는데 그것은 길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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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1937년 〈경기지밤의영승시적〉에수록된화석정) 

적이 멧목을 만들어 뒤쫓아 요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미， 마칩 그 볼빛이 갈을 찾는데 도옹을 

주었다는 상황이 잘 기득되이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선조 야하 조정 백판이 의주로 파전할 

때 비오는밤중에 엄진나루릎건너게 되는데 이때에 종얘정에 불-을놓아무사히 강을 건녔다고회 

자되는 이야기는 일화연 뿐 그렇지 않다 아ut 융곡이이 선생이 8만양영션을 주장했으나 받아틀어 

지지 않고선생이동야간후임진왜란이 일어tf자그의 예지릎안다까워하는마음에서 이러한이 

야기가 만듣어져 구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 내소정(來웰추)터 

1) 위치 

영진강 여윤이 양게 휘돋아 흐르는 깎아지른 적벽 위에 조선시대 수많은 문사들의 시(픔)와 유 

람기에 등강능뜯 내소정(來챔)이 있었다 지금은 정자는 사라지고 깎아지큰 절벽 야래 。양장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문산읍 장산로 297-143의 주소를 가진 임진강 양수장잉 변전소 부근 강가의 

밴터가니1소정 자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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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내소ε1터〉 

」

{) 

(5-1 LH소징 위치지도〉 

1936년이] 이 큰처에서 출생하여 오랜기간 거주해왔던 거장선씨 문중의 신원성(끄l'r읍 봉암리) 

씨에 의하연 양수장을 짓고 판리사블 지을 uB 장산 끈자략을 파내이 그 훈「을 내소정터 위에 2미더 
。1상을 옹얹기 uB문에 그 자리가 높아지시 석측이나 주춧돌 등이 보이지 않지만 여1전에는 그러 

한 즐유직들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2)내소정이들의유래 

내소장(’t:~~)olL냐는 이름의 ‘나}소1 는 파평펀의 옛이름에서 나온 깃으료 브인다‘ r세종싶독 

지려지약 『신증」동국여지승란J 에 보면 파평현이 고구려 때 파해벙사현인데 신라 정덕왕 때 파평 

(J皮乎)으로 고치서 내소군(來~해)의 속현으루 안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내소(來얀)라는 것은 소씨가 왔있다는 건데 그건 아마 소정망을 맏승c]i눈 것으로 보인다 

나당영합꾼이 고구려릎 쳐서 정복한 이후 이 땅을 자신의 판항지로 만틀려는 당나라의 。Vd-을 블 

려치기 위해 신라는당나라군대에 맞서 싸웠다 가장 치영했던 전두가깨소생전투인데 그보급로 

를 차단하기 뷔한 전두가 고F주 엄진강애서 치러졌마 나당 전갱 당시 당과 신라의 주 진신이었딘 

임진강 일대에 신라와 당이 지열한 공방전을 벌였민 성이 바로 칠중성이나 칠중생 인근의 염진강 

은 강이 양아서 딩꾼이 담하하기 좋은 이동룩언 반면 시야가 사방으로 트여 있어서 신라군으로서 

는 당군의 남하릎 저지하기에 좋은 위치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다 에소성 전투시기가 

676년이니 경덕땅의 재와기간(742-765)보다 앞서묘로 그 떼 적성지역을 ‘내소(*얄)’ 라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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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그덩게추정해올수있는깃이다 

그렇다면 내소청의 ‘내소’ 익 뜻은 부엣인가? 이는 따로 암진강의 직벽과 관련된다 ‘내소(짜 

야)’ 의 직집적인 뭇은 j소통과가 왔다 이다 증국 북송의 재 1 시인이자 당송 판대가인 통파(찌 

11;) 소식(한써， 1037-1101)이 항주에시 귀양살이틀 하던 중 7원 16벨에 강가의 적벽이 수려한 곳 

에서 배플 띄우고 놀았는데 여기서 그 유영한 「직벽부(亦댄때)，라는 블후의 벙작이 나왔다-

임진강은 고대의 호낸환동으노 인하여 강언덕이 연무암의 적버으로 이루에져 있이서 야주 오래 

전부터 왕윤 비롯하여 수많은 사탐틀이 척벽윤 구정하기 위해 잦아와 "1릎 타고 유람하던 곳이다 

득히 수앙은 문인들은 한창 더운 난씨의 음릭 7원 16일이 되면 공부깜응 내이 전국의 적벅윤 찾 

야뱃놀이를하였고수없이많은 ‘적벼7f'릎써왔다‘각종문집에 ‘적벽’에대한시내문창이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려무로 소동파가 적벽을 찾야 유란댔듯이 수많은 선비들이 적벽을 

보려 했}오는 곳이라 해사 정자릎 짓고 내소정’ 이라고 이픔」을 짓었을 것이다 

3) 내소정 건립시기와건립자 

조선 중기 이후로 수많은 사와 문장에 나다나는 내소청은 과연 누가 건링했을까 그동안 진해쳐 

오는 이야기로는 내소정이 죠선 생종대의 영의정 신숭션mVK함 1436넌(세종18)-1502년(연산군 

8))이 임진강가에 건립한 정자라고 전해져 왔다‘ 

신숭션은 본관이 거창(居갑)으로 연산군의 장인이다. 공 1영 이조창관과 에문관재학블 역염했고? 

냥이 (rIH，，)의 옥사를 다스린 공A로 익대공신(껴랬껴[:;) 3등에， 생종등위에 끼친 공A로 좌리공신 

(1호 3밍끼!i1) 3등에 각각 녹훈되었다 

1172년 자헨대부 거창군(멈昌 g)이 되고， 1487년 땀이 세자인 연산군익 빈(써)으로굉히자 이후 

우의정 1 좌의정，영의정을 거쳐 거창부원군(居김11H;;;:m에 봉해졌다 r성종실록J 익 펀잔을 주관하 

었나 세종의 4남인 임영대군(꽤이i大m이구(쭈썽)의 말과흔인하여 신수근(，Itt댄펴) 신수겸(↑찍꺼: 

싸)， 선수영(1윷守英)윤 두었마 

그러나 전해지는 것과 달리 r신증동국이지승팍j 이 편찬된 1530년에는 내소정에 대한 기흰「은 업 

다 선승션이 서1웠나고가정할 매 14끼)-1500년 즈유이 될텐데 불과 30년 후의 판찬 기콕에 내소정 

。! 기록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신승선이 내소정을 지었다는 설은 신l갱생비 없다 

서올에서 태어나 연천에서 만년을 보낸 한굉학자 π|수(되멍) 허쪽이 C;i새 되던 1658년(효종 9) 

에 판직을 사되하고 배릎 타고 한강을 거치 임진강은 지나 연찬으쿄 틀어가면서 ‘J우숭 주행기(대 

αJW;ôl’ 룹 남컸는데 이 기꼭에도화삭정은 있지만 내소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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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진강(臨J형iIl으로 올라가니 비로소 식벽(石쩔)이 있는데 왕왕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무성히 

였다 

확석정(lË:ti후)은 이 문성(추文成 율곡(몇i'i) 이이(좋11<1의 시호)의 일장이묘 한벽정(홍쩔취， 장랑 

정염;良훈)은 다 성씨(成1\:1의 옛 빌장01라고 강가 사릴들이 말했다 

이를볼 때 내소정은 최소한 1658년 이후에야존립되었다는 추측{응 할수 있다 

1984년도 핀잔된 『파주군시(뼈川폐1I !iO)，의 유척(월않)편기에서는 거창군 신숭선(15바)의 5대손 

(20Jl!) 제창군(힘昌압) 신득의(패딸義)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창신써 문중에서도 제창군 

신득의가 내소정 인근에 99칸 큰 저댁을 짓고 살았마고 하는데 그 때 내소칭이 건립되었윤 것이라 

고하였다 

선득의(댄짧)는 1581년에 출생하여 1656년에 돌아갔는데 양주병nν‘}를 역임했으며 매우 부 

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의 요는 양평군 용문연 연수려얘 있다가 벚 년 전 양주군 장흥연 일영라 

선영으혹 이장해왔다. 그의 손자대 (22世)인 신휘전(↑윷輝따)의 부인 의령냥씨가 내소정 국내 경좌 

에 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28 J1! 신벙연의 묘가 역시 내소정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득 

의 후손들은 그 이후 。l 지역에서 계속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그러나 신득의의 생올연도를 불 때 그가사망하고2년 후인 1658년 무술주행기에λl 내소정에 대 

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가 건쉽했다고 단정짓기엔 의문이 인다. 

조선후 기 숙종 때 예문파제학읍 역입하고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뛰어닝던 남용의(펴뚫 

형，1628-1692)의 문집 〈호곡집(똘섭 lt)) 의 시에는내소정의 주얀이 신액순이라고나온마 

來l，í추。 없를조~Jμ 示1: l、댐 i뎌)뼈。'Î';if!i(川 

二月春mm似fiii.ý f& l훌i홉，j、앓問。 *iil주上프杯뼈。 不&:，i>*~꺼;來 

그 시대 거창신씨 족보에서 백순이라는 이픔은 찾을 수 없고 맥순(伯뼈)을 자(字)로 가진 사람은 

신약흠(若j')()， 신제쉽(생않立) 신유적(따뼈) 새 사팡이 올라 있다 이 중 신유적은 신득의의 증손자 

신구중과 같은 항렬로 생몰년。11636-1731이다. 그러면 남용익과 감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라 

이 당시 내소정의 주인이었을가능성이 크다 

지금 내소징 인근에는 거창신씨 문중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직 남아있다 거창신씨 

문중 종인’에 의하면 조선 영조 때(1731년) 장릉응 천장 할 때 신득의 후손의 집이 커서 임시 도감 

2) 파주군사핀찬위웬회파주군사(fffHI t1ì *-)J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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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이용하기도 댔다고 한다 그래서 그매 장시 조러읍 등원리으로 옮겨가 산았다가긍성 즉 지 

금익금둥으혹이거해왔마고한다시 

그런데 1900년 대에 이르연 내소정의 주엔은 신씨가 아니라윤씨로바뀌게 된다 1909년에 간행 

된 이만용(주l얘!Il， 이완용의 형제)의 통번집(짜앗ψ ，19091에 의하면 장단군수였던 윤정진(尹正웠) 

이 내소정올다시 축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연 18세기 초반까지 내소정의 주인은 신써성윤 가진 샤람이었다가 어느 시기에 소연원 

것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정에서 윤정진(g1JE51ü이리는 장단군수가 옛모양 그대로 다시 촉 

조하게원것을안수있다 

동1써삶。 j칫멧c!:''J尹깨뿔 jEj윷 댐N 

iIlt:f l~람;(E짜mo#是山飯與水j또。 十1f.W:꽤잎A ;l';。 千m~얹記月 1io :1-;，w尹令。 走:z於끼(Jt。 又1);

파。[헤逃1&;11[ ， li\~，i\lI!ill!캉울줬。 뚫 III 탤초!Ji펀띠엠。m't~illi영W;j'lt~om장였mì貝上해。~￥斗 초챔公。Iii[ 

텀폐山。m，↑frn호'f-四;J1jjij有l옹; 

'，11펴용Ej↑ W~;호f써。 용3혔tH~水-ì뚱。 1~ 1.-!용{용'I' íhj 少。 j~f씨;탠::I::tJí. tHË。 主守따尹。 引用1M 1.-없。 川꺼 

꺼、J:，t。 仍찢來잭후。;t쩌]世!lé'!\앵t양。 死許情mw:tt댐。，꺼 日 쩨져tæ分:J\ Ji1 p，ßmffi갱!AI~。 

일제강정기 때 보이는 기록은 1913년 왕수환(王샤뺏)이 조버õ}(뼈영딩)에게 보낸 간잔(f1Iî 1L1에 

서이다 

;~U원 !tf}형生#f~ i!!: ìllft~윷 ajjft-i;lJiiU헤路댐íJ1I주何 今:(} ηtfj1m f) t，~f딴*，v뷰問 며 힘D3"λ H션5hE fÆ 

;;;IJ~坐失此없 텀 찢t 딩 尤~，옵g子검거웅l&~x염以I/j ffi양오 1i_右찌之깨빠H~륭之TI'FJrI/(~Jl캄金때 jJ.[\;至 

今뻗ia不無앉 ii !f TI敢↑띠探速J&짧웹ff찌~-~쪼'J);f양찌王5잇不↑찌댐t。 젖j]:lli!)l+八 日 生王암煥(拜 tll'J 

11 i'lt1l!싸짧 11;: 텀셔!~~ 崔따→*~心四딩&Jt강f짜l잉끼κ~iwM 

이 기록으혹을 때 내소정은최소한 1910년대 까지는존립해 있을 깃으갚 보인다 내소징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인근에 상았던 거창신써 문중에시도 얄 수 없다고 한다 192응년 조t:휴년 대홍수 rr~ 

엠진강의 초평도가불칠에 잠겼다고하니 그불진에 휩플리지 않았나추측해본뿐이다 

내소정 인근에 신득의가 지였다는 99칸 대저댁의 절반쯤 남은 곳윤 수리한 집에서 1936년에 출 

.1) 신 용연1 거장신씨 대종희 부회장 겁 양간공 종진회장 

.，í)7시、 11; ，'"1'<1光뽀'd!; ， 아세아분화사， 2005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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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E빠2 회켜점에서 바라본 잉진앙수장옆 내소정터 위치〉 

생해 살았다는신원성(파주봉암랴 기주 ï6세씨는 G_25 천쟁 때 이 집이 울타버려서 없이졌다고 

하였다 신윈싱씨는 정자블 직접 보지는 옷했지만 어른들로부너 청2까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비 

틀었고，정자다에시 오래된올들도보았다고했다‘ 。1플보아 1940년대 이후로는확실하게 내소정 

은없어졌다고한수있다 

그렇다면 내소정이 그 위치에 존립해 있딘 시간은 lGïO년대부터 1920년대까사 대략 250여년간 

이었을 깃이다 조선시대 수많은 문장 속에 등장했던 내소정은 지금은 사라셨지얀 아마 어느 시섣 

을 만냐 다시 그자태를 나다내기릎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4)내소정관련기록 

디 박태보(朴꿇때， 16';4 -1689)의 〈정제집(숨없lt)>의 칠언율시(七름律혀) 제내소갱(원來 

E~강)’ 

1떠g￥ iiilR1i'연君杓。 1퍼 :2l↑딩家~:子名。 êiillt !;1i1lJ!U후 E;to~ li)Hí:r*-.n집。 며‘l"검!t몇t JJ; 2'ol，허外見江 

江핏j좁。4ft상此，ê‘bâm찢。 h뼈아짱組~Vl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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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통개(씨짓) 박태순(朴자η ， 1653-17(4)의 문집 〈동계집(싸iJl~J) 

U RA下向까~f:VfolJ_H村有깜양。 回꺼tj!f_iR o !lJM띠。 

IHrió!;\H~。 며까向펴컴。 기-;:}!*(.~:to ìJ1.띠]값~1~;Q。 

디 서앙떠!씬) 선정하(r11 t잉짚， 168H716)의 문집 〈서암전(씬f띠)) 

來ff;훔 

i1< ttíò1쭈 1ti것§ 댐 쇠젓대 거문고소리에 종택주한잔 

써야푸下했f}(힘 내소청 강물견에 7)을 이 잣아왔네 

맺-}tf-jtM읍i+ tJ\폈 웅긋볼긋 단풍속에 비1 치어 가연 

1 1I Ill!-다 짜1;~ 노래한곡끝날때띤낙엽한장멸이지고 

디 최창대(캔터大， 1669-1720)의 〈곤륜집(터까따))5권 

5i~~흉 

꺼~~~우古'1%家쩌。 경木JroπAl'Hm， trr，!'\!;JjI，m:m上。꾸 픔~îÎû t낸iTi IT)염 1띠。 

F때WJ't.l。乘쐐{대 r，少행해테운。입n'l껴 EÇ*~.'; 之시、뼈。 1μt싸n久。 Â{f:~토때않。*"효路。 

:Jit떳무j햄上。;깅'.9 lJJ B 來。 f며않 [lJì!영 W ，-'껴잉f平1h1. '*，!!j'f: ì댄ζf。 까，';t i!t，Hï'，iI;씨샘r5 L맨。(1;li( ll 

æf不。

D 숭정원 일기 영조 1)년(739) 5원 28일자 

~Ht來.~t푸，'f， jft名 5융 1m 

임진나루 인근에 내소정이 있는데 맹송지라 일길이지고 있다 

디 조선왕조설록 영조 30년(754) 11윈 18엘자 기사 

총융사홍봉한이 엄진의 형편을아뢰다 

총융사 홍정-한(洪1.1\많)이 냉윤 받고 가시 엠진(와律)의 형편윤 살폈는데， 이때에 이르러 톤。}와 

아펴기를， 

임진부터 위로 3 ， 40려는 다 4 ， 5장(J:)의 걱벽("안댈)이고， 아래도 또한 사망이 막혀서 염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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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소정(*값구) 근처에 암은 여울이 있어 옛 장등(융隊)으로 동하는 킬에 

막힌 데가 없으므로 이곳이 히숭합니다 내소정의 암은 여울부터 장산(융山)까지 모두 7려가 되는 

곳에 토성(:i:域)을 쌓아 막고， 인하여 방수 별장(防E해j업)을 두꺼나 고+주(쩨川)의 읍치(힘治)릎 

옮겨 설치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잉진 좌우의 식벽Cfi훨) 사이 에 홍예 석문(j[많E門)을 설치 

i>l는 것도 국위(댐成)를 견교하게 하는 방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입긍이 긍위 대장구선행m힘行)에게 멍하여 다시 가시 살피게 하였다‘ 

내소정 앞 임진강 에올이 연아서 망"1가 허술하니 어기서부터 장산까지 7리를 토성을쌓고 방어 

릎 담딩하는 장수릎 배치하거나 파주읍치를 옮겨오는 깃이 어떻겠느냐고 영조에게 보고하는 내용 

이다 

D 송영흠(末"n"" 1705-176~))의 문집 역천집(밟짜!k) 

1734년에 피I-'r를유란했는디1 차운서원，화석정，내소정을돌아보았다는내용 

o 1773년에 간행된 이현익(，1';따益)의 정암검(!E훤!I;) 서유기(西파m) 

二 B. Et1fi뿔之뾰。Jlfff쩌값추下。후.ft ，딩 lê。깅、*'-홉江有값平않。 íiHx.tJ;j없。而)Ë，용朴公찢짧늄。 ψj 

표값上。 j끼1J회짧;$-。 표花石주。 乃x:감Jii눔 Wo짜jjf5b、 IIIJ;휴λ;양 호石iiCo~HH응좌수'ru 수íSi t효띨。 

2일 적벽을유림하며 놀았다 내소정 아래에서 배를 탔늠데 조금 동쪽으로 가니 넓고 펑펑한 바 

위가 있었고 이 "I'i'l를 속칭 ε띔!이라고부른마고했다히 

그런데 이 장암에는 정재 박태보의 시기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배를 타고 입진나루로 가서 회벡점 

에 올라보니 바로 율곡이 살던 공이마 "H우 01름다웠는데 우암 송시열과 현석 박세재의 기문이 

있다 율곰의방계손이관과 01원이살덩공이었다 

이 균에 나오는 정재 박내보(朴泰햄，1654-1689)는 반남 박씨후 예조좌량과 사간원정언，01천현 

;) 이 바위는 예전에늠 돗자려즐 10여개 깡 정토:s.. 넓었 시안 엽제시대에 경의신 철쿄 쿄각을 능느라 깨서 가져가서 지금 
은듯자리 3개정도깡정도으1 외이얀냥아았다그곳에섣았던신현성(76세)에으1하연바위를깨간후일본얀틀이그의 
아버념께 검사장을주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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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과주목사를 지냈으며 윤선거(1'젠1~)의 외손자이다 "t주꼭사후 았을 때 조정에서는 성흔(I~ 

깨)과이이(주찌)익 위패륜문묘에서 빼어l써녔는데 그가재직하는끄뷰에사는소정의 정책에따르 

지 않고 그대로 이를 존속시켜나가서 운쇄윤 받고 연작되었다 

타고난 생픔도 뛰이나 "]7](ε:'i:\J가 고상하고 견식이 투전해 여피 차21]의 상소에서 보여준 것처 

럼 시미를 가라는 데는 조벼가 정연하고 조금이라도 비려표 보면 과감히 나섰우"] 의리릎 위헤시 

는 죽음도 서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1689년 기사한국 때 인현양후(仁f，ITE되)의 폐위플 강텍히 

반대해 주풍적으로 소룹 올렸다가 심한 고문응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옥Fκ，>;;:þ)으로노량진에서 

죽었다 그가죽은 뒤 왕은곧후회했고， 층절윤 기리는정러문음새었다녕의정에 추증되고흥계 

사(멜얹펴)에 재향되었다 

그가장암즉마당뼈에긍을새겼다긍F는cl]현재로시는짝인이어렵다 

나머지문장은다음과같다 

.1t왔里。 又得趙얘떼%水月 훈。;7f，~옮 自此þfìfj。 行二 l'및。 到따Ü~휴。 ~17:: ili 띠。 멧，f써íiX i염。 M 

lHU벼했 úu 之i!I\o~ff之깜。 ~tB*f떠받9쉰。 ~V~월;1(山之月。 nλ 'ìJ:f之유。 "q!J :ì1，乎Qrl 까、 fl~까쟁 ÚllRQ1칫 

i~。 入江않小좋宿。 좋在릅 ilft 之北。 I~왔之上。 二 디 。 Xiz JiJ-'!Ï>'i1下。 下~.f:lí牛 i짓없힘f\皮'1' α 00 /1 1 전 

平얹。 林t섬찮힘。 월탬컴居t샌。 入견院。 詢뾰않， 牛1짓:&j.j;핸 白公仁얹LLt!i。 찌 ’1' 1짖 ffr 0-it}숲았쩨t~i깃 

上。 牛i찢後fíJj);知댐至行 III 兄。 굉*JiJ-下來rf);~。 답양，t;iÌ:0所。 四 B 。 암월m ，껴fIι.!J~'於沙깨上。 ~1. F( t'.!m 

TI깅"jjjî{브有행。 前有뼈짧十앓펴。 면兄天땅。'"‘見三껴。 mNx짜 JJ 짧o Ë~t w.↑쉰l잉때。;낀 1섭zi所。 끄 다。 

!，1↓ JT<5ft。東行二十t~뿔g 꽃'V몇룩럴ë2니 乃%'&1i\下돼몇양。ITií近以t:1i illz 享。 껴l잉 tril폐口。Él ‘少수公↑E빠 

'ïU1l: il$ 公캠쁜뿔。院야又깎，~。尤깅흩였。i::公피Jjf말。與f.t5tt)}i&o )T，랬증강얘。슛i31iÞUg。꺼;g凡三十 

디。픔凡二 1 八옵。 

디 이중경WlIl짧)의 운재유고 3권(쉴썼jilTiV831년 간행) 

다來향우。 標帶長江ITU江품tr!)f，~。 걱Z之名 以JfUtlifî1꺼 J1Uiiill ， '"좁김[끼U~ll1 

n 강펼선(옳必웹)의 모헌집 1권(흥ff!i'o， I840년 간행) 

ifle좀後奉떼에송fJ更햄fκt~ 見i(f 

1낌 t음!ll\~중打E I，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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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3 굉여도속의 LH소정과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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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y: grt' )'1 ;ÍJ~f(P。 

댔 1찌;ι~jH띠여。 

꺼H효~1JJ :Y떼。 

HiG:때왜山장쩌。 

水 ~:yJirr~ìij 1Z。

天 t，k-ffi웹↑￡쩌。 

不itëoJ:!(不íiXl/(。

o 1909넌에간행된이반용(쑤뼈111)의통번집찌[찢't) 

ki~，i웹。 f상與王;1'尹꺼테호 正웠 話 i!J

Æì íHR:'C.{[iÞxflí.。흉是미i1li띠*ì[， -t-'f.*ìl~111:At。 千 민四H!l피月 1王。싸셋?’令g 定Ý:M.끼li:t， JZm 

R{。 同잊i il<Jl I。훗쩨훨합앙/몽양。 쳤버띠!hi허씨웬。 ~t :!t j김댐~，i1\열。11i'ß:rIIE‘n I-.j써。~쑤피 ji깨公。 rn 

셈꾀山。낌、↑융 hlif西;따규디有생， 

따1i텀!fi外 líïii찌。 용l~lnH，水→ìlE， 쩌1t;p'; f;갖年f이少。 따ÍlIr;~王fJl얀jr。 主끽Ht'l'， 51 !ll ii ，<< !iUH1i 

，ffi 'l!。 仍찢*앓추。 스느 tfl J&ot양행U잉。 死팍↑J!i tR與 ::!t꾀!。 깨 g 쩨~tæ分추。 쐐끼치얘갱'1/、|였。 

D 일제강점기 때 보01는 기록은 1913년 왕수환(王휴썼)이 조벽하(때잉값)에게 보낸 간창(fi싸L) 

…I!l뿔옳'Ejf→켄:ti윷 jn J'( ~.i~x J;JJ，없쥬"íH텀jil)걱~M#今lHt써 l+í !'\l，ilim來핵우問버{미至A~!'L~;H:Æ찌 

JH깨씻夫此뺑 自했;~;t-，룹君子료有f:j:Jl!í;양μIJjJt'f'i'左右찌tι샤임{llj:칸之양所j/(엠~'U，UHU， 

깐‘ Jro; ↑읍不랬않픔EilÍX lílJ ll'iH!l용 lííliHf:ffi'ë￥찢體램고양不1깨세 c, !R끄뼈 JJI 八 日 生王뷰껴(IF上)I ，'J 

Hi'\llll吳 !.il l/; 白깨떤tr.~一 lli자 'C‘四11m깅i i+i:;:끼κZ씨1M 

5) "내소정흘영(來앓후八혜」티 

조선 숙종때 문신인 호곡 남용익(끓유 「힘 rm짧)이 우신년(1728) 한여릎(中강)에 지은 시고서 대소 

정 주변의 아릉다웅윤융은사이다 

6pf주시 1 파주시지 6견운현자료강 껑기지 고F듀복응지， p.243-2 f4 
。 1강훈('Jf잉칸)엮응"갱신[.:-화의 녕1) ，보성고문사연구펴， 1996. pIHG-， m셰사 윈운과해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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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호F석정의 봉(花石훔흉) 

2경 장암의 낚시(흘융품애) 

3경 송암의 맑은 구릉(松~:f iκ 'E;) 

4경 장포으l 가랑비(長뼈細씨) 

5겸 통파의 달구경O!UiU￥R) 

6경 적벽 뱃놀이($!\!_仙펴) 

7경 동원의 눈(폐園파) 

8경 진사의 새벽 종소리(i1!"t땐표) 

제 1경 화석 정CiEμ강)의 본 

i-t.石 r7~ l3 íj7E힘휩I 화석 정 앞에 피는 꽃이 화사하여 

!행來E응 t허써껴A 한가융게흔로갖아융조라고캄상하네 

E띠커→쩡j띠無相많 향기 그유한 꽃을 세상에 아는 이가 없으니 

可{U'%~土後흙 선생이 떠난 뒤의 봉빛이 애석옵F구려 

화식정은 내소정의 상류쪽 엄진나루를 지나 임진강을 바라보는 용콕리 언녁에 있는 연재까지 

존입혜 있는 정자이다 화석정 아래 융곡리는 율곡 선생의 본향으로 1443년(새총 25) 율곡 이이 선 

생의 5대 조부인 강평공 。l영신(주明융)이 정X 를 세웠으며 융곡선생은 여7까 닐 때마다 이곳을 

찾아학눈을연구하딘곳이다 

이 긍의 내용으로 보아 화석정에 이릅답게 봄꽃이 화사하게 많이 피어았었마고 하니 지금이라 

도화석정 주위를 아름다운꽃과 바위로단장을 하면 어떨까한다 

제2경 장암(행융)의 낚시 

￡툼m，，;H百R쫓 굽이치는불7}의 백척대 위에서 낚시릎드리워 

1!t角、~~liX‘古tf젊 불고기 낚으니 숭잔가드기 따른 악걸리가 생각나네 

%人不업흠心필 곁샤람은 내 심사 이해 못하고 

파웅월1퍼江物E來 통강뭉색을구경오라하순드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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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죠16 돌개바우|μ댄제공 김현국)) 

장암(場검)은 운산읍 장산리 잉진양수장 옆 강가에 아주 넓고 펑펑한 바위윤 일승+는데 그 넓이 

가돗자리글 10여장깔수있을만큼넓어 ‘마당바위’라고하였다 일제시대어1 일본인들이 경의선 

칠로를 가설하면서 마당바위를 죠91서 썼으므로 지금은 돗자리 세 장 정도익 크기만 남았다고 한 

다 임진양수장 근처에서 일제시대에 대어나서 살아온 신원생(ì6세)씨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때 

마당바위릎깨간 일로 관공서로부터 공로상장을 받았다고하였다. 

이만용(주뺑쩌)， 동번집(흥셋셋，1909년)에 의하연 장암에 정재(定꺼) 박태보(朴챙애， 1 (，54-

1(89)의금씨가새겨쳐 있다고한다 

‘二 日。 용#'!之양。 乘f용’~，;￥혼下。휴:ll1 t딩 It!。 少束짧江有없H걷。 fδ~j\찌 I;tf떠Æ~朴公泰햄해。 갖Ij 

l'E값上 ’ 

또한 장암 옆 돌개바위에는 이런 전섣이 마을에 전해져 온다 

오래전 선조대왕이 펴난을 가다 잉진냐루를 넘을 때 윤곡선생이 마 "1 예언해둔다1로 기릅진을 

해놓은호}석정어H운응질라 이둠을밝혀 건너게 했마 이 F 션조의 두}플추격하던왜군득이 염진강 

까지 잦아!l자 엠진강 정픽에 있던 를개(기l처럼 생긴 돋)가 왜꾼을 보고 크기1 칫어서 왜군듬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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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워도망을갔다는전설이다 그러고많은시간이흘려조션을식민지로만든일제가다시 이곳에 

와시 올개바우l들 장라버리 몸은 상물 속에 반쯤 틀어갔다 

이 이야기는 인본인들이 갱의선 천도공사를 한 떼 일본인들이 장암과 돌개바위를 공사자재톡 

장라갔다고 하는 사션과 맞불려 그럴듯하게 구성 했다 왜인듭에게 두번이나 피해릎 본 돌개바위 

의전선이다기 

제3경 송암(1);값)의 맑은 구듭 

Mi11α:르밟~W‘ 어느 곳에 디운 구픔 여기지기 떠있는고 

꿇山 ~U옮1웅감없 그림갇은민산만이 n1리속을채우는듯 

빠옆댈없~ë 多효 눈앞을가로막은그뜻은알겠네만 

;rt- itl짧人띠古장 시인듣옛날생각에시름딴까두렵네 

화석청 아래 마을사팡능의 예진 기억으로는 이 근처에는밤나우고목파 전L뷰，나이먹은소나 

무등이 굵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냐고 한다 오래흰 소나무와 근처의 바우l 위에 하늘에 맑은 구픔이 

떠있는모습읍그었다‘ 

재4경 상폭(Umì)의 가랑비 

J<V서용 r，lJ"여~.þ: ~V; 장주어1 주룩준룩내려넌상마개JL 

白염댐分후色% 백로는플빚위로나눠날으는데 

생子不愁lI\ iJU료 고기잡이능은얀어날풍량은아량곳않고 

{!{RTh ;;윌~R** .tt t{ 뱃전에 71대이 우장 업은 사람 멀리서 부르는구려 

적벽 아래 흐르는 잉진강물 위로 내리던 비가 개먼서 불안개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하얀 백로 

가 듣판 위-". 날고 있는 평화혹운 풍팡이 아픔답게 그려지고 있다 

7) 네이버 블로그ι와계우생묻/화식정의 알*1지 않은이야기-3 잉진강조i갱도 엎돌개바위의 전섣1"1싱자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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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임진강 적벽μκ써공 htφ:llblog.naver ∞띠 P미∞550이〉 

제5경 동파역(~(ll!i~￥)의 달구경 

ß.U皮-t~정 1I 캠t햇 낡은통파 역루에 달아 뜨니 

「εJ:1i1A캉上j~ 곳곳마다 인가에선 대나무 발윤 걷이 옹리네 

n긴5채집不j검 보이는한점 규성(큰얻)이 얻지 않으니 

今엽댄入펴겠쉰 이 밤은광한〔η 킹1에 들이가 농아야겠너1 

화석정 아래 임진Lj루에서 상을 건너엔 그곳은 진동면 풍파리로 동마나루가 있었고 그 근치에 

동파역원(써따짧 1:;);)이 있었다 

제6경 석벽(싸뽀) 뱃놀이 

，1f; ~t~DIiTI! izJ iJ. 적벽강낚시디에서 배를띄우고 

잭 flli去後 fM냉lWE 소웅파 띠난 뒤 그 풍류 풍기논대 

i，~7윷月 á tTU1칫 을결찬찬하고단벚환한맑은바이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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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를를 
:þ o'r픽후훌~f< i，*J') I.Jl:ξ~_I노1주 E ‘훨 짧!’ 

짧鍵깊總 짧짧魔聽짧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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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8 지운사기록진증동국여지승람〉 

제7경 동원(炯띠)의 눈 

뻐싸」감면白 Bfi e'g 동원에 늦눈이 하양게 내리니 

및영끼끼쩌Jt，，'è. ß+f 보이는 곳 환한 언닥에 닭슨 핏 필셔지너i 

λ !lc il!ií짜不짧 밤이 되도콕 싸리문 닫지 않는 깃은 

不必블同王E\:1k 도연명의 황강 염 

승년 7}을이 부럽지 않아 

북송의 최고 시인 소동파가 여름과 

가을 두 차레에 경치 적벽강에 배틀 

타고유람을한후 그유명한 〈직벽부 

〉를 남겼기에 후대의 많은 시인 묵객 

듬은 여픔에 소동파처럼 직벅이 있는 

강을유람하기든좋아하였다 잉진강 

은 호낸황동으로 인해 만듬어진 적벅 

이 아늠다워 고려 때도 왕이 유람을 

자주 오던 곳으로， 이 시듭 지은이도 

이곳을 갖아 직액을 감상하며 그 감 

응을작은것이다 

씨Ij~疑져子꺼l來 섬거1에서 글잘하는자 유가갖아올까짚어서 

·성계(찌꺼 증국접강성죠아강(야짜π)의상류，진(ι)냐라왕자유(없)가눈오는밤에재규(f<ct')를방운안고사에사유래 

동윈(해댐)은 ‘오동나무 징원’ 이란 뜻으로 현재 장산리 마을에 느디나무 고목이 한 그루 서 있 

는데 마윤 사탐들은 이곳을동원이파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딸운 동원은 임진나루릎 긴 

너 동파리에 주막거리가 있있는데 주막거리 주띤에 오동나무가 많았다하며 이 곳의 자연미흔영 

이 동자원동(세子院洞)이마 유래되고 있아 내소정에서 강건너로 보이는 이 곳의 풍팡을 시로 표현 

한깃으로추정된다써 

8) 다응 런εν걱심재의 흔적을 찾아세잉진강풍팡의 。}릅나웅을노래한 시 1래소정어V글쓴이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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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8경 진사(ì1" ，，)의 새벽종 

i~jJ1'!i f펴입'J;짝 나룻가의 정간은백운이 검겁으3가렸는뎌l 

't，夜，'.H져경 f:f 노송은 한밤에 중윤 윤리네 

끼'Ji': im~'外‘a 펠시 고소성 밖은 아닌진미 

영天%月 X써，11 차가운 하늘에 달 언어지니 고기잡이 등불딴 비치는구려 

.~소성(~mJK) 증옥의이인서시가상인곳 

신증동국여지승강 파주목편에 보연 임진나푸 서쪽언녁에 ，，}운사(감걷"i'l가 있다는 기꼭。1 있는 

데 여기서말하는진사는자운시를가리키는것으로보인다 자운사는내소정과강가위에나란히 

1) 위치 

19세기 초 제작원 ‘광여도’ 에서 수원정의 위치는 화석 

정 위 능노천 아래에 그려져 있다 1773년 간행된 이연 

익(주g~益)의 f정암집(正핸集) ， 7권에 서쪽지방윤 유감하 

기행문 〈서유기(西없記))에서는 화석정에서 잊 리릎 가 

연 수월정이 있고 거기서부터 적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二 D ，J';iiJ;야之앓。 *1깐來흙혼下。 주i' MllilIß。 少U1江有

%피f"없，\1i땐t깡li&oiìûÆØ朴公청햄"。칫Jft없_l:，Jit行펴당5 

대。 {):11:石휴。 Jl짜삼所텀t!t !;í超 lfjjiliiil尤 /fr， 玄:fi iè。 핏 

9) 감연석 융곡cl 호엠징아래에서즐생했고호앤정에간련딘연구감하고았다 

〈사진9 광여도 속의 수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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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총ι.~→織훨 
컨핵댄빨핵뿔 

〈사진10 율곡리수월정위치) 195';년에서 1%5닌경사진이며은나꾸가있는자리가연재강연휴게소옆 수원정터료 
수정원다 나루터가 있이 매늘이 활안하게 브니을였던곳。1었다 (사진제꽁 -"1 평띤율곡3리 깅연국) 

용 {X'i-'f:수}퍼， 주lít\l휩g 行歡별。 YJ!i엠 tmilîiillÆ、텀훔。껴~~젊딩此~B。π二十믿。폐V용 iU루。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대 1757년부터 1765년에 각 읍얘서 연찬한 읍 지를 모아 책우후 엮은 전 

국읍지(둠품)인데 여기엔 .. 水月좀 끼 il.石 -'fl:iJíE'" 과 해λl 수원정이 화석정 위에 있다고 

했나 

또한 쌍벡당(“애운) 이시1화(쭈ill:1ß，1630~1701) 의 문집에 수원정시서(水月F릎序)에는 수원 

정의 위치가 피산서원의 서쪽이고， 화석정의 우측에 있다고 하였다 

깨/山之맨。花E之右。 11，、M 짜· “‘ ’ 

화석정에서 상류쑥으로 가재 곳에 율곡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부터 현무암 검은 적벅이 

장파리까지 이이지는 시작정우노 흘 수 있다 지금은 투군데가 적벅이 깎여져나가 있는데 6_25 전 

쟁 예 미꾼들이 이곳에 부교를 설치하고 도강을 하느라고 힘어냈다고 한다 이 슴지는 융곡리 마윤 

인데 여)전엔 벙곡동이라고볼렀는데 이 큰처에 얼읍장고가 있었다는 얘기다， 

수원정터로 팍인되는 。l 곳은 파평면 융곡려 강변휴게소 옆으로 큰 느티나무가 두그루 있었으 

나 한그루는 없어졌고 우측 아래엔 나우가 있어 배가 많이 드나틀던 곳이다 적션1 위에 있이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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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올바라보논풍광이 아름탑다 화석정에서 강 

연을따마 임진강상류쪽으로 2깅로미다 쯤가 

다보연 ‘강변휴게소’ 려눈 카페가 있다 

수원정익 위치로 추정되는 곳은 강변휴게소 

카페에서 호}석정 땅향으혹 약 50미터 부근의 커 

다란고복이 있는자리이다 고목은두그루가 

있다가 지끔은 한 그루안 남아 았으며 수령은 

정딱하지 않지만 벚백년 쯤 되어보인다‘ 그 고 〈사진1C니 현재율곡리수윌정우지〉 

옥 옆에 군사설품인듯한 작은 가건물이 자리잔 

고 있는데 그 자리가 아마 정자가 었 었으리라 추정된다‘ 

。!지역은현재율곡1리로조선시대 이전부터 끼윤이 형생되었던곳으로장녕생씨，덕수이써 생 

윤 가진 이를이 요래전부터 산아오는 곳이다 두포리와 호엠정 사이에 강변에시 조신시대나 그 이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 중 강변비 가까운 곳은 이곳뿐이다 

이 곳 앞 ‘벼룩길’ 은 율곡이이가 학문적 도반G{j ifl이였던 우개 성혼을 만나"1 다니던 길이기도 

하다 정자 앞 강변 모래톱과 정자터 우측의 고목나무 옆은 1970년 갱 이전에 메꿔졌고， 오른쪽의 

*'풋터가 았던 부분에는 큰 하슈=관을 묻었다고 했다‘ 이 내루터는 배가 많이 드냐틀딘 곳이었 

다(검연국) 

2) 시대 

수월정이 옛기록에서 언급된 것 중에 가장 연대가 빠든 깃은 1695년에 간행펀 냥용익 

(1628-1692)의 『호곡집(꿇양꿇)， 제4핀의 7언융시이다 

'i" otì-!li~之띠 t;言íf1ilf

하::IT ill修水月훈 부밍J Iá~양城1M新建。 

iìil Y}菜f%IÌ꺼W:!l重{ 짖。 끼kn 푸*，꺼짧'f.。 

키， mì:ff史풍갚{미空j짧久入댐λ했 

」써 }샤*t쩌'i;애賢。 ;ll il!i<l': tïl경1"’!。 

낌떠훤向彩챔?，tJ팀이행列三王後。 서울~r，떠 ~iJ벼f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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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로 볼 때 수윈정은 17세기 중안에 존립해있었을 것이여 1758년 11윌 15안자 비변사풍록에 

‘좌찬성(;Ii參업) 홍봉한(싸 P‘많) 등이 입시하여 파주(야川) 수월정(水月푸) 근처 맡(버) 없부(í't) 7 

속(束)에 연세(免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익함’ 이라는 기사가 나오니 18세기 중반까지는 촌딩되어 

있었응이확섣하다 

히표댐인물 

조태억(趙泰{용， 1675-1728)의 겸재집(澈싫풍) 43권에는 수원정의 주인이 나계(않i짖) 죠사섞(댐 

師짧)이라는내용이 나온다 이 균에시 숙부충힌공이 정오년(1690년) 이후관직에서 울러 나와파 

주의 나계 수월정에서 은거하며 지닛j고 。1웃에 이기(수ι)"1는 강붕이 늘 함께 어울려시 시를 짓 

고 서로 화답하였고 쌍댁당 이세화가 이곳 고향에 uj불려 상고 있이서 자주 운학윤 주고받았다고 

한다， 

;ril잉μi :{t之四 ] 三

題1&

용líilti찢해nB t*後 

감홉十二힘。외P我J~父忠펀公所fF tll。 公於íÆ午以後。따삐。랴居'f!)i(써 lîlWLz.水 g 휴。 F양써→주參Z섣 

끓쏠。 字7 τ후。l:t公성호。'e;有감。 公jJ[[fDZ， UHiJ양때쭈￠、행公。~;1l1<:짧。뾰有~ïiP~。 후兄뼈1l1. r'i !6- r녀 

公所때씨、多o~'싱公댔後。 

其댐L'$}J五太웠。 훗f홉→이10 1m山兄在西짧ß ，Jo~IÎI뺀ifu 1'l t영。 以꽤之天J!(， lk프èllli今三十六-I:; ifo ""父

下世已三十四年。 lt;，;;!;ì1Hf.'í六二十六年。

~:호兄ok 1ií ltílill ， iu #l종。 힘P￥1m未看옳。 今!l: á암首훗。 A1~之感。 

有如_M夫。주IDW1띠 W，.:t，"，;公之itt_子tl!。 見1<:1괴而표之。t;k[i(之티。 

않값애公見~t。 必如?상(였치。 天 r~D한A Yt.是 IIi千*。 경잊**，겸題手後。 

其A不핑;꽃때亦見失。~，g:HãHi~。 不후甚옷。옹tt!-!;. JI;::1 RiJ챔 "f'용。 

{JE，용公子弟용첼。 則찌、h'. i덩짚옷。 更kA두百!!1.1f。 其해짜웠。#lltt쩌且 11。 꺼敢정$tl!。 용 il['야펴끽。 

以에.其亡。fJ':l'I參Z성公젖O'f맡]\[， JO풋t!!。 

以衣lÆ之。其쩌쪼子文， ~n企同mîι其 lHlil1:h.君%。亦有 lil !lf。今tfr:옷。챔念今블。월之-iJìj。 

조사식 (1632-1693)은 조선후기의 운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川)이며 지는 공거(公상)， 호는 만회 

(8ft!.따) 또는 안휴(때休). 향산(폼山) 나계(않沒)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양펴)이고， 어머니 

390 권효숙 



는 영익정 신흠(며 f!;)의 딴이다 

조사적은 숙종의 후궁 희빈장씨(，"Ii\폈J:í;)와 관띤된 인붕로 암려졌다 회벤장씨 장옥징의 어머 

니 융씨는 조사석 처가의 여종이었는데 남편(장형)이 사양하자 조사석의 칩이 되었고， 그 인연으 

로 장으정은궁에 냐인으로들어갈수 있었다‘ 

조사석은 1688년엔 좌의갱이 되었는미， 인조의 손자인 통평균(싸平건) 장(lJL)의 횡포릎 논하다 

가 처벌된 박세채(朴딴웅)와 남구만(써h행) 등을 연호하마 왕의 노여움융사게 되자 병응 핑계로 

사직하였다 조사석은 장단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균을 쓴 조대억은 대제학과 우의정을 역입한 

조사석의조카이다 

4) 옛 기록쩨 남아있는 수월정 

n 비변시등록 135책 날짜 1758-11-15(음) 

기사제목 左參쓸생찌j쫓등이 입시하여생川水셔우근처 1ll 80Çt 7껏어llè힘F는문제에대해 

논의함 

n 조선왕조성록 영초 34년 0758년) ，"혀十→n十五 B 

같은날 입시하였을 때에 좌잠잔 홍봉한(i共j따않)이 아펴기른， 

‘엠진강연(臨i1!江찮)에 나무를 섬고 크게 키우는 일로 전에 이미 읍정(켈定)하였습니다 파주 

(뺏州) 수원청(水月훔) 근처의 양부천(줍付田) 80부(負) 7속(束)윤 묵힌 채로 사을여 이미 나무를 

심였으니 전례대로 연세(免뼈)하라고분부하시는 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하였다 

口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연잔한 음지플 모。} 책으혹 엮은 선국 읍지 

(읍끓)) 

nnit1 îi웅(京짧jJ'[1 

同 it!;; fj:J;\_月 BJ/，:川ttB tt;힘찌R양 III 이R 

t양후 I.!í if후 在Ißi에없iIl~今1i1，l;址 1E石~ 在川F되 |→七'lll.!í많F디월ffi敎정府事 [)t'l'公 t水 쭈n셔 

상꺼 '1始 「 댐Jtj증쉐핸判 효쩌깅i修;띤9씨}之íH휴文D'<公 흰JJ!쉐Æ ‘R. j용以업헤콩효쩔之所깐下”며名핏11-

1&낀徒꺼융!l'IZì-先'È'힘엄王子年問文成公以댐1iaB使住’lHN힘웠ili天f엿FU共ii1.11.王했民챔1Uì:'I以입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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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fi ;n ;{f皇뻗集cr文1ft公쨌後껍업 *홍'i'fit앙江 이’j故 U씨영 吳fE: frr'iJ용人登운 tþ!싼古詩王111~찢ljl 뼈l서 

~ff.R쫓표xil(公t:ÈíH~J'I址 1γ 1;쟁않;;::合尤l';í 玄石1\0댄修，ê文/Ii;公A댔作표티林추秋已njt짧즙II 

월월3효水~K뿔잉，jjI\ p퍼 B iI tll !l: lilí짧셔 江융찌1Il!다쩔 1명 {ij훌去황휩f흉~cp其1&1띨핑公 ~Í용 IL十댔 

뽑文iI(公八歲f껴tþ詩뼈생T추~~今f명之햄용뼈f센事펴펀公~n=文簡公之J:f‘iJl 水月훔 在花石푸上tTE 

七松，!P;:(f水月후上ff.E今在基!" 來양훔 在臨w下ìJ.E今꺼횡 i4'~용훔 ι州西北二十1Il今죠웰끄r lJ\否

춘 在州I"l十五퍼今"'，，，址 

디 조태억(젠泰파， 1675-1728)의 겸재집(짧앙똥) 43권 

해영:r1R itι四十三 

rnl~ 

~'iH!U~떠n읍iJd& 

右픔十二갑。 QD我，J~父‘영면公Ffr{i" t끄。公於)자午以後。탑1ft，양탬千 lð川1IfÆ之기 月후。 P양김주짖추 

，~1인。 字子平。t:È公iIt。용1J 홉。 公!Im之。~，f RIJ雙얘주，t~며公。亦lt是*~E。 盛有빼P읍。 호兄Iml[/. 잃양兩 

公FJil，ι亦多。參Z삽公꼈後。 其껴Lts五天웠。:ilU용一lJj。 뼈띠兄lH료짧 ß;f。 命I*Ît i떠등은{영。 以tli之天셨。[J( 

프í'i!i今三十六 b年。 f:Z父下世g二十四年。，~，、mm짧六二十六年Q 兩호兄'x!M쩌없。 *D숭者。 찮時짧未 

겼참。今'"IJ암 δfi ， A代之t't&o 右ftoJ쿄夫。쭈없jjff~[a닝」냉힘公之從子t!!。 見J;': lllò而悲之。업文없之던。 l~ 

없애公見此。 ι、如숫↑폈용。 Aí:X iM A iZ it때'1'"，。 윗"，1낌UIi'f後。 其A不%至때꺼"_Q夫。"효엠'1ft없。 不幸

표x， lm?"。밍;ri1 RII때可考e 使짧公子i(J참KRII亦足1영않용j 更走A三 白필外。 其5줌 jH1，~雖病且ifÉ。 

1"1敢따1α。효ψt*ð핑률。 以샘具亡。 치:댔훌추公잉計휩i CY:oÄ~꾀9 以j、씬κ2:.0 )'、 깅J奎子.x.o lIPffií퍼 ìíffU。 

其""，，1 잃九좌웠。 亦有i!t!lt。今皆亡fi，l.엄;ε 今숍。J"，之}뼈。 

口 아세화(李世華， 1630)-1701), 똥쩌쉰光'Elk~之一下/없휴 

기;月추픔ff 

휩}킹@相。호iI(짜연J-'G팍。"íHl: iHl[/， lÛ iz m; J똥七지。댔域뾰無其j따。삶값꺼l有fJt AoJYdn非::t:。최n↑木~，잉 

~1I之千。 행미거'1'，。 ￥앵쇄冠之行。 뼈 1[/之西。 花:n之右。 ð~혈 f 찢。 子以펴종。 tt→죄3於Ilî핑。 쩍散홉 

lfto f-야없隊bι I[!i종 

디 아세화(수 1" 뻗)， 혈해파1d:i상양之-1ν七言%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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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1l水8추:{i댄 

ilflitl!:E i'1 !k。 ↑tt1illl Ï>1~小사。m’不-';'f 

?下路。可j훌人따 ~IJ ，ii상 

이세화(쭈ill:華，1630-1701)는 완관은 부 

쟁(í，Pfl이며 자는 군살(캄ro ， 후는 쌍백당 

(맺때숲) 침정(七m이다 파주 문산읍 잉 

진랴 관우을골에서 살았으며 각조의 판시 

븐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 

i르는 쌍백당집(雙뼈1:1$)， 01 있다 청백리 

) ‘ 'j. .. c_.' 

〈사진 11 이세화묘〉 

로 선정되었다 파쥬운산융 선유4리에 요가 있다 숙종 매 기사한국으로 인한 흐던 입은 이세화 오 

두인 박매보 세 사란을 모시고 향사블 올리던 샤당 풍개사(ψi뤘])가 파주 운잔 천정리에 있었￡ 

나고종때시웬철페렁이1 익히1 페천되었다 

5‘ 창랑정(ìíììl'l후)터 

1) 위치 

1773년 간행원 이현익(주댐益，1678-1717) 정암집(正챔잊) 7권에 기(記) 서유기(西파記)에는 갱「 

망정의위치가화석정에시 상류쪽으로이십리릉가변창당정에도착한다고기콕되어 았다 옛길 

로효}석정에서 위혹 20려면고랑포부근이다 

=8。엽iffi훨之遊。 g동f규來ñ걱i下。후 !li!벼 ~Ê。少東臨江11 til 4' J찌。 fδ~~f써값。而íEf.1J朴公泰뼈~L Í<lJ 

효 )11 1:上。 꺼f行펴，.，11。登lt:fi후。 乃똥유所댐!lUlí超햄머츄:t젠，-.t꺼記。 '"δ↑양 r~ 'l'염， 쭈Vt 1t1:~。 

行웠별。又?용핸Ig~~~水 )J 푸。:#11，t~自此始톰。 11二十'Il。到iilill푸。 

서울에서 태어나 연천에서 만년응 보내고 서1상을 떠난 한럼학자 미수(띠핑) 허옥이 64 시l 되던 

1658년(효종 9)에 관직을 사퇴하고 병을 핑케로 도성을 나와배를 타고 한강을 거쳐 영진강을 지나 

언전으로 플어가연서 ↓무숭 주행기(여iJ(:hHièê)’ 릎 남겼는데 이 기록에 의하연 창땅정은 창녕성 

씨의벌장이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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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1919년 지도〉 

임진강(짧좋;I)!2.로 올라기LI 비로소 석벽(石옆)이 있논데， 왕왕 나무가 우꺼지고 숲이 무성히였 

다 

획석정(花E흉)은 이 문성(주文成율곡맺ii) 이oll$m).의 시호)의 별장이요， 한벽정(홍뽕휴)， 침랑 

정(i용;1<홉)은 다성씨(成f!é)의 엣 열짐이라고 강카 사림들이 밀했다 

북안~t챔)은 적원휩품)인데 사심 장인(師心'kA 사심은 이정호(좋짧중)의 호임 의 구거(홉居)었으 

며그뒤에시심의무덤이있다 

직운이라는 곳은 장파리 우제 강긴너펀 연천군 용산리와 반정리 부근으로 1919년 지도에는 저 

운동(뼈로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며 장파리 샤팡등은 지금도 그곳을 ↓저운동’ 이라고 부 

른다 

얀저)강점기에 똥아인보(j!(<;;' 口협) 1929년 7월 15잎 기사에는 파주장단의 기자단이 고땅포석벽 

위 장랑정에서 제3회위원회릎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유로 보아 장랑정은그 당시 장단군 고 

당포 직벽 위에 있었으며， 다양한 λ뷰기능을 처리하는 장소쿄 활용되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고땅 

포는 내륙 지방의 가장 모든 문류의 중심지었고， 그래서 여기에 화신벅화점 분집도 있었고 운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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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τι 

。니 7: 1 그} = ~ ~ 

〈사진 13 고랑포구옛사진〉 

다 3배 정도 많은 주민이 생첼하던 곳야다 보통 냐푸터 근거에는 정자가 있었으며 이청자의 기능 

은 휴석치로서의 기능 외에 세긍블 걷거냐 운4승묘릎 받는 회기]사우실로 。1용되기도 하고 귀빈듬 

의 환송장소， 또는 회의장소로도 。l용되었던 정우가 많다 

허경진 교수는 일반척요로 강변 나루더 누정익 득성으로 대부분 교통의 요치에 있어시 강을 건 

너려는 나그너1가 나풋배를 기다려면서 쉬거나， 관원이 세긍을 받으며 규깐(111꼈) 엠무를수행했다 

는 정 을 듣변서 이 갱이 바로 일반 벙승지에 있는 청자나 문인 학자능이 풍추「를 즐기거나 꽉문을 

논하던정자와다른점이파고했다 ” 
균강의 강빈애 세워졌던 영춘정도 조시1와 관연한 화제와 사각을 관장했고 민객응 맞이하기 위 

한 영빈정을따로 세워 손님맞이약 전송의 요식(찢式)윤 치르는 장소로 이 용하였다 

2)시대 

융큰수ü사다풍)， 김장생(金J}'!ó)의 문인이며， 이정궈(주廷따) 신흠(매O、)， 01 식(수땐)과 함께 조 

선 증가 운장 사대가(四大家)로 불린 장유(댔싸 1587-1638)의 사운집 ;개곡집(쩌섭!t) 1635년 간 

10) ι남향토언구화1 금강의 누정문화，히경진「감강연 누칭 J낭화의 생각J p.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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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 (I;:n.iI(피강기 τ 단자싣 μ) 

[，니강퍼지~'L.'‘ 1 iij:;:;;~딘(안.1 1th. ‘ μ;;-;]띤!))앙근어산재안 
는g잉자로.::.~~띠}강미자g“서는 오는이길오잉오진얻얀시루 

잉고잉죠식익 'JÏ ξ딩인앙당딩(~:e.ξ o딩잉 ml서 데김잉<1인 j 

잉 SI 호의사인은대익:경1"깃띠더리 

(딩).fi::~:I\HiJ.ii' f.'‘:ì!i ;;~.수잉;디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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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쇄
냈
違
냄
漢
漫
냉
(
 

써
 

“
꺼
”
”
펴
 

)
냉
찌
」
샤
‘
에
 

하
”
 이
 

ι”
 

시
에
 용
μ
 S 

는
용
이O
까
로
 ￡
 가
 
-
피
 

μ
0여
 자
 단
에
R
 는
 R 

는
 이
A”
9
 
잉
 

g 

F
엉
@
샤
영
선
 ”UAaa 

ω견
 영
슴
 

다
이
니n
녕
오
 석
억
이
용
 
아
입
링
닝
 

ι
 
‘… 
μ
 ?
)
에
 

” 
띠
싱
히
씬
 

ν치
」
흩
 

꺼
”
 ” 
다
 논
에
 녕
멍
의
 
웅
 씨
시
 앙
 

ζ
내
 …
”1%
A
“j”
‘
싸
액
이

1
 

μ
ι”
」
”
”
”
…
”
께
 떠
 

ν써
끼
*
…
“
띠
l

자
 」
””
’
”i
ι
 

끼
A”
쩌
“
”
깨
 

꾀
 

• 
g 
”
ψ
 -
-
”ι
%…
…m잉
 

‘ nH 

$
엄
·
”
 얘빼
안
”
 

‘ 
4 

l “ 
U

에
에
 해
야
~
”
 

(시진↑ 3-2 동아일보 19290715 기사〉 〈사진13-1 동아일보기사〉 

고링포구 6.2'5친쟁 이진까지는장R딴이였으냐현재논영천군상냥연고량포"1마 

(사진재앙 네이 111-::-~그/흐，:5，→는을시김) 

δ 에 창당정"1 시 두수사 실허 있어‘ 16서i기 초에는 장항정이 있았펀 잣으로 보인다 시대적i모 

가장 늦게 나옹 기폭으로는 동아일보(핑亞日 해 ) 1929년 7월 15일자이다 그러므혹 창땅징은 1600 

년 경부티 1930년 대까지 400이 년간 존띤해 있었던 정자였다 

3)관련기록들 

D 장유(5"빠 1587-1638)의 시문칩 〈계곡집(싫까JU 1635년 간행X 

차운하여 창랑정의 시 두수를부쳐 보내다I'k웹땀잉암씨 r →합l 

창랑정에 직접 가볼수는 없었지만/생밍不1lTJ'IJ 

기막힌 그 정치 귀 앓도독들었다오/ Illi맛없당떠 

오15è운 정자 싸고도는 해맑은 을빚 / 水따孤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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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 세원 지거고선 푸르흔산굉우리 / 山 f11TE;古 I:j­

높은인품지금은땅속에올혔어도/김A다이土 

현정과 같은문집 그대로 남아 있네 / 원양감玄쟁 

해마다 문 앞에 날려는 버듣개지 ! I갱댔애끼ÍJt때 

윤 위 이] 떤이져 부평초 된 UJ-릅일새 / 뼈-it，只Mi' 

옛사람 세상 피해 은둔하던 곳/ 숍A샘댐따 

선배를 열마나 기이한 승경 융었딘가/ 前%않얘깅f 

그 병성 정곡과 엇비슷하고!l!ß1'ì'名，，;또 

정불(쳐物)은 엄단얀가 의섬케 해라 / ，U1l1i~í'\양 

한평생 취향대로 노닌면 그만이지 ! ，t平聊寄i띠 

죽어서 안아주갈 바라려고하였겠나!!m肯*Jill 

우스워라，한갓시만지을뿐 !R양돼픔좁 

정작 찾아갇 기약은 막막하니 / 잭파참흥뼈 

D 서계(四짧) 박세당(朴1!!:~， 1629-1703)의 문집 r서계집(띤않짜)， ;<1]4권 

선 생천(申때 111) 여석(/((엽) 에 대한 1간사 2수 

영단에 마음 없는 이로는오칙 그대 보았으니 / 忘댐상썼쩌캅캡 

번잡한 세상일。l 귀에 들리지 않았네 / 塵土않%耳不피l 

집 안에서 고요하게 일세듭보냈으니 / 현戶~~좁-피 

뉘 안았으랴집안에 대장군나올줍/따知家홈大뼈單 

남은 빗 오늪날 거의 없으나 / 親돼Þr今無짧存 

흰머랴에 눈물흘리매 눈이 침침하구나/ 白뼈華淚眼용양 

옛 창랑정에 뜬구름 흥러가고/ 염iß훈古양雲jã 

뒷날에 자식을 곡한 원숭이만 남았네 / 他 日 앤용~~슨F썼 

口 권필(1휩뽕，1569-1612)의 r석주집(石페껏)， 제7권 

"19 임진강엄 정치잉구 397 



장랑정(펑없추) 2절(líl) 

집 아래는맑읍강집 위에는산이라/屋下밟江屋上山 

도인의 생계는 불과구픔 속에 있구냐/ 엎A生it水릎배 

얄겠노라 고요히 앉아 정서 보는 곳에 / 應知없f웹뜸JI!; 

뭇 아래 선룡이 밤에 문을 두드릴 줄을 / 펴底씨龍夜매 1M 

포단은 고요하고 향 연기 꺼져 가는데 Ii패[i!P샤寂~H연않 

흥i료 산경을 안고 고요한 중에 얽는다/ 쩌뼈山싫값용칼 

캉가 누각은밤에 서늘하고송원은 흰미 / 江며夜생松月 白

물새는 낱아시 대나무 난간에 오른다/ 영용飛上竹關千 

n 성흔(4\행)의 문얀 조위한CI1lI!í:양， 1567-1649)의 문집 현곡집(ct~集) 3권 시(詩) 

융gj용 iJl.훔 

용問염 iJl.水。?좁때nU~1~맺。 frQ 何{형lI:k介。꺼이풍{양생셀。 illii용U1)'<~， ìTI직임엎竹生。 f운출A不見。西 B 下 

f!(Ji;\，。

口 최익현(뚫益없， 1833-1895)의 문집 〈띤암집(때챈$)) 지11권 시(파) 

9월 3일에 여러친구와금강산(金씨山)갈향하여 떠남 

창랑정(~용없훔) 

늙은 잣나무 상삼히 사립문에 비치고 / 老댐森깅mu용])f_ 

두세 촌녁의 사람들 세상소식 몰라/ 쩌二村짧t낱범Iß 

백 년 옛 정자산은그대로 있어/검{j:古찌꺼山앞엉〔 

초여름 걷은그늘로나그네 찾아오네 / 四月앓陰쯤目닮 

작은길에는풀이선발에배고/孩路r，jl퍼水漸검 

솔 소리 엔 바람이 옷을 날리네 / 볍션i}älfi얻風짧R 

바쁜 걸음 에찌 금강산 약속을 잊~랴 / 忙째"，JU홍짧씨 

한가로이 옛 낚시터 찾을 겨를이 없었네 / 不때없尋g돼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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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허목(야땐， 1595-1682)의 r기언연집(，니딘’”‘)， 제 15권 

무술주행기(JJ("，빠行記) 

잉진강(1꾀r江)으s_ 윤라7f니 비로소 석벽(石딴)이 있는데， 왕왕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무성하 

였다 호}석정(花右우)은 이 문성(주文야 융곡(핏까) 이이(추껴)의 시호)의 별장이요， 한벽정(줬? 

푸)， 창랑정Oí\ il!푸)은 다 생씨 (lft f\;)의 옛 별장이라고 강가사란듣이 만했다 

텀 I;， i용上。 江뿜始;김 1]뿔。 ↑￡往有i정 tM ïI; lt. inlt 1]깅i수文Ift g'J ;ï'i， J):!li ‘ι i1l iU ;Y:Qt￥lfü\: 1Ii$.iI 

f:J、죠。 

D 싸亞H웹 1929.7.15 기사 

'ill Þi記컵 때 i'.iB回종員용플 써 ift 푸에서 개최하고 다묶 ']Ir)'l을 討짧하다 

• 長벼끼k체엠合~fjiill 

二 臨넓水얘1m主 及'J、作A l't쇄i:-I&쉐F"1lií 

三 某'õJ!:익 私께問멍 

四 '"村~回파}강에 관한 f'Þ 

五 i!t ië打댔에관한 ft 

D 성흔("，，，，)의 문인 조위한(빽합핸， 1567-1649)의 『현곡집(효까껏)， 3권 ;;J 

);Jj i Û' ü1후 

l)I펴엄 iß水。;펴 Mì않我f영。 il 씨{현lIk介。 不셈l\:，떠 며。 曲i#U i'(! ε。 ~ITf써갔竹1:。 찌~A끼:見.西 日 下

Ik찌。 

디 규정(찢'7;) 신후재(中당챔，1636-1699)의 문집 『규정칩(찢;'i')th3권 까。五급古짜 

i점 ifi펴후有ft.; 

行木 ill!용。 JL 띄久뼈M증。 끼;Jl， i협 ~~1o~끽i사水lllVi ↑fJê ß王。tJ\'ê iifi江펴。~~i"tíl}正lfa f，t rÎi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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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imi좋5찌M.f。 찌찌1t:!'!\줍。至今져~~'It↓ο 不1õJl(μ뚫。 

口 박태순(사싹‘1) ， r짜않싸， 5권 하 

CJJ i'î tt 1ê'펴 ií!~。 왜양Jb영해。 쩍걷?:iE검 쪼 [머itI(。 

;컨1iJ 1.페%，ilï Jl(， gll從江上꺼:이낌。 j古ßMk기 ?한‘L‘ D ， !ill조쩌~ï‘며II11i'U흠事不:s、:lf1[[싱。 九 :lt{1lI必”씬 

때í t:。 힘川피ijf~r깨íj是。~I] j~헤픔없;댈1ôí。 

III. 맺음말 

정지는이느지역이나풍팡이 좋은곳에 세워지기 마련이지만득하적벅이 있는임진강주변에 

는 정자가 많。l 건럽되었다 

많은 시안 문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풍광을 노래하며 주행기를 써왔던 많은 정자들이 세월의 

흐름속에 모습이 바뀌기도하고， 사라져 터 조차 남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후손을 또는 관 

할판청에서 삼보존하고관리라고 있이 사강듭의 말길이 끊기지 않는곳도 있다 바로 엠진강변의 

화석정이나반구칭 갇은곳이다 

반연에 벚 맥년간 그 이름을 갖고 존럽해왔닌 정자가 조선 후기 또는 일개강점기 이후 사라져 버 

려고기옥속에서안그맨응→확인알수밖에없음은얀다η}운일이다 내소정，수월정，창망정，옹 

구정 등이 바로그렇다- 다행히 기독속에서 수월정， 장량정띄 우17.1를확인할수 있었고，대소정의 

건핍사익 변화른 얄 수 있었고， 창랑정의 새로운 기놓을 파악할 수 있었음은 알잔 수확이라고 할 

수있겠다 

입진강변의사파진정자터 연구는터 조차도가늠하기 이렵고1 관련기콕도많지 않은상태에서 

어려웠지만그래도몇벚의 정X는대략적인융곽을드퍼낼수있어서 냐듭보람이 있었다 

휴시라도 이 연구가 기초가 되어 엄진강변에 및 개의 옛 정자가 복원이 핀다면 많은 사암들이 잉 

진강변 산책깊 따라 걸으며 정자에 올라 옛이야기를들으마 옛 사란과대화릎한 수 있었으면좋 

겠다 

4α) 권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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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글 

심우선(it友섬)은 김포 태생이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을 마지막까지 "1킨 의병장으로 장렬히 

순칭한 충의의 표상이다 그러나 정사의 기독응 물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죠차 한 걷음 비켜 서 있 

다 그러한 푸내접에 대하여 뜻 있는 선비들과 지방관까지 줄을 잇는 상소릎 했고.1652년(효종3년 

主묘) 8월， 진사 이장운(추후많) 등 수백 병이 효종에게 상소하여 효종대왕의 융허가 있었읍에도 

제대로 포장(쟁썽)하지 않았다 그펴고 진주성 전투에서 순철한 창수늪은 모두 신주의 창열사(影 

Y.!!퍼)에 u]향(떠후)되었유나 유옥 심우신만 배제되었나 또 선무공산(효.\끼g;) 등콕 에서 삐져 선 

무원종공산1동(흐마JJ;(從끼댐-양)에 그쳤다 왜? 그녕게 되었을까， 편자는 이단하(주폐흥)(1)가 

쓴 심우신의 행장(行lA)을 근거로 하에 얀간 심우선을 재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인융을 재조병합 때 출생지나 생존 시에 득영한 연고가 있기나 유택이 였으연 이른 

토대로 그 고상의 역사인울포 인정하고 조사 연구하여 밝힌다 우리고장 김포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중봉조헌선생의 에플 보아도구두블(현 김포시 감정동)어써 태이내 성장하여 벼슬길에 나 

아갔다 그러나 관직을 떠나서는옥천에서 후학을 양성렀고， 엠진왜란 때 옥천이서 의병을 일으켜 

칭주생음 닫환하였고 장기전이] 필요한 군량미릎 확보하기 위해 호남지역에 침입~}'는 왜직을 금산 

에서맞아 700의병과함께중고}부적으로대항하다걸국순국했다 아마도금산에서중봉선생이왜 

군의 전의릎 꺾지 않았던윤 임진왜란은 아주 장기전이 되었을 기능성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유 이 

야기하고있다 

후착을 양성하고 으1빙을 잉으켰고 유택이 있는 적친과， 왜직음 맞아 마지박 한사람까지 처절한 

전투블 별였던 금산에서는 이같은 중봉선생의 우국충짚을 기리는 제향과 추모행사， 그라고 학술 

회의 등이 매년 거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선생의 출생시인 김표에서도유럼틀이 g윤 모아 선 

생의 옛 집터에 우저서원(午얘콩따)음 세워 그 충의릎 이어왔다 천행이도 우지서원을 중심으로 

그 영맥응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중봉선생을 현창õ}는 여러 가지 사엄。1 가능했다 

이려한 증정)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김포가 냥읍 또 한 분의 의맹장얀 심우선을 재조병하기 

위함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진주상을 시수한 심우신 장군을 감포지역에서 

아는 샤람이 별로 없다 아마도 청송 성씨 문중 이외에는 없을 것 같다 필가도 지난해 9윌18얀(음 

력 8월21인-생신) 전남 장성군 산서면 유평리 373번지 부귀마←을에 있는 표의사(ι&패)에서 봉랭 

한 제향에 참사하고 섬우선이라는 인물을 처음 얄게 되었다 역사가록에는 동진 출신으로 기독이 

있으나 김포에시 간행된 김포군지나 감포시사， 김포인물지 등 어디에도 진허 수록된 적이 없다 

4어류지만 



〈그림 1) 심우신동상 

편자도 조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역사적 환경윤 좁은 익미로 축소하여 상우선 위주로 글욕 썼 

다‘그점양해를구한다 

II 출생 

심 ? 신의 본관은 청송(써 松)으혹 자(깎)는 공넥(公댐)이나 

가숭(家乘)에는가청(흙펴) 갑진(며되)생으로만 키록되어 있으나 1’<i IJ년(중종 39넌 띠辰) 음익 8 

원 21 일， 청송 심씨 입향조 새거지얀 풍진 학당론(2)에서 곡산꾼수릎 지낸 아버지 심수(沈엉)와 어 

머니 죽산(竹山) 박씨(朴fU 사이에서 둘째아들로 대어났다 

김호기낳은의영정 ;t友(등 10"5 



III. 가계와입향조 

청송 심씨의 시조는 고려조에 문임랑 위위시승(文林np i￥i텀칸iJs)을 지낸 심홍부(it댄스~1이고 중 

시조인 3세손 심온(iti와)은 조선왕조 제4대왕인 세종대왕의 국구(떠멍)로 대팡보국숭록대부 영의 

정(:k[필해며캄파大夫 i_g~政)응 지냈다 시호는 안효(安孝)이다 심온의 증손인 8세손 심순운(沈 

뼈門)은 통정대부의정부사인(펴政大夫갑政m송A1 중순충보조공신영의정청평부원군얘앙%忠빼f，if 

IjJ ê. ~fi꿇政품'1'府따t'; 1으로 150‘년(언산군 10년) 감자사화 때 화플 입고 킴포시 옹진읍용정리에 

안장된 후 그후손틀이 업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순둔의 장자호 9세손인 심연원(κ~페)은 영 

의정을 지냈고， 시호는충혜(영、홍)이다 심연윈의 장자인 1ÛÀI1손심장(沈쩌)은 멍종의 국구로보국 

숭록대부(댐댐쩔파大夫1 ， 영돈령부사(쩌따낀lf.J팎)캠 오위토풍부도층관(五혜都뾰짜빼앤싼)， 칭능 

부원군(좁앉府%용)으로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익효(평쭈)이다. 이와 같이 청송 심씨 일가 

는 3대에 길쳐 영의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고 심강의 8형제는 모두 관직에 올라 가문을 빛냈 

다 그 후손들이 김표시 통잔읍 옹정리， 마송리， 김포시 장기동， 풍무동 등지에 정주하고 있다 

심순문의 차남인 싱당원(it놓없)은 급친띤감을 지내고 호조창의릎 증직받은 심형(it씨)익 양자 

로 입양되었고， 풍려1원 좌통려II(펴댐院左댐댐)릎 지냈으며 흥분관수찬(弘文짧修쩔)으로 재임하다 

기묘사파(己따士돼)에 연루되어 조광조(삐光，&1 풍과 함께 파칙되어 옥고를 치든 후 통진의 선영 

하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사후에 이조판서를 중직 받았다 심닫원의 셋째 아플인 성진(i:t양) 

은 경기감샤틀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ξ며 심진의 아을인 11세손 섬우선(沈友평)의 후손들은 

감포λ} 다]공연 악암리쇄 액거하고 았다 

한편 심탄원의 넷째 아들인 섬수(沈짧)는 곡산문수(삽山없守)을 지냈고 호조판서(戶핑웨용)겸 

지의금부사(:101흉禁l1f굉)를 증직 받았다 11손인 섬수의 칫째 아들 심우성(沈友쁜1 ， 선무윈종공신 

인 셋째 아들 심우선(it友信1 ， 다섯쩌 아들 심우인(沈友{::)의 후손듬은 주로 대콧연 약암리， 대능 

피，양촌읍유현리，학운리 등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현재 김포시 대꽂연 대능리 8번지 잎원의 비석능산 자락에 한당룹이 있으며 이콧에 심우선가 

(캉)의 새장지가 있다 새로 제정된 도로영주소혹는 대꽂남로 57번지길 67-9(대능3리 17번지)에 있 

는 ‘한국지방자치아카데미’ 건물 좌측에 자라하고 았다 이 건물에는 14세손얀 섬재용(沈행 

龍)(781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 묘지에는 주겁을 수습하지 옷한 성우선을 제외하고 심우신의 아 

벼지 심수로부터 첫쩌 아들 우성， 둘째 아들 우현(友휩)은 불론 성우신의 첫째 아듬 섬허(沈채1 ， 통 

훈대부행사헌부지평겸춘추판기주관(띠때大夫行피흉따흠平후)융秋館記&’iìl을 지낸 섬우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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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섬세탁(itiU;찍)파 섬세탁의 줄째 아들로 통 정대부 보은군수(띠政火夫 1'1.""혜i守)윤 역임한 증 

손자인 심사침(κ찌ìJ[)에 이르기까지 성우선가의 세장지는 세세연년 누대를 건서 요연서 섬우신의 

기개를 지키고 있는 듯하다 정작 학Cf균(곧)의 주얀공인 섬우신의 주검은 고향인 동진으묘 를아오 

지못하고생전에본인이 바라지 않던상례에 따라전남장성애 흔펙만묶혀 였다 

〈그림 2) 심우신묘표 〈그링 3) 심우신후슨 장닝묘킬 

〈그림 4) 장성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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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장과정 

섬우산은 병문가의 자손답게 용모가 준수했다. 그리고 어렬 적부터 긍 읽기와 긍쓰기를 좋아하 

여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살았다 고매한 선비가 되는 꿈을 가진 심우신은 성장하먼서 니]심 

파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문학에 심취하여 주야효 과도하게 독서릎 하고 균짓기릎 하였다 

그로 알미암아 운동부족무혹 건강을 해져 소화불량에 의한 가슴앓이와 소갈증으로 고생을 하였 

다 이 릎 보다 옷한 의사는 운동처방으로 섬우선에게 황쏘기를 권했다. 

아마도 섞우 신흔 걷으로는 운약한 깃 같았으나 외유내강의 강건함이 았었던 같다 이러한 디1생 

적 싱격을 집안사람듬조차도 눈치 채지 못했다 심우신의 이러한 성퓨은 마←를의 활쏘기대회에서 

나타났다 언제냐심우선은마을활쏘기모얀에참가했다하연향상백발백중과녁(쭉휠)윤마컸기 

때문이다 성우신익 이러한신기에가까운환솜씨에 b녕사람듬은놈라워했다. 

확살한 일사를 얄 수 없으나 하우판 한생부핀윤 선립(ψ댐)(3)이 아우릎 대동하고 와시 심우신 

에게 만하기를 “그대의 신병인 소화불량병을 지니고는 학문에 정진하기가 아렵고) 학분을 닦은들 

허사가 된 수 였으나 오히려 그대의 숭은 재주얀 무도(f\;lìD릎 닦으연 건강에도 좋고 나라로서는 

간성을 엔게 되는 것이고 그대 자신에게는 남아로시 뜻 있는 일윤 저버리지 않게 될 것” 이라고 권 

했다고 한다 이에 섬우신은 답하기를 ‘나의 성뜸이 원래 강직한디1다가 무도쿄서 출새릎 한마연 

조긍도부드러용이 없어 치세에문제가있을깃끼이라고그틀의 권유를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섣우신의 둘째 아벼 "1인 경기감샤 심전(沈양)과 6촌 형인 칭양문 섬의검(i;t옳옮)이 신입 

익 이야기른듣고 섣우선의 。l매지얀 섣수에계 만하기를 “이 아이의 도량이 검통은 아니나 선병이 

았어 학문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이고， 신럽의 권유가 일"1가 있으니 우도를 낚는 임을 막지 말라” 

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하여 원래는 학문을 탐구하여 선비가 되거나과거릎 보}서 벼슬길에 나가 

려 하였던 그의 끌을 칩고， 무반이 되기로 마웅먹고 무도연마에 열중하였다 

그 결과， 선우선은 1567년(명종22년 T9P) 24세 되던 해에 식년무과에 급재하여 처음 선전관(효 

챔흩)에 선임되었다가 도총부 도사보송진했다 

그 후 황해도 옹진현 현령으로 재수되어 목민관으로 3년간 근무했다 당시 황해도 감사가 샤까 

운 친구를 위하여 양민의 농지를 무리하게 강제 수탈"t묘로 이에 강력히 항의하다 감사의 노여웅 

을 사게 냈고， 끔내 사표를 던지고 통진(퍼많)유로 귀향했다 옹진을 떠날 때 맥생들이 띠나지 못 

하도록 길을 막으므룩 밤에 옴례 개인의 말을 영어 타고 옹진을 빠져 나왔다 그 후로는 며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일제 외부에 출입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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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양조섣콕J윤 살펴보면， 성우신이 옹진현령 지1엄 중에 얀어난 사간에 대하어 다음파 간은 

기픽」옹봉수있다. 

『조선황조실꽉j선조성록 켠7， 선조 6년 8원 16얀 ()‘갖) 4번째 기사 에 끼}헌부(;;n1. III)가 해주 

목사(iIj川~':Lft) 윤옥(:1] ι)이 죄 없는백성←앙옥사시킨죄로논하다’ 

힌부가 아뢰기를 “해주옥사 윤옥은 아빗사단의 거짓 꾸민 정소(또까)플 믿고 한 죄 없는 백성을 

죄악에 업이 넣었고， 웃 아진블은 윤래 옥뜯블어1개 부탁하어 작흑한 i갇을 마구 가하여 마챔내 옥 

중에서 죽게 댔는데， 검시관(찌찌강)인 강영현감 송강(찌江)과 옹진띤링(였많써~) 섬우선(iχι 

1듬)이 부"t하게 감싸서 병으로 죽었다고 맹게하였으니， 매우 높갑습니다 모투 먼저 파직하고 나 

서 추고(jffi 경)하소서 북병사(北兵앤) 곽순수(따rv，，~~는 채기(才잃)가 전단(않젠)하니 가르소서 하 

니， 상이 우선 팍순수콕 가는 얼을윤허하였다” 

。l 기록을 보면 성우신은 선갱을 에푼 목민관으혹시 선조익 신임을 받은 깃이 야닌가 히는 생각 

이 듬기도 하며 심우신이 벼슬갚윤 정읍 것은 여러 가지 n댐 의 갈등과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그 후 섬우신은 1580년(션조13년 !치1k) 8원 25얀어] 부친상을 당하예 부진을 동진현 상꽂'i! 학연 

애 애장하고， 1582년(션조15년 主午)에 상년상을 마찬 즈음에 선조는 외우(外표)에 대비하여 년리 

장수가 쉴 만한 혼륭한 인지1를 찾아 동용하여 배양하라는 어명윤 내렸다 。l 어1 당사 재상인 박순 

<tf i￥ )(4)이 심우선을 추천했다 박순은 “심우신은 일찍이 서도 고을의 현령으포 있을 "1 부5던 

엄히다스랴고덕을쌓았S며 청액 '-'1로서 백성을동→솔한만한인불로부지런하고천성이 강직하여 

경혐을 더 쌓으연 대임도 맏길 만하다”고 적극 추천했다， 

박순의 추천이 있고 난 후 강원모 흥주관관(iJt川判1J)_Q__iiè 제수되이 2년간 근무하고 히l 잉된 후 

곧이어 1584년(션조17년 甲띠)에논평양판관，전안군수로제수되었으내취임하지 않고사양했다 

1590년(션조23년 iJ[寅)에는 군기시첨정(뚫원f왔iE)으로 지)수되었으나 수개월간익 신병으로 

재직하였다 

。1어 심우선은 1’91년(션조24년 풍떼) 10월 9일에 모친상음 당하어 집상중(tf;，~껏中)에 엄진왜단 

음맞게됐다 

1592년(션조25년 王辰) ‘월H일 뜻밖에 약 20T?1이 념는 왜군。19개 부 대로 나뉘어 저 틀이 왔다 

전투준비가 전혀 되이 있지 않은부산의 문 민01Ili;)득은 침사 정반(쩨앉)의 지휘 야래 경사 항전 

하였으나 성은 끝내 함락당하고 말았다 부산을 유띤한 왜문은 동래성으로 붙믿듯 처 득어 갔다 

이곳 군 민륜도 통래부사 송상현앉았n의 지휘 아래 치안하게 백벙전을 별렀으나 중E라적으 

로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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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왜군은세 길로나누이 서-울을향해 진격해왔다‘ 이에 당황한 조정은신립 장군을 내려 보 

내어 승주의 단긍대(繹줄)에시 배수진을 치고 씨우게 하였으나 역사 왜석을 e싸내지 못했다 

이런 전황(행ι況)속에 수도 서윷응 시수하기 위해 야인우로 있던 김벙원(~옮元)을 도원수로 임명 

하였다 김영원은 한강에 진(탑)윤 치고 션조에케 “심우신은 무인으로서 그 재능과 무술이 출중하 

니 상중(염中)이라도 제복(잉때)으포 기용하기끌 청원한다n는 장겨1αt양)릎 올려 상중인 심우신을 

갑자기 군(庫)의 종사관(從홀휴)으후 임영하였다 심우신은 어머니 상중이라 여러 번 사양하였으 

나 왕멍을 거역할 수 없이 이머니 영진에 울음으쿄 고별인사플 올라고 상쥐「을 벗고 군욕차염으후 

부영하였다 

열π} 있지 않아 왜군이 시윤 근교에 육박하자 신조는 4월 29잉 세자와 함께 의주를 향하여 고1천 

(짧끊)하였마 그리고 엄해군과 순화군 등 두 땅자듭 합정도와 강원도로 보내 근왕벙(폐王찌)을 모 

집케 하고↑ 이녁형을 명나라에 보내어 원냉윤요정하였다 

한핀 한강에 진을 치고 있던 도윈수 김명원은 군대릎 과하고 선조의 파천챙차를 톱기 워하여 배 

앵따行)하게 되니 심우선은 소속이 없는 종사관이 되었다 생각 끌에 삼우신은 동진 집으로 되돋 

아왔다‘ 

그 사이 부산에 상릅한지 18일 만에 시 울을 합팍한 왜군은 다시 북진을 계속하여 임진강에서 도 

윈수 김명원의 방위군을 격파하고 개성을 점렁한 다음， 이어서 6윌 13일이1는 평양마저 합략하였 

다 왜장 가등칭정(jJaiHf1jj[)이 이끄는 왜문은 북진을 계속하여 함정도까지 유린하고 왕자 임해문 

과순화꾼을포루혹사￡잡았다 평양이 함락되자션조논의주로피난하였다 。l 때 민심이 극도로 

흉흉하여 근앙병으로 지웬히는자도 없었으며， 정부의 무능에 격분한 액성틀이 피난ðf는 선조의 

어7‘「들 략으며 원/깅을 터뜨피기까지 하였다 서울에서는 얄푸 i바틀úl 흔란한 듭「을 타사 노l:ì ì 의 

운적을맡고 있는장례원과형조를불질녔고 이로말미암아 궁궐이 소선되었다， 그만큼조정은 왜 

침((f양)에 대한편l가아주부족했다 

V. 의병활동 

동친 죄우후 돌。μ온 {J우선은 서둘려 가산을 정리하고 6원 어느 날 가속듭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았다 서해의 해로릎 이용하여 처가가 있는 영팡군 외서연 유평리(지금의 장성군 삼시면)로 이 

주하여 농가에 정착하였다 영광에 정착한 심우신은 lC윌 모친의 소상을 지내고 난 후 곧 이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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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윤얀으키기 위해 동지듣을뮤합하였다 

군앙을 도와 보국등농 껴1픽을 선언히는 자리에사 심우선은 진지듣에게 이야기하기즙 “내가 。l

세상에 대어 나 무파얘 금재하민 날1 이 01 나약 이 한 목순응 나라이1 바지기로 결섬하였다 õH;-며 

상중기용(폈며월떠)이 된 바에 이찌 농촌에 옆드려 안일하게 l내 유이나 처자만을 본봉 수 있겠는 

7F라고장익(엽죠)할것을외쳤마 먼저 하인틀파지렌&운장정맥여병을선받하여의 l~익 대오 

릎 갓추고， 장인(!J; il' 백만장자였다고 합)으로부터 분매받은 2천식지기 농도와 나마지 가산옹 천 

우 기우려서 의병을 모집하니 응모하는 ;<}7} 수친 벙어1 이르렀다 그려고 〈칩과〉두자판 써서 군기 

릎 만들어 듬고 장수가 되였다 처냥 염우준(샤」함)도 부장(띠암)으s-_ 참전하였고， 그 외 중심요 

원으로 박언준(朴彦fæl ， 김부행(金富1Jl， 최인(ll'm ， 정충훈C(Tι퍼l ， 김보원(企뼈元) 등이 더분이 

뜻으같이댔다 

심우선은 삼λl면 학생리 장천마을 앞 광장을 연벙장으로 칭하여 스스로 지휘관이 되이 군윤에 

따라 의앵들「을 엄격히 푼련시켰다 당시 의빙이란 유생파 일반농민이 주듀글 이푸었으며， 건장한 

노꼭을 데리고 모병에 응오'61'는 유생이 많았다 이듬 의병들은 자기 병기를 쓰고， 자기 식ζ펀 먹 

으며 국가를 위하여 석을 무찌르는데 생명을 바졌다 임진왜란 초기에 참패릎 거듭하던 관군융 대 

선하여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크게 전승응 이룬 깃도 이듣 자원의병듣이었다 이듣은 

침팩문인 왜군의 격퇴와 국토회복， 그리고 근왕(없:0 응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사집단이 

었다 

암진의병의 거병은 국난을 당하여 자기악 향촌과 나라가 야만적인 왜군에게 짓밟한다는 민족적 

분만성과 저항의식이 크게 작용했고， 오랜 동안 유학을 수학한 나미지 옴에 앤 근앙정신('fh 王↑'" 

때)에서 비풋원 애국적인 의거였다 

심우신도 영광에서 거벙하여 의병을 거느라고 서을을 수복하기 위하여 북상하였다 북상하는 

도중에 청주와 황간 풍지에서 왜적을 만나 교전하여 척을 패되시켰으며， 12원 8일 심우신의 의벙 

샤미는 마침내 수원까지 북상댔다 여기서 독성산성 (fL:);，IWl씨)이1 듬어가 연합전선 을 괴고 4 미라 
니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이 세 번이나 공걱해 왔다 이에 심우신은 기말한 전략은 써서 기슴 

작전으로 왜군익 선봉응 제암하니 다시는 덤비지 못하였다 이어 디 복장하여 양화진에서 장익사 

김천일 창군을 만나 회견할 떼 김천엘 장군은 심우신 의병부대가 군율이 있고 정이1함에 놀라고， 

또 심우신의 비분"'H슨모습에 캄격하여 서로 생사를 갇이 하자고 맹서했다 

그 후 창익사(닙홉뼈) 김천일(4:-千짧)장군은 강화에 주둔하고， 순찰사(~청얘) 권을(샤태)장군 

은 행주릎 수비하면서 서로 용윈하고 왜군은 압박하니 이듬해인 계사년 j윈 18일， 풍산수길(잉미 

껴긴)의 명렁이1 따라왜적은서울을포기하고달아났다-

김포기 닝은 으밍장 ;t;1(1등 411 



1593년(선조 26년 젓1'.)4원， 멍나라 원군이 당도하여 이어송(수이 l10l장군이 낚으」료 왜군을 추 

격할 때 장익사 김친일장군에게 의병을 거느리고 함께 카기플 요청하였다 창의사 김천인장꾼은 

함께 가기로 견정하였다. 이 사선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섬우신에게 “그내의 부대는 그들과 같 

이 갈 띈요가 없다”고 하니 이에 심우신이 대담하기릉 “내 이마 장의사 감천일장꾼과 함께 목숨을 

내놓기로작정하였으니 뒤로 떨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심우신은 아들(해)윤 달래이 본집으로 돌려보내연시 닫하기들 “적이 곧 되각할 것이마 

나도 머지않아 꾼줍응 해산하고 통진 집으로 올아간 터이니 너는 반드시 영광으로 가서 *윤을 이] 

리고 한{오라피 하였다 이와 같은 심우신의 행동은 "1-1픔」으로 남쪽 전선에 가연 다시 돌아오 

기 어립다는 것을 침착하였기 때문에 아듬안을 본집으로 가도록 한 것우로 미루이 보아 오후지 살 

선생인하여 보국하겠다는 얀념이 굳게 정해져 았었던 깃이다 

사싣인즉， 신우신이 김천일 의병부대와 행동을 같이 하게 된 까담은 감천일장군이 오랜 지벙으 

후 인하여 건강이 악화씬 상네여서 여)하익 의병부대가 대 부분다른 장군에게로 이속m싸)되었고， 

남아있는여타의 엉혼들도오랜전투로피로가겁치 쇠약한지틀뿐이어서 아주피폐한형팬인데 

비하여 심우선이 거느린 강병들의 갱예함이 뛰어나가 때문에 검친일창군은 대단히 기뻐하였고 군 

대들 연합하어 남하하기로 하였다 성우신이 의병을 。l끌고 냥쑥으도 내려갈 즈읍 조정에서는 심 

우신이 수원과 옥상산성에서 혁혁한 진농L을 세운 소식을 둔고 선우선에게 남양부사 경진무기보 

(南찌 KJ i;I， 'iil꺼빡짧빼)라는 며슛을 내렸다 그려나 심우선은 이미 남으후 내려간 후여서 부엄하지 

도않았다 

VI 진주성전투 

입진어1란 전투가 장기화 되변서 야군응 호냥지역의 동남쪽 산기슴에 배치되어 있었고， 왜직의 

도진의흥(김파숲ìLl ， 소서행장('1、西行kl 등은 경상우도에 나누어 점거하고 있어 각 연해지익에서 

후남방면으로 깎입할 게략이므로 아군의 여러 장군블이 상의한 경과 왜작은 반드시 곡창지대인 

호남지역을넘겨마볼것이며그요충지는진주라고단정하였다‘ 

그미하여 1593년 6월 14얻에 능주 출선인 경상벙사 최정희 (lfifAj兵 i!E W Jd잠l ， 낭원 출신인 충청 

벙사 황진Ot'， i홉frf핑 융，쁘 l ， 조방장 장윤(ghm:r ì!hm) , 광주 춤신인 복수장 고종후(찌짧將 최iï~) 

등과 더본어 나주 출신인 장의사 김천일도 3천여 으l냉과 함께 진주성에 입성했고， 심우신도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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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1냉응 이끌고 진주성 내로 듣이갔다‘ 연짝이 적응 1차 진주상 싸움에서 채진한 일이 있어 그 분문→ 

이윤 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앞서 서올음 포기하고 후되한 데 대하이 애국의 수텅인 풍선수깅(낀 

ê:JT;밀)이 독전(염때)윤 섭하게 하자 조선익 이릅있는 도시간 항락함으혹시 저들익 성객은 만화하 

고자 하는 속셈으쿄 정병 10만 이영윤 흥원하여 6원 19연 의령현이1서 진주성으로 치 플어왔고， 그 

다음날인 6월 20일 진주성플 완진히 포위하였다 

진주생은 난공볼라(;~rì不;fc)의 천연적인 요새이기는 하나 당시 진주성에 있는 참후라든지 무 

기듬은 。1미 씀모가 없게 되이 있었고， 성내 주만이나 피난민블은 않으냐 부장쓸 당한 사암틀。1 

않아 전투능럭이 있는 사암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리고 수성문(守쩨이)을 편성하띤서 진주E주사 

서예원이 있음에도을구하고관군은진주성에 업성하기릎꺼려 장의사김진잉이 우도절제사(右째 

헤 "lj l!l2)7} 되어 수성군」을 지휘했다 섬우선과 처남 임두준은 전투대장으로 부서 편성이 되었다 

수성군의 대부분이 각지에서 온 의병이어서 장수틀이 직접 각 성문「양 분담하여 지치기로 하였다 

조방장 장융장군은 남문의 파수장이 되었고， 심우신은 동운의 파수장이 되었다 그라고 층청병사 

황진과 경상병사 최정회는 서문과꽉문윤 지키고 장익사 김천일은 지휘관으혹 각망으혹 왕래하면 

서 분전을 격려하였다 그러냐 작은 구갑차(휩샘*) 같은 신무기릎 시용하였고 높은 사다리틀 싱 

치하고 인공으로흙을 쌓아산을 안들어 그 위에서 조충과 같은 우세한화력플 앞새위 밤낮.~~ 공 

격하니 폭탄이 비 요듯 하였다 

아군도성내에시 기통적으로방어전을편쳐 직도않은사상자릎냈다 그러나직은계속하여산 

병읍 투입하고 벙릭을 충원 증강한 반변 아군은 벙력이 상대적으로 출이툴고 보급로마저 차단되 

이 화살마저 다띨어져 갔다 사력을다하여치절하게 접전한지 6일 만인 6원 26일，불행히도먼저 

충청병사 황진이 전사하고， 6원 27만에는 냥분을 수UJ하떤 조방창 장윤。l 척의 흉탄에 쓰이지니 

두 창수를 잃은 아군의 사기는 땅에 띨어졌다 다음날 석은 정예병흘 종봉웬하여 성위로 기어을바 

집중 공격하고 성즐둡을 빼어내 남문{을 무너뜨렸다 남문이 영피니 흉악한 왜적이 울밀듯 처 듣이 

외잔인하개유린하였다 

그 때 심우선은 동문을 지카다가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윤 점각하고 곧 유서틀 써서 하인에개 

준이 집으로 보냈다 그 글의 내용인즉 “우릇 장사m쥔)라는 갓은 그 시체(F뼈)릎 묻기 위함이다. 

그려나 천장애서 죽이 시제릎 찾지 못하는 정우에는 혹시 의관(죠冠)우로써 헛장사를 지낸다하나 

이런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바이다 내가 죽은 후애는 그러한 황당한 짓은 하지 알고 반드시 진 

주싱이 함락되던 냥을 가일(딛 日 )로 정하여 제를 지내변 족하다‘”고 썼다고 한다. 심우선은 하인윤 

집유로보내고 난후 이내 장의사 김친일의 치소코 닫려가니 김 창군은 칙석푸에 올라 있었다 

이 때 김천인 1 초1정회， 심우선 세 장꾼이 술을따라서로켠하며 “함께 죽어서 에구J(껴91\)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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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을설하자”고 맹서하고술잔을 딘지고 일어서니， 김 장꾼과 죄 장군이 먼저 냥강에 옴을 던져 

순섣댔다 심우신은 나는 무인이다 그냥 죽을 순 없다”하고 칙석루 아례로 내려가 응을 등지고 

서서 화상이 다할 때까지 척을 사강r하고 활이 꺾이니 북쪽(왕이 있는 콧)음 향하여 사매한 후 냥강 

에 투신하여 순섣했다 이날이 1593년(선조 26년 것已) 6월 29일이다‘ 

이 2차 친주성 전투로성 내외에서 6-7만 명(2-3만 명 정도로추정b눈학자도 있음)이 넘는사 

망Ã}7} 발생했다논 것은 진주싱 전투가 열마나 처절했는가 하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마 

당시 유성용(때"'뚫)은 2차 진주성 전두에서 성이 함락원 원인에 대하여 아군의 병세(兵찢)가 

암도적으로 열세였음을 인정하면서도수성군의 대응책에도문재전이 있었음을지직하고 있다 

@ 사전 조치가 이루이지지 않았디는 전 

@ 성중의 풍제력이 상설되었다는 선 

æ사서]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D 정진(鼎i4t)을 고수하지 핏함우로 적l갱이 수륙 양면으노 진주를 공걱해 왔고， 따라시 인점지 

역이 모두 적지가 펌으쿄 원병(찌兵) 및 과급로(補給路)가 차단되었다는 짐을을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성룡의 지직 외에도 『정비록”강앓錄)，읍 Z차 진주성 전두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휘권 장악에 있이서 의병과 판군의 t갱렁계통이 난립되었고， 그것이 원인ξ로 작용했던 것 감고， 

또 한 가지 이 전투들 담당한 대부분의 군사가 타 지역 충신인 김천인 고증후 심우선 등 휘하 

의 전라도 의병틀이어서 진주성의 지리척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여 작전을 수행승R三너] 차칠이 있 

었을 깃이라고 기록하고 았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웬언 때문에 김천엘， 심우선 장군 응을 미콧한 수않은사람틀의 회 

생에도 불구하고 중괴듀적으로 진주성은 한팍되고 원상다 후 섣f 은꼼(낌화~) 한형운〈잦;~í숫)은 진 

주서사(쯤州웠편)라는 글로 진주성 전두가 았었기에 왜칩의 확대가 저지되어 당시 남방의 보급기 

지로중요싱이 인정되었던호남이보존된수있었다고강조하고있다 

VII. 군공(軍功)과 절의정신 

진주성의 함락이후 r조선왕조실록，(선조 40켠)의 1593년(신조 26년 영E./명 만럭 21년)7원 22얀 

UJ1 rt) 2씬째 기사 ι관찰사 검늑(소채)이 진주성의 수성 정차， 사망자， 패전 후 상횡녁을 보고하다” 

에 의하면 경상우도 관찬사 김늑응→ 치계(!{l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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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처음 진주의 사태가 급하다는 것를 듣고능 사립을 보내어 모듬 수싱(守뼈 절차와 사앙한 

겸외(京싸)의 장새검士)와 문잉의 수를 당문하게 하였더니， 온각피*，11)의 문사가 2천4명， 본도 병 

씨兵使밍 군사가 4백20명， 중칭 범사의 군사가 97명， 창의새{릅좁使) 김천일(金千혜의 문사가 

60잉， 옥수의병장(復댐쫓兵셔) 전사의(숲土옳)의 군사가 50멍， 적개부ε뼈k↑덩홈 'Jj4) 이집K'i':영)의 

군사가 50명， 표의벙(영옳兵) 이계년(李桂年)의 군사가 30명， 웅의대장1"좋it엄) 정원한H했JI; i횟 

의 군사가 11 명， 영굉의병(앓光월兵) 심우신G:t友덤)의 군사가 12얻 운의징(정쫓써) 강희열(좋I~ 

jjt)의 문시가 5C명， 빙의대장方쫓大j~) 강희보(좁뼈햄)의 문사가 3C명， 흰웅군대장1:11軍it써) 

정증훈IT:i';.訓)의 문사가 2C명， 채의대젊쩔좋itj~) 정운호IT캅업)의 군사가 10영이랴고 하였습 

니다 그러나이것응대깨를전해들은것일뿐입니다 

본주의 굽시가 이 수에 그칠 뿐이 아니고 또계속하여 입성(λ城)한 시림틀도 움냈는데 성이 힘락 

될 당시 삐져나온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잉(영시의 무리틀은 성을뛰어넘 

꺼나 혹은헤임을쳐서 탈출한지가 많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벙새兵便) 최경호1I좁慶용) 

의거처를알수없으나매우걱정이됩니다. 

본토의 적세는손을쓸콧도 없을정도로적이 사경(四境)을포위하고 있논데 잔힐쩔책‘패잔병)마 

저 도망기고 없으니 011좋) 곽(돼ô(5)이 이런 일을 딩한다 해도 어찌힐수 없을 것입니다” 

로기측하고있다 

위 기콕은 심우선이 영광에서 의영을 거병하여 오로지 보국하는 일념으로 의병활동을 한 의벙 

장으로진주성 전투에서 최후릎맞은것을확인해주고있다 그후조정에서 임진왜란중선무공산 

(효마디j댐)윤 표상 서훈히눈데 성우선에게는 선무원종일등공신I'C;:매따從 츄껴Ii!)을 수여하고 

중직에는 판결사(判決事)릎 기록하는 것으로 끈이었다 

이에 싱우신의 장자 심허(沈쩌)가 부친의 군공이나 엽척에 "1하여 서훈이 잔옷되었다고 조정에 

호소하였고， 김명원 등조신틀이 심}-f-신으l 논공행상에 억웅합이 인정된다 하여 논의릎 꺼처 추가 

로 병조참란 겸통지의금부사(兵핀參*'J 쟁同 ju;l;禁따事)를 증직했다 

또 「조선왕조설콕J 션조 96권.1598년 (션조 31년 ix댔/병 만력 26년)1원 26얀(王子) 7번째 ‘고 

문기시천정(엄뚫좋&正) 싱우신에게 군공에 따라 상파 관착픈 내리다”는 기사플 보면， 

‘고(故) 문기시첨정 심우신의 관작을추증(追쩔)하였다 우신의 이내 입씨빼llO)가 비번사에 정장 

(뭉狀하기를 가옹{家줬)01 일찍이 잉진년에보샘당형을 당해 잉광의농새룡웅)에 있었는뎌L 기 

록{첼회의 명을튿고서 전택(田멸)과 가재(家財털모두 필아서 군링(單4월파 문기(軍짧)를 준비하 

여 의명을 일므컸습LI다 여러 곳에서 적과 싸워 많은적을 잡고 목을베어 헌처한군공을세웠습 

니다 계사년 여름 증청병사 항진과 힘꺼 행군하여 E추성을 지컸는데， 포우l된 지 8일 동안밤낮 

으로 항거하며 싸우다가 끝내는 성이 힘락되어 사망하였습LI다 자세한 내용은 전후 장계없용) 

에 보두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잠시들은모두상윈용멍)과증직댐얽)을받았능데 가옴인 우신만 

은 유독 상짐을 받지 못했으니， 지하에서도 원통힘과 억툴힘을 풀 수가 없틀 껏입니다 하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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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01 원하는대로시행하게히었다n 

이와 같이 성우신은 가산을 정리하여 의병을 일￡켰고， 복숭을 바쳐 보국했는데 사후 조정으포 

부터 제대로 원 예우플 받지 풋한 것은 재상인 유성룡이 제갈사 시절， ι조정이 등한하여 왜척의 

동정만삼펴다가기회를잃었다”고논악한심우신의 상소가유성룡의 마움을사게 했고，그로얄미 

암아 그런 푸대접을 받게 된 것이 아년가 하뉴 내용의 글이 섬우선의 가승(6)에 기록되이 있다 공 

교돕게도 조정에시 임진왜란의 선무공신을 동록할 때 그 서 열파 공상윤 유생룡이 전담하여 평가 

했고， 심우선이 보국한 여러 전공(월功)과 특히 수윈과 목산산성 전두에서 세 번이나 연승하여 칙 

을 울리친 공걱 퉁이 묵살되이 선무원종1등공신 증(이) 관견사로만 동록이 되고 맏았다는 것이다 

심우신이 처음 의병을 일으카딘 띠에는 큰아늘 심허는 나이가 겨우 20λn에 블과했기 때운에 심 

우신이 측병할 때 따라오지 끗하게 하였더니 심허는 여허 날 음식을 전펴1하고 융부짖우며 증군하 

기를 깐청하므로 할 수 없이 종꾼을 허락했다 아들과 함께 수원에 이르없을 때 직이 남쪽으루 패 

주하자심우신이 아등심허에게 이르기릎 나는원래 벼슬을좋아하지 않으며 이변에는국난을막 

기 워하여 의거를 하였기니와 적이 이미 패전을 하였으니 나는 군대를 해산하고 통진(냉패)으로 

돌아잔 것이니 너는 곧 영광오로 가서 가족을 인솔하고 오도폭 하라”고 말하고， “만약 석이 영남지 

땅에 주둔한다변 반드시 측면으혹 호남지방을 침략할 것이니 너는 빨려 갔다 9t야 할 것이다 η라 

고 분우하여 이듣 심히늘 집으로 되돌려 보냈냐 그리고 3일 았다가 심우신은 창의사 김천일과 함 

께 남쪽으.5è. 친군하였다 아들을 되올려 보낸 것은 남쪽으로 가면 살아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측했 

기 때문에 아들에게 좋게 말을 꾸며서 타일러 보낸 것이나 

그 후 친주성이 적에게 항팍되기 이틀 전에 섣우신은 윤서 두 장윤 씨시 꾀가 ~)고 용기가 있는 

아이종에게 영광 집으로 진하라고 부악하연서 만약 빠져 나간 수 있다면 몸을 날째게 하여 빨리 가 

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아이종은 깊은 밤에 겹겁이 침동과 같은 진주성을 가만 가만 기이 나오다 

척의 통탄을 두어 군데 맞고， 간신히 영광 땅에 도착하여 편지블 진하였다 펀지를 받은 아들 심허 

는그제야아버지 성우신이 진주이1 계산 것을얄았다 

심허는 영광을 출발하여 밤낮으고 걷어서 진준에 도착했다 진주에 도착하니 진주성은 이n] 합 

락된 지 수십 일이 지난 후였다， 적틀이 다른 곳으로옳겨 간 후에 진주성 내혹 늪이가 보니 해골이 

쌓여성높이와같고무더위속에장마비까지계속되었다 척병들이전사자의시체에시좀성한옷 

은 오조리 벗겨 가 더웅 누가 누군지 분열할 도리가 없었마 심히는 주야로 울부짖고 돌→아다니며 

아머지의 시선을 찾과(} 남강 강가와 송장더마 속까지 뒤졌으나 끔내 아버지의 시산을 갖지 뭇했 

다 하는 수 없이 강친일창군， 황진징딴 가족둡과 함께 초흔(招해)안 하고올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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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안에는군얀과민간인의 사망자가 6만여 채(샘)이고노약자로서 사체사이에 끼어 있다가 

션아온 자가 한 투 사람 있을 청도였다 그 예로 본군의 군교(띠校)흔 지낸 육성 노인 강씨onr:) 

가 시체릎 동에 업고 엎드려 있다가 옥숨을 건겼다면서 심허에게 말하기릎 ”척이 입생한 때 척석 

루에 있먼 김천일 장꾼이 용분을 지키던 섬 장꾼을 만나서 숭윤 따라 서로 맹세하고 31을 쏘아 죽 

이다가힘이 다하자서로 연달아풍에 빠져 사망하였고，또 왜적은끝까지 잘싸우다 진샤한아군 

의 시채를 보면 반도시 옷음 벗기고 그 육선에다 칼로 난도진을 ~)는 극악한 농듣이오 냐의 친족 

중에 김 장군과갇이 전사한사람이 있기에 적이 첼수한후에 시처1라도갓으려 하였더니 도무지 알 

아블수가없이 되었소 하고당시 참상을이야기 하였다 

싱우선은 일찍이 그러할 것을 에상했기 때문에 전연 아블 심히에개 보낸 유서 중에 “사람의 주 

겁을 장사(慶힘)한다는 깃은 그 육신을 감추기 위함이다 전장(~tjA)에서 죽어서 시체판 찾지 옷할 

경우， 본인의 의관(衣冠)으로사 헛 미1장블 하는 풍속이 있으나 그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갱유로 내 

가항상그릇된익이라고생각하니내가죽거든그치럼황양한짓은하지말고그저 진주성이함란 

되던 냥을 사망일로 징하여 지1](찢)를 지내연 족하니 우디 이 발을 매반하지 말라”고 썼고， 또 다른 

한 펀지에는 “외가에 대한 일윤 잔 보살펴 처리하라-고 썼다 

VllI.인간섬우선 

평소 성우선은 어버이 공양에 극진하여 날마다 앗았는 음식을 갖추고 노래와 음악을 처녁 늦도 

록 하였다 이내이가 즐거워하는 일이연 무엇이든지 하였고 챙제간에도 우에가 았어 화략한 나날 

음 보냈다 또 집안에는 첩 ctJ이나 종첩이 없었으며 내실의 출업을 엄정히 하게하고 하인윤부립 

에 있어서도 어버이 봉양F는 일파 내객의 정대하는 얀에만 연을 시컸다 

성우선은 평생 동안 지기(ε氣)를 숭고하게 하고 품행윤 바르게 하였으며 냥의 선행을 보연 반 

드시 칭찬하여 장려하였다 남의 볼선(不딴)한 행위릎 보면 준엄하게 꾸짖었고， 비록 질전한 친구 

이거나 통료 간이라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배격하었고， 스스로 지꽉(~服)하고 개과친선(改;띠않 

떤)하연 전보다 더 친애하지만 끝내 개준하지 옷하거나 부끄러운중 모른다면 단연 정교하였다 

이러한 심우신의 강직한 품성은 많은 사람듬의 경모(없챔)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원함벼 자도 

있었다- 웬래 심우신은숭을증겨 마시지 않아 한잔도 하지 옷하지만 늠사람들 만냐기을 좋아하고 

내객을 환영하여 객실은 향상 내객들로 화기가 넘쳤다 자신은 운올 옷 마시지안 내객틀에게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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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서로 권하도록 하여 내객들의 숭 취하는 모습을 보며 즘가워했다‘ 7난Hl-一 정랴하여 의병을 

꺼벙하였듯이 싱우신은재블을 가엽게 여기고 동정섬이 많아 남의 곤궁함을 돔는데 아까운 것이 

없었다 비록 친성은 호방등}지만 샤색도 깊어서 내객이 없을 떼에는 단정히 앉아시 독서를 하였 

고， 소화블 량으」료 선기(身氣)가 피곤하면 투호(않꿇)를 하거나 활쏘기를 하여 기분을 창쾌 (iMJU 

하게 하였다 그리고 심우신은 문사(文士)나 학지듬이 흔히 앓고 있는소갈맹(j힘써病)융 앓고 있어 

차고 시원한 것응 좋아했다 그피하여 6월 유두일(없행 B)에 풍속대로 수단(水맴)을 만틀게 되면 

성우신은 그 꿀을을 단번에 두어 대접씩 마시연서 말하기를 “오늘은 나의 명절이다 옛날 송나라 

약비장군(옮꺼샌용單)(7)으로 하여긍 그의 평생소원처럼 황룡부(，슐龍찌)에 가서 숨을 실컷 마시게 

한다면그통쾌함이 이와같을것이다”라는과장된표현도하였다 

심우신이 홍주판관에서 해임되어 둘아갈 때 수행하딘 지방띤이 섬우신에게 고(면)하기들 “관고 

(官庫)에 상납물(上쩌해)과토산울(土표때)이 가득 차 있으니 포목을 내어 포장 파녁(용후)0]나 만 

들이 가지고 가 십시오‘ 하였다 이에 심우선이 말하기를 나의 서울과 시골집에는 피륙이 썩을 

판이고 곡식도 썩어가는 터이므로 포장 파녁 수십 장이라도 한반 분부만하연 만틀에 낼 수 있기늘 

무엇 때분에 관고의 물건을 쓰겠는가， 진실혹 털끝만큼이라도 관칭의 것을 취한다면 사람둔은 나 

를본받지 않을것이다?’라고말했다. 

그 후 영광에시 의병을 일A킬 때 심우선이 가산을 기우려서 군수비(單需찢)을 충당하자， 한 친 

척이 심우신에게 “가재(家財)를 탕진하고 파산까지 하면서 의거만을 위한다연 분행한 지손틀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조금이라도남겨서 지손의 몫으로하여야합니마” 하고권고하자심우신 

。l 대답하기를 “옛날 송나라의 문천상(文天(èf)이 평생을 자신만을 위하여 호화생활을 하였는데 

얀딘 의 i성을임으켜 위나과로틀이긴후쉐는과7]외슴견을모투버리었으므로나}커 늘그릎 창모 

했고， 북제나라 고환(高장)의 재붙이야기처럼 재을「을 지킬 수 있겠는가， 히울며 국난을 담당경F는 

자로서 。l마 신명을나라에 받쳤거늘그 권고에 동의할 수가 없다 만약 적들이 전국토를유련한다 

연 남긴 재물이 자손의 것으로 되겠는가 그대의 권고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후세에 가서는 

〈충신의 자손〉 이라고 할 것이니 그려한 깃을 낭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η라고 했다- 재울을 

남겨주라고 권고하던 친척은 단복하며 부끄라워 어찌 할졸음랐다 

원래 성우신의 가정은 대대로 빈한하였지만 외가와 처가가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심우선은 이려 

서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팩 윤택한 생환을 하였다 그러나 의병을 일으킨 후 

부터는 병졸등과 함께 박사에서 고락을 함께 했고， 휘하(않下)의 장병틀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 

았으며 원망이나 배반히는자가 없었다‘ 

심우신응평생자신(엽信)과자주의식(디王意짧)이 강하여함부로사람을사귀지 않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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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적이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도 않았고， 조긍만 자기 뭇얘 맛지 않으연 어떤 뀐력자나 

뀌족에게도 이끌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쟁심무로 자기를 누르려 a뜯 사람은 상대하지 않고 자신 

의 행동만을 상가서 했다 외부로 출타를 하더라도 친구의 경조인사나 헝지1릎과 흑근틀의 집만을 

양문했다 벼즐견에 나아가서도 냥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우니 이는 에정(i!t:'!Ii)에 어긋니는 태도로 

환로(펴i&)에 차진음가져왔음도 。| 매문엘 것이다 

원래 심우신의 첫 번째 부얀은 보천부정(펴川 @IJ正) 이억년(주따年)의 딸로 일찍 졸하였고 첫 번 

째 부인과 사이에는 지직이 없었다 강처를 한 섬우선은 그 후 선교량(효lkn~) 임식(林없)(본관 lX 

때)의 딸과흔얀댔고， 후일 그의 공훈에 의하여 정부인(여夫A)으로 용(웰)하게 되었다‘ 

섬우선은 승하에 세 아틀과 세 딸을 두였다 것째 아들 허(해)， 둘째 야들 극(，~l ， 셋째 아들 계 

(誠)이다 세 딸의 서랑(행郞)은 강극숭(姜克7]'<)， 생준영(litt엇용)， 이회웅(주띄야)이다. 큰아듣 섬 

허는 조갱에 두 차례나 상소릎 하여 아국(我댐)이 왜적과 화진을 풍합은 부당하다고 적극 반대하 

고 고향인 통진에 은거하며 조정에 따까지 않았다‘ 조정에서 득변히 임용하는 명에도 취암하지 

않고 여생을마친 후 이조참판(렸잉參frO우로중직되었다. 

섬허는 아들을 묻 두였는데 첫째 아들 세탁(빠짧)은 문과에 급제한 후 지갱(휴平)을 지냈으며 둘 

째 아들 세정(世鼎)은 운과에 급제한 후 감사(없司)까지 역암하였다 심우신의 툴째 아플 심극도 

두 。}을블 두었는데 세언(피彦)， 세걸(반않)이다 싱우신의 셋째 이틀 싱계는 교관(갔官)으로 피병 

되었으나취염하지않았고두아들을두었으니세영(世英1，세웅(世뾰)이다. 

섬우신의 첫째 사위 %녁승은 독자 이경(댐찢)을 두었고1 툴째 사위 성준영은 독자 원(훌 침정 

역임)을두였으며，셋째사위이회웅(문파급재，현감역임)은두아듣응두었는데시빈(랩없1，시경 

(빼좁앵)이다. 다음 세대로 싱허의 첫째 아들 서1탁은 네 아을윤 두었는데 사흔(.띤i.l은 일찍 죽고， 

사침(恩iJI 현감역엄)， 욱(木iiß)은 출계(出샘)하고다음사충(댐때)은 일찍 죽었다 

둘째 아들 세정은 두 。H들을 두었는데 샤홍(멘 ì5L 지평역임)， 사장(.맨‘댔 붕사치냉)이다， 성우신의 

둘째 。}을 심극의 첫째아들인 세언은 독자사노W;ll l을 두었고， 둘째 아들 서1걸모 꼭자로사함C'I!. 

iilíl을 두었다 성우신의 셋째 아들 심계의 칫째 아듣 세영은 네 멘둔을 두었는데 시숙(.빙、없 감역)， 

사핑(思ω1 ， 사섭(띤涉1 ， 사한(댄않) 이다 플째 아틀 서1웅도 네 야플윤 두었는데 사융(띤깨1 ， 사명 

C먼HD ， 시4(밍、洙1 ， λ}택(忠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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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창열사(뿔烈패)와 심우선 

창열시는 경남 문화재가료 제5호혹 1983년 7월 20일 지정된 사우로서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1갇 

15-6(남성통 213-3)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탕은 진주성지안에 있는 7웅의 건을로，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씨웅에서 진주생응 끝까 

지 사수하다 장펠히 순정한 인블들의 신위를모시기 위해 정사호(鄭짧뼈)가 건립하였다 1607년 

(선조 40년)에 사액 받았다， 그 후 1712년(숙종 38년) 병사 최진한(崔없j!t)에 의하며 중수되었고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칠폐 때에도 훼침되지 않았다‘ 그리고 1868닌(고종 5년) 제1 

차 진주성싸움에서 대승리릎 거둔 김시민(金타없)장군을 요신 충믿사가 흥선대원군의 서윈천폐영 

에 의해 훼첩되자 김시민장군의 선위도 함끼) 모시게 되었다 

이 사당에는 충무공(，~，fi\;公) 진주목사(읍써Il: f잊) 김시민(소時없)의 신위를 맨 위에 모시고， 그 

다음 문열공(H!I公) 장의샤(엠흉使) 김천일(金? 월)， 무민공(武장公) 충칭도병uf정도사(忠써퍼兵 

띄fIi&↑ll') 황진(꿇i!i')， 층의공(빙웠公) 경상우뱅사(慶尙右兵便) 최정회(崔및장)， 충의공(忠잃公) 

장윤(꿇j댐)， 효열공(추낀J公) 고종후(，힘從J$) ， 증이조판서(얘훗흠씨옳) 유복렵(때찌立) 등 잎곱 신 

위릎 정면에 열향(列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병장 이장(주1염)， 김해부사 이종인(李중仁)， 김천일의 아을 김상건(#，-짱표)， 의병장 

양산숙(않 111 올)， 우병우후(右兵l효{k) 성영달(마행똘)， 의병장 장희열(姜!'il llìl ， 거제띤령 김준민(金 

f짧)， 진해현감 조경형(셉~우)， 침정 융시복(尹，~，ijD ， 판관 최기필(崔혜弼)， 의병장 유함(염업)， 

생웬 이옹(추행l ， 의병장 강희복(，듯면復l ， 수문장 장윤현(IfiJ，! 칩 l ， 의병장 손승선(-1*￥;폼) 주부 정 

유경(핫j따敬)， 수문장 킴태백(金太白)， 판관 박승냥(朴k맺)， 션부장 양재(앓g;n ， 학생 이인민(수仁 

1\:), 하계선(펴짧κ). 믿반도(朴安道). 최연량(뾰彦표) 등 진주성씨F웅과 관련이 있는 39영의 신 

위릎애향하고있대， 

위와 같이 창열사 배향에 당연히 들어 갔어야한 심우선이 제외되었다 사액된 당시 왜 싱우선이 

배제되었는지，그정괴를아무도모른마 이에격분한호남지역유링등이 싱우신의 배향을상소하 

였다 진주성싸읍이 있고 나서 60년이 되는 해인 1652년 (효종 3년 王辰)8월 친사 이장운(李펀엎) 

와 수액 명이 연서로서 효종대왕에게 상소문을올렸다 그내용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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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이 삼가 아뢰몽컨대 무릇 공훈이 비등{比等)하되 포암쫓뼈이 다르면 층의(뿐훌)의 마음이 

케을러지고노고(勞좁)가 갇은더| 보상(짧慣 01 다르먼 권계(ψ폈)의 길이 막히게 되옵니다 그러므 

로 군국(종國)에 순새狗死)히논 사람들은 그 지기(志氣)와 절개가 같으며 공훈과 업적이 길기 따 



문에 비록 세대가 다클더라도 한 사당(퍼堂)에서 제향하거늘 하툴며 동일한 시기에 의꺼한 사림 

으로서 통일한 시일에 순절하있응에도 그 항시{좋紀)의 의전에 있어 같거나 디른바가 있다면 그 

어씨 현공(웰찌를기념하고 성심(誠!è'l를권장하는 법되5!i度)에 결점이 아니겠나이끼 신등이 심 

가 생각히오먼 증빙조잠핀잉 심우신은 그의 열렬한 줌의는 천성에 의한 것이고 수원(秀엄)한 재 

링은 기질어 빌로(짱젊)합민바 중약〈심우신의 탬장과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 내용〉 그러한 

사적은문잉히 공신록 전헌일기， 기g문집 가완메 기재되어 있어 하나 하나 침고힐 수 있사오며 

그위대한충절은일월(日!l l과디불어 빛나고전지와더울어 영원히다고일컬어토가힐니다 후 

일에 조점에서 그의 공훈를 기념하고 그의 충혈를포장하여 특히 증명조창판으로 추가함으로서 

애흘(哀IiII의 여우를 버푸심은 최후를 위뭐원빼힘에 거의 유김된 바 없사오나 딘(但) 그 업적을 

빛내고 증절을 나타내는 규정어 는 오히려 미비한 바기 있습니 다 

01' 국가가 제신(꿇묻)들미 질의로 죽어간 지익에 관심爛心)하여 진주에 장열시를 장설힐으로서 
영정틀 안온케 하는 콧g로 삼고 그들의 성명과 직위를 표기허며 특히 과거에 대해 의열(쫓제을 

표장하여 그들의 증성에 보딩하고 또 장래에 대해 존숭(율쫓)힘을 표시하여 그들의 명성을 진작 

케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빈한재용용者료서도 기입하며 미전^~1댔앵者)로서도 참여할 수 있었 

므니 그것응 대깨 주검에 임하고 생명을 딘지는 절개인을 취하는 것이옵거늘 아깝게도 우신은 

그 춤절을 탁월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필로 예우하는전레(典힘에서 누릭되었시오니 이 어 

찌 당시어 관장하던 신하가 오래된 일이끼 때문에 망각해서 그렇케 되었다고만 할 수 있겠나이 

까 

우신의 그 선미(훌쫓)하고 열렬한 업적은 지긍도왼언하게 만인의 이록 앞에 펼쳐 보이거늘 이제 

구구하게 제사를 받고 있음은 비록 적은 일이오냐 한 국까로서 충절을 포장하는 초처에 있어서 

야어찌 결힘된 의전이 아닐 수 있g며 또 당시의 층신일시의 영명(훗明)한 신렁(때앓들로서도 어 

찌 지기네만 제툴의 흠훨값종)을준비할 때이면 침일사의 현액〔얀짧)을 서로가리켜 보며 길게 단 

식해 을녕씨를 1증렬은 심우신과 같은 이 없거늘 그 분만이 힘께 칩여하지 못하였으니 이 어씨 

국기의 시전(祝典)0 1 곰펑하다 하겠는기 슬표다1 공론이 인일(óJl;威)힐 수 없거늘 이럴 수가 있는 

기’ 라고 원통해 하옵니다 

신들은 길은 닝도사림으로서 항상 듣는 바로는 우신의 끼친 울정(떠꿇괴 의일(홉￥m에는 누구니 

그 늠름(;황!'Jm항에 띨리는 비가 있사오며 그를 경모하는 마음은 국가의 애륭하는 규정에 그처럼 

결힘이 있음에 매우분개하늠 동시에 선열의 충흔에 원한(흉 :1<1이 매칩을 마을 아프께 여겁니다 

그러하오나 머나 민 천리 길에 발이 묶이어서 다만 같은 소리로 힘께 부르짖어 우러러 호소하오 

니 이는또한공번된 마음이 상되常효때[서 우러나옴이라고 하겠습니마 

아! 심우신은 김천일과 더툴머 국난에 함께 죽고 대절(大節)를 함께 이룩하였시요니 그의 공로가 

같으며그의충렬도같다면그를우대하는제시의의례토마땅히다를수없틀것입니다 

삼가 바라옴건데 전하께서논 그 중절의 ￡짐듭반규범틀넓히시고 제항g로보당히는의전을콜 

고루 기추시오며 의접관(옳典官)에게 특명하시와지난 일을널리 고질케 하심으로서 증병조잡관 

심우신을 진주의 장열사에 제신의 반열에 추가 향사하도록허럭하시와멍도(혹道때|서 오랜 동얀 

원울{짧뽕)하던 영렁을 위안하여 주시며 쇠퇴해가는 사회의 기풍{랐風)을 격려하여 주시면 천만 

(千萬)생굉(生光)이 되겠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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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심우선을 진주 창열사에 추가후 배향하여 탈라고 하는 상소에 대하여 효종운 ‘상소 

는 자세히 보았으며 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명하여 품의 처리케 하겠노라”는 비당운(IJt 

양文)을 보내 왔다고 한다 그러나심우신의 추가 애향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후 임진년이 두 번 지나고 그 다응 해인 1773년(영조 49년 엇[:'.)윤 3월에 진사 막하진(朴夏없) 

등이 영조대왕에게 쓴 상소문 내용응살펴보변 121년 전에 효종에게 올린 상소가효종의 비답문과 

는다르게처리되었다는것이다. 상소문의말미에보띤다음과같은긍이보인다 〈전약〉 

“그때 삼감(효증임금깨서 곧 비답하기를 해당부서에 멍렁하여 품의 조처케 하겠다’ 고 내리섰 

으나 어인 일인지 그대로 처연세월(處표歲月)하여 끝내 조정의 공의(公흉)에 희부되지도 않았사 

오니 그 슬표고 애석힘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저 또계시년을 당히여 중서여롤(컸않與 

짧)의 비등합를차마 욱과힐수 없사와죽기를 무릅쓰고 우러러 주정하몹나이다 

삼가원하옵건대 성상께옵서는특히 우신의 그충정(忠貞)한 대절(大節)이 최 황두 장군의 탁윌 

함과동일한 비를 깊이 살펴시고 급속히 전러굉에케 하멍하시어 시호(，용號)와사익(퍼願을 하사 

하심으로서 구전에서 헤매는 억울한 흔을 위안하시와 모든 사림들의 한결같은소망에 부응해 주 

시오면 만만 다행이갔사응나이다 

십등응횡승하옵케도기원의 강절하옴을 견딜 수 없어 이에 상가죽기를 부릅쓰고 아뢰옵니다 n 

위의 상소문은 영조에게 상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용음 보면 심우신의 창열사 배향문제는 

아예조정에서 공의에 회부하지도않았다는사실을알수 있다 선조조에 공평하지 옷한논공행상 

。l 진주성 싸웅이 있은 지 420여년이 치난 지금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았다 

X, 장천원사적(長川院事趙) 

심우신 사후 조정은 전남 장성군 삼서연 한성펴(당시는 영광)에 80정보의 땅을 사패지로 주었 

고， 심우신은 이곳， 석숭산(石염tlJ)에 예장되었다 

1713년(숙종 39년 헛닌) G원 20엘 호낭의 유림 영사틀이 햄을 모아심우신이 의병을 일으켜 훈련 

시키던 고을인 영광의 장친고을에다 원("，)을 세우고 장친사(長川폐)라 멍멍하고심우신의 신위만 

을 배향하여 제i5J-을 받툴기 시작했다. 

그 후 이재형(주행術)이 군수로 부임하여 학교릎 일으카고 백성을 극진히 구흉하고 챙백리로서 

선정을베풀이 온고을을편안케 한그를장천원에 추가배향하였다 그리고 이재형의 。}을 이단석 

(李펴錫)이 전라님도관찬사로온후그의 선치(힘治)에 힘입응바큼으로그릎또배향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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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백여 년간 지1향응 받윤이온 장전사는 186B년(고종 5년 dμ)에 흥선대원군의 서워~I"II핑에 

따라훼천되었다 

그 후 사럼득이 익윷삼음 견디지 못하여 조정에 꽉원해주기윤 수사 진정하고 또 상소단 지듀한 

건과， 1R82년(고종 19년 王午)에 단(젠)윤 쌓고 양화(까火)릎 ull퓨과는 고종의 승인윤 얻었으나 여 

려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촉단(찢때) 하지 뭇하였다 190’년(광부 7닌 것E.) 6~1 ， 이재헝의 후손인 

전라냥도판장사 이근후(주tu，l)의 후원파 칭송심씨문중이 힘융 합져 장전사 엣터에 축단하고 유 

직비릎세웠다‘ 

이 비의 비문은 전라남도관갈사 이근호가 글을 짓고， 자한대부 행지돈령지군수 심건댁 (itlítiγ) 

이 긍씨를 쓰고， 흥정대부 비서원송 심개댁 (;t얀m이 ’흉충정현비(:11;임;상애)’ 라 전시했다 그 

려나 이 심우신의 사적지가 상무대 이전부지로 편업되면서 1989년 장싱군 상서연 유굉리 373번지 

부귀마윤에다 사당윤 다시 긴립하였고 이릎을 표의사(JJj죠싸)라 하였다 j탑1i는 신우신이 의맹은 

창의하였을 때 기치로 내세운 두 글자로 목승나를 바쳐 보국"l-겠다는 심우신의 전의갱신파 우얀정 

신이배어았다하겠다 

샤당을 이전하면서 이재형， 이단식의 신위는 후손을의 요챙에 따라 이곳얘 배협}지 않고 성우 

신의 신위만을 애향하고 았다 매년 음럭 8원21 얀， 심우신의 출생잎이1 개향을 옹펴고 있다 임진닌 

에 으l병을 거뱅하여 훈련시키던 장생군 삼서변 학성 "1에 육군 상무대가 자"1등 잔은 것은 으l냉장 

심우신 장군을 더욱돋보이게 싼다 1996년 9월 12인， 상무대 입구에 의벙장 식우신 장군의 호국갱 

신과 멸사봉공의 정선을 기라기 위하여 심우신 장군의 통상응 세웠다 

XI.맺음말 

심우신의 행장을 살펴보면 심우선은 1544년(중총 39년미μ) 8원 21엘 김포에서 대。|내 근 íR년 

여블 검표에서 살았다 1592년 영진왜란을 피하여 C녕광 처가 짐으로 가서 장인A코부터 분배반은 

2천석"171 농토를 팔아 군가금응 마련했다 그리고 의병으g 즐전했다 그헝게 본다변 성우선이 

영광에서 기거한것은채 1년도안될것이다 그럼에도붕구하고영광지역뿐만아니라호남과호 

서지방의 선비를까지 성우신의 꾼공셰 비하여 포장(경 씨I~)이 잘못되였응을 분개하였고1 진주 창연 

사에 배향이 안 된 깃에 대하여 요프로에 동문을보내이 통의윤구하고， 시윈을요칭하고 있는만면， 

그익 고향연통진 지역에서는유램틀조차도연 ←3 직엽이 없었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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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자는 이징이 아쉽다， 왜곡된 역사의 흐릎은 여본에 힘입이야 그 흐릎을 바록장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운이다 

지역사의 경우도 임진왜란이나 진주성싸움 등으l 기록윤 보띤 모두 ‘창의사 김친영 의병장 등 

은 ”묘로 기록되어 있어 대개가 ‘등(낳)’ 에 파묻혀 있다 독산산성 전투에서 세 차례나 혁혁한 전 

공을세웠는데 f오산시사』나[수원시사』에도마찬가지로“김천인의병장등은 ”으로기록하고았 

어 그 많은 의병장등의 활동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때문에 보마더 상세찬조사약 연구가펀요하다 

김포7} 낳은 의병장 심우신 창군이 순절한 지 420여 년의 시1월이 흉렀다 그러나 섬우신 장군의 

푸대접은 아직도 역사의 기독에 납아 계속되고 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핀자익 바암이 있다변， 앞A로 역사인율을 전문적무룩 연구응운 학기들에게 보다 디 심층적얀 

연구를 할수 있도옥 기희를 마련하여 역샤학직으로 섬우신 장군윤 재조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거가 심우선 장군의 순짚응 재평가하는 계기로 마련되견 바란다 그렇게 하여야만 장연 

사 배향운제도 재본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註l 해설 

(1) 이단하(李뼈용): lG25(인조 3년) -168기숙종 15년) 

조선조 숙종 때 문신이다 본관은 덕수(션水) 지는 계준(季周)， 호는 외제(흉띔). 송간(松뼈)， 시 

호는 문충(文r、)이다 판서 액당(않캉) 식(植)의 아블이다 1642년(인조 20년 王午) 식년시에 진샤 

3퉁 1위로 합격하였고， 음보(끓뼈)로 벼즐에 나아가 공조좌랑으로 재직 중 1662년(떤종 3년 훈寅) 

증광시융과 1위로급제하였다 그후정언‘부교리 용인현감 헌납둥을역임하였다 

한펀， 북굉사도 있←을 때 감사 인성중ír치채 llli과 앙께 암산패단 패의 의병장 정둔부(핫y..주)의 사 

적을 조사하여 조정에 알려 관직을 추증시키고↑ 사당을 세워 충열사(.t.、쩌써)라는 사액을 내리케 

하였다 부교리혹 있응 때에는 귀양증의 제신블을속"1 사변할 것을 주청하기도 하였다. 

1669년 이조정량이 되어 각사(4f司) 노비의 공안(뭉숫)을 정랴한 것을 청하여 신공(身용)을 반 

멜씩 감하게 하였다 。l어 교리로 경서교정청(젤홉校正i~)의 교정관이 되고1 훈련별대(떼생써隊) 

의 창살을 주청하"1 시행하게 하였다 그 뒤 8→교 사간 사인 풍을 역임하고↑ 1671년 풍부승지 

가 되고 다음해 이조장의가 되이 중종의 폐비 신씨(행10의 신주릎 신씨 본손의 집으혹 옮기게 하 

였고， 대행왕(大行王)의 시장(設狀)과 행장(行샤)을 잔줄하였다 1674년 대사성으호 대제학음 겁 

임하였다 이어 숙종이 즉위한 뒤 서인으로서 재2차 옥상운제로 숙칭을 당한 의례재신 치벨의 부 

당성을상소하다파직되었고， 이듬해 삭직 탕했다 

168U년(숙종 6년)에 다시 동용되어 홍문관 제학이 되어 〈현종개수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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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숙종 8년) 대사헨A로 z[풍(il-앉) 기신제에 유파 및 과잉 위에 덮는 채색 꽃윤 강하여 재사 

비용을 증이도록 하였고， 1684년(숙종， 10년) 예조판서가 되이 사상진목(社Û't!ií D)과 선묘보감(고 

쩌n~)을지어 혼렸다 

1686년(숙종 12년) 우의정이 되어 사창 설치의 다섯 가지 이익응 건의하였고， 죽을 죄인에 대하 

여 상복(츠짧 르함체)을 싣시할 깃을 칭하였다 그다음해 좌의정에 올았으나 병으로사식하고 행 

판돈령부사(行判값쩔!lfilJ!)로 있다가 죽었다 그는 무력해진 으l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 

력했고， 사장재도듭 설저히 실시하여 굶주라는 백성을 뜰릎 것을 역설했다 연찍이 송사열의 문하 

에서 배웠고， 학푼이 뛰어났으미 1683년(숙종 9년) 노 소은(잉少論)이 언어냐자 송시얻응 옹호 

했다 

저서로는 문집인 외재칩(용렸따)과 펀서ζ 북공l지(北댐댄)가 있다 〈아마도 이단하가 심우신의 

행장을 쓰게 원 풍기는 의병장 정문부의 사적을 조사하여 추증과 사액을 내리게 한 잎과 무관하지 

않다는추본을하게 된다 >

(2) 학당균 지끔 김포시 대꽂변 대능3리로， 엣 수안현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펀다 1391년 

(고려 공양왕 3년) 수안헌이 통진현에 흡수 -펀입되였A나 당시 향교가 있었딘 곳으로 학당(1샤운) 

골이라붕렀고f 그 후 학동(영洞)굴이라 푸른 적도 있다고 하며 학 같은 신선이 노니논 맹당’ 으로 

전해 내려오고 었다 칭송 심씨 가승에도 심우신의 아버지 심수의 묘소가 있는 곳응 학현(잃1까)이 

라표기하고있다 

(3) 선링(띠핸): 1546(영종 1년H592(션조 25년) 

조선조 선조 때 장군 자는 입지(立之)， 시호는 총장([<띠l)이다 

본관은 평산(푸山)으로 생원 화국(華탱)의 야듬이다 22세에 듀j과에 급제하여 선진판 도총 도 

사「룹 거처 진주판관이 되였다 진주판관 시절， 친주목사 양-g.정(싸뽀씨)에게시 학운윤 익히고 후 

에 온성부사(원城Iff使)가 되어 두얀강 건너 니탕개(尼끊介)의 소굳음 소탕하였다 이 공로로 함경 

북병사(없행北兵便)가 되어 니당개의 목을 베었다 그는 오랜 북병사 근무로 부모에게 붕효름 하 

게 되자， 북병시릎 사양하고자 하였으냐 선조는 현직으로 부묘를 배알토록 했다 그가 서울에 도 

착할 때 선조는 진하 마중 나와서 피 묻은 그악 옷을 씻기고 자가 옷을 엽혀 주었다 그가 다시 임 

지로 돌아갈 때 역시 선조는 교외 까지 가서 친히 전송했다 인찍이 선조는 신암에게 자니이야기릎 

운고 자기가 흔인시커 주겠다고 약속하디니 만맏은 신성군Uò뼈君) 우약 혼인시켜 주었다- 이이 

갱안병사(平슛兵ili')를 거처 증앙의 한생부 판융(않찌찌 Jll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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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선조 25년 千，，)， 임진왜란이 있어나자 4월 17잉 선조는 그를 도순연사(都파앓생)로 임 

1용했다 전갱터혹나아갈때신죠는친히보검을주이 걱려했다 그러나충주탈전에서 왜장소서 

행장이 이끄는 척을 막지 뭇하고 단금대에서 투신 순전했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4) 박순(朴淳): 1523(중종 18년H589(선조 22년) 

조선조 선조 때 재상 자는 화숙(해쩌)， 호는 사암(믿펴)， 시호는 문충Uc잉)이다 본관은 충주로 

우운H右尹) 우(뻐)의 아능이다 서경녁(t~敬쩔)에게서 글을 배우고 같은 문인(門人) 이되게와 사귀 

였다 

1553년(냉종 8년) 정시(웰試)에 장원급재한 후 1572년(션조 5년)에 우의정이 되었고， 1579년 션 

조 12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되계와융곡을도와시인으로주목까지 받았으며 동시 분당이 확설 

시 되자 영평백운산(永판白 숫山)에 숨어 살았다 

지서로는사암집('i':J끓集)6권이 있다 

(5) 이(추) 곽(캡)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꽁이 컸던 병장 이광필(주光弼)과 팍자의(郭了 

값)를밀함， 

(6) 청송 섬씨 가승에 기록된 내용 ι “따검 원jj[建종종il1立@!i1 Wiliif꿇짧했1ll'm싸 ffb玩닮짜않之 

총ψpμß;J지ij치 0대之全강公之정lxJ)JR￥b王한未쫓節惠之典 ... 

(7)1h껴tl~il' 중둑 공나라위 냉상으￡ 동 북연 받해시망을 정힐할 때 그 황흉부(흉잃써)를 침 

렁하고 전숭의 주연을마음껏 즐기겠다고호언하였다는고사릎 비유해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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